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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룻 인생 말년에 자기의 한 생을 회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 회로운 일 이다. 걸어 
^ 온 행로가 같지 않고 보고 듣고 느낀 생활 체험이 천차만 별이라 사 람들은 서로 다른 
심 경으로 지나온 나 날들을 더듬어 보게 되는 것 이다. 

하나의 평범한 인간으 로서， 근대 이후 세계정 치에서 언제나 두드^ 졌던 한나라 z: 
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 정치 가로서 나는 깊은 추억과 9i 을 수 없는 회 포속에 자신 

2 민족 수난의 비운이 칠칠히 드^ 웠던 망국 초업에 태 어났고 격 변하는 내외정 세의： ：： 
소 용돌이 속에서 생의첫 걸음을 데어야 했던 나는 어린 시 절부터 조국과 운명을 같 
이하고 겨레와 더불어 희로 애락을 나누는 길을 걷게 되 었으더 바로 그 길에서 어언 

인류의 생활에 미 증유의 대 흔적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 지도에 괄목할 변화를 일 

으켰던 20 세기와 더불어 흘^ 온 나의 한 생은 그대로 우^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역 

■ | I ■ 

― 그길에 는물론 기 쁨과성 공만이 있 은것이 아니 었다. 거 기에는 뻐를 에이는 슬픔 — 
과 희생도 있었고 심한 우여 곡절과 난관도 많 았다. 투쟁의 길에는 벗도 동지도 많았 

■ ^mu pmMU ■ ■ ■ ■ I 

애국의 넋은 io 대의 그 시절에 나로 하여금 길팀 시가의 포석 위에서 배일의 합성 
을 외치게 했고 적들의 추적을 피하는 아슬 아슬한 지하 투쟁도 체 험하게 했다. 항일 
^ 의 기치 높이 백두밀 팀에서 풍찬노 숙하더 광복의 그날을 @어 눈보라 만 51， 혈전 만 
ei 를 해처야 했고 수십 수백 배나 되는 강적과 맞서 힘겹게 고군분 투해야 했다. 해 

z: 방은 됐어도 분열된 조국의 운명을 건지려 몇 밤을 지샜고 인민의 나라룰 세우고 g 
키던 나 날에는 또다시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S 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 었다. 

■ ■ 01 ^에시 I ■ 폐 1 UI/IM 수내옥 U 1 않았 q 
파란 만장의 인생항 로에서 내가 키 를잃지 않고 꿋꿋이 살고 싸 워나같 수 있은것 
은 오로지 동 지들과 인 민들이 나룰 진 심으로 @ 고 도와준 퍽이었 다.. 

《이 민위 천》， 인민을 하 늘같이 여 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 론이고 좌 우명이 었다. 
인민 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 인으로 @ 고 그힘에 의 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 51 야말 
로 내가 가장 승 상하는 정치적 신 앙이더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 생을 인민을 

'ᅵ ᅵᅵ r^uu 니세 u, m ■ ■, , ᅵ。 【】 시ᅵ 
= 일쩍이 양친을 여왼 나는 어려 서부터 동 지들의 사랑과 기 대속에 한 생을 보 냈다. 




^~ 나는 수천 수만의 동 지들과 합께 투쟁의 혈로를 해 처왔고 그 과정에 생사를 같이 하 

」 는 동지와 조직의 귀 중합을 ^ 에 사 무치게 체득 했다수 —ᅩᅩ "ᅩ^ —ᄉ^ ^ 
EE 아직은 조국 광복을 기약할 수 없었던 20 년대 화전의 언 퍽에서 나를 @ 어주고 따 

ZZ 르던 《e • =》의 첫 등지들 로부터 적의 흥탄을 한 가 슴으로 막 아서고 우 ^ 를 대 

신하여 웃으더 단 두대에 올 라섰던 그 9J 을수 없는등 지들이 해방된 조 국땅에 오지 
못한 채 이역의 산하에 고귀한 영 령으로 잠들고 있다. 투쟁의 첫 걸음을 팥^ 데었 
：~ 어도 종 당에는 우 ^ 와 한길을 걸었던 수많은 애국지 사들도 오늘은 우 5ᅵ 곁에 없다. 
우^ 혁명이 승^ 적으로 전 S 하고 우^ 조국이 융성번 영하더 만민이 그 최성기 
를 구 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바로 이날을 위해 자기 일신을 초개와 같이 바쳤 
던 등 지들의 생각이 더더욱 간 절하고 잊 을수 없는그 모 습들이 삼삼히 같 마들어 잠 

싀 원래 나는 회 고록을 쓸 생각을 별로 하지 않 았다. 다른 나라의 명망 높은 정치가 
들과 저명한 문 인들을 비룻한 여^ 사 람들이 나의 한 생이 사람 들에게 고귀한 교훈 
ᅳ 을 남길 것 이라고 하면서 회 고록을 쓸 것을 권유하 였다.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서두르 

이 제는김 정일조 직비서 가나의 사업 을많이 대신 해주어 어 느정도 a 을얻게 되 
었다. 세대가 바뀌어 혁명의 노투 사들도 하나 들 가고 새로 자란 세대가 우 5ᅵ 혁명 
의 중 진으로 되 었다. 그 들에게 민족과 더불어 한 생을 살아 오면서 체험한 문 제들과 
- 선 열들이 오늘을 위해 어떻게 자기 청춘을 바쳤 는가룰 알 려주는 것이 나의 의무로 

된다는 생각도 들 었다.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한두줄 씩적어 놓게 되 었다. 
ᅳ: tffe 나 의 한생 이결코 남달 ^ 특별한 것 이라고 생각지 않 는다. 다만 조국과 민 
족을 위해 바친 한 생이더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 생 이었다 고 자 부하는 것으로 만 

■ THIM 

나는 나의 글이 인민을 믿고 인 민에게 의 거하면 천하를 얻 고백번 승 근 ᅵ하더 인민 
을 멀 ^ 하고 그의 버팀을 받게 되면 백 번 패 한다는 진 5ᅵ， 생과 투쟁의 교훈을 후세 



먼저 간선 열들의 명복을 빌면 a- 



가^ = L., < 압 록강의 노래 > 

2. 아 버지와 조 ^ 국민회 6. 나의 어 머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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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장 잊 a 수 없는 화전 



1. 화성의 4, 새로운 활 무대를 그리더 
| 환열 ^ 독립 걸 ^린 I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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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 직을 확 대하기 위하 o^^^^B 왕 청문의 교훈 



시 7 트 19 1^^^ 926. 6 



비운이 드리운 나라 



1. 우리 가정 



조선민 족해방 운동의 탁 월한지 도자김 형직선 생님의 혁 명일가 




나의 생애는 조선의 근대역 사에서 민족 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 담하게 중 첩되던 

1910 년대 로부터 시작되 었다. 내가 세상에 태 어나기 전에 우 5ᅵ 나라는 벌써 일본의 

독 점적인 식민 지가되 었다. 황제의 통 치권은 《한일 합병》 조약 과합께 일본 천황에 

게로 모조 5ᅵ 뇜 어갔고 이 나라 백 성들은 《총독 제령》 에 따라 움 직이는 현 대판노 

에가 되 었다. 유구한 역사와 풍요한 자연 부원과 수려한 산천 경개를 자 랑하는 이 강 

토는 일본제 군화와 대 포바퀴 밑에서 짓이겨 졌다. ᅭ 

민중은 국권을 강 탈당한 슬 S 과 분노에 치를 떨 었다. 

《시일 야방성 대곡》 의 여운이 사 라지지 않고 있던 이 땅 

의 초야와 지붕 밑에서 수많은 충 신들과 유 생들이 망국의 

한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. 이 름없는 백성까 

지도 칠 성판에 오른 국운을 통 탄하더 죽음 으로^ 치욕의 

《한일 합병》 에 대답하 였다. 

우 끗ᅵ 나 라에는 경 찰들과 일반문 관들은 말할 것 도없고 

보 통학교 훈도 들까지 금테를 두른 양복을 입고정 모를쓰 

고 칼을 차고 다니는 야 만적인 힌 병경찰 제도가 수 립되었 

다. 천황의 칙령에 따라 총독은 조 선에서 육 해군의 통솔권 
고종 황제의 수표와 국새 날인도 없이 날조된 을 비 룻하여 우쾨 민 족의귀 와입을 를어 막고 수족을 g 어 
< 《음사 5 조ᄋ ^> 

m 수 있는 무 제한한 권한을 가지 였다. 조선사 람들이 만들 




Af t^lv-t^yt -、 * * i 냈 

. ^ ：ᄎ v-fvr:r^i^^> . 

,^^4^rf r 

.3. J- 




우리 가정 




^위한 제국주 의자들 
해에도 세계의 여러 



어놓은 모든 정치단 체들과 학술 e 체들은 해산의 운명 을면치 못하 였다. 

조선의 애국 자들은 구 류장과 감 옥에서 연펑어 e ᅵ가 달린 소가죽 채쩍에 얻 어맞았 
다. 도꾸가 와막부 시대의 고문 방법을 그대로 이 어받은 교형 e ᅵ들이 불에 팥군 쇠꼬 
챙이로 조션 사람의 살을 마구 지지 였다. 

날마다 쏟아처 나오는 《총독 제령》 에 의해 조션 사람의 흰 옷마처 먹물을 들쓰지 
않으면 안되 었다. 현 해탄을 건너온 일본의 재 벌들은 무슨 ^회사 령> 이니， 조사령 
이니 하는 법 령들의 그늘 밑에서 우 근ᅵ 조국의 보화와 재 부들을 무 테기로 실어 갔다. 

나는 지 금까지 세 계여 러곳을 돌 아다니 더 지 난 
날 식 민지로 있었던 나 라들을 적지 않게 보 았지만 
다른 민족의 말과 성까지 ^햇 "고 밥그 룻까지 약탈 
해간 그 s 게 지독한 제국 주의는 보지 못하 였다. 

당시의 조션은 말 그대로 사람 못살 생지 옥이었 
다. 조선사 람들은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 았다. <••• 
일본은 모든 새로운 발 명들과 순전한 아세아 식고문 
을결합 시?！ 전대 미문의 야수 성으로 조선을 약탈하 
고 있으더 그를 계속 약 탈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 
다. > 라고 한 레닌의 지적은 아주 티" 당하고 정확한 
것 이다. 

내가 성 장하던 그 시기는 다튼 대륙들 에서도 식민 지재분 
의 각 축전이 치 열하게 벌 어지고 있던 때 였다. 내가 태어난 
지역 에서는 복잡한 사 건들이 연팥아 일어 났다. 바로 그 해에 미해 병대가 온 두라스 
에 상륙하 였다. 프 랑스는 모 로크를 자기의 보호 국으로 만 들었고 이탈 e ᅵ아는 터어 
키의 로토 스섬을 점령하 였다. 시 . 

국내 에서는 《토 지조 사령》 이 발 표되어 민심을 뒤승 승하게 하 였다. 

한 마디로 말하여 나는 어 수션한 동란의 시대에 태어나 불 우하게 어린시 절을보 

냈다. 이^ 한 시 대상은 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 었다. 

나는 아버 지한테 우 5ᅵ 나라의 망 국사를 들은 다 음부터 봉 건통치 배들을 몹시 원 
망하 였으더 피 눈물을 머금고 나라의 자 주권을 찾는 일에 일생을 바 치기로 결심하 

남들이 군함과 기차를 티 "고 세계룰 돌아칠 때 우^ 나라의 봉 건통치 배들은 갓쓰 
고 당 나귀티 "고 음풍 영월로 수백 년 세월을 헛되게 보 냈다. 그^ 다가 등 서방의 침락 
세력이 합대를 끌고 접 어들자 그 s 게도 완 고하게 닫아 매였던 쇄국의 문을 열어놓 
았다. 봉건 왕조는 외세가 마 음대로 농 락하는 이권 쟁탈의 흥정 판으로 되 었다. 

역대 로사대 주의를 일삼 아오던 부패 무능한 
봉 건통치 배들은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

있는 때에흡 S^^g^j 의, ME^^^^ 
움만 하 였다. 그^ 다나니 오늘 친 일파가 득세 
하면 일본 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내일 친로파 
가 득 세하면 ^시아 군대가 임금을 호 위하고 
모레 친 청파가 득 세하면 청나라 군대 가대궐 
의 파 수를서 는판이 었다. 
그래서 한 나라의 왕비가 궁궐 안에서 외국 

테^ Q: 의 칼에 맞 아죽고 (1895년 《을 미사 
변》) 왕 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공 사관에 가서 
1년 동 안이나 갇혀 있는가 하면 (1896년 《아 



감 옥으로 변한 나라 





반일 구국의 기 치를든 의병들 



비운이 드리운 나라 




할머니 이보익 



관파 천》) 임금의 당아 버지가 외국에 납치되 어가서 귀양 살이를 하여도 오히려 사 
죄를해 야되는 판국이 었다. 

왕궁을 지키 는것도 남의 나라 군대에 맡 겼으니 이 나라는 누가 지 켜주고 돌보겠 
는가. 

무변 광대한 이 세 계에서 가 정이란 하나의 작은 물 방울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 
는다. 그^ 나 그 물 방울도 세계의 한 부분이 세계를 떠 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. 
조선을 망국의 비 운속에 몰 아넣은 근대 역사의 파도는 우^ 가 정에도 사 정없이 쓸 

어들 었다. 하지만 우^ 집안 사 람들은 그 위 협앞에 

서 굴 복하지 않고 민족과 더불어 울고 웃 으면서 폭 
풍속에 아 낌없이 몸을 내던지 였다. 

우^ 가문은 김계상 할아버 지대에 살길을 찾아 전 
라북도 전 주에서 북으로 들어 왔다고 한다. 

만 경대에 뿌^ 를 내린 것은 증조할 아버지 (김응 
우) 대부터 였다. 증 조할아 버지는 원래 평양 중성^ 
에서 태어나 어려 서부터 농사를 지 었는테 생활이 
너무도 구차하 여 평양에 사는 지주이 평택의 묘지 

를 보 아주기 로 하고 산당집 을한 채얻어 가지 고 1 860 
년대에 만 경대로 이사해 왔다. 

만 경대는 산천 경개가 매우 아 름다운 고장 이다. 
우^ 집 옆에 있는 산을 남산 이라고 하는데 그 산 마루에 올라가 대등 강쪽을 굽어보 
면 그 야말로 한 폭의 그팀을 감 상하는 것 같다. 티" 고장의 부 자들과 버슬아 치들이 만 
경대 일대의 산들을 경쟁 적으로 사 가지고 조상의 묘를 많이 쓴것도 이 일대의 아름 
다움을 람냈기 때문이 었다. 만경 대에는 평안 감사의 묘도 있 었다. 

대대로 소작 살이를 하 다나니 우 5ᅵ 집안은 매우 어렵게 살았 다. 그런 테다가 3 대 
를 두고 외 독자로 내 려오던 우 5ᅵ 가문이 할 아버지 (김 보현) 대에 와서는 아들딸 6 형 
제를 보게 되어 열명 가까운 대 식구로 불어 났다. 

할아 버지는 어떻게 해서나 자 손들의 입에 풀칠 이라도 시켜 보려고 손에서 일을 
놓지 않 았다. 남들이 다 자는 이튼 새벽에 도쉬지 않고 등네를 돌아 다니더 진 거름을 
모았 다. 밤이 되면 등잔불 밑에서 새끼를 꼬고 S 신을 삼고 명석을 틀 었다. 
할머니 (이 보익) 도 밤마다 물 레질을 하 였다. 

어머니 (강 반석) 는 삼촌 어머니 (현 양신) 와 고모들 (김구 일녀， 김 형실， 김 형복) 을 테 
^ 고 낮에는 발에서 종일 김을 매고 밤에는 무명낳 이를 하 였다. 

집 사정이 하도 어 려우니 큰삼촌 (김 형록) 은 9 살에 천자를 좀 배 우고는 학 교문앞 
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려 서부터 할아 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 었다. 

온 가정이 팥 라불어 기를 쓰고 일 했지만 늘 죽도 변변히 우 e ᅵ지 못하 였다. 접질도 
벗기지 않은 수수로 타 개죽을 쑤 어먹군 하 였는테 목안이 깔 깔해서 뇜 어가지 않던 

일이 지 금도 않는학^ 후 : ^ ll 〜， t ，[■， ll ' m '■ 1^ ，l^™ 

그^ 니 과 일이나 고기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 었다. 한번은 내 목에 화기가 났 
는테 그때 할 머니가 어디서 돼지 고기를 얻어 왔다. 그 고기를 먹고 화기가 뚝 떨어졌 
다. 그 후부터 나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화기가 났으면 좋 겠다는 생 각까지 하 였다. 

내가 만경 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냁 때 우 ^ 할 머니는 늘 집에 시계가 없는 것을 
한탄하 였다. 할 머니는 물욕이 없는 분이 었지만 남의 집에 걸 려있는 벽시 계만은 몹 
시 부^ 워하 였다. 우 51 이웃에 벽 시계가 있는 집이 한집 있 었다. 

할 머니가 그 집 벽 시계를 부러 워하기 시작한 것은 우^ 아 버지가 승실중 학교를 
다닒 때부터 였다고 한다. 집에 시계가 없었 으므로 할 머니는 매번 쪽잠을 주 무시다 



우리 가정 




가 첫 새벽에 일어나 어팀 a 작으로 시간을 가늠 하고는 서들^ 조반을 짓군 하 였다. 

만경 대에서 승 실중학 교까지 30근ᅵ 길이니 조반을 일 쩍짓지 않으면 지각을 할 수 있 

었다. 

어떤 날은 한 밤중에 밥을 지어 놓고도 등교 시간이 되 었는지 안되 었는지 알수없 
어 몇 시간씩 잠을 못자고 부뚜 막에서 등창만 바라불 때도 있 었다. 그런 날이면 할 
머니가 어머 니에게 《뒤 집에 가서 몇 시나 되 었는지 알 아보구 오 럼.》 하고 분부하 
였다. 

어 머니는 뒤집에 가서도 주인을 깨우기 미안하 
여 뜨락에 들 어가지 못하고 울티^ 밖에 ^그 ^ 고앉 
아 시 계 종이 꽹꽹소 근ᅵ 를냁때 까지 기 다^ 군 하였 
다. 그^ 다가 시 계종이 울 5ᅵ 면 집에 돌아와 할머니 
에 게 시 간을 알려 드 근ᅵ 군 하 였다. 

내 가 팔 도구에 서 살다가 고향에 돌 아오니 삼촌 
어 머니가 우 5ᅵ 아버 지 의 안부를 물으면 서 이 런 사 
연을 이 야기하 였다. 큰아 버지가 먼길을 통 학하시 
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 였는테 성주는 칠골 외가에 
가있게 된다니 학교가 가 까워서 좋 겠다고 하 였다. 

우^ 집 에서는 해방될 때까지 할 머니가 그 s 게 
도 부^ 워하던 벽 시계를 끝내 사다 걸지 못하 였다. 

우 근ᅵ 집안사 람들은 비록 죽물을 우 근 ᅵ더 가 난하게 살았 지만 혈 육이나 이 웃간에 
서로 도 와주고 받들 어주는 마음이 극진하 였다. 
《돈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인퍽이 없으면 살 수 없느니 라.》 
할아 버지는 자식 들에게 늘 이런 훈계를 하 였다. 이것이 곧 우^ 가정의 철 학이기 
하 였다. 

우 근ᅵ 아 버지는 새것에 민 감하고 향 학열이 높 았다. 서 당에서 천 자문을 배 우면서 
늘정규 학교에 가고 싶어하 였다. 
《해이 그밀사 사건》 이 있은 그 해 여름 슬 매부락 에서는 순화， 추자， 칠골， 신흥 
네 개 학교의 학 생들이 모여서 연합운 등회를 하 였다. 아 버지는 그날 순 화학교 선수 
로 운 등회에 참 가하여 철봉， 씨름， 달 기를 비룻한 여^ 가지 종 목에서 우승을 하 
였다. 그런테 높이 뛰기에 서만은 첫자^ 를 다른 학교 선 수에게 빼햇 "기였 다. 가름대 

하였기 때문이 었다. 1 
운 등회가 끝난 다음 아 버지는 학교 뒤산에 올라가 그머 ^태 를뭉청 잘라버 ^었 
다. 수 백년을 두고 내 려오는 낢은 인습을 무 시하고 부모의 혀락도 없이 머^ 태를 잘 
라버 린다는 것 이그때 로서는 간 e 한 문제가 아니 었다. 

할아 버지는 큰 변이 났다고 야 e 을 하 였다. 원래 
우 e ᅵ 집안 사 람들이 대가 셌다. 

아버 지 는 그날 할아버 지 가 무서 워 집에도 못들어 
오고 울바자 밖에서 서 성거^ 었는테 증조할 머니가 
뒤 문으로 테 려다가 밥을 주 었다고 한다. 증 조할머 
니는 우^ 아 버지를 장손 으로서 각별히 사 랑하였 
다. 아 버지는 자신이 승실중 학교에 들어같 수있은 
것도 증조할 머니의 덕 이라고 늘 말씀하 였다. 증조 
할 머니가 보 현할아 버지를 설 복하여 아 버지를 신식 
학교에 다닐수 있게 해주 었다. 봉건이 심했던 그 당 
시 까지 만 하여 도 할아버 지 네 세대 는신식 학교를 



할 아버지 김보현 



에 머 근 ᅵ태가 걸 5ᅵ 는 바람에 실 



4 




해방전 만경대 



비운이 드리운 나라 




사먼호 사 건당시 김 응우선 생님을 선두로 한 만 경대인 민들의 투쟁 



로 팥가 와하지 않 았다. 

아 버지가 승실중 학교에 입학한 것은 나라가 망한 이듬해 (1911 년) 봄이 었다. 당 
시는 개화의 첫 시 기여서 양 반들도 학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얼마 없 었다. 우^ 집 
같이 타 개죽도 변변 히먹지 못하는 집에서 자 손들을 중학교 에까지 보 낸다는 것은 

대 ^ 히 힘에 부치 는일이 었다. 

그 당시 승실중 학교의 월 사금이 2 원이 었다고 한다. 그 2 원을 벌려고 어 머니는 순 
화강에 나가 가막조 개까지 주어다 팔 았다. 할아 버지는 참외를 심고 할 머니는 열무 
농사를 하고 열다섯 살밖에 안 되었던 큰삼촌 조차도 형님의 학비를 보 탠다고 짚신 
삼이를 하 였다. 

아버지 자신도 학비를 벌려고 수업이 끝난 다 음에는 학교 당국이 운 영하는 실습장 
에서 해가 질 ^ 까지 고된 노등을 하 였다. 그런 후에 학 교도서 관에서 몇 시간씩 책을 

a 다가 밤 늦게야 집으로 돌아와 한두 시간 쪽 a 에 들었 다가는 다시 학교로 가군 하 
였다. 

이처럼 우 ^ 가정은 그 당시 조선의 어느 농촌， 어느 고을 에서나 흔히 볼 수있는 
소 박하고 평범한 가정이 었다. 남 들보다 별로 표가 나는 것도 없고 특이한 점도 찾아 

볼 수없는 가난한 y^niffli W- - 푸 ^ 2 ^ ^^'"' f 

그 렇지만 조국과 겨레를 위한 일 이라면 누구나 아 낌없이 몸을 내대 였다. 



증 조할아 버지는 남의 묘를 봐주는 산 당지기 였으나 나라와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 
는분이 었다. 




미제 침릭: 선 《샤 만》 호가 대 등강을 거슬^ 올라와 두 루섬에 정 박하고 있 을때증 
조할아 버지는 마을사 람들과 합께 집집 에있는 바줄을 다 모아 강건너 곤 유섬과 만 
경봉 사이에 겹겹이 건너 지르고 돌을 굴 ^면서 해 적선의 앞길을 가로막 았다. 

《샤 만》 호가 양 각도밑 에까지 기 여들어 대포와 총을 쏘아 대면서 시 민들을 살해 
하고 재 물들을 약 탈하고 부녀 자들을 겁돨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 
= 을 테^ 고 그팥 음으로 평 양성에 들어 갔다. 그때 성안사 람들은 관군과 함께 나무단 

i 을 가득 실은 매생이 여^ 척을 연 결시켜 불을 지르고 ^샤만 »호 쪽으로 띄 워내려 

I 보내여 배도 해 적들도 모조 ^ 수 장해버 었는데 증 조할아 버지도 여기서 한몫 

i ^샤만 > 호가 격침된 다 음에는 미 체침릭 = 자들이 또 군함 《쉬 ᅵ난 도아: > 호를 끌고 

- 대등 강하구 에까지 기 여들어 살인， 방화， 약탈을 감행하 였다. 만 경대인 민들은 《쉐 

난 도아》 호가 침입 하였을 때에도 의병을 뭇고 조국 방위에 한 사 람같이 궐 기하였 

14 | 세기오 ^ 더불어 



다. 

우^ 할아 버지는 늘 《남 자는 전 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 다.》 고 하면 
서 집안식 구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 ^^이 살도록 교양하 였으더 자 손들을 혁명투 
쟁에 아 낌없이 내세 웠다. 

할 머니도 자식 들에게 대 바르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고 가 르처주 었다. 

한때 일본사 람들이 나에 대한 《귀 순》 공작을 하 느라고 엄등 설한에 할 머니를 테 
려다가 만주 산야로 끝고 다 니면서 별 고생을 다 시킨 적이 있 었다. 그^ 나 우 ^ 할머 
니는 적들을 노 복처럼 호령 하면서 혁 명가의 어머니 ，혁 명가의 할 
머 니답게 굳세고 당 당하게 처신하 였다. 

나의 외할 아버지 (강 돈욱) 는 고향 마을에 사립 학교를 세우고 청 
소 년들을 공부시 키면서 일생을 후대 교육과 독립 운동에 바처온 열 
렬한 애 국자， 교 육자의 한 사람이 었으더 받 외삼촌 (강 진석) 도 일쩍 
부터 독립 운등에 나션 애국자 였다. 「 

아 버지는 내가 어려 서부터 애국의 넋을 깊이 간직 하도록 꾸준 
히 교양하 였으더 그런 지향과 ^원으 로부터 내 이름도 나라의 기 
등이 되라는 의 미에서 《성 주》 라고 지어주 었다. 

아 버지는 승실중 학교에 다닒 때 두 동생을 테^ 고 집 오래에 삼 J 
형제를 상 정하여 백 양나무 세 그루를 심 었다. 그때 까지만 해도 만 ᄒ 
경 대에는 백양나 무라는 것이 없 었다. 아 버지는 그날 두 동 생에게 A 
백양 나무는 빨근ᅵ 자라는 나 무라고 하면서 우 5ᅵ 형 제들도 그와 같 
이 씩 씩하게 자라 나라를 독립 시키고 잘 살아 보자고 말씀하 였다. 

그 후에 아 버지는 혁명을 위하여 만 경대를 떠났고 뒤따라 작 은삼촌 (김 형권) 도 싸 
움의 길에 나 섰다. -ᅳ 

만경 대 고향집 에 는 큰삼촌 한 분만 남았지 만 백 양 나무는 세 그루 다 잘 자라 큰 나 
무가 되 었다. 그 그늘이 지경을 뇜어 지주의 발 에까지 드 5ᅵ 워지게 되 었다. 지주는 
발에 그늘이 지면 소출이 떨어 진다고 하면서 남의 집 백양 나무를 사 정없이 쩍어버 
51 었다. 그래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무도한 세월이 었다. 

나라가 해 방된 다음 집 에 와서 그 말을 들으니 돌 아가신 아버 지 의 깨 끗한 꿈이 생 

룰 } 분하였 들 | ^ - 
분한 일이 어쩌 그뿐 이었겠 는가. ^ 
우 ^ 고향집 앞에는 내 가어린 시절에 등 무들을 테 e ᅵ고 자주 올라가 놀던 들메나 

무가 여 러 그루 있 었다. 역시 20 년만에 집에 돌아 와보니 그중집 가까이 있던 들메 

할아 버지는 나에게 큰 삼촌이 그 나무를 쩍어버 렸다고 하 였다. 듣 고보니 거기에 

도 기막힌 사연이 있 었 콜, ■ * UM, ^ ᅳ 1 -r=rz^ ᅳ ^ ， 
우 땋ᅵ 집을 감시하 느라고 대평주 재소순 사들이 늘 당번을 섰다. 대평과 만 경대는 
좀 떨어처 9J 었 으므로 여 름에는 그 들메나 무밑이 그 자들의 출장소 같이 되 었다. 그 
그늘에 앉아 심 심하면 등네사 람들을 불^ 다 문초도 하고 부 채질을 하더 낮잠도 잤 
다. 어 떤때에 는닭을 잡 아다가 술 추럼도 하고 할아 버지나 큰삼 촌에게 행패 질도하 
였다. 

하루는 그 S 게도 무 던하던 큰 삼촌이 도끼를 들^ 메고 나와 단숨에 그 나무를 쩍 
어버 렸는테 할아 버지는 말릴 생각도 나지 않 더라고 하 였다. 
할아 버지의 말씀에 나도 쓸 쓸하게 웃 었다. 

혁 명하는 자 손들을 두 다나니 우 근ᅵ 조부모 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 였다. 하지만 그 
처럼 모진 시련과 박해속 에서도 할아 버지， 할 머니는 절개를 굽히지 않고 꿋 꿋하게 



비운이 드리운 나라 




삼촌 김형 권동지 



□ 



송 시절의 
철 주동생 



잘 싸 웠다. 일본제 국주의 자들이 왜정 말기에 창씨 개명을 강요하 였지만 나의 조부모 
님들은 거 기에도 용하지 않았 다. 우^ 고 향에서 성과 이름을 일본 식으로 고치지 않 
고 끝까지 버 티여낸 것은 우^ 집 하 나밖에 없 었다. 

그밖의 사 람들은 다 성을 고치 였다. 성을 고치지 않으면 일본 관청이 도 시에서 배 
급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가기가 곤란하 였다. 

형록 삼촌은 창시 개명에 응하지 않 는다고 매도 여러번 맞았고 
주 재소의 호출도 여^ 번 받 았다. 

순사가 나서서 《오 늘부터 너는 김 형록이 아 니다. 네 이름이 뭐 
나?》 하고 물으면 삼촌은 《김 형록이 외다. > 하고 대답하 였다. 
그^ 면 순사가 팥 려들어 귀템 = 을 때^ 었다. 
《다시 말 해봐. 이름이 뭐 야?》 하고 또 물어도 변함 없이 《김 
형록이 외다. >하고 대답하 였다. 

순사는 처 음보다 더 아프게 따귀를 쳤다. 김형록 이라는 대답 한 
마디에 주먹이 한대씩 안겨 졌지만 삼촌은 끝까지 굴 복하지 않았 

다. 

그때 할아 버지는 삼 촌에게 이름을 일 본말로 고치지 않 은것은 
정말 잘한 일 이다， 지금 성주가 왜 놈들과 싸우고 있는테 네가 이름 
을 일 본말로 고치면 되겠 느나， 맞아 죽으면 맞아 죽었지 절대로 이 
름을 일 본말로 고 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 였다. 

이 집 에 서 할아버 지 ， 할머 니 를 하직 하고 고향을 떠 날때는 모두들 나라를 찾고서 
야 돌 아오겠 다면서 씩 씩하게 사 립문을 나 섰다. 
그^ 나 그들가 운테서 조 국으로 돌아온 것은 나 하 나뿐이 었다. 

일생을 독립 운동에 바처온 아 버지는 이 역에서 32 살에 세상을 떠 났다. 남자의 나 
이 32 살이면 한창 시절이 었다. 장례가 끝난 다음 고 향에서 할 머니가 들어와 무송 양 
지촌에 있는 아 버지의 묘 앞에서 목놓 아울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선 하다. 
6 년 후에는 또어 머니가 안 도에서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 갔다. 

어 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유 격대에 들어가 총을 잡고 싸우 
던 등생 철 주마처 전사하 였다. 전 장에서 싸우다 죽었 으므로 등생 
은유 해조차 건지지 못하 였다. 
r 몇 해 후에는 마 포형무 소에서 장 기형을 받고 감옥 살이를 하던 

작은 삼촌이 모 진 고문 끝에 옥사하 였다. 그때 우^ 집에서 는시신 
쭈 을 찾아 가라는 통지를 받고도 돈이 없어 찾 아오지 못하 였다. 그래 

서 작은 삼촌의 유골은 마포 형무소 공등 묘지에 묻히 었다. 

끌 끌하신 자 손들이 스무 해 사이에 다들 이 S 게 낯선 산천에 한 
중 홁으로 이 흩어처 널 5ᅵ 었다. 

해방이 되어 고향에 돌 아왔을 때 할 머니는 사립문 밖에서 나를 
부등 켜안고 《아 버지， 어 머니는 어테다 두고 이 S 게 혼자 왔느 나， 

…같이 오면 못 쓴다데 4!》 하더 내 가슴을 두드^ 었다. 
할 머니의 심정이 그처럼 비통 할진대 만 5ᅵ 타향에 무주 고혼이 
되어 누 워있는 선 친들의 유 해마저 모시지 못하고 고향집 사 립문에 흘 몸으로 들어 
선 내 마 음이야 에 X ᅥ했겠 는가. 

나는 그때 부터 남의 집 사립 문에 들 어설적 마다 이 사립 문으로 나 갔다가 돌아온 
사람은 몇이더 돌 아오지 못한 사람은 일 마일가 하는 생각을 하군 하 였다. 이 나라 

의 모든 사립문 들에는 눈물에 젖은 이별의 사연이 있고 살아서 돌 아오지 못한 혈육 
들에 대한 목메인 그 ^움과 뼈를 에이는 상실의 아픔이 있다. 수천 수만을 해아 ^는 




1. 우리 가정 



이 땅의 아버지 ，어머 니들과 형제자 매들이 조국 광복의 제 e 에 생명 을바치 었다. 우 
51 민족이 피와 눈물과 한숨의 바다를 ^어 포연 탄우를 해치더 조국을 찾 는테는 실 

로 서 른여섯 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^ 었다. 그것은 너 무나도 비싼 대가를 요구하 
는 혈전의 서 른여섯 해 였다. 그러나 그런 혈전과 희생이 없 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조 
국을 상 상이나 할 수 있겠 는가. 우 e ᅵ가 살 아가는 이 세기는 지금도 치욕 스러운 노에 
살이가 계 속되는 불 행하고 고통스 ^운 세기로 되었을 것 이다. 

우 5ᅵ 할아 버지， 할 머니는 일생 농 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촌늙은 이들이 었지만 S 

정을 말 하건대 나는 그 분들의 견결한 혁명 정신에 탄복 하였고 거기서 커다란 고무 
를 받았 다. 

말이 쉽지 자 식들을 키워 고 스란히 혁명 의길에 내 세우고 그에 뒤 따르는 갖은 고 
초와 시련을 둑둑히 견 디면서 자 손들의 뒤를 꾸준히 받^ 준다는 것이 한두 번의 전 
투나 몇 년간의 감옥 살이에 비길 일이 아 니라고 생각 한다. 

우 ^ 일가가 당한 이^ 한 불행과 고초는 나라를 잃은 우 51 민족이 당한 불행과 고 
초의 한 축도에 지나지 않 는다. 수 십수백 만의 조선사 람들이 일제의 학정 밑에서 굶 
어죽고 일 어죽고 불 타죽고 맞아죽 었다. 

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 수가 없다. 망한 나라의 지붕밑 에서는 
나라를 판 값으로 호의호 식하는 매국 노들도 발 편잠을 자지 못하는 법 이다. 사람은 

설사 살아 있어도 상가집 개만 못하고 산천은 설사 지경이 남아 있어도 제 모습을 보 
존하기 어 렵다. 

이런 이치를 먼처 깨닫는 사람을 선각 자라고 하더 와 신상담 하면서 나라의 비운 
을 가 시려고 애쓰는 사람을 애국 자라고 하더 제 한몸을 불태워 진 51 룰 밝히고 만민 
을 불^ 일으켜 불의의 세상을 뒤집 어엎는 사람을 혁명 가라고 한다. 

나의 아 버지는 우 5ᅵ 나라민 족해방 운등의 선 구자의 한 사람 으로서 1894 년 7 월 
10 일에 만경 대에서 탄 생하여 1926 년 6 월 5 일 망국의 심야에 한을 품고 돌아같 때 
까지 일생을 혁명에 바친 분이 었다. 

나는 아버지 김 형직의 받 아들로 망국 이 태후인 임자년 (1912 년) 4 월 15 일에 만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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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버지 김형직 



나의 아 버지는 《지 원》 의 뜻을 일생의 좌우명 
으로 삼 았다. 

집에는 물론， 순화 학교와 명 신학교 등이 르는곳 
마다에 《지원 ：> 이라는 두 글자를 붓 글씨로 큼직하 
게 이었 다. ^ 
지금도 아 버지의 필적이 더^ 남아 있지만 아버 
지는붓 글씨를 ^찮게 썼다. 

당시는 서에룰 승 상하던 때여서 명사나 명필들 
의 글을 받아 족자나 현액， 병풍을 만드는 것을 하 
나의 덧으로 알 았다. 나도 철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
일반 서에로 생각하 였다. 

아버 지는그 글씨 에어떤 표구도 하지 않고 그처 
눈에 잘 죄우는 곳에 불여두 었다. 

내가 철이 들자 아 버지는 나에게 나라룰 사랑해 
야 한다는 것을 가르 치면서 진 정으로 나라를 사랑 
하려면 큰 뜻을 가처야 한다고 하 였다. 
《지 원》 이란 문자 그대로 뜻을 원 대하게 가져야 

한다는 말 이다. 

아 버지가 자기 아 들에게 뜻을 원 대하게 가 지라고 가르 친다고 해 서별로 특이할 
것은 없다. 무슨 일을 하든지 높은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꾸준히 노 력하지 않 는다면 
없다. 

31 나 《지 원》 의 사상은 개인의 영 달이나 입신 양명을 염두에 둔 세 속적인 인 
생 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 
적 인생 관이더 대룰 이 어가더 싸워 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 룩해야 한다는 

백절 불굴의 혁 명정신 c ^ ^— — "― ^ _'.1^：, ^ 

아 버지는 왜 큰뜻을 가처야 하 는가에 대하여 많은 이 야기를 들려주 었다. 그것은 

한 마디로 말하면 우 근ᅵ 인민의 반 일투쟁 사와도 같은 것이 었다. 
…우 51 조선은 원래 국력이 막강한 나라 였다. 무에가 발 달하여 싸 움에서 패한 적 

이 별로 없고 일 쩍부터 문화가 개 화하여 그 빛이 바 다건너 일본땅 에까지 비처 갔다. 

그런테 그 S 게도 강 성하던 나라가 이조 500 년의 썩은 정치로 일조에 망국의 비운 
을 들쓰게 되 었다. 

네가 아직 세상에 태 어나지 않았을 때 왜 놈들이 총칼로 우 근ᅵ 나라룰 먹어버 51 었 
다. 왜적 들에게 국권을 팔 아먹은 역 신들을 《을사 오적》 이라고 한다. 

그^ 나 그 역 신들도 조선의 일만은 팔 아뇜길 수 없 었다. 

의 병들이 창을 들고 《왜별 복국》 을 부르짖 었다. 독 립군은 화 승대로 이 땅에 침 
노한 원 쑤들을 쓸 어눕히 었다. 때로는 인민 봉기의 만세 함성과 돌팔 매질로 이르는 
곳마 다에서 왜적 을치고 사 람마다 울 부짖어 인류의 양심과 세계의 정의에 호소하 



아 버지와 조선 국민회 



였다. 

최 익현은 대 마도로 잡혀 갔어도 원 쑤들의 음식을 먹지 않고 e 식으로 순 국하였 
다. 이준은 제 국주의 열강대 표들의 면 전에서 스스로 배를 같라 우 5ᅵ 민족의 진정한 
독 립정신 을보여 주었고 안 중근은 하 일빈역 두에서 이등 박문을 격 살하고 독 립만세 
를 웨처 조션 사람의 기개를 과시하 였다. 

환갑이 뇜은 강우 규노인 까지도 사이또 총독의 면전에 폭탄을 던지 였다. ^재 명은 
망국의 한을 풀려고 딴도로 이 완용을 찔 렀다. 

민 영환， 이 범진， 흥 범식과 같은 애국충 신들은 자 결로^ 국권 수호를 호소하 였다. 

한때는 우^ 민족이 국채보 상운등 이라는 눈 물겨운 운 등까지 벌이 었다. 국채란 

^일 전쟁후 일 본에서 꾸어다 쓰고 갚지 못한 1,300 만원의 빚을 말 한다. 이 빚을 갚 
으 려고온 나라 남 자들이 담배를 끊 었다. 고 종황제 까지도 단연 으로써 이 운등에 합 
세하 였다. 여 자들은 반 찬값을 아끼고 패물을 내놓 았다. 혼 수감을 바치는 처 녀들도 
있 었다. 부 자집의 상노와 침모， 떡 장사， 나물 장사， S 신장사 까지도 나라의 빚을 갚 
느라고 땅에 절은 푼 전들을 아 낌없이 내놓 았다. 
그^ 나 우 근ᅵ 나라는 독립을 보 존하지 못하 였다. 

문제는 나라를 찾 겠다는 한 마음한 뜻으로 온 나라 인민을 불^ 일으켜 원쑤를 궁낙 
물 5ᅵ 칠 만큼 힘을 키우는 것 이다. 마음만 굳게 먹으면 힘을 기를 수 있고 힘만 기르 

온 나라 백 성들을 깨 우치고 불^ 일으 켜야만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테 이 일은 하 
루 이를에 성취할 수 없다. 그래서 뜻을 멀^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.… 

아 버지는 나의 손목을 잡고 만 경봉에 오 르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었 
다. 아 버지의 가 르침은 애국 주의사 상으로 일관 되어있 었다. 

아 버지는 언 제인가 할아 버지， 할머니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. 




아 버님으 로부터 혁 명주의 교양을 받 으시는 
경 애하는 수 령김일 성동지 



오동진 




평 양숭실 중학교 



《나 라를 독립 시키지 못할 바에야 살아서 무엇 하겠습 니까. 내몸이 찢기여 가루 
가될 지언정 일본 놈들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 니다. 내가 싸우다 쓰^ 지면 아들이 하 
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 서라도 우 51 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 
여야 합니 다.》 

후날 삼사 년이면 끝장을 볼 수 있으 el 라고 생 각했던 항 일무장 투쟁이 장 기전으 
로 뇜어같 때나는 아 버지의 말씀을 다시 상 기했고 해방 후에는 북과 남으로 같라져 
상 반되는 길을 걷고 있은 민족 분열의 장구한 비극을 체험 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있 

는 깊은 뜻에 새삼 스럽게 숙연한 생각을 금치 못하 였다. 

바로 그 말씀이 우 el 아 버지가 품고 계시던 《지 원》 의 사상과 
신^， 조국 광복에 대한 사상과 지향이 었다고 말할 수있 다. 

집 형편이 그처럼 어려운 때에 아 버지가 강심을 품고 승 실중학 
교에 들어간 것도 바로 《지 원》 의 뜻을 성 취하기 위해서 였다. 

갑 오개혁 후 을사 조약이 체 결되기 까지의 10 년 남짓한 기간은 

우 ^ 나 라에서 내정 개혁의 파도를 타고 때늦 게나마 근대 적인교 
육 제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기울 여지고 있던 때 였다. 신 교육의 
봉화룰 들고 서 울에서 배 제학당 이요， 이 화학당 이요， 육영 공원이 
요 하는 학 교들이 설 립되어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배 워주고 있을 
때 서션지 방에서 미 국선교 사들이 전도 사업의 일환 으로세 운학교 
^[ 로 승실중 학교이 다. \ \ 

승실중 학교는 전국적 판 도에서 학 생들을 모집하 였다. 신학문 
을 승 상하는 청 년들이 이 학교를 많이 지망하 였다. 역사， 대수， 기하， 물 el， 위 생학， 
생^ 학， 체육， 음악과 같은 승실중 학교의 현 대적인 교과 목들은 나라의 후 진성을 극 
복하고 새로운 세계 조류에 발을 맞춰 나가고 싶 어하는 청 년들의 관심을 끌 었다. 

우 5ᅵ 아 버지도 신 학문을 배우기 위해 이 학교에 다니 었다고 말씀하 였다. 4 서 5 경 
을 비 룻하여 서 당에서 힘들게 배우는 구 학문은 아 버지의 비위에 맞지 않 았다. 

선교 사들이 내세운 교육목 적과의 관 계없이 승실 중학교 에서는 후날 독립 운등선 
상에서 큰 활약을 한 이 름있는 애국인 사들이 많이 배출되 었다. 상해임 시정부 의정 
원의 초대부 의장을 거처 의 장식을 역임한 바 있는 손 정도도 이 학교 출신 이었고 임 
정 말기에 국무의 원으로 활동한 차 5 ᅵ석도 이 학교 졸 업생이 었으더 재 능있는 애국시 
인 윤 등주도 이 학 교에서 공부 하다가 중퇴한 사람이 었다. 

강양욱 선생도 승실 학교의 전 문반을 다 닌분이 었다. 당시는 이 전 문반을 승 실전문 
학 교라고 불 렀다. 승실중 학교란 승실학 교안에 있는 중 학반을 말 한다. 승실 학교에 
서 반일독 립운등 자들이 많이 배출 되었기 때문에 일본사 람들은 이 학교를 배 일사상 

사 V ^ <c 글을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기술을 

HH^J ^\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더 하늘을 @ 어도 
쏘 p ^ ^^^^ ^ᅵ 조션의 하늘을 @ 어야 한 다.》 

아버 지 는이런 사 상으로 학 우들을 깨 우처 주 
면서 애 국적인 청년학 생들을 묶어세 웠다. 
아 버지의 지 도밑에 승 실중학 교에는 독서회 
와 일심친 목회가 조직되 었다. 이 e 체들은 학 
생들을 반일사 상으로 교 양하는 한편 평양과 그 
주변 일 대에서 적 극적인 대 중계뭉 활동을 벌이 

었으더 1912 년 12 월에는 교 내에서 학 교당국 
의 비인 간적인 학대와 착취 행위를 반 대하는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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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버지와 조선 국민회 



맹휴 학까지 조직하 였다. 

아 버지는 중학 공부를 하 면서도 방 학이면 안주， 강등， 순안， 의주등 평 안남북 
와 황해도 일대의 여^ 지 방들을 돌아 다니더 대중 계뭉과 등지 획득을 위한 활동을 
벌이 었다. 

아 버지가 승실중 학교에 다닒 때얻은 제일 큰 소득은 생사를 같이할 수있는 등지 
들을 많이 획득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. 

승실 중학교 등창 생들가 운테는 우^ 아버 지하고 인간 적으로 가깝게 지 내면서 나 
라와 민족의 운명을 두고 뜻을 같이한 사 람들이 많 았다. 그들은 모두 도량도 크고 
식견도 넓고 인격도 뛰어난 명 망높은 청 년선각 자들이 었다. 

그런 동창 생들가 운테서 평양 사람으 로서는 이 보식을 들 수 있다. 이 보식은 독서 
회에도 일 심친목 회에도 다 관여하 였는테 후날 조선 국민회 조직을 위 해서도 많은 기 

여를 하 였으더 3.1 인 민봉기 때에도 큰 활약을 하 였다. 

우 끗 ᅵ가 봉화 5ᅵ 에서 살 때 그는 아 버지를 만 나려고 명신학 교에도 여러번 왔다갔 
다. 

평 안북도 출신의 등창 생들가 운테는 백세빈 (백 영무) 이라 는피현 사람이 아 버지와 

가깝게 지 냈다. 아 버지가 평안북 도땅에 같 때에는 이 사람이 길 안내를 많이 하 였다. 
그는 조선국 민회의 국외통 신원이 었다. 1960 년 12 월에 남조선 에서는 《민 족자주 
통일 중앙협 의회》 가 결성되 었는테 백세빈 은그때 그위 원으로 활동하 였다고 한다. 

박 인관은 승실 중학교 시절에 우^ 아 버지와 한 기숙 사에서 생활한 사람 이다. 처 
음 일마 등안은 아 버지도 기숙사 생활을 하 였다. ᅩ 

1917 년 봄에 박 인관은 황해도 은룰에 나가 광 션학교 교원을 하면서 조션 국민회 

에 망라되 었다. 그는 송화， 재령， 해주 등지를 오 가면서 동 지들을 규합 하다가 적들 
에게 체 포되어 1 년동안 해주감 옥에서 고초를 겪 었다. 그가 광 선학교 교 원으로 있을 
때 학 생들이 쓴 《반 도와 우 근ᅵ 와의 관계》 라는 제목의 작 문들이 지금도 은 를사적 
관에 전시되 었다. 그 작문을 보면 당시 조션국 민회의 영 향밑에 있던 학교학 생들의 
사상 동향과 정신 세계의 일 9 을 알 수 있다. 

독립운 등자들 중에서 우^ 아버 지하고 제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사람은 오등 
진이 었다. 

그가 우 5ᅵ 집으로 자주 드나든 것도 아 버지가 승실중 학교를 다닒 때 였다. 오등진 
은 그때 안 창호가 설립한 평 양대성 학교를 다니고 있 었다. 순수한 인정 관계를 초월 
하는 사 상적인 교제였 으므로 두 분의 교제는 처 음부터 S 지하고 열럴 했다. 오등진 
이 우 근ᅵ 아 버지의 사상에 처 음으로 공감한 것은 1910 년봄 경 상골병 대마당 (이 조말 
기의 군대병 영앞에 있던 훈 련장) 에서 열린 운동 회에서 였다고 한다. 

이 운동 회에는 평양， 박천， 강서， 영유 등 지에서 만 여명의 청년학 생들이 참가하 

fe— w ； 

아 버지는 그날 운 동회뒤 끝에 있은 옹 변대회 
에서 우 5ᅵ 나라가 문 명국이 되자면 일본의 문명 
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하는 일부 학 생들의 주장 
에 반기를 들고 우^ 나라의 근 대화는 우^ 힘으 
로 해 결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여 군중의 이목을 
한테 모았 다. 그 연설을 들은 청중들 가운테 바로 
미래의 정의부 사령인 오 동진도 끼여있 었다. 그 
당시를 회상할 때마다 오등 S 은 《그날 김선생 
이 한 연설이 나에게 큰 자극을 주 었다. >고 뜨겁 
게 말하군 하 였다. 




평북도 삭주군 청 수동에 있는 
오 동진의 집 



그는 1913 년 경부터 무역상 (도 매상) 이라는 명 목으로 서울， 평양， 신의주 등 국내 
의 주요도 시들과 중 국으로 드나 들면서 그 때마다 우 근ᅵ 아 버지를 찾아와 독립 운동의 
장래를 두고 의 논하였 다. ^ — ― 

그무렵 에벌써 송암 오동진 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뜨 르르했 
다. 재산이 라든가 배경을 보면 어려운 혁명을 하지 않 고서도 살수 있는 사람 이었지 
만그 는직접 손에 총을 들고 일제와 싸 웠다. 

오 등진은 우^ 아 버지에 대한 존경과 우 애심이 지극하 였다. 의주의 그의 집으로 
는 많은 사 람들이 드나들 었다. 바 깥채는 통채로 그런 손 님들을 위한 숙소로 이용되 
었다. 손 님들이 하도 많아서 식모도 따로 데 려다가 전문 적으로 손 님들을 치게 하였 
다. 그^ 나 우 근ᅵ 아 버지가 같 때만은 바 깥채가 아니라 안채에 모시고 그의 부인이 
직접 부엌에 나 섰다고 한다. ― ᅵ ― ᅳ —ᅳ ᅵ "-^^_^= 

한번은 오 동진이 부인을 131 ᅵ 근ᅵ 고 우 근ᅵ 집에 다녀간 적이 있 었다. 그때 우^ 할머니 
는 그 들에게 기 « 으로 밥바 5ᅵ 를 선물하 였다. 

내가 오 등진을 이처럼 상 세하게 소 개하는 것은 그가 아 버지의 친 구이고 동지라 
는데도 있지만 나의 청년 시절과 깊은 연고가 있기 때문 이다. 나는 어릴 때부터 그와 
의 사이에 각별한 정을 느끼 었다. 내가 길 팀에서 공부할 때 오 등진은 일제에 의해 
체포되 었다. 썩 후날 내가 반일 인민유 격대를 조직 하려고 간도 일대를 돌아 다니던 

1932 년 3 월초에 그는 신의주 지방법 원에서 재판을 받 았다. 간디의 에 심기록 문건이 
2 만 5,000 페 이지나 된다는 말을 듣고 몹시 놀 랐는테 오동 S 의 에 심기록 문건은 무 
려 3 만 5，000 페이 지로서 64 책이나 된다고 하 였다. 

그를 재 판하던 날 방 청자가 수천 명 이나법 정으로 쓸어 들어서 아 침부터 한다던 
재판을 오후 1 시가 지 나서야 겨우 시작하 였다. 오 등진은 일체 심 e ᅵ를 거절 했으더 
재 판장의 자^ 에 뛰어 올라가 조선 독립만 세까지 불^ 법 정을흔 들어놓 았다. 

당황 망조한 일 본재판 관들은 황황히 공판을 중 도> 하고 피고도 없이어 물어물 판결 
을 해버 렸다. 상소 심에서 종신정 역으로 구형되 었으나 오 등진은 끝내 해방의 날을 
보지 못하고 옥사하 였다. 

우 끗ᅵ 가 유 격대를 꾸 5ᅵ 느라고 매우 어려운 싸움을 버 5ᅵ 고 있을 때에 그의 고결한 
절개와 투지를 반영한 공판 기사와 그 후 평양감 옥으로 호 송되는 용수를 쓴 사진이 
신문에 공개되 었다. 나는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오등 S 의 드 팀없는 애 국심을 감회 
깊이 더 듬어보 았다. 

이와 같이 승실 중학교 시절에 아 버지와 친 근하게 지낸 사 람들이 적지 않게 견결 
한 혁 명가로 자 라났고 후날 조선국 민회의 골 간으로 되 었다. 

아 버지는 승실중 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만 경대의 순화 학교와 강등의 명신 학교에 
서 교편을 잡고 후대 교육에 힘쓰는 한편 등지 규합에 심혈을 기울이 었다. 아 버지가 
승실중 학교를 중퇴한 것은 혁 명활동 무대를 확대 하면서 본 격적인 실천 투쟁을 벌이 

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. 

아 버지는 191 6 년에 방학을 이 용하여 간도에 다 
녀 왔다. 무슨 줄을 타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간도 
를 거처 상해에 가서 손문의 국 민혁명 파와도 연계 
를 맺 었다. 

아버 지는손 문을중 국부르 조아민 주주의 혁명의 션 
구자로 높이 평가하 였다. 아 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
중국에 서 남 자들이 머^ 태를 자르고 매 주 하루씩 
휴 식하는 제도를 실 시하기 시작한 것도 부르 조아개 
만 경대순 화학교 혁 파들의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 었다고 하 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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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버지는 특히 손문이 중국 혁명동 맹회의 강 령으로 내세운 민족， 민권， 민생의 삼 

민 주의와 5.4 운등의 영 향밑에 새릅게 내놓은 연쏘， 연공， 부조 공농의 3 대 정책을 찬 
양 하면서 그를 도량이 크고 의지가 강하고 선 견지명 이있는 혁명 가라고 평 가하였 
다. 그러 면서도 손문이 중화 민국을 수립한 후 공 화정치 제도의 수립과 청나라 황제 
의 퇴위를 조 건부로 원세 개에게 총통의 자 5ᅵ 를 양도한 것은 실책이 었다고 말씀하 

였다. 

나는 어린 시절에 아 버지가 조선의 부르조 아개혁 운동에 대해서 말 씀하는 것도 
여러 번 들 었다. 아 버지는 김 옥균이 지도한 갑신정 

변이 《3 일 천하》 로 끝난데 대하여 매우 아 쉬워하 ᆻ 
면서 개 화당이 내놓은 혁 신정강 중 인권 평등， 문벌 
폐지， 인재 등용， 청 나라에 대한 종속 관계의 폐절을 
암시한 독 립사상 등은 모두 S 보적인 것 이라고 하 
였다. 

나는 그때 아 버지의 말씀을 듣고 김 옥균을 뛰어 
난 인물 이라고 생각하 였으더 그의 개혁 운동이 실패 
하지 않았 더라면 조션의 근대 역사가 팥라질 수도 
있지 않았 겠는가 하는 미 련까지 가지 였다. 

김 옥균의 개혁 운등과 정 강에서 제 한성을 찾고 우 - 
51 가 그것을 주 체적인 관 점에서 분 석해본 것은 그 후의 일 이다. ■ 

우^ 에게 조선 역사를 배 워주던 선 생들은 대체로 김 옥균을 친 일파로 규정하 였다. 
해방 후 우 근ᅵ 나라 학계 에서도 오 래등안 김옥 균에게 친일 파라는 딱지를 붙이 었다. 
그가 정 변준비 과정에 일본사 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친일의 표 적으로 되 었다. 우 
^는 이것을 공정한 평 가라고 보지 않았 다. 

그래서 나는역 사학자 들에게 김 옥균의 개혁운 동에서 인민대 중과의 결합에 주의 
를 돌 근ᅵ 지 않은 것은 물론 잘못 이다， 그 S 지만 일본의 힘에 의거하 였다고 그것을 친 
일로 평 가하면 혀무 주의에 떨어 진다， 그가 일본의 힘을 이용한 것은 친 일적인 개혁 
을 단행하 자는테 목 적이있 은것이 아니고 당시의 역량 관계를 면밀히 타 산한테 기 
초하여 그것을 개 화당의 편에 유 5 ᅵ하게 전 환시키 자는데 있은 것 이다， 당시 로서는 
불 가피한 전술이 었다고 말해주 었다. 

아 버지는 김 옥균의 정변이 《3 일 천하》 의 운명을 면치 못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 
는 개혁 파들이 백 성들의 힘을 @ 지 않고 궁정 내부세 력에만 의 거한테 있다고 하면 
서 그들의 실패 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 였다. 

아 버지가 간도와 상해에 갔다온 목적은 a 작컨테 그 때까지 소 
문 으로만 들어온 해 외독립 운동의 실태를 직접 요 해하여 보고 새 
로운 등 지들을 획 득하더 차후 활동 방락을 세우 려는테 있었던 것 
같다. 



강동군 봉화리 
명 신학교 



세계 적으로 볼 때에도 그 당시는 식민지 민족해 방투쟁 문제가 
크게 성 숙되지 않았을 때 였다. 이런 나라들 에서의 독립 운동의 방 
식이나 방법은 아직 개 척되지 못하고 있 었다. 

아 버지가 간도와 상해에 간때는 중국 혁명이 군벌의 준등과 제 
국주의 열강의 간 섭으로 일진 일퇴의 심각한 곡절을 겪고 있 었다. 
중 국혁명 에서도 기본장 애물은 미국， 영국， 일본을 비룻한 외세였 
다. 사태가 이^ 함에도 불 구하고 해외에 망명 해있는 적지 않은 
독 립운등 자들은 제 국주의 자들에 대한 환상에 포 로되어 어느대 
국의 힘을 빌어볼 것인가 하는 공 근 ᅵ공 담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 




봉화리 
비석계 비석 



세 기오ᅡ 더불어 ᅵ 23 



비운이 드리운 나라 



다. 

간도의 실태는 조선은 조선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독립을 이 룩해야 한다는 아버지 
의 신^ 을 더욱 굳게 해주 었다. 간도에 갔다온 아 버지는 군중 계뭉과 등지 규합을 위 

이때는 우 e ᅵ가 만 경대를 떠나 강등군 봉화 근 ᅵ로 이사한 뒤 였다. 아 버지는 만경대 
에계실 때처럼 낮에는 명신학 교에서 글을 가 르치고 밤에는 야학에 나가 군 중계몽 
사업을 하 느라고 늦게야 집으로 돌 아오군 하 였다. 

나도 어느 학예회 때 아 버지가 써 준글을 가지고 반일 연설을 한 적이 있다. 

아 버지는 그때 혁 명적인 시와 노래를 지어 학생 들에게 많이 배워주 었다. 

아 버지를 만 나려고 많은 독 립운등 자들이 봉화 e ᅵ로 찾아 왔다. 아버지 자신도 등지 
들을 찾아 평안남 북도와 황해도 일대 를자주 돌 아다니 었다. 그 과정에 핵심 들이육 
성되고 군중적 지반이 축성되 었다. 

이런 준비에 토대하 여 아 버지는 장 일환， 배 민수， 백 세빈등 애 국적인 독립 운등자 

들과 함께 191 7 년 3 월 23 일 평양 학 당골에 있는 이 보식의 집에서 조션국 민회를 결 



§신 학 교교가 = 

속도^ 진 « 직선생 y 꽤서 지으신 노빼 ^= 

].*— 화^! 기세 1MI 여기 * 았 i < 파강이 

|' ᅵ ᅵ m J i j. i fff 쒜 W p J r ■ 

갑 * 아드 는 +히의 —명 산학 i 는 * 석우에 H+SU 



2. 국가의 * *r，i 서 나며 
국가의 * 재목도 여기서 나네 

*#H!r 파 영 파강이 마흐 iL 

■i^l 의 ^ 산확 jl 는 영^ 무뭉 

^14^4 챌이 



아 * 다운 운 산에 

* 미 *고 * 강한 후^ ^도야 
^대한 *율 지식 배얗 * 빌태 

* 어오는 새 포선 * 옇^ 무 * 
계4도* 질이 밭드지 I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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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하 였다. 조선국 민회에 망라된 청년투 사들은 손 가락을 잘라 《조 션독 립》， 《결 
사》 라는 혈서를 썼다. 

조선국 민회는 전체 조션 민족이 일치 Q: 결하여 조 선사람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 
립을 이 룩하더 참다운 문명 국가를 세울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비밀결 사로서 3.1 인민 
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 자들이 무은 국 내외의 조직 들가운 테서도 가장 규 
모가 큰 반일지 하혁명 조직의 하나 였다. 

1917 년 이라면 국내에 비밀 결사가 별로 없을 때 였다. 합병 후 조직된 독립 의군부 
나 대 한광복 ^， 조선국 권회복 도> 과 같은 도> 체들은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이 무렵에 
와서 모조 5ᅵ 해산되 었다. 지하 활등을 하다가 발 각되면 가 차없이 잡 아가던 때여서 
어 지간한 사 람들은 그런 활등에 가담할 엄 두조차 내지 못하 였다. 뜻있는 사 람들이 
라 하여도 국내 에서는 어쩌지 못하고 해외로 망 명하여 이 런처런 반일 9 체들을 만 
들 어내는 정도 였다. 그렬 용 기마처 없는 사 람들은 조선경 내에서 총 독부의 혀가를 
받아 가지고 그들의 비위에 거슬 5ᅵ 지 않을 정도의 소 극적인 활등을 벌이 었다. ᅭ 

이 런때에 조션국 민회가 태어 났다. 

조선국 민회는 반제자 주적인 입장이 투철한 혁명 조직이 었다. 
조션국 민회의 취지서 에는장 차구미 세력이 등양에 부 식되고 일본이 그들 과패권 
을 다투게 될 시기가 닥^ 올 것은 명백 하므로 그 기회에 조 션사람 자체의 힘으로 조 

선 독립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등 지들의 결속을 도 모하여 그 준비를 S 행하여 
야한 다고밝 히고있 다. ᅩ 

취 지서를 통해 알 수 있 는바와 같이 조선국 민회는 외부 세력에 기대를 거는 사람 
들과는 달 근ᅵ 조선 독립은 조 션사람 자체의 힘으로 이 룩해야 한다는 자 주적인 입장을 

취하 였다. 

조선국 민회는 간도에 등 지들을 파 견하여 그곳을 독립 운등의 책 원지로 만들기 위 
한원 대한계 획도세 웠다. 




조선 국민회 결성을 선포 하시는 조선민 족해방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 직선생 




비 



이 드리운 



나라 



조선국 민회는 그 조직이 매우 치밀하 였다. 조 선국민 회에는 준 비되고 검열된 애 
국 자들만 엄 선하여 받아들 였으머 종적인 조직 체계를 가지고 회 원호상 간에도 암호 
를 사용하 였다. 비밀문 서들도 암 호로만 작성하 였다. 조선국 민회는 매해 승 실중학 
교 개 학날을 계기로 회 원들의 모임을 정기 적으로 가 지기로 하 였다. 조션국 민회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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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이후 조직된 학교계 ，비 석계， 향토계 와 같은 합법 적인외 꽉 e 체 들로^ 철처 히 위 

트 장되 었다. 조선국 민회는 산하에 구역 장들을 두 었으더 해 외인사 들과의 연계를 위하 
^= 여 베 이정과 딴등에 통신 원들을 배치하 였다. 

조선국 민회는 튼튼한 대중적 지 반우에 선 조직이 었다. 조 선국민 회에는 노 동자， 
^= 농민， 교원， 학생， 군인 (독립 군)， 상인， 종 교인， 수공업 자들을 비룻한 각계 각층이 다 
망라 되어있 었으더 그 조직은 국내는 물론， 중국의 베 이정， 상해， 길팀， 무송， 임강， 
=: 장백， 유하， 관전， e 동， 화전， 흥 경등외 국에까 지널^ @ 어있 었다. ; 

조선국 민회를 결 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아 버지는 장 철호， 강 제하， 강 진건， 
^= 김시우 등 많은 등 지들을 획득하 였다. 그 한 사람한 사람의 등지를 찾는테 기울인 
^= 아 버지의 노고는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없다. 아 버지는 한 사람의 등지를 얻 

기 위해 서라면 천^ 길도 마 다하지 않았 다. 
S 한번은 오 등진이 황 해도지 방으로 가다가 우 ^ 집에 갑자기 들려 아 버지를 만나 
= 고 간 일이 있다. 그날 그는 다른 때보다 별로 신수도 멀 끔하고 인상도 좋아 보이었 

■ rh ^^^^^^^^ 
= 오등 S 은 좋은 사람을 하나 만 났다고 하면서 자랑하 였다. 

《공영 이라고 벽동사 람인데 아직 새 파랗게 젊은 사람 이요. 식견 이높고 키가 구 
^= 척인 테다가 미남 자요. 사람이 듬 직하고 게다가 격 술까지 한다니 옛날 같으면 같테 

= ^ ^는 병조판 ^ ： — ᅵ ^"^"^ 
= 그의 말에 아 버지도 기 뻐하더 《옛 날부터 인재의 공 보다도 인재를 천거한 공을 
= 더 높이 친 다는데 그러 고보면 이번오 선생의 벽등 걸음이 우 ^ 운등에 큰 자국을 새 

= ^ ^ m^Y%^rU ᅳ"" 

^= 오동 S 이 돌아간 다음 아 버지는 큰 삼촌을 보고 S 신몇 켤레를 삼아 팥라고 하였 

z ~ 다. 그 러고는 다 음날로 삼촌이 삼아준 짚신을 신고 길을 떠 났다. 

아 버지는 한 팥가량 지 나서야 집으로 돌아 왔다. 어씨도 걸음을 많이 걸 었는지 신 
^= 총이 다 끊어^ 너 펄너덜 했다. 그래도 아 버지는 지친 기색이 없이 웃 으면서 사립문 
^ 에 들어 섰다. 

= 그때 아 버지는 공영 이라는 사람을 만 나보고 돌아와 몹시 흐 뭇해하 였다. 
^'- 나는 어려 서부터 이 S 게 아 버지를 통하여 등지를 사 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도^ 

조선국 민회는 《한일 합병》 후 여^ 해 등안 국내와 해 외에서 아 버지가 벌려온 
^ 정 열적인 조 직선전 활동의 총화 였다. 아 버지가 이 조 
j 직을 통하여 판을 크게 벌 이려고 계 획했던 것만은 

s g ^u'iL ᅵ = ^ r 

^ - _ 그런테 이 조직은 일제의 가흑한 탄압을 받게 되 
^ g 다. 일제가 조선국 민회에 대한단 서를잡 은것은 

^ = t917 년 가을이 었다. 

= ― 바람이 몹 시부는 어느날 경찰세 놈이 갑자기 수 
^ 중에 있는 명 신학교 교실에 달 려들어 무작정 아 

^* 아버 지 를따 라맥전 나 루까지 갔던 혀 씨 가 나루가 
^= 에서 아 버지가 몰래 한 부탁을 가지고 어머니 에게로 

■ 뛰어 왔다. 

^= 어 머니는 아 버지의 부 탁대로 지붕에 올라가 비밀 

문 건들을 꺼낸다 음아궁 에넣고 불을질 렀다. H 

^= 아버 지가체 포된다 음날부 터봉화 리의기 독교인 김 형직선 생님의 혁명활 동과관 련한일 제의비 밀문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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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은 아 버지의 석방을 위해 명신 학교에 모여 새벽 기도를 드 5 ᅵ 었다. 

평양과 강동 일대의 인 민들은 평양경 찰서에 몰려가 아 버지를 석방 하라고 진정서 
를 들이 탰다. 

아 버지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만 경대에 계시던 할아 버지가 큰 
삼촌을 경 찰서로 보 냈다. 재판을 한 다는데 변 호사를 사대야 할지 어패야 할지 아버 
지의 의 향이니 알 아보기 위해서 였다. 삼촌이 가 장집물 이라도 팔아서 재판할 때 변 
호사를 사대 겠다고 말하자 아 버지는 e 마디로 그 말을 막아버 ^ 었다. 

^변 호사도 입으로 말하고 나도 입으로 말 하는테 돈을 없 애면서 따로 변 호사를 
사 a 필요는 없다. 아무 죄도 없는 사 람한테 무슨 변호가 필요 하겠느 나!^ 

일제는 평양 지방법 원에서 세 차례에 걸처 아 버지에 대한 재판을 벌이 었다. 그때 
마다 아 버지는 조션 사람이 제 나라를 사 랑하고 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슨 죄가 
된 e 말이니 ：， 나는 당국의 그런 부당한 심^ 를 인정할 수 없다고 e 호하게 항 의하였 
^- I ^ 

이 * 게 되자 재판은 날자를 끝 었다. 일제는 세 번패 재 판에서 강제 로형을 언도하 
였다. 

아 버지가 잡혀간 다음 형록 삼촌이 우 e ᅵ룰 만 경대에 데려 가려고 들째 외삼촌 (강 
용석) 과 합께 봉화 e ᅵ로 찾아 왔다. 

그^ 나 어 머니는 봉화 ^ 에서 겨울을 나 겠다고 하 였다. 어 머니가 그때 만 경대로 
옮 겨가지 않은 것은 집에 찾 아오는 조선 국민회 원들과 반일 운등자 들과의 연계를 지 
으면서 뒤 수습을 하 려는테 있 었다. 

어 머니는 뒤처 근 ᅵ를 깨끗이 해놓은 다음 이듬해 봄에야 우 근 ᅵ를 데 e ᅵ고 만 경대로 

돌아 갔다. 그때 할아 버지가 외할아 버지와 합 7게 팥 구지를 가지고 봉화 51 에 와서 이 

사 g 을 ^ti f i 



해 봄과 여름을 나는 매우 우 울하게 보 냈다. 
몇 밤 자면 아 버지가 돌아오 는가고 내가 물을 때 마다어 머니는 《이제 곧 돌아 
신다. >면서 같은 대답만 하 였다. 어 머니는 어느 날 나를 테^ 고 만경봉 그 네터로 
올라 갔다. 나를 안고 그네에 걸터 앉아 이런 말씀을 하 였다. 

《증 손아， 처 앞에 대동강 일음이 다 풀^ 고 나 무잎이 푸르^ 도 너의 아 버지는 돌 
아 오시지 않는 구나. 아 버지가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우 셨는테 그것이 무슨 죄가 되 
겠느나 ：. 네가 어서 커서 아버지 원쑤를 갚아야 한다. …너는 커서 꼭 나라를 찾는 영 
옹이 되어 라.》 
나는 꼭 그 ^ 게 하 겠다고 대답하 였다. 
후 어머니 는나도 모르게 감옥에 여러번 다녀 왔다. 그 s 지만 갔다 와서도 감옥 

에 대한말 은전혀 하지 않았 다. 
한번은 어 머니가 칠골에 목화를 타^ 간 다면서 
^ 나를 테^ 고 성 안으로 떠 났다. 어 머니는 칠 골외가 
에 들려 목화를 타 달라고 맡겨 놓고는 곧장 평양감 
옥으로 갔다. 

그때 외할 머니가 나를 데 여놓고 혼자 가라고 여 
^ 번 타일 렀다. 철도 들지도 않은 아이를 테^ 고 
감옥에 가다니 될말이 니:， 처 어린 것이 철 창안에 있 
는 아 버지를 보면 일마나 놀라겠 는가고 하면서 한 
사코 반대하 였다. 그때 내 나이가 일곱 살이 었다. 

나는 보통강 나무다 ^를 건 너서자 첫눈에 인차 감 
옥 건물을 알 아맞히 었다. 감옥이 어떻게 생 겼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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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준 사람은 없 었지만 건물의 색다른 모 양새와 주변의 스산한 분 위기를 보고 처것 
이 감 옥이다 하는 판&을 스스로 내^ 었다. 

감옥 건물은 그 외형만 으로도 사 람들의 혼 을뺄수 있으 e ᅵ만큼 어마어 마하고 무 
시 무시하 였다. 철문， 담장， 망루， 쇠 살창은 물론， 파 수병의 검은 복장과 눈길에 이르 
기까지 모든 것에서 살기가 뇜치고 독기가 풍기 였다. 

우^ 가 들어간 면 회실은 해 빛조차 잘 들지 않는 어둑 컴컴한 방이 었다. 그 방안의 

공기는 숨이 막 S 지 경으로 답 답하고 흐 5ᅵ 터분하 였다. ^ 

아버 지는그 런속에 서도평 소와다 름없이 그： z ^ 

웃고 있 었다. 나를 보자 반가와 하면서 어머 ᅳ ' " ' 

니 더러잘 데려 왔다고 말씀하 였다. 

수의를 입은 아 버지의 모습은 상해서 인차 
알 아보기 힘들 었다. 일굴， 목， 손， 발 할것없 
이 살이란 살은 온통 명이 들고 상처가 나있 
었다. 

아 버지는 그런 몸을 해가지 고서도 오히려 

집안사 람들을 걱정하 였다. 어피나 기상이 도 
고하고 늠름하 였던지 분하고 원통한 생각을 

하 면서도 다튼 한편 으로는 자랑 스러운 마음 

을 금할 수 없 었다. 

《네가 그새 컸 구나. 집에 돌 아가면 어른 

들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 라 ！ > 

아 버지는 간수가 있는 쪽을 거들떠 보지도 
않고 나룰 향해 태 연하게 말씀하 였다. 음성 
도이 전날과 다름없 었다. 

그 목소 5 ᅵ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 았다. ^ 

나는 큰소^ 로 《예， 아 버지도 집에 빨^ 돌 

아오십 시오. >하고 대답하 였다. 아 버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퍽이 었다. 그^ 고는 
어 머니를 향해 간흑 집에 붓 장사나 참벗장 사들이 오면 잘 도와 주라고 하 였다. 혁명 
등 지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었다. 

그날 나는 아 버지의 불굴의 모 습에서 평생을 두고 잊 을 수 없는 깊은 감명을 받았 
다. 

그날의 인상가 운테서 또 하나 9J 혀지지 않는 것은 면회 실에서 이 관린을 만난 것 
이다. 그는 평 양여자 고등보 통학교 기 에과에 다 니면서 조션 국민회 회 원으로 활등하 
고 있 었는테 불행중 다 행으로 경찰의 마수가 그에게 까지는 미치지 않 았다. 

이 관린은 조 선국민 회원인 등창생 한 사람을 테^ 고 아 버지를 만나^ 왔다. 봉건 
이 심하던 그때에 처 녀로서 감옥에 그것도 사 상범을 찾아 간다는 것이 사실 조련치 
않은 일이 었다. 감옥 출입을 했다는 것이 알 려지면 시집도 못같 세상이 었다. 그런 때 
에 93 쟁이신 여성이 사 상범을 면 회하러 왔기 때문에 간 수들도 놀라서 그를 조심스 
럽게 대하 였다. 이 관린은 밝은 일굴로 아 버지를 위 로하고 어 머니를 위로하 였다. 

그때 감옥에 가서 아 버지를 만나고 온것이 나에게 있 어서는 하나의 큰 사 변이었 

다. 나룰 감옥에 테 근ᅵ 고 간 어 머니의 깊은 뜻도 이해되 었다. 아 버지의 몸에 생긴 상 
처는 나로 하여금 악 마와도 같은 일 본제국 주의의 존재를 온 몸으로 느끼게 하 였다. 
나는 그때 아 버지의 상처 에서 세계의 수 많은정 치인들 과역사 가들이 일본제 국주의 
에 대하여 분 석하고 평가한 것보다 휠씬 더 실제 적이고 직 관적인 표상을 얻 었다. 
그때 까지만 하여도 나는 일본군 경들의 행패룰 많이 당 해보지 못하 였다. 호구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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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출판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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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와 청결검 열차로 만 경대에 내려온 일본경 찰들이 무슨 생 트집을 하나 걸어 가지고 
시 비질을 하던 끝에 우^ 집 장 지문을 채 쩍으로 찔^ 다 찢 어놓고 그 문짝을 가마우 

에 내등 S 이처서 솥 뚜경을 깨던 광경은 보 았지만 죄없는 사 람들의 육신에 그처럼 

심한 상처를 내는 것은 한번도 목 격하지 못하 였다. 

그 상처는 항일혁 명투쟁 전 기간잠 시도내 머 ^에서 떠나지 않았 다. 이 면 회에서 
받은 충격이 지금 까지도 내 마 음속에 큰 자 욱으로 남아 있다. 

아 버지는 191 8 년 가을에 형기를 마치고 감 옥에서 나 왔다. 큰 삼촌이 할아 버지와 
합께 들것을 가지고 감 옥으로 가고 등네 사 람들은 송산^ 에서 만 경대로 들 어가는 

길 목에서 아 버지를 71 0^^^^^"- 5 ■ — ^-^흖^^/"^ | 
매 를너무 맞아서 온몸이 만 신창이 된 아버지 는겨우 걸음을 옮기여 감옥 문밖으 
로 나 왔다. 

할아버 지는그 모습을 보자 분노로 치를 떨면서 아버 지더러 어서 들것에 누우라 

그^ 나 아 버지는 《제 발로 걸어 가겠습 니다. 목숨이 끊 어지기 전에야 제가 어떻 
게 원 쑤놈들 앞에서 들것에 들려 가겠습 니까. 놈들이 보란 듯이 제 발로 걸 어가야 합 
니다. > 하고는 흔연히 걸음을 옮기 였다. 

집에 돌 아온후 아 버지는 삼 촌들을 앉 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 였다. 

《나는 감 옥에서 물 이라도 더먹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 나가서 끝까지 싸 우겠다 

는 결심을 했다. 세상에 제일 못된 놈들이 일본놈 들인데 그 놈들을 그냥 놔들 수가 있 
느니 ：. 형 록이나 형 권이도 왜 놈들과 싸워야 한다. 죽어도 피값은 해야 한다. > 

나는 그때 아 버지의 그 말씀을 들 으면서 나도 장차 아 버지의 뒤를 따라 일 본제국 
주의 자들과 사생결 ^ 을 해야 겠다는 결심 을굳게 하 였다. 

아 버지는 병석에 있으 면서도 책을 91 었다. 

한 등안은 눈병을 잘 고 친다는 왕 고모부 김 승현네 집에서 보양을 하더 감 옥에서 
시작한 의학 공부를 계속하 였다. 거 기에서 아 버지가 좋은 의 서들을 많이 구 해가지 
고 왔다. 원래 아 버지는 승실중 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 왕고 모부네 집에서 의슬도 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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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선국민 회창건 사적비 




■ 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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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고 의 서 륜 ^^ᅳ z 그그 그^^ ^픈귀 _ ^IBI 
아 버지가 교원 이라는 표 면상의 직업을 의사로 바 꾸려고 결심 한것이 아마 감옥 

살이를 할 때부터 였다고 생각 된다. 
아 버지는 몸이 미처 추 서기도 전에 평안 북도일 대에로 떠 났다. 파 고 ᅵ된 조 선국민 

회조 직들을 복구할 결심을 한 것 이다. = 
할아 버지는 한번 먹은 마음을 굽히지 말고 어떻게 하나 소원을 성취 하도록 하라 

^ ： 한 mi^a ᅳ, ibia 훼 ^ 1 !^ - ᅳ- ᅳ ^ 

아 버지는 그때 고향을 떠 나기에 앞서 《남 산의 푸른 소 나무》 라는 시를 남기였 
다. 그것은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대를 이 어가더 굴 합없이 싸워 삼천 g 금수 강산 
에 기어이 독립의 새봄을 가져오 려는아 버지의 굳 은맹세 였다. - 



^산의 소 나무 

# 느 혀교 충 iS*HI 직 €^ 님깨서 지으신 ■ icH 

i, 납 ^ ᅳ의 - 저-추 — * 소 —나— 무 

^서 삐― 예 파붙 혀ᅳ서 천선 만고비 * 방다가 «J 

I F?Cr J ir M ffiJ- nji5r 냐향」 ᅳ a 

다시 만_나 i^v*- 율 *무 ᅳ야 맣 a^ 1 냐 



2, 나라의 목«* 에야 

*아서 무^ 하리 
* 이 ^겨 가 * 티어도 
광북^ * 한 없율^ 

야 법어 다 



^이 한 * 4+4 쓰4 지민 
대불 *H 4 위서도 
* 수장산 * 천리에 
양 츈* 찾아 * 제 ^립 민세 S 

아 * 례 아오 



우리 나라 반일민 족해방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이시며 

민 족주의 운동으 로부터 공산주 의운동 에로의 방향 전환의 위대한 선구자 이시며 

불요 불굴의 혁명투 사이신 김 형직선 생님의 동상 



김 형직선 생님의 혁명 A ᅡ적을 

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 혁명 사적비 




비 석계의 기념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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립 만세의 Dll 아리 




아 버지는 몹시 추운 날에 집을 떠 났다. 



나는 초조한 마 음으로 봄을 기다^ 었다. 못먹고 
못입는 우^ 들한테 ^위 도 ^ 큰 Li, 1 

날씨가 좀 따스 해지자 할 머니는 조금 있으면 증 
손이의 생일이 되 겠구나 하면서 걱정 스러운 표정을 
지 었다. 내 생일 때면 꽃이 피고 북 쪽으로 간 아버 
지도 추운 고생을 펄하 겠지만 춘 궁기에 나의 생일 
_ 어떻게 하면 섭섭 치않게 해줄 것인가 하 는테서 



우^ 집 에서는 농량이 떨 어지는 봄철 이지만 내 
생 일이면 흰쌀밥 한 그룻과 백하를 두고 지진 닭알 

밥상에 놓아 주군 했다. 죽도 제대로 못먹는 우 



r 그 



51 집 형 편에서 닭알 한 알이면 대단한 성찬 이었다 

^ ^나그 해봄에 는생일 같은테 별로생 각ᅥ: 
게 되지 않 았다. 아 버지의 체포 사건이 나룰 놀래운 

테다가 멀^ 에 계시는 아 버지에 대한 걱정이 잠시 

= 떠나지 않 았다. ― 



아 버지가 집 을떠난 지 일마 안되어 3.1 인 민봉기 
가 터 졌다. 3.1 인민 봉기는 일제의 10 년간의 야만 
적인 《무 Q: 통치》 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룰 받 
으더 살아온 조선 민족의 쌓이 고쌓인 울분과 원한 

의 폭발이 었다. "：^-― ᅵ ^ 



합병 후 10년 은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 옥으로 
만들 어버린 중세기 적공포 정치의 총검 밑에서 우 ^ 

민족이 언론， 집회， 결사， 시위의 자유를 비 룻한모 

^^ 리 와 Xj = ^ ; ^강탈 당하고 끝없는 = 
속에서 신 음해온 수난의 시대， 암흑의 시대， 기아의 



3.1 인민 봉기에 



시대였 % - ^ 

합병 후 비 밀결사 운등과 독립 운등， 애국 문화계 

몽운 동으로 부 도> 히 힘을 축적 하여온 우^ 민족은 



호 응하여 나선 이 암흑의 시 대 ， 수탈의 시 대를그 대로감 

군중들 



ᅮ 수할 수^ 어 e 연 m 기한 a 어^^ 

천 도교， 기 독교， 불교룰 비룻한 종교계 인 사들과 애 국적인 교원， 학 생들의 주도 




하에 3.1 인민 봉기는 면 밀하게 계 획되고 추진되 었다. 갑신 정변과 위 정척사 운동， 갑 
오농민 전쟁， 애국문 화계뭉 운등， 의병 투쟁을 통하여 줄 기차게 이어지 고승화 되어온 
우^ 인민의 민족 정신은 마침내 자주 독립을 부르 짖으더 화 산처럼 분출하 였다. 

3 월 1 일 평양 에서는 낮 12 시에 종소 e ᅵ를 신호로 수천 명의 청년학 생들과 시민들 
이 장 대재에 있는 승퍽여 학교운 동장에 모 여들어 《독 립선 언서》 를 랑독하 고조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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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독립국 가라는 것을 엄숙히 션포한 다음 ^조 션독립 만세! :>， <€일 본인과 일본군 

대는 물^ 가 라!》 는 구호를 웨 치면서 격렬한 가두 시위를 벌이 었다. 시위 대열이 거 
리 g^^^ 오^ b 수만 ：명 군중이 이에 합세하 였다. ᅳ - " ^ ^= 

Z 만 경대와 칠골 인 민들도 대열을 지어 평 양으로 밀려 갔다. 우^ 는 이른 새벽에 조 
반을 지어 먹고 온 집안 식구가 독 립만세 시위에 나 섰다. 떠날 때 수백 명에 불 과했던 



시위 대열이 나 중에는 수천 명으로 불어 났다. 군중은 북과 정을 울 e ᅵ고 《조 션독립 

휸 >*1 》 를 워 »ᅵ # 서 a ᄄ 쪽으로 밀 려 ? >ti ᅳ ^ 



^ 여 § 살 이었던 나도 다 꿰진 신발을 신고 
시위 대열에 끼여 만 세를부 르면서 보통문 앞까지 갔 

다. 성안을 향해 노도와 같이 밀 려가는 어 른들의 
걸음을 나 로서는 미처 따 라잡을 수가 없 었다. 그래 
서 어떤 때는 너펄거 ^는 신 발짝이 거치장 스러워 
s 신을 벗어서 손에 들고 뜀 박질로 대열을 따라갔 
다. 어 른들이 독립 만세를 부르면 나도 합께 만세를 
분러 l' i - 



= 적들은 71'^ ^대와 군대 들까지 동원시 3 
처 에 서 군중에 게 칼을 휘 두르고 총탄을 마구 퍼 부 

었다. 들이 희생되 

E 그^ 나 군중은 두 려움을 모르고 원 쑤들과 육탄 
으로 대항하 였다. 보 통문앞 에서도 치열한 육박전 




유타 "wk 



이날은 내가 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 는것을 처 음으로 본 날이머 우^ 민 족의유 

을 처 음으^ 록힉한 날 0[혔급7 언린 나의 가슴도 분노로 끓어번 

해가 지고 날이 어두 워지자 마을사 람들은 ifl 불을 들고 만 경봉에 올라가 또다시 



3.1 인민 봉기에 
떨 처나선 
평양 인민들 



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양철통 두드^ 면서 독립 만세를 불 렀다. 

^ 이런 투쟁이 여^ 날 계속되 었다. 나도 형복 고모와 합께 어 머니를 따라 만 경봉에 
올라가 만세를 부르더 밤늦 게까지 있다가 내 려오군 하 였다. 어 머니는 군 중들이 마 

^ga- a 불로 ᄑ 를대 나르 느라고 바쁘게 보내 였다/ F 
서울 에서는 고종의 장 례식을 보려고 지 방에서 올라온 농민 들까지 합 세하여 수십 

만 군중 oi 결사적 ®W 위를 벌이 었다. " = 



총독 하세 가와는 시위를 탄 압하기 위해 용 산ᅮᄃ 



20 사단무 력까지 등원하 였다. 

놈들은 총으로 쏘고^ 로 쩌 르면서 시위군 중^: 수 적으로 학살하 였다. 섶! 거^ 

i, fiu'irimi u'l jLp } 가 도 uteu = ^ 

그^ 나시위 자들은 앞 대열이 쓰^ 지면 그뒤대 열이， 뒤 대열이 쓰^ 지면 또그다 

음 대 l e ᅵ앞^ T 나 서？계 하 였다. 7 ~^ „ 

다른 지방의 인 민들도 총칼로 시위 군중을 탄 압하는 적들의 만행에 굴하지 않고 

^를 흩 리면서 영옹^ 으" 로 싸 actT::: 그ᅳ— ~ 
^ 나어린 한 여 학생은 국기를 들었던 바 른팔을 놈들의 칼에 잘^ 자 왼손에 국기를 
바꿔 쥐였고 왼 팔마처 떨어처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순간 까지도 걸음을 a 추지 않고 
€ 조 선독립 만세 ！》 룰불 "러 ᄒ제군 경들을 공포에 떨게 하 였다. ― ᅳ = 



서울과 평양의 시위를 발 단으로 봉기는 3 월 중순에 이르^ 전국의 13 개 도를 모 

_a 쓸고 만주와 상해， 연 해주，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조션동 포들에 게까지 파급되 
어 전민 족적인 항 쟁으로 번져 갔다. 그때 당시 민족적 양심을 가 s 조선사 람들은 직 
업， 신앙， 남여^ 의 ？별이 없이 누^ #이 참가^ 였다. _ JbL 
― 봉건 도퍽에 억뉼려 문밖출 입조차 삼 가하던 여염집 아낙 네들과 천 민중천 민이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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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. 




Il!3''t* 



7^ 



IIP 



SMH 보기 

I 31113«^01난부，군 
« 3 &? -1D^ 사 Dlotl 한훼 난 =?.:근 

o 2 




# 대접 ffW 던 기생들 f ᅵ도 대 오를^ 1 시위에 떨처나 섰^ ^ 

봉기가 일어난 후 한두 달은 온 나라가 독립만 세소^ 로 진등하 였다. 그^ 다가 봄 

^^나 고 되면 ᄒ부터 기세가 수 3 러들기 시작하 였다. ᅳ T 
ᅮ몇달 동안 만세를 부르더 기세를 울 e ᅵ면 적들도 마음을 고 처먹고 물^ 같 것이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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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고 많은 사 람들이 믿고 있 었는테 그것은 망상이 었다. 그런 정도의 반항 때문에 일제 ᅩ ： Z 

"야^^^췌 ^ 내 놓을 리 만무하 였다. f 1 I 

J^ny ^ -Hg-^vi 위해서 큰 전쟁만 하여도 세 차례나 rl^MJ I tt = f ᅵ— 

ᅵ ᅳ ggHMM H 쟎 1^ 길의 부 하들인 가 §— 청§ 과 소 a^^S^L 수십만 대군^ = 

[ ^ ^ir 뜰어와 우 a 나 5^ 땅에 불을 질렀다 .irf^aasE^anr 하 ^ I - 

^ᅳ그 19 세기 중업에 이르^ 이른바 《명치 유신》 으로써 개화의 길에 들 어서자 마자일 ― 

본지배 층에서 맨먼저 들고나 온것이 <€정 한론》 이 었다. <€정 한론》 은 일본의 번영 그^ ^ 

황 국가의 위 력을위 하여무 력으로 조선을 정복 하여야 한다는 일본 군국 ^ g ― ^ 

11 - < ᅵ. 1 ！ 1 』 I'liruK^uKULi = = 

― 시 ^훼냔 ^홀^ 정계와 군부 ifsi^ 견불 일치로 그 당 시는^ 현되지 못 1 찌 

™ x 얘 gtv i 론》 자들 은반^ 을^^ 국 tfl 전^^ 반 idieb 상 gU^ 벌이었 다. ^ ^ 

^ - — 이처럼 ，#를 반 대하여 대 규모적 ^^#^^1:^ 한론 > X ᅡ들의 우두 

- upflgi 사이고 다까모 ^ 의 등상이 지금도 일본에 Ssoc^ai 다고 한다. _ 
^ — ^= 인 본은 조션을 먹기 위하여 청나 라와도 전쟁을 하고 ^시 아와도 전쟁을 하 였다. 

S 난 ^ 국궝^ 들 8켜 서 받^ 주 었다. - ' 1 ^ ―종 x = 
ᅭ ^ 일 본 ^ 벌이 일마나 독한가 i" 는데 행해 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통 해서도 ^-^ 

^ ^ ^일 전 쟁당시 여순 전투를 지휘한 것은 노기 였다. 그가 203 고지를 점령할 때 산 

^^¥feb 시체 ^》 닥다 e ᅵ를 쌓고 올라갔 1^직 순의" 5^ 사당 에—^ 그 tft— — 쭉느 ᅵ - ^ 

뜬 사 람들가 운데서 일부만 묻었뿌 무려 2 만 5,000 명이 뇜 는다고 한다. - ——, 

= 많은 희생을 내고 전쟁을 이 기기는 하 였지만 다 먹 는다던 시베 5ᅵ 아도 만주도 먹 ᅮ ： 
t 지를 못 했다. 애 매하게 속아서 과부가 되고 고아로 된 일본사 람들이 속이 좋지 않아 

F 서 노기가 돌아 온다는 소문을 듣고 부두로 모여들 었다. 행 패라도 하자는 판이 었다. 
i ᅳᅳ 그런테 배에서 내^ 는 노기의 가 슴우에 세 개의 유골 상자가 드^ 워있는 것을 보 5ᄃ 
i 스 고 입을 다물 었다고 한다. 노기 자신도 그 싸 움에서 제 자식 셋을 다 죽였던 것 이다. 

om^T} ！도 사실 알수없 으나여 기에서 
ᄑ , 락 3： 락 피 않 으리라 만은 명 백하게 알 수 있다. '피 = ' 
=； ― 런데 3 .isS "지^ iT 상층인 물들은 이^ 은 역사의 교훈을 고 우^ 
^ e 인민의 s 양 ir 투 i3WigE 부 지 않게 처^ "터 운동의 성격을 비폭 력적인 ^ 

^ ^로 ^fagfm 으 <C 독립^ 언서》 를 작 성하여 ᅮ조선 민족의 독립의 내 ᅵ 천 g^g 

: 험표는 것 휸로 그치고 말 았다. 그들^ ^동이 그§ ᅵ상 확 대되어 민중이 주토^ 는 대 

： 피 룻 쟁으^ 환되는 것 g 바라지 않았다 . ^ZZT^' T L ， ^j-m-i, i| , ^^^^= 

-~7m 민족 운등의 일부 x [파 들은 <청 원：》 의:: 방 법으로 조 €월 독 삐 = ■ 

^= 려고 하 였다. 월슨의 <€ 민족자 결론》 이 세상에 나오자 그들은 미국을 비룻한 협상 

j| I 국 대&해 와해 파리강 Ss^Si 서 조선의 독립이 결정될 
-^— ― 수도있 다는터 무니없 는환상 을가지 고구차 스런청 원운등 
f_ 을 벌이었 f . 김 규식들 비룻한 몇몇 사 람들이 • 립청원 
^^ ^^_ ^ 서 》 를 들고 열강대 표들의 숙소를 찾아다 니면서 호소도 하 

"， 훨 T - 그^ 나 협 상국의 대 표들은 어떻게 하면 분 배몫을 더 많 
- = ^ 이 찾아먹 겠는가 하 는테만 머^ 를 쓰면서 조 선문제 같은 

^ ^ ~ i 것은 안 , 

원래 민 족주의 운등의 상 층부가 월슨의 ^민 족자 결론》 

^= Ibfw r 를 가진 것부^ ᅵ} 오 • 했 g~7<^x} 결 론》 은 

： mm 사회 주의 nsssa 영향력 을막고 세계를 좌지우 ^ …ᅳ 훽！ ᅵ감 화 희의^ 표단 




지하기 위해 내놓은 위선적 구호 였다. 미 제국주 자들은 《민족 자결》 의 기 만적인 



구 호밑에 다민족 국가인 쏘련을 내부 로부터 와해 시키더 식 민지약 소국가 인 민들이 
독립을 위한 투 쟁에서 단 합하지 못 하도록 서로 분 el 시키는 한편 전패 국들을 희생 
시 훠ᅳ그 s 토를꿋 mtgi 보 a 고 획 3 하 였다. ― ― * = 



20 세기 초업에 벌써 < 가쯔라 -타프 트협정 > 으로 일본의 조 션침릭 



인> 



한 미제가 조션의 독립을 지원할 근ᅵ 만무하 였다. 역사는 강대 국들이 작은 나라를 동 
정하고 약한 나라 인민 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전례를 알지 못 한다. 한 민족의 
자 주권은 오직 그 민족 자체의 주 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 해서만 보 존하고 
쟁취할 수 있다. 이것은 여러 세기와 세대를 거처 이미 역사에 의해 검증된 ᅵ이 



다, f ■ --= ^ = 

§ 고종 황제는 이미 러일전 쟁때와 포 츠마스 강화회 담때에 미국에 밀사를 파 견하여 
일본의 침락 전쟁을 폭 로하고 조선의 독립 유지에 협 조해줄 것을 호소하 였다. 그러 
나 미국은 ^일전 쟁에서 일본이 승 el 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 았으더 전 
후처 ^ 문제를 토 의하는 포 츠담강 화회담 에서는 회담 결과가 일본에 유^ 해 지도록 
백 방으로 도와주 었다. 루즈 벨트대 통령은 공식 문서가 아 니라는 이유로 고종 황제의 
댈서를 외면하 였다. ^^^^^^^^^^^^^^^^^^^^ 



고종은 혜이 그에서 열린 만 국평화 회의에 다시 밀 사들을 파 견하여 《을사 조약》 
의 비 법성을 선 포하고 세계의 정의와 인도 주의에 호 소하여 국권을 보존 하려고 하 
였다. 그^ 나 일제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각국 대 표들의 넁담한 반 응으로 하여 회의 
앞으로 보내는 황제의 편지는 효력을 발 생하지 못하 였으더 열 강들의 동정을 호소 
하는 밀 사들의 눈 물겨운 노력은 걸 음마다 좌절의 쓴맛을 보았 다. 고종은 일 제의압 
력으로 밀사 파견의 책임을 ^3"! 종휙^ ^위를 넘 기， van, ^ 

- 히ᅵ이 그밀사 사건은 봉 건통치 배들의 뿌 51 깊은 사대 의식을 잡아 흔드는 하나의 힘 

— ― ^ ^경 #ᅵ 었다. 만 ^화회 의장을 * 게 물들 현 
이준의 피는 후대 들에게 세계의 그 어떤 강 대국도 
조선 독립을 선 사하지 않 는다는 것과 남의 덕으로 
는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경 

m = 




었다. 



재 판정에 나선 
봉 기자들 




민 족주의 운등의 상 층부가 이 교훈을 명 심하지 않 
고 또다시 미국과 《민 족자 결론》 에 기대 를건것 
은 그들의 머 g 에 승미사 대주의 사상이 그만큼 뿌 
^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 었다. 무능한 봉 건통치 
배들은 그들의 힘을 빌어 국운을 티_ 개해 보려고 하 
였다. 이 버룻이 민 족주의 운동상 층에도 그대로 이 

식되 었다. ^ = ^= 



인 3 봉기는 부르 조아민 족주의 자들이 더는반 
일민 족해방 운등의 지도세 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 

을 보여주 었다. ᅳ그 ^ = ^ = 



3.1 인 민봉기 



^ ^ 도한 지 도자， 의 계 급적 제 한 

성은 그들이 일본의 식 민지지 배질서 룰전면 적으로 
부 정하는 테까지 도 달하지 못 했다는 점이 었다. 그 
들은 일본의 통치 질서를 인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자기 



일제에 의해 학살된 
시위참 가지들 



계급의 이익 을보장 1 
내 자는테 운등의 목적을 
I 중 적지 않은 사람 



수있는 약간의 양보를 받아 
고있 었다. 이것 은후날 



개량주 의자로 굴^ 떨 




3. 독립 만세의 메아리 



E 어지게 했거나 지어는 일제와 타협 하면서 《자 치》 를 부르짖 게까지 한 사상적 바 

juju'm m^k viii 나 라에는 개량 주의를 타파할 g^jdl ᄑ상이 없 었으머 그- 
" i 뾰 S 사상을 자기 계급의 지도이 ^으로 삼고 투쟁 할만한 산 업프룰 레타^ 아트의 

^ 대 군이 없 었다. 청소한 우^ 나라 노등 계급은 아직 맑스 -레닌 주의를 새로운 시대 
t 사 상으로 정 립하고 그 기 치밑에 광범한 근로 대중을 묶 어세울 사명을 지닌 자기의 = 

■ 그 ' ' ^ /베 Vr^JL ᅵ = 

: aril 이 에서 신 음하는 우 근ᅵ 나라의 인민 대중이 참다운 투쟁의 진로 H 
ᅵ ^ 고 자기의 이익을 진 정으로 옹 호하는 전 위대를 가 지려면 멀고도 험난한 길 을더걸 

ᅵ' x ^ 3.1! 민 봉기를 #i"cr^^^^ 력한 자도 역량쉿 ^^어 떤 운등 이든지 = 

_ ^ ^^tt ^ 없 다는^ 을 철실히 닫게 a9iP, ᅳ— ― 

수백 만 군중이 나라를 찾 으려는 공통된 지향을 안고 항쟁의 거 e ᅵ로 팥려 나왔지 

， 듈계급 의ᅳ열 도， 당의 영도를 받지 못 하였기 때문에 i 들의 투쟁은 분 산성과 X， 

； 연발 생성을 ᅳ！^ 적인 과전투 계획에 따라전 개# 수없었 

― - ^ 3.1 인민 봉기는 인민 대중이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 쟁에서 승^ 를 이룩하 

= 자면 반드시 혁명 적당의 영 도밑에 올바튼 전락 전슬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 적으로 
i 벌 여 나가야 하더 사대 주의 를철저 히 배 격 하고 자체 의혁명 역량을 튼튼히 마련 해 야 

nlL ᅵ: ^i^T T 훈을 남기였 I fc^ ^ 

F 3.1 인민 봉기를 통하여 조선사 람들은 우 근ᅵ 인민이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
^ 자주 정신이 강한 인 민이더 나라를 찾기 위 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 워하지 않는 불ᅮ 
^ 굴의 기개와 열럴한 애국 정신을 가진 인민 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 였다. ᅳ 
= 「 이 봉기로 하여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 았다. 일 본강점 자들은 조- 
F 선 인민의 반일 감정을 무 마하기 위하여 3.1 인민 봉기가 있은 후부터 형식상 으로나 

=: a^: 쫓 Hga> 와" 로 바꾸지 않을 수 없 었다. ^ r 
i 느 3.1 인민 봉기를 계기로 하여 우^ 나 라에서 부르 조아민 족주의 운등의 시기는 종 
F 말을 고하고 조선 인민의 민 족해방 투쟁은 점차 새로운 단계에 들 어서게 되 었다. 
^ 비운의 조국 강산을 뒤 흔들더 세계 만방에 울 려가던 독립만 세소^ 는 온 여름내 
^ ：귀 전에서 사 라지지 않았 다. 그 만세소 는 나로 하여금 나 이보다 일쩍 철들게 하였 

E 다. 시위 군중과 무장 경찰의 격투로 불꽃을 일 으키던 보통문 앞거^ 에서 나의 세계 
: 관은 새로운 딴 계에로 도약하 였다. 어 튼들의 틈바구 니에서 발 돋움을 하더 독립만 

■ 세룰: 부르던 각에 나의 유년 시절은 벌^ 끝났 었다고 말할 수 있 다. ^ ^ m 

^ 3.1 인민 봉기는 나를 인민의 대 오속에 세 워주고 나의 망막에 우 5ᅵ 민족의 참다운 

영 상을새 겨준첫 계기 였다. 내 마 음속에 우뢰가 되어 오 래도록 사 라지지 않던 독립 
만세의 메아 5ᅵ 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나는 우 5ᅵ 인민의 백절 불굴의 투쟁 정신과 영 

^ᅩ ^^^^ 옹 성 # ^"다 화 Qfex} 부심 g 느끼 군하 였 다, g ： ^ ^ 

<^ 그 해 (^에 우리 % 아 버지의 편지를 받았^ —ᅳ 9^^^^^^^! 
아 버지는 편지와 합께 ^금불 환> 이라는 중국 먹과 붓을 나에게 보내여 왔다. 글 

, _ . 씨 공부를 ^}ᄑ 고 나에게 특별히 보내준 선물이 었！^ ； " ^fcZZ= :. 

나는 벼 루들에 《금 불환》 을 걸 죽하게 같아 붓에 먹을 듬 뿍묻힌 다음 한지에 

^ = = < C)F 버 지 파는 세 = 글자를 큼직 하게^ 높아 n r — l — ^ - = 

」^= 두 우리 집^ 구들 # 밤에 등잔 S 밑에서 편지를 돌 려가더 91 었다. 형록 삼촌은 세 번 j 

= ^ 씩이나 si 었다. 성미가 펄 a 덜 a 한 삼촌이 었지만 편지를 불 때에는 늙은이 들처럼 

e 꼼꼼 했 다^ ^ - ^^Jti^^^ 

^^^^^^^ᅳ어과 디는 대강 훑 어보고 나 5t 게 편 7： ᅵ를 ^겨^ 서%여젊3 ᅮ swceta 으실: ： 



있게 큰소 5 ᅵ로 g] 어드 e ᅵ라고 하 였다. 학 령전이 었지만 아 버지가 집에서 조선어 



자모를 배 워준퍽 에 나는 



알 았다. 



^ 내가 유창한 목소 ^로 편지를 a 어드 3 자 할 머니는 물 레질을 S 추고 <c 언제 온 
다는 소^ 는 없느 나?》 하고 물 었다. 그 러고는 나의 대답을 기다^ 지 않고 혼 자소^ 




《아 라사에 갔는지 만주에 갔 는지， …이 번에는 퍼그나 오래두 객지 생활을 하는 



나는 어 머니가 편지 



-어 본것이 마음에 



걸려 잠자 5ᅵ 에 든 다음 아 버지의 편지를 뜬 금으로 
소 곤소곤 외워드 근ᅵ 었다. 어 머니는 할아 버지， 할머 
니가 계시는 테서는 절대로 편지를 오래 들 여다보 
는법이 없 었다. 그대신 처고 근ᅵ 앞섶에 편지 를간수 

했다가 발에 일을 나 가서는 쉴참에 남몰래 91 군하 

였다. ᅮ - 



내가 편지의 구절 



뜬 금으로 외 워 드 5ᅵ 자 어 



머니는 《됐 다， 이제는 자거 라.》 하면서 내 머 el 



우^ 아 버지는 그 해 초가 을에야 가 족들을 r ᅦ려 
가려고 집으로 돌아 왔다. 우 5ᅵ 는 1 년만에 아 버지를 



^"한 결정을 
제 시하고 았 
레닌 



동안 아 버지는 의주， 창성， 벽등， 초산， 중강을 
비룻한 평 안북도 일대와 만주지 방에서 조선 국민회 
조직을 복 구하고 등 지들을 획 득하머 광범한 군중 

' a 속하" 1 위 한활ᄈ s 혁적 으로벌 이혔다 「 

^■B&lWl 수 S:lt2EKI^5S5 를 소집한 것 그 무렵이 었다. 평안 북도의 
조선 국민회 조직대 표들과 각 지역의 연락 원들이 참가한 이 회의 에서는 파괴된 국 
민회조 직들을 시급히 복 구하더 광범한 무산 민중을 조직에 튼튼히 묶 어세울 테 대 
한 활등 방침을 밝 히었다 ᅳᅳ ^^^^^^^^ 
' 집 에 돌아온 아버 지 는 만 주소식 과 함께 ^ 시 아에 대 한 이 야기 ，레닌 에대한 이 야 
기， 10 월 혁명승 e ᅵ에 대한 이 야기를 특별히 많이 하 였다. ^시아 에서는 노 동자， 농 

민을 비룻한 무산 대중이 주 인으로 된 새 세상이 왔다고 하면서 부^ 움을 감추지 않 

는가 하면 신생러 시아가 백파도 당들과 14 개국 무 력간섭 자들의 공 격으로 하여 시련 

^ ― ■■ 9D 다고 하면^ rsvn ^타^ 와 하혔 도하였 




다. 



이야 기들이 모두 생등한 세부와 사 실들로 엮 

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버^ ：3 동안연 해주에 
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까지 하였다 



갔 



뜨로 그라드 무 기공장 로동 자들의 시위 (1 91 7 년) 



만주와 마찬 가지로 연 해주도 조 션독립 운동의 한 

개 기 지였고 중요한 집결지 였다. 3.1 운 등당시 원등 
지방에 거 주하고 있던 조 선인의 수는 수십만 명되 
었다. 이 지 방에는 조 선에서 망 명해간 애국 지사들 
과 독 립운등 자들이 많 았다. 이준 일행이 바로 여기 
를 거^ 혜 이그로 갔고 유 린석과 이 상설도 여기 (블 
라디 보스 토크) 에서 1 3 도 의병연 합사령 부를 결성하 
였다. 근ᅵ 등휘를 수위로 하는 한인사 회당이 조선최 




초의 사회 주의그 룹로서 맑스 -레닌 주의를 보 급하기 시작한 곳도여 기였고 대한국 



민의 회라는 명청을 가 S 노 령임시 정부가 결 성되어 내외에 그 존재를 선포 한곳도 

이 지방이 었다. 흥 범도와 안 중근도 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군사 활등을 하 였다. - 
그 연해주 지방에 망 명해간 조선의 독 립운등 자들과 애국적 인 민들은 도처 에서 자치 
단 체들과 반일 항쟁단 체들을 뭇고 국권 회복을 위한 꽹럴한 활등을 벌이 었다. 연해 

주에 기지를 두고 있던 독 립군부 대들은 경원， 경흥을 비룻한 함 경북도 일대에 S 출 

하여 일본군 경들을 습 격하고 적의 통치와 국경 경비에 큰 혼란을 주 었다. 한때는 여 
기에서 만주 지방으 로부터 이동해 온독립 군들이 대 
부대를 편 성하여 가지고 붉은 군대와 함께 쏘 비에트 

공화 싸 웠^. ^ 



제국주 의연합 세력과 그에 추 종하는 국내의 원쑤 



들이 사면팔 방에서 갓 태어난 쏘 비에트 정권을 교실 
하려고 악착 스럽게 달 려들고 있을 때수천 명의조 
선 청년들 은흑은 1: 치산대 오에서 흑은 붉은 군대의 
서 열에서 손에 무장을 잡고 인류가 이 상으로 그려 
온 사 회주의 제도를 고 수하기 위해 피와 생명을 아 

3 없이 바치 었다. 공민 전쟁의 영 옹들을 추 모하여 
세운 원동 지방의 기^ 비 들에는 조선사 람들의 이 




W 1 



S K 



쏘련의 원동 지방을 무대로 한등안 정 열적인 독 
립 운등을 전 개해온 흥 범도， e ᅵ 등휘， 려운형 등은 민 
족해방 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레 닌과도 상 

예 1 ^= 



예 






ᅳ 주 지방에 A±: 조선 ᄈ운동 자들이 벌인 활등 • ― - ； I 

은 외부 세력의 개입과 계파호 상간의 대 립으로 흑하 사변과 같은 가 슴아픈 참사도 
빚어 냈지만 우 ^ 나라 민 족해방 운동선 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 였다고 

L 나 Y • ᅵ ， L ^^^^ 

z 동 지들을 획 득하기 위해 아 버지가 연 해주에 갔을 것 이라고 생 각하는 나의 a 작 

y 베 n 예' I ^^^= 



동 생에개 
유 언하는 안 중근, 
사형 당하기 전 
그가남 긴혈서 



^ 아 버지는 집 안식구 들에게 북부국 경지대 인 민들의 시 위투쟁 소식을 이야 기해주 

었고 집안식 구들은 아버 지에게 3.1 인 민봉기 때 고 평면인 민들이 용 감하게 싸우던 

모 as 이 야기^ 었 다 r ᅳ t = ' ^ 



그날 아 버지가 하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은 오늘 까지도 내 기 억속에 똑똑히 남 



《강 도들이 집에 들어와 칼 부팀을 하는테 목숨을 살려 팥라고 아우성 친다고 그 
강 도놈이 목숨을 살려줄 ^ 는 없다. 집밖에 있는 놈도 역시 강 도라면 아우 성소^ 를 
듣고 팥려와 도와줄 5ᅵ 는 없다. 제 목숨을 지 키려면 제 힘으로 강도 놈들과 싸워야 한 

든 놈하 고는 칼을 §5— 싸 워 야 아길 수 있！^》 _ ^_ ^= 

^ 버지？ Si 는 쟝1 미 독립 운등을 위한 새로운 • 와 결심이 서있었 ^^ᅵ 안 일 

이지만 3.1 운등 당시와 이 운등을 전후한 시기 아 버지는 북 부국경 일대와 남 만지방 

에 활동의 거점을 잡고 국내 외에서 벌 어지는 사 변들을 주 의깊이 살펴 보면서 민족 

해방의 S 로를 끊 임없이 모색하 였다. 아 버지는 우 근ᅵ 나라 사 회계급 관계의 변화과 

§에 대하여 x 필 깊은 # 목을 !% ᅵ었^ ： 、 ， ᅳ. — : ！ 호픕^ 
,i 운동의 교훈이 ^ 여주는 ^럼 ！ᅵ우 j# 하:^ 만세나 불^ 는 나라를 
도 없다. 온 강산이 왜놈의 감 옥으로 되고 총칼의 숲으로 덮이 었으니 전국 방 방곡곡 



에서 거 족적인 힘으로 침락 자들과 싸워야 한다. 그^ 자면 우 ^ 도 ^시 아처럼 민중 



혁명 을해야 한다. 민중이 총칼을 
이 없는새 세상도 세워야 한다. 



-고 일어나 원쑤와 싸워 나라도 찾고 착취와 압박 



방침이 었다. 



였다. 




우 5ᅵ 아 버지가 고심하 여 찾아낸 결론은 이러하 였다. 이것이 다 름아닌 무 산혁명 



무수한 피의 자 국만을 남 기면서 독립 운등이 침체상 태에서 해 어나지 못하고 91 



때 우 el 아 버지는 그런 방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민 중혁명 



장하 



청 수동회 의장소 



^시 아에서 사 회주의 10 월 혁명이 승^ 한 다 음부터 아버지 
는 공 산주의 사상에 공 감하기 시작하 였으머 그 후 3.1 운등을 계 
기로 하여 자신의 사상을 정 립하고 우^ 나라 민 족해방 운동을 
민 족주의 운등으 로부터 공산 주의운 등에로 방 향전환 시켜야 하 
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되었 디 ^^^^^ 
아 버지는 1919 년 7 월 청 수동회 의에서 무산 혁명의 역사적 
필 연성을 논증한 테 기 초하여 8 월 중국 관전현 흥통 구에서 조 
선 국민회 각 구역 장들과 연락 원들， 독 립운동 ^ 체 책임 자들의 
회의를 소 집하고 우^ 나라 반일민 족해방 운동을 민족주 의운동 
으 로부터 공산 주의운 동에로 방향 전환할 테 대 한방침 을정식 
_ ― 으 로^^ 하^ g: 삐 변 화규 보조를 맞추어 민 족 자§ 으 

M - : 1 로： 일 본제국 주의를 타 승하고 무산 민중의 권익을 보 장하는 새 
사회를 건설할 데 대한 VHdS #¥»rTlWBI: . ― ^= 



= 민 족주의 운동으 로부터 공산 주의운 동에로 방향을 전환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

것은 반 일민족 해방운 ¥s 상에서 아 버지가 이룩한 또 #.4 펍 ataftiiir = 

：！ 아버지 는무산 혁명에 대한 자신의 이 a 을늘먹 을것이 없 는사람 들에게 는쌀을 

주고 입을것 이없는 사람들 에게는 옷을 주는 새 세상을 만드는 것 이라고 소 박하게 

표현 하면서 실천 활등을 통하여 노 등자， 농민을 비룻한 근로 민중을 선진사 상으로 

깨 우처주 었으더 각종 대중 e 체들을 뭇고 그 조 직들을 확 대하여 그들을 하나의 혁 
명 혁량ᄑ ^ L h> vl ： ᅵ =^^^»： 



^차휘 지가 이룩한 업적가 운데서 또 하나는 새로운 무장 활등^ 무장 e 들의 ^ 

합을 위한 투 쟁에서 얻은 성과 였다. 1 ... '". ； ^ b ᅵᅵ ― 



아 버지는 《청 원》 이나 《외 교》 가 아니라 무장 활동을 해야 나라룰 

다는 확신을 품고 새로운 무 장활등 준비를 다그치 었 다ᅳ J ^ • _j||u. 

아 버지의 구상은 무 산계급 출신의 애국 적인청 년들을 션 발하여 군사 간부로 키우 
더이 미있는 무장 Q 체들의 지휘 관들과 하층병 사들을 사상 적으로 개 조하여 그 : 태 = 
오를 무산 혁명을 감당할 수있는 노 등자， 농민의 무장 력으로 전환시 키자는 것이었 




― 아 버지는 이런 방침을 내놓고 독립군 각 부 대들에 조선 국민회 원들을 파 견하여 
무장대 안에서 선진 사상을 보 급하는 사업과 무기를 구 입하는 사업， 군사 간부를 양 
^ 하고 의 J1 투력 ᅵ 는 상얼을 여^ 방면 ■ 하돌. -=^p= 
다튼 한편 으로는 무장 ^ 들의 Q: 합을 이 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 었다. 그 당 
시 아버 지에게 가장 큰 고 충으로 되었 던것이 독 립운등 대열의 단 합문제 였다. 

그때 간도와 연해주 지 방에는 많은 독 립군부 대들과 독립 운동단 체들이 있 었다. 
밤을 자 고나면 무슨 한족 회요， 대 한독립 이요， 태극단 이요， 군비 단이요 하는 것들 
이 하나씩 생 겨나던 때 였다. 이런 독 립운등 Q: 체들이 남 만지방 에만도 무려 20여 개 
나 있 었다. 서로 연합을 하고 손발을 잘 맞 춰나갔 더라면 이 ^ 체들이 큰 힘을 냈을 



세 기오ᅡ 더불어 



것 이다. 그런테 분파쟁 이들은 처 음부터 다른 단 체들을 배 척하고 질시 하면서 세력 ―디 — 

넜 }#를 tfSiW 않 는다면 독 립운등 대열이 분 열되굵 ##의 ^을 받 /i j ― 

나 ^：들 에^ aa^ 피" : 우려가 있 었으더 oini 결심 한^^ ^의 대 l 압도 추 진 j L 1 ᅵ ᅳ I 

^ ᅮ 삐 I 

이^ 한형 편에서 아버지 는대한 독립청 년도> 과광 제청년 ^ 의 알륵이 심해 진다는 ― 
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관 전으로 팥려가 거기에 더 칠등안 머물^ 있 으면서 두 단체 
의 지도 자들을 설 복하여 통합을 이 룩하게 하 였다. 아 버지의 노력에 의하여 흥업단 ᅳ^^ 
과 군 비딴을 비룻한 압록 강연안 일대의 무장단 체들이 국민 단으로 통합되 었다. ^ 
이 미있는 무장 단들의 역량 민의^ ！될^ 3 신하여 공산주 의운동 ^ 

을 위^ 무^! ¥의 길 snr^^^} 더 여 러 같래 의 무장학 i 을 통 합하여 mW ^= 
에서 분 산성을 없 애자는 것이 바로 새 로운 무장 활동을 준비 하면서 아 버지가 품었 ^ᄅ : ： 

던 지향이 었다고 화 V 내 ᅵ」 ^^^^^^^^= 

g 아 버지는 생애의 말 년까지 방향 전환의 방침을 실천 라고 애를 태 웠다. 그러ᅭ 

훑 m ir^rirkM:W^i . v 그 - ᅭ = 

ᄃ S 전 ■ 에 m W 산주의 운등 의 쩔} 향전 환방침 이 션 포된 족주 의 자들속 o f^^^ 
Ai 는 사상 적분해 과정이 촉진되 었다. _ ᅳ즈 _ 

아 버지가 병상에 계 시던때 는뜻을 같 이하던 사 람들가 운테서 더^ 는 잡 혀가고 
Bi^^ an^fe 훑어 지 다나니 공 산주의 운등을 하 겠다고 주먹을 부 르쥐고 =^ 
뛰에^ 닐 인 물들도 얼마 남지^ S 다ᅳ ᅳ그— ― ____ 

： 민족주 의자들 중에서 보 수적인 인 물들은 여전히 고루한 틀에 얽매여 새것과 담 ᅩ ： 
을 쌓고 있 었지만 적지 않은 선진층 인 물들은 새 길을 선택 했으더 후날 우 e ᅵ와 손을 
잡고 공 산주의 혁명을 하였 u T z " - .； ' 

공 산주의 운등을 해 야 한다는 아버 지 의 사상은 나의 성 장에 서 큰 자양 분으로 되 : p : 그 
^니 = ~ 



비운이 드리운 나라 



4. 타 양에서 타 양으로 




관전 회의를 지도 하시는 김형직 선생님 



r 아버 지 가 활등거 점 을 자주 옮기 였기때 문에 우^ 는 이사룰 여러번 하여 야 하였 

^ 다. 

' 내가 처 음으로 고향을 떠난 것은 다섯 살 잡히던 해 였다. 그 해 봄에 우 근ᅵ 는 봉화 

^로 이사를 갔다. 그때는 할아 버지， 할 머니를 비룻한 일가친 척들과 해어지 면서도 

： 별로 서운할 줄을 몰 랐다. 아직 철 이펄든 때여서 이별에 대한 생각 보다도 새 고장， 

새 것에 대한 호 기심이 더 컸다. 

- 그^ 나 중 강으로 들 어가던 그 해 가 을에는 가슴이 아 팠다. 

― 우^ 가 북쪽 한 끝으로 이사를 간다니 집안식 구들도 못내 서 운해하 였다. 아버지 

가 하는 일 이라면 무엇 이든지 다 지지 해주고 뜻을 합 처주던 할아 버지도 아들， 손자 

r 들이 천 근ᅵ 밖으로 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는 아 연해하 였다. 

1 아버 지는 이별을 앞두고 쓸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할아버 지 의 마음을 눅잦 

혀드^ 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다. 토방 우에서 할아 버지의 일손을 마지 막으로 도와 

, 드^ 더 아 버지가 하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 하다. 

《나는 요시찰 인으로 등 록되어 조선 한복판 에서는 꼼 짝하지 못합 니다. 내가 감옥 
을 나올 때 놈들은 나보고 운등을 그 만두고 집에서 농사나 지 으라고 하였습 니다. 그 
ᅳ ^나 나는 열 번 다시 감옥에 끝 려가는 한이 있 더라도 싸워야 하겠습 니다. 왜 놈들은 

독한 놈들입 니다. 독립 만세나 불^ 서는 나라를 찾지 못합니 다.》 

우 e ᅵ가 중 강으로 이사를 가던 날 큰 삼촌은 아 버지를 불들고 먼 데 가도 고향을 잊 
지 말고 오실 짬이 없으면 편 지라도 자주 하라고 하면서 몹시 울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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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버지도 삼촌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 다. 

《오 나， 고향을 9J 지 않 으마. 내 이 고향을 어떻게 9J 겠니. 우 ^가 세상을 잘못 만 
나서 이 S 게 히ᅵ어 지지만 어느 때든지 독립이 되면 한테 모여 재 미있게 살게 되 겠지. 

네가 어릴 때부터 내 뒤바 라지를 하 느라고 신 삼이로 손이 다 부르 a 는테 오늘은 또 
너한테 큰 집안 살림을 다 떠맡 겨놓고 가자니 내 마음이 아프 구나. > 

《형님 ，그런 말은 말 라요. 아버지 ，어 머니는 내가 모실 테니 아 무쪼록 잘 싸워서 
품었던 뜻을 꼭 이루시 라요. 나는 여기서 그날만 기다 ^ 겠어 요.》 

그 작별 모습을 보는 나도 북 받치는 설음을 억제할 수 없 었다. 

나라가 독 립되면 다시 고 향으로 돌아 온다고 어 머니는 말씀하 였지만 그런 날이 과 
연 언제이 겠는지 그때 로서는 막 연하고 답답 하기만 하 였다. 사실 그때 고향을 하직 
한 아 버지와 어 머니는 다시 만 경대에 와보지 못한 채 낯설은 이 국땅에 묻히 었다. 

나는 할아 버지， 할 머니와 해 어지기 싫어 자꾸 뒤를 돌아 다보았 다. 

나 서자란 산천을 떠나 먼 티" 향으로 자 5ᅵ 를 옮기는 것이싫 었지만 한 가 지만은 마 

음이 놓이 었다. 중강에 가면 평양감 옥에서 멀 어지는 것이 좋 았다. 사실 아 버지가 형 
기를 마치고 감 옥에서 나온 후에도 나는 좀처럼 불안을 펄 어버릴 수 없 었다. 왜놈들 
이 또 아 버지를 감 옥으로 붙잡 아가지 않 겠는가 하는 근심이 사 라지지 않 았다. 세상 
물정을 모르던 그 시절에 나는 서 울이나 평 양에서 멀 5i 떨어진 산간 벽지에 가면 감 
옥도 없고 왜 놈들의 꼴도 보지 않게 될 것 같은 천진한 생각을 하 였다. 

평 양에서 중강이 몇 e ᅵ 인가고 물 었더니 천 근 ᅵ라고 하 였다. 나는 천 근 ᅵ라는 말에 마 
음을 쭉 놓 았다. 왜 놈들이 그 먼테 까지는 따 라오지 못할 것 이라고 생각하 였다. 
ᄊ 중강은 조 션에서 제일 추운 고장이 라고들 하 였다. 그^ 나 아 버지만 안전 하다면 
추위 같은 것은 일 마든지 참을 수 있 었다. 

이사 a 은 밥 그룻에 숟가락 몇 개를 꾸 려넣은 어 머니의 보 퉁이와 아 버지가 메고 
가는 전대 a 하나가 전부 였다. 봉화^ 로 같 적에는 궤짝도 있고 책상도 있 고 놋 그룻， 

룻 따위도 있 었는테 이 번에는 아 무것도 없 었다. 
_ 때 아 버지의 친구 한 사람이 우^ 와 등행하 였다. 

우 ^는 신안 주에서 기차를 내려 개천， 희천， 강계를 거처 중 강까지 내내 걸어갔 
다. 강계쪽 으로는 아직 철도가 놓이지 않았을 때 였다. 

아 버지는 길에 나서자 내가 먼길을 꿰 걸 어가내 겠는지 모르 겠다고 걱정하 였다. 
어머니 도내가 따 라가지 못 할가봐 조 마조마 해하는 눈치 였다. 내 나이 여 s 살밖에 
안될 때 였으니 부모 들에게 시름거 ^가 될 만도 하 였다. 

나는 지 나가는 팥 구지룰 잠간씩 얻어 타기도 하 였지만 대 부분의 노정을 걸어갔 
다. 내 일생 에서는 처 음으로 되는 커다란 육체적 시련이 었다. 

강계에 도착한 우 ^ 는 남 문밖에 있는 객 주집에 들려 하 루밤을 자고 다음날 길을 
떠 났다. 객주집 주인은 강계 지방의 지하 조직성 원들과 합께 우^ 일행을 따뜻이 맞이 

해주 었다. 강 계에서 중강에 이르는 50051 길은 영도 많고 무인 지경도 많 았다. 
우 근ᅵ 가 배 냥령을 ^을 때 어 머니가 고생을 많이 

하 였다. 세 살나는 철주를 업고 보 퉁이를 인 테다가 
초신이 해지고 발까지 부 르터서 여간 애를 먹지 않 

았다. 

중강에 도착한 나는 그만 실망하 였다. 거 기도평 
양의 황금 정이나 서문 통처럼 일본사 람들이 우글우 
글하 였다. 조선사 람들은 고향 에서도 살수가 없어 이 

^처 쫓겨다 니는테 그 자들은 이 a 까ᅳ: i % ᅳ' ^ m 
아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 었다. 




강계 객주집 



비운이 드리운 나라 




조국을 떠나는 
유 랑민들 



아 버지의 말씀이 조선사 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 디에나 일본사 람들이 다 배 
겨있 다는 것이 었다. 알 고보니 중 강에는 경 찰서도 있고 유 치장도 있고 힌 병대도 있 
었다. 

나는 중강에 가보 고서야 조선 이라는 땅 펑어^ 전체가 하나의 감 옥이나 다 름없다 
는것을 깨닫게 되 었다. 

일본사 람들은 중강 웃거^ 절반 이상의 땅에 처들의 이주민 지대를 만들어 놓았는 
테 거 기에는 학교도 있고 상점도 있고 병원도 있 었다. 

중강사 람들은 일제가 벌써 10 년 전부터 이 고장에 촉수를 @ 치기 시작 했다고 하 

였다. 《을 사보호 조약》 이후 우 5ᅵ 나라의 산팀^ 벌권을 빼 

9} 은 일제는 신 의주에 영 팀창을 설 치하고 중강에 지창을 
둔 다음 저들의 벌목 부들을 이 고장에 이주시 켰다. 말이 벌 
목이지 사실은 군사 훈련을 체계 적으로 받은 《재향 군인: > 
들이 많이 끼여 있어 유사시 어느 때든지 출등할 수 있는 반 
군사집 ^ 이나 같은 것이 었다. 중 강에는 이런자 들외에 여 

^ 명의 무 장순경 과정규 군수비 대까지 있 었다. 
아 버지가 우 e ᅵ를 테 ^ 고 중 강으로 간 목적은 독 립운등 

자들의 내왕이 빈번한 이 고장에 병원을 차 려놓고 그것을 거 점으로 삼아 반 일투쟁 
을 보다 적극 적으로 벌이 려는테 있 었다. 의사의 신분을 가지면 적들의 감시 로부터 

자신을 쉽게 위장할 수 있었고 사람 들과의 접촉도 비교적 자 유롭게 할 수 있 었다. 
우 e ᅵ는 강기 락이네 객 주집에 자 5 ᅵ를 잡 았다. 

강 기락은 우 ^를 위해 여 인숙의 방들 중에서 제일 조 용하고 깨끗한 방을 하나 따 
로 내주 었다. 우^ 아 버지는 감 옥에서 나와 간도에 다녀 오다가 중강에 일 마동안 계 
시 었는테 그 때에도 우^ 식 구들이 들었던 그 방을 썼다고 한다. 

강 기락은 여인숙 이라는 간판을 걸 어놓고 치과와 사 진업도 하면서 내막적 으로는 
중강에 를 고앉아 아 버지가 국내에 계 실때는 조선국 민회의 국외 조직과 아 버지를 
연결시 켜주고 아 버지가 국외에 계 실때는 조선국 민회의 국내 조직과 아버 지와의 연 

계 를지어 주는역 할을하 였다. 
아 버지는 이 여 인숙을 통하여 임강， 장백， 중강， 벽등， 창성， 초산 등 압록 강유역 

일 대에서 활 등하는 국 내외의 독 립운등 자들과 연계를 가지 였다. 

강 기락은 중 강치고 큰 유 지여서 관청 출입도 마 음대로 하 였다. 그가 관청을 통해 
얻어 낸적측 자 료들은 아 버지의 활등에 큰 도움을 주 었다. 

나는 아 버지를 도와 망도 봐주고 여 인숙에 찾 아오는 독 립운등 자들의 시중도 해 
주고 중상， 중퍽 등지를 다 니면서 비밀 연락도 하 였다. 중강 인상가 운테서 9J 혀지지 
않는 것은 나보다 몸집이 더 큰 일본 아이와 씨름을 하여 그 아이를 배 지개로 뇜어뜨 
51 던일 이다. 나는 그때 조션아 이들을 못살게 구는 일본 아이가 있으면 가만 내버려 
두지 않 았다. 객 주집주 인들은 후환이 두 려워서 걱정 했지만 아 버지는 조선사 람들을 
업신 여기는 놈들앞 에서는 절대로 머^ 를 숙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내 배짱을 
지 지해주 었다. 

이 시기 중강 에서는 반일 기세가 높 아지고 도처 에서 삐라 살포， 등횅 휴학， 악질주 
구처 ^ 사 건들이 연팥아 일어 났다. 

적들은 중강 땅에서 일 어나는 모든 변 화들을 아 버지와 관련시 켜보게 되 었다. 중 
강 경찰서 에서는 평안남 도경무 부에서 보내온 통보에 의하여 아 버지를 《불 령선 인》， 
《특 호갑 종요시 찰인》 으로 등 록하고 감 시하고 있 었다. 강 기락은 면사 무소에 갔다 
가 아 버지의 이 름밑에 1: 간줄을 처놓은 호적 등본을 보게 되 었다. 그는 경찰 놈들이 
김 선생을 체포 하려고 벌서 점을 쩍어놓 았으니 1푠ᅵ 자 5 ᅵ를 뜨는 것이 안전할 것 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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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귀 띔해주 었다. 그런 때에 중 강경찰 서에서 아 버지를 체 포하려 한다는 말이 
곳 경찰 순사의 입에서 누설되 었다. 아 버지는 중강에 그이상 더 머물^ 있， 



없게 
되 었다. 

우^ 는 다시 보 a 을 들고 찬바 람부는 나라의 북 단마저 떠나 이역 땅으로 건너가 
지 않으면 안되 었다. 

중 강에서 한 걸음만 내 디디면 중 국땅이 었다. 중덕나 루에서 도막 궁이를 타고 압록 
강을 건 느자니 눈물이 나서견 필수없 었다. 중 강까지 떠나면 이사룰 네 번이나 하 
는셈이 었다. 중강을 낯선 고장 이라고 서름서 름하게 여겨 왔는테 막상 이국에 간다 
고 하니 중강도 고향과 같다는 생각이 들 었다. 이러나 처러나 중강은 조국의 한 부분 
이 었다. 나에게 자 장가를 불^ 주고 나를 그네에 태워 밀 어주던 품이 만경 대라면 중 
강은 봉화 ^와 더불어 조선은 어테 가나 다 일 본제국 주의의 감옥 이라는 것 을깨우 

우 가 중강을 떠나던 날은 날씨 조차도 유팥 5ᅵ 음산하 였다. 마 가을의 낙업이 나 
루터 에까지 날아와 처 량하게 굴^ 다니 었다. 하늘 에서는 철 새들이 무 근ᅵ 를 지어 남 
쪽으로 날 아가고 있 었다. 그 새들을 보니 ® 일인지 구슬픈 생각이 더 들 었다. 

중강을 떠나는 이 길이 어머니 한테는 조국을 영영 하 직하는 마지 막걸음 이었고 
등생 철주도 이 강을 건는 후로는 조국에 돌 아오지 못하 였다. 

사람이 한생을 살아가 느라면 별의별 설음을 다겪기 마련 이다. 그^ 나 그 모든 
설 음가운 테서도 가장 큰 설음은 나라를 잃은 슬 픔이더 망 국노가 되어 조국을 떠나 
는 슬 s 이다. 고향을 떠나는 슬픔이 아무^ 크 다해도 조국을 하직할 때의 비 감에는 
견주지 못 한다. 고향을 친어 머니에 비기고 티 "향을 의 붓어머 니라고 한다면 그 티" 향 
보다 몇 곱절더 생소한 이국은 무엇에 비길 것 인가. 

오라는 사람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에 가서 살아같 생 
각을 하니 어린 나 로서도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 졌다. 그^ 나 조국을 떠나는 뻐 
저린 슬픔도 나라를 찾 으려는 아 버지의 뜻을 위해 묵둑히 참 아야만 하 였다. 

배 사공은 만주로 뇜 어가는 이민의 수가 점점 늘어 난다고 하면서 조선 사람의 신 
세가 왜 이 다지도 가련해 지는지 모르 겠다고 한탄하 였다. 

아 버지의 말씀이 이 ^ 게 고향의 문전 옥답을 버 e ᅵ고 해외로 떠 나가는 사 람들의 
수가 몇 천몇 만인지 모 른다고 하 였다. ᆻ 

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 나라 백 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만주와 시베^ 아의 황 
야를 찾아 무^ 로 떠나 갔다. 생 존권을 잃은 백 성들은 참형을 당하 면서도 필 사적으 
로 이 땅을 탈출하 였다. 이민의 물결은 미국과 맥 시코를 비룻한 머나먼 미 주에도 흘 
러 갔다. 《사 시장철 꽃이 피고 씨만 뿌 e ᅵ면 백곡이 처절로 풍 요하고 하루 세 시간만 

품을 팔면 3 년안에 부자가 된다. >는 감언 이설에 속은 농 부들과 뜨내기 군들이 태평 
양을 건너 아메 e ᅵ카 대륙에 가서는 미 개인의 취급을 당 
하더 음식 점이나 부 자집의 막 심부름 군으로 일 하든가 

해볕이 불같이 쏟 아처내 5 ᅵ는 농 장에서 참을 수 없는고 
역 을치르 었다. ― 

그래도 그때는 국호를 가진 제 나라가 있 었다. 

나라가 망한 후에는 수천 수만의 농 민들이 농토를 빼 
9} 기고 산설고 물설은 만주 황야로 가랑잎 처럼 굴^ 들 
어 갔다. 

대대로 살아온 조상의 땅에는 일확 천금에 환장한 일 
본의 부 자들과 장사아 치들이 흥 수처럼 쓸어들 고그땅 
을 살 피워온 주 인들은 쫓기는 몸이 되어 남의 나라 지 




임강에 있는 반 일운동 자들의 아지트 




」d 




나라 

경을 ^어 혜매야 했으니 국권을 잃은 백성의 신세를 어쩌 가랑 잎 이나 길가의 조약 

71 xi 않을 수 ■ 는가 g ᅩ? ■ /^ r f^- 「 r ■ v ？ 
그런 유 랑민의 후 손들이 지금 자기네 선친 들이버 근 ᅵ고 간 조상의 땅으로 매일같 

이 찾 아오고 있다. 그 교 포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압록강 가에서 보던 유랑 민들의 모 

습을 회 고하군 한다. 
임강에 가니 다른 것은다 서먹서 먹해서 굴 렀는테 한 가 지만은 좋 았다. 왜 놈들의 

몰골을 일마 보지 않게 된 것 이다. 
중국요 녕성의 변 방상업 도시인 임강은 우^ 나라와 남북 만으로 통하는 교 통중심 

지의 하나 였다. 

일제는 그때 까지만 하여도 중 국땅에 공공 연하게 세력을 S 칠 수 없었기 때문에 
비밀 5ᅵ 에 특 무들을 파 견하여 독 립운등 자들을 위협하 였다. 그^ 므로 임강은 중강에 
비해 혁명 활등을 벌려나 가기에 유^ 하 였다. 

우 근ᅵ 가 임강에 건 너가자 아 버지는 한 반 년나마 중국 교원을 붙여 중 국말을 배우 
게 한 다음 나를 인차 임강 소학교 1 학년에 입학시 켰다. 나는 이 학교에 입학한 다음 
부터 본격 적으로 중어를 배우기 시작하 였다. 그 후에는 팔 도구소 학교와 무송제 1 소 
학교에 가서 중어 공부를 계속하 였다. 

내가 젊은 시 절부터 중어를 자 유롭게 구사할 수 있은 것은 전 적으로 아 버지의 공 

어패서 아 버지가 나에게 서들^ 중국말 공부를 시키고 나를 중국인 학교에 다니게 
하 였는지 그때 로서는 미처 다 깨닫지 못하 였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 켜보면 《지 
원》 의 사상에 기초한 아 버지의 그 선견 지명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 었다는 생각이 

든다. 아 버지가 나에게 일 쩍부터 중국말 공부를 시키지 않았 더라면 4 반 세기를 중국 
땅에서 보낸 나는 걸음마 다에서 커다란 언어적 장벽에 부 딪쳤을 것 이다. ᅴ 

털 어놓고 말해서 우 근 ᅵ의 투쟁무 대가대 부분만 주지방 이었던 조 건에서 우^ 가중 
어를 잘하지 못하였 더라면 중 국사람 들과의 친교도 쉽게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그 
들과의 반 일연합 전선도 성과 적으로 실 현시킬 수 없었을 것 이다. 도대체 적들의 폭 
압이 우심한 등 북땅에 가서 감히 발도 붙이지 못 하였을 것 이다. 

우 근 ᅵ가 중 국옷을 입고 거 근ᅵ 에 나서서 중 국말을 유 창하게 하면 사냥개 들처럼 후 
각이 발달 했다고 하는 일 본정람 군이나 만주경 찰들도 내가 조 선사람 이라는 것을감 
촉하지 못하 였다. 

결국 내가 중어를 배운 것이 조선혁 명에서 큰 은을 냈다고 말할 수 있다. 

아 버지는 이 미부터 알고 있던 노경 두라는 사람의 알 선으로 새집을 하나 얻어가 
지고 병원을 차 려놓았 다. 방 한 칸을 내여 약방 S 치 료실로 꾸^ 고 바 깥벽에 《순 
천 의원》 이라는 간판을 큼 직하게 달아놓 았다. 방 안에는 세 브란스 의학전 문학교 졸 
업증도 하나 걸어놓 았다. 아마 평양을 떠나기 전에 어느 친 구에게 부 탁하여 얻어온 

5s 증이 었다고 생각된 — 다^ ^ ᅳ^ ■ 「 j ^= r^r /i^t^im _ rf tfjjB 

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 버지는 명의로 소 문나기 시작 했다. 의서 몇권을 91 고 
임상 실천에 뛰어든 아 버지가 명 의라는 평판을 얻게 된 것은 의 술퍽이 아니라 인술 
의 퍽이 었다. 아 버지는 어디를 가나 사람을 귀중히 여기 였다. 고향도 조국도 모두 

빼 9} 기고 설 움많은 이국 살이에 혀덕이 고있은 조선등 포들을 위 해주고 돌 봐주는 아 

버지의 정성은 각별하 였다. 수 로^ᅵ " ' ^^^^^^ 3 ^—^^ =f=g 
^순천 의원》 을 찾 아오는 사 람들가 운테는 빈 손으로 오거나 일마 안되는 돈을 가 

지고 와서 병을 보이는 환 자들이 적지 않았 다. 
아 버지는 그들이 약값 때문에 걱정할 때마다 돈을 내 겠으면 나라가 독립된 후에 

내라고 하면서 지금은 우 51 들이 다른 나라에 와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멀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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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타 향에서 타 향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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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아 나라를 찾고 다시 압 록강을 건늘 날이 올 것 이라고 위로 해주군 하 였다. 

임강의 우^ 집도 봉화^ 에서처 § 늘 손 님으로 들끓 었다. 환 자들도 환 자지만 
대 부분은 반 일운동 자들이 었다. 

강 진석외 삼촌이 임강에 들어와 백 산무사 e 을 조직 한것도 이 무렵이 었다. 백산 
무 사단은 평안도 지방의 독 립운동 자들을 중 심으로 무어진 무장 e 이다. 《백 산》 이 
란 백 두산을 의미 한다. 

그 당시 만주 지방에 살고 있던 조선의 선각 자들은 《백 산》 이란 명 S 을 매우 귀 

중히 여기 였다. 그들은 무송 지방에 설립한 조선인 사립학 교에도 

백산학 교라는 이름을 붙이 었다. 우 5ᅵ 가 1927 년 12 월 무 송에서 내 
온 청년 조직도 백산 청년등 S 이라고 불 렀다. 

백산무 사단은 임강과 장백 일대에 조직된 군소 독립군 ^ 체들가 
운테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대오가 패인 무장 Q: 이 었다. 이 무장 Q: 
은 본부는 임 강현에 있 었다. 백산무 사단의 국 내활등 지점은 중강， 
초산， 후창을 비룻한 평 안북도 일대와 멀 근ᅵ 평양， 순천， 강서 지방 
에까지 길게 뻗어있 었다. 

평 양에서 비밀청 년단체 성 원으로 활 등하던 외 삼촌은 만주에 들 
어온 다음 무사 ^ 을 조직할 때까지 임강의 우 ^ 집에 거처 하면서 
한등안 채벌 노동을 하 였다. 무사 ^ 을 조직한 후에는 외무 위원으 
로임 명되어 평안남 북도일 대에서 정치 공작과 군자 금모연 활등을 
하 느라고 등분 서주하 였다. 

외 삼촌은 무사 e 의 지휘 관들과 합께 우 5ᅵ 집에 자주 다니 었다. 
고 백 산무사 e 의 재무인 김 시우도 동행하 였다. 그 지휘 관들이 우 근ᅵ 집에서 자고 같 

'ᅭ ^^다 짧 ^ ^어 후^^ 그량 르 , ， -' 
다른 손 님들은 다 웃 방에서 잤지만 외삼 촌만은 늘 우 ^ 들이 있는 방에 내 려와서 

베 개밑에 권총을 감추고 자군 하 였다. 

그 당시 아 버지는 관전회 의에서 선포한 방향 전환의 요구에 따라 선 S 사상에 기 

초한 무 장투쟁 준비에 많은 힘을 기울이 었다. 
아 버지가 흥 토애에 자주 다닌 것도 백산무 
사 e 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였다. 

어느 날 밤 잠에서 깨여난 나는 등 잔불밑 
에서 외 삼촌이 아 버지와 합께 권총을 분해 
하는 것을 보 았다. 그 권총을 보는 순간 내 

눈 앞에서 어패 서인지 3.1 독립만 세시위 때 보 
통문 앞거 5ᅵ 에 서 보던 광경 이 새 삼스럽 게 떠 
올 랐다. 그때 내가 시 위군중 속에서 본것은 
쇠 스랑과 나 무작대 기뿐이 었다. 그런데 1 년 
도 못되어 외 삼촌의 손에서 마침내 총을 보 
게 된 것 이다. 수백 수천의 죽음 으로써 얻어 
진피의 교훈에 조선의 션각 자들은 무장으 
로써 화답한 것 이다. 

더칠후 나는 아버지 한테서 중강에 건너가 가 방속에 탄알과 화약을 운반해 오라는 



외삼촌 강진석 



때 변대 우도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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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 직선생 
지도를 



니이 



받은 



과업을 받 았다. 세 관에서 어 른들에 대한 e 속을 심하게 하는 때였 으므로 나에게 

런 일을 시 키려고 결심한 것 같 았다. ᅮ、， 

나는 마음을 히 먹고 중강에 건너가 가 방속에 탄알과 화약을 넣어 가지고 무 
사히 돌아 왔다. 경 찰들이 세 관에서 배를 타는 사 람들을 깐 깐하게 조사 했지만 그날 



□ 



장 대들의 활동에 
대한신 문보도 




비운이 드리운 나라 




유랑 민들의 몸을 



수 색하는 



「경 경찰들 



김형 직선생 님께서 병치 료를해 주시며 
인 민들을 교양하 시던집 



은 웬 일인지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았 다. 

외 삼촌은 그 후 국내에 나가 무 장소조 활등을 벌이기 위하여 임강을 떠 났다. 

그런테 한 달도 못되어 중강힌 병대에 있는 김득수 오장이 임강에 건너와 외삼촌 
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전해주 었다. 김 득수는 힌 병오장 이지만 아 버지의 심 부름을 
많이 들어준 양 심적인 사람이 었다. 

내가 학교에 갔 다오니 어 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짓고 있 었다. 외 삼촌이 불 
잡히는 바람에 온 집안이 왁작 끓 었다. 

외 삼촌은 임강을 떠난 후 무 장소조 원들을 테^ 고 자성， 

개천， 평양 일 대에서 S 렬한 활동을 벌 이다가 1921 년 4 월 
평 양에서 일제 경찰에 불잡혀 15 년 장 기형을 받고 13 년 8 
개월동 안이나 옥중 생활을 하 였는테 보 석으로 집에 나왔다 
가 1942 년에 세상을 떠 났다. 

고 향에서 미풍 회라는 계뭉 9 체를 뭇고 도박과 음주， 미 
신을 반 대하여 싸우던 외 삼촌의 활등이 구국운 등으로 승 
화 될수있 은것은 강돈욱 외할아 버지와 우^ 아버 지로부 
터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었다. 

혁명은 특수한 몇몇 사 람들만 하는 것이 아 니다. 의식화 
를 잘하고 영향만 잘 주면 누 구든지 세계를 개 조하고 변 혁하는 혁명투 쟁에서 놀라 

운 위훈을 ^^할 수 있디 ^ S^" 1 ᅳ ^ ；; ^"gp ᅩ 

외 삼촌을 체포한 후 적들은 임강에 많은 밀 정들과 사복경 찰들을 들여 보내여 아 
버지를 체 포하려 하 였다. 그래서 아 버지는 밤에 임강 교외에 있는 친구의 집에 피해 
가서 자고 낮에는 집에 돌아와 일을 보군 하 였다. 

이제는 임강 에서도 더 살수가 없 었다. 우 ^는 또다시 이사 a 을 꾸려 가지고 남의 
나라 지경의 타 향에서 티" 향으로 자 근ᅵ 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 었다. 온 식구가 이고 지 
고 메고 임강을 떠 났는테 인력 으로는 이사 a 을 도처히 다 나를 수가 없어 방 사현이 
라는 전 도사가 발구를 끝고 우^ 가 살게 될 장백현 팔도 구까지 동 행해주 었다. 임강 

으 로부터 팔도구 까지는 2505 ᅵ가량 된다고 하 였다. ― 

임강과 마찬 가지로 팔 도구도 압 록강을 끼고 있은 국경 마을이 었다. 임강 대안인 
중 강땅에 일본 힌병대 가있고 경 찰관주 재소가 있는 것처럼 팔도구 대안인 포 평에도 
일본 힌 병대분 견소와 경 찰관주 재소가 있 었다. ― 

포평은 조선의 북 e 에 속 하지만 독립 운등의 기본 무대가 만주로 옮겨 s 뒤여서 
일제는 이 일 대에도 폭압 역량을 조 밀하게 배치하 였다. 포 평에서 파견된 밀 정들과 
힌병， 경 찰들이 매 일같이 팔 도구에 ^어와 애국 자들을 찾아내 느라고 혈안이 되어 

돌아 갔다. 

우^ 집은 팔 도강이 압록 강으로 흘^ 드는 합수목 
으 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 었다. 아 버지는 이 집에 
다 《광제 의원》 이라는 새 간판을 내걸 었다. 

우^ 집 오른 쪽에는 조 선국민 회원인 김 씨네가 살 
았고 왼 쪽에는 국수 장사를 하는 다튼 김 씨네가 살 
았으더 걸건너 맞은 편에도 역시 국수 업으로 생계를 
이 어가는 김씨네 가살았 다. 

아 버지의 지도를 받 으면서 압록강 연안의 무장부 
대들에 물자를 계통 적으로 대주던 장사군 형제도 김 
씨 였는테 근처 에서 살 았다. 이 s 게 우^ 집을 들^ 
싼 네 김씨 네들이 대체로 좋은 사 람들이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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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평 에배당 



다만 뒤집 하나가 문제 였다. 후에 판명된 것을 보면 그 집 주인은 포 평경찰 서에서 
박 아넣은 손세심 이라는 밀정이 었다. 이 손가도 원래는 중 강에서 살 았는데 일본경 
찰 기관의 지령을 받고 팔 도구에 뒤 따라와 우^ 아 버지를 감시하 였다. 

아 버지는 팔 도구에 와서도 여^ 계층의 사 람들과 접촉하 였다. 

그들가 운테는 황 씨성을 가진 사 상가도 있 었다. 그는 남 사목재 소에서 서사로 일 
하는 과정에 선진 사상의 영향을 받고 혁명의 길에 들어 섰다. 내막적 으로는 우^ 아 
버지의 연락 임무를 수행하 였다. 황씨는 임무를 받으면 인차 팔 도구를 떠나 여기저 
기 돌아다 니면서 그것을 다 수 행하고 다시 우 근ᅵ 집에 
돌아와 새 과업을 기다 5 ᅵ군 하 였다. 

어떤 날은그 사람이 우^ 아버 지 와 합께 술상 을앞에 
놓고 장시간 이 야기를 나누 기도하 였다. 《아 사히 신붕》 
에 무슨 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이 어떻 더라고 하면서 
열을 내여 시 국평을 하는 때도 있 었다. 

아 버지가 낚 시질을 하^ 가는 날은 그도 고추장 Q: 지 
를 들고 강가에 따 라나가 그 물질도 하고 고 기헬도 따면 
서 천렵을 하 였다. 그 사람이 이 S 게 3 년등 안이나 우 51 
집에 다니 다나니 어떤 해 추석을 우 5 ᅵ와 함께 쇤 적도 

아 버지는 그의 안내를 받 으면서 20051 나 떨 어진남 
사목 재소에 여러번 찾아가 노등 자들을 교 양하고 그들 

을 반일 조직에 묶어세 웠다. 나 죽보통 학교교 원들도 아 
버지의 지도를 받 았다. 어느 해 였던지 이 학 교에서 등 

S 휴학 사건이 일어나 크게 소문을 낸 적도 있 었다. 

그 당시 아버 지 가 많이 다닌 곳의 하나가 포평 에 배 당 
이 었다. 에배 당이라 하지만 뾰족 지붕에 십 자가가 달린 
집이 아니라 보통 등 기와집 으로서 사 이벽을 터처 통간 
으로 쓰는 것이 여 느집과 다를 뿐이 었다. 
； 아버 지 가 팔 도구에 온 다 음부터 그 에 배 당은 군중을 
교 양하는 장소， 국 내혁명 가들의 집합 장소로 이 용되었 
다. 아 버지는 에배가 있는 날마다 포평에 건너가 사람 
들을 모 아놓고 반일 선전을 하 였다. 때로는 풍금을 타면서 노래도 배워주 었다. - 

아 버지가 못가는 날은 어 머니나 형권 삼촌이 에 배보^ 오는 사 람들을 모 아놓고 
반일 교양을 하 였다. 나도 철주를 테 5 ᅵ고 그 에 배당에 찾아가 아버지 한테서 풍금타 

는 법을 배 웠다. 

포평거 3 에는 아 버지가 사 용하던 비밀 연락장 소들이 많 았다. 

포평 주재소 청 소부로 일하고 있던 사람도 비밀 사업을 하 였다. 이 사람이 주재소 
의 비밀을 람 지하여 우 편물위 탁소에 알 려주면 위탁소 주인이 우 51 아버 지에게 전팥 
하군 하 였다. 

나도 아 버지의 심부 름으로 비밀 연락을 자주 다 녔다. 언제 인가는 포평주 재소에 

갇힌 애국자 들에게 옷과 음식을 차 입해준 적도 있다. 내가 제일 많이 다닌 집은 우 
편물 위탁소 였다. 아 버지는 <등 아일보 ^나 <C 조션 일보: >와 같은 신문， 잡 지들을 
비 룻하여 조 션에서 발 간되는 출판 물들을 그 집에서 가처 오라고 하 였다. 그때 아버 
지는 형권 삼촌의 이 름으로 《등아 일보》 지국을 맡아보 았는테 수입을 따로 없었지 
만 신문은 거처 얻어볼 수 있 었다. 

나는 한 주일에 두번 정도그 위 탁소에 건 너가군 하 였다. 강이 일기 전에는 포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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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다 녀오는 것이 힘들 었다. 

그^ 나 강이 언 다 음에는 이를에 한번씩 갔다 오기도 하 였다. 내가 공부를 한창 할 
때에는 형권 삼촌도 다니 었다. 아버지 앞으로 우 편물이 많이 올 때에는 나와 형권삼 
촌이 함께 건 너가서 날라 오기도 하 였다. 우 편물은 주로 소포와 잡지， 일 본에서 출판 
한 의학서 적들이 었다. 

우 e ᅵ는 포 평으로 다닒 때 헌병보 조원을 하던 흥 종우의 방조를 많이 받 았다. 그는 
아 버지의 영 향밑에 혁명의 지 지자， 방 조자가 된 사람이 었다. 물론 그 사 람과의 관계 
가 처 음부터 순 조릅게 이루어 진것은 아 니다. 

우 el 가 사는 팔 도구도 포평 힌병분 견소의 관할 구역이 었다. 이 분 견소에 주 재소순 
사들도 복 종하고 세관관 ^들도 복종하 였다. 당시 국경 지대에 있는 헌병기 관들의 
권한이 대 e 하 였다. 

아 버지와 조직성 원들은 늘 헌병감 시소의 동향을 주시 하였고 그들 역시 우 5ᅵ 집 
에 대해 감시의 눈을 데지 않았 다. 

흥 종우가 헌 병보조 원옷을 입고 처음 우 ^ 집 약방에 나 타났을 때 나는 몹시 긴장 
되었고 아 버지와 어 머니도 여^ 모로 경계하 였다. 

흥 종우는 서름 서름한 표 정으로 약 방안을 한참등 안이나 두^ 번거 el 다가 이 S 게 
말 했다. 

《내 오늘 로형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주에 있는 장순봉 이라는 사람의 
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외다. 내가 국경 쪽으로 전근 되어올 때 그 사람이 나더^ 후창 
에 가 거들랑 김형직 이라는 자기 친구가 있으니 수 고스^ 운대로 찾아 보라고 하였습 
니다. 내 자신도 노형을 만 나보고 한번 가 르침을 받 고싶은 생각이 간 절했습 니다. > 
- 힌 병옷을 입은 사람의 언행 치고는 매우 경 손하고 점잖 았다. 

그^ 나 아 버지는 첫날 그에게 곁을 잘 주지 않 았다. 

_ 《중 강의 김득 수오장 하구는 그 S 게도 혀 물없이 지 내시던 분이 오늘은 웬 일이세 

요?》 

흥 종우가 돌아간 다음 어 머니가 묻는 말이 었다. 
《흥 씨의 힌 병옷을 보니 평양 감옥이 새삼 스럽게 생각 나더구 만.》 ― 
아 버지는 인사를 전 하려고 모처럼 찾아온 사 람한테 미 안하게 되 었다고 하면서 
다음 번에 흥종 우씨가 오면 잘 대접 하자고 말씀하 였다. 
흥 종우는 그 후에도 우^ 집 출입을 계속하 였다. 
어느날 아 버지는 어 머니와 의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 였다. 

《흥 종우가 우^ 집을 내 람하^ 왔으면 나는 흥 종우를 통해힌 병대를 내 람하겠 
소. 만일 여기서 실 패하면 내 한 몸이 위태한 것으로 그 치지만 그의 마음을 돌려세 

울 수만 있다면 우^ 일에 일마나 큰 도움이 되겠 
\ 1 소. 중 강에는 김 득수， 포 평에는 흥종 우라， 김 형직이 

가는 곳 어 디엔들 헌병이 없겠 소.》 
그 날부터 아 버지는 흥 종우를 적극 적으로 교양하 

였다. 

힌병보 조원을 대하던 딱딱한 인사 치레는 집어치 
우고 한겨 레로서 진심을 가지고 대하 였으더 대접도 
잘하 였다. 

xfxf 속 마음을 드^ 내 기 시 작하여 알 고보니 그 

는 본래 민족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었다. 그의 고향 
은 평 안남도 순천이 었는데 고 향에서 아무 ^ 농사룰 
힘들게 지어도 살길이 열 5 ᅵ지 않아 팔자를 고^ 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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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고 헌병 보조원 시험을 쳤다는 것 이다. 그^ 나 3.1 인 민봉기 때 시위 군중을 야수적 
으로 탄 압하는 헌병과 경찰의 치떨^ 는 만행을 목격 하고는 힌병 보조원 시험에 응한 
것을 후 회하고 다시 농사나 짓자고 하 였다. 그런 때에 합격통 지서가 오고 교 련호출 
장이 왔다. 이 § 게 되어 흥 종우는 헌 병보조 원이되 었다. 

일제는 《무단 통치》 를 《문화 통치》 로 개편 하면서 《관제 개혁》 의 명 목밑에 
국내의 헌병기 관들을 축 소하고 경찰기 관들을 대대 적으로 신설확 장하는 동시에 국 
경 지방의 힌병기 관들을 보강하 였다. 조 선인힌 병보조 원들은 거의나 경찰로 전환되 

거나 국경 지대로 이동되 었다. 그 사품에 흥 종우도 후창 
으로 오게 되 었다. 

하루는 흥 종우가 아버 지한테 와서 헌 병대의 무장을 
탈 취하여 독립 운등에 나설 용의를 표명하 였다. 

아 버지는 그가 그런 용 ᄐ> 을 내 린것을 높이 평 가하였 

다. 

《당 신이 독립 운등에 나서 겠다는 결 ^ 을 내린 것은 
참으로 훌륭한 일 이요. 몸에 왜놈의 군복을 걸 쳤다고 
어떻게 넋 까지야 더럽히 겠소. 5 천년 역 사국을 자랑하 
는 우 근ᅵ 가 왜놈의 노에 살이룰 앉아서 순순히 감수만 할 
수야 있 겠소. 그^ 나 나는 당신이 현 직무에 그대로 있 

으면서 우^ 일을 도 와주는 것이 더 유익 하다고 생각 하오. 힌 병옷을 입고 있으면 당 
신이 여 러모로 독립 운등을 지원할 수가 있 소.》 

ᄊ 흥 종우는 그 후 아 버지의 말 씀대로 독 립운동 자들에 대한 후원을 잘해주 었다. 

흥 종우는 자주 아 버지를 찾아와 어 느날몇 시부터 몇 시 까지는 자기가 도 선장감 
시당번 이므로 강을 건너같 분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보 내라고 미^ 통지해 주기도 
하 였다. 이런 방 법으로 흥 종우는 여^ 차례나 혁명 가들의 도강을 보 장해주 었다. 

우 5ᅵ 아 버지도 이 사람의 퍽으로 아슬 아슬한 고비 를여^ 번 넘기 였다. 아 버지에 
게 불길한 일 이라도 생길 기미가 엇 보이면 흥 종우는 인차 팔 도구에 건너와 《순사 
들이 건너 올테니 주의하 시우. > 하든 가어머 니에게 《김 선생이 집에 오시면 더칠간 
더 촌에 나가있 다가 돌아 오라고 이르십 시오. >하고 귀띔 해주군 하 였다. 

어느 날힌병 분견소 소장으 로부터 대 안에서 활 등하는 독 립운등 자들과 조 선사람 
들의 동태를 람지할 과업을 받고 팔 도구에 건 너왔던 흥 종우는 포평주 재소의 순사 
가 아 버지를 결박해 가지고 나루터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 었다. 

흥 종우는 그 순사의 앞을 막 아서더 이 S 게 호통 쳤다. 

<€이 션생은 힌 병대의 일을 보는 우 5ᅵ 사 람인테 왜 우 5ᅵ 도 모르게 함부로 체포하 
는가? 앞으로 김선생 문제가 제 기되면 너 희들은 간 섭말고 나에게 알려 라.》 

그 순사는 잘못했 노라고 고개를 조아^ 면서 아 버지의 팔에서 포승을 풀 어놓았 
다. 

， 이 S 게 되어 아 버지는 위험한 순간을 벗어날 수 있 었다. 

한번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헌병이 분견소 소 장에게 팔 도구의 김 의사가 사상 
가라고 하는테 붙 잡아서 문초를 해보지 않겠 는가고 제기하 였다. 

흥 종우는 《정보 자료》 를 기록한 힌병 일지를 펄처보 이면서 이 자료는 다 김의사 
를 통해 얻은 자료 이다， 사상 가들의 등태를 알려면 사 상가로 가 장해야 그들의 S 짜 
속 내막을 알 수 있다， 김 의사는 우^ 사업에 공로가 큰 사람 이라고 하 였다. 그 《정 
보 자료》 라는 것은 다 흥종우 자신이 꾸더낸 혀 위자료 였다. ― 

1923 년 5 월 힌병 보조원 제도가 폐 지되자 흥 종우는 자기도 가족을 테 5 ᅵ고 중국에 
건 너와서 독립 운등을 하 겠다고 하 였다. 그는 적 기관에 복무할 생각이 더는 나지 않 



포평 경찰관 주재소 



비운이 드리운 나라 

, 는다고 말하 였다. 

^ 아 버지가 그날 그를 설복하 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다. 아 버지는 그에게 고향에 돌 

I 아가 경 찰기관 같은테 들어가 있 으면서 종 전처럼 계속 우^ 사업을 도와 달라， 그렇 

게 하는 것이 독 립군에 들어가 활 등하는 것보다 우 e ᅵ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고 타일 

" 렀다. 그 ^고 고향에 가면 만 경대에 찾 아가서 나대신 우 51 부모님 들에게 인사나 전 

； 해 달라고 부탁하 였다. 

- 흥 종우는 고향에 돌아가 자마자 만 경대에 찾아가 우^ 조 부모님 들에게 아 버지가 
： 보내는 문안 인사를 전해드 5ᅵ 었다. 그는 아 버지가 시켜 준대로 고향에 순사로 일하 

' 다가 상부에 여^ 번 제 기하여 192 7 년부 터는 대평 주재소 순사로 근 무하기 시작하 

： 였는테 부임 하 자마자 주재 소 심 부 름군에 게 슬과 돼 지 고기 ， 귤을 지 워 가지 고 우^ 

만경대 집으로 찾아와 할아 버지， 할머 니에게 설 인사를 드^ 었다. 만 경대도 대평주 

재소의 관할 구역이 었다. 

흥 종우는 생전에 우 근ᅵ 아 버지의 가르 침대로 조선 민족의 양심을 잃지 않고 시종 
： 일관 우^ 일가를 잘 보 호해주 었다. 그가 대평주 재소로 자 근 ᅵ를 옮긴 목적도 우 근ᅵ 만 

1 경 대집을 보 호해주 자는테 있 었다. 이 사람이 남 담당 으로 있은 등안은 우 할아 

버지나 형록 삼촌이 놈들의 성화를 펄 받 았다. 주재소 수석이 그에게 늘김형 직이네 

일 가는 과거 부터 배 일 사상 가들의 집 안이 니 철처 히경 계 하고 수시 로 가택 수색 도 해 
^ 야 한다고 훈계하 였지만 흥 종우는 매번 별것이 없다는 내 용으로 어 물쩍해 뇜기군 

| ^i^M 금 프수 ᅳ^^ 수 ^ ^rr—:", ― /^z 7 ,: : 

해방 직후 인 민들이 도 처에서 친일 파들을 붙들 어다가 두 들겨팰 때에도 흥 종우만 

은매를 맞지 않고 무사히 지 냈다. 그가 고 향에서 은 급순사 노룻을 했 지만사 람들에 
^ 게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일 본법에 걸^ 는 행위를 보 고서도 매번 눈을 감아 주었기 때 

= 그는 과 거경력 때문에 오해를 받으 면서도 자기가 한 일을 한번도 입밖에 내지 않 

ᅮ 았다. 어 지간한 사람 같으면 오해를 풀기 위해 서라도 나에게 편지를 썼 겠는테 그렇 

게 하지 않 았다. 

r 조 국해방 전쟁이 끝난 몇해후 나는 일군 들에게 과업을 주어 순 천에서 흥 종우룰 

^ 찾아 냈다. 찾 고보니 그는 벌^ 환갑이 ^은 노인이 었다. 그 S 지만 우 5ᅵ 는그를 도간 

' 부 학교에 보내 여 공 부시키 었다. 

흥 종우는 도간부 학교를 다닌 다 음에도 자기의 천 품대로 소 박하고 조 용하게 살았 
： 다. 그는 말년을 우^ 아 버지의 혁명 사적을 발굴 하는테 고 스란히 바치 었다. 

흥종 우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 가기로 결심한 사 람한테 
， 는 순사 옷이나 순사의 간판이 방해로 되지 않았 다. 문제는 간 판이나 복장에 있는 것 

- 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정신에 있는 것 이다. 

후대 교육은 팔 도구시 절에도 여전히 아 버지가 관 심하는 분야 였다. 아 버지는 교원 

의 간판을 의원의 간 판으로 바꾼 후에도 교 Q: 에 서있을 때와 마찬 가지로 후 대교육 
^ 사업에 많은 힘을 넣 었다. 학교나 야학을 통하여 군중을 계뭉 시키고 쓸 모있는 인재 

들을 많이 키 워내야 나라도 찾을 수있고 부강한 독립 국가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

. 아 버지의 신^ 이 었다. 1924 년 여름에 삼원포 에서는 조선 소학교 교 원들을 위한 여 

름 강습이 진행되 었는테 아 버지는 그때 학생 들에게 배워줄 교육 내용과 노래 곡목까 
지 구체 적으로 짜주 었다. 

ᅳ 아 버지의 노력에 의하여 팔도구 골안에 조선인 학교가 서게 되 었다. 그 학 교에서 

" 는 포평에 있는 청소년 들까지 쌀을 지고 와 자체로 밥을 지어먹 으면서 조 선글을 배 

웠다. 

아 버지는 어테 가서나 늘 이 ^ 게 말씀하 였다. 

54 | 세 기오ᅡ 더불어 



4. 타 향에서 타 향으로 




《후대 교육은 나라의 독립과 건국의 기초 이다. > 

《사 람이 글을 모르면 침승과 다를 바 없다. 글을 알아야 사람 구실도 할수있 
나라도 찾을 수 있다. > 

나는 아 버지의 말씀을 명 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 였다. 내가 다니는 팔도 구소학 
교는 4 년 제중국 인학교 였는테 수업도 중 국말로 하고 취 급하는 과목도 중국의 것이 
었다. 시 내에는 조선 학교가 없 었다. 

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 아오면 아버지 로부터 개별 교육을 받았 다. 아 버지는 나에 
게 우 근ᅵ 글과 지 5ᅵ， 조선 역사를 배 워주고 레닌， 손 
문， 워 싱론을 비 룻하여 세계 적으로 이름난 명인들 
에 대한 이 야기도 많이 해주 었으더 S 보적인 소설 
이나 서적들 가 운테서 몇 권을 지정해 주고는 어김 

없이 91 고 감상을 발표 하도록 체 계적인 독서 지도도 
하 였다. 그 퍽으로 나는 그때 <€ 조션지 위인: >， <조 
선영옹 전》， 《^국 혁 명사와 레닌》 과 같은 좋은 책 
들과 신문， 잡 지들을 많이 91 을 수 있 었다. 

아 버지는 공부에 대한 통제를 엄하게 하 였다. 공 
부를 잘 안하면 나나 철주 등생은 물론， 형권 삼촌까 fj,. 
지 불 들어세 워놓고 종아 근 ᅵ를 칠때도 있 었다. 

어 머니도 나의 공부를 많이 보 살펴주 었다. 내가 학 교에서 돌아와 산에 나 무하^ 
가려고 하면 어 머니는 《무슨 나무를 한다고 그 러니. 어서 공부나 해라. >라고 하면 
서 많은 시간을 학습에 돌릴 수 있도록 해주 었다. 

나는 어 머니가 옷한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고생만 하 면서도 나를 위해 그처럼 

마 음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어 머니를 기쁘게 해드윌 수 있을가 하고 늘 궁^ 하 
였다. 그 러다가 운 등화를 사 신 으라고 어 머니가 준 돈으로 포평에 건 너가서 고무신 

을 한켤레 사" 다드리 i^ ^^^ 드 p=# _^^ 5 ^^ ^ : i j ^ * ^ ' ■， ^ 
그 랬더니 어 머니는 《네가 나이는 어려도 속은 깊 구나. 나야 아무런 신을 신은들 
뭐 라니. 너 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씩 씩하게 자라면 어 머니는 기쁜 거 란다. > 라고 하 

였다. 

어 머니는 어떻게 하나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명 랑하게 자라 나도록 정 성을다 
기울이 었다. 

그래서 나는 마 음속에 구 김살을 내지 않고 낙천 적으로 자 라날수 있 었다. 돌이켜 
보면 내가 어려서 장난을 제일 많이 한 때가 팔도구 시절이 었다고 생각 된다. 어떤 날 
은 어 른들이 혀를 찰 정도로 험한 장난을 할 때도 있 었다. 장난이 없는 어린 시절을 
어떻게 어린 시절 이라고 할 수 있겠 는가. 

압 록강일 음판에 너비가 1 미터도 뇜는 큼직한 구명을 뚫어 놓고 강변에 한줄로 늘 

어서서 그 구명을 뛰 어넘을 내기를 하던 팔도구 시절의 겨울을 생 각하면 지금도 70 

년전의 등심이 되살 아나는 것 같다. 우^ 는 그때 처 일음 구명을 뛰 어뇜지 못하는 아 
이들은 커서 조선 군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 구명을 날아뇜 었다. 아 이들은 
조선 군대가 되지 못하는 수치를 면 하려고 있는 힘을 다 내어 일음 구명을 향해 달려 
가군 하 였다. 

보폭이 작거나 겁이 많은 아 이들은 일음 구명을 뛰어^ 지 못하고 물속에 풍펑 빠 
지기도 하 였다. 그런 날이면 물에 옷 을적신 아 이들의 집 에서는 화 로불에 옷을 말 el 
머 처평양 집성주 때문에 온 등네 아 이들이 등태가 되 겠다고 우는소 ^를 하 였다. 
성주가 팔도 구대장 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등네어 른들은 자기 자 식들에 대한 
푸 a 을 할 때마다 곧잘 내 이름을 거들군 하 였다. 



팔 도강의 빨래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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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 그 



어 떤 날은 밤늦게 까지 팔 도구뒤 산에 서 아이 들과 함께 군대 놀이 를 하 느라고 어 른 
의 속을 까떻: 게 태운 적도 있 었다. 그런 때면 팔 도구사 람들이 온밤 자지 못하고 
우^ 를찾 아다니 었다. 

이 런일이 자주 되풀이 되었기 때문에 어 른들은 아 이들에 대한 도> 속을 무섭게 하 
였다. 그러나 만 5ᅵ 대 공으로 날아 다니는 자유 분방한 등심을 자 물쇠로 잠가들 수는 

없 었다. 

한번은 그때 나하고 같이 공 부하던 김 종항이 자기 집 창고에 보관되 어있는 뇌관 
상 자에서 뇌관 하나를 꺼내 가지고 우 5 ᅵ한테 자랑하 였다. 그 집 창 고에는 독 립군부 
대들에 보냁 무기나 피복， 신발 같은 것이 가득 쌓여있 었다. 김 종항의 형들은 일본 
회사의 대^ 점을 통하여 노동 복이나 지하족 같은 것을 많이 구 입하여 무장 대들에 
보내주 었다. 이 사 람들이 독 립군에 물자를 대주 느라고 배 두척에 말까지 갖 추어놓 
고 사 방으로 들 락날락 하면서 상품을 연방 무 데기로 도 매하여 왔다. 

우 끗ᅵ 는 그날 화로불 곁에서 호 박씨를 까 먹으더 놀 았는테 김 종항이 그 뇌관을 입 
에대고 휘 파람을 자꾸 불 었다. 그^ 다가 뇌관에 불피가 땋아 그만 폭발하 였다. 그 
바람에 그 는여^ 군테 상처를 입 었다. 

그의 형이 그를 이 불보에 싸업고 우 5ᅵ 아버지 한테로 뛰어 왔다. 

뇌관 때문에 상 했다는 소문이 경 찰들의 귀에 들 어가면 큰 봉변을 치를수 있었으 

므로 아 버지는 김 종항을 우^ 집에 숨 겨놓고 20 여일 간이나 치 료해주 었다. 

나는 그 런일을 겪고 나서야 김 종항네 집이 독 립군부 대들에 군사 물자를 조달해 
는 애국 상인의 가정 이라는 것을 알게 되 었다. 

무 렵에는 실로 철이 없다고 할만큼 모험도 많이 하 였다. 
^나 그 때에도 한 가지 그 늘만은 가실 수 없 었다. 
나이가 들수록 나의 마음속 에서는 망국의 고민이 더 크게 자라올 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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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 평에배 당에서 청 년들을 선진 A ᅡ상 으로 교양 하시는 김형직 선생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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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복된 조국을 

리라 1923 년 초에 아버 지 는 나를 불^ 앉히 고 이 제 는 소 학교룰 졸업 할 날도 일마 남지 - 

― ― ^^if 장 a ^게할 생각 인가고 " ᅳ ' r~ 」t :.^m: " = 

―— c 1l 나는 ^학^ ᅵ 공부룰 더하고 싶다고 나를 상급 학교에 보 " 

내 IjFl 흠^ ¥a^lol 평손부 pip 어온 소망이 였다. 그런테 새^ ^ = 

즈' anw" —mm 래 에 대한 포 부를- 물으나 r 나로ᄒ ᅵ^좀 이 상한 생 각에했 다 . ― ― ^= 

» ■ u, iiiiiw^^Hfnf 1 ^> oi^ime-]^ ^^oii 나가서 공 부하는 

^ ^ 겠 다고 말씀하 였다. z ' 1 ； 
그 ::::::== = 그 말씀 역시 나 한테는 뜻밖이 었다. 조선에 나가서 공부 하려면 부 모님의 슬하를 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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^ 옆 에서 바 느질을 하던 어 머니가 놀 라면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테 가까운 고 5^^^ 
에 보내면 안되겠 -TSBTTPal 세 I - 

^^^^ 아 할지는 이미 j 심이 ^히 ―서^ 는 것 같았 다^^ 당장^ 섭 섭핫고 혀전하 턴ᅳ^^ 

==^ 라^^ 를 기어 에 내 보내 야겠 다고 겨^ -^^y 였 다 -. 원래 우 i 0ᅵ5ᅵ ᅮ지는 

- 한 a y ᅵ * 은 말을 이^ a 이 ^ —^-1- ^1 1_ ^ - I 

H __ MM _J ff tl^PWM 서 부 Er% 모들을 따라다 q 느쿳 }a 고생을 많이 ᄒ， 다. 이제: 조선 
— ᅵ : — ᅵ : 에 나가면 그보다 더 큰 고생도 할 수 있다， 그 렇지만 아 버지는 너를 조선에 내보내 

자고 결심하 였다. 호^>1 ᅵ서 태 라면 ^표혹^ 잘 -놀이 하1 다， Mfe 
^^^= 조선에 나가서 우^ 나라가 왜 망 했는가 하는 것만 wir 폐 &3 것은^ ^ 소득이 — 





다， 고향에 나가서 우 ^ 인민이 일마나 비 참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걸 체 험해보 아라， 
그러 면 네과 m y}*-S^l"S^ 이 다. 11"^=-^""^= 
아버지 는 아런 내 : 용 의히 i 진 지하게 하 였다. 
나는 아 버지의 뜻대로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 겠다고 말 씀드^ 었다. 당시로 말하 
면 조선 에서도 돈 냥이나 있는집 자 식들은 처마다 보따 근ᅵ 를 싸들고 외국 유학의 길 
에 오르던 때 였다. 미 국이나 일본 같은테 가야 개명도 하고 학문도 팎을 수 있다고 
생 각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풍조로 되어있 었다. 그러니 모두가 외 국행을 할 때 나 

는 조 선행을 하게 되었 다. — 슨 ᅩ^ 그 

아 버지의 사고 방식이 아주 독특하 였다. 나는 지금에 와서도 그때 아 버지가 나를 
조선에 내 보내준 것이 을은 처사 였다고 생각 한다. 어쨌든 우^ 아 버지가 열두 살도 
되지 않는 자식을 당시는 무인지 경이나 다름 없었던 천 근ᅵ 길에 흘로 내세운 것을 보 
면 보통 성미가 아니 었다. 그 성미가 오히려 나 에게는 힘으로 되고 @ 음으로 되 었다. 

사실 그때의 솔직한 심정은 그 s 게 단순한 것이 아니 었다. 조국에 나가서 공부하 
라니 다른 것은 다 좋 았는테 부모동 생들의 곁을 떨 어지는 것이 싫 었다. 그 s 지만 고 
향에 가 고싶은 생각은 불같 았다. 조국에 대한 그^ 움과 e 란한 가정의 분 위기를 떠 
나 고싶지 않은 미련이 검 질기게 교 차되는 복잡한 심^ 의 파동 속에서 나는 들뜬 기 

어 머니는 아버 지에게 날 씨라도 좀 따스해 진 다음에 보내면 어떻겠 는가고 말씀하 
였다. 아직 어린 자식을 천 5ᅵ 길에 흘 몸으로 내세 우자니 어머 니로서 걱정이 되지 않 

'」 ^{Wh 

아 버지는 그 말씀에 ^^^지 않았 u - — 1 ' 1 

어 머니는 천^ 길을 가야 할 내 앞길을 은근히 걱정하 면서도 아 버지가 계획한 날 
자에 나를 떠나보 내려고 밤을 세우머 두루 마기와 버선을 지 었다. 아 버지가 일 e 결 

심한 문제였 으므로 어 머니도 다른 말씀은 하지 않았 다. 그것이 우^ 어머니 의특정 

"1 /1 ᅵ, H'l 

떠나같 날이 다되자 아 버지는 나에게 팔도 구에서 만 경대가 천^ 인테 혼자서 같 
있 는가고 물 었다. 나는 같 수 있다고 대답하 였다. 그^ 자 아 버지는 내 목책에 노 

정도를 그려주 었다. 후 창에서 아무 데， 화 평에서 아무 데， 에 3] ᅵ에: H ᅵ까지 그 근ᅵ 고 그 
어간이 몇 근ᅵ 라는 것도 써주고 전보는 두 번 치되 한번은 강 계에서 치고 한번은 평 

양에서 x] ste^fxrai 히 알 ?. ^—― " = 

； 내가 팔 도구를 떠나던 날은 음력 정월 그믐날 (양력 3 월 16 일) 이 었다. 아 침부터 

놓 s 라-가 알 a 바람어 -Aty^r 불 쐈^ 띠 팔도 구에서 사는 동 무들이 ^ 를 주 

느라고 압 록강을 건너 후창남 쪽까지 305 ᅵ를 따라 왔다. 길 등무를 해 준다고 하면서 

한정 없이그 y 따라오 I^WM 해서 돌려보 냈다. ᅳ ᅵ ^ = 

2 막상 길을 떠나 고보니 여러 가^ a 각이 한꺼번 ᄎ―ᅭ ᅩ 

려 왔다. 가야 할 천^ 중 500근ᅵ 이상은 무인지 경이나 다 
름없는 험산준 S 이었 다. 그 험한 산 악들을 e 신으로 ^ 
는다는 것이 S 치 않 았다. 후창에 서부터 강계에 이르는 

길 양옆의 수팀들 에서는 대 낮에도 a 수들이 어슬 a 거 

ri^iH, ᅮ 

그때 천 51 길을 걸 으면서 고생을 퍼그나 했다. 직고개 
나 개고개 (명문 고개) 와 같은 고개룰 념을 때는 정말 혼 
ol 났다. 오가 산령은 하 루종일 뇜 었다. 아무 걸어도 
」고 개가 끝이 나지 않고 새 고개가 연방 나티 "나군 하였 

다. 협궤기 관차니 끼샤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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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가 산령을 뇜 고나니 발이 다 부르 S 다. 다 행히도 그 령 밑에서 어떤 노인이 나룰 

붙들 고앉아 발 바닥에 성 로 딱총을 놔주었 1：^^^^ ᅳ티 그리그 그: 
월탄을 거처 오 가산을 ^은 다 음에는 화평， 흑수， 강계， 성간， 전천， 고인， 청운， 

회천， 향산， 구장을 지나 개천에 이르러 거기서 기차를 타고 만 경대로 나 왔다. T 고 
개천에 서부터 신안 주까지 는협궤 철도가 놓여있 었는테 《니 끼샤》 라는 자그마 

한 영국제 기 관차가 끄는 경편 열차가 다니 었다. 신안 주에서 평양 까지는 지금과 같 

은 광궤 철도가 부설 되어있 었다. 그 당시 개 천에서 평양 까지의 차 표값이 1 원 90 전 

― I 이 었 다.^ ― ᅵ ― 

그때 천 el 길을 걸 으면서 좋은 사 람들을 많 
이 만 났다. 한번은 발이 너무 아파서 어떤 농민의 
발구를 얻어탄 일이 있 었다. 췌어질 때 값을 치르려 
고 돈을 내 놓으니 농민은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돈으 

로 나에게 헛을 사주 %a 이 = 
제일 9J 혀지지 않는 사람은 강계 객주집 주인이 

― "ᅵᅵ ~' ^ y ᅳ = 
처 넉늦게 강 계시에 도 착하여 객 주집에 들 어갔더 




—V! 



b LL 그 뼤궤 ra "서 나 »S2 게" Sni 해 

는것이 었다. 하이 칼라를 하고 조 선바지 처고 e ᅵ를 입 은키가 자 그마한 사람 이었는 
테 아주 사근사 근하고 붙 임성이 좋 았다. 그가 하는 말이 우 ^ 아 버지가 친 전보룰 

받고 나를 기다휙 a si 었다는 ^이 었디! 



우 5ᅵ 아 버지를 《김선 생》， 《김 션생》 하면서 존 경해온 이 객 주집의 할 머니도 



나를 보자 4 년 전에 아 버지를 따라 중 강으로 들어같 때는 조그마 했는테 이 s 게 컸 
구나 하면서 친손 자라도 만난 것처럼 기 ^하 였다. 할 머니는 미 5ᅵ 준비 해놓은 소같 
비국도 끓이고 청어도 구워서 자기 집 아이들 한테는 하나도 먹이지 않고 나 한테만 

주 었다. 밤에는 새로 꾸민 이불도 내놓았 다. 주 인들이 그때 정말 나를 위해 있는 성 



나는 다음날 아침 강계우 편국에 가서 아 버지가 일러 준대로 팔 도구에 있 는부모 ； 
님 들에게 전보를 쳤다. 전보문 한 자에 3 전이 었는데 여섯 자가 뇜으면 1 전씩 더 받 | 

^tJll "치전 # 지에 <€ 강계 무사도 이라는 여섯 글자를 ^^^Q^ ^== 

^ 이튿날 객주집 주인은 나를 차에 태워보 내려고 자 동차사 업소에 갔다 왔다. 그는 i 
차고 장으로 열흘쯤 기 다려야 할 것 같 다면서 신청은 해놓 았으니 친 척집에 온셈치 ^ 

고 그등안 자기 집에서 둑 으라고 하 였다. 나는 그의 진정야 ap 쒜 지만 빨^ 가야 I 
겠다고 하 였다. 그 s 더니 그 도더는 만 류하지 못하고 g 진 두 켤레를 주면서 개고개 | 

쪽으로 가는 팥구지 군까지 한 • 물 색하여 불 여주는 것 

~ 개천 역앞에 했던 서¥ 휙^ 주인 £ 마 음씨가 고운 Ar'kklj^ ᅵ - ^ 

ᅵ ᅵᅵᅵ ᅵ 11 ᅵᅵᅵ ᅵᅵᅵ L ᅵ"" 'ᅵ— ' ᅵ ~ᅵᅵᅵ ; ᅵ j ᅵ" ᅵ ^^^agm='m^M ^^^^^^^^^^^ j^ 밥을 청^ ^ 

서는 15 전자^ 가 제일 눅거 근ᅵ 었다. 주인 ^ 

그것을 상 관하지 않고 나에게 50 전짜 g m 

ᅮᅳ ： 었다. 내 가돈이 없어서 50 전짜^ 는못 




먹 겠다고 했더니 주인은 돈이 없어도 그냥 
먹 으라고 하 였다. 



ᄂ 



f 생처음 전보를 치셨던 강계 우편국 



밤이 되자여 관에서 는손님 들에게 포 e 과 

■， 모포두 장씩을 내주고 50 전 정도 받았 다. 수 
중에 있는 로비룰 계산 해보니 모포를 두 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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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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씩이나 덮고 호강할 형편이 못되 었다. 그래서 나는 모포를 한 장만 달라고 하 였다. 



주 인은이 번에도 다른 손 님들이 다 포단을 깔고 모포를 두장 씩덮고 자는테 너 혼 

" 자만 어떻^ 1 시확 하 겠는가 「^필 |S£ 되니 마^ 고^^ 하 9ffj g ᅵ ― 
^^션 사 람들이 비록 나라를 빼잇 "기고 망 국노가 되어 어렵게 살았 지만 조상 전래의 
^feW 미풍양 속만은 깨 끗하게 간 직하고 있 었다. 금 세기초 까지만 하여도 우^ 나 
에서는 무전 여행을 하는 사 람들이 많 았다. 자기 집이나 마을에 찾 아오는 나그네 
- 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밥을먹 여주고 잠을 재 워주는 것이 조션의 풍속이 었다. 이런 
풍속에 대 해서는 서양사 람들도 몹시 부^ 워하 였다. 나는 천 5 ᅵ길을 걸 으면서 조션 

^ eggi 참으로 선량하 or 도퍽: 적 인 민족 이라는 것을 깊이 ： ― 

^ 서 선여관 주인도 강계 객주집 주 인이나 중강 려인숙 주인과 마찬 가지로 아 버지의 
지도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었다. 여 s 살 적에 중 강으로 들어같 때에 도느낀 바이지 
― 만 아버지 한테는 이처럼 뜻을 같 이하는 등 지들과 친 지들이 어디에 가나 있었다 
나는 우^ 일가를 친혈 육처럼 맞 이하고 보살 펴주는 사 람들을 보면서 아 버지가 
은 친 구들을 언제 다 사귀였 을가， 저런 동 지들을 얻 느라고 걸 음인들 일마나 많 

헤 하, 생 각^ 하 S 다. ' ' " ：= — ~ — ^ 

사방에 친 구들이 있으니 객지에 나서도 아 버지는 이모 처모로 그들의 도움을 받 

^다. 나도 그 히 a^M?^ w ― ； r— — 

천 5ᅵ 길을 걸을 때의 인상가 운테서 지금도 9J 혀지지 않는 것은 4 년 전까지 등잔불 

ᄐ을켜 고살던 강계 시내에 전 등불이 환한 것이 었다. 강계사 람들은 전기가 들 어왔다 
E 고 좋아하 였지만 나는 왜색이 짙 어가는 거^ 풍경을 보고 쓸쓸한 생각을 금할 수 없 

！：^^^굶그'」 1 "" ，ᅵᅵ테ᅮ"^.；^， ^^""^^분 ^-- ᅳ ᅳ' 
^^^^|J ᅪ를 3aHa 면서 _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절절 "말: €S:0||2151 —흖^ 
^pi ff 송에 튼튼 iF^^tf 파리었 다. 나는 그 뜻— 을 되 새 기면서 = 비 ¥ 에 잠^ 조 국의^ 
모습 g 주의 깊게 ^MQ>i^= =^rr ^= 

^m\Wn 혔 어세그 길이 조국을 알게 하— 고ᅳ우 — 릐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
= 학교 였다. 

팔 도구에 떠난 지 열나 흘만인 1923년 3 월 29 일 해질 무렵에 나는 마침내 고향집 
^락에 들어섰 다^^ ᅵ ' 

아래 방에서 물 레질을 하던 할 머니가 버 선발로 마당에 뛰 어나와 나를 와락 끌어 



구 ^ ^ ^aM^g -」 : 석 

g^MT. 어 머니는 u na a' mv^ ^ 

할 머니는 나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한 꺼번에 많 은것을 물었 L'l = 
방에서 명석 을를던 할아 버지도 밖으로 뛰어나 왔다. ― = 
할 머니는 혼자서 걸어 왔다는 나의 대답이 잘 믿 어지지 않는지 《아니 ，네가 정말 
자서 왔 Q: 말 이나! 너의 아 버지가 범보다 더한 사 람이구 나!》 하고 혀를 찼다. 
그날은 온 집안이 모여 앉아 내 이 야기를 들 으면쒜 루밤을 새 = 

웠 디 v ： - - - '^- ―' 그 ᅳ 그^ ^^^^M™" - 

산천은 에나 다 름없이 유 정하고 아름다 왔건만 마을의 구 석구석 

^서 iitfi 치고 있은 가난의 자취는 이 전보다 더 두^ 혀：쳐 보이^ 



다. 



나는 만 경대에 더칠간 머물^ 있다가 외할아 버지가 교 감으로 계 

시는 창 퍽학교 5 학년에 편 입되어 조국 에서의 공부를 시작 하였다 

그때 부터는 칠골 외가에 7^으 면서 mm ^umrF, , = 



당시의 의가는 사실 내가 s 혀살 형편이 못되 었다. 외가 에서는 
때 강 s 석외 삼촌의 일로 시련을 겪고 있 었다. 외 삼촌이 잡혀서 
감옥 살이를 시작한 후부터 경 찰들의 감시와 성화가 심해진 테다가 
옥중에 있는 외 삼촌의 건강이 좋지 않아 온 일가가 몹시 상 심하고 
있 었다. 외가의 살 팀살이 역시 타개 죽이나 비 지밥으 




외할 아버지 강돈욱 



을 겨우 연명 해가는 형편이 었다. 들패외 삼촌은 농사를 짓는 것만 으로는 도처히 생 
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우차몰 이까지 하면서 가 까스로 생 활고를 해처나 갔다. — ― 
i 그^ 나 외가 에서는 내 앞에서 가 난티룰 조금도 내지 않고 내가 학습에 열중할 수 
있도록 뒤 받침을 잘해주 었다. 나를 위해 안채의 웃방을 따로 내주고 거기에 남포등 



걸 어주고 돗자^ 까지 깔아주 었다. 내 등 무들이 셋 씩넷씩 무^ 를 지어 때없이 찾 



： 창퍽학 교는우 ^ 외할 아버지 를비룻 한칠골 일대의 선각 자들이 애 국문화 계뭉운 
등의 조류를 타고 국권 회복에 이 바지할 목 적으로 세운 경 향성이 좋은 사립 학교였 



다. 



구한국 말기와 《한일 합병》 후 우 5ᅵ 나라 에서는 구국 투쟁의 일 환으로 애 국적인 
교육 운동이 S 렬하게 전개되 었다. 국권 상실의 수치스 ^운 본원이 나라의 후 진성에 
있다는 것을 눈 물겹게 통감한 선각 자들과 애국지 사들은 교육이 야말로 자강의 기초 
이고 근 본이더 교육을 발달 시키지 않 고서는 나라의 독립도 사회의 근 대화도 실현 
수 없탸는 것을" 깨닫 H 에서 사립^ 1#등«： 벌이 었다. 



이 운동의 앞 장에는 안 창호， 이 동휘， 이 승훈， 이 상재， 유 길준， 남 궁억과 같은 애 
국적인 계 뭉운등 자들이 서 있^ ᅳᅳ 
되 어있는 학 회들도 교육 운동을 힘있게 추진 시키었 

II 11111 W^Bt 'ᅵ 



ᅮ 온 나라를 a 쓸고 있던 교 육문화 운동의 열풍속 
에서 수천 개의 사립학 교들이 태어나 봉건의 구속 
에서 잠들고 있던 이 나라의 지성에 불을 달 아주었 



다. 공자， a 자의 교 e ᅵ를 가 르치던 서 당들이 신식학 
문을 배 워주는 학 당이나 의 숙으로 개 편되어 후대들 
에게 애국의 정 신으로 분발 하라고 부 르짖은 것도 . 

이 무텝이 었다. 르― , 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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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운이 드리운 나라 



^1 족주의 운동의 지도자 들은에 외없이 교육을 독립 운동의 AT 발 a 으로삼 고거기 

에 온갖 재력과 심혈을 다 기울이 었다. 테^ 를 독립 운동의 기본방 책으로 를 어쥐고 
이 봉창， 윤 봉길의 의거와 같은 어마 어마한 사 건들을 배 후에서 끊 임없이 조 종해온 
김구도 초 기에는 황 해도일 대에서 교육 활동에 종사하 였다. 안 중근도 남포지 방에서 

학교를 설 립하고 후 대들을 가르친 선 비였다 그 ― ― ^ 

！서선 지방에 설립된 사립학 운테서 유명 1 명 gsgB7 f 주관한 평양의 대 
성 학교와 이 승훈의 개인자 금으로 세워진 정주의 오 산학교 였다. 이 학교들 에서는 

—^이 름난독 립운 동자들 과지식 인들이 많이 배 출되었 

투 니 1 ᅵ '」 -ᅵ 「 ᅵ ᅳ - ᅳ ：그— ᅳ .. 

. M a 할아 버지는 창퍽학 교에서 안 중근과 ^ 은 인물 

I 한명만 나와 ^ ^^ tga 하면서 나더^ 공 ^ 

^열 심하 표 뎌， 륭한 애국 3 꼐 였다들 
나는 안 중근과 같은 유명한 열사는 못돼도 나라 
의 독립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애 국자가 되겠다 
고 대 ^g— f} 였다. ^ = 
창퍽 학교는 서 션 지 방의 사립 학교들 가운데 서 도 비 

ᅵ ᅮ^— 규 모 7 비 rgatSl 학교로 sSfi^} 200 

명 이상 되 었다. 당시 로서는 작은 학교가 아니 었다. 학교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거 
점으로 주변인 민들을 빨 51 계 뭉시킬 수 있 었다. 그 러므로 평양 지방의 인 민들과 유 
지들은 창덕 학교를 매우 중시 하였고 여러 모로 이 학교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 




백 선행도 창퍽 학교에 거액의 자 



그- 



― 희사하 였다. 본명 Sc^^ 과부라 고^^ᅢ 

불^ 운 그는 해방 전에 평 양에서 자선사 업으로 이름이 높던 여자 이다. 스무 살 전에 
과부가 된 그는 80 고령이 될 때까지 수절 하면서 한 푼두푼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 
다. 치부 방법이 아주 대 담하고 독 특하여 일 쩍부터 사 람들의 화제거 ^ 가 되 었다. 오 
늘날의 승호^ 세맨 트공장 소속의 석회 석광산 부 지도한 때는백 선행의 땅이 었다고 

한다. 그가 누구도 돌 아보지 않는 돌 박산을 a 값으로 사두 었다가 일 본자본 가들에 
게 본전의 몇십 배가 되는 비싼 값으로 팔 아뇜긴 것이 바로 오늘의 승호^ 세 맨트공 
n^Wm^ 티석 광산부 지라고 n'uA ― " . : — ' d ^ = 



^ 문서장 한 장으로 국토를 일 본제국 주의자 들에게 팔 아뇜긴 역신들 에대한 원성이 
구천에 사무칠 때 수 판알도 튀길줄 모르는 평범한 여성이 장 사속이 밝은 일 본자본 
가 들과의 거 래에서 막대한 폭^ 를 얻 어냈기 때문에 사 람들은 그 소문을 일종의 전 



"5" 



무훈 담처럼 통 쾌하게 들 었다. 




ᅳ" 사람 들이 백 선행을 존경한 것은 그가 사회를 위 

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 이다. 수중에 돈이 

많 았지만 그는 부귀 영화를 조금도 람내지 않고 조 
반 석죽의 수수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평생을 두 

고 처 축해온 그 돈을 사회를 위해 아 낌없이 바치었 

다. 그 돈으로 다 e ᅵ도 놓고 공 회당도 지 었다. 백선 

행이 지은 평양 공회당 건물이 지금도 연광 정앞에 



창덕학 교시절 쓰시던 책상 



원향 그 i^glg 아 m 다 . ^==^^=3 
공부를 시 작한지 더 칠안되 는어느 날 외 할아버 

지는 내가 불 5 학년 교과 서들을 가지고 왔다. 나는 
한 보따 근ᅵ 나 되는 책들을 받 아안고 가슴을 울렁거 
51 더그 교과 서들을 하 나하나 펄처보 았다. 그런데 



《국어 독본: >7 이라고 쓴 일본 말책이 었다. ― ― ―」^ 

^본 제^ 주 희—차― 들-은 : 우^11 [족을 <g-e^>si-7i 위하여 일본말 사용 을 -gfe 흖 v 
였다. 강점 첫 시기에 벌써 그들은 관 공서와 재 판소， 학교 들에서 쓰는 공 용어는 일 
본어로 한다는 것을 선 포하고 조 선말을 못쓰게 하 였다. ― I 

^는 외할 야허 지에게 일본 말책을 왜 국어책 이라고 하 는가고 ^rJr = 

g 외할아 버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숨만 쉬 었다. i 
^는 손칼 독본》 이라는 글 자들가 운테서 나라 국자를 흔적 l^i^fg 
버 ^ 고그자 ^ 에 날일 자를^ 넣 었다. ^국 어독본 >이 순 식간에 ^일 어독본 > 으로 
되어버 렸다. 일본의 등화 정책에 엇서 고싶은 저항심 51 가 나로 하여금 그런 용단을 

내 러― 겨 r5Mg . ~ 1 ᅳ ^^^^^^^^M 
= 창퍽 학교에 더칠간 다녀 보니 교실 이 나 길 거 5ᅵ 나 놀이 터 에 서 일 본말을 하는 아이 
들이 더 러보이 었다. 어떤 아 이들은 다른 아이 들에게 일 본말을 배워주 기까지 하였 
다. 그것을 부 끄럽게 여 기거나 탓하는 아 이들이 별로 없 었다. 나라가 망해버 렸으니 

조 선말도 영영 없어 지는! 으로 생 각하는 모 양 이 ; gg, - ― ᅵ 

ᅳ 나는 일 본말을 익히 느라고 애쓰고 아 이들을 볼 때마다 조션 사람은 응당 조선말 

m 해 야 한 다고정 I 굴 회ᅳ ᅭ: ― —― 1： i 



― 내가 팔도 구에서 조국에 나와 칠골에 간 그날 동 ^ 사 람들은 시국이 야기를 들으 
려고 우 근ᅵ 외 가집에 모여 왔다가 만 주에서 몇 해 동안 살 았으면 중 국말을 잘 하겠는 
테 한번 들어 보자고 나에게 청을 하 였다. 창 덕학교 아 이들도 중 국말을 배워 달라고 



자꾸 성화를 먹이 었다. 그러나 나는 좋은 제 나라 말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남의 나 

라 말을 하겠 는가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매 번거절 하군하 였다. 쵸 — r ᅭ^ 
= 내가 조국에 나와서 중국 말을해 본것은 e 한번뿐 이었다 
J 하루는 들패외 삼촌이 나더^ 성안 구경을 가자고 하 였다. 일에 몰려서 좀처럼 구 
경이 라고는 다니지 않는 분이 었지만 그날은 나를 위해 모처럼 통 시간을 냈다. 네가 

오래 간만에 고 향으로 돌아 왔는테 오늘은 나하고 같이 나가 점 심이나 한끼 먹 XKH 

더 ill ，리 고 평 양성 안으로 ^ ― " 



-어 갔다. 



우 e ᅵ는 시내를 한 바쿠ᅵ 돌 고나서 점심을 먹으려 

zui 서 평양에 있는 중국요 ^점에 들^ 었다. 지금의 
봉화산 여관이 자 5 ᅵ잡고 있은 일 대에는 그 당시 중 



국요 el 점들이 많 았다. === 
ᅮ ^ 요 근ᅵ 점주 인들은 매 상고를 올^ 려고 문밖 에까지 
나와 《어서 오 시오. >， 《어서 오 시오. > 하면서 친 
절하게 손 님들을 맞 아들이 었다. 그들은 돈을 벌려 
고 경쟁 적으로 손 님들을 HS#W = ^ 

=2 우^ 가 들어간 요^ 점 주인은 서투른 조선말 

무슨 음식을 잡숫겠 는가고 물 ^ 6fci -^^1 



나는 주인이 알 아듣기 쉽게 중 국말로 호떡 

룻달라 S 하였 다^ ' T 」 ᅵ— ， L_ 




_ 주인은 눈이 등 그래서 나를 처다 보더니 흑시 중 

국 학생이 아 닌가고 물 었 다.^ ^ ^ 



： 나는 중국 학생은 아닌테 몇 해 등안 만주에 가서 
산 퍽으로 그 력처력 중 국말을 좀 한다고 하면서 중 





비운이 드리운 나라 



에서 살다가 온 학생을 만나니 조국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눈 물까지 xiom 

그 e ᅵ고는 호떡과 합 77] ᅵ 청 하지도 않은 음 식까지 식탁에 차 려놓고 많이 들라고 하 ^ 
였다. 우 근 ᅵ는 사양하 다못해 주인이 차 려놓은 음식을 다 먹 었다. 식사를 끝낸 다음 
음 삭값을 치르려 고돈을 1| 놓 았더니 주인은 호떡 값조차 받지 않았 츠 ^그 ： 
외 삼촌은 집으로 돌아 오면서 오늘은 내가 한 혁내려 고너를 성 안으로 테 5ᅵ 고 갔 
는테 도 근 ᅵ어 네 퍽을입 었구나 하면서 크게 웃 었다. 이 소문이 외 삼촌을 통해 동네 

l^w 는 희 망대로 강양욱 션생이 담임한 학급에 편입되 었다. 

내가 칠골에 간것은 강양욱 선생이 승실 학교를 중 퇴하고 창퍽 
학교에 취 직한지 일마 안되는 때 였다. 선생은 학비를 델 수 « I 

학교를 그만두 었다고 하면서 못내 아쉬 워 하 a 다. ᅵ ᅩ — ᅭ ᅳ l " 

가난이 오죽 심했으 부인 (송석 정) 함지 리 고 힌 

동안 친정에 가 있었겠 는가. 부인의 부 g 이 테 가 인퍽이 모 AkH ； 

조강 지처는 되지 못할 지언정 가난에 진처 e ᅵ가 나서 지 아비를 버 
^ 다니 그게 될말이 니:， 조선사 람치고 그만큼 가 난하지 않은 집이 — ― 
몇 집이 1+ 된다데 4， 그래， 시집을 가면 금 방석에 앉아서 꿀물에 ^= 
옥밥 이라도 말 s 먹을줄 알았데 4， 일언 이폐지 당장 돌아가 A^^^ 
사죄 하라고 엄 하게 질 책 하여 부인 을시집 으로 돌려 보냈 다고 하니 ： ᅳ - 

| 강양^ 생 의 71균 가 어 느 ^트^ 가 명 ^ n 도 g a 

^ ^ ^ qj^pi a 《 숙천 아지미 > 라고 불 렀다지 부인의 고향이 평안남 도^^^^ 

Ti * ^%gi n ^iT4.iia-7ra 《 숙천훼 ^는 매번 비지 밥 그 비 지밥이 휸― _ 

\ mjM ^ ^방 직후 나는 강양욱 선생의 생일을 축 하하러 갔다가 부인과 합께 창퍽 학교시 소 

― g 를 JIB ■ mAL] 

r ^ 노' < 산]^^ 는지금도8^훼서 사 모님이 해 주시던 비지밥 생각을 ^높합 니다. 

= j nf^a 을 ®M ᄈ^ 었는지 모릅 니다. 20 여 년등안 티 "향살 이 를 하 느라고 ^ᅳ 

"^3f^t ᅳ 했는데 1 오늘 — e 그 인표를 받아 십 ― ᅴᅳ I 

. a^iSi^ma ^"자 부인은 《가난 때문에 쌀밥 한끼 변변히 대접 못하고 비지밥 ᅳᅳ 

—― 〔 만 해^ 데 ^！^고 만 하시니 도^ 어 몸 ffu^sl 겠습 니다. 비 지밥이 맛 " 
했 ^"^¥^^1^1 니까. >라고 # 면서 눈물을 ^었 다. 그 근ᅵ 고는 창퍽학 "ᅳ ^ 

ᄑ g^aaajj ᅣ & 군님 대 a— 히 해드 린다고 하면서 손수 지은 음 식들을 ^ 

X } 려 주었 ^1 I ^= 

= 어느 해인가 그 부인이 내 생일을 축 하한다 ^| £백^5^： 자작 슬까지 보 = 

: - ： 내주 었다. 《 백화주 >^^ᅳ} 지 꽃 h 로 만든 슬이라 ^ ^^i」r . 1 

— ZI 운 치있는 이름 때문에 유다른 호 기심을 느 끼면서 도나는 가법게 잔을 들 X ᅵ . = 

tKtaas 먹어 보지빠 s 늘 시. 장기와 짜—" ^—ᅳ 부^% ^날이 눈 

^^^5 앞에 삼 삼해서 좀처럼 잔을 들 어올릴 수가 없 었다. 느 ■ 

A 나라 9f 는 민족 g 슬 g# 에— 사무풋 ᅵ도록 체험돌 ᅵ 타에 게는 쒜는 한대의 

기의 Cjt 9L 삭의 곡식이 이전 as: 몇 ra^^ 총 aat 보였 데다 

r::::: 그 가 강양욱 선생이 학생 들에게 민족 의식을 부 e 히 취하였 으므로 나는 가정 에서나 학 

^^들 교 에서나 일상 적으로 애 국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 었다. 그때 선생은 학생 들에게 ^= 

— ᅵ : : 애국심 을곯^ 원 #1 나 수 학여행 같은 것을 존직 희^} 다. ᅳ '「 ―， 
' - ^^-^-^l^yxi 일들 ■ ᅵ서도 황해도 ^ 방! 슷^^ nn ^-e^- ^ P^- 

= 해방 후 강양욱 선생은 최고 인민의 상임 위원회 서 그1 장 St^Sfe^ 주학 H 로 일하 ~ 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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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서 나와 사업상 접촉할 기회가 많 았는테 우 el 는 창 퍽학교 시절의 수학 여행에 대 
하여， 우^ 가 본 정 방산의 성 불사와 남 문루에 대하여 감 회깊이 회 상하군 하 였다. ― 

창 퍽학교 시절의 추억가 운테서 또 하나 잊 혀 지지않 는것은 강양욱 선생의 창가수 ^ 

업 이다. 창가 시간은 우^ 가 제일 기대를 가지고 기다^ 는 인기 시간의 하나 였다. ᅳ 

션생은 전문 가들을 무색케 할만한 희한한 고음 성대를 가지고 있 었다. 그런 성대 
를 가지고 선생이 《전 S 가》 나 《소 년애 국가》 와 같은 노래 를부를 때면온 교실 

이― 숨을 K 고 그^ 래 룰감상 하군하 였다. ； 

^^이 켜보면 선생이 배워준 창가의 선 율들이 우라 g:7}^oj of 국 적^! 쳤 삐 
이 부어주 었다고 생각 된다. 나는 그 후 항 일무장 투쟁을 하 면서도 창 퍽학교 시절에 
배운 노래를 종종 부르군 하 였다. 그 시절에 배운 노 래들은 지금도 가사와 선율이 

그대로 n^aa a 리 속에 남아 있다. [ ^= 
^에 돌아 와보니 사 람들은 이 전보다 더어렵 게살고 9ja^— 

그 해 T?FC|: 봄쩌ᄈ 정 지작 a 면 끅 zts 의: 아 이들은 학교에 나오 xcsei ᄑ^ § 
농 사일이 바쁜 테다가 농량이 떨어져 물구지 ，넁이 ，메싹 같은 것 을캐여 끼니보 a 을 
해야 했다. 장 날이면 나물을 팔아 식량을 사려고 시내에 나가는 아 이들도 있었고 부 
모들을 도와 집에서 어린 등 생들을 봐주는 아 이들도 있 었다. 가난한 집 아 이들은 점 
심밥을 싸도 조나 수수， 피로 지은 밥을 싸 가지고 다니 었다. 그 나마도 없어서 점심 

을 § 짜가지 고 오는 oTS^p ^} agn, — 드 ^ ^ 

■ l ^feffig 대혜는 집 정이 곤^ oj 어 ^ 다 니는 아 이들이 수두 룩하였 
다. 가난 때문에 학교문 앞에도 못 가보고 집에 파묻 혀있는 아 이들을 볼때면 불쌍해 

그 ^는 그런 아 이들을 생 각하여 방학 때 만 경대에 가서 야학을 열 었다. 그 야 학방에 
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 이들을 다 불^ 다놓고 글을 배워주 었다. 처 음에는 1 학년용 
《조 션어 독본》 을 가지고 우^ 글부터 시작하 였다. 그 러다가 학 과목을 늘여 역사， 
지 끗 ᅵ， 산수， 노래도 배워주 었다. 내 일 생에서 처 음으로 되는 소박한 계몽활 동이었 

■;Wf ᅳ * ᅳ "-- - " ᅳ . _ ― ᅵ" 

T 나는 등 무들과 함께 성안에 자주 드나 들면서 평양시 민들의 생활 형편도 만 경대나 



비운이 드리운 나라 



= 자 람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디어 반 = ―ᅵ：」: - ᅳ ? 

평양 의인구 10^^^ 펴고 살아가 는것은 일마안 되는일 본사람 § 과미국 ^= 
^ 사람 들뿐이 었다. 미국사 람들이 평 양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신양 g 일대에 를 고앉아 ^= 
■ 호의 호식을 하 였다면 일본사 람들은 평 양에서 제일 번화한 본정과 황금정 일대에 자 

ᅵ: 기네 거 주지역 을만들 어놓고 풍청거 ^ 었다. ^ 
ᅳᅳ드 미국사 람들이 사는 《양 촌》 이나 일본 인거주 지역에 벽 돌집이 늘 어나고 상점들 
늘 어나고 에 배당이 늘어 났지만 보통강 일대나 S 대거 g 같은 곳에는 빈 민촌이 

늘어 났다. ： EE:E 드] 1 

^= 지금 S 보통강 기슭에 천^ 마거 2C 경흥거 ^，봉 화거^ 와같은 현대적 인거^ 들 

Q1 들 o^fji 인민문 화궁 ^ 육관， ，관， 창 광원， 초고층 아파， 같은 큼 _ ᅳ 

^^직 큼 g 한 건 물들이 솟아나 옛 모습을 찾을 ！ 21 없지만 내가 창퍽 학교에 다니던 그 

z 때만 해도거 기 에 는거적 문을 해 팥： ilflSkS so} 지 붕을 a 은삐 gpi 올 망졸망 

*； _ 내 가— "^gg 로 ^ 아^ 그해는 평양 지방에 전염 jzzp^x ᅵ: 어 ᅮ g^v 모 a 고 

을겪고 9i^. 설상가 상으로 흥수의 피해 를입어 온도 시가형 용하기 aia 우 = 

〜 낼 ie - 당하 였다. ^동아 일보: >는 그 해 흥수로 인한 참상을 전 하면서 평 양시내 총호 
s 수 a 하는 1 만여 호의^ se 이 물어 고큘였 다. ^ ^ᄃ 
1 ： — H 힌 보 통강광 장뒤에 세 계에서 제일 큰 105 층짜^ 유경호 a 이 일 어서고 있는테 ᅮ크 
_ , . l 자리어 w ^의 할어된 지 ， 할 5f ^이 옛날에 i^H4 

운 생 활을 하였 „ 는지 췌 들은 상ᄒ^ 못할 것^. ^ J S 
-나는 그때 이런 현실을 체험 하면서 근 로하는 인민이 잘 살수 있는 사회를 같망하 ^= 

a 었고 일본 제국추 희침락 자들과 지주， 자본 가들을 더욱 증 오하게 되었다 ■ ^= 
T a 창퍽 학교에 다닐 때 일 본에서 간또대 지진이 일어 났다. 그 지진에 대한 
^ # 칠골 에까지 날아와 학 생들의 분노를 촉발시 켰다. 지진을 계기로 조선사 람들이 ^ 
= 폭등을 일 으키려 한다는 당치 않은 구실을 조작해 가지고 일본의 극 우익분 자들이 군 ^= 

ᅳ ifl 를 내몰아 조선동 포들을 수천 명이나 학살하 였다는 것이 었다. 그 사건이 나에게 

^=네 조 m ^ 꾸뻐 u ― ^= 
죠 소문 을듣고 일본이 입으 로는^ 일시동 인> 이나^ 일선융 화>를 부르짖 

= 고 있지만 실 지로는 조선사 람들을 a 승 만큼도 여기지 않 는다는 것을 더욱 심각하 t ᅳ 

n uwiin win, ― 

s 부 ^는 § ^MmWmijm^ 자전 ^g^^^^^ ^ ltfwih^ | 

^^^^^E^ 을^ il^L 길^ 어 놓으면 어떤자 전거든 지영낙 없이타 ^ - 

그긔 P1 어 가 터 지 군하 였다. 」 ^= 

- 일 제 를 증 오하고 조국을 사 랑하는 사상 aas^^/j^^g 악유 a <iA?i>' 

에도 반영되 었다. 옴악 열세 1》은 13 명의 학생 에 올라 도래를 ^ 1 누-^ 

Z z 르더 마 분지로 만든 열세 개도의 지도를 붙여 조선 지도를 만드는 춤 이다. ᅳ = 

^^^S9^m 가을철 운등회 때ᅳ 이 음악 유희 를 무대 에 올렸 도^^ }가 운 — = 
^= 동장에 나타나 당장 걷어^ 우라고 야단을 ^다. 자 그마한 운 등희를 하나 열려고 해 

^= 도 관의 g 승인 •lofoKsf 고 설 사 승？ il 17 받^ 타고— 해도 순시 "의 ^ 회가 =^ 

있어 $ 하던 세월이 9i ^~ ^^^^^r^ ― 

―— — ― 나는 강양욱 선생을 찾아가 자기 나라의 산천을 사 랑하더 노 래하고 춤추는 거 or-^= 
무슨 질 「 못 인가， 놈^ 뭐라고 하든지 공 9^ᅵ^£} 자고 하였 d^-*-^ 

^^^^^^ ^ 다튼 교 원들과 함께 순 4 의 부당한 처사를 규휸 §고 《^ 세집》 의 ^3 

공연을 계속 하도록 하 ^ ^ ^^^^^^^^ 

^= 우 와같은 소학생 들도이 처럼강 한애국 정신， SH^S^ta 고 으니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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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" 록강의 노래》 



이 야： ：헉 말 퇘 —풋 a: 하겠 는가 ᅩᅳᅳ ᅳ - s: 

내가 조국에 나온 그 해여름 평양 에서는 양 말공장 노동 자들의 총 파업이 있 었다. 

tffl 신문들 이 G] 차 건 을 크게 보도하 였다. = 

나는 그 소식을 들 으면서 일본이 비록 기 만적인 《문화 통치》 에 매팥^ 고 있지 

만 조 만간에 3.1 인민봉 기보다 더 큰 반항에 부 딪치게 될 것 이라는 생각을 하 였다. 

나는 이 S 게 두 해를 보 내다가 창 퍽학교 졸업을 몇 팥 앞둔 어느 날 외할아 버지로 
부터 아 버지가 또다시 일제 경찰에 체포되 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 었다. 하늘 
이무너 져내 g 는것 같 았다. 나는 무서 운 분노와 적 1 mi I 
다. 칠골 에서도 만경대 에서도 어 른들은 사색이 되어 내 일굴만 지 

켜쁘 다; = y ^^^^g 
나는 아 버지의 원쑤， 우^ 일가의 원쑤， 조선 민족의 원쑤를 갚 
기 위하여 사생결 ^ 을 해야 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떠날 차비를 하 

^ ' ᅳ: 다ᅳ *■ J i ᅳ ᅳ ᅵ 'ᅵᅵ 야예 ., ^ 



내가 팔 도구를 가 겠다고 하자 외가집 에서는 가도 졸 업이나 한 
다음에 가라고 하 였 다. 만 경대의 할아 버지도 이모 저모로 설복하 
였다. 몇 달만 지나면 학교도 졸 업하고 날씨도 따 뜻해질 터인데 

— fl: 를 기다려 떠 나도록 ― ― 츼 - 




나는 그 S 게 할 수 없 었다. 아버 지한테 불행이 닥처 왔는테 내가 

어떻게 여기서 편안히 앉아공 부를할 수있겠 는가， 하 루라도 1푠ᅵ 

가서 어린등 생들을 데 ^ 고 고생 하는 어 머니를 도 와드려 야 한다， ― 

내 이제 아무테 간들 피 값이야 못하겠 는가고 생각하 였다. ： ：：; — —r: ― 
^ 할아 버지는 내 마음을 돌려 세우기 힘 들다는 것을 깨닫자 태도를 바꾸어 내결심 
대로 하 라면서 아 버지가 영어 의몸이 되 었으니 이제는 네가 나설 차 례라고 하 였다. 
^ 다음날 나는 집안어 른들의 전송을 받 으면서 고향을 떠 났다. 그날은 할아 버지， 할 
§ 니도 울고 삼촌도 ^^fe 집안이 다 유 에 씌 ―— 



창 덕학교 시절의 
친우 강윤범 



ᅮ 나를 바래 우려고 평 양역에 나왔던 작은 외삼촌 (강 창석) 도 몹시 울었고 칠 골에서 

학 a 를: a 이 tsS 던 i 「윤 범이도 ^ nr= - i - ^= 



창 퍽학교 시절의 등창 생들가 운데서 제일 가까운 동무가 바로 강 윤범이 었다. 그도 
배짱이 맞는 등무가 없 다나니 나한테 늘 놀^ 오군 하 였다. 우 근ᅵ 는 뿌르르 하면 같이 

'Liu 가^ 6mn, 

^ra^F 푀날 서퀸 아^ 삐 강 윤범은 나에게 s 주 §5r$r! 헛 hM? — 한 s 좋 
주 었다. 너와 해 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 겠기에 서 운해서 몇 자 적 었으니 차칸 
에 올라가 뜯어 보라고 하 였다. 나는 그의 말대로 차가 떠난 후 봉투를 뜯 어보았 다. 

봉^ 에는 짤막한 편 X； 피^ ¥ᅩ3 원이 들어있 었^^ ᅩ ᅳ ，ᅵ 



ᅳ 그때 그 편지와 돈을 보고 내가 일마나 감동되 었는지 모 른다. 등무를 생 각하는 마 
음이 크지 않 고서는 그런 인사를 차릴 수가 없다. 그때 형 편에서 어린 나이에 돈 3 

원을 마련 한다는 것이 a 한 일이 아니 었다. 아 버지의 원쑤를 갚 는다고 막상 떠나기 

는 하 였으나 사실 나 한테는 그때뚀 ᅣ# 문제였 다.^ ^ ^ ᅳ 



_ 강윤 범이가 나를 궁색한 처 지에서 구 원해준 젬이 다. 그도 그 돈을 구 하기가 무척 
뻐 근했던 모양 이다. 해방이 되자 그가 나를 찾아 왔기에 내가 첫 인사로 돈을 받고 고 

마왔던 20 년 전의 이 야기를 하니 자기도 그때 그 돈을 힘들게 구했 노라고 실 토하였 
다. 정말 부 자들의 백만 금에도 비길 수 없는 돈이 었다. 그 돈 3 원에 실 려있는 순결 
하고도 아 름다운 우정의 무게를 무 엇으로 다 해아릴 수있겠 는가. 돈 에서는 우정이 
생기지 않지만 우정만 있으면 없던 돈도 생기고 별의별 것을 다 얻ᅮ ᅳ 



있다. 



강 윤범은 그때 나보고 장군은 산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투쟁 했지만 자기는 별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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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일이 없다고 말하 였다. 그래서 나는 이 제부터 힘을 합처 새 나라를 건설해 보자고 
하 였다. 나는 강윤 범에게 지금 건국사 업에서 제일 걸 e ᅵ고 있은 문제가 간부 부족인 
테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한 부분 맡 아주지 않겠 는가고 하 였다. 그는 선뜻 응 해나섰 

다. 일마 후 그가 조 촌에다 학교를 하나 세우고 그 이름을 지어 팥라고 하기에 내가 
삼 흥중학 교라는 이름을 달아주 었다. 삼 흥이란 지， 퍽， 체 세 가지가 다 흥 한다는 뜻 
으로서 깊은 지식과 고상한 도퍽 품성과 건장한 체력을 다 갖 춘다는 것 이다. 
강 윤범은 그 후 종 합대학 건설을 책 임지고 일을 잘하 였다. 지금은 대학 하나를 건 




설하는 것이 그닥 큰 문 제로도 되지 않지만 그때는 자금도 없고 건설기 능자도 없어 
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 었다. 그는 일 하다가 걸린 것이 있으면 나를 찾 아왔고 
우 ^ 집에서 같이 자면서 제 기되는 문 제들을 밤 새도록 의 논하군 ^ygj = 

강 윤범은 나를 광복의 길로 전 송해준 9J 지 못할 등 지였고 친우 였다. 나는 지금도 
그날 평양 역에서 눈물을 머금고 나를 바 래주던 강 윤범의 모습을 9J 지 않고 있다. ：그 

성주， 너와 히ᅵ어 지자니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 구나. 이제 해 어지면 언제 또 만나 
게 될가? 우 3 서로 만 근ᅵ 밖에 있어도 9J 지 말고 창 퍽학교 시절을 생각 하자. 내 고향 

을 : 생 캭하： a 대 쑈 ^ 라를 생 각하자 ■ m 
그때 그가 준 쪽지 에 는이런 내 용의 글이 적 혀 aaa. ^그 
나는 이런 우정과 의 e ᅵ에 고 무되어 또다시 험한 고 개들을 뇜고 또 뇜 었다. 만경대 
를 떠나 열 사흘패 되는 날 처 벽에는 포평에 도착하 였다. 나는 나 루터에 다달은 다음 
에도 인차 압 록강을 건느지 못하고 강 뚝에서 서 성거^ 었다. 팔 도구로 건너 가자니 
지나온 조국 산천이 자꾸만 발목을 잡 아당기 었다. 은 ᅳ _ = 
내가 고향을 떠날 때 사립문 밖까지 따라나 오면서 내 손을 쓸어주 고옷깃 을여더 
고 눈 보라를 걱정 해주더 눈물짓 던 할머 니 ， 할아버 지 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 
올라 발 걸음을 옮길 수가 없 었다. 이제 뚝을 넘고 강만 건느면 눈물이 마구 쏟아져 

L KU /iL'hU Vn> M ,베1 

찬 바람이 불어 대는두 나라 지 경에서 신 음하는 조국 산천을 돌 아보니 사 랑하는 

고향 으로， 고향 집으로 다시 달 려가고 싶은 충등을 억제 aA:s ^Lj ^ = 

조 국에서 보낸 세월은 비록 두 해밖에 안되 었으나 그 기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우 

：가장 귀중한 체험은 우^ 인민이 어떤 인민 인가를 깊이 이 해하게 된 것이 었다. 우 
51 인민은 소 박하고 근면하 면서도 용 감하고 강의한 인민이 었다. 어떤 곤란과 시련 
에도 굴하지 않는 억센 인민， 에절이 바르고 인정이 풍부하 면서도 불의에 대 해서는 
단 호하고 비타 협적인 인민이 었다. 민족개 량주의 자들은 연 정회의 간판을 가지고 반 
동적인 《자 치》 운동을 벌이고 있 었으나 노 동자와 농민， 청년학 생들을 포함한 광 
범한 인민 대중은 피를 흘^ 면서 일 본제국 주의에 저 항하고 있 었다. 나는 그들의 모 
습에서 그 어떤 힘으로 ^도 손시킬 수 없는 민족의 존엄과 강 철같은 독립 의지를 
뜨겁게 감수하 였다. 그 e ᅵ고 그 때부터 우 51 인민을 세 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이라고 
생각하 였으더 이런 인민을 잘 조 직등원 한다면 일 마든지 나라를 찾을 수 있으^ 라 

^Hi^SgFqgTOi ― ᅳ - ᅳ—— ― 

i! 나는 《문화 통치》 의 간판 뒤에서 나날이 늘 어나는 군대와 경찰과 감 옥들을 보면 

서， 우 51 조국의 재부를 끊 임없이 약탈 해가는 화 차들과 화물 선들을 보면서 일제야 

말로 우 el 인민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가장 흥악한 교살 자이더 우 51 인 민에게 참을 

수없는 가난과 굶 주팀을 강 요하는 악독한 착 취자， 약탈 자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

™_h , - 

조국의 숨 막히는 현실은 나로 하여금 조션 민족은 오직 투쟁을 통 해서만 일제를 

몰 아내고 독립된 조 국에서 행 복하게 살수 있다는 신^ 을 더욱 굳건히 품게 해주었 

니 _ ^= 

조국을 한시바 B 비 되찾고 그 모든것 을영원 히우^ 의것， 조선의 것으로 만 들고싶 

은 «Mal 과길 의 가슈 녜 be T , 

쏘나는 경 찰들의 눈을 피하여 포평 나루터 아래 쪽으로 좀더 내려가 여울 목에서 압 
록강일 음판에 발 걸음을 무겁게 내디디 였다. 폭이 백자도 되나 마나한 그 강만 건느 r 

면 팔 도구시 가이고 그 강안거 ^에 우^ 집이 있 었다. 그러나 나는 강건너 쪽으로 발 

을 옮 겨놓을 수가 없 었다. 조국을 하 직하면 언제 다시 이 강을 건너보 겠는가 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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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이 들 었다. 



나는 돌 아서서 강 뚝우에 나 딩구는 조 약돌을 하나 집 어들고 손 바닥에 감 싸쥐였 



다. 



조국의 표적이 



LJ 스 있고 조국을 추억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라면 무엇 이든지 가지 



S 톡강의 노래 



4^1 




새 

■ ^！: Cm Chi A L Fp #j 



«d - "d 



이 1 * 1 jl b\ q 



*l 후― Jl 시탸 -1 아가— p| p> 



.날 압록 강가에 서 나는 참으로 고 
통 스러운 심 5 ᅵ적 체험을 하 였다. 그 
날의 그 체험이 가 슴속에 지 울수없 
는 상처를 남 기였기 때문에 나는 조 
국에 개션한 후 국 내애국 자들이 나를 
환 영하여 차린 연 회석상 에서도 압록 
강을 건 늘때의 이 야기를 먼처 하였 

""ᅵ = 

「—나 는 입 속으로 그 누 군가가 지은 

《압 록강의 노래》 를 부르더 천천히 
강건너 쪽으로 발 걸음을 옮기 였다. ~ 

일천구 백십구 년 삼월 일일은 
이 내몸이 압 록강을 건 1 d 날일세 

이 이날은 돌아 오리 
내 목적을 이루 고서야 돌아 가리라 



^합촉 ^의 * 아 i 국산 편아 

죽어로 ^시 이 있어 

A «4다홀 * ^서아 **> 



압 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 산천아 

ᅳᅳᅳ 고향 땅에 돌아갈 날 과연 언젤가 
죽어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

내 4 라를 찾 고서야 돌아 가리라 



나 _설— 을ᅳ 과：섬ᅵ학을― 안고 조국 산천을 몇 번이고 돌아보 았다. ᅳᅵ . ：싀 = 
조 선아， 조 선아， 나는 너를 떠 난다. 너를 떨어 처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 이지만 
너를 찾 으려고 압 록강을 건 는다. 압 록강만 건느면 남의 나라 땅 이다. 그러나 남의 

땅에 간들 내너를 9i 을소 나. 조 선아， 나를 기다려 다오. ： ： ᅩ ； 

이런 생각을 하 다가는 다시 《압 록강의 노래 >를 불 렀다. 

나는 그 노래를 부 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 을가， 내가 자 라나고 
선조의 무펌이 9J 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 제일가 하고 생각하 였다. 이 
런 생각을 하니 어린 마 음에도 비감을 금할 수 없 었다.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 

실을 눈앞에 그 려보더 조션이 독 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 아오지 않으 5 ᅵ라는 비장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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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천 《혁 명의 천 리길》 사 적지- 기관차 와객차 




《광 복의 천 리길》 A ᅡ적 지- 



헌시비 《법정 나루여 길이 전 하라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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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나의 에 H 니 



내가 팔 도구거 51 에 들 어섰을 때 는이미 날이 저 




뒤 



-1 였다. 천^ 를 걸 으면서 내내 불안에 조이던 마 
음이 집앞에 다닫자 몹시 긴장되 었다. 



: - 그런테 어 머니의 표정은 뜻 밖에도 퍼그나 여유 
착하였 다. 어머 니ᅮ ^ᅳ^ ^로 나룰^ % 
등 켜안고 나는 한번도 그 S 게 못해 봤는테 너는 혼 
^ 자서 천^ 길을 갔다 돌아왔 구나， 사내가 다르긴 다 



■ 



나는 고향 소식을 간단히 말 씀드^ 고나서 아버지 

r 는 어떻게 되었 는가고 물 었다. 어 머니는 목소 ^ 를 

i 낮추어 무사 하다고 대답하 였다. 다른 말씀은 없었 



LI| ᅳ- - ：： , ᅳ슷 J 

나는 어 머니의 기색을 보아 아 버지가 급한 고비 

는 모면하 였지만 여전히 위험이 뒤 따르더 그 때문 
에 주변의 눈과 귀룰 몹시 조심 한다는 것을 눈치챘 

다. ― - ：ᅳ ᅳ g " ：― . ᅳ ― 1 



어머니 강반석 



나는 만경 대에서 떠날 때 받은 노자를 아꺼 사가 



지고온 과자를 동생 들한테 안겨 주고는 온밤 가 족들과 합께 쌓이 고쌓인 회포」 

jjin if : ar i M i ^n = 



그런테 어 머니는 처 넉밥을 한 상 차려 주고는 나보고 여기는 놈들의 감시가 심하 



니 인차 집을 떠 나라고 하 였다. 아 버지가 있는 곳도 안 대주고 아 버지는 무사히 갔는 
테 너도 가야 겠다고 하 였다. 평소에 그 렇게도 부 드럽고 인 자하던 어 머니가 그때만 
은 내 의 향이나 심정 같은 것은 안 중에도 두지 않고 엄동 설한에 천 51 길을 걸 어온， 

그것도 2 년만에 만 나보는 자식을 하 루밤도 재우지 않고 그날 밤으로 또 떠 나라고 하 

는 것이 었다. 나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펌펌히 서 9J 었다. 등생 들까지 데 ^ 

피 f%i 니^^ 말씀에 겨우 어머나 떻게 하겠 는가고 ima:. = 

E 《 나^4획 다에 간 삼촌， ᅭ " 



기다 린다. 삼촌이 돌 아오면 여기 세 간들을 정 el 하고 



디 

ᄀ i 



S 리를 해야 겠다. i+S ，이나 빨리 떠나가 거라. ： 

=7 어머 C ᅵ의 1 말 #a ᅵ， 었 ― ᅳ ^= 



어머니 는임강 노 경두네 집에 가되 아무도 몰래 조용히 떠나야 한다고 당 부하고 



나서 송십 장에게 발구 부탁을 하 였다. 



ᅳ송 십장은 부탁을 선선히 들어주 었다. 본 명은송 병철이 었는데 십장 들처럼 우쭐 a 
거^ 는 버룻이 있다고 하여 팔 도구사 람들은 이 름대신 그를 송십장 이라고 불 렀다. 
― 우 e ᅵ는 이 송 십장의 도 움으로 발구를 타고 팔 도구를 떠나 임 강으로 가게 되 었다. 
^ 내가 일평생 혁명을 하면서 이별도 수많이 해보고 상봉도 수없이 겪어보 았지만 

이런 특이한 경 우는^ ：한 번밖에 ^« 해보지 못하 였다. - - 

^ 만 경대에 서부터 근 보름등 안이나 걸어와 여장을 풀 어보지 못한 채 그날 밤으로 

can 길을 떠나면 Anasa^r 에대 해ᅳ s 은생각 을하였 다.— ― —ᅳ ᅭ 그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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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나의 어머니 



우 끗 ᅵ어 머니는 성격이 부 드럽고 온화하 였다. 아 버지는 혁 명하는 사람 으로서 성 ^ 
격이 강 의하고 엄한 분이었 으므로 따뜻한 사랑은 내가 어머니 에게서 더 많이 받았 

m ᅳ큼 ᅳ = ^^^^^^^^^^^^^^^e 트 

내 가 2!^0| 조 국으로 공부를 떠ᅥ게 ^ 을 ti 그피 도나를 ^ 놓기 힘들어 - 

만 경대의 할 머니가 우^ 아 버지를 범보다 더 무서운 사람 이라고 말씀하 였지만 —— 

그런 아 버지가 S 에 있으니 어떻게 하지 못 했으나 실상 그때 나는 말없는 어 머니의 ，ᅳ 



성 품으로 보아 내가 아들이 아니라 하 더라도 열네 살 나는 아이가 천 5ᅵ 길 을걸어 
집 앞에서 날이 처물 었다면 억지 로라도 끝 어들여 따뜻이 먹 여주고 재워줄 어 머니였 



ᅳ 어느 해 봄날 강건너 후창 땅에서 왼다^ 와 목 펄미에 종처가 생겨서 중태에 빠진 
아이가 자기 큰 아버지 등에 업혀 우 5ᅵ 집으로 온 적이 있 었다. 부 모들이 가정 불화로 

어 분에 큰아버 에 혈^ 4 는 tf^g^a} 이―였 il ， ， 

아 버지가 진찰을 끝내고 어머 니에게 이 아이는 다 5 ᅵ를 수 술하게 되면 걸 어다니 
지 못하 겠는데 치 료기간 우 ^ 집에 있게 해야 겠다고 말 씀하자 어머 니는더 이를데 
가 있겠느 나고 하면서 한 마디로 응하 였다. 수슬 후 매일 한 번씩 꿀에다 밀 가루와 



중조를 반 죽하여 아이의 종처에 불이군 하 였는데 그 때마다 어 머니는 아버지 
와 약을 붙이는 시중을 하 였으더 어지^ 운 상처를 다루 면서도 일굴색 한번 달 51 하 

지 않^ 다. = - 」_~ 트 



이 5 게 여^ 날 지성을 다한 끝에 병이 나아서 아이는 집으로 돌 아가게 되 었다. 

때 아이를 데리^ 왔던 그의 큰아 버지가 1S 짜리 돈 한 장을 아버 지에게 드 51 




면서 《치 료비를 계산 한다면 몇백 냥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습 니다만 없는 살 림이라 



마 음뿐입 니다. 그처 치료 비라고 생각 하시고 션생님 ，이 돈으로 약주 나…》 하고는 

옆에서 ^^^^ 



광경을 지켜 보던어 머니는 ^없이 사는 분 들에게 치 료비라 니요. 그건 
당치 않은 말씀이 웨다. 나는 앓는 애를더 잘 먹이지 못한 게 오히려 마음 한 구석에 

M 내 려가지 않습니 다.^ 하 였다. — ^J.^,^ -」 - =d 



= 



그래도 아이의 큰아 버지는 막무 가내로 그 돈을 받아 달라고 간청하 였다. 잘 사는 



사람이 그 런청을 한다면 몰라도 산에 가서 솔검불 같은 것이나 긁어다 팔아 가지고 
치 료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돈 1 원을 가지고 와서 받아 달라고 하니 우 51 

부모 님들도 난^ 해지 j^ ^^jaiteFrh 프 tm ^ ；1 ^= 
아 버지가 어 머니를 돌 아보더 정녕 우 5i 가 받지 않으면 남의 성의를 무 시하는 것 



이니 어떻게 하겠느 나고 하면서 딱 해하자 어 머니는 《진 정이야 받 아야지 요.》 하고 
는 그 걸 음으로 거^ 에 나가 당목 다섯 자를 끊어 가지고 돌아와 그 아 이에게 주면서 
e 오도 멀지 않 았는테 집에 가 거들랑 옷을 해 입 으라고 말씀하 였다. 그때 당목 한자 

에 35 전씩이 었으니 결국 환자가 내놓은 1 원에 75 전을 더 보태어 옷감을 끊은 것이 

찌^ M T" ᅭ " " 



우 근ᅵ 어 머니는 원래 어렵게 살 면서도 돈에 대한 타산과 욕심이 없 었다. 

J 《사 람이 돈이 없어서 못사^ 5J 이 아니라 명이 "처: 못산 ui> ，ᅳ^ ^이라 
것 91 다가^ 어 T^aZE: 하고 없다가 생 기기도 하 여^ ᅳ ： . -. : = 



이것이 어머 니의^ C) ᅵ^^ ᅮ 

^3 어 머니는 이혜 ᅳ1 좌음 씨가^ 고 온후한 —분 하했다 . i 
간흑 아 버지가 언 S 은 일이 있어 꾸중 이라도 할 때면 《잘못 했습니 다.》 ， 《다음 



에 고 a 시다. >라는 식으로 사과」 



말 대답은 하지 않 았다. 우 근ᅵ 들이 장난- 





심하게 하여 옷을 어지립 히거나 물건을 마 스거나 집안을 소란 스럽게 할 때에도 할 
^ 머 니가왜 아이 들보고 욕을 한 마디도 하지 않 는가고 나 무라면 《거 뭐 잘못한 걸 가 
ᅮ ᅳ 지고 또 욕을 해서는 월 하겠 어요. > 하는 정도의 말 씀밖에 안 했다, ^ ― = 

ᅮ—: 혁명을 하는 남편을 섬기니 그 S 지 사실 순수한 여성의 각 도에서 보면 어 머니의 

— : 밴 생은 힘에 부친 고생 S^ii 연^^ 7휙 머니는 아 버지하 |단@% 생활을 일 ■ 
% m 해보지 못하 였다. 아 버지가 독립 운동을 하느^ n ^^뗘ᅵ 나가^피 자연히 ^ 
： 그 S 게 되 었다. 아 버지가 교원 생활을 할 때 강등에 가서 한 1 년간 좀 재 미나는 생활 I 

' 을 하 였다고 할가 ^ 2^ 팔 도구에 와서 한 1 ᅳ앓^ ^생! 활을 해 g^^W^^ 

아 버지가 감옥에 들어 가고， 감 삐 ALiU } 서는 a 고， 경찰 ^r^ife^ 이^^ 

7 r ^ ᅵ 쫓 훽 돌아다 니고， 아 버지가 돌아간 다 음에는 나까 지 혁쁘 하느 32 늘객 지생, 
활을 하 다나니 어 머니는 단란한 생활을 못 해보고 그냥 마음 고생을 하면서 일 생을^ 

ᅳ I ᅳ ^ - - "^=^^^=^ 

—― 미^ rJ 6\\ 있을 때에도 에 ilfefe 열 푸구나 되는 큰집안 장 손더느 ^ 로서 늘바 | 

■ jiiM 냈 하돠 지 에 시 부 대 는ᅭ gtt^ 도 없거 니와집 안팎을 거 두^ J 
= 필 a 이 를 하고 빨래 룰 하고 t 길함빠 드 라고 혀 리휼 m jm 가 없 는테 다가 ssr 는 | 

^^@S ^일 발에 나가있 다나니 flW 를 들고 해를^ 다불 경황도 다. ^ ^뻘 
드 이심하 고에의 범절이 까^ 큰잡의 느 ^ 구살을 g 다는 것 o] 치 = 
^ᅳ않 #g 혜다. 어 쩌 다가 g§ — ^ 혔들 때 에도 otp ᅵ— 한 ᄑ은 가마^ ^^ᅵ― H T | 

플: ag ^래는 제 w^a^^^g ^^ 드— - — m— — 그「 " ^ 
^=^^^3Mm ^^^u^s^mum gi^i^w^^^vai^ #g 1 
^ ^^면 지금의 군 사대 학 qi ᅩ 했—^ #데 거 기 에— 장로^ : #에 배 당훼하 플 
느 느 ^^^^^ ^홧 를: g ^^^^^^ 향^^ 운^^ 
활을 못하니 에수의 가 르침을 잘 따 르다가 죽어서 <c 천당: > 에라도 가 보자고 생각 = 



6. 나의 어머니 



하는 사 람들이 없지 않 았다. ᅳ ᅳ -, ""^t ^-. ᅳ i ᅵ 
어 른들이 에 배당에 같때면 아 이들도 따 라가서 에배를 보군 하 였다. 신자 의대열 ᅳ 

을늘 이려고 에 배당측 에서는 이 따금씩 아이 들에게 사탕도 주고 공책도 주 었다. 아 

이들은 그것을 받 아보는 맛에 일 요일만 되면 패를 지어 송 산으로 밀 려가군 하 였다. 
나도처 음에비 호 기심이 나서 등무들 ^께 ^ # 으로 니었 페 그러 1 i ᄑ ^ 

심에 맞지 않는 엄숙한 종교 의식과 목사의 단 조로운 설교에 싫증을 느낀 다 음부터 

는 m ^Qise Lfiim ]t - ^ = 



어느 일 요일날 나는 할 머니가 달여준 콩엇을 먹 으면서 아버 지에게 말 했다. 
《아 버지， 오늘은 에 배당에 안같 래요. 에배를 구경 하는게 재 미없어 요.》 



아 버지는 아직 철부 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어린 나를 앉 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 



였다. 



더 믿 



"ᄃ즈 



《가고 안가 는거야 네 마음대 로지. 사실상 에배 당이라 는테는 아무 것도 없다. 그 
^니 안가도 좋다. 너는 에수 보다도 자기 나라를 더 믿고 자기 나라 사람들^ 
어야 한다. 그^ 구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생각을 해야 한 다.》 이런 말씀 ― 
다 음부터 나는 에 배당에 잘 다니지 않았 다. 칠 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 에 배당에 

다니지 않는 학 생들을 통제하 였지만 한번도 가지 않 았다. 나는 예수의 복음이 우^ 
인민이 겪고 있는 비 극과는 너 무나도 거 ^ 가 멀다고 생각하 였다. 에수의 교 51 가운 
테 인도주 의적인 것도 많 았으나 민족의 운명을 두고 깊은 고뇌에 빠처 있던 나에게 
는 구 국에로 부르는 역사의 웨침소 5ᅵ 가 그보다 더 절 박하게 들 5 ᅵ 었다. 



사 상으로 보면 아 버지도 무 신론자 였다. 그러나 신학을 가 르치던 승실 중학교 
신 이었기 때문에 아 버지의 주 위에는 교 인들이 많았고 따라서 나도 교인 들과의 접 
촉을 많이 하 였다. 어떤 사 람들은 내가 성장 과정에 기독 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 
았 는가고 묻는테 나는 종교적 영향은 받지 않 았지만 기독교 신자들 에게서 인 간적으 

로 도움은 많이 ^다. a 리 H ― —― ᅳ 



-에게 사상적 영향도 주 었다. 



：： 온세상 사 람들이 평 화릅고 화 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 독교적 정신과 인간의 자 
ᄌ적인 삶을 주 장하는 나의 사상은 모 순되지 않 는다고 나는 생각한 다.^ 

나는 어 머니가 에 배당에 같 때에만 송 산으로 다니었 - _ T 

어 머니는 에 배 삐 mmm #에 gxi , - =^5 



어느날 나는어 머니에 게슬그 머니물 어보았 다. 그 ^ ^ 
《어 머니， 어 머니는 《하 느님》 이 정말 있어서 에 배당에 다니시 나요? 
어머니 는웃으 면서머 를가로 흔들었 다_ — — # ^ 



《무 엇이 있어서 다니는 것 아 니다. 죽은 후에 《천 당》 가서는 월하 겠니. 사실은 

네 #해 서좀 쉬자고 간다 ^^r^^^ ᅭ , .. ᅵ ^= 



말씀을 들으니 어 머니가 불 쌍하고 더 정이 들 었다. 어 머니는 에배 당에서 기도 
를 드 g 다가도 피곤에 못이겨 졸군 하 였다. 그^ 다가 목사가 뭐라고 한 후 모두가 

< 아맨》 하고 일어날 때에야 잠에서 7/H 어났 i ^&b 

?31》소5 ᅵ가 난 뒤에도 잠에 몰려 깨 여나지 못하면 
내 가 슬그머 니 흔들어 서 어머니 에 게 기 도가 끝났다 

는 ^ 을 알려드 ^ 군 하^ ：ᅳ 

p 어느 나는: 뱌으ᅵᅳ 들 ^같이 :fi3^5at 
에 있는 상구 막앞을 지나게 되 었다. 등 근ᅵ 에서 장례 
룰지냁 때쓰는 상구를 보관 해두는 막이 었다. 우 
들 은어렸 을때그 상 구막을 몹시 무 서워하 였다. 
—：우 ^ 가 그 막앞을 지날 때 한 아이가 《야， 처기 
서 귀신이 나온다 .》하고 소 5ᅵ 쳤다. 그 바람에 우 5i 




= 




비 밀문건 보 관장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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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운이 드리운 나라 



는 막에서 정말 무엇이 나오는 것 같아서 신발이 벗 겨지는 줄도 모르고 냄다뛰 였다. 
= 그날처 벽에는 모두 무 서워서 집에도 돌아 못가고 등무네 집에서 자다가 새벽 y 에 
야 집에 돌아 오면서 신들을 얻어 가지고 갔다. 
집에 돌 아와서 그 사연을 이야기 했더니 어 머니는 이 S 게 말 씀하는 것이 었다. 
《그런 곳을 지날 때에는 노래를 불 러라. 노래를 부르면 무엇 이든지 무서워 못나 

^BTK^ = ᅳ 




노래를 부르면 무서운 기운이 없어지 e ᅵ라고 생 각해서 그 S 게 가르처 주었을 것이 

다. 그 후부터 나는 노래를 부르더 그 상구 막앞을 



지나 다니군 하였 ^_ ― 

^ 평 시에는 이처탬 온 순하고 무던한 어머니 였지만 
적들앞 에서는 기상이 도 도하고 강의하 였다. 



봉화 근ᅵ 에서 아버 지를체 포해간 일제경 찰들이 몇 
시간 후 우 ^ 집에 팥 려들어 수색을 할 때 였다. 그 
들이 비밀 문건을 찾아 내려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 

자 어머니 는성이 나서 《볼 테면 보 라!》 하고 자신 



의 손으로 옷가 지들을 막 내 던지고 찢어내 치면서 
무서운 기 상으로 맞 섰다. 그^ 자 놈들은 기가 죽어 



임강 의식당 서 어쩌지 못하고 돌 아가버 렸다. 



우 5ᅵ 어머니 는이런 어머니 였다. 



날 밤따라 압 록강가 에서는 눈 보라가 몹시 세차게 일 었다. 



i 통채 로 쓸 렬윌 것 같은 사 O 운 tik 람소 E1— 와 꽹수의 울음소 하 로 71 득 

심야의 어둠은 내 마 음속에 자^ 잡고 있던 망국의 상처를 더 아프게 건 드려놓 았다. 
^ 나는 무서워 떠는 등 생들을 꼭 꺼안고 어두운 두 나라 지경의 일 음우로 발구를 타 



고 가면서 참으로 혁명의 길은 간 ^ 치않고 어 머니의 사랑 또한 쉽지 않은 것 이구나 



= 우^ 는 셋이 다 추워서 이불을 들쓰고 우 들우들 떨 었다. 캄캄한 밤이었 으므로 동 
생들은 그냥 무 섭다고 하면서 내 곁에서 떨 어지지 않 았다. ᅮᅭ ： ᅮ 



우 끗 ᅵ는 오구 비라는 조선쪽 기 슭에서 하 루밤을 자고 다음날 임강에 도착하 였다. 
알 고보니 노경 두라는 사람은 전에 우 5 ᅵ가 임 강에서 살 때집을 주션 해주고 아버 
S 지한테 자주 찾아와 국운을 운운하 군하던 구면의 객 주집주 인이었 f 그는 우 근ᅵ 형 



제 



큰손 님처럼 따뜻이 맞이해 주고환 대해주 었다. 



― 집은 7 칸짜 ^ 양 통집이 었는데 우 ^ 는 제일 조용한 두 번패 건 너방에 있 었다. 

" 부엌을 사이에 두고 건너 편에는 객방이 세 개나 있 었다. 그 방들은 늘 손 님들로 붐 
― 비 였다. 만 주에서 임강을 거처 조 선으로 나가는 사람 들이나 조 선에서 임강을 거처 

= 만주로 들 어가는 사 람들은 대체로 이 객 주집에 들 렸다가 떠나군 #i 다. 노 경두의 

독립 운동 X] 쒜 %선^ ᅳ 



-없 었다. 




1 925 년 1 월, 주석 님께서 동 생들을 데리고 임강 
발구를 타 고가다 하루밤 쉬고 가신 압록 강기슭 오구비 



경두는 반일 사상이 강한 민 족주의 자로서 성격 
이 온화하 면서도 고집이 세고 강의하 였다. 그는 객 
주집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 입금의 일부로 독 
립운동 자들을 지 원하고 있 었다. 밥 장사나 하면서 
그날 그날을 근근히 살 아가는 형 편이었 으므로 그것 
도 한 개 노등 이라고 말할 수 있 었다. 그가 어떻게 
되어 임강에 자리를 잡게 되 었는지 그 내막은 나도 
똑똑히 알 수 없다. 그때 사 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 



보면 노 경두는 독 립운등 자금을 뽑 으려고 중성 S 



6. 나의 어머니 



실 어내가 는어떤 사건에 관 련되어 한동안 단등 지방에 숨어 살다가 사건이 가라앉 
은 다음에 더 안전한 피 신처를 찾아 임강에 이주 했다는 것이 었다. 

그의본 적지는 대등군 고평면 하 근ᅵ 였다. 하 51 는 순 화강을 사이에 두고 우 5 ᅵ 고향 
남 근 ᅵ와 맞땋 아있는 등네 이다. 노 경두는 원래 착실한 농사군 이었던 것이 우 근ᅵ 아버 
지룰 알게 된 다 음부터 집에는 일마있 지않고 내내 독립 운등을 한다고 하면서 나돌 
아다 녔다고 한다. 그래서 농사도 안하고 장 돌행이 노룻을 한다고 온 집안의 미움을 
샀다는 것 이다. 그는 썰물이 지면 순 화강을 건너 남 ^ 에 와서 우 5ᅵ 아 버지를 만나군 



하 였다. 이런 연고가 있어서 그런지 노 경두는 우 근ᅵ 를 잘 먹 여주고 잘 보 호해주 었다. 

나와 우 ^ 가정에 있어서 노 경두는 큰 은인이 었다. 한 달 가까이 객 주집에 있는 
동 안그는 자기 집의 것을다 퍼내어 우 5ᅵ 들의 시중 을들어 주면서 도다른 기 색을전 
혀 나 돠내지 않고 시 종일관 웃는 일굴로 우 5 ᅵ룰 대해주 었다. 한번은 자기 돈을 내여 
무송에 계시는 아버 지에게 장거^ 전 화까지 걸도록 해주 었다. 그 퍽에 나는 난생 처 



음 전화를 해보 았다. 그때 아 버지가 아 이들의 목소 51 룰 다 듣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

우 형^ p^of 머니와 1 해: : = ， ， 
^^hT 는 약속한 = 날된에 형권ᅳ 삼촌을 1높 ᅵ고 임— 강에 §u ^오 자 마; 구경 
을 하자고 하면서 우 e ᅵ를 테 ^ 고 중 국요^ 집으로 갔다. 우^ 들에게 교즈 한 그룻씩 

사 추고는 이 것저^ 물었다 - ^ " ^ " ᅳᅳ ^ - w a 



P 처 음에는 한 달 가까이 남의 집 에서 더 부 살이， 해온 ^들 에게 맛있는 음식^ 
푸 a 히 먹이 고싶어 그 e ᅵ는가 보다고 심 상않게 따 라들어 갔는데 실상은 음식 보다도 



등안 우 가 지내온 경위를 듣 고싶어 밖으로 테 e ᅵ고 나 왔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. 
^사이 객 주집에 수싱 찰 사 람들이 
나 타나서 너 희들을 찾는 일이 없었느 
나， 너 희들이 노 경두네 집에 와있다 
는것 을아는 사 람들이 몇 이나 되느 




나， 이 s 게 일일이 묻 고나서 어머니 
는 우 근ᅵ 에 게 어 테 나가서 김형 직의아 
들 이라는 말을 절대로 입밖에 내지 말 
라는 것과 새고 장으로 떠나같 때까지 
매 사에 단단히 주의 해 야 한다는 것 



곱 s 어 당부하 였다. 



： 임강에 와서도 어 머니는 역시 우 
^들 때문에 발 편잠을 자지 못 하였다 
깊은 밤 밖에서 바 스락거 5i 는 소 5ᅵ 만 
들려도 잠자 ^ 에서 일어 나숨을 죽이 
고귀룰 기 울이군 하 였다. 




강 반석여 A 【가 탄 생하신 칠골집 



자식 들에게 무슨 화라도 미칠 가보아 한시도 마음을 못놓는 처런 어머니 가임강 



으로 우 5ᅵ 를 떠밀어 보내던 그날은 어쩌면 그 S 게도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 

7휸! ᅳ— ― 



생 각하면 그것은 참된 어 머니의 사랑， 혁 명적인 사랑이 었다. 



^tM^ll M 어 머니의 사 랑처럼 n^f^ ^칠 Sffi: 변 af# 사랑은 없 t: 것^ t 
다. 꾸 짖어도 매질을 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어 머니의 사 랑이더 자식을 위해 서라면 
하늘의 별 이라도 따오는 것이어 머니의 사랑 이다. 그 사랑은 대가를 모 른다. ᅳ 

" 시절의 어 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이 따금씩 내 꿈에 나 타나군 하 였다. 



7. 유산 




김형 직선생 님께서 쓰시던 권총을 위대한 수 령님께 넘겨 주시는 강반 석여사 



팔도구 시절에 우 5ᅵ 집으로 자주 찾 아오던 황씨는 우 5ᅵ 아 버지의 생 애에큰 흔적 
을 남긴 사람이 었다. 후 창에서 일 경들의 손으 로부터 아 버지를 탈 환해낸 사람이 바 
로황씨 였다. 

아 버지는 국 내조직 들과의 연 계를지 으려고 포평에 건너 갔다가 비밀아 지트로 이 
용하던 국 수집근 방에서 매 복경관 들에게 붙잡히 었다. 적 들에게 아 버지룰 밀고한 것 
은 우 근ᅵ 뒤 집에서 객 주업을 하던 손 세심이 었다. 이자가 사흘이 멀 다하게 우^ 집에 
찾아와 서는아 버지의 곁에 딱불 어앉아 《김선 생》， 《김 선생》 하면서 알랑거 ^었 
다. 그때 까지만 해도 아 버지는 손 세심이 밀정 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 냈다. 

총독부 경무국 에서는 지하 조직을 들 춰내기 위하여 아 버지룰 체 포한테 대 해서극 
비에 불이고 평안 북도경 찰부에 고위 급관^ 들을 급 파하여 아 버지에 대한 조사를 하 
게 하 였다. 포평 경찰관 주재소 순 사부장 아끼 시마와 다튼 순사 한 명이 부^ 부라 후 
창경 찰서를 거처 신의주 도경찰 부까지 아 버지를 호송 해가게 되 었다. 적들이 아버 
지를 체포하 자마자 신 의주로 호 송하게 된것은 압 록강연 안에서 활 등하는 독 립군들 
이 아 버지를 탈 환해같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 었다. 

아 버지가 포평 경찰관 주재소 유 치장에 갇 혀있는 동안은 놈들이 가족을 주 재소에 



들 여놓지 않았 으므로 우 el 는 아 버지가 신 의주로 호 송되게 된것도 알지 못하고 있 
었다. 

황씨가 달 려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 었다. 

《성주 어머니 ，내가 집 재산을 다 털어 서라도 변 호사를 대고 재 판받는 것까지 보 
고 오 겠으니 너무 걱 정마시 우다. 집에 술이 있으면 몇 병 주시 오.》 

그는 독한 술몇 병에다 마 른명태 한 S 를 망 태기에 넣어 가지고 슬 금슬금 아버지 
를 따라 갔다. 

순사 놈들은 아 침일쩍 이길을 떠 났는데 연포 ^ 주막 집에 왔 을때는 점심 시간이 
다되 었다. 그 자들은 배가 출출 하다고 하면서 그 주 막집에 밥을 시키 었다. 그때 일행 
을 뒤따라 연포 e ᅵ까지 온 황씨가 그 집에 들어와 동정을 살 피다가 망태 기에서 술병 
을꺼 내들고 순사놈 들에게 술을 권하 였다. 

놈들은 처음에 죄인 호송중 이어서 안 된다고 하다가 황씨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
《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》 이라고 하면서 한 잔두잔 받아 마시기 시작하 였다. 황씨 

는 잡 혀가는 사람 에게도 밥을 먹여야 할게 아니나 ：고 하면서 경 찰들을 구슬 려가지 
고 아 버지의 한 쪽 손에는 수갑을 벗기게 하 였다. 황씨도 술을 많이 마 셨으나 취하 

지는 않 았다. 그는 원래 술고래 였다. 

아끼 시마는 자기의 수하 졸병인 조션인 순사와 함께 마침내 그 자 5 ᅵ에 꼬 꾸라져 
코를 골기 시작하 였다. 

그 틈을 타서 아버 지 는 황씨 의 도 움으로 수갑을 풀고 그와 함께 주막집 에 서 뛰 처 
나와 맞 은켠에 있는 뾰족 봉으로 올 랐다. 산꼭 대기에 거의 올 라섰을 때 눈이 내^ 기 
시작하 였다. 

술에서 깨여난 순 사들은 그 때에야 정신을 차 e ᅵ고 헛 총질을 하면서 아 버지를 추 
격하 S 다. 놈들이 총질을 하는 바람에 아 버지는 그때 뾰족 봉에서 황씨와 해어 졌다. 

는 r 그를 만나지 ^alpyf.^^ ^r m M m ^ * ^~ 
내가 해방 후 이 황씨를 찾 느라고 여^ 곳에 줄을 놓았 다. 곤란할 때그 s 게도목 
숨을 내대고 서 슴없이 아 버지를 도 와주던 사람이 웬일인 지좋은 세상을 만나니 쉽 

사리 UhTuxI^^^— 1^ =^ ^ 

황씨는 우 근ᅵ 아 버지를 대 신하여 ^ 두대 에라도 올라설 수 있는 진실한 벗이더 등 
지 였다. 

황씨와 같은 성실한 동지의 방조가 없었 더라면 아 버지가 그런 역경 속에서 위기 
를 모 면하지 못 하였을 것 이다. 아 버지의 친 구들이 아 버지를 보고 등 무복을 티" 고났 
^^다 고 말한 것은 자연스 ^운 일 이다. 아 버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
또 많은 독 립운등 자들과 생사 고락을 같이하 다보니 주 위에는 군중이 많았고 혁명동 
Sm^ 친 ^니비 ffl^C _in ᅮ f ^^^^^^ ― ― 
！ 나는 후 퇴시기 이극로 선생한 테서도 아 버지의 탈출과 관련된 상세한 이 야기를 들 

Hot 늑 I, 1 ― == 

| 전쟁 이일어 난그해 초 가을에 공화 국정부 에서는 지방들 에서의 현 물세납 부사업 
을 추 s 시킬 목 적밑에 여^ 명의 내각성 원들을 전권 대표로 파견하 였다. 그때 무임 
소상을 하던 이극로 선생도 평안 북도에 파견되 었다. 지 
1 션생이 과업을 다 수행 하였을 때는 전락적 후퇴가 시 작되어 우^ 가 강계 지방에 
가있을 때 였다. 하루는 그 션생이 내각에 사업 보고를 하 겠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왔 
다가 연포^ 주 막집에 대한 화제를 느닷 없이 꺼 냈다. 자기가 후창 군에서 일을 끝내 
_； —고 강계로 나올 때그군 내무 서장을 테 5ᅵ 고 연포 ^ 라는테 가서 우 ^ 아 버지가 탈출 

한 주 막집을 직접 돌아 보았는 131 ᅵ 그 집이 그냥 남아있 더라는 것이 었다. 강계와 후창 
은 당시 까지만 하여도 다 평안 북도에 속해있 었다. 



장대 성 원들의 모임을 지도 하시는 김형직 선생님 

ᅳ 한 생을 남 조선과 해 외에서 보 내다가 해방 후 건국을 앞두고 북 반부에 들어온 이 
극 로선생 한테서 연포 el 주 막집이 야기를 듣 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립 "고 희한한 일이 
었다. 지 금처럼 우 el 아 버지의 사적이 늴 51 공개된 때라면 몰라도 연포 51 주 막집이 
무슨 집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때에 그런 말을 들으니 나 로서는 신기한 생각이 
들지 않을 수 없 었다. 
나는 호 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이 극로션 생에게 물 었다. 
《이 션생이 어떻게 되어 우 51 부친의 역사를 다 아십니 까?》 

《나는 벌써 20 년 전에 김형직 션생님 명성을 들었습 니다， 길 팀에서 어떤 고마운 
분이 장군님 일가에 대해서 자 상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겠습 니까. 이 전쟁만 끝나면 
춘부 장님에 대한 전기를 쓰 고싶습 니다. 그런데 붓끝이 무^ 서 망 설이고 있습니 
다.》 

' 평상시 그처럼 과 둑하고 조 용하던 이극로 선생이 이날은 흥분을 억 제하지 못하고 
많은 말을 하 였다. 

우^ 는 내각이 자^ 잡고 있은 번잡한 방을 떠나 인적 이드문 독로강 (장 자강) 기슭 
을 거 닐면서 한시간 남 짓하게 이 야기를 나누 었다. 

이 극로선 생에게 우 근ᅵ 아 버지에 대한 이 야기룰 해준 사람은 황 귀힌의 아버지 황 
백하 였다. 그 당시 이극로 선생은 신간회 대표단 성 원으로 만주 지방에 들어가 있었 
다. 그 대표 도> 의 사명은 5.30 폭동과 8.1 폭 등에서 피해를 입은 조션동 포들에 대한 
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었다. 폭 동피해 자들이 속 출하자 신 간회지 도부는 만주 지방에 
대표 Q: 을 파 견하여 그들에 대한 원호 사업을 하려고 하 였다. 

그때 이극로 선생은 심 양에서 최 일천을 만 났다. 길팀에 가면 황 백하를 만 나보라 

고 선 생에게 권고한 사람이 바로 최 일천이 었다. 

이극로 선생은 그의 말대로 길림에 가자 황 백하를 만나 그 에게서 구제 사업을 위 
한 도움도 받고 우^ 아 버지에 대한 이 야기도 들 었는테 그 때부터 연포^ 가 후창군 
에 있고 후 창군이 우^ 아 버지의 주요한 활 등연고 지임을 알게 되 었다는 것이 었다. 

신 간회가 션생을 대표로 만주 지방에 파견한 것은 그가 이 일 대에서 다년간 교육 
활동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. 션생은 내 도산의 독 립군부 대에서 한 



등안 훈 련도감 으로도 있었고 무송의 백산 학교와 환 인현의 등창학 교에서 교 편도잡 
았다. 그런 것만큼 션생이 만주에 갔다가 거기서 아 버지에 대한 이 야기를 들은 것은 

십 분 있 Sol Q^i^^ T ^^=^3^ ᅮ . _ ： 

《군내 무서장 이라는 사람은 주막집 내막을 잘 모르고 있었습 니다. 그래서 후창군 
의 수 치라고 비판을 좀 했습 니다. 그 5ᅵ 구 내무 서장이 책 임지고 주 막집을 잘 보존하 
라고 부탁 하였습 니다. > 

이극로 선생은 후 대들이 션 열들의 투쟁 역사를 모르면 후레 자식이 되는 법인테 일 
군들이 전통 교양을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걱정하 였다. 

창건된 지 두 해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 화국이 생사 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준엄한 
시련의 시기에 혁명 전통을 고 수해야 한다는 선생의 말을 듣 고보니 나도 일마나 고 
마운 생각이 드는지 몰랐 다. 이 땅을 찾기 위해 싸 우다가 희생된 선 열들의 영혼이 
우^ 의 눈앞에 한 꺼번에 날아와 싸워서 이기 라고， 조국을 끝까지 수호 하라고 절규 
하는 것 같아서 뜨거운 충등을 금할 수 없 었다. 

조선이 다 망 했다고 떠들던 때에 연포 e ᅵ에 대한 이극로 션생의 이 야기가 나에게 
힘을 주 었다. 

황씨와 혜어진 아 버지는 하 루종일 산에서 히ᅵ 매다가 연포^ 주막 집에서 그닥 멀 
지 않은 가둑령 이라는 곳에서 오막 살이땅 굴막을 하나 발 견하고 주 인에게 도움을 

청하 였다. 서로 통성을 하는 과정에 아 버지는 주인이 전주 김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 

다. 

땅굴막 주인은 가 둑령과 같은 심심산 골에서 동성 등본의 혁 명가를 만난 것 은경사 
라고 하면서 호감을 가지고 아 버지를 진 심으로 도와주 었다. 

김 노인은 땅굴막 근처에 있는 조낟가 e ᅵ속에 아 버지를 숨겨주 었다. 그때 발도 일 
고 무릎도 일고 아 버지의 하 반신이 다일 었다. 사지를 가드라 뜨린채 운신도 못하고 
더 칠등안 찬 바람이 스 더드는 낟가 ^ 속에 숨어있 으면서 그만 난치의 병을 얻 었다. 

노인은 낟가 e ᅵ속에 밥펑어 5ᅵ 도 넣 어주고 구운 감자도 넣어 주면서 아 버지를 보호 

l^^rr^=^ ■ = == _ 




아 버지를 놓 처버린 아끼 시마는 상급으 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 았다. 평안북 도경찰 
부 에서는 후창에 서부터 죽전^ 에 이르는 압록강 유역에 물셀 틈없는 경 계망을 펴고 
더 칠등안 수색을 계속 했다. 그^ 면서도 가 둑령의 조낟가 51 에 대 해서는 별로 주의 
를 돌^ 지 못하 였다. 아 버지가 그때 정황판 e 도 잘하고 은 신처도 잘 선택하 였다고 
생각 한다. 

그^ 는 사이에 김 노인은 압록 강변에 나가서 강물이 일 었는가 일지 않았 는가를 
세 밀하게 살 펴보고 아버 지에게 장 대기를 가지고 강을 건느는 방 법까지 대주 었다. 
아직 얼음이 두띕게 일지 않은 때여서 서뿔^ 강을 건너같 수 없 었다. 

아 버지는 김 노인이 시켜 준대로 일 음우에 장 대기를 놓고 두 손으로 그것을 밀면 
서 배 밀이도 압 록강을 무사히 건너 갔다. 장 대기만 들고 있으면 물에 빠처도 목숨을 
잃을 염려가 없 었다. 아주 기발한 도강 방법이 었으나 그 도강 과정에 아 버지는 재차 
등상을 입 었다. 그 때의그 등상이 1 년 후 무 송에게 아 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또하 
나의 화 근으로 되 었다. 

천신 만고의 필 사적인 노 력으로 압 록강을 무사히 건는 아 버지는 더 칠동안 토로즈 

마 을에서 치료를 받다가 공영과 박 S 영의 안내로 무 송으로 떠나 갔다. 공영과 박진 

영은 장 철호가 지 휘하는 정의부 소속의 무 송주둔 독 립군대 원들이 었다. 

우 5 ᅵ 아 버지가 오 등진의 소개로 공 영이란 인물을 알게 된 사연에 대 해서는 앞에 
서도 말하 였다. 공영은 벽 동군출 신으로 벽 동독립 청년단 시절과 벽파별 영에서 무장 
대 원으로 활 등하던 시 기부터 아 버지의 지도를 받 아오던 진실한 청년이 었다. 아버 
지 하고는 아주 막역한 사이 었다. 우 ^ 집에 오면 늘상 《성 주》， 《성 주》 하면서 나 
를 사 랑해주 었다. 나도 후날 그가 공산주 의자가 되어 우 ^ 의 등 지로， 전우로 되기 
전 까지는 그냥 그를 아처 씨라고 불 렀다. 우^ 아 버지가 돌 아가신 후 공영은 말^ 혀 
에 있 으면서 한 주일에 한번 정도씩 쌀과 나무를 마련해 가지고 우^ 집에 찾아와 어 
머니를 위 로해드 ^ 군하 였다. 그의 부인도 산 나물을 한임씩 해이고 남편을 따라 우 

^ 집에 오군 하 였다. 공영은 우 5ᅵ 아 버지를 잊 지 못해 한등안 뭉상을 벗지 않았 다. 

아 버지는 그 두 사람과 함께 무 송으로 들어 가다가 만강경 내에서 마적 들에게 불 
잡혀 도 봉변을 당하 였다. 사방에 토 비들이 우글거 ^던 때 였다. 군 벌들이 도 처에서 
칼을 해들고 세력 다툼을 하던 혼 란되고 불 안정한 당시의 환경이 토 비들을 많이 만 
들어 냈다. 살길이 막힌 최 하층의 인간들 중에도 이 길에 나션 사 람들이 많 았다. 게 
다가 일본제 국주의 자들도 반일 세력을 약 화시킬 목 적으로 비적 단들에 침 투하여 그 
상층을 조종 하거나 따로 토 비들을 길^ 냈다. 토 비들은 무 근ᅵ 를 지어다 니면서 주민 
지구의 가 옥들을 털기도 하였고 행 인들을 불들 어놓고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빼햇" 
아 내기도 하 였다. 수가 를 5ᅵ 면 사 람들의 귀를 베거나 목을 자르는 잔인한 만행도 서 
ᄉ지 않 았다. 그런 것만큼 아 버지룰 호위 해가는 두 사람도 여간 긴장 해지지 않ᅭ 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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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었다. 

아 버지가 의 사라고 신분을 밝 혔으나 무지 막지한 마적 

들은 의 사라면 돈이 많지 않겠 는가고 하면서 놓 아주려 

하지 않 았다. 의사가 무슨 돈이 있겠 는가， 병을 봐주고 겨 
우 밥 벌이나 하는테 그^ 지 말고 당신들 가운테 병난 사 

람이 있으면 고처줄 수 9J 다， 돌 아가서 관헌 들한테 당신 

들을 고발 하지도 않 을테니 놓아 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

로 구 슬려도 말을 듣지 않 았다. 

일이 이쯤 되자 공영은 처 넉식사 후 그들이 약 담배를 

빨고 해 이 해 진 틈을 티 "서 등 잔불을 끄고 아버 지 와 박진 
김형 직선생 님께서 탈 출하신 연포리 주막집 영 을면처 탈 출시킨 다음 여라문 명되는 마 적들을 격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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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모조 51 쓰^ 뜨 5 ᅵ고 토 비굴을 뛰처나 갔다. 참으로 일종의 활극을 방불케 하는 극 
적인 장면이 었다. 

이 탈 출에서 공영이 발휘한 희 생적인 노력을 두고 아 버지는 인 상깊은 회상을 자 
주 하 였다. 공영은 동지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헌 신적인 투사 였다. 
더 칠후아 버지는 무 송에서 장 철호를 만 났다. 몇 해전 까지만 해도 측량을 하던 사 

람이 그때는 군인이 되어 독 립군의 한 개 중대를 지 휘하고 있 었다. 그는 병색이 짙 
은 아 버지의 모습을 보고 몹시 상심 해하더 몸이 추설 때까지 자 기들이 주선 해놓은 

거처 에서 쉬라고 하 였다. 다른 사 람들도 다들 그 S 게 권하 였다. ᅮ 

. 사실 그때의 아버지 로서는 몸조 ^를 하지 않으면 도처히 육신을 지행할 수 없는 
형편이 었다. 아버지 자신도 그것을 모를 e ᅵ가 없 었다. 그때가 겨울 치고도 제일 추운 
때 였다. 그^ 나 아 버지는 병든 몸에 a 질 한번 해볼 경황도 없이 인차 북 행길에 올 
랐다. 

； 장 철호중 대장이 직접 아 버지를 목적 지까지 안내하 였다. 
' 그때 다녀온 곳이 바로 화전과 길팀 이다. 아 버지가 몸에 생긴 동상을 무 릅쓰고 그 
토록 총총히 이 지 방들에 간것은 독립 운등단 체들의 e 일전선 에로의 통합과 반일 
애국 세력의 e 결 을촉진 시키기 위해서 였다. 그 당시는 독립운 등자들 속에서 도당을 
내오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 었다. 
| 사상이 발 전하고 혁명의 이^ 화가 심 화띔에 따라 정당 정치는 시대적 추세로 되 
어 세계의 정 치계에 급속히 일반 화되어 갔다. 부르 조아정 객들도 공산 주의자 들도다 

같이 정당 정치를 지향하 였다. 10 월 혁명을 분기 점으로 하여 아세아 여러 나 라들에 

서도 공산 당들이 연이어 창건되 었다. 새 사조의 보급과 합께 등방도 정당 정치의 시 

대를 맞이한 것이 었다. 1921 년에는 우^ 의 인방인 중국 에서도 공 산당이 창 건되었 
다. 

: 이 런배경 속에서 조선의 선각 자들도 민족해 방투쟁 을정치 적으로 지도할 수있는 
조직을 만들 어내기 위한 작업을 힘있게 다그치 었다. 

정당 정치는 그 지 침으로 되고 기초로 될 수있는 사상과 이^ 의 창시와 그 발전을 
전제로 하더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말할 수 있다. 

f 부르조 아민족 주의는 우^ 나라 근대역 사에서 하나의 사조로 등 장하여 민 족해방 
운등을 지도해 왔으나 자기의 정당을 가지지 못한 채 조 락되고 있 었다. 민족 해방투 
쟁무대 에서는 부르조 아민족 주의를 대 신하여 새로운 공 산주의 사조가 대두하 였다. 
부르조 아민족 주의가 더는 민 족해방 투쟁의 기치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새 세 
■ 대의 션 각자들 속에서 공 산주의 신봉자 대열이 빠른 속도로 늘어 났다. 민족주 의진영 
^^에 서도 많은 션진분 X ᅡ들이 공산 주의운 등에로 방향을 바꾸 었다. 
J 관전회 의에서 제시된 방향 전환의 방침은 선 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민족 주의운 
= 동내 부에서 선각 자들에 의해 실천 ^ 계에 들어 서고있 었다. 관 전회의 방침을 맨처음 
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사람은 오 동진이 었다. 오 등진이 지 휘하는 독립 군부대 
= 에서는 관전 회의가 있은 후부터 맑 스-레 닌주의 사조에 공감 해나션 사 람들이 적지 
^ 않 았다. 일제는 이 시기에 대두한 새 세력을 《제 3 세력》 이라는 이 름으로 규 정지었 
니 * = ' ― ― =： 

일경의 포 박에서 돨출한 아 버지가 무송을 거^ 길림에 간 1920 년대 중기는 민족 
운등내 부에서 방향 전환을 지 향하는 혁 신파와 그것을 반 대하는 보 수파의 분 해과정 

이 촉 진되던 tffl s^ r ― "== - " ― ― ' ~ ~_ Mm — 
아 버지는 이런 대세를 통 찰한테 기 초하여 방향 전환의 이^ 을 실현할 수 있는정 
^ 치 조직의 탄 생기가 도래하 였다고 판 e 하 였다. 

만 주지방 에서의 조션사 람들의 민족 운등은 그 때까지 국권 회복의 이 a 밑에 주로 



직 접적인 무장 활등과 교육， 민생 문제룰 기 본으로 하는 자치 활동의 형 태를띠 고전 
개되어 왔다. 그런테 그들 에게는 이 운등을 정치 적으로 영도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 
다. 이런 실정으 로부터 아 버지는 길림일 대에서 활 등하던 혁신 계열의 민족주 의자들 

과 합께 만주 지방에 산 재하는 모든 군사 Q: 체들과 자치조 직들에 대 한정치 적영도 
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 사업에 착수하 였다. 

그 첫 사업이 바로 아 버지의 제의로 길팀의 우마 항에서 소집된 모임이 었다. 모임 
은 1925 년초 길림시 북 산밑에 있는 박기백 (박 일파의 아 버지) 의 집에서 열^ 었다. 

이 회 합에는 양 기탁， 현 하죽， 오 등진， 장 철호， 김 사힌， 고 원암， 꽉 
종대 등 독립 운등의 원 로들과 중견인 사들이 참가하 였다. 

그들이 독립 운등을 통일 적으로 영솔할 수 있는 정치 ^ 체의 필 
요성을 한 결같이 인 정하고 가까운 장래에 모종의 유 일당을 내올 
n 대한 결정을 만장 일치로 쾨택하 였다. 모임 에서는 창당과 관련 
된여러 가지 원칙적 문 제들도 협의하 였다. 

이 관린의 회상에 의하면 회의 과정에 제일 많이 논의된 것은 당 
의명청 에대한 문제 였다고 한다. 당명을 조선 혁명당 이라고 하는 
것이 좋겠 는가， 고려 혁명당 이라고 하는 것이 좋 겠는가 하는 문제 - 
였는테 결국명 S 도 중요 하지만 활등 목적에 부 합되게 당의 임무 

와 강령을 정확히 설 정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 다는테 로부터 명 S 

은 고 려혁명 당으로 낙 착짓고 강령 토의에 ^어 갔다는 것 이다. 
우마항 회의에 참 가했던 독립운 등지도 자들은 1 년후 국 내에서 
온 천도교 혁신파 대표와 형평사 대표， 연해 주에서 온 대 표들과 합께 연석 회의를 열 
고 《현 금의 사 유재산 제도를 소 열하고 현존한 국가 조직을 철 폐하여 공산 제도에 의 
한 세계 단 일국가 건설》 을 목 적으로 하는 고려혁 명당을 결성하 였다. 병중에 있은 
아버지 는그때 이 회의에 참 석하지 못하 였다. 

아 버지는 북산과 강남 공원을 참 관하고 신 안툰의 청년 e 체간부 들까지 만나본 다 
음 무송에 돌아와 우 e ᅵ에게 전화로 임강을 떠 나도록 분부하 였다. 

임강을 떠나 일마간 갔을 때 우 ^ 는 장 철호중 대장이 보낸 두 명의 베 감투를 쓴 독 
립군 대원을 만 났다. 그들이 베 감투를 쓰고 온 것은 특 무들의 의심을 덜 받기 위한 
위장이 었다. 우 ^ 는 그들이 가지고 온 말파 51 를 타고 무 송으로 향하 였다. 

아 버지는 무송시 가에서 40근 ᅵ가량 떨어진 대영 에까지 나와 우 e ᅵ를 마중 해주었 
다. 일굴에 비록 병색은 짙 었으나 환히 웃고 있는 아 버지의 모습을 보니 만가지 시 
름이 다 풀 근ᅵ 는 것 같 았다. 나는 동 생들의 손을 이끝고 앞으로 달음 박질해 갔다. 

등 생들은 내가 미처 인사를 드 근ᅵ 기도 전에 아버 지한테 매여 팥려 두 팥 등 안이나 
품 어두고 있었던 말들을 한 꺼번에 쏟아놓 았다. 

아 버지는 그들의 응석을 일일이 다 받아주 면서도 내 일 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 
였다. 

《조 국의 물이 좋기는 좋 구나! 내 가너를 조션에 내 보내고 잠을 못 찼는테 네가 
어느새 이 S 게 숙 성했구 나!》 하더 아 버지는 기뻐하 였다. 

그날밤 우 근 ᅵ는 가족끼 5ᅵ 모여 앉아 밤을 밝히더 회포를 풀 었다. 내가 아 버지의 탈 
출을 도와준 황씨와 전주 김씨 노인， 만강 토비굴 에서의 공영의 용감한 미거에 대한 

이 야기를 들은 것이 바로 그 날밤이 었다. 

나는 조 국에서 보고느 낀것을 이야기 하다가 아버 지에게 조선이 독 립하지 않으 
면두번 다시 압 록강을 건느지 않 겠다는 결심을 말씀드 근ᅵ 었다. 아 버지는 대 견스럽 
게 나룰 살펴 보더니 조선의 아들 이라면 옹당 그래야 한다고 긍정해 주면서 조선을 
알기 위한 공부가 창퍽학 교에서 끝 났다고 생각 해서는 안되니 새 고장에 와서도 조 



국을 알고 민족을 알기 위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의미심 장하게 당부하 였다. 

더칠후 나는 무송제 1 소 학교에 편입하 였다. 이 학 교에서 나와 제일 친한 학생은 
장울 화라는 중국 소년이 었다. 그는 무 송에서 두번 패인가 세 번패로 손 S 히는 부자 
집 아들이 었다. 장 울화네 집에는 가병만 해도 수십 명이나 있 었다. 무송현 등강에 있 
는 인 삼포는 거의나 장울화 네것이 었다. 장울 화네는 해마다 가 을이면 인삼을 캐여 
말이나 노새에 싣고 다른 지방에 가져다 팔 았다. 그 집에서 인삼을 팔^ 같 때에는 

가 병들이 1051 씩이나 늘 어서군 하 였다. 장 울화의 아 버지는 이 름있는 부자 였지만 

제국 주의를 미 워하고 자기 조국을 사 랑하는 양 심적인 인간이 었다. 장울화 역시 그 
했다. 

나는 후날 혁명 활등을 하면서 그들의 퍽으로 어려운 고비를 여^ 번 모면하 였다. 

조선 학생들 중 에서는 고 재봉， 고 재룽， 고 재팀， 고재수 등이 나와 가깝게 지 냈다. 

아 버지가 무송을 중 심으로 혁명 활등을 벌려 나가던 당시는 중국 반등군 벌들이 친 
일적인 경 향으로 기울 어지고 조 선애국 자들의 활등을 각 방으로 방 해하고 있 었기때 
문에 정세가 매우 불 e ᅵ하 였다. 그런 테다가 평양과 포 평에서 받은 두 차례의 심한 고 

문과 등상의 후과로 하여 아 버지의 건강도 좋지 못하 였다. 그러나 아 버지는 혁명투 
쟁을 조금도 늦추지 않^ 다, "=^= ^ ^ 

소 남문거 el 의 우 51 집에는 《무팀 의원》 이라는 새 간판이 나붙 었다. 사실 아버 
지는 남을 치료할 형편이 못되 었다. 오히려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 였다. 그^ 나 아 
mag^xi- 트 길을 떠났 다. r'J^"^^^ - 

그때는 다들 못떠 난다고 말 근ᅵ 었다. 장 철호， 공영， 박 진영을 비 룻하여 무 송에서 
왔다갔 다하는 독 립운등 자들은 누구나 다 만류하 였다. 나나 형권 삼촌도 말 5ᅵ 고 아 
버지가 하는 일 이라면 무엇 이든지 지 지하고 말없이 받처드 e ᅵ던 어 머니도 이 번만은 
가지 말아 팥라고 간절히 만류하 였다. 

아 버지는 결심을 굽히지 않고 기어이 무송을 떠 났다. 

내 도산일 대에서 활 동하는 독립군 상층이 행동 통일을 보지 못하고 몇개의 패로같 
라져 서로 세력 다틈을 하기 때문에 부대가 와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아버 
지 불 안해하 였다. : ^ ᅳ ~ Wp ^ 

장 철호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안 도까지 아 버지를 모시고 갔다. 그는 두 사 람분의 
길양 식으로 좁쌀 대 여 섯 되박과 된장 한 단지를 배 냥속에 넣은 다음 도끼와 권총 한 
자루를 몸에 지니고 무송을 떠 났다. 목적지 까지는 수백 ^나 되는 무인 지경이 었다. 
그 무인 지경을 가 느라고 퍼그나 고생을 많이 하 였다고 한다. 밤에는 한 지에다 우등 
불을 피우고 덮개도 없이 통나무 무지에 기대여 앉아 쪽잠을 청하군 하 였는데 아버 
지의 기침이 심하여 그 사람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 였다고 한다. 

아 버지는 안도에 갔다 와서도 그냥 심하게 기침을 하 였다. 더칠 후 부터는 그런 몸 
으로 백산 학교의 인가를 얻 느라고 또여기 처기로 뛰 어다니 었다. 

백산 학교는 국 내에서 사 립학교 운등이 활 발하게 벌 어지고 있을때 그에 보조를 
맞추어 무송 지방에 이주한 조션의 망명 자들과 선각 자들이 농 민들과 함께 설립한 
^^립 다. ― __^_^= 

초기의 백 산학교 규모는 아 버지가 다닌 만 경대의 순화 서당만 큼밖에 되지 않았다 
고 한다. 그^ 니 지금의 농촌집 방 두 개를 합친 것만 하 였다. 

그런테 그처럼 작은 규모의 백산 학교도 운 영비의 부 족으로 오 래등안 문을 닫지 
않으면 안되 었다. 

우^ 가 무송에 이사 하였을 때에는 백산 학교를 복 구하기 위한 운등이 본격 적으로 
벌 어지던 시기 였다. 일제의 부 추김을 받 고있던 군벌 당국이 학교의 인가를 해주지 
않아서 아 버지는 여 간애를 태우지 않았 다. 




김 형직선 생님이 

송에서 ― 

0【 가신 방 



□ 



아 버지는 어디 가서나 교육 운등에 션 차적인 주의를 돌 5 ᅵ고 도처에 학 교들을 설 

아 버지는 개교식 전야에 장 철호와 함께 목공 창에서 만든 책걸 상들을 마차에 싣고 
백산 학교로 갔다. 비록 《무팀 의원》 간판을 팥고 의 원일은 중 e 하지 않 았지만 아 
버지의 마음은 늘 학교에 가있 었다. 

아 버지는 백 산학교 명 에교장 으로서 직접 교편을 잡지 않았 으나 교육 내용과 후원 
사업을 보아 주면서 학교에 나가 연설 도하고 과 외활등 지도도 많이 하 였다. 

백산학 교에서 사용한 《국어 독본》 은 우 5ᅵ 아버 
지가 손수 쓴 것 이다. 아 버지는 백산 학교를 세운 다 
음 유하현 삼 원포에 갔 다와서 박기백 (박 범조) 이라 

는 사람과 함께 그 교 과서를 만들 었다. 아 버지가 교 

재를 집 필하면 뜻있는 사 람들이 그것을 삼 원포에 
가지고 가서 인쇄 해다가 만주 각지에 배포하 였다. 
거기에 교 과서를 쩍 어내는 정 의부관 할하의 인쇄소 
가 하나 있 었다. 석 판으로 인쇄 물들을 뽑아 냈는테 
책들이 훌륭하 였다. 만주에 있는 조 선인학 교들에 
서는 여기서 쩍어낸 교과 서들을 가지고 공 부하였 
다. 

아 버지는 무 송에서 교육 문제를 의 논하는 회 의만해 도여러 차례 열고 안도， 화 
전， 돈화， 장백 등지에 유능한 사 람들을 파 견하여 조션사 람들이 살고 있은 모든 곳 

에 학교와 야학을 세 우도록 하 였다. 장백현 18 도구 득 영촌의 육영 학교도 그 무렵에 

세운 학교 였다. 후날의 조선 혁명군 대 원이더 《E • ᄃ》 성원인 이 제우와 항 일투사 

.^^^1 학 iifia 들이 었다. ： ^ - - — ^ \ 

백 산학교 일이 잘되 어가자 아 버지는 다시금 만주 각지로 다 니면서 독립운 등자들 
과의 사업을 하 였다. 이 시기의 활 등에서 기본은 독립 운동의 통일 Q 결을 이 룩하기 

위한 투쟁이 었다. 방향 전환의 노션을 실현할 수 있는 모종의 유일 당창건 문제가 일 
정에 오를 때였던 것만큼 그 초 석으로 되는 독 립운동 대열의 단합을 이 룩하는 문제 

는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초미의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 었다. 그것을 위해 아 
버지는 생애의 말년을 고 스란히 바치 었다. 

그 당시 동북 3 성에 할 거하고 있던 여^ 같래의 군소독 립운등 e 체들은 3 부로 통 
합되어 만 주에는 정 의부， 신 민부， 참의부 3 부가 존 재하는 새로운 시기가 도 래하였 
다. 그런데 이 3 부도 세력권 확장을 위한 파쟁을 일삼아 민중의 손가 락질을 받고 9J 
«K ^ᅳ 

이^ 한 정세 하에서 아 버지는 통일 ^ 결이 야말로 분초룰 다투는 역사적 대 과제라 
는 것을 확 신하고 그것을 해 결하기 위하여 1925 년 8 월에 무 송에서 국 내외의 조선 
국민회 대표들 ，무장 도> 체 대표들 과합께 독 립운등 대열의 통일 ᄐ> 결을 위한대 책을토 
의하고 민족 Q: 체 연합촉 진회를 결성하 였다. 

그때 아 버지의 구상은 이 촉 진회룰 움 직여서 유일당 창립을 앞당 기려고 하였던 
것 같다. 아 버지는 분과 초를 다투어 가면서 하루 하루를 다른 때보다 몇곱 절더서 

들^ 일하 였다. 그때 아버지 자신은 벌써 앞날이 일마 남지 않 았다는 것을 예감한 것 

같았 다. ― - — ~ ^ ᅳ —— 

아 버지는 그 후 일마 안되어 중 환으로 몸처누 웠다. 

1926 년 봄부터 아 버지는 완전히 병석에 매인 몸이 되 었다. 

아 버지가 병환에 계 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 방에서 손 님들이 많이 찾아 왔다. 내가 
학 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토 방우에 낯션 신 발들이 대여 섯켤레 놓여 있군 하 였다. 다 



들 몸에 좋다는 약들을 지어 가지고 와서 문병을 하고 아 버지를 위로하 였다. 아무리 
돈에 궁한 사람도 인삼 한 뿌^ 씩은 거의 가지고 왔다. 하지만 기울어 질대로 기울어 
진 아 버지의 병에는 약도 효험이 없 었다. 봄은 지상 만물에 기름진 생명의 S 을 주머 

새 계절을 노 래하고 있 었건만 야속 하게도 만 사람이 그 S 게도 바라고 기다 ^던 아 

버지의 건 강만은 소생 시키지 못하 였다. 
나도 학교에 다닒 마음의 경황이 없 었다. 어느 날 아침 나는 학교로 가다가 아버 

아 버지는 《너 왜 학교에 가지 않느나 ？》 하고 엄하게 물 었다. ᅮ 
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숨만 쉬 었다. 
아 버지는 《가 거라. 사내가 그래 서는큰 일을못 해.… 》라 고하더 나를 기어이 학 
교로 보내 였다. 

하루는 길 팀에서 오 동진이 장 철호와 합께 아 버지를 찾아 왔다. 오 등진은 무송회 
의 방침에 따라 반 일애국 역량을 묶 어세우 느라고 여^ 모로 애를 썼으나 일이 뜻대 
로 되지 않아 고 심하던 중의논 도할경 병 문안도 할 경 경사경 사해서 찾아왔 노라고 
하면서 분열을 일삼는 사 람들의 소행을 격분에 차서 타매하 였다. 

성미가 과격한 장 철호는 그런 옹고집 쟁이들 하고는 차라 근 ᅵ 결별 을하고 말아야 
한 다면서 분노를 다잡지 못하 였다. 

두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듣 고있던 아 버지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같 라잡고 《아 
니요. 그 래서는 안 되오. 힘이 들 더라도 통합은 꼭 실 현해야 하오. 통합을 해 가지고 
무 장으로 적과 맞서기 전에는 독립을 성취할 수가 없소. > 하고 말씀하 였다. 

그들이 돌아간 후 아 버지는 이조시 기부터 내 려오는 당파 싸움에 대해 말씀 하면서 
당쟁 때문에 나라가 망 했는테 독립 운동을 한다는 사 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^ 지 
못하고 사분오 열되어 파쟁을 일삼고 있으니 야단 이라고 개탄하 였다. 파쟁을 근절 
하기 전에는 나라의 독립도 이룩할 수 없고 문명 개회도 이룩할 수 없다， 파쟁은 국 
력을 쇠진케 하는 근 원이고 외세를 끝어 들이는 매개자 이다， 외세가 들 어오면 나라 
가 망하는 법 이다， 너희들 대에는 반드시 파쟁을 뿌^^ 뽑아버 ^고 ^ 결을 이룩해 
야 하고 민중을 불^ 일 으켜야 한다고 하 였 다. 

내가 학 교에서 돌아와 병 구완을 할때면 아 버지는 나를 S 에 앉 혀놓고 여러 가지 

이 야기를 해주 었다. 주로는 아 버지가 일생을 살아 오면서 얻은 체 험들이 었는테 교 
훈적인 이 야기가 많 았다. 

아 버지의 이 야기가 운데서 지금도 9J 혀지 지않 는것은 혁명을 하는 사 람들이 가 
져야 할 3 대 각오에 대한 말씀 이다. 

《혁 명가는 어디 가나 항상 3 대 각오를 가져야 한다. 아사， 타사， 동사， 다시 말하 
여 굶 어죽을 각오， 맞 아죽을 각오， 일 어죽을 각오룰 가지고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

m ^1 u>ui ur?rcr>§= ^== ， ' ^ 

나는 아 버지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 었다. 
벗과 우정에 대한 아 버지의 말씀도 교 훈적인 것이 었다. 

《사 람은 어려울 때 사 a 벗을 잊 지 말아야 한다. 집 에서는 부 모에게 의 지하고 대 
문을 나 서서는 벗 들에게 의지하 라고들 하는테 다 뜻이 있는 말 이다. 생사 고락을 같 
이할 진정한 벗은 사실상 형제 보다도 더 가 깝다. > 그날 아 버지는 벗과 우정에 대한 

말 씀을장 시간하 ^ ᅩ _ ： ― ^ 1 

아 버지는 동지를 얻는 일 로부터 투쟁을 시작하 였다， 돈이나 육 S 포를 얻는 것으 

로부터 독립 운등을 시 작하는 사 람들도 있지만 아 버지는 어테 가서나 좋은 동지들 
부터 물색하 였다. 좋은 등지란 하 늘에서 떨 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 아나는 것 
도 아 니다， 금이나 보석을 캐 내듯이 힘 을들여 스스로 찾 아내야 하더 키 워내야 한 



다， 그래서 아 버지는 한평생 조션과 만주 벌판을 발이 부르 
트게 돌 아다닌 것 이다， 너희어 머니도 그래서 한뉘 손님시 
중을 드 느라고 배를 곯으머 고생하 였다. 

나라와 민중을 위한 진심만 있으면 좋은 동지는 일마든 
지 얻을 수 있다， 문제는 뜻이고 마음 이다， 돈은 없어도 뜻 
만 통하면 서로 등지가 될 수 있다， 백 만금을 가지 고서도 
얻지 못하는 우정을 e 한 모금의 승 늉이나 한 알의 감자를 
가지고 얻는 것도 다 그 때문 이다. 

아버 지 는 재 산가도 아니 고 세 력 가도 아니 지 만 좋은 친 
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， 그것을 재산 이라고 할 수 있다면 
아 버지는 재 산가운 테서도 제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셈 
이다， 

아 버지는 등 지들을 위한 일 이라면 무엇 이든지 아끼지 
않 았다， 그 S 기 때문에 동 지들도 목숨을 걸 고아버 지를보 

호해주 었다， 아 버지가 지 금까지 가지 가지의 풍상 고초를 이 
겨내더 광복 운등에 헌신할 수 있은 것은 등 지들이 아버지 - 
에게 사 심없는 방조를 주었기 때문이 다.… 

아 버지는 병중에 계시 면서도 제일 그^ 워지는 것이 친구들 이라고 하더 나에게 
좋은 등 지들을 많이 사 귀라고 거둡 당부하 였다. 
《등 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 람만이 좋은 등지를 얻을 수 있 다.》 

그때 아 버지가 해준 말씀은 지금도 나의 뇌 5 ᅵ에 깊이 새겨져 5i 다. 

어 머니는 몇 달 동안 침식을 9J 고 병 마와의 어려운 싸움을 하는 아 버지를 정성껏 
간 호해드 51 었다.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눈물겨 
운 지성이 었다. 그^ 나 그 초인 간적인 지성도 아 버지를 구 원하지 못하 였다. 

1926 년 6 월 5 일， 아 버지는 고향으 로부터 수천 5ᅵ 떨어진 이역의 자 그마한 지붕 

밑에서 망국의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 났다. 

《우 5ᅵ 가 고향을 떠 날때는 독립을 이 룩하고 함 771 ᅵ 돌아 가자고 하 였는테 나는 못 
같 것 같소. 나라가 독 립되면 당신이 성주를 앞 세우고 고향에 가오. 뜻을 이루지 못 
하고 가자니 시름이 안놓 이오. 성주를 부탁 하오. 내가 성주를 중 학까지 공부 시키자 
고 했는테 글^ S 것 같소.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 서든지 죽을 먹 더라도 
중학 까지는 공 부시켜 주오. 그 다음 그 아래 동 생들은 성주가 할 탓 이요. > 

그날 어머 니에게 남긴 아 버지의 유언은 이런 말 씀으로 시작되 었다. 아 버지는 늘 
차고 다니던 권총 두 자루를 어머 니에게 주면서 이렇게 부탁하 였다. 

《내가 죽은 다음 이 총이 나지면 재미가 없으니 땅속에 묻 었다가 성주가 커서 투 

에 나설 때 주^ 하오. > ^^^5 1 rit " l ^"M 

그 e ᅵ고는 우 51 삼 형제를 향하여 마지막 가 르침을 주 었다. 

《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. 그^ 나 너 희들을 믿 는다. 너 희들은 언 제든지 
나라와 민족의 몸 이라는 것을 9J 어서는 안 된다. 뼈가 부 서지고 몸이 쪼 개지는 한이 
있 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. > 

나는 소 근ᅵ 를 내여 목 놓아울 었다. 아 버지의 서거는 나의 마 음속에 잠 재하고 있던 
망국의 설 음을한 꺼번에 폭 발시키 었다. 

아 버지는 한생을 나라를 위해 살을 처미고 뼈를 깎다가 돌아 갔다. 거 듭되는 악형 
과 등 상으로 몸에 치 명상을 입었을 때에도 굴함을 모르고 민중을 찾 아가고 동지들 
을 찾 아가던 아버지 였다. 힘이 진하면 지 팽이를 짚고 배가 고프면 생눈을 움 켜삼키 
면서 도뒤를 돌아 보거나 주 § 거 5ᅵ 지 않고 곧장 앞 으로만 걸 어가던 아버지 였다. 



우 el 아 버지는 한평 생어느 당 파에도 가 담하지 않 고어떤 권력도 추 구하지 않았 
으더 오로지 나라의 광복과 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서 슴없이 바치 
었다. 아버지 에게는 물욕도 없었고 사 g 사욕도 없 었다. 돈이 생기면 자식 들에게 사 
탕을 사 먹이고 싶 어도꾹 참고 한 푼두푼 모아서 풍금을 사다가 학교에 기부하 였다. 
자기를 생각 하기에 앞서 겨레를 생 각하고 가정을 생각 하기에 앞서 조국을 먼처 생 
각하더 찬 바람을 맞받아 일생을 쉬 임없이 걸어간 아버지 였다. 인간으 로서도 청렴 
하게 살았고 혁명가 로서도 결 백하게 살 았다. 

나는 아 버지가 가정 살팀에 대해서 말 씀하는 것을 한번도 듣지 못하 였다. 내가 사 
상이나 정신면 에서는 아버지 한테서 물려받 은것이 많 지만재 물이나 금전상 으로상 
속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. 지금 우 ^ 고 향집에 전시 해놓은 농 쟁기나 가정도 구들도 
모두 할아 버지가 남긴 것이지 아 버지가 물려 준것은 아 니다. ― 

《지 원》 의 사상， 3 대 각오， 등지 획득에 대한 사상， 두 자루의 권총， 이것이 내가 
아버 지한테 물 려받은 유산의 전부 였다. 그것은 모 S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유 
산이 었다. 그 렇지만 나 에게는 그보다 더 흘륭한 유산이 없 었다. 

아버 지 의 장례 는 사회 장으로 거 행 되 었다. 장례 날에 는 소 남문거 근ᅵ 가 미 여 지게조 
객들이 모여들 었다. 남북만 각지와 간 도에서 그 5ᅵ 고 국 내에서 평소에 아 버지를 따 
르고 홈 모하던 수많은 등 지들과 친 구들， 제 자들， 어 제날의 환 자들이 꼬 5ᅵ 를 물고 무 
송으로 밀려들 었다. 무송 현장도 금 박향지 묶음을 가지고 찾아와 아 버지의 영전에 
향을 피우고 눈물을 흘 5ᅵ 더 절을 하 였다. 

아 버지의 묘 소는소 남문거 근ᅵ 에서 10근ᅵ 가량 떨어진 두도 송화강 기슭의 양 지촌에 
쓰게 되 었다. 아 버지가 생전에 그 마을로 자주 다니 었다. 그 등 네사람 들에게 이야기 
도 해주고 병도 봐 주면서 한 집안식 구처럼 혀 물없이 지내 었다. 아 버지는 세상을 떠 
난 다 음에도 평소에 그처럼 살 를하게 지내던 사람 들속에 계 시고싶 었을것 이다. 

그날은 소 남문거 5ᅵ 로부터 양 지촌에 이르는 1051 길이 온통 울음 바다가 되 었다. 
독 립운등 자들은 상여를 메고 가 면서도 목 놓아울 었다. 

무송 지방의 조선여 성들은 아 버지의 장례식 날부터 보 름동안 머 e ᅵ에서 S 행기를 

나는 이 S 게 아 버지를 잃 었다. 한 순간에 아 버지를 잃고 스승을 잃고 지 도자를 잃 

었다. 아 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준 혈육인 등시에 어린 나이 때부터 나를 혁 
명의 길로 끊 임없이 인 도해준 스승 이었고 지도자 였다. 아 버지의 희생은 나에게 있 

어서 커다란 타 격으로 되 었다. 내 가슴은 메꿀 수 없는 상실로 하여 S 비여버 ^었 

다. 



그 려보더 



TIT 7 



짓 기도하 



어떤때 는흘로 강가에 나 가앉아 멀^ 조국의 하늘， 
w t k = i ― = 

생 각하면 나에 대한 아 버지의 정은 남다른 것이 었다. 내가 좀 자라서 부터는 늘 진 
지하게 나라와 민족의 장래 문제를 터놓고 말 씀하군 하던 

mmmm. 무한히 엄하 면서도 끝없이 옹 심깊은 것이 우 
^ 아 버지의 사랑이 었다. 이제는 그런 사랑， 그런 이 끄심을 

더는 받을 수도 없고 바할 수도 없게 되었다 
그러나 나룰 비탄의 눈물 속에서 일으켜 세워준 것은 아 ■■ 

버지의 남다튼 그 유산이 었다. <€지 원》， 3 대 각오， 동지획 ， 




득， ᄏ루의 권총 . JL^jJ "V"^^^ 

당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같피를 잡을 수없는 막 막하고 
암담한 슬픔속 에서도 나는 그 유 산에서 힘 을얻고 내가같 

길을 모 색하기 시작하 였다. 




김형 직선생 님께서 김 일성주 석님께 

물 려주신 권총 



I m ^ ^^fe 맹^ B 

^fe 운 ^cfl 를^^ 
독 립군의 여걸 이관린 



시기 ： 1926. 7 = 1926. 12 



ᆻ장 례식이 끝난 다음 아 버지의 친 구들은 무송에 더칠간 머무 르면서 나의 장래문 



의 보증과 소개를 받아 가지고 내가 화성의 숙으로 떠 난것은 1926 년 6 월중 



이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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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태도 소 작쟁의 



때로 말하면 우 5ᅵ 나 라에서 6. 10 만세시 위투쟁 



이 일어난 직후 였다. 



6.10 만 세시위 투쟁은 3.1 인 민봉기 후 민족 해방투 
쟁 무대 에 새 릅게 등장한 공 산주의 자들에 의 하여 조 

직된 대 중적인 바^ A ᅵ의^ 홴치 ᅵ ' ^= 



우 끗ᅵ 나라 민 족해방 투쟁이 민족주 의운등 으로부 
터 공산 주의운 등에로 방향 전환을 하 는테서 3.1 인 
민 봉기가 분 기점의 역할을 하 였다는 것은 세상에 
잘 알려진 사실 이다. 3.1 인민 봉기를 통하 여 부르조 

아민족 주의가 더는 민 족해방 투쟁의 기 치로될 수 
없다 는것을 ^저 5 ᅵ게 느낀 선 각자들 속에서 새 사 
조룰 따르는 기운이 급속히 자라 났으더 그들의 활 
등에 의하 여 맑스 -레닌 주의가 빠튼 속도로 전파되 

sun = ^ 



3.1 인민 봉기가 있은 이 듬해에 서울 에서는 노등 
공제 회라는 노동 도> 체가 출현하 였으더 연이어 농민 
단체， 청년 단체， 부녀 단체와 같은 대중조 직들이 속 
• 었다. 



이런 조 직들의 지 도밑에 우^ 나라 에서는 1920 
년대 초부터 무산 대중의 권익을 옹 호하더 일제의 
식민지 정책을 반 대하는 대중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 
다. 1921 년에 부 산부두 노등 자들이 총 파업을 일으 
켰다. 그 후 노등 자들의 파업 투쟁은 서울， 평양， 인 
천과 같은 산 업중심 지들을 비 룻하여 많은 지 방들에 
서 연속 적으로 일어 났다. 노등 운등의 영 향밑에 일 

본 인대지 주들과 악 질적인 조 션인지 주들을 반대하 
는 농 민들의 소작 쟁의가 재 령나무 5 ᅵ벌과 암 태도를 
a 쓸 었으더 식민 지노에 교육을 반 대하고 학원의 자 
유를 요 구하는 청년학 생들의 등 1 S 휴학이 도처 에서 

^어 났다, ― 



m_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《무단 통치》 의 총 검우에 

= <c 문화 통치》 의 비 e 보자 기를쐬 워놓고 <중 추원》 

m. 에 친일 파들을 몇 명 끌어 들이는 방 법으로 조선사 



람의 정 치참여 를장려 하는척 하면서 《민의 창달》 
의 혀 울밑에 조 선글로 된 신문， 잡지를 몇 종 발간 
하도록 혀가해 주고는 마치 그 무슨 복지시 대라도 
온 것처럼 요란 스럽게 떠들 었지만 우^ 민족은 
런 속 임수를 용 납하지 않고 침락 자들을 반 대하는 



투쟁을 계 속하였 pK - 1 W 
_ 노등 운등을 비룻한 대중 운등의 발전 추세는 이를 

통일 적으로 영솔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세 
력을 요구하 였으더 이런 역사적 요구를 반 영하여 

1925년 4 월 서울 에서는 조선공 산당이 창건되 었다. 
이 무렵 으로 말하면 구라파 여 러 나 라들에 서도노 
등 계급의 정 당들이 많이 출 현하던 때 였다. 
^조 션공 #건 후 현실 1 에 부 합되는 지도사 
상이 없고대 열이통 일되지 못하고 대 중속에 튼튼 
히 뿌 근1 박지 못한 근 본적인 제한 성으로 하여 노등 
계급의 전위대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 행하지 못하 
였으나 그 창건은 신구 사조의 교체와 민족해 방투쟁 
의 질적 변화를 보 여주는 의 의있는 사변 으로서 노 
동 운동과 농민 운동， 청년 운동을 비룻한 대중 운동과 



민촉 ft 방 £g 의ᅭ § 전을 추 동하 ， 

^^feaa 들 은ᅮ전 국 에 서 새로 g> 일 
위를 준비 iiTiri^ K - 



이 런때에 이조의 마 지막왕 이었던 순종이 사망하 
였다. 순종의 사망은 조선 민족의 반일 감정을 크게 
건 드려놓 았다. 왕의 부고에 접한 조선사 람들은 상 
복을 차 려입고 남 녀노소 할 것없이 대성통 곡하였 
다. 나라가 망한 다 음에도 순종이 마 지막왕 으로서 
^ 왕조를 상 정하고 있 었는데 그마처 없 어지니 쌓이 
고 쌓였던 망국의 설음이 다시금 울 음으로 폭발한 
것 이다. 군악을 울^ 더 학 생들이 부르는 노 래소^ 
에 군중은 더욱 슬피울 었다. 이 ᅳ ᅳ 



영원히 무궁 iJg 
H "는 간다 북팡 산천 
쓸쓸한 곳으로 
인지 I 가면 언지 I 나 
또다시 오려 4 - 

2 천만의 백 의등모 

무궁 하여라 ― 




샀- 




찰 있거라 창 덕궁아 



순종 장례식 (위) 과 



6.10 만 세운동 
(이래 ) 



= 



통곡소 ^가 일본강 점자들 에게는 폭탄과 같은 자 



그. 



었다. 



조션사 람들이 무 근ᅵ 를 지어 우는 곳이 있으면 즉시에 일본 기마경 찰대가 출 동하여 
총칼과 곤봉을 휘들^ 야수 적으로 해 산시키 었다. 소학교 아이들 까지도 가 차없는 곤 
봉 세례를 받 았다. 나라가 망해도 슬 퍼하지 말고 왕이 죽어도 울지 말고 입을 다물고 



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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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 으라는 것 이다. 이것이 바로 《무단 통치》 로부터 《문화 통치》 로 탈 바꿈을 한 

총독 정치의 진면모 였다. —그 ᅳᅳ 




적들의 포악 무도한 탄압 만행은 불 길처럼 타 번지는 우 51 인민의 반일 감정에 기 

쏟 아붓는 격이 되 었다. - ᅭ ^ ^ ^= 



： 공 산주의 자들은 인민 대중의 반일 기세에 편 승하여 순종의 장례 식날을 계 기로전 

국적 범 위에서 반 일시위 투쟁을 벌 이기로 계 획하고 그 준비를 비밀 e ᅵ에 추 S 시키었 

L'l - -ᅳ— = 



그런데 그 비댈이 시 위투쟁 준비위 원회에 끼여 있던 종파분 자들에 의하여 일제에 



서 알려 졌다. 반 일시위 준비는 무 자비한 탄압을 받지 않으면 안되 었다. 

ᅮ 31 나 애국적 인 민들은 시위 추지 ^^ rh L ^ 



6 월 10 일 순종의 상여가 종로를 지나같 때 수만명 의서울 시 민들이 《조 선독립 

만세 ！》， <일 본군대 물^ 가라 ！》， 《조 선독립 운동 자들은 단결하 라!》 는 구호를 
웨 치면서 대 중적인 시위 를벌이 었다. 《문화 통치》 7 년 간쌓이 고쌓인 원한 과울분 



이 마침내 《독 립만 세!》 의 함성 으로폭 발한것 이다. 



열 두어살 안팎의 보 통학교 학생 들까지 대열을 짓고 시위에 나 섰다. 시위 군중은 



^^춰 혜 a 들과 치열한 격투를 벌이" aa^M 게 m 다 

^^g gaaa a 쟁은 종파분 자들와 동으로 제의 야수적 "을 이겨내 

지 못하고 실패하 였다. 부르 조아민 족주의 자들의 사대 사상이 3.1 인민 봉기를 실패 
하게 한 근본 원인의 하 나라면 초기공 산주의 자들의 종파 행위는 6.10 만세시 위투쟁 
을 말 아먹은 기본 화근이 었다. 화 요파는 이 투쟁을 지도 하면서 처들의 종파적 견지 

에혁^ sutgp 하 였고죄 이에 대 립하여 방해 공작을 하 였다. IZ ᅳ^ 프 

ᅭ 6. 10 만 세시위 투쟁을 발 단으로 조선 공산당 지 도부의 주요인 물들은 대부 분검거 



되 었 다; ^ ― 

6. 10 만세 사건을 계기로 《문화 통치》 의 기 만성과 교 활성은 만 천하에 폭 로되었 
다. 이 운등을 통하여 우 근ᅵ 인민은 그 어떤 역경속 에서도 반드시 나라를 되찾고 민 



족의 존임을 고수 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투 쟁기세 
만일 공 산주의 자들이 파벌관 ^ 을 버^ 고 통일적 



과시하 였다. 



으로 이 투쟁을 조 직하고 지휘하 
였 더라면 6.10 만세 운등은 거 족적인 투 쟁으로 확 대발전 되었을 것이더 일제의 식민 



지 통치 에 보다 큰 타격 



었을것 이다. 




그 



T t jgfa ihMi ；; hlfSf ■ g 
: mm ftjij^s yj> 



6. 10 만세 운등은 종파 1 
복함이 없이는 공산주 의운등 
의 발전도 반일 민족해 방투쟁 
의 승 근ᅵ 도이룩 할수없 다는심 



각한 교훈을 남기 였다. 
ᄐ나는 그때 6. 10 만세 운등의 
결과룰 놓고제 나름대 로분석 
해보았 다. 내가 이상 스럽게 생 
각한 것은이 투쟁의 조 직자들 
이 왜 3.1 운동 당시의 평화적 방 
법을 그대로 되 풀이하 였는가 
하는 거 o ulBkT— J M ,n Mil. 



^tn**;i vwr 



6.1 만세 운동을 보도한 당시의 신문 



ᄐ천 일양병 일 일용병 이라는 
말도 있지만 인민 대중을 한번 
싸움 마당에 내세 우자면 그들을 

충분히 교 양하고 조직 화하더 



세 기오ᅡ 더불어 



그런테 6. 10 만세 운등을 조 직하고 지도한 사 람들은 사전에 절저한 준비도 없이 
을 든 군경 들앞에 적수 공권을 군중을 수만 명이나 내세 웠으니 그 결과가 비참하 
지 않 



없 었다. 



일어설 때마다 무 5 ᅵ 죽음을 내고 좌절 당하군 하는 반일 운동을 생 각하면 분해서 
잠도 오지 않 았다. 그 실패는 내 피를 끓게 하고 일제를 때려 부시고 조국을 찾아야 
하 겠다는 나 의의기 를더욱 굳게 해주 었다. 

Z 나는 이런 사상적 충동을 안고 아 버지의 유훈， 어 머니의 ^ 원， 민중의 기대에 어 
긋나지 않게 화 성의숙 시절을 값있게 보내 근ᅵ 라고 결심하 였다. S 



화성 의숙은 독 립군의 간부; 
2 년제 군사정 치학교 였다. 



키워냁 목 적으로 1925 년초에 세운 정의부 소속의 



민족 재생의 출로를 실력배 양에서 찾은 독 립운등 자들과 애 국적인 계뭉활 동가들 
은 일반 학교의 설립과 합 7 게 군사 인재의 육성을 목 적으로 하는 무관 학교의 설립에 
도 적 극적인 노력을 기울이 었다.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만주각 지에는 신흥 강습소 
(유하 현)， 십 3 평사 관학교 (왕청 현)， 소사하 훈련소 (안도 현)， 화 성의숙 (화 전현) 을 비 
룻한 여^ 개의 무관학 교들이 일어 섰다. 

^ 이 무관 학교설 립운등 에서는 양 기탁， 이 시영， 오 등진， 이 범석， 김 규식， 김 좌진과 
같은 독립 운동의 거 두들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 였다. 

：； 화성 의숙의 입학 대상은 정의 부산하 중대 들에서 선발된 현역군 인들이 었다. 우에 
서 입학 생수를 쪼개여 내려 보내면 중 대별로 우수한 청 년들을 뽑아보 냈는데 2 년등 
안의 학습 과정을 마치면 성적에 따라 새 직급을 주어 출신 중대에 되돌 려보내 였다. 



독 립군밖 에서도 개별적 인 사들의 소개로 입 학하는 청 1 d 들이 더^ 있 었지만 그런 
경우는 드물 었다. 그래서 뜻을 가 S 한창 나이의 젊은 이들은 은근히 이 학교에 가고 



지금화 성의숙 시절의 나의 등 창생들 가운테 



절을 회고 할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. 

P 가 버지가 생존 해계실 때만 해도 나는 나의 
전 도문제 와가정 살팀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

쓰지 않았 다. 그러나 아 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 
음에는 나의 장래 문제를 비 룻하여 가정을 운 
영 해나가 는테서 나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 



제들에 나도 자연히 관심 

9ifli ᅳ 



-리지 않， 



없 



나는 아버 지 의 서 거 에 서 오는 슬픔과 고뇌 
때문에 망연 자실의 상태에 처해 있으면 서도어 
떻게 하나아 버지의 뜻을 이어 한생을 독립운 
등에 바치 겠다는 일 « 과 사정이 혀 락되면 어 
머니의 부담이 되는 한이 있 더라도 상 급학교 
에 S 학해보 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자기의 전 

문제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 였다. ᅳ 




아 버지는 세상을 떠 나면서 나를 중 학까지 
보내 주라고 유언하 였지만 우^ 집 형편을 보 
면 내가 상급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 겠다고 말 ᅵ 
할 형편이 못되 었다. 내가 학교에 가면 학비조 
달의 무거운 부담을 어 혼자서 짊 어져야 ^= 





히 AH 이스" 기스 A L 




= 



제 2 장 및을수 없는 화전 



하는테 어 머니의 삯 빨래와 삯바느 질에서 얻 어지는 보잘 것없는 수입 으로는 빈한한 
가계를 유 지하고 나의 학업을 위해 팥마다 학비를 대줄 수가 없 었다. ^ 

^^^hsazHl:^ 수독을 era 형 a 삼촌도 일조에 직업을 s 었다 • 아버 지 

7} ^데는 ！회^ 뚠얼하 ᅩ―헒 n 




^)]^^ 니버 ， 친 구들이 5? 를— 화성의 #에 7TED1 권고하 였다. o^xiTrtf 
상을 떠날 때 어머 니에게 남긴 유언 가운테 나의 S 학 문제도 포합 되어있 었다. 내가 

상급 학교로 같 때에는 아 버지의 친구 들에게 서신 을내여 그들의 도움을 받 으라는 

것이 어 ui 니 ia ᅳ ' 



에게 주고 간 아 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었다. 



어 머니는 그 부 탁대로 여^ 사람 들에게 편지를 써보 냈다. 인정 
의 도움이 없 이는단 하루도 살아같 수없는 각박한 세월이 었으니 
어머니 로서는 미안 한대로 그 S 게 하지 않을 수가 없 었다. 그렇게 
되어 나의 전도 문제는 아 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무송에 남 아있던 
독립운 등자들 속에서 자연히 한 개의 의제로 상 정되지 않 을수없 
^폐 ― ― ^^^^^= 



오 등진은 의산 최 등오선 생한테 소 개신도 보 냈으니 화성 의숙에 

가라， 화성 의숙에 가서 군사를 배우는 것이 네 포 부에도 맞을 것이 
다， 입씨름 으로는 독립을 못한다 는거야 너의 아 버지의 뜻이 아니 

나， 학교를 졸 업하면 그 후의 전도 문제는 우 e ᅵ가 책 임지고 돌봐줄 

테니 ^에 가서 마 i 첫 등 하라 였 H "- - 



딩시 숙감 ^제하 



ᅭ ― ^ ᅵ 지의 친 우들은 장 a 나를 X} 기 ^ |：쇄 £를스 ᅵ을 — 후비 인재로 

키 우려고 계 획하고 있 었던것 같았 다. 독립 군지도 자들이 후 비육성 문제에 관심을 



^고 인재 양성을 중시한 것^ 뿌일이 었다. ᅮ = 
나는 오 동진의 제의에 쾌히 동의하 였다. 나의 전도를 그 S 게도 살뜰히 걱정해 



^1] ^ 



는 독 립운등 자들의 진정이 참말로 고 9 다는 생각이 들 었다. 나를 무관 학교에 보내 
어 독 립운등 인재로 키 우려는 그들의 의도는 일생을 조 국해방 위업에 바 치려는 나의 

지 향에도 부 합되는 것이 었다. 군사적 대결에 의 해서만 일제를 타승할 수 있고 군사 
를 알아야 독립 운등의 전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나의 견해 였다. 이제는 

1 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^ 게 si ᅵ다. ^1 ― w 

나는 화성 의숙을 반 일독립 투쟁의 활 무대로 가는 지름길 이라고 생각 하면서 가벼 



운 마 음으로 화 전으로 떠날 준비를 서 두르기 시작하 였다. 
P 외국의 어떤 정객이 나보고 주석 님은공 산주의 자인테 어떻게 되어 민족주 의자들 
이 운 영하는 군사 학교에 가게 되었 는가고 물은 적이 있 었다. 있을 수 있는 질 문이라 



- 내가 화성 의숙에 입학한 것은 아직 공 산주의 운동을 시 작하지 않았을 때 였다. 나 
의 세 계관은 맑스 -레닌 주의를 자기의 이 a 으로 완전히 삼을 만큼 원숙한 단계에 
있지 않 았다. 그 때까지 내가 공산 주의를 지 식으로 섭취한 것이 있 었다면 무 송에서 
《사 회주의 대의》 와 《레 닌의 일 생기》 라는 소 책자를 91 은 것 뿐이고 사회 주의이 
^이 실현된 신생 쏘련의 발전 모습을 풍 문으로 들 으면서 사회 주의， 공 산주의 사회 
를 끝없이 등경 하였을 뿐 이다. ― 
_ 내 주변에 는공산 주의자 들보다 민 족주의 자들이 더 많 았으니 고장을 옮길 때마다 
내가 다니던 여^ 학교의 션 생들은 공산 주의사 상보다 민 족주의 사상을 더 많이 고 
취하 였다. 우 ^ 는 새 사조에 의해 교체될 운명을 지니고 있 었으나 그 영 향력을 무시 



없는，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은 민족 주의의 포 위속에 있 었다. = 

■ 의숙에 끌끝한 청 년들이 많고 정치 교육과 함 7 게 군사 교육을 하더 돈을 받지 않고 
무료로 공 부시켜 준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화 전으로 같 결심을 내 51 게 하 였다. 학 



세기와 더불어 



비 를탤힘 이없으 면서도 상급 학교에 같 희망과 아 버지의 뜻을 이어 조국 광복의 길 
에 나 서려는 포부를 동시에 품고 있은 나 로서는 그보다 더 이 상적인 교육 환경과 조 

.M /Wh ᅵ」 1 ― 

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화성 의숙의 교육에 적 지않은 기대를 걸고 있 었다. 2 년 
등안 의숙의 교육을 받 느라면 중학과 정안은 물론， 군사를 하나 더 배우게 되 5ᅵ 라는 

샌 W 들 었디^ ― = \ 

정작 집을 나서 고보니 걸음을 옮기 면서도 자주 뒤를 돌 아보게 되 었다. 아 버지의 
유해가 묻 혀있는 양 지촌을 돌 아보고 멀^ 서 나룰 바 래주는 어 머니와 동 생들을 돌 

아보 ᅡ음이 § 란하여 가법게 발 s 옮 s 수가 a 었 ᄃ 1 3 ^—r. 

^ 어린 등생ᄈ 테^ 고 고생할 ^MtT^WS^ 웠 같은 백사 지에서 

어머니 혼자 가정을 유 지해나 간다는 것이 그때 형편 에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 었다. 
길을 떠난 사람은 뒤룰 돌 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한어 머니의 말씀을 되새 기면서 

^^5 } 음 ^ S s i Li ' ^^^^^^p=^^^^^^^ ^^ 

무 송에서 화전 까지는 육로로 300근ᅵ 가량 되 었다. 돈 냥이나 있는 사 람들은 풍을 

친 한팀 차라는 것을 타고 쉽게 다니는 길이 었지만 노자가 변변치 
못한 나는 그런 호강을 할 처지가 못되 었다. j 

화전은 송 화강과 휘 발하의 합 수목으 로부터 오륙십 5 ᅵ 떨 어진곳 
에 자^ 잡고 있은 길팀성 관할의 산간도 시로서 남만 치고도 손꼽히 

는 독립 운등중 심지의 하나였 ᅳ: S ' 

내가 길을 떠날 때 무송의 어떤 독립운 등자는 나에게 화 성의숙 
의 살팀 살이가 몹시 가 난하니 고생스 ^울 것 이라고 걱정 해주었 
다. 독 립군의 재정 형편이 전반 적으로 어 려워서 화성 의숙의 숙식 
조건이 변변치 못하 겠지만 그런 곤란 같은 것은 문제로 도 되지 않 
았다. 어린 시 절부터 무 명옷을 입고 티" 개죽을 먹으더 자라난 나에 
게는 화성 의숙이 아무 ^ 가 난하면 우 5ᅵ 만 경대집 보다야 더 가난 

내가 약간 이나마 불안 스럽게 생각한 것은 나이도 어 5ᅵ 고군인 - ■「 ^...m 김시극 
경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를 화성 의숙이 어떻게 맞아주 겠는가 하는 것이 었다. 그 
S 지만 화전에 김 시우가 있고 화성 의숙에 강 제하와 같은 아 버지의 친 구들이 있다 
는 /！뼤 m 근 iriv„irh ᅩ ᅩ 

나는 화전에 도 착하자 어 머니가 일^ 준대로 김 시우의 집부터 찾 았다. 그는 정의 
부 소속의 화전 총관소 총관이 었다. 총 관소란 관할구 역안에 거 주하고 있은 조 션사람 
들의 생활상 편의룰 봐주는 자 치적인 기구 였다. 이런 총관 소들이 무 송에도 있고 반 




= 



제 2 장 및을수 없는 화전 



석에도 있고 관전， 왕 청문， 삼원포 갚은 고 장에도 있 었다. ^= 
김 시우는 자 성군에 있을 때부터 아 버지와 연계를 맺 고있던 독립 운동자 였다. 3.1 
인민 봉기후 중국에 들어가 임강과 단등일 대에서 활 동하던 그는 1924 년에 화전으 

로 자 a 를 .i • "'ᅵ 



는 화전 시내에 정 미소를 하나 꾸 려놓고 독 립운동 자금을 마련 하면서 대 중계뭉 



에 힘 썼다. 



그가 세 워놓은 것이 남 대가에 있는 영풍 정미소 였다. 김 시우는 총관의 직무」 




행하는 한편 그 정 미소를 운영 하면서 거기서 돈을 뽑아 독 립군에 
식량도 대 여주고 화성 의숙과 그 부근에 있는 조션인 모범소 학교에 

재 정적인 후원도 하였 다,. ᅳ ᅳ t \ == 



^ᅪ는 있을 때부^ 김 총 as^g^a^ ᄈ 한 기질 
과 강직한 성미에 매 흑되어 그를 무척 따르고 존 경해왔 었다. 김총 



뜨 락에서 닭장을 손 질하던 김시우 내외는 내가 나 타나자 환성 
지르머 반갑게 맞아주 었다. 그 집 뜨 락에는 발에 걸^ 일 정도로 
들이 많 았다. 



나는 김 시우의 안내로 화성의 



찾아 갔다. 



김 시우는 정 미업자 특유의 쌀겨 냄새가 풍기는 옷을 걸치고 나 



^시 숙장 최동오 



^성^ ^은 휘발하 자 리잡: ^었 S ᅴ만주 g] 에 곳에 

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물매가 급한 초가 지붕과 청 벽돌로 쌓은 거무 스레한 벽체가 소 
나무숲 사이로 바 라보이 었다. 교사 뒤에는 운 동장을 사이에 두고 화성 의숙의 기숙사 

가자 51 잡고있 었다. ^^^^ ' : 



교사도 기 숙사도 내가 상 상했던 것 보다는 휠씬 초라 했다. 하지만 건 물이야 초라 
한들 뭐라 는가， 집이 너 절해도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만 있다면 그만 이라는 생각으 



서운한 김 g— g^ qg^ . ^^^^^ ^# ^g-g 
|1 래도 « 등 장만은 크고 번듯하 였다 ^ 1 ᅳ ^ᅳ 

나는 걸음을 옮기 면서도 기대와 호 기심을 가지고 화성 의숙의 전모를 유심히 살 



펴보 았다. 



^우 e ᅵ가 팔도 구에서 살 때 오 동진이 추운 겨울날 털 모자도 쓰지 않고 ^레 집에 찾 
아와 아 버지와 함께 화성 의숙의 설립 문제를 두고 의 논하던 일이 생각 났다. 

이 의숙에 입학 생으로 찾아와 교사를 살 펴보는 내 마음 속에는 뜨거운 감회가 끓 
어올 랐다. ᄉ 



장이 자기 방에서 나： 



키가 자그 마하고 이마가 흘 a 벗어진 중년의 인상ᅮ 

맞아주 었다. 그가 의산 최등오 선생이 었다. ^-― ^= 

그 의산 션생은 33 인으로 불^ 우는 3.1 인 민봉기 주 도자의 한 사람인 천도교 3 세교 
주 손 병희의 제자 였다. 손 병희가 설립한 강 습소를 나온 후 고향 의주에 내려와 서당 
을 세우고 천 도교인 자 녀들을 공부 시키는 것으로 독립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었다. 
3.1 운 등에도 참가 하였고 그 후에는 중국에 망 명하여 천도교 종 5 ᅵ원을 세우고 망명 

^들 속에서 애국， 을 벌이 었다. " = ᅮ 



장은 우 51 아 버지의 장 례식에 가보지 못 한것이 일생의 한이 될 것 같다고 하면 
서 못내 가슴 아파하 였다. 숙장은 총관과 한 참동안 우 근ᅵ 아 버지에 대한 회 고담을 벌 

려놓 »C —"ᅳ ^a^^E 131 ― ——― iS 



날 최동오 선생이 나에게 한 훈계가 아주 인 상적인 것이 었다. 
《성 주는 아주 맞춤한 때에 우^ 의숙에 왔소. 독립 운등은 수재 



요 구하는 새 



세기와 더불어 



로운 시기를 맞이했 거든， 흥 범도나 유인 석식의 주 먹구구 시대는 이미 지나갔 e 말 
이요. 왜놈의 신식전 법이나 신식 무장을 제 압하기 위 해서는 우^ 의 신식 전법과 신 
식 무장이 필 요한테 이것을 누가 해 결하겠 는가? 바로 성 주네와 같은 새 세대가 맡아 

해 결#하 한단 말 이요， ^^^^ 



> 



5 장 선생은 그 밖에도 교 훈으로 삼 을만한 이 야기를 많이 하 였다. 그는 숙 식조건 
이 불편 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 하면서 이런 곤란， 처런 곤란이 있 더라도 조선 독립의 
장래를 내다 보면서 참고 견 디라고 격 려해주 었다. 첫 인 상에도 성미가 온 화하고 놀 
ii^^a^ai^^F^ct ^는 % ^이 들었다 ― 



ᅳ a 김시우 ifHH 는 «t 위해 을 차 5ᅵ 었다. 주인 내외의 정성이 엇보이 
는 소박한 식 탁앞에 아 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사 람들과 마주 앉으니 감개가 무량하 

li - ᅳ M .^ ^ ' = 

5 ᅵ반상 한쪽구 석에는 곡주도 한 병 놓여있 었다. 김 시우가 반주를 하려고 내놓 

_ ᅡ S 만^ 는데 총관은 뜻^ 에도 잔에 술을 부어 나에게 권하는 것이 었다. 

나는 너무도 송구스 ^워 두 손을 바삐 내처 었다. 난생처 음으로 받게 되는 어른대 
접 이어서 여간만 당 황하지 않 았다. 아 버지의 장례 때내 가너무 슬 퍼하는 것 을보고 

장 철호가 슬을 권한 일이 한번 있지만 그것은 상 제로서 받는 대접 이었지 그 이상의 

TIvu'ilmTT 쓰 — ir— — 「_ % ' — % ^= 

그런테 김 시우는 나를 완전히 어 른처럼 대하는 것이 었다. 그는 말투도 이전 날의 



<J1 라 > 로^ f ^SCT > 조 £ 바 ？ ^ ᅩ =L 

《자 네가 온다니 자네 아버지 생각이 간 절해지 더군. 그래서 내 슬을 한병 갖추어 
놓 으라고 했네. 자네 아 버지가 화전에 오시면 늘 이 상에서 내가 권하는 잔을 받군 
했네. 오늘은 자네가 아 버지를 대 신해서 이 잔을 받으 라구. 자네야 이제 부터는 가장 

이 아닌가 .》 



총관이 이 S 게 말하더 혀 물없이 잔을 권 했지만 나는 가법게 그 잔， 



가없었 



다. 중 안에도 차지 않은 조 그마한 잔이 었으나 거 기에는 참으로 가 늠하기 어 려운무 



- 김 시우가 나를 성 인으로 대 해주는 그 자^ 에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튼처 
럼 처신을 해야 하^ 라는 엄숙한 사 명감을 느끼게 되 었다. 들 
^ 그는 나에게 자기가 침실 경 서재로 이 용하는 방을 내주 었다. 숙장선 생과도 토론 
이 되 었으니 기 숙사에 들어 가있을 생각은 아에 말고 자기 집에 뉼^ 있 으라고 오ᅭ 



s 김형직 선생이 임종을 앞두고 편지로 성주를 잘 돌봐 a 라고 부 탁하신 것만큼 자 
기는그 부탁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 었다. ― 



무송 에서나 화전 에서나 아 버지의 친 구들은 이처럼 나를 위해 성의를 아끼지 않 
았다. 우^ 아버 지와의 의 3 를 지키 느라고 그 s 게 해 주었을 것 이다. 나는 그때 그 
성의나 의 5ᅵ 룰 두고 많은 것을 생 각하게 되 었다. 그 의 51 의 밑바 탕에는 나라의 독립 
을 위해 한몫할 것을 바라는 아버 지세대 사 람들의 절절한 기대가 깔려있 었다. 그 기 
대는 나로 하여금 조션의 아들 로서， 새 세 대로서 무거운 책 임감을 느끼게 하 였다. 
나는 장차 아 버지의 유훈을 가 슴깊이 간 직하고 학습과 훈련을 잘하여 민중의 기대 
에 보답할 1 굳게 결심하 였다. ― ^ ᅭ 



：： 나는 다음 날부터 화성의 숙에서 생소한 군 관학교 생활을 시작하 였다. 최동 오선생 
이 나룰 교실로 테^ 고들어 갔다. 학 생들은 나를 보자 어린 독 립군이 왔다고 하면서 
신 기해하 였다. 어느 중 대에서 심부 름이나 하다가 굴^ 온 애 승이군 대라고 s 작하는 
것 같 았다^ 



40 명 남짓한 학생들 가운테 나만큼 어린 학생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 다. 대부분 



20 살 안팎의 청년 들로서 그 중에는 수염이 검승검 승하게 난 아이아 버지도 있 었다. 
모두 내 형이나 삼 촌벌쯤 되는 학 생들이 었다. 
；장이 나를 소 개하자 학 생들은 일제히 박수룰 




^^^^m^^m 주휸대 창문쪽 =a —^ 줄 사 자 ^ 를 잡았 다. ^= 
： 내 s 자 근ᅵ 에는 1 중대 출신인 박차석 이라고 하는 학생이 앉아 있 었다. 그는 수업 
이 시작될 때마다 교실에 들 어오는 션 생들의 경력과 개성 중에서 특이 하다고 생각 



되는점 



귀 속말로 간딴간 3 히 S 겨주군 하 였다. 



그가 제일 존경을 가지고 소개한 교원은 군 사교관 이옹이 었다. 이옹은 정 의부의 
군사위 원인테 황 포군관 학교를 다니 었다고 한다. 황포군 관학교 출신 이라면 누구나 

다 S 장한 존재 처럼 우^^ 볼 때 였다. 아 버지가 서 울에서 큰 약국을 경 영하고 있기 

때문에 그는 인삼을 많이 부처다 먹는테 관 료기가 좀 있는 것이 흥 이기는 하지만 박 



식하고 다재다 능하여 학 생들의 존경을 받 는다고 하 였다. 



박 차석은 화성의 숙에서 조션 역사와 지 51， 생물， 수학， 체육， 군 사학， 세계 혁명사 

와 같은 과 목들을 배워 준다고 하면서 종 이장에 의숙의 일과에 대 해서도 적 어주었 

Sp^- ^ ' v - - ^ᅳ ―^^ # ― i 3 ^ ^ 3 ᅳ ᅭ ^ 



후날 무장 투쟁을 할 때 내 가 슴속에 아 : 



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 박차 석과의 



인연은 이렇게 맺어 졌다. 그가 후에 길을 잘못들 었지만 화성 의숙시 절에는 나하고 

^불 어― 처^ ^혈 우 § 을 나누면 소 



그날 오후 6 중대 출신의 최 창걸이 10 여명의 등 무들과 합께 나를 만 나려고 김시우 
네 집으로 찾아 왔다. 아마 그들이 나에 대해서 첫 인상을 좋게 가졌던 것 같다. 내가 



하도 어린 나이로 입학하 다보니 호 기심도 생기고 말 이라도 나누고 싶었던 모 양이었 
다. 



최 창걸은 머^ 에 큼직한 혀물자 ^ 가 있 었다. 넓은 앞 이마와 시꺼먼 눈섭이 아 



남 성적이 었다. 키 도크고 몸집 



-아서 머 근ᅵ 의 혀 물만 아니 라면 미 남 자라고 불 5ᅵ 



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었다. 그의 말투나 몸가 a 에는 사람의 마음을 끝어 당기는 서 
글 서글한 9J 이 있 었다. 첫 대 면에서 그는 벌써 내 마 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 



^ 《성 주의 나이가 열다섯 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이 보다는 퍼그나 숙성 해보이 
는 구만. 이런 나이로 독립군 생활은 어떻게 했고 화성의 숙에는 어떻게 들 어오게 되 



었소? > 



최 창걸의 첫 질문이 었다. 그는 한지붕 밑에서 오랜 세월을 같이 딩굴더 우정 



었던 십년지 기라도 만난 듯이 시종 입가에 웃음을 담고 내 얼 굴에서 



쑤 r， 



n 지 않았 



다. 



나는 그가 알고싶 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 실대로 간 e 히 대 답해주 었다. 
내가김 형직의 받아들 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한편 놀 라기도 하고 한편 선 
망의 눈길도 보 내면서 나를 더 친 절하게 대해주 었으더 내가 체험한 조국의 현실을 

알려고 여러 가지 각 도에서 많# 을 하 였다. ' 띠 - ^ᅳ틀 :B 



조금 후에는 내가 반대로 최창 걸에게 독립군 시절의 생활에 대하여 물 었다. ᅭ 
그는 자기 머 5 ᅵ에 있는 혀물자 el 가 어떻게 생기게 되 었는가 하는 내 력부터 말해 
었다. 우 스개를 섞 어가더 구 수하게 이 야기를 엮어 댔는데 아주 걸작이 었다. 그의 

이야 기에서 특정은 자기를 항상 3 인청의 위치에 놓는 것이 었다. 그는 《내가 



다. >， 《내가 속 았다. > 라고 해야 될 말도 《최 창걸이 그 랬다. >， 《최 창걸이 속았 
다. >고 말하여 대화상 대방의 웃음을 자 아내군 하 였다. 

i <€최 창걸이 양 세봉의 수하졸 병으로 있을 때 였소. 한번은 개원 쪽에서 밀정을 잡 
아 가지고 가다가 여관에 들 렸는테 글쎄 그 펑 펑하기 짝이 없 는최창 걸은밀 정을앞 
에 두고 꺼 떡꺼떡 졸지 않았 겠소. 수십^ 길을 걷 다나니 피곤했 거든. 그 사이에 그 밀 
정은 포송을 풀고 도끼로 최 창걸의 머^ 를 답 새기고 꽁 무니를 뺐단 말 이요. 다행히 
도 그놈이 정통 은치지 못 했지. 최 창걸의 머^ 에 생긴 《훈 장》 은 이런 기막힌 역사 
를 가지고 있소. 사람이 탕개가 풀 근 ᅵ면 최창걸 이처럼 될 수 있 소.》 

한 두시간 마 주앉아 흥금을 터놓 고보니 아주 재 미있는 사람이 었다. 청년 시절에 



사 a 등 무들이 수 백수천 명이나 되는테 최창걸 이처럼 자기룰 항상 3 인청의 위치에 



이야기 



엮어 나가는 그런 걸작을 처 음으로 보았 다. 



후 생활을 통해 나는 그의 경력을 더 구체 적으로 알게 되 었다. 그의 아 버지는 
무 순에서 자 그마한 여관을 하나 경 영하고 있 었다. 아 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도와 영 
업에 종사할 것을 원하 였지만 최 창걸은 나라를 독 립시키 겠다고 집을 뛰처 나와 군 
대에 입대하 였다. 그가 독립군 생활을 할 때 그의 할 머니가 손자의 마음을 돌 려세워 
보려 고여^ m] 삼 원포에 찾아 왔지만 최 창걸은 매번 나라가 망한 판에 지 금어디 
제 집 여 관이나 지키고 있을 때 인가고 하면서 끝내 뜻을 굽히지 않 았다고 한다. 
- 나는 최 창걸， 김^ 갑， 계 영춘， 이 제우， 박 근원， 강 병선， 김원우 의에도 남만과 국 
내여러 곳에서 반일 운등에 뜻을 두고 화성 의숙에 찾아온 수많은 청 년들을 알게 되 



"C ᄃ 



은 매 일같이 오후가 되면 나와 이 야기를 나 누려고 김 시우네 집으로 찾아왔 
다. 나는 한두 명도 아닌 숱한 학 우들이 나를 찾 아주는 것이 고 맙기도 하고 놀립 "기 

도 하 였다. 이 S 게 되어 나는 처 음부터 동 년배가 아닌 나보다 나이가 ,10 살 이상 
되는 연장 자들과 사귀게 되 었다. 청 년학생 운등과 지하혁 명활등 시기의 나의 전우들 
가운테 연장 자들이 많은 것은그 때문이 었다. ^ ᅩ = 

나는 화성의 숙에서 공 부하는 더칠 사이에 의숙의 살팀 살이가 무송의 독립 운등자 
가 말한 것보다 더 가난 하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. 화성의 숙에서 재산 이라고 할만한 
것은 낢은 책 걸상과 몇 개의 운등기 재뿐이 었다. ^ 

- 그^ 나 나는 포부룰 크게 가지 였다. 비록 건물은 비좁고 거무칙 칙하여 보 잘나위 
없어도 그 고삭은 초 가지붕 밑에서 자라는 청 년들은 일마나 @ 음직 한가! 돈은 없지 
만 끝끌한 청 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 에서는 화성 의숙이 부 자라고 할수있 



었다. 



나는 그것이 무엇 보다도 기 뻤다. 



= 



나는 인차 화성 의숙의 생활에 익숙해 졌다. 두어주 일가량 공부 해보니 학과 목들도 i 

^ 별 로어려 운것이 없 었， ^ " 

의숙학 생들이 제일 골치아 파하는 과목은 수학이 었다. 어느날 수업 시간에 ct#^. 

이 지명을 받고도 풀지 못한 길다란 사칙 문제룰 내가 별로 어렵지 않게 풀어 냈더니 M 

그들은 몹시 신 기해하 였다. 여^ 해 등안 정규교 육에서 떨어져 와 독립군 생활을 ^ 
해온 사람 들이었 으므로 그털 수밖에 없었 fFf ᅮ^ S ― ^들 

그 후부터 나는 수학 때문에 Q 련을 받 았다. 머^ 를 쓰기 싫 어하는 몇몇 수 염쟁이 ^ 
ᄄ청 년들이 수학 숙제를 할 때마다 찾아 와서는 성화룰 먹이 었다. ᅭ ^ 

그대 가라고 할지 그들은 나에게 여^ 가지 체 험담을 들려주 었다. 그 이야 기들가 E 

운데는 들을 만한 것이 많았다 ^= ^ i 

강한 육체적 부담을 요 구하는 군사 훈련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나를 도와주 려고 ^ 

여^ 모로 애^^ 다. ^= 

^ - 그^ 는 과정에 우 ^는 서로 마음속 깊은 사연 까지도 서 슴없이 해처 보이는 다정 ^ 

― 한 벗들이 되 었다. 애승이 신입생 으로서 나 이많은 사 람들의 a 이나 되지 않으면 다 ■ 
,행 이라고 여겼던 내가 학습과 교^^ ^해^ 1 § 지 지 않고 또 일상생 활에서 도^^ 

=1^1 것 l^gt 파 ^ 이 학 우들과 잘 섭 #탸#0^71 때문에 그들도 연령의 층하를 ， 
V」" VA .i LLV^M.MTUl LHHWl 1 ^ Ll ^1 

나— a 싸고 있 §^^ot% 환다 n 할 4- fe ! K . "^^fr— ^ ^ 
그 그러나 그 후일마 안되어 화성 의숙의 교육은 점차 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 ^ 
다. 아 버지의 친 구들이 세운 학 교이고 아 버지의 연고 자들이 주 관하고 운 영하는 학 ■ 
^pior 지만 나은 여 7^} 전 세대가 ^긴 사상과 방 법에서 g 닭은 잔재를 발 견하게 되 

w「r E ᅳ 

ᄎ부르 조아민 족주의 운등의 역사 가수십 년 되지만 의숙의 교 육에는 그것: tfTTLy f 
ᅳ^ 하고 비판 적으로 ^ ^^하 는 이론이 없 었다. 부€초 아민^ ^^은 수십 
^안 이나 민 족주의 운등을 지 sape 서도그 운 등의지 aoi 되고 교훈이 될만한 논^ 
'ᅳ 문이나 교과서 하나 똑똑 Ce^i 놓지 않 았다. 화성 의숙헤 찾 아오는 독 립군의 거 ^른 
훼나 애국지 사들도 그처 ， 하게 연탁을 두드 ^ 더 독립하 자고만 부르짖 었다. ^ 

1 혁명 역량은 어떻게 편 성하고 대, 어떻게 동원 시키더 독립 운동대 « £ ^일 gl^^j 

^^어 떻게 찰 b 해야 하는가 하는 "gw 도 없었고 무장 투쟁의 교 범이나 전 슬같은 것 S 

^i^a ᄈ하 a 다. 조션역 사과목 # 왕조사 본위로 엮어 T!a.a 고 세계혁 명사^ 

J- 화성^ 해서 ^퉈 은 민족주 의사상 과구^ 국 냄새가 나는 닭은 군 사훈련 

_ 민 족주의 사상에 깊이 물젖은 선 생들이 비록 반일과 민족적 독립에 대하여 말을 g 
많이 하고 있 었지만 그들이 주 장하는 투쟁 방법은 뒤 떨어진 것이 었다. 학교 당국은 ^ 

^전 투경험 ; sf^^i 군대 원들을 테^ 명가 무 »s 을 자주 ^쫓 i 다. 그런데 그 g 
？ ᅳ 훈담을 통해서 고취 fr 는 3 & 안중근 s 인환， 강우규 , 나^ 주와 같은 



사들이 적용 erana 테러의 방법이 었다. ᅵ ^ — ᅳ. ^ 
학 생들은 독 립군의 간 부들을 키 워내는 군관학 교라는 것이 말 뿐이지 실탄 사격에 
쓸 탄 알마저 없어늘 나무 총이나 가지고 훈련 해서야 무슨 수로 왜 놈들을 내 쫓겠는 
가고하 면서불 평을터 놓군하 였다. 느 스ᅳᅳ그 = 

한번 은어떤 학생이 언제면 우^ 도 신 식총을 다 루어볼 수 있 는가고 군사 교관에 
게 물은 적이 있 었다. 교관은 몹시 난처해 하면서 지금 독 립군간 부들이 군 자금을 해 
결해 가지고 미 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 라에서 무기를 사올 계 획으로 a 활등을 하 
있으니 인차 해결될 것 이라고 얼 버무^ 었다. 총 몇 자루를 얻지 못 
해 이 s 게 몇 만 e ᅵ밖에 있는 서양나 라들을 처 다보는 형편이 었다. 

나는 군 사훈련 시간에 아래다 e ᅵ에 모래주 머니를 차고 달릴 때마 
다 이 s 게 해서 왜 놈들을 타승할 수 있 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 
했다 ; * " ■ 



지난날 수 천수만 명을 해아 ^는 전 봉준의 등 학군은 우금 치라는 
고 개에서 천명의 일 본군을 당 해내지 못해 지 근ᅵ 열렬되 었다. 그때 

일 본군은 신식 총으로 무 장하고 있 었다. 동 학군은 100 명이 한놈씩 

만 제꺼도 공주를 치고서 울까지 내처 팥려 같수있 는유^ 한형세 

였는테 무^! 약 SC1 삐 } 약하여 참 패하고 말 았다. , ^ 
의병의 무장도 동학군 보다는 별로 나은 것이 없 었다. 의 병들에 

게도빠 식 총 § 했었지 그 양은 한정되 어있었 고^^ : 그— ： 

의 성원들 창 무기가 아니면 화 승대를 사용하 였다. 의병 투쟁— 
을 화 승대와 38 식 보총의 싸움 이라고 역사 가들이 말하는 것도이 런이유 때 문이라 

고 생 각 한다. 총탄 한방을 g 마다 매 번 #M^S 불이 지 않으 % ^는 W _ 
총으로 분당 10 발 이상씩 쏠 수있는 38 식 보총을 X ᅥᅵ압 하려면 일마나 비참한 인내룰 § 
체 험해야 하더 얼마나 간고한 싸움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상상 하기가 어 

b aoiSi-: V： 1：:- iliS^ffiSii^i ^= 




"5" 



일제총 독에게 
폭탄을 던졌던 
^^규 열사 



화 승대의 성능이 아직 의 병들만 아는 비밀로 남 아있을 때 까지는 일본 군대가 이 
화 승대의 총성만 듣고도 겁 에질려 달아 났는테 성능을 안 다음 부터는 그것을 두려 
워 하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 였다니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 는가. 양 반도퍽 
과 계율에 밝은 유생 출신의 의 병들은 전투 중에도 대관을 쓰고 거치 장스^ 운 도포 

차 팀으로 싸움을 했다고 한다. _ᅧ^ ^ * ᅳ ， 

이런 의 병들을 일본 군대는 대포와 기관 총으로 짓 뭉개놓 았다. 뇌 ^ 



일본의 군력이 그때보 다는어 방없이 강대해 졌는테 모래주 머니를 차고 다니는 

련이나 해 가지고 과연 a 크， 대포， 군합， 비 행기와 같은 현대적 무기와 중 장비들 

계열 식으로 만들 어내는 제 국주의 강군을 거꾸^ 삐수 91^7^== 



나룰 제일 실망케 한 것은 화성 의숙의 사상적 낙 후성이 었다. 



학교 당국이 민 족주의 외통 길로만 나 가면서 다른 사상은 다 경계하 다나니 학생 
자연히 그 흐름을 따 라가지 수^ 었다 ― - 



r 즈 



화성의 숙에는 왕조 정치에 미련을 가 지거나 미국 식민주 주의에 환상을 가지는 청 



년 



있 었다. 



그런 경향은 세계 혁명사 과목의 학 과토론 시간에 제일 우 심하게 나티" 났다. 션생의 
지명을 받은 학 생들은 강의 시간에 취급된 내용을 그대로 되 풀이해 옮 기면서 자본 



의 발전에 대하여 장 황하게 늘어놓 았다. 



의 그 교조적 인 학습태 도에 나는 불만， 



그"; 
1=1 



없 었다. 화성 의숙의 정치과 



목수업 에서는 조션 독립과 조선의 민중 이라는 산 현실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 었다. 
그처 교 과서나 교수 요강에 제시된 내 용들을 기계 적으로 배 워주고 받아냁 뿐이었 



다. 

토론을 실천 문제， 조션의 ^래의 ^련된 문제룰 놓고 하는 것이 을다고 생각^ 
방금 토론을 한 에 게 우라 ^라에 서 는독립 후어떤 사회훈 세 워 야 하 겠는가 f 

질문을 받은 학생은 자본주 의길로 나가야 한다고 서 슴없이 대답하 였다. 우 51 민 ᅮ 
족이 왜놈 들에게 나라를 ^잇 "긴 것은 다튼 나 라들이 자본주 의길로 나같 때 우 근ᅵ 나 
라 에서는 봉 건통치 배들이 음풍 영월로 혀 송세월 하였기 때 문인테 그런 과거룰 되풀 P 

이하지 않기 위 해서도 자 esa^ik 세워야 한다는 것이 • r ' 

어떤 학 생들은 봉건왕 조를— CRLAlS^ 한다고 - u ^f^ z - ᅵ ᅵ ^= 
r 민 주주의 사회 를 세 워 야 한다거 나 근로 인민이 주인된 사회 를 세 워 야 한다고 주장 ^ 
^ 하는 학 생들은 없 었다. 민 족해방 운동이 민 족주의 운동으 로부터 공산 주의운 동에로 ^ 
방향 전환을 할 때인데 이런 시대 사조를 전혀 염두에 두는 것 같지도 않았다 .^^^ 

독립 후어떤 나라를 세 우는가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볼 일이지 독립도 되 7rm 에 ^ 
자본 주의나 ：， 왕조복 귀니: 하 는것은 싱거운 일 이라고 하면서 팔짱을 지르고 앉아 

^= 드^ 생들^ 있었 다. = ^= 

나는 그런 토론을 들 으면서 화성의 숙에서 실 시하는 민 족주의 교육이 시대 에뒤떨 ， 

어진 것 이라는 것을 더욱 통절 sra 느끼 었다. 봉건 왕훗를 되살^ 겠다는 것도 그 s M 
고 자본주 의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그 렇고다 시대 착오적 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 
슴이 답답해 졌다. ᅳ ^^^^1 ― . 

나는 참 다못해 자^ 에서 일어나 우^ 나라는 구라 파나라 들처럼 부 르조아 혁명을 ， 
^ 할 수도 없고 그 s 다고 낢은 봉 건통치 기구룰 그대로 되 살려도 안 된다고 말하였 다；ᅮ 
본 주의나 봉건 사회는 다같이 돈 대^^ 하여 호강 하는ᄉ M 

m 회이다 ，독 립된후 조선에 이런불 공평한 사회룰 세울수 는없다 ，기계 문명의 발전만 
― 보고 자본 주의의 병집을 보지 않 는다면 그것은 잘못 이다， 봉건 왕조를 다시 세워야 ■ 
^^ᄄ 것도 당치 ^조 bre 다， 나라 에 팔 아먹은 왕조 정치에 그 누가 미련^ 
ᅮ - 을 품겠 는가， 도대체 왕들이 해놓은 것이 무엇 인가， 백 성들의 등 껍질을 벗기고 바 # ᅮ5 
_ 말을 하는 충 신들을 목 자르고 귀 양보낸 것밖에 더 있 는가， 그느 ᅵᅩ. _^^_= 
우 ^는 조^ ^a^i 후 조 국땅에 착취와 압^ ᅵ 없는 사회， 노 동자， 능민을 M 

룻한 근 로한중 0]^^} 는 그런 사회를 세워야 한다. - ^ ^ ᅳ j 

—ᅳ ^^은 학생들 싀 나의 추 감을 표시하 였다. 착춰 §f 박이 없는 만민 평등의 ^-== 
= 후 #회#ᅳ 훼최 KH ^는데 누가 i?^|«Li|r"M: 니ᅳ ^ ~ I 
^= 최창 걸이도 수 ^^난 다음내 손을꽉 그러 좋은 토론을 했 다고하 면서나 

지지 해주ᅵ 공산주 는 말은 한 마디도 하처 ^1 공 산주의 사상을 S 

_ 있게 들 이먹이 더라고 하면서 몹시 통 쾌해하 였다. . . - ^^3^^= 
화성 의숙의 제 한성은 민족주 § 운동 자체의 제 한성을 그대로 #^1^1 었다. § 

Z 는 화성 의숙을 통하여 민족주 의§ 동의 전모를 살펴불 수 91 9j^^^^ ^= 
u» 시기에 와서는 독립군 ^을 못추고 세력 다름만 하 였다. 1920 년대 전반기 

에 국내와 압 록강연 안에서 종종 벌이던 것과 같은 실 제적인 
군사 활동은 거의나 하지 않고 관할 구역에 를 고앉아 군자금 

성 W 거 두 gi 들 아다니 는 형 ^A^^j^ ^z=gJt 

ᅳ <C 조션민 족을 대 표하는 7T 국전인 정부》 라고 자청하 § 

■ 상해 임시 정부의 aA}5&^ 자 치파》 나， 《독립 •Lip 

는 파벌을 이루고 서로 치열한 감투 싸움을 벌이 었다. 임시 

부의 수뇌자 5 ᅵ가 번번이 교체된 것도 그 때문이 었다. 지어는 
파리 강화회 의에보 낸독립 청원서 한해에 두 번씩 내 각개조 놀음이 벌어 진때도 있 었다. 




ft 



2. 환멸 



임 시정부 의요인 들은파 리강화 회의때 《조선 독립청 원서》 가미국 을비룻 한협^ ^ ^ 

상국대 표들의 악 방해책 등으로 회의 의정에 상 정되지 조차도 못했던 사 실에서 
응당한 교훈을 ai^i 신 민족의 존엄을 훼손시 키면^ 끼 "XhHi 굴히^ ^없^ 

^ 《청 _g》 놀 ^ ./'HAB^Jr^ ^ ― = 

=^ 심지어 《미국 회의원 동양시 찰단》 이라 는것이 상해 룰거처 서울 로들어 왔을때 

푸 off 는 국내에 9^ 친미사 대주의 ^ ^을 부추겨 미국회 의원, 1 게 o\^^M-m^ 
^^비 룻한 여러 가지 값비싼 물 건들을 섬 겨바치 게까지 하 굴 ! ^ = ― 

ᄅ 러나 이런 임 시정부 조차도 자금 난으로 1920 년대 중업에 는 그 혀 울마; # ^ 
= #1 하기 어렵게 되 었으더 나 중에는 장 개석의 중경 정부에 얹혀다 나면서 구 차스럽 ^ 

^ % 지 i|C 않으면 @ 되 ^다" ： \ £ 

= 정치적 동 요성이 많은 자 산계급 출신의 민족 운등지 도자들 중 적지 않은 사 람들은 
^ 근 로인민 대중의 ^ 명적 진출에 겁을 먹은 나머지 ^들 에게 투항변 절하고 말았 i 

다. 그들은 《(%s 자》 로^ 터 일제의 앞 잡이로 r 민족 개량 주의ᄍ 굴러 떨어쳐 9 
_ 민 족해방 운등을 | 애하는 길에 들어 섰다. ^ 
m 일제는 《문화 통치》 를 표방 하면서 조선사 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원 한다면 정치 ^= 

적으로 일본의 통치를 반 대하여 나설 것이 아니라 그에 협력 하여야 하더 일본의 식^ f 

y 지 #ir 밑 에서의 자 치권을 얻기 위해 u 확야 하더 문화를 향 $i 키고 경제를 발 
전 시 키더민 족 해^ _ ᅡ다고 설교하 였다. 흐ᅳ ᅮ 

이 설교 % 통채로 받아문 |J 이 바로 ᅵ계급 출신의 민족 운동지 도자 들이었 다 ^^ 

^ 그들은 ^민 족개량 »과 < 실력양 성>의 보 자기를 쓰고 교육과 산업의 < 진흥 >을 m j 

= 떠들 었고각 개인의 <c 자아 수양》 을떠들 었으더 《계급 협조: f^^a 동 단결^ 

싸만 족 x} 치；》 를 떠들 었 ~ 1- ^ ^ — ^ 1 

| ~ " ᅵ와같 은개량 주의의 람이 화성의 숙에도 ae^;. # ^^^^^^ ； 

김 시우네 집 웃방은 항상 나와 정치 문제에 대한 0151： 기를 나누 고싶^ ag^^^^p 

| 청 년들로 흥성거 ^ 었다. 내가 김 시우의 서재에 있는 맑스- 레닌주 의서적 g mm -^" ― 
^5 히 람 독하고 있을 때였 으므로 화제는 자연히 정치 문제에 쏠 e ᅵ었 t T"~ p ^ ^ ^ 

나는 무송에 있을 적에도 《레 닌의 일 생기》 § <€ 췻회 주의대 의> 와같 ^ ^g*^ 
| 몇 권 a 었지만 화전에 와서는 그보다 많은 책을 a 었다. 이 전에는 그처 책의 내용 ^ ᅳ」 

| 을 파악 하는데 그 쳤다면 화성 의숙에 온 다음 부터는 책을 91 으 면서도 항상 Ti^oil I 
| ' 나오는 혁명의 S 리들을 조션의 현실과 결 부시켜 생각 해보게 되 었다. 조 선혁명 의 ^^ ^ 
I 실천과 관련 해서는 알 고싶은 것이 한두 가 xj: 자 아니 었다. ―」 - 
^= 일 fe^MSt^ife ᅡ볼 ^ 아야 겠는데 &떤 방 법으로 그 목적을 실현하 겠는 ^ "° 
\ 조국을 광 복하는 투쟁 에서는 어떤 대상을 적으로 규 정하고 어떤 노정을 거처 사회 

주^ 7^^^ 를 ^ 설해야 하 는가， ^한 테는 이 모든 것 o] 펴 지수 였다. ― ᅳ ― 
m ^ ᅳ 그론 = 문제 에 대 한 해 답%^1^1 ？에 책 을 §으@ 받 솟한 대 목이 나을 때 까지드 
^^^^^1^ ᄑ들 었다. 특^ 민^ 에 대한 문제가 언급된 대목은 열번 스무번 곱^ ᅮ 

어 a 었다. 그^ 다나니 등 무들이 찾 아와도 화제거 근ᅵ 가 많 았다. ― ᅳ그 = 

^ 우^ 는 생- 사조에 대한 이 야기와 쏘련에 대한 old! 기를 제일 많이 

^= 이 야기를 듣는 는 학 생들이 저마다 착^ 압박이 없는새 세계룰 눈앞에 hi! 

^= 더^ 1 럼 자 ^ 를 뜨려고 하지 않 았다. 그들은 왕 조복^ 자본 주의나 민족 개조를 

j 「 장 하는 이 론보다 느그 런 이야 기를이 휠찐 더 재미 난다고 하 였다. 그날 그날을 되^^ 
― |ᅵᅢ' ^내던 학 생들속 에서는 점차 새것에 대한 동 경심이 싹트기 시작하 였다. ᅭ 그― 
_ j jg a^^i^ 가서는 레닌에 대한 이 야기나 lo 월 혁명에 대한 이야 기도 u'iii 1 = 
—— 대로 할 수 없 었다. 학교 당국이 그것을 금지 시키고 있 었다. - = 

=1 내 마음속 에서는 점차 화성 의숙에 대한 기대가 젊문식 a 해반 ^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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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 의숙의 시대적 낙 후성은 나로 하여 
금 닭은 방 식대로 해서는 안되 겠다는 생각 
을 가지게 하 였다. 총 몇 자루를 가지고 소규 
모의 무장 ^ 성원 으로 압 록강을 ^나 들면서 

왜 놈 순사나 몇놈처 e 하고 군 자금이 나 모 
으^ 다니는 것과 같은 투 쟁방법 으로는 나 
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날이 

^M^iip^ 11 — = 

나는 새로운 방 법으로 조국 광복의 길을 
개 척해야 하 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품게 되 
었다. 새 길로 가야 한다는 점 에서는 나의 등 
무 들도견 해가같 았다. * 

그런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은 학생이 
몇 명되지 않 았다. 대 다수의 학 생들은 새 사 

r 조를 선뜻이 받아 들이지 못하고 경계 하거나 
i 화성 의 숙에 서 는 공 산주의 서적도 마음대 



<^ - [ >를 
조직 하시던 때 



로 a 지 못하게 하 였다. ^ ^= 
^^^^^B ^u^s 산당선 언> 을학 지고나 
_ —― ― 가면 학 생들이 내옆구 ^를 쿡쿡 찌르더 그 
런 책은 집 에서나 보라고 슬 그머니 귀띔 해주군 하 였다. 학교 당국이 제일 경 계하고 
엄중 시하는 것이 적색계 책인테 경중에 따라 퇴학 처벌도 할 수 있다고 위협 했다는 
것이 었다. — 



- 나는 통제를 한다고 a 고싶은 책도 a 지 않으면 큰일을 어떻게 하겠 는가， ᅵ라 

고 생 각하는 책은 퇴학을 시?！ 다해도 91 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. _ _ I p 

《공 산당 선언》 은김 시우의 서재에 있 던책이 었다. 그서재 에는공 산주의 서적들 

이 많 았다. 김 시우의 서재는 민 족해방 운등이 민 족주의 운등으 로부터 공산주 의운동 

에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던 당시의 시 대상과 그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 추려는 김시 

우 자신의 입장을 보 여주고 있 었다고 말할 수 있다. ᅮ ᅩ 

화 성의숙 당국이 그런 책들을 91 지 못하게 하니 나 로서는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

없 었다. 의숙의 계율은 어떻든 새 사상에 심 취되어 그것을 깊이 파고 들려는 우 ^ 의 

열정은 눅 잦힐수 없 었다. 나는 당국의 요구를 무 시하고 공산 주의서 적들을 정열적 
으로 람독하 였다. 그 무 렵에는 벌써 그런 책을 보고싶 어하는 학 생들이 줄을 서고 있 

을 정도로 늘 어났을 때여서 우 근ᅵ 는 독서 순서와 기간을 정하고 제때에 책을 바치도 
록 하 였다. 새 사조를 신 봉하는 학 우들사 이에서 은 연중에 약속된 이 독서 규범을 청 
년들은 대 체로잘 지키 었다. ᅳ ' 혁 

그런테 성미가 더펄 더펄한 계영춘 이만은 이 규범을 곧잘 어기 였다. 그는 독서기 



간도 잘 지키지 않고 독서 장소를 선 택하는 테서도 조 심성이 없 었다. 《공 산당선 
언》 은 혼자서 열 흘이상 끼고 있 었다. 그래서 다른 동 무에게 빨근ᅵ 뇜겨 주라고 했더 
니 그는 좀 발취할 대 목들이 있어서 그 러는테 이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 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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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영춘은 다음날 학 교에도 나오지 않고 기숙 사에서 슬 그머니 새여버 5ᅵ 었다. 오 



전 공부가 다 끝나고 점심 시간이 되어 도그는 나 타나지 않 았다. 우^ 는 휘발 하강가 

^숲에 엎드려 정 신없이 책을 91 고 있은 그를 찾아내 었다. ， 
나는 그에게 책에 심취되 는것은 좋지만 강의에 빠지지 말고 때와 장소를 가려가 



에서 



면서 a 으라고 조용히 귀띔해 주었다 

계 영춘은 조심하 겠다고 하 였지만 다음날 역사 시간에 책을 몰래 꺼내 보다가 교원 
에게 빼햇 "기 였다. 그 책이 숙장 션생의 손 에까지 들 어가서 큰 말썽을 일으키 었다. 

학교 당국은 그책이 나를 통해 김 시우의 서 재에서 흘러나 왔다는 것을 알고는 나 

와 총 관에게 역사 교원을 보내어 야단을 부^ 었다. ^^^5Bg 
~ 선생은 김시 우에게 화성 의숙의 사업을 잘 도와 주어야 ― 



- 총관이 학 생들이 좌 
익 서적을 a 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는 것은 총 관답지 못한 처 사라고 하면서 이제부 
터는 학 생들이 그런 책을 a 지 못 하도록 e 속해 팥라고 하 였다. 나를 보고는 성주도 

조 심하는 것이 좋 겠다고 위협하 였다뜨 ^ ᅳ ±^ 1 



나는 학교 당국의 처사에 격 분하지 않， 



없 었다. 



《사 람이 건전한 인격을 갖 추려면 다 면적인 지식을 섭 취해야 하지 않습 니까. 학 
교 당국은 어패서 새것을 한창 섭 취해야 할 청년들 에게서 세계 적으로 공인된 선진 
사상을 연구할 권^ 마저 in 헷 "습 니까. 맑스나 레닌의 저 작들이 보 통책방 에까지 흘 

^나와 글을 아는 사 람이면 다 91 는 판인테 유독 화성 의숙에 서만은 어패서 그런 책 



못 91 게 하는지 모 르겠습 니다. > 



나는 이렇게 화성 의숙에 대한 불만을 터 놓으더 김시 우에게 들이 댔다. 추 
김 시우는 한숨을 쉬면서 정 의부의 시책이 고학교 당국의 방 침이니 자기 재 간으로 

어 처 지 못 하겠다 고 "'고 백 하였다 ^^^^^^ 



사람의 가치를 규 정하는 기본 척도가 사상인 것처럼 교육의 가치， 학교의 가치 



규 정하는 기본 척도도 사상 이다. 그런데 화 성의숙 당국은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
케 케묵은 사 상으로 새 사조의 물결을 막아 보려고 헛 £피：(^ 쓰고 예' ^ ^ 
이 사건을 계기로 학 생들은 학 교안에 맑스 -레닌 주의를 람 구하는 패가 있다는 것 
을 감 촉하게 되 었다. 당국은 이 사건을 가지고 퇴학 이니， 엄중처 벌이니 하고 요란스 
럽게 떠들 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진보 적인 청년들 속에서 공 산주의 사상에 대 한동경 
과호 기심을 부채질 해주는 결과를 빚어냈 디^" ― 
~ 사건이 있은 다 음부터 1+ 한테 로 좌익 서 적 



r 그 



빌려 달라고 찾 아오는 학 생들의 



가부 쩍늘어 났다. ^ 
나는 그런 청 년들가 운데서 뜻을 같 이하고 생사를 같이할 수 있다고 생 각되는 대 



상 



한 사람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 했다. 



우^ 아 버지가 생전에 늘 한 말씀이 동지를 잘 사귀고 등지를 많이 가 지라는 것이 
었다. 아무 5ᅵ 정 당하고 흘륭한 목적을 가진 사람도 생사룰 같이 할 수 있는 등지들 
으면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한 아 버지의 말씀을 나는 늘 명 심하였 다.! 

^ 많은 학 생들과 접촉하 였는테 그 중에는 1 중 대에서 온 이 모라는 학생도 있 었다. 
그는 머^ 도 총 명하고 실력도 우 수하고 성 격이나 기질도 다 좋아서 등 무들의 사랑 
을 받고 있은 학생이 었다. 그런데 이상 하게도 사 상만은 보수적 이었다 ᅳ 
1 세 계혁명 사과목 시간에 왕조 복귀를 맨처 음으로 주장 %}션 학생이 바로 그청년 

이 었다. ]ᅳ = 





평 소에는 그처 지나 가면서 한두 마디의 말이나 주 고받던 그 학생이 나와 속을 터 
을 정도로 친숙해 진것은 조선 인모범 소학교 고등 반학생 들과의 축구 시합이 있은 



과정 에 그와 흥금을 터 놓는 사이 가 되 었다. ^ ^£ ᅴ ；. = 
그는 세 계혁명 사강의 시간에 자기가 왕조 복귀를 주장한 것 은엉터 el 없는 일이었 
다고 하면서 성주가 말한 것처럼 우 ^ 나라는 독립 후 근 로하는 사 람들이 잘먹고 
잘 사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울을것 같다， 빨근ᅵ 왜 놈들을 내쫓고 우 5 ᅵ도 잘 살아 

봤으면 좋 겠다고 ^ᅡ 였다. 드 —rr ― 1 ― 

나는 그에게 지금 화성의 숙에서 배 워주는 군사교 련이나 받으면 왜 놈들과 싸워서 

이길수 있을 것 같 은가， 일본을 세계 5 대 강국의 하 나라고 말하는 사 람들도 있는테 
소총 한 자루 변변치 못한 독 립군의 힘 만으로 그런 강적을 감 당해냁 수 있을 것 같 

은가고 물 었다. ― —프 

^ 그 학생은 싸 우자면 신체를 단 련하고 총을 잘 쏘 아야지 별수가 있는 가， 오 래등안 
독립 운등을 해오던 사 람들의 방식을 따 라야지 다튼 수는 없지 않 느나고 하 였다. 
나는 아 니다， 그런 식 으로는 독립을 못 한다， 지금그 방법을 찾아 내려고 맑스나 

레닌이 쓴 책들을 91 고 있는테 배울 것이 많다， 지금 일본제 국주의 자들이 공 산주의 
사상을 비방중 상하고 5i 고또 완고한 민 족주의 자들이 사회 주의를 배 척하고 있는테 
돈 냥이나 있는 사 람들이 사회 주의를 나 쁘다고 한다 하여 노 등자， 농민의 자 식들인 
우^ 가 공산 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 보지도 않고덮 어놓고 나 쁘다고 해서는 안된 
다， 참다운 독립운 동자， 애 국자가 되자면 맑스 -레닌 주의를 깊이 연 구해야 한다고 

말해주 었다. - ' 

그 학생은 내 말에 공감 되는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자기 에게도 그런 책 

pM^^ 9^h' rtiM I」 j^—^^, ^ —― ^5 

나는 이제 상처만 나으면 책을 빌려줄 터이니 우선 치료를 잘하여 빨^ 일 어나라 

고고 무해주 었다. ― ᅳ ― 

새 사조를 등 경하는 조류는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화성 의숙을 a 쓸 었다. 민족주 
의를 따르는 완고한 몇몇 학 생들을 내 놓고는 절대 다수가 선 s 사상을 신 봉하게 되 
었다. 

나는 진 보적인 청 년학생 들로써 a 은 책에 대한 토 론회룰 자주 조직하 였다. 토론 
회는 김 시우의 집 에서도 하고 숙감인 강 제하의 집 에서도 하고 휘발 하강가 에서도 

하 였다. ― ： ^ ^ 

총관의 서 재에서 토 론회가 벌 어지는 날이면 김 시우는 은근히 왼심을 쓰면서 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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님들은 물론， 집 안식구 들까지 그 방에 드 나들지 않도록 엄하게 9 속하군 하 였다. 때 
로는 토 방우레 걸터 앉아 무슨 혀드 레일을 하는척 하면서 망도 봐주 었다. 그 때마다 ^들 
나는 말없는 그의 행 등에서 후더운 인정과 지지룰 느끼 었다. ᅵ ^ ― \ W 
^^리 가 강 제하의 집을 토론회 장소로 정한것 은그의 아들 강 병션이 나와 가까운 ᅳ 



테도 있지만 장제하 자신이 아 버지의 친구인 테다가 사상 경향이 좋은 사람 이었기 때 

_g 이다. _ᅮ - =^ 1 



강 제하는 민족 주의자 이지만 공산 주의를 배 척하지 않 았다. 오히려 내가 
면 앉 혀놓고 공 산주의 선전을 하 였다. 우 근ᅵ 는 나이가 많아서 를렸 

는테 자 네들은 공산 주의적 방법으 로라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 
였다. 그것이 우 5ᅵ 한테는 적지 않은 힘이 되 었다. 그의 집에는 공 

산주의 서적도 여^ 권 있 었다. Hi 는— —— 
지금 돌이켜 보아도 그때 우^ 는 조선 혁명과 관련된 실천적 문 
제들을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 준에서 토론을 진행하 였다고 생각한 
다. 이런 토론 과정을 거처 청 년들은 조선 혁명에 대한 견해와 입장 

어느 날 김 시우네 집에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나의 간호를 
받던 ^등 무가 쌍지 팽이를 짚고 찾아와 약 속했던 책을 빌려 달라고 
하 였다. 그의 말이 다른 등 무들은 다 새길을 가는테 자기 혼자 기 

사에 누워 있자니 낙 오자가 되는것 같아서 찾아 왔다고 하 였다. 



-러 가 




이렇게 되어 그도 우 ^ 와 한길을 걷게 되 었다. 



트자본 가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별재 미라고 하지만 나 한테는 동지룰 모으는 재 
미가 최상의 락이고 재미 였다. 등지 한 명을 얻을 때의 희열을 어쩌 황 금펑이 하나 
를 얻을 때의 기쁨에 비길 수 있겠 는가. 등지룰 얻기 위한 나의 투쟁은 이 s 게 화성 

의숙에 서부터 첫 발자국 을떼였 때부터 나는한 생을등 지를얻 는일에 바 g ᄑ 

~ ~ J ᅳ 



마. 



ᄅ ᄏ가 



좋은 등 지들이 주위에 많이 집 결되자 나는 이들을 어떻게 조직 적으로 결 속하여 
판을 크게 벌려볼 수 없 겠는가 하는 생 각으로 모대기 었다. 동무들 에게도 내 생각을 
터놓 았다. 그것이 아마 9 월 말경에 있은 모 임에서 였다고 기억 된다. 

내가 그날 조직의 필 요성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였던 것 같다. 
나라를 해 방하고 근로 민중이 잘 사는 세상을 세 우자면 멀고도 험 
난한 길을 개 척해야 한다， 우 5 ᅵ가 대오를 늘이고 완 강하게 혈전을 
벌려나 간다면 능히 승 ^할 수 있다， 조직을 내온 다음 대중을 그 
두 5 ᅵ에 묶어 세우고 각 성시켜 그들의 힘 으로써 나라를 광 복해야 한 



다. 이런 내 용으로 말 했더니 동 무들이 다들 기뻐 하면서 빨^ 조직 



내 오자고 하 였다. 



\ 나는 그 들에게 조직을 내 오자면 준비를 더해야 한다는 것과 우 
3 와 사상을 같 이하더 함께 투쟁할 수있는 등 무들을 더 많이 흡수 

lii'iijiti m ？ iinivih 〜ᅳ 1 g ^jr 
_ 모임 에서는 앞으로 조직 성원이 될만한 대 상들을 정 한다음 아무 
개는 누구를 맡고 아 무개는 누구를 맡아 교양 한다는 식으로 분공 
조직도 하 였다. 




레닌 



그런테 몇몇 등 무들이 우 ^가 장차 새로운 조직을 내오면 또 하나의 파가 생기지 



않겠 는가고 우려하 였다. ᅮᅮᅮ 

그래서 나는 말 했다. 우^ 가 무 으려는 조직은 민족 주의자 들이나 공 산주의 자들의 
분 파와는 전혀 다튼 새형의 혁 명조직 이다， 그것은 파쟁을 하자는 조직이 아니고 오 
직 혁명을 하자는 조직 이다， 우 e ᅵ는 자신을 혁명에 깡그^ 바처 싸우고 또 싸우는 



것 으로서 만족할 것 이다， …ᅳ 

우 e ᅵ는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 당시 중국의 국 경절인 쌍십절 (10 월 10 일) 에 조직을 

내오기 위한에 비회의 룰열고 조직의 명청과 성격， 투쟁 강령， 활등규 범들에 대한토 

의를하 였으더 한주일 후인 1926 년 10 월 17 일 에는김 시우네 집에서 정 식으로 조직 

을무 었다. ᅳ— ᅳ : ::f^~r^^ 

연탁도 없는 수수한 온돌 방에서 모임은 조용히 S 행되 었다. 그^ 나 그 방에 차^ 
치던 활기와 열 정만은 60 여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까지도 9J 혀지지 않 는다. 

그날은 등 무들도 흥 분하고 나도 흥분하 였다. 조직을 뭇는 마당 
에 정작 나서 고보니 왜 그런지 돌 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떠 오르고 
조선 국민회 생각이 떠올 랐다. 아 버지는 조선국 민회를 무 으려고 여 
^ 해 등안 수만 e ᅵ길을 걸 으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동 지들을 결 
속하 였다. 국 민회를 내온 뒤에는 그 이 a 을 실 현하기 위해 한 생 
을 깡그 5ᅵ 바 치다가 돌 아가시 었다. 그^ 고 이루 지못한 뜻을 자식 
들에게 ^겨주 었다. ^ 그 —ᅳ -^^^^^He 
^가 부 서지고 몸이 찢기는 한이 있 더라도 나라룰 반드시 찾아 
야 한다고 한 아 버지의 뜻을 실 현하는 길에서 드디어 첫 열매를 
맺게 되 었다고 생 각하니 가슴도 울 a 이고 눈물도 났다. 
s 우^ 가 내오게 된 조직의 강 령에는 아 버지의 이 a 도 포 함되어 



있 었다. 



o . =:》 으 | 

결성과 

그 활동을 소개한 
출판물 료 



날 모임에 참 가하여 열변을 토하던 청 년들의 일굴이 지금도 
앞에 삼삼 하다. 최 창걸， 김 ^갑， 이 제우， 강 병선， 김 원우， 박근 
원，… 후날 배신은 하 였지만 이 종락과 박 차석도 혁명을 위해 피와 
살을 아 g 없이 바치 겠다는 전 투적인 언약을 하 였다. 
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서투튼 사람도 있 었지만 모 



한 토론ᄈ 하 였다. 나도 그때 로서는 2fl 긴 흡설을 ^여 「j p ^ ᅳ —— 
그 모 임에서 나는 우 근 ᅵ가 뭇는 조직을 타도 제국주 의동맹 으로， 약청 으로는 



》 라고 할것을 제의하 였다, 



^ 타도제 국주의 동맹은 반제， 독립， 자주의 이 « 밑에 민족 해방， 계급 해방을 실현하 

기 위해 사회 주의， 공산 주의를 지 향하는 새 세대의 청 년들이 역사의 S 통 속에서 창 

S 한 순 결하고 참신한 새 형의 # ^적 생명 #g 다. 1 ， * J 1 

§우근1 는 사회 주의， 공산 주의룰 건설할 목 적으로 이 동 1 S 을 결성하 였지만 민족주 

의자들 로부터 너무 좌 익적인 조직인 것 같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조직의 명 
s 을 타도 제국주 의동횅 이라고 하 였다. 그만큼 우 g 는 그때 민족 주의자 들과의 관계 

조직의 명청을 티" 도제국 주의등 횅으로 하자는 제의는 만장 일치로 가결되 었다. 1 

내가 발표한 《^ • ᄃ》 의 투쟁강 g 도 그대로 채택되 었다. 《E • ᄃ》 는 문자그 
대로 제 국주의 일반을 타도 하자는 조직 이었던 것만큼 그 구호도 대단하 였다. ^ 

타도제 국주의 동맹의 당면 과업은 일 본제국 주의를 타 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 
을 이 룩하는 것이더 최종 목적은 조션에 사회 주의， 공산 주의를 건 설하더 나 아가서 
는 모든 제국 주의를 티" 도하고 세계에 공산 주의를 건설 하자는 것이 었다. ^ 

우 근 ᅵ는 이 강령을 실 현하기 위한 활등방 침도쒜 택하 였다. ^= 

모임에 참가한 청년 들에게 등사한 규 약책도 나 누어주 었다. 

그 회의에 ^최 창걸이 나^ 국주 의등멩 책 임자로 추천하 였다. ^tt" 

_ , 우^ 는 손에 손을 잡고 한 펑어^ 가되어 휘발하 강가에 팥 려나가 노래를 부르더 
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비장한 횅 



^ 「-， " 」 콰^ 

i 1 T=5Jlu^ 4*v 414n 

* Ei If % t *£flBMnf ^s* s^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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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



^ 그날 나는 잠이 전혀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밝히 었다. 너무도 흥분이 크고 감 
격이 커서 잠을 이룰 수 없 었다. 솔직히 말해서 우^ 는 그때 온 세계를 전취한 것 같 

은 감격과 희열에 a 싸여있 었다. 돈더미 우에 올 라앉은 억만장 자들의 락을 어떻게 

^^쁨 에 비길 수 9i^ 5igL^ ^ V ^ , 

^ 그 당시 공 산주의 운동내 부에는 큼직한 간판을 가진 조 직들이 많 았다. = ᅳ 
우^ 는 조직을 방금 내온 테 지나지 않았 다. 규모를 보면 아직 그런 조 직들에 비 

길만한 형편이 못되 었다. 세상은 아직 <E • ᄃ》 라는 것이 나 왔는지 어 쨌는지 알 

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였다. ^"^s 



. 럼에도 불 구하고 우 근ᅵ가 <Ce • ᄃ^ 를 뭇 고나서 

그처럼 열 광적인 기분에 a 싸였던 것은 우^ 가 만든 조 



직이 종래의 조직 들과는 완전히 구 별되는 새 형의 공산 
주의적 혁 명조직 이라는 긍 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



ᄃ》 는어느 파에서 같라 처나온 조직도 아니 

고 또 거기에 망라된 성 원들로 말하면 어떤 종파에 가담 

했거나 망명 ᄐ> 체에 가있 다가 떨어 처나온 사 람들도 아 

니 었다. 문자 그대로 백 지처럼 깨 끗하고 순결한 새 세 대였다 

여있지 않았다 . IZ!Z — '사— 
성 원들로 보면 또 다 만만치 않은 인 물들이 었다. 연 설- 




• ^》의 피에는 

ᅳ 하라고 하면 연설을 

하고 논문을 쓰라고 하면 논문을 쓰고 노래 를 지 으라고 하면 노래를 짓고격 슬을 하 
라고 하면 격술도 할 수 있는 끌끝한 재 목들이 었다. 지 금말로 한다면 《일당 백》， 
《일 당천》 의 청 년들이 었다. 그런 청 년들이 모여서 새 길을 개척 하자고 펌 벼들었 
으니 그 기세 또한 대 e 하지 않 # 없 었다. #^씨 ᅮ „ 

그후 《e • ᄃ》 성 원들은 우 e ᅵ가 개척한 혁명 위업이 어려운 국면에 처할 때마 



다 항상 육탄이 되어 그 출로룰 열어나 갔다. 그들은 조선 혁명의 핵심부 대로서 에^ 1 
서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 였다. 김혁， 차 광수， 최 창걸， 김^ 갑， 강 병선， 이 제우를 

비 룻하여 《E • ᄃ》 의 산아들 중 많은 사 람들은 투쟁의 앞 장에서 영옹 적으로 싸 



우다가 고 결하게 생애를 마치 였다. 개 중에는 그 S 지 못한 사람도 있 었^. 

출발은 잘 떼고 서도 혁명 투쟁이 심 화되는 과정에 《E • ᄃ》 의 이^ 을 처버 
배신의 나 락으로 굴^ 떨어 S 사 람들을 생 각하면 유감스 ^움을 금할 수 없다. 

i 이제는 <e • ᄃ》 시절에 나와 같 01, 손잡고 일하던 사 람들이 한명도 남지 않았 




다. 조국의 독립과 무산 민중의 사회를 그 ^ 더 물불을 해아 ^ 지 않고 싸우던 수많은 
《ᄐ • ᄃ》 의 아들 딸들이 좋은 세상도 못보고 꽃같은 나이에 모두 일쩍이 우 51 곁 
을 떠 나가버 ^ 었다. 그들은 청춘을 바처 우 5ᅵ 당과 혁명의 초석을 쌓아놓 았다. 

우 끗ᅵ 당 역사 에서는 • ^=》를 당의 뿌 근 ᅵ로 보고 있으더 <^ • ᅵ=》의 결성 

을 조선공 산주의 운등과 조션 혁명의 새로운 출발점 으로， 시 원으로 인 정하고 있다. 
그 뿌 근ᅵ 에서 우^ 당의 강령이 태 어나고 우 근ᅵ 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에 마 련되고 우 
51 당 창건의 골간이 육성되 었다. 《E • ᄃ》 가 조직된 때 로부터 우 ^ 혁명은 자ᄌ 

성쒜칙 에 기 초 음& 4 였다. ᅳ^^ ^^^^^^ 



때 우^ 가 추켜 들었던 타도제 국주의 등맹의 이 a 이나 기개에 대 하여서 는해방 

직후 최일천 (최 형우) 이 < 해외 조선혁 명운동 소사》 에서 <<E • r=》 와김 일성》 

이라는 제 목으로 그 일 Q 을 서슬 했다고 생각 한다. - 1 - 니 " 

- 여러 해가 지 난후혁 명군이 창 건되고 조국광 복회가 태어나 2 천만의 총동 원을소 

^높이 웨칠 때 그^ 고 그 대열을 수천 수만의 지 지자， 등정 자들이 위 성처럼 들러싼 

혁명의 전 성기가 도래 하였을 때 나는 화 전에서 우 5 ᅵ가 《E • ᄃ》 룰 조 직하던 시 





당창건 기념탑 - 1 편 중 간부분 부각상 




g 창건 7 ᅵ념탑 — 1 편 좌 측부분 부각상 11 - ™ 'ᅳ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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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및을수 없는 화전 



― ^환성 ^핸 서-^ 학:^ ^ 자금의 부족 _ 때문 9j 많 ^ 겪 있 었^^ 

의숙의 학 생수가 100 명도 채 되지 못 했으나 당시의 독 립군형 편에서 그만한 학생 , 

들 § ■ 먹휙^ 다는ᅳ a 도 환 !r : i 은 아 니 ^ it ᅳ ， r ― ™ 

그— 정 의부가 주인이 었지만 돈을 넉벽히 대주지 못하 였다. 백성들 한테서 한 푼두푼 
ᅳ 모은 군자 금으로 행정， 군사， 민사의 세 가지 를거^ 를 다 갖추고 한 개 국가와 맞먹 
^ 는 혀울을 가 까스로 유지해 나가는 정의부 로서는 돈을 크게 대줄 처지가 못되었 다.: ； 

ᅳ — 의숙 당국은 자 금난을 해 결하기 위하여 학 생들을 학교 운영자 금모연 공작에 

^ 주기 적으로 등 원시키 었다. 학 생들은 20 명이 한조가 되어 자기의 출신 중대에 들어 
가 무기룰 받아가 지고는 두달 동안씩 정의 부관할 구역을 돌아다 니면서 자금을 모으 

^다가 ：기한 이 되면 페 S 조ᅭ와 : ^대 "i} 군 하 * p 
~^ 그 S 게 돈을 모 았대야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인차 바닥이 나군 하 였다. 그^ 면 

^ 길! J 올^ g 서 정 의부어 내밀 ^^ ^^ ᅵ ― ..^ s 

ᅳ = 한번은 최동오 숙장이 겨 울나이 준비룰 위한 자금을 해결 하려고 정의부 본부에 숙 

^ ^ n) IVK4U 」 

그런데 숙감은 빈 손으로 학교에 돌아와 3 중 대장을 나쁜 놈 이라고 욕하 였다. 화 



성 의숙에 주려고 내 놓았던 돈을 3 중 대장이 먼처 가로^ 가지고 가서 자기의 결혼식 
비 용으로 뭉땅 써버 렸다는 것이 었다. 어피 나도 돈을 물쓰듯 했던지 더칠을 불궈두 
고 온 동네를 다 먹 이고도 음식이 남아 이웃동 51 사람 들까지 불^ 다먹이 었다고 한 



세기와 더불 




4. 새로운 쫠 무대를 그리는 마음 









4. 새로운 활 무대를 그리는 마음 



나는그 소식을 듣고분 격을금 할수없 었다. 
정의부 금고에 있는 돈 이라고 하여 하 늘에서 저절로 떨 어지는 것은 아니 었다. 그 
돈은 백성 들이죽 을먹고 끼니를 건느 면서도 나라를 찾아 팥라고 푼전을 모아 군자 

금으로 바친 돈이 었다. 돈이 없으면 S 신을 삼아 팔아 서라도 군 자금을 내 고서야 마 

음을 놓는 우^ 인민이 었다. 

3 중대장 한테는 그런 것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 었다. 사^ 사욕에 일마나 눈이 어 
두우면 중대장 이라는 사람이 그런 너절한 사취 행위를 하였겠 는가. 

총을 잡고 적과 혈전을 벌려야 할 사명을 지니고 9J 은 지 휘관이 그^ 한 람 오행위 

를 꺼 ^ 낌없이 하 였다는 것은 독 립군의 상층이 변질되 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 
이다. 

《을사 조약》 후 최 익현이 지휘한 순창 의병의 패보를 듣고 수백 명의 의병을 모 
아 전 라도일 대에서 S 활약을 하던 한 의 병장은 자기의 부하가 백성의 재물을 약탈 
한 사실을 알고는 그것을 탄 식하던 끝에 부대를 해 산하고 산속에 숨 었다고 한다. 이 
이 야기를 들으면 그 의 병장이 백성에 대한 침해를 일마나 큰 수 치로， 죄 악으로 받아 

들 ^^ P 분털 iA[Lb- = "^T ~ == ^^fc^_T— 
3 중 대장의 비행은 결국 인민에 대한 침 해라고 할 수 있 었다. 3 ~ ' ~ 

= 나는 임 강에서 살 때 독 립군의 몇몇 대원이 조선에 건 너가서 능 민들의 소를 강제 

로 빼잇 "아 가지고 돌 이^ M 들휙 말밥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^대 원들이 소속된 m 

부대의 지 휘관이 우 근ᅵ 집에 왔다가 아버지 한테서 호된 추궁을 받고 돌아 갔다. = 5 

그 당시 독 립군이 군 자금을 거 두려고 관할 구역의 조선인 거주지 역들에 나 타나면 

지역을 책임진 사 람들이 아무 집 에서는 돈 일마， 아무집 에서는 쌀 몇 말 하는 식으 

만들어 부탁에 돌^ 었다. 주민 들은그 문서에 # 혀있는 량만큼 1 이나식 ■ 

군자 금으로 바^ 하 였다. 가난한 농 사군들 한테는 이 큰 부 담이었 다.^ 

_ 그레^ 립군들 ^_그 런 사정은 외 ma 고， 게 하나 더 많은 돈을 받아 내려고 J 
애를 썼으더 처 마끔씩 관할 구역을 정해 놓고 승벽 내기로 그 울티 끙 ᅵ를 넓히 었다. 어 ᅴ 
떤 독립 군들은 다른 무 장단성 원들이 모연 해오는 자금을 중 간에서 협 박하여 ^햇" 아 

크 고작은 무장 딴성원 들이^ i 마끔씩 인민들 한테서 경쟁 적으로 돈을 긁어들 이했^ 

다. 그들& 백 성들을 #s?rw 세자 1 을 대주고 쌀을 대" 주고 잠자^ 를 대주 는시^ 

중 5= ᄄ밖에 보 X H a'^l ᅳ ^ ： '」 

이런 비행은 지난날 봉건 사회의 관료 배들이 ^！ᅳ 행휘^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^ 



조선의 봉 건통치 배들은 궁 a 에 옥 관자를 쓰고 인민의 피^ 을 짜낼 새 로 ^ ^ 
만들어 내^^ a— 성들의 주 끊 a 없이 털훼갔 ^ ^^ ^ '~ : -z=m 
^ ᅮ 한때 봉건 정부는 경 복궁을 짓는테 막대한 돈을 써버^ 고 그것을 보 충하기 위하 "스 
여 문세 (통 행서) 라는 것까지 생각해 냈다. 그 s 게 긁어간 돈으^ lite] 라도 

장이라 • ᅵ어놓 았다면 후손들 한테서 화 다는 말 0]^} 도 들었을 것 S«r,. ' 

은 중대장 이촬^ 사 f a] 프 으로 타락하 였으니 ^5 f 
립 군도 이 제 는 망해 가는 모양이 라고 개 탄하 였다. 그러 나 그 저 비 난하고 개 탄할 뿐 ― 
이 었다. 지 금 2PI 뚀 세 상 면^! 이 여론을 모아 ^고 법에 제기한 다든기 
동 지재판 같은 것을 하여 버룻을 #추 겠지만 법도 없고 군를도 무른 당시 로서는 별 

^§ ff^r 민 사를 담 당한 ^파: gig^—g^xi a 그것은 간판뿐 으로서 군 x v^g^ 1 
제대로 바치지 못하는 백성 들이나 테 려다가 볼기룰 치는 정 도이고 중 대장과 같은 ᅭ = 



제 2 장 및을수 없는 화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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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아주 었다. 그들의 법에는 상 층만이 통하는 



사 람들의 위법 행위에 대 해서는 = ᅳ _ ^ 

개 구명이 따로 있 었다. 

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독 립군과 모든 독립 운등자 들에게 히 경종을 울려야 

겠다고 결심하 였다. 그런테 어떻게 경종을 울^ 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 였다. 

최 창걸은 당장학 생대표 들을선 출해서 1 중 대부터 6 중 대까지 빠 침없이 돌 아다니 
더 항의를 들이대 자고하 였다. 

어떤 등 무들은 정 의부가 발 간하는 《대등 민보》 같은 출 판물에 글을 써서 독립군 
의 관료 행등을 폭로하 자고도 하 였다. 그 S 게 하면 좋 겠지만 3 중 대장과 처지가 별반 
차이 없는 정의부 본부나 다른 중대 장들， 출 판물의 편집성 원들이 그런 내용을 받아 

나는 확신 성없는 방법을 가지고 날자룰 질질 끝 것이 아니라 독립군 각 중 대들에 
성 토문을 보 내자고 하 였다. 등 무들도 그 방안을 지지 하면서 나더^ 성 토문을 쓰라 




그 성 토문은 《E - ᄃ》 를 조직한 후 우 ^ 가 민족 주의자 들에게 가한 첫 비판이 

었다. 처음 써보는 성토문 이어서 무 엇인가 하 고싶은 이 야기룰 다 담지 못한 것 같았 
으나 등 무들이 좋다고 하기에 김시 우에게 주어 정의부 통 신원이 오면 전 하도록 하 
였다. 그 후 성 토문은 통 신원의 손을 거처 인차 각 중 대들에 전 해졌다 .P = 
: 반 응도어 지간히 일어 났다. 군 자금을 결 혼식비 용으로 ^버린 당 사자는 물 론이고 
자 존심을 건드 ^거나 정 의부를 비난 하는테 대 해서는 조금도 양 보하지 않는 오등진 

까지도 그 성토 문에서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 었다. v 

이듬 해초에 내가 길팀에 가서 공부할 때 그는 내 앞에서 그 성 토문에 대한 이야기 

를 꺼 냈다. 6 중대에 내려 갔다가 거기에 모인 중 대장， 소대 장들과 합께 성 토문을 보 

았다고 한 다— 의 ^ 

<그 성 토문을 보고 나는 3 중 대장을 되게 문책하 였네. 중 대장자 e ᅵ에서 떼 던지려 

^S^ra 걱 ^ 지. 그런 물걸짝 립군 1} 신을 다 5m 



오 동진은 독립군 상층이 변질되 어가고 있다는 것을 혀심 

i 길 없어 분 해하고 안티" 



ᅵ^ 하게 인정하 면서도 그것 

까와하 였다 . =^= 



^ , 



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 면서도 독 립군의 티" 락을 막아 
내지 못하고 그것을 수수 방관할 때 오 동진이 그 불같은 성 



미쁘 떻ᅳ게 다^ 는지. = ： ： 

ᅩ 나는 오 동진의 말을 듣고 독 립군의 부패가 우^ 와 같은 
젊은 세 대들의 고민 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양 심적인 민 
^ 의 지 으 SSrS 다^ 을 깨 ©9i 다 . 



하지 만 한장의 성 토문 으로써 독립 군의 정치 도퍽적 타락 

^저하 ^불 가능한 "1 이 ^fTA ^ " ᅳ— ᅳ- = 

• 군은 점점 더: ifl 어나^ ^ ' 



없는 조락의 길을 걷고있 



^군과 독립군 이사용 한무기 



었다. 자산 계급의 이익을 옹 호하더 대 변하는 민족 주의군 
대 £1 의 독 립군의 ^이 다르게 fe_S 수 Qi91i^- _ 〜 
인 민들을 거칠게 대하고 그 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 
_ 들 ^우는 테서는 화성 의숙의 학 생들도 독 립군과 별로 차 
이가 없 었다. 그들도 모연 공작에 동 원되면 관할 구역을 돌 
| 흐] "t ᅥ^ ^ 쟁적 ^ 재물과 량식을 걷 어들이 었다. ᄎ^ 

모연에 ^하지 a^^W 대해 a 듣 애 국심이 없다고 




4. 새로운 활 무대를 그리는 마음 



트집을 걸든가 독 립군도 몰라 본다는 식으로 까박을 불 이면서 하 다못해 돼지나 닭 

같은 a 승 이라도 바 치 aaaaM^ ᅳ ' ᅳ ^= 

그들은 학 교에서 조밥만 자꾸 해준다 느니， 부 식물이 어떻 다느니 하면서 밥타발 
까지 하 였다. 한번은 어떤 학생이 기 숙사식 당에서 처 넉밥을 먹다가 조밥에 시래기 
국만 주니 식 사질이 왜 이 모양이 나고 하면서 트집 을걸던 끝에 식당 사감을 하는 황 
세일과 다투 기까지 하 였다. 황 세일은 사감의 일을 아주 성 실하게 하 였다. 그런테 식 
사질이 조금만 떨 어처도 학 생들은 사감이 제 구실을 못 한다고 비난하 였다. 

나는 해방 직후 의 주에서 군인민 위원회 부위원 장으로 사 업하는 황 세일을 만나 
그와 합께 화 성의숙 시절을 회상한 적이 있다. 그때 황 세일은 웃 으면서 자기는 화성 
의숙 시절의 교훈을 생각하 여 근ᅵ 에 내 려가도 절대로 밥 타발을 하지 않 는다고 하였 
다. —7 

나는 화성의 숙에서 조밥을 타 발하는 사 람들은 졸업 후 독 립군에 돌아 가서도 밥 
타발을 계속할 것이 더그런 사 람들의 종말은 필연코 돈이나 권세 밖에 모르는 추악 
한 인 간으로 전 락되 는것이 라고 생 각하였 다 . ᅳ 

문제는 그런 사 람들이 2 년 후에 군 관으로 독 립군의 중대와 소 대들을 지 휘하게 된 

다는테 있 었다. 굶 어죽을 각오 는커녕 조밥을 먹을 각 오조차 되 어있지 못한 군대한 
테서 과연 무엇을 더 기 대하겠 는가? — 1 ~ \ 
% 독립 s 운동을 중 심으로 한 민족주 의운등 일반에 대한 실망과 함께 화성 의숙의 교 
육에 대한 환펼은 날이 같수록 내 마음 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올 랐다. 화성 의숙은 
나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 하였고 나는 화성 의숙의 기대를 충 족시킬 수 없 었다. 화 
성 의숙이 내가 바라는 그런 학교로 될 수없는 것처럼 나도 화성 의숙이 바라는 그런 

학 생으로 될 수 없 었다. 화성 의숙에 대한 나의 불만과 나에 대한 화성 의숙의 불만은 
서로 ^iiiitiiffW/y 3i^= 



나는 맑스- 레닌주 의선진 사상에 심 취되면 



L1 스 



화성 의숙의 교육으 로부터 멀 



어 져갔고 화성 의숙의 교육으 로부터 멀 어지면 멀어 질수록 해어 나올수 없는 고민의 
세계에 빠지 였다. 내가 의숙으 로부터 멀 어지는 것이 나를 거기에 보내준 사 람들의 
@ 음을 저버 5ᅵ 는 것으로 되고 그 들에게 나의 장래를 부탁한 아 버지의 뜻을 어기는 
것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었다. 아 버지의 장례에 참가 하려고 수백^ 를 = 
려와 나룰 위로 해주고 노자룰 찔^ 주더 의 숙으로 등을 떠밀 어주던 오 동진과 의 

에 왔다고 나에게 슬까지 부 어주던 김시 우더， 최동 오더， 강제하 선 생들의 생각을 하 

면 il 로 죄송스 럽기도 하였 디 역ᅳ누매. ^ - f - 



그런 사람 들과의 의 e ᅵ를 지 키자면 내가 불만이 있 더라도 화성 의숙의 교육에 재 



미룰붙 여야하 였다. 



^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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꾹 감고 2 



년등안 공부 하다가 배치 해주는 중대 
에 가서 곰 상곰상 독립군 생활을 하면 
그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세울 수 있 
었다. 독립군 생활을 한다고 하여 새 
사조에 대한 연구를 못 하거나 <Ce ^ 
ᄃ》 의 터전을 넓히는 작업을 못한다 
는 법은없 었다드 그 — 



그^ 나 그런 체면 때문에 자기가 
보수적 이라고 규정한 교육과 외교를 

하면서 적당히 지 낸다는 것은 상상도 
할 수 없는 일이 었다. 나는 그런 방식 
으로 닭은 교육과 ^협하 고싶지 않았 



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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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기 ᅳ— ᅳ—」 ：ᅳ — ： S 

그^ 면어 떻게할 것 인가? 집에 돌 아가서 삼 촌대신 약방 일이나 맡아 가지고 가정 
살팀을 돌볼 것 인가， 아니면 심 양이나 하일 빈이나 길팀과 같은 도 회지에 가서 다튼 
상급 학교에 진학할 것 인가. ■ 

이런 복잡한 심 근 ᅵ적 곡 절끝에 나는 화성 의숙을 중 퇴하고 길팀에 가서 중 학교를 ^ 

다니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 었다. 내가 화 전대신 길팀을 내 운명의 다 음정거 장으로 ■ 

선택한 것은 이 도시가 만주지 방에서 조선의 정치적 중심 지였기 때문 이다. 이런 이 | 

유로 하여 길팀은 ^제 2 상해 > 라고 불 근ᅵ 우기 까지 하 였다. 중 국관내 에서는 상해가 ■ 

나는 화전 이라는 좁은 울타 근 ᅵ를 터치고 보다 광활한 무 대에로 나가 《E • r=> 
의 결 성으로 첫 걸음을 뗀 공 산주의 운동을 더 높은 단 계에서 본격 적으로 벌 여보고 

싶 었다. 이것이 내가 화성 의숙을 중 퇴하게 된 기 본이유 였다. | 

내가 화성 의숙을 다 니다가 반 년만에 중 퇴하고 길 팀으로 간 것은 내 생 애에서 처 | 

음으로 되는 대용 ^ 이 었다. 두 번패 용 도> 이 있 었다면 그것은 남호 두회의 후 새 사단 | 

을 조직 하면서 <€민 생단》 보따^ 를 불살 라버린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， | 

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화성 의숙을 중 퇴하고 길림에 가서 청 년학생 들속에 들어 | 

같 용 ^ 을 내린 것이 정당한 처신이 었다고 생각 한다. 우 ^가 화성 의숙을 제때에 떠 | 

나지 않고 그 울타^ 속에 서 팽 돌았더 라 면그이 후조선 혁명을 급속한 앙양에 로승 | 

화시킨 모든 공 정들이 그만큼 지연 되었을 것 이다. ^ | 

ZZ 내가 학교를 그 만두고 길 팀으로 가 겠다고 하자 • ^=>성 원들은 깜짝 놀랐 = 

ᅳ 다. 나는 그 들에게 《e • ᄃ》 룰 내온 것만큼 이제는 그 조직과 이^ 을 사방에 펄처 

가야 한다， 화성 의숙에 주처 앉아 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다， 이런 학교를 다녔대 
야 큰 보람도 있을 것 같지 않다， 내가 간 다음 등 무들도 기회룰 보아 독립 군대나 g | 

EXSfc } 고장에 자 e ᅵ를 든든히 잡고 • ^=：>의 줄을 뻗 치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 ] 

― 야 한다， 등 무들은 다 조직의 성원들 것만큼 어 디에서 일 하든지 조직의 통 일적이 e 
^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 었다. 몇몇 등무 들과는 후날 길 팀에서 만 나자는 약속 
했다. ^ =rr ᅳᅴ ᅳ = 

나 ^ gi 성 의숙을 중 퇴하는 # 를 두고 이미 김시 우와도 의논하 였다. 1 
《집에 가서도 의 논해보 겠지만 이거 뭐 화성 의숙에 와서 공부 해보니 그다지 마 | 
^i 1 ^] 없지만 ^ 에 가서 #학 교에라 gq^^ 데 쉐긔) ᅳ ef! 

1 「 i ft : 가 이 런 a§#ST^a 은 몹시 ^섭해 그러면 1： 도 의숙을 두 1 

자네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 친 구들과 의 논하여 주 선해주 겠네. 사 람마다 다 1 
^ 자기의 마음에 맞는 달 구지가 있는 법 이야. 화성 의숙의 달 구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 

m wmui f\ 구 wf? rm mm\ ᅵ i,^ w = 

^=171 화성의 숙에ᅳ 오는^ 을 누구 보다도 기 뻐하고 환 영해준 김 시우가 그처럼 대 , 
"범 하게 이해하 여주는 바람에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 졌다. 총관은 최동오 숙장이 

^^pa 흐 ra ᅵ 않도록 중퇴하 더라도 ᄃ 인사나 잘 하라고 하면서 어 머니를 만나고 길팀으 

같 때에는 W^} 기 한테 고 t>J£iw.» _^ ᅳ , ^ 11 == 

김 시우를 납득 시키는 일은 에 상회로 순 탄하게 되^ K . ™ : r M 

F 그^ 나 최 동오숙 장과의 작별은 참기 어려운 괴 로움을 등반하 였다. 처 음에는 선 

^^1： 노예 _ 타궝서 #^1F 나행] 섭찰 » 말을 「하 였다^ 4 ^한반 -뜻을 M ' 
„ = 으면 그 만이지 중퇴를 하다니 될말 인가， 의숙의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퇴하 
" 겠 다는데 이 어 수션한 세월에 만 사람의 구미룰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어디 



세 기오ᅡ 더불어 



4. 새로운 활 무대를 그리는 마음 



있 는가고 하면서 막 야 도> 을 하 였다. 그^ 다가 나를 등지고 창가를 향해 돌아 섰다. 

선생은 그 창 가에서 눈내^ 는 하늘을 하 염없이 바 라보고 9i 었다. 
《성 주와 같은 수 재들이 마음에 들 어하지 않는 학 교라면 나도 이 의 숙에서 물^ 
가겠 네.》 

션생이 폭 탄처럼 내 던지는 말에 나는 몸들 바를 모르고 함구무 언으로 서있 었다. 
학교의 교육이 어 떻다고 정 면에서 운운한 내 자신의 처사가 숙장 선생을 위해서 너 
무 가 흑하지 않 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었다. 

잠시 후 최등오 선생은 마음을 가라 앉히고 내 옆에 가까이 다가 
와 어 깨우에 조용히 손을 얹 었다. 

《조 선을 독립 시키는 주 의라면 나는 민족주 의건， 공산 주의건 
상 관하지 않 겠네. 아무튼 꼭 성공하 게.》 
선생은 운 동장에 나 와서도 퍼그나 오랜 시간 나의 생활에 교훈 

으로 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 었다. 선생의 머 근ᅵ 와 어 7 개우에 눈이 

자 꾸^] 햇1 ^=^ ^= 

~ *~ ᅳ ：던 숙장 선생의 모습을 회상 

털어드 ^ 지 못한실 



나는 그 후 폭설 속에서 나룰 바래주 
할 때마다 그날 선생의 어 깨우에 쌓인 

- 고두고 후회하 였다. ~ > —— 



TIT 7 



.때 로부터 30 년이 지나 나와 최동오 선생은 평 양에서 감격적 
인 해후룰 하 였다. 나는 수 상이고 선생은 재 북평화 통일촉 진협의 
회의 간부 였지만 그 상봉은 역시 어쩔 수 없는 스승과 제자의 상봉 
이 었다. 화 전에서 추켜 들었던 《e • ᄃ》 의 이^ 은 전쟁의 시련즉 

ShQj^l 서사회 주의로 W 하고 있었 다. | | E 

ᅮ 《결국 그때 성주 수상이 정 당했습 니다! ^^^^^^ 




최동오 



이 겨내고 승 끗1 



= 



선생이 웃 으면서 나의 아명을 부르는 바람에 나의 추억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거 



^ 눈내 51 던 화성 의숙의 운등 장으로 날아 갔다. 



곡 절많은 정치 생활의 파동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로 스승은 아무런 설명 



해 



붙 어있지 않는 이 짤막한 말로 30 년 전에 있었던 니^ᄐ 의 대 §f 결속지 었다. = 

내가 화성 의숙을 중퇴한 13] ᅵ 대 해서는 우 5ᅵ 어 머니도 지 지해주 었다. 처음에 어머 

니는 학교룰 그만두 었다는 말을 듣고 대 e 히 심 각해지 었다. 그러나 내가 중 퇴사유 

를 ^확 하게 말씀 드리확 n}S# 놓는 것 이 었^^ ~ ― 



《네가 학비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는테 사람이 돈 때문에 주접이 들면 아무 일 
못 한다. 학비는 어떻게 해 서든지 헬테 니너는 그처 품었던 뜻을 꼭 이루 어라. 이왕 

새 길 을 가려 %1 심한 하에는 걸 음을 섞 ᅳ j_ 『7 ； ^ 
직 하계^ 걸어라 .》 =— ^ ' 



어 머니의 말씀은 새로운 포부를 품고 무 
t 아온 나를 크게 고 무해주 었다. ᅳ" 



^송에 ^ 

와보니 내^ 소 학교에 다 부 
터 알고 있 던많은 동 무들이 살팀이 구차하 g 
여 상급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파묻혀 ■ 
같길을 찾지 못하고 있^ 다. 나^ 그 fS 
우 S 혁명의 길로 ,이 끌 어주어 야혔다 죤1 생^ ^ 
하^ g fe ， ᅵ 



E • ^=：>룰 방금 조 직하고 그 뿌 51 



사방에 @ 처 가려고 결심한 뒤여서 나도 무 
일 이든지 하지 않 고서는 못견필 심정이 




송에서 살던 
소남문 거리의 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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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시가 



나는 소 년들을 선진사 상으로 교 양하고 혁명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무송 시내와 j 

그 일대의 애 국적인 소 년들로 새 날소년 등횅을 조직하 였다. 그때가 1926 년 12 월 ^ 
^ 15 일이 었다. 새날 소년동 S 은 말 그대로 일제를 타 도하고 조국을 광복할 새날을 위 ， 
하여， 낢은 사회를 짓 부시고 새 사회룰 건설할 광명한 새날을 위하여 투 쟁하는 공산 

r 새날소 년등 1 S 의 결성은 타도제 국주의 등꽹의 활등 규모룰 넓 혀나가 는테서 중요 
"—한 계기로 되 었다. 이 등 S 이 내세운 구호도 대단하 였다. 그때 우 ^는 조선의 해방 
p 과 독립을 이 룩하기 위하여 투쟁 하자는 구호룰 내세 웠으더 이룰 실 현하기 위하여 . 
■ 새로운 선진사 상을^ 슳하^ zil^^®^ 중속에 널라 i 겋 션전할 Clfr 한 문 

줴- 비룻 ¥}여 당면 §1 "게 수 8 해야ᅭ 7f ^하 ^ \J ^^^^^^= | 
나는 새날 소년등 S 의 과업을 실 현하기 위한 조직 원칙과 사업체 계， 등 a 원들의 
ᅮ 생 활규범 을규정 해주고 길팀으 로떠날 때까지 그들의 등꽹 생활을 지도 해주었 다^^ 

^ igg^i 월 26 일에는 《e • ^=》와 새날소 년 등멩을 ^직한 경험에 토 대하여 1 
am ss} a 일: 부 를 조직 하도 m_ 하였다 튬 F L f _ ^ 

어 머니는 아 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혁명 투쟁을 적 극적으 로ᄈ나 갔다. 그때 어 
^ 머니는 무송현 성안은 물론， 멀^ 주변 농촌의 넓은 지역 에까지 다니더 도처에 야학 
ᅳ을 내오고 조 선여성 들에게 우리 나라 글을 배 워주고 그들을 혁명 적으로 교 양하고 

ᅳ^ 무 송에서 일마쯤 머무 르다가 길 림으로 들어같 때 나는 약 속대로 화전에 있는 김 | 
ai 11.01 au - j 

ᅳ 김 시우는 김사헌 선생이 우^ 아버 지하고 친한 분 이라고 하면서 그의 앞으로 편 
^를 써주 었^. 가들 학교에 ^시^ 라는 i^Jpl^g. 그것이 김 시우와 J 
◦ I iihTi^i^jgini^rh —― ■ ^ 

l _ 김 W 는 내가 gj 지 못하는 사람 들가운 테서도 가 장 인 상깊은 한 사 람이다 fn 는^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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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이 적은 사람 이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일을 하 였다. 대중 계뭉과 후 대교육 
으 로부터 무기 구입， 자금 조팥， 국 내공작 원들의 길 안내， 비밀 문건과 비밀자 료들의 
전팥， 무장 ^ 체들의 통합과 행등 통일을 위한 사업에 이르 기까지 그가 관 계하지 않 
은분야 란거의 없다. 

그는 아 버지의 일을 잘 도와 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성심 성의로 뒤받침 

해주 었다. 우^ 가 《E • ᄃ》 를 뭇던 날 밖에서 망을 봐주더 누 구보다 기뼈한 사람 
도 김시우 였다. 

김 시우는 나와 혜어 S 후에도 영풍정 미소를 계속 운영 하면서 
독 립군에 식량을 대주고 조 션인학 생들에 대한 후원을 열심히 하 
였다. 중 국에서 국내 전쟁을 할 때에는 혁명 후원회 위원 장으로 화 
전에서 일본 군대와 장개석 군대의 침해 로부터 조선사 람들의 생명 
재산을 지키 느라고 모진 고생을 하 였다. 

g 김 시우가 조 국으로 돌아온 것은 1958 년이 었다. 한평생 민족 
위해 그처럼 많은 일을 하 고서도 그는 그것을 한번도 입밖에 내지 
않 았다. 그^ 다나니 나도 그의 행처룰 알 수 없 었다. 

그는 전 천에서 중병이 들어 임종의 날이 더 칠밖에 남지 않았다 
는것을 알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식 들앞에 우^ 아버 지와의 관계， 
나와의 연고 관계를 이야기 하였다 



말을 들은 아들이 a 짝 놀 라면서 그런 깊은 인연이 있으면 왜 

장 군님을 한번^ ^가 힉 않았 는가， 장 군님이 아 버지를 efWi 

일마나 기뻐 하시겠 는가， 장 군님이 지금 우 근 ᅵ 전천땅 에와서 현지 지도를 하고 계시 
는데 이제 라도 늦지 않으니 아 버지가 몸을움 직일수 없는 형 편이면 우 ^ 집에 모시 

는것이 도 5ᅵ 가 아 닌가고 듸뀌 ^ =-- 




때 내가 정말 전천 군에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 었다. 



김 시우는 아들의 말을 듣고 도리어 그를 꾸짖 었다. 




ᅮ 《내가 죽기 전에 옛 날일을 이야기 하는건 너 희들이 무슨 퍽을 입 으라고 그러는 
데 아 니다. 우 5ᅵ 집 내력이 여사여 사하니 너 희들도 장 군님을 잘 모시고 받 들라는 거 



다. 국사에 바쁘신 장 군님의 걸음을 한 시라도 지체시 켜서야 안되 지.》 



노인 성미가 원래 옛 날부터 그 s 게 고정하 였다. 아들의 말대로 했 더라면 그도 
나를 만나고 나도 그를 만났을 것인테 정말 아쉽게 되 었다. 나 로서는 평생 풀지못 
할 한 이다. 



나는 화 성의숙 시절을 생 각하고 



》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



김 시우를 회 고하군 한다. 김 시우를 떠 1 
놓 고서는 나의 화전 시절에 대하여 말할 
수 없다. 우 근 ᅵ가 화 전에서 새 사조를 보 

급하고 <Ce • ^：>룰 결 성하던 gj 지 못 
할 나날에 나를 도와 숨은 노력을 제일 
많이 해준 사람이 바로 김시우 였다. 



ᄃ》 가 불패의 대오로 자라날 

있었던 것은 김 시우와 같은 성실한 
인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 




5. 독 립군의 여걸 이판린 




화성 의숙을 중 퇴하고 무송에 돌아 와보니 이 전처럼 집으로 
찾 아오는 독립 운동 자들이 많지 않 았^^ 




밤 낮으로 인적이 그치지 않던 지 난날의 집안 풍경에 
대 비하면 너 무나도 적 막하고 쓸쓸하 였다. 
g 내가 무 송에서 받은 인 상들가 운테서 지 워지지 않 
는 것은 이 관린의 모습이 었다. 이 관린은 아 버지가 돌 



아가신 후 우 e ᅵ 집에서 지내고 있 었다. 오 동진이 ᅮ 
를 우^ 집에 보 내면서 관린은 김션 생퍽을 많이 입 
었는테 그 연고를 생각해 서라도 무송에 가서 성주 




어 머니룰 잘 도와드 근ᅵ 라고 당부하 였다는 것 이다. 이 



독 립군의 여걸 
이관린 



관린은 남만여 자교육 연합회 사업을 하면서 우 51 어 

머니를 동무해 주균^ 었 다 ^^ 7^ 
원래 이 관린은 성격이 담차 면서도 낙 천적인 여자였 
다. 문무를 경비한 여 자로서 이관 린만큼 인물이 잘나고 
기상이 도 도하고 대담 무쌍한 여걸은 당시 조선에 없었을 

것 이^ T ^ 

봉건이 심해서 여 자들이 바깥 출입을 해도 일 굴마처 가 근 ᅵ우고 다 
니던 그때 남복차 팀으로 말을 티 "고 돌아 다니는 이 관린을 보면 오가는 사 람들이 모 
두 © 세 상 사람이 라도 구경 하듯이 희 한해 서 처 다보았 다. ᆻ 
그런테 더칠 지 내면서 보니 이 관린은 이 전보다 별로 생기가 덜한 것 같 았다. 

내가 화성 의숙을 그만두 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몹시 놀라는 것이 었다. 생각 
이있 어도 마 음대로 가지 못해 다들 안팥 아하는 군관 학교를 단^ 해버 렸으니 그릴 

수밖에 례 ᅵ 7 I 

그^ 나 의숙을 중 퇴하게 된 이유와 전말을 듣 고서는 용단을 잘 내 렸다고 하면서 
길 팀으로 가려는 나의 결심을 지 지해주 었다. 그^ 면서도 한편 으로는 쓸쓸한 기색 



감추지 못하 였다. 
민 족주의 계열의 학교; 



부 정하고 사상 적으로 결별 해버린 나의 행등이 그에게 충 




격을 준 모양이 었다. 감 수성이 에민한 이 관린은 분명 그때 내 생 활에서 일어난 변화 
를 목격 하면서 독 립군의 말로， 민 족주의 말로를 더 심 각하게 느낀 것 같 았다. 어머니 
의 말을 들어 보아도 그는 이 전보다 많이 달라 졌는데 요새는 더욱더 말수 더구가 적 
어지고 조용해 졌다는 이 었다. ― 



처 음에는 그저 그 나이의 미혼 여성들 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일종의 고민이 아니 

겠는 가고도 생각하 였다. 이 관린의 그때 나이가 28 살이 었다. 14 살이나 15 살만 되어 
도머 근1 룰쪽 지고 시집을 보내는 조혼의 시대였 으므로 28 살 이라고 하면 다들 쇠서 
못쓰 겠다고 고개를 내처을 때 였다. 이 관린과 같이 혼기를 놓^ 버린 노처 녀들이 일 
Sfi*^ 문에 고 민하는 ^^ 얼 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었다. ' = 



HI 기와 더불어 



5. 독 팁군의 여걸 이관린 



^이 런일이 자주 되풀이 되므로 나는 어느날 그에게 그사이 왜 그 ^ 게 일굴이 축가 

고 우 울해졌 는가고 물 었 다 , ^^^^fe ^ 

ᅩ 이 관린은 한숨을 쉬면서 자꾸 나이는 드는테 만사가 신통치 않아서 그 런다고 대 



r 드 



답하 였다. 성주 아 버님이 살 아계실 때는 하루에 lOOel, 200근 ᅵ를 걸으 면서도 힘 
줄을 몰 랐는테 아 버님이 돌 아가신 다음 부터는 무 슨일을 하나 해도 성수가 나지 않 
고 몸에 차고 다니는 권 총에도 녹이 쓸 지 경이니 에^ 다 마음을 의탁할 데가 없고 
야 Q 이 아 니나， 독 립군이 아 무래도 대사를 치르지 못할 것 같애， 지금 독 립군의 형 



세가 말이 아 니야， 꼭 대기에 있는 영 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틀만 차 근ᅵ 면서 상발 
(출근 ) 도 하지 않고 싸 움깨나 할만한 장 정들은 집 살팀에 재미를 불이고 총 각들은 여 
자들의 분내나 맡 으면서 돌 아가고 있지， …더칠 전에는 날파 람있던 싸움군 총각이 
장가를 들어 가지고 독립 군에서 나와 간도 쪽으로 떠나 가버렸 구나， 모두들 눈치를 
보면서 하 나들씩 꼬 근ᅵ 를 사 e ᅵ는 판 이야，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 는거야 어떻게 하겠 



나， 그 S 지만 장가를 간다고 총까지 벗어 던지면 조선 독립은 누가 한 9 말 이야， 사람 

이 어쩌면 그 S 게도 체면이 없는 xfe 르 겠： 다고 한탄하 였다ᄐ ^^^= 



나는 비로소 그의 고민이 이 해되고 울분이 이해되 었다. 처녀의 몸으로 시집도 안 
가고 독립 운동을 위해 애룰 쓰는테 멀쩡한 사 내라는 것들이 총을 벗어 던지고 안식 

처를 찾아 달 아나는 가 분 개하지 않을 수 o^^mmF- 



^ 글 공부를 했다는 처 녀들이 개화 바람이 나서 신여성 행세를 하더 돌아같 때 이관 
린은 육 혈포를 차고 압 록강을 뇜나 들면서 왜놈군 경들과 격전을 벌이 었다. 



여자가 남복에 권총을 차고 직 업적인 군인이 되어 외 적과의 싸움에 나션 실례는 
우 5 ᅵ 나라 역사에 흔치 않다고 생각 한다. 내가 이 글에서 제목을 특별히 따로 설정 



하여 이 관린의 생애를 더듬 어보는 것도 이 점을 중 시한데 있다. 남존 여비의 인습이 
ᄈ 근 ᅵ깊이 남 아있던 우 g 나 라에서 여 자들이 권총을 차고 싸움 마당에 나 선다는 것 



은 상상도 할수없 는일이 었다. 



외적에 대한 우 5ᅵ 나라 여 성들의 지 난날의 처항 방법이 시 대마다 다튼 양상을 띠 
고 있은 것만은 사살 이지만 그런 차 이에도 불 구하고 우^ 는 거기서 하나의 공통점 



을 발견할 수 있다. 그것은 그 저 항들이 많은 경우 봉건유 교적인 정 절관에 기초한 

소 극적인 형태로 표현되 었다는 점이 ' n = ᅭ ^= 



외적이 침 노하여 이 나라 인 민들을 도 륙하고 괴릅 a 때마다 여 성들은 몸을 더럽 



히는 수치를 당하지 않 으려고 깊은 산 중이나 절간 같은 테로 피 신해버 5 ᅵ군 하 였다. 
미처 피 신하지 못한 여 성들은 자 결로써 놈 들에게 항거하 였다. 임 진왜란 때 나라에 
등록된 렬녀 의수가 충신의 수보다 30 배 이 상이나 더 많 았다고 하니 이 나라 여성들 
의 일마나 강 했는가 하는 것은 능히 9작ᅫ 



있을것 이다. 



최 익현이 대 마도에 가서 단 식으로 순 국했을 때 그의 부인은 3 년상을 마치고 자결 
로 좌 같 은 길을 ^Qj U if^g T: I 



, 인륜의 도^ 로 불 때에는 그것을 나 라에는 충 성하고 남편을 위 해서는 절개룰 지 

m^mmm 도 리라고 응 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거 ^ u ᅳ ^ ᅵ ^ 



그런데 여기서 생 각해불 문제가 있다. 모두가 죽 음만을 택 한다면 원쑤는 누가 치 
고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 겠는가 하는 것 이다. 



"3 나라가 근대화 되면서 우^ 여 성들의 사고 방식과 인생관 에서도 변화가 일어 났다. 
피신， 자결의 소 극적인 방 법으로 적 들에게 처 항하던 이 나라의 여 성들이 남 성들과 
함께 군 경들의 총 검앞에 가슴을 내대고 반일 시위에 떨처나 섰으더 적의 관 공서에 

am miivu^ ^ ^^^^^^^^ 

- 그^ 나 손에 총을 잡고 여 성독립 군으로 이국 땅에서 10년 유여의 세월을 무력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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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지 "a 의 : ® 몸을 초개와 같이 독립 운동에 바치 었다. _ 

그의 아 버지는 삭 주에서 여^ 정보의 땅과 산팀과 초가 이기는 하나 10 칸이나 되 



는집을 가지고 자작 농사를 하면서 살 아가는 중 산층이 었다. 그는 이 관린이 12 살 나 
던 해에 상처를 하여 2 년 후에 재취를 한다는 것이 16 살되는 처녀룰 1： ᅦ 려왔 다 .—— 
p 이 관린은 자 기보다 겨우 2 살밖에 더 먹지 않은 여자룰 어머 ^ 라고 부 수 없었 
다. 게다가 아 버지가 봉건이 심하여 딸이 15 살이나 되도록 학교에 보냁 생각은 하 

흣1 않고 ^당한 혼처를 물 색하여 시 집보냁 궁 근 ᅵ만 하고 있 었디 r ^m^ , 

남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^ 워 늘 공부를 시켜 팥라고 데를 쓰던 이 관린은 아 
버지의 처사에 불만을 느끼고 15 살 때 에집을 뛰^ 나 왔다. 

i 그는 아 버지가 어 g 로 간 사이에 슬 그머니 압록 강가에 나가 일음구 멍앞에 옷: ^ 
신발을 벗 어놓고 그 길로 의주에 갔다. 거기서 그는 먼 친척 벌되는 사람의 도 움으로 
양실 학교에 입학하 였다. 반년쯤 배포 유하게 공부를 하다가 가을이 다된 때 에야그 

는 아버 지 에게 학비를 보내 라는 편 지 를 부치 었 다: t^^u^^ ~ ^ 
ᅭ딸이 강물에 빠져 죽은 줄로만 알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그의 아 버지는 편지룰 
받고 너무도 기^ 곧 의주 땅으로 달려 갔다. 그는 딸에게 이제는 네가 공 부하는 것을 
막지 않 겠으니 요 구되는 것이 있으면 아무 때나 편지 하라고 하 였다. 

이 관린은 그 때부터 학비 걱정을 모르고 공부에 열중하 였다， 성적도 우수하 였으므 
로 학교 에서는 그룰 평 양여자 고등보 통학교 기 에과에 추천하 였다. 

이렇게 한 해두해 공 부하는 과정에 그는 세상 이치도 깨닫게 되고 우리 아 버지의 
보 증으로 조 선국민 회에도 들게 되 었는테 그때 부터는 당당한 혁명 조직의 성 원으로 
지하 활등에 참가하 였다. 그가 우 아버지 한테서 《지 원》 의 뜻을 배운 것이 바 
이때 였다. 이 관린은 평 양여자 고보와 승실중 학교， 승의녀 학교， 광성 고보의 학생 

속에서 동 지들을 흡 수하기 위한 공작을 은밀히 하 였다. ~ ' 



평 양에서 3.1 인민 봉기가 폭 발하자 



어떤 날은 그가 원 족삼아 만경 대에도 놀^ 왔다. 우 5ᅵ 집에 와서는 아 버지와 사업 
토의도 하고 어 머니의 일손도 도와주 었다. ' ― ^ ==^ 

교통 조건이 불^ 한 때 였지만 경치가 좋다고 봄이면 승실중 학교나 광 성고보 같은 
테서 많은 학 생들이 점 심밥을 싸 가지고 만 경대로 놀^ 오군 하 였다. 

-는 시위 대열의 선 두에서 용 감하게 싸 웠다. 
시위가 좌 절되면 기 숙사에 들어가 잠깐씩 숨 
을 돌 근ᅵ 고는 다시 만세를 부 르면서 학우들 
을 고무하 였다. 봉기가 실 패하고 시 위주모 
자들에 대한 검거 선풍이 일 어나자 그는 고 
향에 돌아가 직 업적인 독립 운동의 길에 나 




A 



d 다. 망국의 운명을 끝 장내기 전에는 학창 



3.1 인 민봉기 당시 반일 시위에 나섰던 여 성- 



에서 공부나 하고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결심 
이 선 것 이다. 초 기에는 오 동진이 조직한 광 
제청년 단에서 총무로 활등하 였다. 띠 

이 관린은 만주로 건 너가기 전에 벌써 고 
향에서 일 본경관 두놈을 권 총으로 쏴 죽이고 
압록 강일음 구명에 처넣어 세상을 놀래운 적 



있 었다. 



ᅳᅭ 독 립군에 입대한 후 그가 국내에 자 금모연 공작을 나 왔다가 경 찰에게 걸 려들어 
조사를 당한 적이 있 었다. 이 관린이 이 고가는 보퉁 이속에 권총이 들 어있었 으므로 

정황은 아주 위 급하였 다^^ ᅳ ― 



I 경 찰은그 보따 5 ᅵ를 자꾸 풀라고 하 였다. 이 관린은 보따 5 ᅵ를 푸는척 하다가 재행" 

^1 권총을 톱 아들고 경찰을 수림속 에 = 끌3^?}^1 단해 버^ 

국내에 모연 공작을 자주 다니 다나니 그는 노 상에서 별 의별일 

을 다 겪 었다. 언 제인가 그는 오 동진이 주는 임무를 받고 평 안남도 

일대에 나가 모연 공작을 한 일이 있 었다. 모연을 마치고 국 내조직 

에 9J 는 사람과 함께 본 영으로 돌 아오던 그는 삼도 만에서 하루밤 
s 스: 



TT^=r 



하던 중 근방에 있는 다튼 무 장단성 원들의 협박을 받 았다. 



때 두 사람의 수 중에는 몇 백원에 달하는 돈이 있 었다. 그 자들은 
권총을 꺼 내들고 공포를 쏘아 대면서 돈을 내놓 으라고 두 사람 
위협하 였다. 등 행하던 남자는 그 위협에 겁을 먹고 간 수하고 있던 
& 고 스란히 내놓 았다. 그^ 나 이 관린은 한푼의 돈도 내놓지 않 



고 오히려 호 령질로 
우 근ᅵ 가 항일무 장투쟁 



쫓 아버리 었다. 



때 에는유 격대에 여장 군들이 많았지 



만 그때 까지만 해 도그런 여성이 조 션에는 없 었다. 고보 시절에 
놓이나 재봉 같은 것만 배우던 책상 물팀의 여 자인데 그처럼 용감 
하고 담력이 있 었다. 한때 《동아 일보》 나 《조선 일보》 같은 신 문들이 이관린 
T1 n^lLU— ^^ ^^ = 



이관린 절개 가굳고 &여자 였다. ~ ― 

3.1 인 민봉기 후 남만 에서는 독 립운등 e 체들의 통합 사업이 활발히 벌 어지고 있 
었다. 그런테 모든 단 체들이 처마다 다른 파를 무 시하고 자기 파를 내세 우면서 본위 
주의를 하기 때문에 통합 사업이 순 조릅게 진 행되지 않 았다. 통합을 위한 논 의는협 

번 무의 p ᅵ한 입씨름 공회 전를하 였다. ' - ^^^M 




아 버지는 통합 운등이 직 면하고 있은 이런 난관을 티ᅳ 개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 독 
립 운동의 원로 들을 인입 하려고 결심하 였는데 그 첫 대 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양기 



탁이 었다. 적의 감 시속에 있는 양 기탁을 서울 로부터 남만 주까지 안내해 온다는 것 
이 쉬운 일이 아니 었다. 아 버지는 심중히 생 각하던 끝에 그 적 임자로 이 관린을 선정 

하고 양기 탁에 게 보내 는 ^ ' ᅪ 



어 



서울로 파견하 였다. 



양 기탁은 민족주 의자들 속에서 큰 영 향력을 가지고 있 었다. 평양 한 학자의 가정 



에서 태어난 그는 일 쩍부터 애 국적인 신문 활등과 교육운 등으로 대 중속에 반 일독립 

정신을 배 양하는 13] ᅵ 많은 힘을 기울이 었다. 양기탁 이라면 조 션에서 처 음으로 되는 
《한영 사전》 을 편 찬하고 일본에 대한 국 쾨보상 운등을 지도한 것으로 유명하 였다. 

그는 《105 사건》 으로 감옥 살이도 여^ 해 하 였으더 신 민회와 상해임 시정부 (국무 
위원 )， 고려 혁명당 (위 원장) 조 직에도 관계하 였다. 이 사람이 오 등진과 합께 정의부 



이런경 력으로 독 립운등 자들은 소속에 관 계없이 



존경하 였다. 



- 이 관린은 서울에 나 갔다가 형사 들에게 불잡혀 종로 경찰서 구 류장에 갇히 었다. 
적들은 그에게 매 일같이 악착한 고문을 들이 탰다. 코에 고추가 루물을 부 어넣기 
하고 참대 침으로 손 톱눈을 씨 르기도 하고 두 팔을 뒤로 제꺼 천정에 매팥 아놓기 
하 였다. 어떤 날에는 그를 마루 바닥에 눕 혀놓고 일굴에 늴 판자를 올 려놓은 다음 



것을 디디고 서서 발을 탕탕 구 르기도 하 였는데 고문할 때마다 중 국에서 왔 는가， 러 




시 아에서 왔 는가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 니는가 하면서 차고 때 el 고 짓밟고 하 였다. 
나 중에는 두다^ 에 매운재 떡을불 이고석 유를친 다음 불을 달아놓 으면서 태워죽 



^1 겠다고 위빠 타 r— ^=^= = - = ：ᅵ . 1 = ^ 

| 그래도 이 관린은 굴 복하지 않고 나는 직업이 없어서 다 니는여 자다， 어느 부자집 
침모나 보모를 하려고 서울에 왔는테 아무 죄 도없는 사람을 붙잡아 다놓구 왜이 s 




끌 려가는 105 인 
사건 관련자 



게 못살게 구 는가고 대들 었다. 

이 관린은 하도 톈대자 한 팥만에 놈들 
은 그를 놓아주 었다、 

그는 운 신조차 할 수 없는 몸 이었으 
나 기어이 양 기탁을 데5ᅵ 고 흥 경으로 들 

어 갔다. ^ ^ᅳ ᅳ^ _IZ ᅳ 

그때 에 받은 그 고문의 후탈로 이 관 
린은 흥경에 도착하 자마자 병상에 매인 
몸이 되 었다. 등 료들이 그룰 간 호하다 
못해 차도가 보이 지 않아 한 늙은 의 사 
를 데 려다가 진찰을 시키 었다. 그런데 
맥을 짚어본 의사는 태맥 이라고 엉터 51 
없는 을 내 었다. 이름난 미 인한테 



작을 걸 어보고 싶었던 늙은 의사의 실 



없는야 유였는 지도모 른다. 



이 관린이 하도 어이가 없어 그게 무슨 소 51 니: 고 따지고 들자 의사는 임신을 했다 



고 하 였다. 



의사가 말을 끝내기 바쁘게 이 관린은 베 고있던 목침 



-어 그에게 맵다 던지면 



서 이 § 게 욕설을 퍼부 었다. __ 

《이 자식， 너젊은 여자가 시집도 안가구 독립 운등을 하자고 나서서 총잡고 싸우 
는 ᅵ 무엇이 배가 아파서 조룽 하느니 ：， 나를 a 뜯어서 얻어 먹을게 무엇이 니:， 다시한 

번 말해봐 라.》 ^ ^ ~ - ~ 



혼쌀이 난 의사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a 아나버 렸다. 

이 관린이 이런 기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 아 버지도 그에게 중요한 과업 
을 많이 주군 하 였다. 우^ 아 버지가 시키는 일 이라면 이 관린은 무엇 이든지 다하였 
다. 평양에 가라면 평양에 가고 서울에 다녀 오라면 서울에 다녀 왔다. 급한 연락을 
가라면 연락을 가고 여성 계몽을 하라면 여성 계뭉을 하 였다. 】 

우 e ᅵ 아 버지가 국내 공작을 할때면 이 관린은 그수행 원으로 따라다 니면서 아버 



지의 신변 호위도 하고 사업도 보 좌해주 었다. 그가 다닌 노정은 실로 수만 ^ 에 팥한 
다. 의주， 삭주， 초산， 강계， 벽등， 회령 같은 북 부국경 일대와 간도 지방은 물론， 순 
안， 강동， 은를， 재령， 해주를 비룻한 서선 지구와 멀 근ᅵ 경 상동에 이르 기까지 그의 발 

자국이 쩍히지 않은 곳이란 거의 없 었 다. -= ᅳ 

이 관린은 그 당시 우^ 나 라에서 처녀의 몸으로 백 두산을 넘나든 첫 여성이 었다. 

일 생에서 가장 열렬한 축복을 받으더 살아야 할 그 황 금같은 청춘 시절에 그는 이 
처럼 타향의 이 슬비룰 맞 으면서 여자 로서는 힘에 부친 군인 생활을 하 였다. 으 

애국의 일 a 밑에 몸에 권총을 두 개씩 차고 소란스 ^운 세상을 종힁무 진으로 누 
비더 활 약하던 그가 기울어 처가는 독립 운동을 두고 고 민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가 



내가 길팀 으로같 준비룰 하기 시 작하자 그는 자기도 나처럼 장차 길팀에 가서 무 



엇인가 좀 해보 겠다고 하 였다. 하지만 이 관린은 그후그 결심도 실천에 옮기지 못 

하였 「h ^ 



나는 길림에 가서 공부할 때 손 정도네 집에서 두세 번 



만나보 았다. 그때이 



관린이 시국이 야기룰 해 달라고 하기에 나는 우^ 나라 혁명의 전도에 대해 장시간 
이야 기해주 었다. 그는 우 5 ᅵ가 하는 식이 마음에 든다고 하 였다. 그^ 면서도 여전히 
정의부 지붕 밑에서 뛰처 나오지 못하고 있 었다. 이 관린은 공산 주의를 좋다고 하면 
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민족 주의좌 파였다 ± : ᅳ; - 

ᅮ 나는 민 족주의 운동의 조락을 두고 번 민하는 이 관린의 모습을 보면서 안 타까운 



생각을 금할 수 없 었다. 민족 주의진 영에는 이 관린과 같이 사 생활을 버 51 고 독립운 
등에 투 신하는 애국지 사들이 적지 않 았다. 그런테 을은 지 도자가 없 다나니 할 바를 

모르고 있 었다. <Ce • ^：>가 방금 첫 걸음을 뗀 때여서 그는 우 5 ᅵ의 운동 선에도 합 

ᅮ하지 못하 였다. ᅳ ^ —— . = \ 



아 버지가 생전에 그처럼 S 어주고 사랑을 기울여 키워온 이 관린이 그 어 디에도 
마음을 의 탁하지 못하고 번민하 는것을 보면서 나는 우^ 나라 민 족해방 운동에 조 
선의 모든 애국 역량을 하나로 결 속하고 이 끌어줄 수 있는 참다운 지도 세력이 없는 



것 



-탄하 였다. 



이 관린의 고민은 나로 하여금 우 51 새 세 대들이 혁명을 위해 더 분 발해야 겠다는 
충등을 느끼게 하 였다. 이관 린처럼 올바른 방 향타가 없어 모 대기는 애국 자들을 위 
해서도 우 51 가 한시바 뼈 만 사람을 공 감시킬 수 있는 새 길을 개 척하여 나라의 독립 
을 지 향하는 사 람이면 누구나 다 같이 하나의 흐름을 티" 고 싸 워나같 수있는 혁명의 
새 시대를 마련해 ^겠 다는결 심을^ 지게 되 었다. 



나는 이런 1 심을 가지고 길^ 준비를 다그쳤 다 ^^ 

길 팀에서 마지 막으로 이 관린을 본 후 반 세기가 흐르는 동안 우 5! 는 



-고 



았다. ,^^ = "^ L ― 

우 끗 ᅵ가 등 만에서 유 격대를 무어 가지고 활등할 때 ：！ 대 오에는 20 대의 여 자들이 

많 았다. 남 성들과 꼭같은 기개와 투지를 가지고 민족해 방사의 새 장을 펄처 나가는 



-의 용감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독립군 의여걸 이 관린을 생각하 였다. 그가 어 

1 M 



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나 로서는 참으로 궁금하 



티 "까 왔다. 여러 경로옥 
무지 알길이 없 었다. 



-해 수 소문을 해보 았으나 그의 행방과 운명에 대해 서는도 



조국이 해방된 후 그의 고향 삭 주에도 들려 찾아보 았지만 거 기에도 이 관린은 없 



우 51 가 그의 행방을 처 음으로 알아낸 것은 1970 년대초 였다. 우 51 당 역사 연구소 
동 무들이 여^ 모로 람 문하던 끝에 그가 중국 땅에서 아들딸 남매틀 키우더 살고 9J 

LI 、 ^ °i '폐 되 었다. _ _ 

^ 시ᅵ 관린과 합께 싸우던 사람 들가운 테서도 공영， 박 S 영과 같이 <CE • 의영 

향으로 공산주 의물을 먹은 사 람들은 우 ^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 척해나 갔다. 그들 
은: S 두ᅵ 혁명가 e 게 최후도 값^ 장 렬 하? II mmmri \ 
그^ 나 이 관린은 자기를 이끝 어줄수 있는 s 은 지 도자를 만나지 못한 탓으로 ᄒ' 
룩 단하지 a ^fei aia n 」 



래도 오 등진이 살 아있을 때는 관전회 의에서 션포된 무 산혁명 방침을 실 현한다 

고 하면서 속도 많이 태우고 걸음도 많이 걸 었다. 내가 길 팀으로 떠난 그 해 (1927 

년) 여름에 이 관린은 장 철호를 비룻한 독 립군대 원들과 함께 내 도산에 가서 풀막을 





하여 독 립군의 활동 기지로 만 들려고 했던 것 같다. 



그러나 오 동진이 불잡힌 다 음에는 이런 활등도 다 흐지 부지되 었다. 민족 주의좌 

파 세력가 운테서 공산 주의조 류쪽으 로제일 크게 기울어 S 사람이 오 동진이 었는테 

이런 기등이 잡혀가 다나니 관 전회의 방침을 실현하 겠다고 몸을 내대는 재목도 없었 
다. 정의 부안에 공산 주의룰 등 조하는 인 물들이 더러 있기는 하 였으나 맥을 추지 못 




3 부의 통 합으로 국 민부가 나온 후에는 민 족주의 상층도 급격히 반동 화되어 공산 
주 의라는 말조차 번지기 어렵게 되 었다. 국 민부의 지도 자들은 공산 주의를 등조하 
는 민 족주의 좌파인 물들에 대하여 일제 경찰에 밀고 하거나 암 살해버 ^ 는 반 역행위 
^^gl 않고 감행하 였다. ~ 5 ^ 

이 관린도 국민 부테^ 분 자들의 부단한 추격과 협박을 받으더 피 신처를 찾아 혜매 
게 되 었다. 그^ 다가 결국은 어느 중국사 람에게 시집을 가서 가정에 파 묻히고 말았 

다. 상하 사불급 이라는 말과 같이 가정을 이루 는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 았다. 

거치른 만 주땅에 새 별처럼 나타나 세상의 이목을 끌더 원 쑤들을 전율케 하던 
《독 립군의 꽃》， 《만 록총중 일 점흥》 은 이 S 게 속 절없이 시 들어버 렸다. 

그는 비유해 말하면 민족주 의라는 목선을 타고 먼 항행을 떠난 독립 운등자 였다. 
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겹 처드는 반 일독립 항쟁의 그 풍랑 사나운 망망 대해를 혜처나 
가 기에는 너 무나도 연약한 배 였다. 그런 쪽 배로는 도처히 조 국광복 이라는 목적지 
에까지 같 수 없 었다. ― 

슬한 사 람들이 그배를 티 "고 항행을 떠 났지만 대 부분은 기슭 에까지 가땋지 못하 
고 중 도에서 주저 앉아버 5ᅵ 었다. 그 § 게 주저앉 아가지 고서는 밥 벌이나 하고 우국지 
사 흥내를 내면서 편 안하게 살아같 구 명수만 찾 아다니 었다. 지난날 민족을 《대 
표》 한다고 하던 상 층들가 운데는 백 고약을 만드는 소 시민이 되거나 3 은 산속에 

도^ 여 중^] ^ 린 a 함 다. ― 1 - 

ᅭ 변절은 안하고 가정에 파묻 히거나 생업에 몰 두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 



다. 이 관린과 합께 민 족주의 항로를 해처 나가던 독 립운동 자들가 운테는 조국과 민족 

을 배 반하고 일제의 앞 잡이로 굴^ 떨어진 자들도 있 었다. ᅳ 31 - ~ 



^이 관린은 우 ^와 해어진 다음 반 세기가 뇜는 세월을 이 역에서 보 내다가 여^ 해 

전에 조 쿡으호 ᅳ돌이 홧 다^^ ᄄ ~" =r == 



.는 내가 독립군 시절에 자기가 그처럼 따르던 김형직 선생의 아들 성 주라는 사 
실을 알게 된 다 음부터 조국에 돌 아오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 졌다고 한다. 성주 
가 나라를 영도 한다면 만민 평등의 사회 건설에 대한 김형직 션생의 이 a 이 실현될 
것인테 그 현실을 기어이 보고싶 었다는 것이 었다. 찬바 람부는 만주 광야에 팔베개 
를 하고 누워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지으더 끝없이 그 려보던 나서 
자란 그 산천에 묻히고 싶었다 ^이었 다. =^ 



그^ 나 이 관린이 귀국을 결심 하기까 지에는 여^ 해 동안의 남 모르는 고민이 있 



었다. 



에게는 두 남매와 여^ 손자， 손 녀들이 있 었다. 한번 떠나면 다시 뇜 어서기 어 



려운 만^ 타향에 사 랑하는 자식 

결심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황 S 



들을 죄 다 남겨 두고 흘몸이 되 어 조 국으로 돌아올 
. 기에 들어션 노인 으로서 참으로 쉽 지않은 일이었 



그^ 나 이 관린은 그 후 대들과 영영 같 라지는 한이 있 더라도 조 국으로 기어이 돌 
아가 e ᅵ라는 결심을 내 51 었다. 이 관린과 같이 담력이 큰 여성이 아니 고서는 감히 엄 

^^수 9| 는 대 용딴이 었다. 그가 한 창나이 때 나라를 위해 청춘을 고 스란히 바 

1 지 않았 더라면 그런 내릴 수 없었을 것 ^. ， - ― 



X 



조국을 위해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피도 흘 5ᅵ 면서 온 넋과 육신을 다 바친 사 
람 들만이 조국이 일마나 귀중한 ^ 심 장으로 깨달을 수 했 ^^^^^^= 

나는 이 관린이 이 역땅에 자 식들을 다떨 궈두고 백발을 날 51 더 단 신으로 조국에 
돌아온 것을 보고 그의 불같은 조 국애와 고결한 인 생관에 탄복하 였다. ᅳ 



무 송에서 해 어질때 20 대였던 이 관린은 그때 80 고령의 백발노 인으로 내앞에 나 



티" 났다. 뭇사 람들의 눈길을 끌던 흥안의 아 름다운 모습은 더는 찾아불 길이 없 었다. 
게도 애를 태우더 찾을 때에는 소식이 감 감하던 이 관린이 머 5 ᅵ에 흰서 5 ᅵ를 



무겁게 이고 내앞에 나 타났을 때 나는 반 세기이 상이나 우 ^를 같 라놓고 있던 그 무 
정한 세월을 두고 처글픈 감회에 잠기지 않을 수 QjQid - = 



우리는 이관 린에게 평양시 중 심부의 풍 치좋은 곳에 살 팀집을 따로 마련 해주고 



나이를 고 려하여 식모와 의 사까지 붙여주 었다. 그 집은 처녀 시절에 그가 다니던 여 
고보자 근1 로부터 가까운 거 근ᅵ 에 있 었다. 김정 일조직 비서가 이 관린의 심정을 혜 아려 
서 그런 곳에 집을 잡아주 었다. 김정일 비서는 그 집에 나가서 늙 은이의 취미와 기호 
에 맞게 가구의 위치도 정 해주고 조명과 난방상 태까지 다 보아주 었다. : ^ : 



ᅮ이 관린은 몸이 불편 했지만 그 집 앞 마당에 터발을 일구고 강 넁이를 심 었다. 내가 
어린 시절에 강 넁이를 무척 좋아 했기에 자기 손으로 강넁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 
고싶다 는것이 었다. 반 세기가 지난때 였지만 그가내 식 성까지 다기억 하고있 었다. 
그는 무송에 있을때 에도여 름철에 풋강 넁이를 사다가 뒤뜨 락에서 내 등생 들에게 

ᅵ 기 mm = ― _ 



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젊은 시절이 공적을 생 각하여 우 근ᅵ 는 그가 세상을 떠난 
다음 장례도 잘 치루 어주고 그의 유해를 애국열 사릉에 안장하 였다. = - ― 



^ 진 실로 조국을 사 랑하고 민족을 사 랑하는 사 람들은 지구의 그어느 곳에서 살든 
지 션조의 무펌이 있고 자기의 태가 묻힌 낯익은 강 산으로 찾 아오기 마 련이더 설사 
다른 지 점에서 출발 했다고 해도 어느 때 인가는 이 S 게 만나 정을 나누게 되는 법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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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선공산 주의청 년등맵 



조직을 확 대하기 위하여 



단결의 시^ 



안 창호의 시국대 강연회 



3 부퉁합 



차 광수가 찾은 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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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길 림시절 



1. 선진 사상의 람구 



！ 림시절 




나는 집에서 한 팥 가량 머무 르다가 설까 
지 쇠고 이듬해 정월 중순에 무송을 떠 났다. 
내가 길팀에 도착한 것은 행 인들의 왕래가 



번잡한 한낮이 었다. 길 



때 마다 아버 




지친 지들의 주소가 적 혀있는 수첩을 꺼내들 
고 언손을 놀 려가더 종 이장을 번지는 것이 
거치 장스^ 울 것 같아서 나는 미^ 내가 찾 
아야 할 거 근 ᅵ와 번 지들을 머^ 속에 다 외워 
었다. 오랜 역사를 자 랑하는 대도 시의번 



창한 풍 경은첫 순 간부터 조 용하고 한적한 
농촌지 대 에 서 만 살아온 나룰 위 압 하는상 싶 
었다. 

나는 개 찰구룰 나선 다음에 도 가슴을 치 

미는 흥분 때문에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나 

를 새 생 활에로 부르는 신 천지의 약 동하는 

모습을 오래 동안 바라보 았다. 

그날 내가 본 도시의 풍경가 운테서 가장 

인상적 인것은 거 e ᅵ에 물장사 군들이 많은 것 

이 었다. 물의 도시로 이름나 한때는 선창이 

라고도 불 렀다는 고 장인테 음 료수가 부족하 

여 처 S 게 물 장사만 성행 해가니 길팀 이라는 도 회지의 생활이 점점 각 박해질 수밖 

에 없지 않느 나고 지 나가는 행인 들까지 짜증 스럽게 투펄거 근ᅵ 었다. 물 한 모 금에도 

수 판알을 튀겨야 한다는 도시 생활을 중압이 첫 걸 음부터 심신에 육박해 왔지만 나 

는 그 중압에 처 항하는 심 정으로 가슴을 쭉 펴고 활개를 치더 도심을 향해 씩 씩하게 

서^시 니 ᅵ "~ 

길팀 역에서 북산방 향으로 @ 은 차 루가를 따라 일마쯤 걸 어가니 도시를 성내와 

성외로 구 분하는 성벽이 보이고 조양문 이라는 현판이 팥 려있는 성문이 보이 었다. 
조양문 가까 이에는 신개문 이라는 성문이 있 었다. 길 팀에는 조 양문과 신개문 외에도 
파 호문， 임 강문， 복 수문， 퍽 승문， 북 극문을 비 룻하여 모두 10 개의 성문이 있 었는테 
그매 성문을 장작상 군대가 지키고 있 었다. 풍화작 용으로 군 테군테 혀물어 진길팀 
의 고색 창연한 성벽은 이 도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은 성 시라는 느낌을 주 었다. 

길림은 처음 와보는 생소한 고장이 었으나 별로 낯이 설다는 느 3 을 주지 않았 다. 
오래 전부터 와보 고싶던 곳이고 아 버지의 친 구들이 많은 곳 이어서 그 랬는지 모른 
다. 나의 수 첩에는 내가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할 아 버지의 친 구들과 친 지들의 주소 
가 십여 개나 적혀있 었다. 오등 진， 장 철호， 손 정도， 김 사헌， 현묵관 (현익 철)， 고원 
암， 박 기백， 황 백하와 같은 사 람들은 모두 길팀에 있는 아 버지의 친 구들이 었으더 내 
가만 나보아 야할사 람들이 었다. ᅭ = 

나는 의례 방문의 첫 순서로 오 등진을 선 정하고 차 루가와 상부가 사이에 있는 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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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집부터 찾아 갔다. 사실 그때 나의 마음은 은근히 긴장 되어있 었다. 아 버지의 친구 
들이 모처럼 주 선해준 화성 의숙을 중퇴한 것 때문에 오 사령이 못마땅 해하지 않겠 
는 가하는 생각이 들 었다. 

그러나 오 등진은 이전과 다 름없이 나를 반갑게 대해주 었다. 내가 화성 의숙을 그 
만두고 길 팀으로 온 사연을 말 했더니 한등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중한 표 정으로 
머 e ᅵ만 끄퍽이 었다. 

<c 소문 도없이 길팀에 



아 버지도 승실중 학교를 

여 간아쉬 워하지 않 았다. 



【쑥 나 돠 난 너룰보 니너의 아버지 생각이 떠 오르는 구나. 

렇게 갑자기 중퇴 하셨더 랬지.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
^나 퍽 이 후에는 아 버지가 결심을 을게 하 셨다고 생각 

하 였다. 아무튼 여섯 팥만에 의숙을 포 기하고 길 림으로 온 그 결 e 성이 놀립 "다. 길 

팀이 이상에 맞는 고장 이라면 여기서 너의 우물을 파 거라. > 

나의 길 림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 오 등진이 한 말은 이것이 전부 였다. 역시 

오등 진다운 활달한 사 고방식 이라는 고마운 생각이 들 었다. 

그는 내가 길팀에 와서 공 부하게 된 바에는 이번 걸음에 어 머니와 동 생까지 테^ 
고 솔가이 주하여 여기다 살팀을 펄걸 그 랬다고 하면서 서 운해하 였다. 아 버지의 장 

례식에 왔을 때에도 오 등진은 우^ 어머 니에게 김 선생의 친 구들이 많은 길 팀으로 
이사 하라고 여^ 번 권하 였다. 어머 니는그 권고를 고 a 게 여기 면서도 무 송에서 자 
el 를 뜨지 않 았다. 양 지촌에 산소가 있는테 아 버지가 세상을 떠 났다고 어떻게 길팀 
으로 흘쩍 이사룰 가 겠는가 하는 생 각에서 였다. 

그날 오 등진은 자기의 수 하에서 서기로 일하는 최 일천을 나에게 소 개해주 었다. 
오 등진이 서기 자랑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최 일천에 대 해서는 나도 일정한 에비지 
식을 가지고 있 었다. 그는 정의부 내에서 문 장가로 이름난 사람이 었다. 이날의 상봉 
을 계기로 하여 나와 최 일천은 그 후 특별한 등지적 유대로 이 어지게 되 었다. - 

그날 오후 오 등진은 나를 삼 풍잔에 데 ^ 고 가서 독립 운등자 들에게 인사 시키었 
다. 그 독립 운동자 들속에 김 시우가 소 개신을 써 주면서 만 나라고 하던 김 사힌도 있 
고 정의부 경호대 장으로 활 등하는 장 철호도 있 었다. 삼풍 잔이란 삼 풍여관 이라는 
뜻 이다. 중국 에서는 여관을 《잔》 이 라고도 한다. 김 사헌과 장철호 외에도 이 여관 
에는 이 름모를 독 립운등 자들이 많이 와있 었다. 
ᅭ 삼풍 여관은 태 풍합정 미소와 합께 길 팀에서 독 립운동 자들이 숙박소 경 연 락장소 

a i ^MSK— 2 대 거 점이었 ᄑ 

조 션에서 들 어오는 이주 민들도 상품 여관을 많이 이용하 였다. 

여관 주인은 손정도 목사의 등 향인이 었다. 그는 평 안남도 증 산에서 살다가 손 



목사의 권유로 길팀에 들어와 삼풍 여관을 운영하 였다. 간판은 여관 이지만 기숙사 
나 공 회당과 같은 인상을 더 주는 그런 집이 었다. 

i 삼풍여 관에서 일본 영사관 까지의 거 e ᅵ가 loo 미 

터가 량밖에 되지 않 았다. 길 팀지방 정람 활등의 총 



본영이 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영 사관의 문 전이나 
다 름없는 여관에 밀 정들과 경 찰들이 그처럼 촉수를 
늘이고 찾지 못해 애룰 쓰는 반일독 립운등 자들이 
무시로 찾 아드는 것은 재 미없을 것 같 았다. 그^ 나 
독 립운등 자들은 《등 잔밑이 어 둡다. >고 하면서 그 
여관에 뻔 질나게 드나들 었다. 이상한 일 이지만 실 

지로 삼풍여 관에서 애국 자들이 불잡 혀가는 불상사 
는 한번도 일 어나지 않았 다. 그래서 우^ 도 조직들 



내온 다 음에는 이 여관을 자주 이 용하였 다.; 
김사 힌은김 시우의 소개 신을보 고나서 나에게 자 





：1 y i s 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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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길 림시절 



기가 잘 알고 있은 김 강이란 조션 사람이 길팀육 문중학 교에서 교원을 하는테 그 학 
교에 들 어가는 것이 어 떤가고 물 었다. 시내에 신 흥사회 계에서 세운 사립학 교인테 
길팀 에서는 그 중 경 향성이 좋다는 것이 었다. 

길림 육문중 학교가 경 향성이 좋은 학 교라는 것은 사 회계에 늴 근ᅵ 알려처 있 었다. 

그것은 《길장 일보》 가 이 학교에 대한 보도를 여^ 번 하였기 때문이 었다. 《길장 

일보》 는 벌써 1921 년에 육문중 학교를 경영은 참 담하나 성적이 매우 훌 륭하여 사 



회 각계의 찬조를 받는 학 교라고 소개하 였다. 

자금 문제와 교장의 직 권남용 문제를 들러싼 분 쟁으로 육문 중학교 에서는 교장이 
자주 교체되 었는테 내가 길팀에 도착한 그 당 시에는 남경금 릉대학 출신인 장 음힌을 
대 신하여 이 광한이 교 장으로 부임된 지 일마 안 된다고 하 였다. 

교장을 네 번이나 같 아치운 것만 보아도 육문중 학교가 정의와 법도를 일마나 중 
시하는 학 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. 육문중 학교의 이 혁 신적이 교풍이 나의 



wiw^i 쒜 wait = 
김 사헌은 다음날 나를 육문중 학교의 김강선 생한테 소 개해주 었다. 김강은 영어를 

잘하 였다. 

나는 그의 안내로 이광한 교장을 만 났다. 이 광한은 중국민 족주의 좌파에 속한 사 
람 으로서 주 은래총 ^ 의 중학시 절동창 이었고 어려 서부터 주총^ 의 영향을 받은 양 
심적인 지 식인이 었다. 내가 주총 e ᅵ과 이광한 교장의 연고 관계를 알게된 것은 수십 
년의 세월이 지난 뒤 였다. 언젠가 나는 우 5ᅵ 나라룰 방문한 주 은래총 5ᅵ 를 만나 청년 
시절을 회고 하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중국사 람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이 
광한 교장의 이름을 들 었다. 주총 근 ᅵ는 그 말을 듣자 여간만 반가 와하지 않 으면서 자 
기가 천 진에서 남 개대학 부속중 학교에 다닐 때 그와 같이 공부하 였다고 하 였다. 

이광한 교장은 그날 나에게 학교룰 졸 업하면 장차 어떤 일을할 생각 인가고 물었 
다. 내가 나라를 찾는 일에 한 몸 바치고 싶다고 서 슴없이 대답 했더니 그는 아ᅪ ᅳ 
은 포 부라고 긍 정해주 었다. 



길 림육문 중학교 



-금을 터친 담화의 퍽 이라고 할지 이광한 교장은 1 학년을 거치지 않고 2 학년에 
서 공 부하게 해 달라는 나의 요구도 쾌히 들어주 었다. 

청 년학생 운동과 지하 활등을 하던 시기 나는 이 선생 한테서 여러번 도움을 받았 
다. 그는 내가 혁 명사업 때문에 자주 결석 한다는 것을 알 면서도 눈을 감아주 었으머 
군벌 당국에 매수된 반등교 원들이 합부로 나를 건드^ 지 못 하도록 이모 저모로 보호 
해주 었다. 군 벌이나 영 사관경 찰들이 나를 붙 잡으^ 올 때면 미 ^ 연 락하여 울티 코1 
밖으로 빼돌 근ᅵ 기도 하 였다. 교장이 양 심적인 지 식인이 다보니 그 밑에서 많은 사상 
가들이 발을 불이고 일할 수 있 었다. 

= 내 가 육문중 학교에 입 학하고 돌아 

오 X ᅡ 오등진 부부는 나에게 학교를 졸 
업할때 까지 기 숙사에 들어 가지 말고 
자기네 집에서 다 니라고 하 였다. 사 
실 그때 내 처지 로서는 참으로 다행 

한 ^91 었다. ^^^^^^^g 
나는어 머니의 뒤받 침으로 공부를 

해야 하 였는테 우 3 어 머니는 병약한 
몸이 었다. 어 머니는 겨 울이나 여름이 

나 하 루종일 쉬지 않고 삯 1： 래와 삯 

바 느질로 품을 팔아서 한 팥에 3 원 
정도씩 나에게 보내주 었다. 그 돈으 
로 월 사금과 공 책값， 교과 서값을 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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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선진 사상의 탐극 



= 고나면 신 한켤레 사 신기가 힘든 형편이 었다. ― 

이런 처 지에서 나는 아 버지의 친 구들의 권고와 호의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 
= 다. 나는 길팀에 가서 처 음에는 오 등진의 집에 있 으면서 학교에 다 니었고 그가 체포 
된―다 음에는 장 철호의 집에 한 1 년， 현 묵관네 집 에도몇 달 그 ^ 고오 등진의 후임으 
^숙 로 정 의부의 사령을 하던 이옹의 집에도 일마간 가있 었다. 
^^ᅳ 당시 길팀에 있던 명 사들이 대체로 아버 지하고 친분이 깊은 사람들 이어서 여^ 
모 로 나를 돌 봐주고 사 랑해주 었다. 나는 아 버지의 친 우들의 집에 자주 드 나드는 과 
^^ 정 에 독 립군간 부들과 독립운 등지도 자들을 많이 알게 되 었으더 길림에 드 나들던 각 
^= 양 각색의 많은 사 람들을 만 나보게 되 었다. 

^= 그 당시 정 의부간 부들은 거의 다 길팀에 상 주하고 있 었다. 정 의부는 행정， 재무， 
= 사법， 군무， 학무， 외교， 검찰， 검독등 어마 어마한 중앙 기구와 지방기 관까지 꾸려놓 
_ ^ 고 관할 구역의 조선 등포들 한테서 세 금까지 받아 내면서 한 개 독립 국가와 맞먹는 

^= 행세를 하 였다. 이 방대한 기구를 보 호하기 위해 정 의부는 150 여명의 군 인들로 조 

^= 직된 상 비적인 중 앙호위 대까지 가지고 있 었다. ~ m " - _3 
= 길팀은 중국의 한 개 성소재 지로서 봉천， 장춘， 하 얼빈과 더불어 만주 지방의 정 

a1. 경제， 문화의 B 지의 하나였 다^ ^ = .i = 

^= 길팀 독군서 에서는 장 작팀의 4 촌동생 장 작상이 우두머 51 노룻을 하 였는테 그는 " ： ： 
^= 일본사 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 다. 일본사 람들이 누가 공산당 원이고 누가 나쁜 사 
^= 람 이라고 고소 하여도 그는 당 신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
^= 거절 해버^ 군 하 였다. 그가 이 S 게 한 것은 그에게 무슨 정치적 견해가 있어 서라기 
^= 보다도 무 식하고 자 존심이 강 하였기 때문이 었다. 그의 이^ 한 특정이 혁명 가들과 
^ ^^사 회 운등자 들에게 유 ^한 조건을 지어주 었다. 

^―^ 만주지 방으로 이 주해온 조션사 람들의 대 부분이 또한 이길팀 성에서 살고 있었^ ― 
^=-rfr— - - ^ —― '-' 그，— - ― —^ ᅩ ᅳ — ᅮ^^ 

" 이^ 한 사 정으로 하여 일 본군경 들에게 쫓겨 다니는 조션 독 립운동 자들과 공산주 

의 자들이 길팀에 많이 모 여들게 되 었다. 그래서 이 도시는 자연히 조선사 람들의 정 ᄃ T 
^= 치활등 무대로 되 었으더 그 중 심지룰 이루게 되 었다. 《등 3 성 에서의 배일의 책원지 

는 길림》 이라고 한 일본사 람들의 평가가 우연한 것이 아니 었다. 

^ 길팀은 1920 년대 후반기 만 주에서 조션민 족주의 운동의 기 본세력 이었던 정의 1: ᅵ ■ 
부， 참 의부， 신 민부의 수 뇌들의 집 결처로 되어 있 었다. 독 립운등 자들이 신문을 발 
^= 간하고 학교룰 세우는 일은 화전， 흥경， 용정 같 은테서 많이 하 였지만 실지그 수뇌 

르ᅳ. ig_s^ ^^ss^ai^tS A 요 ■ 기『 ^= 

^=^ ：03]031^ 화 요파， 서 상파와 같은 종파분 자들이 제각기 자 기파의 세력을 확 장하기 

' jj ^B\cA 돌 아치던 곳도 바로 길림이 었다. 

공 산주의 운 동자들 가운데 서 도 내 노라고 하는 명 물들은 
거의 다 이 길팀에 드나들 었다. 민족주 의자， 공산주 의자， 
종파 분자， 망명자 등 별의별 사 람들이 다 여기로 모 여들었 

J I K _ L _ ^ = ^ 
^= 새것을 지 향하고 진^ 를 찾아 모 대기는 청년학 생들도 j 

—^^o^-Am 찾아 왔다. | 쉘 # ' 

=^ 한 마디로 말하여 길팀은 형형 색색의 사상 조류가 집결된 . 
g 곳 이라고 할 수 있 었다. 여 기에서 내가 공 산주의 기치를 들 j 

^^^i 혁명활 동을벌 였다. ^^^^^ ^ ^= 

내가 길림에 왔을때 《E • ^》의 몇몇 성^ 들은 삐: 

^= 에서 약속 한대로 이 도시에 와서 문광중 학교룰 비룻한 as 

^^ᅳ ：태 학 교들과 기 관구， 선창 등에 적을 붙이고 있 었다. = -ᅵ , 학교 기숙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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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들은 내가 길팀에 타나 났다는 소문을 듣기 바쁘게 오 동진사 
령의 집으로 뛰어 왔다. 《돈이 귀하고 마실 물이 귀하고 땔 것이 
귀 하지만 책이 많아서 좋다. >는 것이 그들의 길팀 인상이 었다. 

나는 책이 많으면 배고픈 고 생과도 타협할 수 있다고 릉을 하였 
다. 그것은 나의 진정 이기도 하 였다. 

그들도 육문중 학교에 대 해서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 었다. 교 
직원들 중에 국민당 우파도 있지만 절대 다수의 교 원들은 공 산당계 
열이 아니면 삼민 주의의 승 배자들 이라는 것이 었다. 

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 었다. ᅳ ^^^^ 

후에 판 명된테 의하면 상월 선생도 공 산당원 이었고 마준 선생도 
공산 당원이 었다고 한다. 

우^ 는 새로운 고 장에서 혁명의 진근 ᅵ를 마음껏 배우더 《E - 
ᄃ》 의 목적을 실 현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바처 싸워나 가자고 결 
의하 였다. 

화전에 남아 9J 던 《^ • ᄃ》 의 성 원들도 활등 무대를 찾아 무 
송현， 반 석현， 흥 경현， 유 하현， 안 도현， 장 춘현， 이통현 등 만주일 
대의 조선인 거주지 역들로 떠나 갔다. 그들가 운테는 출신 중대에 들 
어가 다시 독 립군의 모자를 쓴 동 무들도 있 었다. 

길팀과 같이 복잡한 도 시에서 일 마되지 않는핵 심들을 가지고 

만 사람이 우 근ᅵ 의 목소 근ᅵ 를귀담 아듣게 하더 《E • ᄃ》 의이 y 을 

실 현하기 위하여 싸 운다는 것은 힐한 일이 아니 었다. 

그^ 나 우^ 는 각자가 한 점의 불씨가 되어 주변의 열 사람， 백 
사람을 불^ 일으키 고그백 사람이 다시 천 사람， 만 사람의 심장 
을 팥구어 세계를 변혁할 굳은 결심에 차^ 치고 있 었다. 그므 

길팀 에서의 나의 활동은 맑스 -레닌 주의를 더 깊이 연 구하는 
것으 로부터 시작되 었다. 나는 길 림으로 올 때 화 전에서 시작한 맑 
스 -레닌 주의에 대한 람구를 본격 적으로 더 깊이 해 보자고 결심하 
였다. 길팀의 사회 정치적 분 위기는 새 사조를 깊이 파고들 려는나 
의 결심을 부채 질해주 었다. 나는 학 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보다도 
맑스， 엥 겔스， 레닌， 스 탈린의 처 작들을 람독 하는테 더 열 중하였 
다. 

당시의 중국은 대 혁명시 기여서 쏘 련이나 일 본에서 발 간되는 
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 출판하 였다. 베이정 에서는 《번역 월간》 이 

라는 잡지도 쩍어 냈는테 거기에 청년학 생들의 흥미를 끄는 S 보 

적인 문학작 품들이 자주 실 51 었다. 무 송이나 화 전에서 볼 수없었 
던 책도 길팀 에서는 일 마든지 구할 수 있 었다. 그런테 나 한테는 책 
을 살만한 돈이 없 었다. 지금 이런 이 야기를 하면 믿기 어렵 겠지만 
그때 나는 운 등화도 학교에 같 때에만 신고 집에 와서는 거의 맨발 
로다니 었다. 

그때 우 마항거 e ᅵ의 도서관 에서는 한 팥에 열 람료를 10 전씩받 
았는테 나는 그열 람권을 달마다 데 가지고 학 교에서 집으로 돌아 
오는 길에 이 도 서관에 들려 몇 시간씩 책과 신문을 91 군 하 였다. 
그^ 면 적은 돈을 가지 고서도 여^ 가지 출판 물들을 볼 수 있 었다. 

책방에 좋은 책이 들어온 것을 보 면서도 돈이 없어 못살 때에는 
부 자집학 생들을 부추겨 사게 하고 그들이 사온 다음 그책 들을빌 
려 다보군 하 였다. 돈많은 집 자 식들가 운데는 91 지는 않으 면서도 



벗을 부 ^ 기 위하여 책을 사다가 장식 용으로 꽂 아두는 학 생들이 있 었다. 

그 시기 육문 중학교 에서는 학교관 ^를 민 주주의 적으로 하 였다. 도서 주임도 반 
년에 한 번씩 학생총 회에서 선출하 였다. 션출된 도서 주임은 학 교도서 관운영 계획을 
세우고 책을 사들일 권한을 가지 였다. 

나는 육문 중학교 시절에 두 번이나 도서주 임으로 선거되 었다. 그 기회를 이용하 
여 맑스 -레닌 주의서 적들을 많이 사들이 었다. 

책이 많고 보니 시간이 모 자라는 것이 문제 였다. 나는 독서 시간을 1 분 1 초라도 더 
얻 어내기 위하 여 애를 쓰면서 차례진 시간 안에 하 나라도 더많 은책을 g] 고그본 

질을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하 였다. 

우^ 아 버지는 나에게 어려 서부터 책을 9] 게 하고는 그 책에서 중심이 무 엇이더 
배운 점은 무 엇인가 하는 것을 꼭꼭 쓰는 습관을 키워주 었다. 아 버지가 키워준 이 
습관이 크게 은을 내 였다. 중심을 잡아 쥐면서 책을 정 독하게 되면 아무^ 복 잡하게 
엉?！ 내용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책들을 
수 있다. ᅭ 
내가 중학 시절에 밤을 새우더 책을 본 것은 ^ 순한 취미나 람구 
심 때 문만이 아니 었다. 나는 학자가 되고 그무슨 출세의 길을 릎 

으려고 책을 파고든 것이 아니 었다. 어떻게 하면 일제를 물 e ᅵ치고 
나라를 찾겠 는가?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불 평등을 없애고 근 로하는 
인 민들을 잘 살게 하겠 는가? 내가 책에서 찾고 싶었던 것은 이런 
문 제들에 대한 해답이 었다. 어디서 무슨 책을 보건 나는 항상 이 
해답 을찾으 려고하 였다. 

맑스 -레닌 주의를 교 조로가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 대하게 되고 
진 근ᅵ 의 기준을 추 상적인 이론 에서가 아니라 항상 조 선혁명 이라는 
구 체적인 실 천에서 찾 으려는 나의 입장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싹 
a 다고 할 수 있다. 나는 이 시기 <€공 산당선 전^， <€자 본론: >， 
^국 가와 혁명 »， ^임금 노동과 자본 »을 비룻한 맑 스-레 닌주의 
고 전들과 그를 해설한 도 서들을 손에 잡히 는대로 91 었다. 
정치서 적들과 합께 혁 명적인 문학작 품들도 많이 91 었다. 내가 
때 제일 흥미를 가지고 읽은 것은 고^ 끼와 노신의 작 품들이 었다. 무 송이나 팔도 
에 있을 때는 《춘향 전》， 《심청 전》， 《이 순신 전》， 《서 유기》 와 같이 옛날생 
활을 담은 책들을 많이 91 었다면 길팀에 와서 부터는 《어머 니》， 《철의 흐 름》， 
《축 복》， ^아 큐정전 »， 《압록 강가에 서>， 《소 년방 랑자》 와 같 은혁명 적인소 
설들과 당시의 현실 생활을 담은 진 보적인 소 설들을 많이 91 었다. 

후날 항 일무장 투쟁을 하면서 고난의 행군과 같은 어려운 시련에 부 닥쳤을 때에 
도 나는 길팀 시절에 본 《철의 흐름》 과 같은 혁명적 이 소 설들의 내용을 회 상하면 
서 힘과 용기를 얻군 하 였다. 문학 작품은 사 람들의 세계관 형 성에서 중요한 작용을 
한다. 그래서 나는 작 가들을 만날 때 마다혁 명적인 소 설들을 많이 써 내라고 말하군 
한다. 지금은 우 근ᅵ 작 가들도 혁 명적인 대 작들을 많이 써내고 있다. 

우 e ᅵ는 당시의 불합 5 ᅵ한 사회 현상과 인 민들의 비참한 생활 처지를 직접 목 격하는 
과정을 통 해서도 정치 적으로 각성되 었다. 

그때 조 선에서 만주로 들 어오는 이주 민들가 운테는 길림을 경 유하여 다튼 고장으 
로 가는 사 람들이 적지 않 았다. 우 e ᅵ는 그들을 통하여 국내의 참상을 수시로 청취하 

압 록강을 건너 온이주 민들은 e 동을 거처 남만 철도로 장춘 에까지 와가 지고는 거 
기에서 동지 철도룰 이 용하여 북만 쪽으로 가 든가， 길 장션을 타고 길팀을 경 유하여 
근방의 오지로 들어 가기도 하고 봉천으 로부터 봉 해선， 길 회선을 거^ 돈화， 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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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， 영안 방 면으로 가기도 하 였다. 

추운 겨 울철과 이른 봄 철이면 길 팀역과 여관 들에서 조 선이주 민들을 많이 ^ 
있 었다. 이런 이주 민들가 운데는 별의별 곡절을 겪은 사 람들이 다 있 었다. 

어느날 나는 등 무들과 합께 극장에 《창시 》 구경을 갔다. 공연이 끝난 다음 《창 
시》 를 하던 여 배우가 우^ 한테로 찾아와 자기 애인의 이름을 대면서 최 아 무개라 
는 사람이 흑시 여기에 살지 않 는가고 물 었다. 그 여 배우가 조 선말을 하는 바람에 
우 5 ᅵ는 모두 놀 랐다. 조션 에서는 <C 창시 » 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 었다. ᅮ 

옥분 이라는 그 여 배우는 경상 도여자 였다. 그의 아 버지는 어느 
^ 날 뒤집에 있는 친구와 합께 술을 마 시면서 너 의처가 아들을 낳으 

면 내 사위로 삼고 우 근ᅵ 처가 딸을 낳으면 네 더느^ 로 주마， 만약 
다같이 아 들이나 딸을 낳으면 결의 형제를 맺어 주자고 약 속하였 
다. 

일마 후한집 에서는 아들이 태 어나고 다른 한집 에서는 딸이 태 
어 났다. 두 집 에서는 자 식들을 서로 결혼시 켰다는 표 적으로 명주 
수건 하나를 들로 같라 각각 반쪽씩 나누어 가지 었다. 

그후 두집은 살길을 찾아 제가끔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 
다. 아들을 본 집 에서는 길팀에 와 살 았는테 그 아들이 커서 문광 
중 학교에 다니 었다. 그 집 에서는 그래도 길팀에 온 다음 집도 한 
xfl 얻고 자 그마한 정 미소도 하나 차 려놓고 어렵지 않게 살았 다. 그 
런테 여자를 낳은 집 에서는 ^ 등까지 와서 여비가 떨어 X ᅧ 중국사 
람한테 어 린딸을 팔게 되 었다. 옥 분이는 매룰 맞으더 《창 시》 룰 배워 가지고 배우 
가 되 었는테 나이가 들면 서부터 고 향에서 살 때 결 정해놓 았다는 그 남자를 생각하 
기 시작하 였다. 그는 새 고장에 발을 들 여놓을 때마다 조선사 람들을 몰래 찾 아다니 

더 그 남자의 행처를 람 문하군 하찌 1 ᅳ 3=： — : 가 

그날 옥 분이란 그여 배우는 문광중 학교에 다니는 남 편되는 사람과 극적인 상봉 
을 하 였다. 

옥 분이가 《창 시》 를 그 만두고 남 편한테 떨어지 겠다고 하자 그룰 테 51 고 다니던 
흥행 9 주인 여자는 평장한 돈을 내라고 하 였다. 그래서 옥 분이는 자기 몫으로 나오 
는돈 을몇해 동안 모아서 몸값을 물 어주고 길 팀으로 돌아오 겠다고 하 였다. 그때 
이런 사연을 목격 하면서 우 근 ᅵ의 가슴에 피가 맺히고 분노가 생기 였다. 학 생들은 돈 
만 알고 인정을 모르는 흥행 도> 주인여 자를 《팽 같은 여자》 라고 욕질하 였다. ᅳ 
- 십만의 인생이 한테 모여 생존경 쟁으로 비 지땅을 흘^ 더 돌 아가는 대 도시의 

감추 i^ giliK 시 
또 1 약볕이 내 려죄는 어느 여름날 등 무들과 함 

께 북산에 갔 다오던 나는 길 가에서 인력 거군이 
부자와 다투는 광경을 목 격하게 되 었다. 인력거 
를 타고 온 부자가 인력거 군한테 돈을 적게준 모 
양이 었다. 인력 거군이 부 자에게 지금은 《삼민 
주의》 시 대인데 《민 생》 문제룰 좀돌봐 주어야 

하지 않겠 는가고 하면서 몇 푼만 더 팥라고 빌었 
다. 부자는 돈 을더줄 대신에 도 el 어 《삼 민주 

의»만 알고 <€ 오권힌 법»은 모르 는가고 하더 

e 장을 들어 인력 거군을 때 e ᅵ었 다. 
분격한 우^ 학 생들은 부자 놈에게 팥 려들어 
을더 주도록 압력 을가하 였다. 
이런 체험을 통하여 우 e ᅵ는 세상에 왜 인력거 



생활은 계급 사회가 내뿜는 악취 




를 타고 다니는 사 람들이 있고 인 력거를 끝고 다니는 사람이 있 는가， 왜 어떤 사람 
들은 열두 대문이 팥린 으 e ᅵ으^ 한 집에서 호강을 하는테 어떤 사 람들은 거지가 되 
어거 el 룰 해매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불만을 가지게 되 었다. 

혁명적 세 계관은 사 람들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이해 관계를 인 식하는 것 으로부 
터 시 작하여 착취 계급을 증 오하고 자기 계급의 이해 관계를 옹 호하는 사상을 가지 
더 나아 가서는 새 사회를 건설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었을 때 

^^MHii^^'mrT ^ »ᅮ — _ _ ᅳ ^= 

나도 맑 스-레 닌주의 고전을 비룻한 혁 명적인 책들을 보고 계급적 처지를 인식하 
기 시 작했고 그 다 음에는 사회 현상을 보고 불 평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 었으더 착 
취 계급과 착취 사회를 증 오하는 사상이 자라서 결국 세계를 개 조하고 변혁해 야겠다 
는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 었다. 



맑스와 레닌의 처서 



M^l 람 독하고 거기에 깊이 심취될 



나는그 혁명학 



설을 청 년학생 들속에 한 시바삐 보 급해야 겠다는 충동을 가지게 되 었다. - 

육 문중학 교에서 내가 처 음으로 사 3 동무는 권태석 이라는 조선 학생이 었다. 초기 

에는 육문중 학교에 조선 학생이 모두 네 명 있 었는테 공 산주의 운등에 마음을 둔 것 

은 권태 석이와 나뿐 이었고 그 나 머지는 정치 운등에 무관심 했다. 그처 돈만 알고 졸 
업한 다음 장사나 해먹을 궁 근 ᅵ만 하 였다. 

나와 권 태석은 지향도 비 슷하고 사회를 보는 눈도 비 슷해서 처 음부터 서로 배짱 
이 맞 았다. 중국 학생들 가운데 서는 장신민 이라는 청년이 나하고 가까 왔다. 그 사람 
이 늘 나와 같이 다 니면서 정 치적인 문 제들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나누 었다. 사회의 
불 평등으 로부터 시 작하여 제국 주의의 반 등성과 일제의 만 주침락 기도， 국 민당의 반 
역적죄 행에대 한것에 이르 기까지 우 e ᅵ의 화제는 다양하 였다. 

그때 까지만 해도 길팀 에서는 맑스 -레닌 주의가 청년 학생들 속에서 동경의 대상 
으로만 되어있 었다. 맑스가 대 ^ 한 사람이 라니까 어떤 인 물인지 좀 보자는 식으로 
고전을 뒤적거 51 거나 맑스 주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추세에 뒤떨어 S 다고 생각하 
는정도 였다. 

； 나는 화전에 서얻은 경험을 참 작하여 뜻이 통하는 몇몇 등 무들로 먼처 육 문중학 
교안에 비밀독 서조를 조직하 였다. 비밀독 서조는 진 보적인 청년학 생들을 맑 스-레 
닌주의 사상과 이 론으로 튼튼히 무장 시키는 것을 사명과 목 적으로 하 였다. 이 조직 
은 매우 빠르게 자라서 일마 후에는 문광중 학교와 제 1 중 학교， 제 5 중 학교， 여 자중학 
교， 사범 학교를 비룻한 길팀 시내의 여러 학 교들에 확대되 었다. 
^ 독 서조성 원들의 대열이 늘 어남에 따라우 ^는독 립운등 자들이 경 영하는 정미소 
의 방 한 칸을 얻어 가지고 유길 학우회 성 원들을 내세워 자체로 도 서실을 운 영하였 

I h ^ , = . ' = 

： 지금은 어디에 가나 도 서관이 있고 마 
음만 먹으면 인 민대학 습당과 같은 큰 도 

서관도 궁 전같이 세 우지만 사실 그때 맨 
주 먹밖에 없는 우^ 힘으로 도 서실을 꾸 
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 었다. 책도 
사오고 서가도 매고 책 걸상도 갖 추어놓 
아야 하 겠는테 우^ 에게는 돈이 없 었다. 
그래서 일요 일마다 철도공 사장에 가서 침 
목을 메나 르거나 강 가에서 자같을 ^나 
르는 것 같은 삯일을 하 였다. 여학 생들도 



정 미소에 가서 쌀의 뉘를 골 랐다. _ 
이렇게 한 푼두푼 힘들게 번 돈으로 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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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사들 였다. 

혁 명적인 책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비밀서 가까지 갖추어 도 서실을 꾸 려놓은 
다음 간 도> 하면 서도 구 수하게 책 소개를 써서 시내의 여^ 곳에 불 여놓았 다. 그^ 자 
학 생들은 앞을 다투어 우^ 의 도 서실로 모 여들기 시작하 였다. 

우^ 는 그때 학 생들을 끝기 위하여 도 서실에 연애 소설도 가져 다놓 았다. 

청 년들은 연애소 설들을 9] 는 93 에 도서실 출입을 많이 하 였다. 그런 식으로 책에 
맛을 붙이게 해 놓고는 사회과 학책을 조금씩 주기 시작 했다. 학 생들이 사회 과학책 
들을 보면서 점차 각 성되면 그 때에는 비밀서 고에서 맑스 -레닌 주의고 전들과 혁명 
ᅳᅳ 적인소 설책들 을꺼내 주군하 였다. ᅳ = 

우^ 는그때 청 년학생 들에게 《재 생》， 《무 정》， 
《개 척자》 와 같은 이 광수의 소 설책도 주 었다. 이 
광수가 3.1 운등 전야에 일본도 꾜에서 <：2.8 독립선 
언서》 도작 성하고 독립 운등에 투신 하면서 S 보적 
인 작품도 많이 썼기 때문에 청 년들이 그의 소설을 
즐겨 91 었다. 그^ 나 후에는 변 절하여 교양적 가치 
가 있는 작품을 쓰지 못하 였으더 나 중에는 《혁명 
가의 안해》 와 같은 반 동적인 작 품까지 써 냈다. 나 
는 항일유 격대를 창건한 다음 부대를 인 솔하고 남 
만으로 가다가 무송에 잠깐 들린 기회에 그 소설을 91 어보 았다. 소설 《혁 명가의 안 
해》 는 한 공산주 의자가 병 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안해가 남편의 병 치료를 해주 
^ 다니는 의학전 문학교 학생과 치정 관계를 맺는 추잡한 생활을 그린 작품 으로서 
공 산주의 자들을 모 독하고 공 산주의 운동을 힐 뜯는 사 상으로 일관 되어있 었다. 

토 요일과 일요 일이면 우 5ᅵ 는 길 팀에배 당이나 북 산공원 같은테 모여 독서 발표모 
임을 자주 하 였다. 처 음에는 더러 연 애소설 내용을 가지고 이야 기하는 학 생들도 있 

었다. 그러나 듣는 학 생들이 그따위 시시껄 a 한 이 야기는 집어치 우라고 들 이대군 
하 였다. 이 s 게 한번 망신을 당하면 연애 소설에 빠졌던 학 생들도 스스로 혁 명적인 

소설 책들을 보게 되 었다 . ' ^ w ^ = 
우^ 는 청년학 생들과 대중 들에게 혁명 사상을 녈^ 보 급하기 위하여 《당 수》 라 



는 방법도 이용하 였다. 




= 어느 날 나는 목이 아파서 S 질을 하 느라고 수업에 참 가하지 못한 적이 있 었다. 

학 교에서 돌 아오는 길에 북산에 들 렸더니 소경 주위에 숱한 사 람들이 모여 앉아 이 

가까이 다가 가보니 소경이 벽두 5ᅵ 같은 것을 해가머 《삼 국지》 의 한 대목을 



그 
1=1 



으로엮 어대고 있 었다. 그는 제 같량이 꾀 를써서 적진을 일격에 무 쩌르고 들어가 



는 장면 같은 데서는 북까지 치면서 



-구 었다. 그^ 다가 재 미나는 대목에 이르 



^ 이 야기를 뚝 그 치고는 구 경하는 사람 들한테 돈을 내라고 손을 내밀 었다. 그때 중 
국사 람들은 이런 것을 《당 수》 라고 하 였는테 군중을 끄는 테서는 좋은 방 법이었 
다. 

그 후부터 우 5 ᅵ도 이런 식으로 혁명 사상을 보급하 였다. 

우^ 등무들 가운테 우 스개도 잘하고 말 주변도 좋은 걸작이 한 명 있 었다. 우^ 한 
테서 과업을 받아 가지고 종교인 들과의 사업을 하던 동무 였는테 기도를 드^ 고 성 
경책을 외우는 것을 보면 목사 들보다 나았 다. 그 등 무에게 《당 수》 를 해 보라고 과 
업을 주 었더니 성 경책을 외울 때보다 더 잘하 였다. 그는 사 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실 
방이나 공원 같은테 가서 내용이 좋은 소 설들을 뜬 금으로 구 수하게 엮어서 매번호 
평을 받 았다. 소경은 《당 수》 를 하고 돈을 받 았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 았다. 그 대 
신 재 미나는 대목에 가서 끊고는 한바탕 선동 연설을 한 다음 내 일어느 시간에 다음 




대 목을또 들어 보라고 하 였다. 그^ 면 다음날 사 람들이 소설을 마처 들 으려고 약속 
된 장소에 모이군 하 였다. 

그때 책을 통하여 사 3 사람들 중에 인 상깊은 사람은 박소심 이다. 
길림의 번화한 거^ 에는 《신문 서사》 라는 큰 책방이 하나 있 었는테 나는 한 주 
일에도 몇 차례씩 그 책방에 들 근 ᅵ군 하 였다. 그 책방에 박 소심도 단골손 심으로 다니 

었다. 그는 매번 사 회과학 서적을 팔 아주는 매대 앞에서 무슨 책이 들어왔 는가를 알 
아 보려고 한참씩 서성거 5 ᅵ군 하 였다. 그^ 다보니 우 5 ᅵ는 매대 앞에서 마 주치는 때 
가 많 았다. 몸은 강말 랐으나 키가 후^ 후 ^하고 지 성미가 있는 사람이 었다. 

내가 학 생들을 테 5 ᅵ고 가서 학생도 서관에 넣을 
책을 한 아름씩 사같 때면 그는 자기 책이나 고르는 
것처럼 흐뭇해 하면서 어느 책은 어떻고 어느 책은 
꼭볼 필요가 있으니 사가는 것이 좋다는 식 으로조 
언을 주군 하 였다. 이 S 게 책이 인연이 되어 나는 박 
소심과 친하게 되 었다. 내가 등대 탄에서 학교를 다 
닒 때그는 한등안 내 가 거 처 하는 숙소에 와서 같이 
생활하 였다. 

박 소심은 서 울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 었다. 
몸이 약해서 공산주 의운동 같은 것은 하려고 하지 
않고 신문과 잡 지들에 짤막한 글들을 써내군 하였 
다. 그가 쓴 글이 아마 《해 조신문 > 이나 《조 선지광 > 같은데 나갔을 것 이다. 운등 
에는 크게 관 계하지 않고 있 었지만 종파분 자들에 대 해서는 몹시 경멸하 였다. 박소 
심이 대가있 고식견 이높은 사 람이기 때문에 길팀에 드 나드는 운등 자들은 제가끔 
씩 그를 쟁취해 보려고 하&. -^^^^^^^^^^1^^^ 

박 소심은 일 본어로 번역된 ^자본 론»을 밤을 새 워가더 91 군 했다. 돈이 떨어지 
면 입을 옷을 저당 잡히면 서라도 책을 사 다보는 지독한 독서가 였다. 그는 통 속입문 
서 몇 권을 9] 고 맑스 -레닌 주의이 론가로 으 시대는 행 세군이 아니라 맑스나 레닌의 
주요저 작들을 거의 통 팥하다 싶이한 사람 이었다 

박 소심은 나에게 《자 본론》 을 안내 해주고 그것을 해 설해준 9J 지 못할선 생이었 
다. 맑스의 저작이 대체로 그러 하듯이 《자 본론》 에도 난해한 대 목들이 적지 않았 
다. 그래서 박 소심이 우 e ᅵ에게 《자 본론》 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주 었다. 고전을 파 
악하는 테서는 역시 입 문서나 안 내자가 필요하 였다. 박 소심은 그 안 내자의 역할을 
성 실하게 감당하 였다. 그는 참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 었다. 

한번은 내가 프 룰레티 끙ᅵ 아 독재에 관한 맑스- 레닌주 의고전 가들의 명제에 대하 

박 소심은 맑스- 레닌주 의고전 가들이 역사 발전의 여^ ^ 계에서 프 룰레티 끙 ᅵ아독 
재에 대하여 각이한 측 면으로 해석한 명 제들을 한 참이나 뜬 금으로 쭈르르 외우는 
것이 었다. 이 론이나 지 식으로 보면 그 야말로 맑스 _ 
주의대 가라고 불 근ᅵ 울만한 사람이 었다. 그런테 
런 박 소심이 한테도 모르는 것이 있고 막히 는데가 

내가 맑스- 레닌주 의고전 들에서 는노동 계급의 계 
급적 해방이 선차 이고 민족적 해방이 후 차라고 했 
지만 우 근ᅵ 나라는 우션 일제의 기 반에서 벗 어나야 
노 등자， 농민이 계급적 으로도 해방될 수 있지 않는 
가고 물은 적이 있 었다. 이것은 그 당시 우 ^ 동무 
들 속에서 많이 논 의되고 있던 문제 였다. 



《자 본론》 




<c 조선 지광》 



당시 까지만 해도 맑스- 레닌주 의고전 들에는 노동 계급의 계급적 해방과 민족해 
방의 호상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명이 적 었다. 식민지 나라들 에서의 민 족해방 투쟁에 
대 해서는 과학적 해명을 기다 51 는 문제가 많 았다. 

박 소심은 나의 질문에 어 정쩡한 대답을 하 였다. 

나는 맑 스-레 닌주의 고전들 에서는 일반 적으로 종주국 에서의 혁명과 식민 지나라 
들 에서의 혁명이 유기 적으로 연 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종주국 에서의 혁명승 ^ 가 가 
지는 의 의만을 강 조하고 있는데 그 렇다면 우 51 나라 경 우에는 일 본노동 계급이 혁 
명에서 승^ 해야 나라가 독립될 수 있 e 말이 아 닌가， 우 ^는 그들이 승 ^ 할 때까지 
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단 말 인가고 또물 었다. 

박 소심도 그 질 문에는 대답이 막히 었다. 그는 놀란 눈으로 한참 나를 바 라보았 
다. 박 소심은 고전에 씌여 있는 것처럼 노등 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민족적 해방에 앞 
세우고 종주 국노등 계급의 투쟁을 식민 지나라 에서의 민족 해방투 쟁보다 중 시하는 
것은 세계 적으로 공인된 국제공 산주의 운동의 노 선상의 문 제라고 하 였다. 

내가 납득이 잘 안되어 머 e ᅵ를 기웃거 ^자 그는 그대로 안타 까와서 자기는 맑 
스 -레닌 주의룰 학술상 으로만 연구 해왔을 뿐이지 조선의 독립과 조션 에서의 공산 
주 의건설 이라는 구 체적인 혁명 실천과 결부시 켜서는 생각 해보지 못 했다고 솔직하 
게 고백하 였다. 

나는 그 말을 듣자 어^ 지 서운한 생각이 들 었다. 그의 말과 같이 실천과 유^ 되 
어 학문상 으로만 공 산주의 학설을 연구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 었다. 

그때 나와 우 ^ 등 무들이 맑스- 레닌주 의선진 사상을 연구 하면서 느낀 제 일큰고 
충은 우 51 도 ^시 아사람 들처럼 혁명을 통해 사회를 변 혁하고 나라를 해방해 야겠는 

테 조선의 형편과 10 월 혁명이 일 어나던 ^시 아의 형편이 서로 다 르다는 점이 었다. 

낙후한 반봉건 국가인 조션과 같은 식 민지나 라에서 무산 혁명을 어떻게 하겠 는가， 
일제의 가흑한 탄압 때문에 자기 조국을 떠나 중국 땅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조 

건에서 중국을 비룻한 이 웃나라 혁명과 어떻게 연계를 취하더 조선혁 명앞에 지닌 
민족적 임무와 세계혁 명앞에 지닌 국제적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 겠는가 하는 복잡 

u. ^.uroci, ^^^mn^= ᅳ ― ― 

우 e ᅵ가 이런 문 제들에 대하여 을은 대답을 찾기 까지는 오래 세월이 걸려야 했고 
또값 비싼대 가를치 르어야 했다. _ 

박 소심은 맑 스-레 닌주의 람구의 나날에 나와 인간 적으로 가까 와졌고 우^ 의 혁 
명적 지향에 깊이 끝려들 었다. 

그는 반 제청년 등횅과 공 청에도 가입하 였으더 우 ^ 와 합께 청소 년들을 교 양하고 
계 뭉하는 사 업에도 헌신 적으로 참가하 였다. 책 속에만 파묻 혀있던 사람이 한번 마 
음을 가 다듬고 실천 무대에 뛰 어드니 그 정열이 대 e 하였 다. 

그후우 el 는폐 병치료 때문에 그를 카륜 지방에 보 냈다. 

박 소심은 쟈 XI： 툰에서 5근ᅵ 가량 떨어 처있는 무개하 기슭에 초막을 짓고 제 손으로 
밥을 지어 먹 으면서 외릅게 지내고 있 었다. 

나는 카륜과 오가자 일 대에서 활동할 때 시간을 내여 그를 찾 아갔던 일이 있 었다. 
나를 보자 박 소심은 여간 반가 와하지 않 았다. 우 근ᅵ 는 그 등안의 회포를 나 누면서 많 

£_문제^^ᅳ론했다. ― ^ 

그때 박 소심은 처 음으로 나에게 안해의 사진을 보여주 었다. 안해가 죽 었거나 끗 1 

혼 한줄로 알고 있었던 나는 놀 랐다. 사 S 만 보 고서도 그의 안해가 매우 아 름답고 교 

양있는 신 식여성 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. 

박 소심은 서울에 있는 그 안해가 일 마전에 편지를 보내왔 더라고 하 였다. 왜 안해 
를 데 려오지 않 는가고 물 었더니 자 기처는 부자집 딸 이라고 하 였다. 

나는 그의 대답을 듣고 그^ 면 부자집 딸 이라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 는가고 물었 



다. 

박 소심은 한숨을 쉬면서 결혼을 한 후에 자기의 세 계관이 팥라 졌다고 하 였다. 

나는 그 말이 너무도 괴 이하게 들려 정말 안해룰 완전히 9J 어버렸 는가고 다시 물 
었다. 

박 소심은 지 금까지 9J 어버 렸다고 생각해 왔는테 요즘 편지를 받 고보니 자주 생각 
j 난다고 솔 직하게 말하 였다. 1 — ᅵ -fj^ i — ᅳ 

그래서 나는 안해를 사랑 한다면 데 려와야 한다고 S 심으로 권 했다. 자기 안해 하 
나 교 양하지 못 하면야 어떻게 낢은 세상을 뒤집 어엎고 새 세계를 세우겠 는가， 안해 
가 곁에 있으면 병치 료에도 좋을 것 이라고 말해주 었다. ^ 
박 소심은 그렇게 하 겠다고 하 면서도 한숨을 쉬 었다. 

《내 성 주등무 말이니 듣 겠소. 하지만 내 인생은 이미 기울 었소. 실패한 인생이 
란 말이 요.》 

그 에게는 자식이 없 었다. 후대 들에게 뇜겨줄 재 산이나 정신적 유산도 없 었다. 자 
기는 맑 스-레 닌주의 연구에 한 생을 바처 노등 계급의 이익에 이 바지할 수 있는책 
을꼭 쓰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 었다는 것이 었다. 살아 펄펄뛰 던때는 
진끗ᅵ 를 몰라서 못썼 고진^ 를 깨닫 고보니 이제는 건강이 혀락치 않 는다고 한탄하 
였다. 

박 소심의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안타까 왔다. 박 소심은 학 문앞에 성 실하고 꾸준하 
였으더 람 구력이 있 었다. 책 속에만 묻 혀있지 않고 실 천속에 좀더 일쩍 뛰어 들었다 
면 노등 계급의 혁 명위업 수행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 치있는 이론도 찾았을 것이고 
실 천적인 업적도 쌓았을 것 이다. 실천 속에서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의 정 당성도 실 

천을 통하여 검증 된다. 우^ 가 순간도 잊 어서는 안될 실천은 조선의 독 립이더 우^ 
인민의 행복 이다. 아 쉽게도 박 소심은 이 진 ^를 깨닫기 바쁘게 우 51 곁을 떠나 갔다. 

박 소심은 그 후 서울에 있는 안해를 데 려다가 병 구완을 받 으면서 마지막 순간까 
지 소 논문과 단 상들을 기록 하다가 카 륜에서 숨이 졌다. 

옛사 람들이 말 하기를 아침에 도 e ᅵ를 깨닫 는다면 처넉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 
지만 박 소심과 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 ^ 룰 깨 닫기만 하고 가버린 것 
은분 한일이 었다. 

나는 길 팀에서 3 년 남짓한 세월을 보 냈다. 내 일 생에서 길팀은 참으로 9J 을수없 
는 추억을 남긴 고장 이라고 할 수 있다. 
^ 이 길 팀에서 나는 과학적 학설 로서의 맑스 -레닌 주의룰 이 해하게 되 었으더 그 학 
설의 도 움으로 조션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실천적 진근ᅵ 를 더 깊이 깨닫게 되 

'tiU _ ᅳ ᅳ = 

내가 새 사조의 진수를 빨근ᅵ 깨팥을 수 있 었다면 그것은 나 라잃은 민족의 아들로 
태어난 슬 S 과 분노 때문 이다. 우 5ᅵ 민족이 당하는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은 나 

를 일쩍이 철들게 하 였다. 나는 수난 당하는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자신의 운 명으로 
감수하 였다.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민족적 의 무감을 젊어놓 았다. 
길림 시절에 나의 세 계관이 확 립되고 드 팀없는 것으로 굳어 졌으더 그것이 내 한 

생의 사상 정신적 양 식으로 되 었다. 
길팀 에서의 축적과 체험은 그 후 나로 하여금 자 주적인 혁명 사상의 골격을 세울 

수 '뱌' I I 히 ^ 다, ― Ml ^ = = 

학습은 혁 명가가 자신을 수 양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기초적 공 
정이더 사회의 진보와 변혁에 이 바지할 밑천을 마련하 는테서 단 하루도 중 e 해서 

는 안되는 필수적 정 신노등 이다. 선 S 사상의 람구 과정을 통하여 길팀 시절에 터득 

한 교훈으 로부터 나는 오늘도 혁 명하는 사 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 패가는 임무라 



2. 상 윌선생 



싱월 




나에게 《자 본론》 을안 내해준 선생이 박 소심이 
라면 고 e ᅵ끼의 《어 머니》 와 《흥 루뭉》 을 소개해 
준 사람은 상월 선생이 었다. 상월 선생은 육 문중학 
：！ [：의 어문 교원이 었다. :：1： ^^^^^^ 

상월 선생이 육문중 학교의 교 원으로 부임 되어온 
것은 1928 년 2 월경이 었다. 베이 정대학 영문 학부를 
졸업한 새 어문 교원이 학교에 도착 했다는 소식을 

듣고 우 근ᅵ 는 모두 어문 시간을 기다 5ᅵ 었다. 
^^ 나 신^ B 을 맞이 ^의 마음 속에는 
한 가닥의 불안도 없지 않 았다. 교 육청이 특무를 어 
문교 원으로 배치 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었다. 
교 육청이 파 견하는 육문 중학교 교원 들가운 데는 군 
벌 당국에 매수된 불순분 자들이 적지 않 았다. 

당시는 장 학량이 장 개석의 지령에 따라 만주땅 
에 국민당 기발을 날 ^기 시 작한지 일마 안되는 때 
였다. 장 개석의 특무조 직들이 벌써 심양으 로부터 
^ ^^길 팀 에까지 손을 @ 치고 91 혔푸 ᅀ국 민당의 졸개들 
이 아직 육문중 학교를 완전히 자기네 수중에 장 악하지 못하 였지만 혁신 사상이 강 
한 이 학교 교 직원， 학 생들의 움 직임은 언제나 군벌과 그 앞잡 이들의 주 시속에 있었 
다. 

이 런때에 새 교원이 배치 되어왔 으므로 학 생들은 신경을 잔뜩 도사 e ᅵ고 어문시 
간을 기 다리지 않 을 」? gii'JJU- = 
상월 션생은 ^ 한번의 강의로 학 생들의 경 계심을 해소시 켜주고 우 근ᅵ 의 인기를 
독점하 였다. 그는 120 회에 팥하는 《흥 루뭉》 의 방대한 줄거 5 ᅵ를 한 시간 사이에 
다 소 화시키 었다. 본질을 추^ 고 거기에 중요한 생활세 부들을 끊 임없이 섞 어가더 
이 야기를 펄처 나가는 솜씨가 일마나 세련되 었는지 우^ 는 그 소설이 가지고 있은 
생 근ᅵ 와 가 부장적 전통이 지 배하는 한 귀족 가문의 고락 과정을 순간에 완전히 파악 
IVK'JU. -. ᅳ ᅳ ^ 



상월 션생이 수업을 끝내고 교 실에서 나가자 학 생들은 육문중 학교에 보배가 굴^ 

^왔 다고하 면서환 성을울 었다. — ―〜 — : - ᅳ 



■ 그런데 션생이 《* 루뭉》 의 내 용에대 해서는 많이 말하 면서도 그 소설을 창작 
한 작가에 대해서 는적게 소개하 였다. 그래서 나는 다음날 운등장 들레를 산 책하는 
상월 션생을 찾아가 《흥 루뭉》 의 저자 조 설근에 대해 구체 적으로 이 야기해 달라고 
부탁하 였다. 선생은 시간의 부 족으로 하여 작가의 경력은 생 락하고 지나 갔는테 내 
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옹당한 일 이라고 하면서 조 설근의 생애와 집안 내력에 대 
하여 상 세하게 설 명해주 었다. 



션생의 설명이 끝난 다음 나는 그 자 51 에서 작가의 출신과 작품의 계급적 성격간 
의 호상 관계를 두고 몇 가지 질문을 하 였다. 

상월 선생은 그 질문에 대 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주 었다. 선생은 자기의 개 인적인 
소신 이라고 전제를 두면서 작가의 출신이 작품의 계급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
사실 이지만 그 성격을 규 정하는 절 대적인 요인은 출신이 아니라 작가의 세 계관이 
라고 말하 였다. 그 실례로 그는 바로 조 설근을 들 었다. 그가 강 희제의 특별 대우를 
받는 귀족가 문에서 태어나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 났지만 붕 괴기에 있는 봉 건중국 
의 내 막과그 펄망의 불 가피성 을형상 적으로 보여줄 수있은 것은세 계관이 진보적 
이었기 때문 이라고 말해주 었다. 

그날 상월 선생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 였다. 

《성주 학생이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은 아주 잘한 일 이다. 의 문되는 것이 있거나 해 
명하 고싶은 것 이있을 때에는 주처 하지 말고 지체 없이 교원의 방조를 받아야 한다. 
그것이 과학을 람구하 는테서 학생이 가처야 할 자세 이다. 때와 장소에 구 애되지 말 
고 질문을 많이 제기 하라. 나는 질문을 많이 하는 학 생들을 좋아 한다. > 

질문을 많이 하라는 상월 선생의 그 말이 나의 마음을 끌 었다. 원래 나는 소 학교시 
절부터 질문을 많이 하는 학 생으로 알려처 있 었다. 육문중 학교에 와서도 질문을 많 
이 하여 교 원들을 성 가시게 굴 었다. 

상월 선생은 자 기에게 《흥 루뭉》 도 있고 조 설근의 약력을 발취 해놓은 자 료집도 
있으니 보고 싶거든 아무 때나 와서 가져 라가고 하 S 다. 이렇게 되어 나는 첫 손님으 
로 선생의 숙소를 방문할 수 있는 행운을 지니게 되 었다. 

우 51 할아 버지는 늘학생 이선생 의집에 들락날 락하는 것은 장려 할만한 일이못 
된다고 말씀하 였다. 서 당에서 《등뭉 선습》 같은 것을 배우더 성장한 구 세대의 인 
물들은 말할 것도 없 거니와 신식 학문의 퍽으로 개명을 했다는 어 튼들가 운테도 우 
el 할아 버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 람들이 많았 다. 학생이 선생의 뒤 생활을 자주 엇 
보게 되면 스승을 신비 스럽게 대하지 않 는다， 선생은 언제나 학생이 스승을 밥도 먹 
지 않고 오즘도 누지 않는 신 선처럼 생 각하게 만 들어야 한다， 그래야 교권을 세울 
수 있다， 그^ 자면 병풍을 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할아 버지의 지론이 었다. 

할아 버지는 우^ 아 버지가 어린 시절에 서당 공부를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 
게 되 었다고 말 씀하였 CI ■ M I 

아 버지가 다니던 순화 서당에 김지성 이라는 이름을 가진 훈장이 있 었다. 그훈장 
은 술 이라면 감투가 벗어 진줄도 모르는 애주가 였다. 그는 사흘이 멀 다하게 접장 (지 
금의 학급 반장) 을 하는 우^ 아버 지에게 술심 부름을 시키 었다. 처 음에는 아 버지도 
고 분고분 훈장의 부탁을 들어주 었다. 그런테 그 훈장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 
다가 도 랑창에 쓰^ 진것을 보고난 다음 부터는 생각을 팥^ 하게 되 었다. 

어느 날 훈장은 되병 한 개를 우^ 아 버지의 손에 쥐 여주더 또 술을 사 달라고 부 
탁하 였다. 서 당문을 나선 아 버지는 바 위돌에 되병을 던처 박 살내고 훈 장한테 돌아 
가 범한테 쫓 기다가 돌에 뇜어처 술병을 깼다고 거짓 보고를 하 였다. 훈장은 그 소 51 
를듣 고어이 가없어 《혀혀 ，백두 산범이 만경대 에까지 내려 왔다. 형 직이가 나한테 
대포를 불 지경이 되 었으니 내 꼬락 서니가 일마나 추접 스헙게 보였 을가. 너 희들한 
테 술심 부름을 시킨 내가 잘못이 지.》 하 였다. 그 후부터 훈장은 슬을 끊 었다. 

훈장은 술과 결별하 였지만 아 버지의 머^ 에는 개 울창에 쓰^ X ᅧ 술내룰 풍기던 
선생의 모습이 깊이 새 겨지게 되 었다. 병풍을 치고 살아야 교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

나는 상월 선생이 병풍을 칠 사이도 없이 아직 그 누구 에게도 개방해 보이지 않았 

다는 선생의 생활 종심^ 뛰어들 었다. ：도：：— ^^^^^^^ ^= 




션생의 서 가에는 수백 권의 책이 꽂혀있 었다. 그것은 내가 그 때까지 보아온 서가 
들 중 에서도 가장 풍 성하고 이 채로운 서가 였다. 상월 선생은 책부자 였다. 그 서가에 
는 영 문으로 된 소설 책들과 전기 문학작 품들도 많았 다. 

나는 그 서가 앞에서 좀처럼 발길을 헬 수 없 었다. 이 서가의 지식을 다 섭 취하면 
대학을 하나쯤 더 다닌 것으로 되지 않 을가， 상월 선생이 육문중 학교에 온 것은 나를 

위 해서도 일마나 다행한 일 인가，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손에 잡히는 책을 닥치는 
대로 뽑아 보다가 선 생에게 물 었다. 

ᅳ ： ᅳᅳ ^ ᅩ 」 ― ： I— ： 《실례 이지만 선생님 ，이 서가를 갖추는 

테 몇 해나걸 렸습니 까?》 

상월 선생은 입가에 미소를 짓고 서가앞 
에 다가와 내 일굴을 바 라보았 다. 

《한 10 년쯤 걸린 것 같 애.》 

《이 책들을 다 91 는데는 일마 만큼한 시 
간이 걸릴것 같 습니까 ^ ^^^ 
《부지 런하면 삼 년， 게 으르면 백 년.》 
《책만 빌려주 신다면 어떤 조건 부든지 다 

접수하 겠습니 다.》 ᅵ t~ "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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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월 선생이 쓴자료 



다른 게 아니구 성주가 장차 작가로 되 

어야 한다는 조건 부야. 나는 오래 전부터 프 룰레타 5ᅵ 아 혁명에 이 바지할 수 9J 는 작 
가 후비를 한두 명키 우려고 했는데 성주가 그 후비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없 겠는가 

하는 거 Q 〕〕 ^ 



《선생 님께서 그렇 게까지 처를 믿어 주시니 고맙습 니다. 사실 전 문학 과목을 특 
별히 사 랑하고 작 가라는 직업에 대 해서도 몹시 동 경하고 있습 니다. 나라가 독립된 
후에는 흑시 문학의 길을 션 택하겠 는지도 모 르겠습 니다. 그 S 지만 션 생님， 처희들 
은 나라를 빼잇 "긴 망 국민의 자 식들입 니다. 처의 아 버지는 나라룰 찾 으려고 한평생 
고생 하다가 세상을 떠나 가셨습 니다. 저는 아 버지의 뜻을 이어 장차 독립 투쟁에 몸 
을 바 치려고 결 심했습 니다. 그것이 처의 최대의 이 상이구 포부입 니다. 민족을 해방 
하기 위한 투쟁이 곧 처의 직 업으로 될 것입니 다.》 

상월 션생은 서가에 기대여 심각한 표 정으로 고개를 연 방끄퍽 이다가 내곁에 다가 
와 어 깨우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 했다. 

《장 하오， 성주! 독립 투쟁이 이상 이라면 나는 그 이상을 조 건부로 이 서가를 성 

j 에 게 ^TH^7HW#adj,.^ . 

나는 그날 《흥 루뭉》 을 빌려 가지고 숙소로 돌아 왔다. 

상월 선생이 나에게 두 번패로 빌려준 책은 장 광자의 소설 《압 록강가 에서》 와 

^ ^''' ^l^'AI & 네」 ^= ~ 빼니 

- 나는 이 두 소설을 매우 흥 미있게 91 었다. 이 S 한과 운 고라는 조선의 청춘 남녀를 

주인 공으로 내세운 소설 《압 록강가 에서: >는 특히 나에게 잊 을 수 없는 인상을 주 



후 에는고 5 ᅵ끼의 《어 머니》 룰빌 려보았 다. 




우 5] 는 이 S 게 책과 문학을 통하여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 «다ᄑ 

^월 선생은 ifl7r 요? 하는 H 이면 무엇 이든지 다 빌려주 었다. 자기의 서가에 없 
는 책은 품을 내여 다른테 가서 구 해다주 었다. 선생은 책을 알선 해주는 대가로 나에 
게서 독 후감을 꼭꼭 들 어보군 하 였다. 

우 끗ᅵ 는 고 근ᅵ 끼의 작품 《원 쑤들》 과 노신의 소설 《축 복》 을 두 고서도 의견을 



그^ 는 과정에 나와 상월 선생은 자연히 문학에 대한 견해를 자주 교환하 였다. 우 
^의 담 화에서 초점을 이툰 것은 문학의 사명에 대한 것이 었다. 우^ 는 문학이 현실 
을 어떻게 반 영하더 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추등 하는가 하는 문제룰 가지고 많은 이 
gl 름 ^ 젊 h ― ^ ᅳ 

상월 선생은 문학이 인류를 지 성에로 인 도하는 등불 이라고 하 였다. 기계가 생산 
의 발전을 추등 한다면 문학은 그 기계를 움 직이는 인간의 인격을 완 성시켜 준다고 
선생 은늘말 하군하 였다. 

상월 선생은 노신과 그의 작품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대하 였다. 선생은 
노신의 문 우였고 노신이 지도한 문학 소조의 한 성원이 었다. 선생이 소조 활동을 할 
때 쓴 e 편소설 《도 끼등》 은 노신 한테서 좋은 평가를 받 았다. 이 소설은 봉 건유습 
을 반 대하는 라 산지방 인 민들의 투쟁을 담고 있 었다. 상월 선생의 딸 상 효원의 말에 

의하면 노신은 《도 끼등》 을 91 고 에^ 성이 부족한 것이 홈 이라고 하면서 그 작품 
에 대한 불만도 표시하 였다고 한다. - 

상월 선생은 초기의 창 작에서 나타난 미 숙성을 극 복하고 1930 년 대에는 《에 모》 
와 같이 사 상에술 적으로 세련된 작품을 창 작하여 독자 대중으 로부터 긍정적 인평가 
를 받 았다. 이 장편 소설은 그 당시 운남 성에서 발 간되는 잡지에 연재되 었다. 1980 
년대에 중국인 민문학 출판사 에서는 《에모 >를 단행 본으로 발행하 였다. 

상월 선생은 ^에 모》， ^도 끼등》 외에도 장 편소설 ^창》 과 ^개 문제》 를 창작 
하여 독자 들에게 션물하 였다. 션생은 교육 사업에 종사하 면서도 작가적 사색을 한 
시도 중 도> 하지 않았 다. 선생이 초기에 나를 문학의 길로 인도 하려고 생각한 것은 결 
^^연 한 일이 아 니었 ^ f = 

나는상 월선생 한테서 《진 독수 선집》 까지 빌려다 보았다 . S 독수 는중국 공산당 
창 건자의 한 사 람이더 중 국당의 실권을 장 악하고 있던 사람이 었다. 

상월 선생은 처음에 그 책을 잘 빌 려주지 않 으려고 하 였다. 자 51 하면 S 독수의 우 
경적 투항 주의노 선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었다. 션생은 자기가 베 
이정 대학을 다니기 전에 진 독수가 그 대 학에서 문학부 장으로 활동하 였는데 많은 

교 직원， 학 생들이 그가 자기네 대학 출신인 것을 자랑거 e ᅵ로 여기고 있었 다고 하였 

Th M - t ft ^ 

《솔 직히 말하면 나도 한 등안은 S 독수룰 승배하 였소. 그가 발간한 《신청 년> 

잡지와 그의 초기논 문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해 버렸더 랬지. 그런테 지금은 
진 독수에 대한 나의 견 해에도 변화가 생기였 소.》 

상월 선생은 이 S 게 고백 하면서 5. 4 운등 시기와 공 산당창 당초기 그 S 게도 많은 
사 람들의 사랑을 받던 S 독수의 인기가 여 지없이 폭락된 것은 그가 우경기 회주의 
노선을 제창 하였기 때문 이라고 말하 였다. 

S 독수의 기회 주의적 오류는 농민 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 도에서 가장 우 심하게 
나 타나고 있 었다. 스 탈린은 벌써 1926 년에 농민은 중국의 반제국 주의전 선에서 기 
본역 량이머 노동 계급의 가장 주 요하고 믿 음직한 동 1 S 군 이라고 지적하 였다. 그러나 
진 독수는 농민을 경시하 였다. 그는 농민이 토호출 신들과 충 돌하는 것을 두 려워하 
면서 농민이 행정을 간 섭하는 것과 농민의 적 극적인 자위룰 반대하 였다. 한 마디로 

말하면 농？ 쟁을 제한 하려고 하 였다. ^^^^ 

S 독수의 오류는 제국 주의를 반대 한다는 구 실밑에 농촌 혁명을 반대 하면서 부르 
조 아지가 혁명전 선에서 떨 어져나 같가봐 두려 워한데 있다. 그의 투항 주의적 노선은 

오 a I mmm 대―한 부르 ^아지 들 의배신 을조장 시키는 as 를 빚어 냈다. = : 



이것이 진 독수에 대 한상월 션생의 견해 였다. 




선생이 정 당하게 말한 바와 같이 진 독수의 글 들에는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줄 



있는 투항 주의적 요 소들이 있 었다. 

나는 《진 독수 선집》 을 91 은 다음 상월 선생과 함께 농민 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 
누기 위한 장 시간의 담화를 하 였다. 그 담 화과정 에서는 조선 혁명과 중국혁 명에서 
농민 문제가 차 지하는 위치의 공 통성은 무 엇이더 차 이점은 무 엇이겠 는가， 농 민문제 
에 대한 레닌의 전릭 = 에서 참고할 점은 무엇 인가， 농민이 혁명의 주 력군으 로서의 역 
할을 다하게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 야기되 었다. 

나는 농사가 천하지 대본인 것처럼 농민을 천하 지대군 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 
가고 하 였다. 

상월 선생은 그 말을 긍정 하면서 농민을 경 시하는 것은 곧 농사를 경 시하고 땅을 
경 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^ 흘륭한 이 « 을 가 S 혁명을 하여도 실패를 면 
x] 못하는 법 이라고 말하 였다. 선생은 S 독수의 오류가 바로 이 이치를 망 각한테 있 



다고 부언하 였다. 




- 나는 이런 담 화까지 하 고나서 상월 선생이 공 산주의 자라는 것을 확 신하게 되었 
다. 동시에 상월 선생도 내가 공청 활동을 하는 사람 이라는 것을 알게 되 었다. 선생의 

감 수성과 판 단력은 놀라울 정도 였다. 디〜 ^^P — — ᅳ— 

： 상월 선생은 1926 년에 중국공 산당에 입당하 였다. 고 향에서 농민 운등을 지도하 
다가 국민당 반동군 벌에게 체포된 선생은 전강성 육군감 옥에서 1 년 남 짓하게 갖은 
고초를 다 겪 었다. 1928 년초에 조선인 군의의 도 움으로 보석 출옥한 후 사주 우무라 
는 이 름으로 변성명 을하고 만주 지방에 와서 초도 남이란 사람의 소개룰 받아 길팀 
육문중 학교에 9i 직 5 ᅡ WTk I 

농민 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한 다 음부터 나는 상월 션생과 합 7게 정치 문제에 대 
한 논의를 자주하 였다. 그 당시 길팀의 청년학 생들속 에서는 정치 논쟁이 활 발하게 
벌 어지고 있 었다. 중국도 대 혁명시 기이고 조선도 대중 운동이 앙 양되고 있던 시기 
여서 논쟁을 불^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점들은 혜아릴 수 없이 많았다 ：그 

조선 청년들 속에서 ^준의 방법이 을 은가， 안 중근의 방법이 을은가 하는 문제가 
화제에 올라 격렬한 논쟁을 불^ 일 으키던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이 었다. 많은 청년학 
생들은 안중근 의투쟁 방법에 절대적 인의의 룰부여 하고있 었다. ^ - 

나는 상월선 생에게 안 중근의 투쟁 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 었다. 상월 선생은 그때 
안 중근의 소행은 물론 애국적 이다， 하지만 투쟁 방법은 모험 주의적 이라고 말하였 
다. 선생의 그 대답은 나의 생각과 일치하 였다. 나는 일본제 국주의 침락을 반 대하는 
투쟁은 결코 큰 군벌의 앞잡이 한두 명을 처 딴하는 테^ 적 방법 으로는 승 근ᅵ 할 수 없 
으더 반드시 인민 대중을 교 양하고 각 성시켜 전민을 궐 기시킬 때에만 목적을 팥성 

할 수있다 고생 각하였 a ^^^^^^ ^= 

나는 상월 선생과 합께 일제의 조 션침락 역사와 조선 에서의 식민지 정책， 만주에 
대한 일제의 침락 기도와 군 벌들의 등향， 반제반 침락투 쟁에서 조중 인민의 단결과 
협조의 필 요성에 대한 문제를 가 지고도 의견을 나누 었다. 
；_ 그때 당시 육문 중학교 학 생들은 군비 축소와 관련된 《국제 연횅》 의 태도룰 두고 
많은 논의를 하 였다. 학 생들가 운테는 《국 제연 «》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말하는 
청 년들이 적지 않 았다. 그래서 나는 《국 제연 «》이 군 비축소 문제룰 가지고 가짜 
흥정을 한다는 논문을 ^냈 다. 많은 학 생들이 그 논문을 지지하 였다. 상월 선생도 그 
글을 보고 나의 견해 가"» 다고 말하 였다. 

상월 선생은 길팀에 온 후공산 당과의 조 직선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지 만고^ 끼， 
노신 등 s 보적작 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그것을 해 설하는 계몽식 강의를 여^ 차례 
에 걸처 하 였다. 언제 인가는 비밀독 서조성 원들의 제의를 받고학 교도서 실에서 《제 
국 주의룰 반대 하자》 는 제 목으로 한 주 일등안 특별 강의를 해주 었다. 이 강의를 받 



은 학 생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 았다. 

나는 그 반영을 수 집하여 상월 선생을 고 무해주 었다. 

사상의 진 보성과 후 대교육 에서의 높은 책임성 ，동서 고금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
폭넓고 깊 이있는 지 식으로 하여 상월 선생은 학 생들의 사랑을 받았 다. 

군벌 당국에 매수된 반등교 원들은 그것을 매우 못마 땅하게 여 기면서 상월 선생의 
교권을 혀물어 보려고 비 열하게 책등하 였다. 상월 선생의 비호와 지지를 받는 학생 
들도 그들이 모 해하고 시 a 하는 대상이 되 었다. 

풍 가성을 가진 교원은 이 광한교 장에게 조션학 생들을 퇴학시 키라고 위협 하였고 
체 육주임 마가는 조션학 생들이 중국교 원들을 적대시 한다고 하면서 나룰 반 대하는 
여론을 불^ 일으 키려고 꾀하 였다. 

그 때마다 상월 선생은 나를 비 호해나 섰다. 

영어 교원도 새 사조를 지 향하는 학 생들을 적대 적으로 대하 였다. 그 교원은 사대 
주의 사상이 골수 에까지 꽉 들어찬 사람이 었다. 그는 등양사 람들을 깔보다 못해 서 
양사 람들은 음식 을먹을 때소^ 를 내지 않는데 중국사 람들은 소^ 를 몹시 낸다고 
하면서 그것은 미개한 표현 이라고 하 였다. 그는 중국 사람이 면서도 서양 인처럼 행 

그가 등양사 람들의 후진성 을두고 야비한 말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이 우 e ᅵ의 기 
분을 몹시 상하게 하 였다. 그래서 우^ 는 식당 당번을 서는 날 일부^ 우등을 만들어 
놓고 식당에 교 원들을 초대하 였다. 뜨거운 우등을 만들 어놓고 식당에 교 원들을 초 
대하 였다. 뜨거운 우동을 먹 다나니 그날 식사시 간에는 온 식 당안에 후르륵 후르륵 
하는 소 5 ᅵ가 가득 찼다. 영어 교원도 후르 륵후르 륵하는 소 5 ᅵ를 내면서 우등을 먹었 
다. 선생이 입으로 불면서 힘들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학 생들은 식당이 떠나가 
게 웃 었다. 영어 교원은 학 생들이 자 기에게 골탕을 먹 이려고 일부^ 우등을 만들었 
다는 것을 간 파하고 얼굴이 시 헬개서 식 당에서 팥 아나버 ^ 었다. 그 후부터 그는 등 
양사 람들을 모 독하는 말을 더는 하지 않았 다. 그 션생이 사대 주의를 너무 하기 때문 
에 육문 중학교 학 생들은 영어 수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 았다. 

상월 선생에 대한 반동교 원들의 압력은 1929 년에 들 어와서 더욱더 우심해 졌다. 
한번은 상월 선생이 체육은 선수 본위로 하는 것보다 군중화 할수록 좋다는 선전을 
하 였다. 그것은 학교운 등장에 있는 농 구장을 션 수들만 독 점하는 현상을 염두에 두 
고 한 말이 었다. 이것을 못마 땅하게 여긴 불량선 수들은 방과후 숙 소에서 교사로 돌 
아오는 상월선 생에게 폭행을 가 하려고 무 3 로 날려들 었다. 

나는 공청 원들과 반제 청년동 S 원들을 발 등시켜 불량선 수들의 폭행을 미연에 처 
지 시키고 그들을 되게 꾸짖어 쫓아버 5ᅵ 었다. 

《마 체육 주임이 졸 개들을 잘 길^ 냈군. 벌거 지만도 못한 녀 석들. > 
상월 선생은 꽁 무니를 혜는 불량션 수들을 펌펌히 
바 라보더 이렇게 한탄하 였다. 

<€선 생님， 너무놀 라실것 은없습 니다. 이것 도계ᅮ ^ 
급 투쟁의 한 형태가 아 니겠습 니까. 앞 으로는 이보 
다 더 첨에한 충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 오해야 
합니 다.》 




내가 웃 으면서 이 S 게 말하자 선생은 그 말 



긍하 였다. 



<€ 그래， S 은 말 이야， 우 51 는 지금 군 벌과의 싸움 
하고 있으 니까. > 




상월 선생은 그 후 교 육청의 조치에 따라 부당하 




김 일성동 지께서 쓰시던 책걸상 



위대 한수령 김일성 주석끼 I 

상월 선생의 딸이 아 버지가 생전에 수 령님을 흠 모하여 쓴 편지를 삼가 올 리었다 

게 출학 처분을 받은 학 생들의 복교를 위해 투쟁 하다가 철 직되어 육문중 학교를 떠 

| LI "니 = —ᅳᅳ = 

\ 장춘과 카륜 지방에 가서 대중조 직들의 사업을 지 도하고 학교에 돌 아오니 권태 

^이 뛰 어와서 상월 선생이 남 기고간 편지룰 전해주 었다. : _그 ᅳ ' - 

. ― ：： 그 편 지에는 나는 군 벌과의 싸 움에서 패자가 되어 떠나 간다， 그러나 앞 으로는 우 

l^^^f 51 가 군벌을 이기게 될 것 이다， 조국과 민중의 참된 아들이 되어 한 생을 살기로 결 

심한 성주의 이^ 을 위해 나는 어디 가서나 성 주에게 다 합없는 축복을 보냁 것이다 

^= -II- 1 id 켸' rm - ᅳ^ 르 

^= 이것이 나에게 남긴 상월 션생의 마지막 대화 였다. — 

== 그 후나는 상월 선생을 한번도 만 나보지 못하 였다. 다만 선생이 1955 년 나에 H 



보내준 글 《나와 소년 시절의 김 일성원 수와의 역사적 관 계；》 와 1980 년에 보내준 

《중 국역사 강요》 를 받 아보고 선생이 생 존해있 다는 것을 g 작 하였을 뿐 이다. 나는 

그때 그 글을 보고 상월 션생과 합께 조선 정세와 만주 정세， 일제의 침락 정책과 조중 
인민의 공등 투쟁을 논하던 육문 중학교 시절을 회고 하면서 노스 승에게 충 심으로 되 

는마음 속감사 를드리 었다. ^ ^% M = 3 

나는 중국의 지도 자들이 우 근ᅵ 나라룰 방문할 때마다 그 들에게 상월 션생의 안부 
를 묻군 하 였다. 하지만 션 생과의 상봉은 아쉽게 도실현 시키지 못하 였다. 나 로서는 
옛 제자 로서의 도 g 를 지키지 못 했다고 말하는 것이 을을 것 이다. 국 경이란 참으로 

이 상 야룻한 것 이 u \ ■ ― — .^^^^^ 

상월 선생은 베 이정에 있는 중국 인민대 학에서 교수로 활동 하다가 1982 년에 애석 

^l&^^^^c^ ᅳ r ： m ^= i 

1989 년에 중국 과학원 역학 연구소 연구 원으로 일하고 있은 상월 선생의 받딸 상 
가란이 우^ 나라를 방문 하였고 1990 년에는 셋패딸 상 효원이 나를 만 나보고 돌아 
갔다. 상 효원은 중국 인민대 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. 

60 년 전에 해 어졌던 스승의 모습을 그 두딸의 일 굴에서 찾았을 때 나는 기뽐을 
금할 수 없 었다. 민족이 다 르다고 정 까지도 달 라지겠 는가. 사람의 정은 피부와 언어 
와 신앙의 장벽을 모 른다. 만일 육문 중학교 교정이 가 까이에 있다면 나는 그 교정에 
만 발하는 정향 나무꽃 잎 들을 한중 가둑 뜯 어주더 《이 것이너 희들의 아 버지가 사랑 
하시던 꽃 이다. 상월 선생과 나는 이 꽃나무 밑에서 자주 만났 다.》 하고 말해 주었을 

수도 91 었을 것 이 다 — ' ^^1= ^= 

길림을 떠난 상월 션생은 하 일빈， 상해， 베 이정， 한구， 중경， 녕하， 연안 등 지에서 
당 사업과 교육 사업， 문화 사업， 문필 사업에 힌신 적으로 참가하 였다. 한때는 만주성 
당위 원회 에서비 서 장 으로도 사 업 하였 ^^j^^= ： ᅳ —— ^ 

그는 생애의 말 년까지 나룰 잊 지 않 았으머 중국의 친근한 인방인 나의 조국 조선 

민 주주의 0111 공 화국에 대한 국제 주의적 감정에 충실하 였다. 
상월 션생의 유해는 지금베 이정의 팔 보산열 사릉에 안장 되어있 다. 
사 람에게 한 생을 두고 회고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인 

n^h^iA ii 도 행복 ffl 이라고 말할 수 9M; ~"T^^^^^E 

나의 청춘 시절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새긴 상월 션생이 그^ 워질 때마다 나는 마 

음속 으로육 문중학 교교정 을거닒 어보군 한다. ― —ᅵ L ᅵ ^= 



《E • ᄃ》 성 원들과 비밀독 서조성 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맑 스-레 닌주의 사상이 
빠튼 속도로 전파되 어가자 청년학 생들의 사상의 식에는 질적인 변화가 일 어나기 시 
작하 였다. 션진 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점차 역사와 민 족앞에 지닌 자 기들의 임무를 

깊이 자 각하게 ^rJ- ^- - -ᅵ = 



우^ 는 청년학 생들의 의 식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 하면서 그들을 여^ 가지 조직 
에 묶어 세워나 갔다. 조직을 통 해서만 맑 스-레 닌주의 사상을 더 널 5ᅵ 보급할 수 있 

^^rg#^^^er 쨔 # 퐺쾌 ᅵ L ^= 
― 나의 혁명 활동은 청 년학생 운동으 로부터 시작되 었다. 우 5ᅵ 가 혁명 활등을 청년학 
생 운동으 로부터 시 작하고 거기에 그처럼 큰 의의를 부여한 것은 내가 학생의 몸이 
라 는데도 있 었지만 그 보다도 노 동자와 농민을 비룻한 광범한 군중을 의식 화하고 
조 직화하 는테서 그 운등이 노는 역할과 위치가 매우 중요 하였기 때문이 었다. ᅮ 
- - - 스―레 닌주의 이 론에 서 는 청 년학생 운 

교 량자의 역할에 비기고 있다. 다시 
말하여 청 년학생 운동이 선 S 사상을 보급 

하고 대중을 계몽각 성시켜 혁명운 등에로 
추 동하고 안 내하는 교 량자적 역할을 
행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. 우^ 도 그 이 



=1 





혁명이 심 화발전 되는테 따라청 년학생 
t 의 역할에 대한 우 5ᅵ 의 견해와 입장에 

서는 질적인 변화가 생기 였다. 우^ 는 혁 
명의 동력을 노 등자， 농민의 본 위로만 규 
정하던 종전의 닭은 시 각에서 벗어나 청 
년학 생들도 혁명투 쟁에서 당당한 주력을 
이 툰다고 새릅게 규정하 였다. 이것은 청 
년학생 운등이 걸어온 노정이 입증 해주고 
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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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선공산 주의청 년동맹 



우^ 혁명 에서는 청년학 생들이 돌격 ^수 행#고 %하. ^ ^^^= 

남조 션혁명 에서도 주력은 청년 학생들 이라고 할 수 있다. 4.19 봉기의 산파도 청 
년 학생들 이었고 광주인 민항쟁 (1980 년) 의 주역도 ^^화 ^들이 9j l K. - M 

중국사 람들이 신민 주주의 운동의 시발 점으로 보고 있은 5.4 운동의 최 선봉에 청 
년학 생들이 서있 었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은 사실 이다. = 

인류가 아직 한번도 걸 어보지 못한 전인 미답의 길을 해치더 새로운 경험을 부단 
히 창 조해온 조선 인민의 풍부 하고도 장구한 투쟁 역사는 청년학 생들을 하나의 계층 
으 로조차 보지 않던 종전의 이론이 우 5ᅵ 나라의 실 정과는 잘 맞지 않 는다는 것을보 



내 



^나. 



1920 년대 전반기 까지의 우 51 나라 청년 학생운 동에는 계급적 입장과 반제적 입 
장이 확 고하지 못하고 대 중속에 깊이 침 투하지 못하는 부 족점이 있 었다. 운동의 상 



-은 대부분 인헬 근ᅵ 출 신들이 었으더 운동의 주력도 계 



뭉 활동에 편 중되고 있 었다. 



우 근ᅵ 는 청년 학생운 동에서 이런 부 족점이 재 현되지 않 

도록철 처히 경계 하면서 첫 걸음 을잘데 려고있 는노력 

을 다하 였다. =그 




그런데 막상 조직을 내오고 거기에 청년학 생들을 망 
라시 키자고 하니 복잡한 문 제들에 부 닥치게 

청년학 생들을 조 직화하 는테서 우^ 에게 가장 큰 난 
관으로 제기 되었던 것은 민 족주의 자들과 종파분 자들에 
의하여 이미 만 들어진 기성 청년조 직들이 있는 조건에 
서 어떤 방법과 형 식으로 우 근 ᅵ의 조직을 내오 겠는가 하 
는 문제 였다. 길 림에는 길팀청 년회， 조선 인여길 학우회 
와 소 년회를 비룻한 여러 가지 기성조 직들이 있 었다. 
ᅳ그런 조 직들이 없다면 빈 터우에 집을 짓는 식으로 거 
침없이 새 조 직들을 내오 겠는테 여^ 같래의 기 성단체 
들이 출 현하여 청 년학생 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은 조건 




없 었다. 



에서 그것을 전혀 무시 1 

ᄑ우^ 는 심중히 토의한 끝에 이미 있는 조직들 가운테 

서 간판만 있고 활 동하지 않는 조직은 무 시하고 새롭게 
꾸 끗ᅵ 더 미약하 게나마 움 직이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이 

용개 편하는 방법 을 취 하기 로 하 였다. 




우 끗ᅵ 가 길 팀에서 처 음으로 내온 조직은 조선 인길림 소년회 였다. 그때 길 림에는 



민 족주의 자들이 만들 어놓은 소 년회가 있 었는데 그것은 이름 뿐이고 길팀 시내의 조 



조선 인길림 
소 년회의 



활동에 대한 
이제으 | 

선소 년들은 그런 조직이 있는 지조차 모르고 있 었다. 우 ^ 는 1927 년 4 월에 손정도 비밀문 ^자 i 
네 에배 당에서 조 선인길 팀소년 회라는 합법적 조 직을무 었다. ― ― "또 



― 나는 김 원우， 박일파 (박 우천) 와 함께 이 모임을 지도하 였다. 모임 에서는 조직부 
와 션 전부， 문체부 (문 화체 육부) 와 같은 소 년회의 부 서들을 내오고 학교와 지 역별로 

그때의 일에 대 해서는 당시 소년회 선전부 책 임자로 있던 길 팀여자 사범학 교출신 

m yrweii'if ^ .rr9i^i5i ^ mm h : ： " - ：： ᅳᅳ - = 

： 소 년회는 노 동자， 농민， 중소상 공인， 민족주 의자의 자 제들을 비 룻하여 길 팀시안 
의 조 선인소 년들을 다 망 라시키 었다. 조션인 길팀소 년회의 목적은 소 년들을 반일사 



dm t ■ 



- « w t T - « n ^ ^ » « fl * *; 



4 s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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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으로 교 양하여 그들을 혁명의 믿 음직한 후 비대로 키 우는테 있 었다. ᅭ 

조선인 길팀소 년회는 강 령에서 회 원들이 새로운 션진 사상을 학 습하고 그것을 광 

범한 군 중속어 해설선 as 는 것을 중요하 iti^i^^m^a.. i 

ᅳ―그 해 5 월에 우 5ᅵ 는 조션인 여길학 우회룰 조선인 유길학 우회로 개편하 였다. 

/ 조선인 여길학 우회는 망라된 인원도 적지 않았고 일정한 정도로 영 향력도 있었 

다. 

본래 조션인 여 길학 우회는 길림에 와서 공 부하는 조션인 청년학 생들의 친목을 도 
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 체로서 민 족주의 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 었다. 여길 학우회 

학^] ^：^— 도 g 혔 QJI K I ^^^^^^^^^ 

우 51 가 여길학 우회룰 유길학 우회로 개편 하려고 하자 어떤 동 무들은 조션 인여길 

학 우회가 민 족주의 자들이 주 관하는 순수한 친목 e 체라는 것을 문제시 하면서 그것 
을 밀어 치워버 51 자고 하 였다. 본 바탕이 민족주 의이면 거기에 아무 5ᅵ 이 질적인 것 
이 양 적으로 많이 a 가 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민족 주의화 된다는 것이 었다. 그 
주장의 본질은 낢은 사조로 ^^^i^ Hg} 도하^ i n 했 S r n "l 
당시는 대중을 끄 는테서 경쟁이 심 했다. 공 산주의 자들과 민 족주의 자들이 서로 
대 치되어 승벽 내기로 군중을 끄는가 하면 같은 공산 주의운 동내부 에서도 파 벌별로 
처 마끔씩 대중을 끌 어당기 느라고 야 e 법석을 하 였다. 오늘 서 울파가 조선공 산주의 
청 년동 1 s 의 지 도부를 장 악하면 내일은 화 요파가 그에 대 항하여 한 양청년 회라는 것 
을 만 들어내 고모레 화 요파가 조션 노농총 등횅을 만들 어내면 이 번에는 반대로 서울 
파가 거기에 맞서서 경 성노농 회라는 것을 만들 어내는 것이 하나의 풍으로 되고 있 
었다. 종파분 자들은 심지어 다튼 파들을 견 제하기 위한 테^ e 도 경쟁 적으로 만들 



… 그러나 우 ^ 새 세대 공: 산준 aaas ： 뜨^ 수 j?l 없었^ ^^ ᅳ 
우^ 가 만일 종파분 자들이 하는 식으로 조선인 여길학 우회룰 무 시하고 길 팀에새 
로운 청년조 직을또 내 온다면 민족 주의자 들과의 관 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 
있 었으더 학생청 년들의 대열을 분 열시킬 수 있 었다. 그 s 게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 

우 ^는조 선인여 길학우 회속에 들어가 본래의 합법 성을계 속유지 하면서 점차그 
조직을 순수한 친목 e 체 로부터 혁명 적인조 직으로 개편 하자고 하 였다. 공산 주의자 
인 내가 명에회 장으로 되 었지만 표면상 으로는 민 족주의 자들을 끼고 하는 일 이었기 
때문에 중 국군벌 당국의 주의도 펄 끌 었다. 나는 조션인 여길학 우회를 지도 하면서 

조선인 유길학 우회는 겉 으로는 조선인 청년학 생들의 친목을 도 모하는 e 체라고 
표방하 였지만 실 지로는 《e • ᄃ》 의 이^ 을 실 현하는 혁 명적인 학 생청년 조직으 
로 활등하 였다. 조션인 여길학 우회를 조션인 유길학 우회로 개 S 하고 그것을 순수한 
친목 e 체 로부터 혁 명적인 조 직으로 개편한 것은 우 5 ᅵ가 청 년학생 운동을 하면서 얻 
^ 5H ^1 owatph 

ᅳ 우 5 ᅵ가 만든조 직들이 움 직이게 되면 서부터 길팀 시안의 풍 조가달 라지기 시작했 

ᅵ 청 소년학 생들의 일과생 활부터 몰 라보게 변하 였다. 소 년회와 유길학 우회에 망라 
된 청소 년들은 아 침마다 지 구별로 조 기회를 하 였다. 일 요일이 오면 길 림시내 모든 
회 원들이 대열을 지어 북 산에도 가고 가창 행진도 하 였으더 북 산밑에 있는 운동장 

ᅩ t m il m mmji a um i k = 



I 세 기오ᅡ 더불어 



조 선공산 주의청 년동맹 



! r 우 e ᅵ는 청소 년학생 들과의 사업을 하 는테서 그들의 취미와 의식 수준에 맞게 여^ 

： 가지 형식과 방법을 활용하 였！： ^^ ᅮ — 1 푸 ᅮ 

g 소 년회에 망라된 학생들 7iS 데는 기 독교신 자들의 자 녀들이 적지 들은 

부 모들의 종교적 영향을 어 떻게나 많이 받 았는지 세상에 정말 《하 느님》 이 있다 
고까지 생각하 였다. 이런 학생들 에게는 아무^ 《하 느님》 이 없고 종교를 믿는 것 

이 어^ 석은 짓 이라고 말해^ 로 1 소용이 없었 다. 1: 

^느 날 나는우 ^ 의 영 받고 있던 조 ^i^aa 의 n cm§fm a 부 탁하여 
ᅮ 종 교룰 @ 는 학생 들을: 에배를 게 하 였다. - - 
^ 그 여 선생 은 나의 g 례 ss^W 고— »배 —당예 ^행 전 %— # 
신 《하 느님》 아버지 이시여 ，배가 고픈데 우 5ᅵ 에게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십시 오.: > 
하고 기도를 드 ^ 게 하 였다. 그^ 나 그 들에게 떡이나 빵이 차례질 ^는 만 무하고 배 
만 여전히 쪼 록쪼록 고 팠다. 이 번에는 여 션생이 학 생들을 테 5ᅵ 고 가을을 하고난 밀 
발에 가서 이삭을 줏도록 하 였다. 선생은 발에 학 생들을 테^ 고 가서 s 장히 많은 
이삭을 주어 왔다. 그 이삭을 털어서 빵을 만들어 학생 들에게 나 누어주 었다. 학생들 
은 그 빵을 먹 으면서 《하 느님》 에게 기도를 드 g 는 것 보다는 실지 노등을 통해서 
먹을 것을 얻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 1 ^— ^ ^= 
; e 순한 사실 같지만 청소 년들의 사상 의식을 개 조하고 닭은 인습을 청산하 는테서 

! —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야 ' /m = 
우^ 가 청소 년들이 에 배보^ 다니는 것을 경 계하고 그들이 미신의 포로가 되지 
않도록 부단히 교양한 것 은결코 종교그 자체를 타도하 자는테 있지 않 았다. 청소년 
들이 미신에 빠지고 예수의 교 e ᅵ를 절대 화하게 되면 혁명에 아무 쓸모도 없는 나약 
하고 무 기력한 존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 자는데 목적이 있었 
다. 신 자라고 하여 혁명을 못 한다는 법은 없지만 세계에 대한 과 학적인 이해가 부족 
한 청소 년들의 경 우에는 종교가 내 포하고 있은 무저 항주 의적인 요소들 로부터 부정 

I；：： 길팀에 가보니 어떤 소년회 원들은 거^ 를 걸 어다니 면서도 찬 송가룰 부르고 있었 
다. 그만큼 청소년 들에게 미치는 종교적 영 향력이 강하 였다. 그런테 찬 송가나 불러 
\ ᅮ가지 고서는 적의 화구 앞으로 돌진할 수 없 었다. 우 el 에게는 찬 송가룰 부르는 신도 

들 보다도 결사 전가를 부르는 투 사들이 더 ^요 
I： 그래서 우^ 는 청소년 들에게 혁 명적인 노 래들을 대대 적으로 보급하 였다. 찬송가 
를 부 르면서 거^ 를 오가던 소년회 원들이 일마 후 부터는 《소 년애 국가》 와 《조선 

인길 팀소년 회가》 룰부 르더버 53 이시가 행진을 하였다 . .ᅵ ^ 
|~ 조선인 길팀소 년회와 조선인 유길학 우회가 나온 다음 우^ 가 한 활등가 운테서 지 

금도 9J 혀지지 않는 것은 그 해 여름 방학에 조직한 국 어강습 이다. 그 강 습에는 중국 

인소 학교에 다니는 조선소 년 들을 비 룻하여 우 5ᅵ 나라 글을 모르는 아 이들을 다 참 
| 가시키 었다. 그 소 년들의 대 다수는 출 생지가 만주 였다. 만 주에서 태어난 소 년들은 

-^MWMt 말을 더 ^하 ^ rh - ： " : 

： 우 ^ 는 그 때부터 <€ 조선 사람은 조션을 알아야 한다. >는 구호룰 내들 었다. 

h— 계 영춘， 김 원우， 박 소심이 엇바꾸 어가더 강의에 출연하 였다. 그때 까지만 하여도 
우 5ᅵ 에게는 교원이 따로 없 었다. 조직의 모든 q 심들이 다 교원 이었고 강사 였다. 

\' ᅳ 20 일동안 강습을 하 고나니 여기에 참 가했던 소 년들이 누구나 다 어린이 잡지를 

IrM.r 1 ) 1 !! 7:: ᅳ ᅳ r —— — — ： ^ᅳ ᅳᅳ ^= 

I ᅵ 소 년회와 학 우회는 청소 년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용담산 원족과 강남공 원야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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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도 조 직하고 문화유 적들에 대한 참관과 답사도 조직하 였으더 강연회 ，토 론회， 학 
습회， 옹변 대회， 독서발 표회， 노래 보급， 연에 공연과 같은 과외 활동도 많이 조직하 

m- = = 
ᅮ 우 5ᅵ 는 그때 비밀 활동장 소로서 강남 공원과 북산을 많이 이용하 였다. 강남 공원은 
릉 라도와 같이 아 름답게 생긴 송화 강상의 섬이 었다. 길림의 자본 가들은 이곳에 나 
무룰 많이심 어섬을 식 물원과 같이 수 려하게 꾸 근ᅵ 고 입장 료까지 받아먹 으면서 돈 
^= ― ^^^^ 벌이를 하 였다. 공지에 다가는 락화생 같은 것도 재 

배하 였다. 이 공 원에서 우 5ᅵ 가 야 유회의 간판을 가 
^Jgf^i 를 많이 하 였다. ^= 
강남공 원보다 더 이 상적인 밀회 장소는 북 산이었 



서 ：： 




^ ： 왕요 



다. 초목이 무성한 여 름철을 위주로 이 용하던 강남 
공원에 비하여 북산은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 
시장철 자 유롭게 이용할 수있 었다. 길 팀에서 사람 
들이 제일 많이 모 여드는 유 원지가 바로 북 산이었 
다. 그^ 므로 북산과 그주 변에는 봉 사망도 시적으 
로 제일 조 밀하게 배치 되어있 었다. 북 산으로 들어 
가는 거 근ᅵ 량 옆에는 음 식점， 빙 탕막， 완 구상， 담배 
즐 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서 양상품 판매룰 전 업으로 



상， 잡 g ᅡ상, 차집 ， 오 g 장 등 @H —― 

^ rH^l4M^I5iUlUll h 」 ^= 

북산에 사 람들이 많이 모여드 는것은 경치가 좋 은테도 있지만 거기에 약 왕묘와 
같은 명승 고적이 많았기 때문이 었다. 약왕 묘라는 것은 약신의 제사를 지내는 절당 

S 는 뜻이 u ^」 ：—-― ^^^a^^m ： 픔" i B 



길팀 에서는 매해 6 월 4 일부터 6 일 까지의 사 흘간을 묘회기 간으로 정하고 성정부 



의 주 관하에 북 산에서 약 신령의 탄생을 축 하하는 관제 행사룰 벌이 었다. 이 행사에 

는 일반서 민들은 물론， 관직을 가 S 사람들 까지도 다 참가하 였다. 묘회 기간의 3 일 



경찰 당국은 이 행사가 벌어질 때마다 북 산아래 대도로 등쪽에 임시파 출소를 내 



오고 전화룰 가설하 였으더 산 우에는 경찰분 반까지 배 치하여 상 공개의 질서룰 유지 
하는가 하면 양 왕묘， 관 제묘， 랑 랑묘에 피우는 향불이 산불로 번처 가지 않도록 부 도> 
히 경 계하고 단속하 였다. 3 일간의 행사기 간에는 마차 부들과 인 력거군 들까지 평상 

^igi iom\ i- ffi^ ^n Hiwi h 

장사아 치들이 3 일간의 묘회를 돈 벌이의 호 경기로 삼 았다면 이 도시의 유 지들과 

선각 자들은 성립 통속강 습소의 간판을 가지고 군중을 계몽 시키는 사회 교육의 연 3 

으로 삼았 다. 각이한 직업에 종 사하는 계 뭉활동 가들이 도처에 나돠나 주먹을 흔들 
더 애국， 도퍽， 법 수호， 미감， 실엄， 체육， 위생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 하였는 

데 북산이 아니 고서 는어테 서도; 



없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 었다. 



이런 복잡한 틈바구 니에서 우 e ᅵ도 군중을 찾아 다니더 선진 사상을 먹이 고때에 
따 라서는 비밀 회합도 하 였다. 약왕묘 지 하실은 우 ^ 의 전 용회의 실이나 다름이 없 

었다. 그 절의 중은^ 취한 AMolQid-^ , ― S 



나는 길 팀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강연도 많이 하 였다. 어떤 때에는 민 족주의 자들이 
조직한 토 론회에 가서도 연설을 하 였다. 오동 S, 이탁을 비룻한 정 의부의 지 도자들 
은 국치일 (8 월 29 일)， 3 월 1 일， 단군 탄생일 (10 월 3 일) 등 주요기 ^일이 있을 때마다 
시내 교 포들과 청 소년학 생들을 모 여놓고 강 연회와 토 론회를 자주 조직하 였다. 



I 세 기오ᅡ 더불어 



조 선공산 주의청 년동맹 



유길학 우회의 성 원들속 에서는 이준의 방법이 을 은가， 안 중근의 방법이 을은가 
하는 문제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 였다. 아무 ^ 논쟁을 해도 결판이 나지 않 으므로 
우^ 는여길 학우회 가 유길 학우회 로개 편된그 해여름 에손정 도네 예 배 당에 시 내 
에 있는 조 선인학 생들을 다 모 아놓고 그 문제를 토론에 붙이 기까지 하 였다. 그 토론 
회를 계기로 길림의 청소 년들이 크게 각성되 었다. 그들은 테^ 로써도 안되 겠다. 청 
원으 로써는 더구나 안되 겠다. 강대 국들이 도와주 51 라고 생 각하는 것은 망 상이다 
하는 것을 처 음으로 깨닫고 조선을 독 립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^ hk:'f ^ 

가 람구되 어야하 겠다는 일 IlSl^ES 하 였다. ᅳ ᅵ ᅳ 그 ―— —ᅴ 




그 당시 길 림에서 진행된 토 론회나 독서 발표회 에서는 조선 혁명의 



실천과 관련된 ：ᄈ 가많이 논 의되었 다^^ ---^m z 

우^ 는 매해 5 일첫주 일 요일을 《소년 회날》 로 정하고 이날에 



마련하 였다. 




길팀 시내의 조션 인청소 년들과 그 부 형들， 유 지들과 독립 운동자 
참 가하는 운 동회도 열어 3 결의 분 위기; 

이렇게 청소 년들을 단결 시?] 다음 그들물 »8을— 3양하고 계풍 
시키는 사업에 참 가시키 었다. 열 살 안팎의 소^ 희 워등까 xi s:ipsi| 
이면 강동， 육 대문， 신 안툰， 대 황구와 같은 주변 농촌마 을들에 나가 농 민들의 일손 

을 도와 주면서 그들을 계목하 — " ：：그； 



약왕 요안에 있는 
지하실 



한 가지 숨을 쉬 



파쟁이 우 심하던 길 팀에서 우 el 가 백가지 숨을 쉬던 청소 년들' ^^^^^^ 
게 만들 어놓은 것은 확실히 귀중한 소득 이었고 체 험이었 수갚 = 
― 조선인 길팀소 년회， 조선인 유길학 우회， 맑스 -레닌 주의독 서조의 활동이 활발해 

지자 길 팀일대 에서는 《E • ᄃ》 성 원들을 핵 심으로 하는 새 세대의 혁， 량이 급 

M^effVI 폐 Till i^SW ᅳ— ᅳ ^ 



길림에 주 재하고 있던 일본 총영사 까지도 이것을 간 파하고 우^ 의 활등에 주의를 
쾨게 되 었다. 길림일 대에서 새로운 혁명 세력이 등 장하여 그것이 빠른 속도로 확 



대되고 있는테 질겁한 총 영사는 자기 나라 외무대 신에게 보낸 공 식보고 문에서 
대오가 조 직력이 강 하다는 것과 장차 무서운 존재로 나티 "나게 될위 험성이 있으니 

요한 다는 홧 ft S^S^ 다. - ^ - 



의 



- : 일제는 내부가 통일되 어있지 않고 사분 오열된 조선공 산당의 종파집 e 이나 실행 
력과 군중에 대한 침 투력이 미약한 민족주 의세력 보다도 파 쟁과는 담을 쌓고 그 누 



구의 눈치도 보지 않 으면서 인민대 중속에 깊 숙이 스더 들어가 독 자적인 방 법으로 
혁명 의길을 개척해 가는우 근ᅵ 의존재 를늘무 서워하 였다. ： ᅳ— 테 
길팀에 새로운 운 동선이 나타 났다는 소문이 만주 각지는 물론， 국내와 중 국관내 



에까지 퍼처 갔다. 이 소문은 주로 길팀에 와서 공 부하던 유학 생들과 

에 의하여 멀 g 끼^ i 파되었 디ᅵ. , - ᅳ . „ , . 



-의 부형 



그 우^ 의 운 등션에 합류 하려고 국내와 일본， 연 해주， 만주각 지에서 수많은 청년들 
이 길 팀으로 모여들 었다. 독 립군에 관 계했던 청 년들， 일본에 가서 고학을 하던 청년 
들， 백 파들과 싸우던 청 년들， 황 포군관 학교를 졸 업하고 광주 폭등에 참 가했던 청년 



들， 국 민당반 동들의 추격을 피해 여 기저기 숨어 다니던 청 년들， 레닌의 승 배자， 손 
문의 승 배자， 루소의 승배자 등 정견과 소속， 생활 경로가 서로 다른 천태 만상의 청 
년들이 우 e ᅵ룰 찾아 왔다. 김혁， 차 광수， 김준， 채 수항， 안붕 등도 그 시기에 우 5ᅵ 를 

：》 에 받아 들이는 한편 조직 을시내 여 31 학교 



우 5ᅵ 는 그들을 교 양하여 
-에 확 대해나 갔다. ^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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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길 림시절 



그과 정에우 근 ᅵ는 《E • ᄃ》 보다더 큰 그룻을 가지고 더 많은 사 람들을 망라할 

ᅳ— 있는 조직을 내와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으더 이런 필 요성으 로부터 1927 년 
8 월 27 일에 《e • ^=》를 반제 청년등 맹으로 개 편하고 그 다음날 연이어 《e • ᅮ； 

ᄃ》 의 정수분 자들로 조 선공산 주의청 년동 1 S 을 창립하 였다. 반제청 년동 1 S 은 《e 



ᄃ: >의 구호를 그대로 내 세우고 그 강령을 그대로 계승한 반제 적이고 대 중적인 비 
합법적 청년 조직이 었다. 조직의 기본 구성은 조션청 년들이 었으나 우 51 는 반제적 입 

^제청 asgggg 한 반 일청년 대중을 혁명 대열에 묶어 세우더 반일 투쟁의 대 

중적 지반을 튼튼히 하^^ 을 e>9fd-.^= 



이 조직은 문광중 학교， 길팀제 1 중 학교， 길팀제 5 중 학교， 길 팀사범 학교， 길 팀여자 
중 학교， 길 림법정 대학을 비 룻하여 조선학 생들이 있는 시내의 모든 학 교들에 다 들 
어 갔으더 강동， 신 안툰을 비룻한 길팀 주변의 농촌 지역과 유 하현， 화 전현， 흥경현 

일 대에도 다. 조선청 년들이 91 는 곳이면 1 다 퍼 3®^T—=^^~ 



ᅳ 반제청 년동 1 S 에서는 일마 후부터 등사 판으로 션 전용자 료까지 밀어 냈다. ᅳ ― 

^^ ten 때 청년 as it :s 이 결 속하기 우 여 토요 일이면 공부가 끝나기 바쁘 
게 주변농 촌으로 나가군 하 였다. 토 요일에 공부가 끝나서 떠나면 일 을보고 일요일 

aV'^l ^！ 1 '^ ： 일일 1 K = 
^가 <E ^>룰 반제 청년동 Ig 으로 개 편하고 연이어 공청을 창립한 것은 반 

년 남짓 한사이 길림과 무송일 대에서 청 년학생 들을망 라하는 합법， 비 합법의 여러 
가지 대중조 직들이 자라난 조 건에서 그 모든 조 직들을 통일 적으로 지 도하고 영솔 

수 있는 ^ ^^실 히 필 5 i^S[^r 기 an^pr^ ly 드ᅳ 

청 년들의 새로운 전위 조직을 내오는 것은 당시 청 년운동 발전의 합 법칙적 요구였 



다. 



당시 까지는 내가 어느 조 직에나 다 관 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 개인의 



하여 조직들 호 상간의 연계가 지 어지군 하 였다. 최 창걸， 김 원우， 계 영춘과 같은 사 
람들의 경우 에는개 별적인 청년 공산주 의자의 자 격으로 학생 청년조 직들에 관계하 

일 규^ ia^ - \ ^^^^ 

새로운 전위 조직을 내오는 것은 당시의 정세로 보아도 절박한 요구로 제 기되고 



있 었다. 



때 일제는 만주 침락을 서 두르고 있 었다.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조선 인민에 대한 
폭압을 강화 하면서 만 주에서 반등 군벌과 결 탁하여 조중 인민의 반일 기세를 말살하 



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 였다. 



조선청 년들은 일제와 중국의 반동군 벌들을 반 대하여 도처 에서 투쟁에 궐 기하였 



다. 이런 실정은 청년학 생들을 조직 적으로 결 속하고 통일 적으로 장 악하더 그들의 
투쟁을 능 숙하게 이끌 어나같 수 있는 강력한 전위 조직의 필요를 절 실하게 제기하 

nm~ ᅳ - - -" - ― - —ᅳ - ᅳ - = 

고루한 민 족주의 자들과 종파분 자들의 영도권 쟁탈로 하여 사분 오열의 길 을걷고 
있은 청년 운동의 실태룰 보아도 청 년들을 분열의 위 기에서 구 원하고 통일 단결의 
길로 건 전하게 이 끌어같 전위 조직의 탄생은 새 세대의 공산 주의자 들앞에 e 하루 
ᅮ 지 체시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과되 었다. ^ ― " - - 



당시 중국 동북지 방에는 비 합법적 청 년조직 으로서 만주조 선공산 주의청 년단이 



조직 되었고 합법적 청 년조직 으로서 남만 주청년 총동 1 s， 북만주 청년총 동꽹， 동만 

청년총 동맹， 길림청 년동 1 s， 길 회청년 동맹， 삼 각주청 년등맹 등 여러 e 체들이 조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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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선공산 주의청 년동맹 



Z 나는 이런 지도 이론을 구현한 전위조 직으로 공청을 내올 것을 결 심하고 그 강령 

f\ I fWH W 1 P l¥ ^^tHM = 
강령 에서는 공청이 조선 혁명의 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이론에 의하여 지 도되더 
종파룰 철처히 배격 한다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 었다. ― ᅳ ᅭ 

우^ 는 이런 준비에 기 초하여 1927년 8 월 28 일 북산 공원의 약왕묘 지하 실에서 
조 션공산 주의청 년동 1 S 을결 성하는 모임을 가지였 다.. ― 

모 임에는 최 창걸， 김 원우， 계 영춘， 김혁， 차 광수， 혀를， 박 소심， 박근 a， 한 영애를 
비룻한 반제청 년동 1 S U 심들과 청년공 산주의 자들이 참가하 였다. ： ᅭ _ 
세가 보고를 하 였는테 그 내용은 이미 소 책자로 세상에 나 갔다. ᅮ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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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디^ ^^나 . 

1 각이한 계열의 종파분 자들이 이 청년단 체들을 서로 끌어 당기고 각이한 세력의 
민 족주의 자들이 승벽 내기로 이 단 체들에 손을 뻗쳤기 때문에 거기에 속 해있는 사 
람 들조차 자기의 소속 단체가 공 산주의 도> 체인지 ，민족 주의단 체인지 분 간하지 못하 

는 정도 였다. 청년학 생들은 이렇게 여^ 같래로 같 라져있 었다. a 앨파나 화 요파의 
영향을 받는 학 생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민족 주자의 자 식들인 경 우에도 아 버지가 
무슨 e 체에 속해 있는가 cm 라 정의 부편， 9^ ^ 7 

부편， 신 민부편 으로 길; Bf:ZI 고―거 기 다^^ ^^ᅳ ᅮ ᅳ 

파와 혁신파 로까지 나뉘 어져있 었다. 견해가 다 

르고 소속 Q: 체 가 다르 다보니 그들은 늘 반목상 
태에 



■ * 
i 



： ： 분열된 청년 운동을 바 로잡고 청 년들을 민족 
ᄌ의 세력과 종파분 자들의 영향 밑에서 떼 어내여 



참다운 공 산주의 혁명의 길로 이 끝어나 가자면 반 
드시 새로운 전 fffiSfi 내와야 하 였다. _ ᅮ ： 
： 털 어놓고 말해서 그때 조션공 산당이 제구실 
을 어지간 히라도 하였 더라면 우 e ᅵ까지 그런 걱 
정을 안해도 되었을 것 이다. 공산주 의이^ 을 가 
진 당이 있고 많은 청년조 직들이 있으 면서도 




퍽을 하나도 보지 못하니 그보다 더 안 타깝고 가 슴아픈 일은 없 9 j |MT ^= 
조선 혁명은 그 자체의 특수 성으로 하여 복잡한 문 제들을 안고 있 었다. 많은 애로 

와 난관이 걸 음마다 앞을 야 에 j ^a^ ： ― — ：― — — _l : ― 



조선공 산주의 
g 청년 동맹을 
조직 지도하 신데 
대한 일제의 
비 밀문건 



^종 파분자 들과의 관계， 민족 주의자 들과의 관계， 중 국인민 들과의 관계， 국 제당과 
의 관 계에서 복잡한 문 제들이 항시 적으로 제기되 었다. 게다가 만 주에서 활 동하는 
조선공 산주의 자들은 일제와 중 국반동 군벌들 로부터 이 중적인 위협을 받고 있 었다. 
1 이런조 건에서 혁명을 능 란하게 영 도해나 가자면 그것을 감당 할만한 세련 된영도 



을 바§ 지 도 o] gc! : %Q le^ ^ i h - 

― - 《E • ᄃ》 의 이^ 을 실 현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우수한 청년공 산주의 자들이 많 

이 자라 났다. 파쟁도 모르고 사대 주의도 모르고 집 권욕도 모르더 낢은 때가 묻지 않 
은 새형의 청 년공산 주의자 들로써 우 51 나라 청년 운동과 공 산주의 운동을 새롭게 

g 척 해나^ 있는 ^^ 심 이 ― .— ᅳ - ： - , 

화전과 길 팀에서 새 사조룰 람 구하고 《e • ᄃ》 와 합께 투쟁의 길을 혀 1 처나가 
는 과정을 통하여 우^ 는 조선 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일정한 지도 이론도 가지게 되 



ᅵ li 1 ■ i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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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날우 근 ᅵ는 《E • ᄃ> 를뭇던 때처럼 서 로어깨 를겯고 한펑어 5ᅵ 가되어 《인 

| 조선공 산^ la 동 1 s 은 반제 청년등 맹의^ a^^^^E^smnism 
직 들에서 e 련되고 검열된 청 년들로 무어 s 반 제민족 해방과 공산 주의를 위하여 투 
쟁 §fe 비합 법적인 청년 조직이 했 다. ― ： ""^^g 

E 조선공 산주의 청년동 s 은 조션청 ^의자 들의 션봉 대로서 각 계각층 대중단 
체^^ ^Mgy^^ siM 휑^^ '- 
： 우 5ᅵ 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대열의 순 결성을 보 장하고 대오의 조직 사상적 통일 
e 결을 강화 하는테 특별한 관심을 돌 근ᅵ 었다. 이것을 해 결하지 않 고서는 헌병， 경 
찰， 특 무들의 준동과 반동분 자들， 종파분 자들의 해독 행위가 심한 당시의 실 정에서 

그 공청은 동 as 들의 사 상교양 사업에 큰의 의를부 여하고 그들 속에서 정치 이론수 

준과 지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에 많은 힘을 넣 었다. 등 as 들속 에서는 그때 
《제 국주의 론》， 《식 민지와 민족문 제》， 《조션 혁명의 당 명투쟁 과업》 과 같은문 

T 우^ 는 공청 원들의 조직 생활을 매우 중시하 였다. 그 당시 공청 에서는 한 달에 한 
번씩 성격검 토회를 가지고 공청 원들의 생활을 총화하 였다. 공청 원들은 조직 생활을 

통해 단련 a 었으더 공청대 오는: ᄈ 성이 강한 ^ 단으로 자라났 1 ^=^ 
： 우^ 는 공청원 들에게 아래조 직들을 지도할 데 대한 분공， 청년학 생들과 군중을 
계 몽시킬 데 대한 분공， 농촌을 혁 명화할 데 대한 분공등 다양한 분공을 많이 주어 

실천 활등을 퉁한여 그들을 부^: gi ^^ ^m h — ― 
또한 혁 명조직 들에서 단련된 우수한 청 년들로 공청 대오를 부단히 늘여나 갔다. 
그^ 하여 공청은 짧은 기간에 길 팀시와 그 주변은 물론， 돈화， 흥경， 화전， 무송， 안 
도， 반석， 장춘， 하일빈 등 만주의 넓은 지역과 북 부조션 일대룰 비룻한 국내 깊이에 
까지 확대되 었다. 공청은 조선혁 명에서 전 위대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. 당이 대중조 
직들에 대한 지도를 맡 아하는 것은 공산 주의운 동에서 하나의 상식 이다. 그^ 나 우 
g 나라 에서는 당이 제 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공청이 당에서 해야 할 
일까지 맡아 가지고 자기 산하의 청 소년조 직들에 대한 지도와 합께 노동자 조직， 농 

민 조직， 여성조 직들에 대한 지 도까지 등시에 담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 다 

우 el 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소문을 내지 않 으면서 조용히 대중 속으로 스 더들어 
갔다. 설사 그 누가 인정 해주지 않아도 혁명에 이릅고 인 민에게 이로운 일을 하면 
그만 이다， 이것이 우 5 ᅵ의 입 장이고 배짱이 었다. 남들이 영 도권이 람나서 자 신들을 
《정 통파》 라고 자 랑하더 돌 아다닐 때에 새 세대의 청년공 산주의 자들은 그 런혀영 
의 세계 와담을 * 고 혁명의 길을한 치한치 름아나 갔다. —ᅭ \ ^ 

공청은 청 년들의 조직적 결속을 촉진 시키고 1] 심을 육 성하더 우^ 혁명의 주체 
적 역량을 강화하 는데서 눈부신 역할을 하 였다. 공청의 창립은 새 형의 당 조직을 내 
오기 위한 청년공 산주의 자들의 활동을 힘있게 추동하 였으더 그 위업을 앞당 기는테 

서 중추 적이고 근본 적인 역할을 하 였다. 1930 년 여름에 결성된 첫당 조직의 성원들 

중대 다수는 공청을 통해육 성된션 봉적인 청년투 사들이 었다. ᅳ 

― 일 마전에 우 51 는 공청창 립일인 8 월 28 일을 청 년절로 제정하 였다. ― ― 



세 기오ᅡ 더불어 



조 선공산 주의청 년동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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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조직을 확 대아기 위아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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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조직을 확 대하기 위하여 



반제청 년등 1 S 과 공청 을내온 다 음부터 우 

^ 는 활등 무대를 광활한 지 역에로 넓 혀나갔 
다. 공청과 반제 청년등 S 의 핵 심들이 조직 
을 확 대하기 위하여 꼬^ 를 물고 길림을 떠 

나 갔 다. 

： 나도 그때 학생의 몸 이지만 여^ 고장 

에 나가군 하 였다. - - - 



길 림에서 몇백 g 떨어진 곳 들에도 자ᄌ 
다니더 새로운 활등 무대를 개척하 였다. 토 

요일 저넉 차로 길팀을 떠나 3표 
유수와 같은 고 장들에 갔다가 다음날 밤차 
로 돌 아오군 하 였는테 피치 못한 사정이 있 
을 때에는 결석도 하 였다. 이 광한교 장이나 
상월 선생을 제외한 대 다수의 교 원들은 그것 
을 몹시 이 상하게 생각하 였다. 아 버지도 안 
계시고 집이 가 난하여 학비벌 이라도 하는 게 

아 닌가고 a 작하는 사람 들까지 있 었다. 

신분이 학 생이고 보니 여^ 가지 구속과 
제약이 없지 않 았다. 강의에 참 가하고 과외 
하고 그 여가를 타서 여러 조 직들의 



학 습- 



시간의 



사 업까지 보아야 했 으므로 나는 
부족을 느끼군 하 였다. ᅳ샤 " 4 
시 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 유릅게 활동 
할 수 있는 시기는 방학 때 였다. 우^ 는 보통 
때 준비를 잘해두 었다가 방학이 되 면여^ 
고 장으로 다니더 조직을 꾸 e ᅵ는 활동도 하 

고 군중 계뭉도 하 였다. ᅳ 

인민들 속으로 들 어가는 것은 국 내에서 
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되고 있 었다. 방학이 
되면 많은 학 생들이 농민 들속에 들어가 계 
뭉 활등에 참가하 였다. 내가 화성 의숙에 다 
니던 그 해 여름 국내 에서는 < 조선 일보》 ^ 
사가 방학이 되어 고 향으로 돌 아가는 중등 
학교이 상의 학생 

게 강습 ᅮ 



-로 계 몽대를 뭇고그 




-까지 주어 농 촌으로 내려보 냈다. 계 몽대에 망라된 학 생들은 고향에 돌아가 
신문 사에서 만 들어준 조선어 교본을 가지고 문 횅퇴치 사업을 하 였다ᅮ ^ 

일본에 가서 공 부하는 유학 생들도 방학이 되면 조국에 돌아와 유학 생순회 강연대 
를 무어 가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 니면서 계몽 사업을 하 였으더 천 도교와 기 독교청 

년회에 서도농 민들^ 농 gS# ^을 #진 ^키었 다.^ 



러나 국내학 생들의 계몽 운동은 민족 의식의 계발을 지 향하는 모든 국민적 운동 
처들 의식민 지정책 에대한 반 항으로 보는 총독부 당국의 철저한 탄압과 지도자 
의 사상적 제한 성으로 인하여 대중을 혁명 화하고 조직 화하는 Q: 계에 로까지 발전 



하지 못하고 민 족의후 진성을 극 복하기 위한 순수한 개량 주의적 운동에 머 무르고 
말 았으더 그 것마처 1930 년대 중업에 들어가 서는하 강기를 맞이하 였다. 



운등이 순수한 개량 주의적 운 등으로 전개되 었다는 것은 농 촌에서 






= 




01* 자! 

B 합^ 



제 3 장 길 림시절 



온 활등 내용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. 그들의 활 동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문 S 퇴 
치와 농촌의 생활 환경을 위생 적으로 개 조하는 것이 었다. 기독교 청년성 원들이 진행 
한 활동 내용가 운데는 지어 요^ 법의 개선 운등과 우물을 깨끗이 거두는 운등 으로부 
터 시 작하여 양계， 양 잠법과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，신 청서의 사 용법에 이르 기까지 
농촌주 민들을 근대적 생 활에로 안 내하고 유 도하기 위 한여^ 가지 문화계 뭉적인 
문 제들이 다포합 되어있 었다. 띠^— — —― ᅳ 5L^ ^ m 'r m * t I 
우 끗ᅵ 는 일제의 탄압이 직접 적으로 미치지 않는 유 51 한 조건을 이 용하여 농촌계 



몽 활동을 대중을 조 직화， 혁명 화하기 위한 활등과 밀접히 결합시 키면서 그것을 적 
극적인 정치 투쟁의 한 형태로 승화시 키는테 큰 주의를 돌 근ᅵ 었다. 우 5 ᅵ의 군 중공작 
은 애 국주의 교양， 혁명 교양， 반제 교양， 계급 교양을 주 선으로 하여 사 람들을 의식화 
하고 그들을 각종 대중 조직에 묶어 세우는 방 향에서 진 ，^ 했다. ^ ~ ^ 

P 우^ 가 대 S 혁명 S^^JL 그처럼 전력을 다한 1 은 그들을 우매 개한 
계 몽대상 으로만 보 아오던 종래의 사고방 식에서 탈 피하여 인민이 야말로 우 5 ᅵ의 선 
생이더 혁명을 추 등하는 기 본동력 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 시한테 있었 
다. 



우^ 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민들 속으로 

《인 민들 속으로 들어가 라!》 ^ = 



-어 갔다. 



그 때부터 이 구호는 나의 전 생애를 관 통하는 좌우 명으로 되 었다. 



나는 인민 들속에 들 어가는 것으 로혁명 활동을 시작 하였고 오늘도 인민 들속에 들 
어가는 것으로 혁명을 계 속하고 있다. 그 근 ᅵ고 인민 들속에 들 어가는 것으로 인생을 
총 화하고 있다. 단한 번 이라도 인민 들과의 접촉을 게을 5 ᅵ하고 Q: 한 번만 이라도 인 
민의 존재를 망 각하는 순간이 있 었다면 나는 10 대의 시절에 이미 형성된 인민에 대 
한 순 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오 늘까지 간 직하지 못 하였을 것이 머인민 에대한 참다 
운복무 자가되 지못하 였을형 X) ᅵ다. ^ ^ ― ― ^ ^ m^-^^ 



^ 인민의 권 51 가 최대 한으로 보 장되고 인민의 지혜와 창 조력이 무한정 발 양되는 
오늘의 우^ 사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우 e ᅵ를 인민행 열차에 처 음으로 태 
워준 길림 시절에 감사를 ^^I'MriF 



우 쿳 ᅵ가 인민 들속에 본격 적으로 들 어가기 시작한 것은 1927 년 겨 울방학 부터였 



다. 



r 



부자집 학생들 한테는 겨울 방학이 문자 그대로 신선 놀음이 었다. 그들은 겨울 내내 
집에서 연애 소설을 보더 딩굴 든가， 기차를 타고 장 춘이나 하 일빈， 베 이정과 같은 대 
도시로 유람을 떠 나든가 하 였다. 음 력설이 되면 좋은 음식을 해놓고 폭죽을 터뜨^ 

더 흥겹게 놀 았다. 원래 중국 사람들 에게는 음력 정 월초하 루부터 2 월 2 일까지 정월 
한 &등안 계속 노는 풍속이 있다. 그들은 음력 2 월 2 일을 용태두 (용이 대가 근 ᅵ를 ^ 
든 날) 라고 하면서 정월에 잡은 돼지 대가^ 를 다 삶아 먹어야 명절 놀이룰 끝 낸다. 

그^ 나 우^ 는 그 들처럼 유람을 다닐 수도 없었고 명절 놀이로 풍 청거릴 수도 없 
었다.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방학을 이 용하여 혁명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 

혀^ 다. ^ " - ― H 니 ^ ^ - 



― 나는 방학이 되자 연에대 원들을 데 51 고 장춘에 갔다가 거기서 돌 아오기 바쁘게 
인차 무 송으로 떠 났다. 박 차석과 계 영춘도 한해 겨울을 우^ 집에서 보 내기로 약속 

wmm^= g 」 ' ― ^ W * 
그 해 겨울 방학을 우 e ᅵ는 참으로 바쁘게 보내었 다. ^ i ᅭ 그ᅳ ― 
나는 집에 도 착하기 바쁘게 새 날소년 등꽹원 들에게 들 러싸이 었다. 그들은 등 s 이 
겪고 있은 사업상 고충에 대하여 기 탄없이 하 소연하 였다. 
등 1 s 위 원장의 이 야기룰 들 어보니 해결을 기다 는 문 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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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

^^t^^^Pn 로룰 풀 어주기 위 하 환 훼날^ 등맹원 들과의 사업에 많은 사 a— 

을 바 쳤다. 동 1 S 지 도일군 들에게 연에션 전대의 활등 방법， 사 회활동 방법， 군 중공작 

방법， 등 a 내부 사업방 법들을 가르처 주면서 정치토 론회와 성 격검토 회에도 자주 참 

-7i ^-i^vi m r>i.T-i 



소 년동맹 사업을 추 켜세운 다 음에는 무송 지방의 핵심청 년들로 백산 청년등 S 을 

조직하 였다. 백두산 주변에 있는 청 년들의 조직 이라는 의 미에서 백산청 년동 1 S 이라 

는 이름을 달 았으나 그 e 체는 사실상 반제 _ m7 " ᅵ" 그 ᅳ ^= ᅳ 

청 년등 1 s 의 변신이 었다. 우 가 그 조직에 
백산 반제청 년등맹 이라는 이름을 불이지 않 

고 그저 청 년등 1 s 이라고 한 것은 적 들에게 

혼란을 주고 조직 을위장 시키기 위해서 였다. 

백산청 년등 1 S 은 민족 주의영 향하에 9J 는 ^ 
체처럼 변 장하고 합 법적인 활동을 하 였다. 
― 우 ^ 는 백산청 년동팽 원들을 움직여 청와 
재를 비룻한 주변의 농촌마 을들에 야학을 내 

오 E 록 %} 였다. 예예 ^ ᅳ 굶-^ 신문 jS 

나는 청년조 직들이 늘 어나고 그 대열이 확 대되는 조 건에서 광범한 청 년들과 군 
에게 사 상적인 양식을 줄 수 있는 신문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 였다. 신문을 만 




r 창 간호를 
만든 무송의 
백 산학교 



드는 사업은 완전히 영에서 시 작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. 욕심 같 아서는 한번에 신문 
을 100 부 정도씩 쩍어 내고싶 었지만 우 5ᅵ 에게는 등 사기도 없고 종이도 없 었다. 

무송에 중국 사람이 경 영하는 자 그마한 인 쇄소가 하나 있기는 하 였으나 우 e ᅵ가 
만들 신문의 내 용으로 보아 그 인 쇄소에 의뢰할 수가 없 었다. 

나는 생각다 못해 손으로 ^서 신문을 내기로 마 음먹고 이 사업에 새날 소년동 S 

열성 자들과 백산 청년등 S 의 핵 심들을 등 원시키 었다. 100 부를 쓰는테 한 주 일이상 

의시간 이걸^ 었다. £2IT_ -zz ᅳᅳ 그ᅳ 

1928 년 1 월 15 일 우^ 는 드디어 《새 날》 이라는 제호룰 단 신문의 창 간호를 세 

상에 내놓 »다. ~ 

그때 무슨 정 력으로 그 많은 글을 다 써 냈던지 지금에 와서 생 각하면 좀처럼 @ 어 

지지 않 는다. 그 시절의 S 기와 S 음이 그 근ᅵ 워지는 때가 많다. 우^ 는 그때 자기를 

혁명에 깡그 a 바치는 거 기에서 들도 없는 행복을 느끼 었다. ᅳ ᅳ2ᄐ 
꿈도 없고 담력도 없고 열정도 패기도 투지도 냥만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 니다. 

젊은시 절에는 이상& 7 #이 ^ v T iinM4^ ^ ᅳ ' ^ z r ^ = 

이상을 실 현하기 위 

완 강하게 투쟁 하여야 한다. 생신한 사 
상과 건실한 육체를 가진 청 춘들이 피 
와 땅을 바처 가꾸고 이룩 해놓은 모든 
열 매들은 조국의 귀중 한재부 로되더 그 
재부를 이루 어놓은 주인 공들에 대하여 



인 민들은 영원히 91 지 않는 것이다 
사람이 나이가 들 어젊은 시절을 

^워 하는 것은그 때가일 생에서 일을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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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나는 아 버지의 친지들 한테서 힘들게 얻어낸 등 사기로 《새 날》 신문을 
I'HVJH'h 1 r ^ - — T 

1927 년 겨울 방학의 활등가 운테서 가장 이채로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연에선 
전대의 활등이 었다. 무송의 연 에선전 대에는 새날 소년등 S 원들과 백산 청년등 S 원 
들， 부녀회 원들이 망라되 었다. 이 연에선 전대가 무송과 그 주변의 농촌부 락들을 돌 
아다 니면서 한 팥가량 순회 공연을 하 였다. 우^ 는 순회 공연을 하면서 도처에 조직 

도 꾸 ^ 고 군중 계뭉도 하 였다. ^혈 분만 국회: >， <c 안중근 이등 박문을 쏘다 >， <m 

K I ^ 에게^ €편회> 와같 은^^ 다그해 

겨울에 우 근ᅵ 가 무 송에서 #^ 하고 「공 연한 작 




이다. 



연에선 전대가 순회 공연을 앞두고 무송 
내에서 더 칠등안 공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
군벌 당국이 아무 이 유없이 나룰 체 포하여 감 
옥으로 끝고 갔다. 몇몇 봉 건주의 자들이 우 
3 의 공연 내용이 자 기들의 비위에 거 슬린다 
고 나를 군벌 당국에 댈고 하였던 것 이다. 



에술영 호【 

《안 중근 ■ 
이등 박문을 쓰다》 



때 소 학교등 창생인 장 울화가 나룰 석 

^ "^~~^^==~ — ： 방시키 느라고 후^^를？^^피！] 
아 버지를 설 복하여 경찰 당국이 우 5ᅵ 집을 수 색하지 못 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하였 
다. 



- 장 울화의 아 버지는 우 근ᅵ 집에 치료를 받으^ 다니는 과정에 의사가 소 통하여 아 
버지의 친지가 된 사람이 었다. 그는 거부 이지만 양 심적인 인간이 었다. 우 근ᅵ 아버지 
가 무 송에서 백 산학교 복교를 발 기하고 그 인가를 얻지 못해 애를 태울 때에도 그가 

p 장 울화의 아 버지와 같은 세 력가가 압력을 가하니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 
M'si^s 하는 수가 없 었다. ᅳ * 



.때 무송에 있는 조선사 람들이 군벌 당국에 몰려가 나룰 석방 하라고 집 딴적인 
항의를 들이 댔다. 우 ^ 어 머니가 조직을 발 등하고 군중을 추등하 였다. 중국 인유지 
들 까지도 군벌 당국의 처사를 비난 하면서 나룰 내놓 으라고 하 였다. 

^마 후 3 벌 당국은 하는 수없이 나를 석방하 였다. 

나는 경찰 서에서 풀려 나오자 연에선 전대를 이끌고 푸^ 마을로 떠 났다. ^= 

연 에선전 대는푸 수혀마 을에서 연 사흘동 안이나 공연하 였다. =^ ： 

우 의 공연을 이 웃마을 사람 들까지 와서 구 경하고 돌아가 다나니 주변부 락들에 

a^ ^iror 되 ^ ᆻ \^ y f 

" ■ 지동사 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우 근ᅵ 를 찾 아와서 연에선 전대룰 자기네 마을로 



S^-oi-sgin-r i — _ ■] 」■ # M 

^리^ 청 을쾌히 수^^ ^ : * 

- 두지동 에서의 공연은 대 성황을 이루 었다. 우 e ᅵ는 부락사 람들의 요구에 의해 에 

정했던 체류 기일을 여^ 번 연 장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. 
첫 공연이 끝났을 때 새날소 년동 1 S 위 원장이 무 대뒤로 뛰 어와서 마을의 좌상아 

바이가 나를^ %다 고알려 f 했다. ᅩ ^ ^ 7：： 

입에 골 통대를 문 풍 채좋은 중늙 은이가 방금 우 e ᅵ가 공연을 한그집 울티 코 ᅵ밖에 

서 나를 기다 g 고 있 었다. 노인은 수북한 장미 밑으로 나를 유심히 바 라보고 있 었다. 

우^ 를 자기네 마 을까지 안 내한두 지동의 청년이 내곁에 다 가와서 《차 천^ 노인이 

요.》 하고 ^l^^^i^i E. - — ：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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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나는 ^천 »라% 말을 듣기 바쁘게 절을^ ^CE ᅳ = 
《노 인님，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 니다. 노인 님께서 이웃등 e ᅵ에 나 들이를 가셨다 

7}6\} aaSia^a xi 못했습 니다. ^ ᅩ쉐 ― r = - a »t^- ^ 
《내 나 들이를 갔다가 연예대 소문을 듣구 급히 뛰어 왔네. 자네가 김형직 선생의 

[3 더 I, 3^lM M ᅳ 1 

《자네 같은 아들을 두 었으니 김 선생이 지하에 서나마 마음을 놓게 되 었네. 내 한 

평 생 。ls TiLfi^^i^a^ssa. > ； -7 = ^^^J ― 

노^ 뿌 획^ 대하는 m ^^ gv 여 간만 당황 해지지 않» 다. ᅳᅳ 

《노 인님， 이^ 지 마십 시오. 아들 같은 사람을 앞에 세 워두고 월 이^ 십니 까.》 

나^ 노힌 ^ 화 께 그의 go 로^ 다변~처 년지시 이렇게 -F = 
《노 인님， 이거 버 룻없는 물음 이지만 노 인님이 하루에 천 51 를 걷 는다는 게 정말 



： < 혀혀， 자네도 그 소문을 들었 던가. 내 한창 나이 때에는 천^ 는 몰라도 오백^ 

mu i 에 ■ — ᅳ^ ^^^= ^= 

나는 그대답 을듣고 차천 5ᅵ 노인이 소문과 같이 대 e 한 독 립운등 자라고 생각하 
였다. 

그의 성밑에 본 명대신 천^ 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다 일^ 가 있은 일이 었다. 
그 천^ 라는 이름 때문에 노인은 만주 지방의 조선 사람들 속에서 신 비스러 운인물 

^ "^^Al J MJI^U t ᄃ I jj ' ^= 

우 ^ 아 버지도 생전에 이 노인의 걸음 걸이를 두고 탄복의 말씀을 한 적이 있 었다. 
아 버지는 그때 천 근ᅵ 라는 별명이 불은 것은 노인이 강계지 방에서 의병 활등을 할 때 

부터 라고 말씀해 주었 U ' —ᅩ : ― ：ᅳ —ᅵ 

g 차천 ^는 만주에 건너온 후 참 의부에 소 속되어 심 릉준의 부하로 활등하 였다. 참 
의부가 상 해임시 정부의 치하에 들어같 때 그것을 제일 견 결하게 반대한 사람이 차 
천^ 였다는 말도 많이 들 었는테 독립군 3 체가 임시 정부의 울티 끙ᅵ 안으로 들 어가는 
것을 팥가 와하지 않던 정의 부의 몇몇 인 사들은 노인의 입장을 격찬하 였다. 지도부 
의 대 다수가 군인 출신인 정 의부인 물들속 에서는 문관 위주의 임시 정부룰 사답게 보 

지 않는 경향이 지 바^ ma%irh: - ^ -r 

차천 근ᅵ 노인은 그날 나에게 교 훈적인 이 야기룰 많이 들려주 었다. 노인은 지난날 

조선 민족이 얼 마든지 일본 제국주 의침락 자들을 물^ 칠 수 있었고 독립 국가의 당당 

한 인 민으로 발전할 수 있 었으나 부패 무능한 봉건통 치배들 때문에 나라룰 ^9} 겼 

다고 통탄하 였다. 그는 독립 운동을 하려면 말만 하 여서는 안되더 손에 총을 잡고 왜 

놈을 하 나라도 더 잡아야 한다고 하 였다. 그 3 고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아주 교활한 

놈 들이기 때문에 경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야 기까지 들려주 었다. 

《자네 경 성성냥 공장이 망한 경위 룰들어 본적이 있나? 이 공 장에서 만 들어낸 

《젠내 비표》 성냥이 아주 유명 했네. 성냥 두성냥 이지만 상표가 특 별해서 사 람들의 

눈을 끝 었지. 젠 내비가 복승아 가지를 메고 있은 상표였 거든. 왜 놈들이 조선에 와서 

딱성냥 공장을 차 려놓았 지만 이 성냥 때문에 돈 벌이를 할 수 없 었다는 구만. 그래 여 

^ 가지로 계책을 짜내던 끝에 《젠내 비표》 성냥을 수만 통 사 가지고 어느 무인도 

에 가서 성냥 가치를 모조^ 물어 잠 궜다가 말린 다음 시장에 내다 팔 았다는 걸세. 
그 다음 부터는 사가는 사 람마다 불이 일지 않아 못쓰 겠다고 하면서 왜 놈들의 딱성 

냥만 사 갔다지 않 겠나. 경 성성냥 공장은 상표를 왜놈 회사에 팔고 파산당 했네. 왜놈 



제 3 장 길 림시절 



사실 여부는 확증ᅮ 
기 였다. 



없 었지만 일 본제국 주의룰 이 해하는 테서는 만 냥짜^ 이야 



노인의 말이 자기는 한 창나이 때 화 승대를 가지고 놈들이 5 연발 총으로 다섯 발을 
쏘는 사이에 세 발은 쏘았 는테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싸 우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박 
혀있 자니 답답 해견필 수 없다고 하 였다. ： 

노인은 그날 우 근 ᅵ가 공연한 《Q 심줄》 이라는 가무가 대 3 히 좋다고 하면서 지 
난날 의병 활동이 흐 지부지 돼버린 것도 힘을 합치지 못한 5 이더 독 립군이 맥을 못 
추고 왜놈 들에게 쫓겨 다니는 것도역 시힘을 합치지 못하고 제가끔 뿔뿔이 놀아나 

이라고 개탄하 였디 ^ ^ ᅳ^ T L W^= 

《조션 사람은 비 록셋이 모여도 Q: 결하여 왜놈 들#쒜 야 하 네.》 
노인은 격해서 이렇게 말 했다. 차천 근ᅵ 노인의 말이 다 S 았다. 단 결하면 이기고 
분 열되면 망 한다는 이치를 아프게 체험한 사람이 아니 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없었 



다. 

― 노인이 내 손을 불잡고 자기는 나이가 많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 같지 못 
하다고 하면서 젊은 세 대들이 잘 싸워 달라고 당부할 때 나는 조선의 아 들로서 인민 

의 기대에 어그 러지지 않게 혁명을 잘해야 차^ g#Lg 었다. 
g 그날밤 차 쨩ᄑ 인이 해준 말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 었다. 조선사 람들은 비록셋 
이 모여도 e 결하여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한 노인의 말은 그 후 우^ 의 투 쟁에서 큰 

교훈 으로되 었다. --~^= = 
z: 연 예선전 대를데 ^ 고 사람들 속으로 들 어가면 군중을 깨우처 주기만 하는 것이 아 
니라 이 S 게 군중 에게서 배 우기도 하 였다. 지금도 그 렇지만 그때도 우 의 션생은 

P'MI ffl Pinion h, m - 

그래서 나는 일 군들을 만날 때마다 인민들 속으로 들어 가라고 간 곡하게 말하군 
한다. 인민 들속에 들 어가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과 같고 들 어가지 않는 것은 독약을 
먹 는것과 같다고 늘 강 조하군 한다. 인민 들속에 들 어가야 차천^ 같은 노인도 만날 

수 있다. 인민들 속에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W^#^s^# ᅳ ^^ 
^ 차천 3 노인은 참 의부의 경호대 장으로 활동 하다가 자기의 상관인 심룽 준에게 암 

나는 그슬픈 소식을 듣고 조션 사람은 비 록셋이 모여도 Q: 결하여 왜 놈들과 싸워 
야 한다던 차천^ 노인의 말을 비분 강개한 심 정으로 되 새겨보 았다. 노인의 좌우명 
처럼 참 의부의 지도 자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였 더라면 이런 통탄할 불 상사도 생기 




지 않 았을것 이다. , ^ 

우 e ᅵ는 두지 등에서 그 해 음 력설을 쇠였 

TK \ f \^ 5 

설 명절이 지난 후 나는 연에대 원들을 무 
송으로 돌려 보내고 계 영춘， 박 차석과 합께 
안도 땅으로 향하 였다. 안도 현에는 조 선사람 
들만 사는 내도산 마을이 있 었다. 하 늘아래 
첫 등 네라고 불 ^ 우는 백두산 기슭의 이 마 
을은 울창한 밀 팀속에 산간 벽촌이 었다. 내 
도 산이란 수 팀속의 섬 같은 산이란 뜻에서 
생겨난 이름 이다. 중국사 람들은 산 모양이 젖 
ᅳ지 같이 생겼 다는의 미에서 내두산 이라고 
한다. 

이 산간 마을에 오래 전부터 조선의 독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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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등 자들이 드나들 었다. 독 립군의 백전 로장인 흥 범도와 최 명록도 한때 이 부락에 

_ 우 5 ᅵ가 이미 《e • r=》 성원인 이 제우를 내 도산에 파견하 여 그 일대의 청 년들을 ᅮ 
조직에 묶어세 우도록 한것은 장차 백두산 주변을 큰혁명 기지로 만 들자는 티" 산이 ᅮ 

있었 Zl IMh^lU , 

이제우 (이우 ) 는 황해도 태생이 었다. ᅵᅳ ᅵ ― ^ = — j 

ᅮ 그의 아 버지는 장백에 있을 때부터 우 5ᅵ 아버 지와의 연 계밑에 독립 운동을 하였 
다. 그런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우도 자연히 tt 와 함께 손을 잡을^ 었 

^ms^i^lx^^^ ii3prai 우를 다시 만 a 무 송에서 백산 청놘 등 1 s 을 결 § 
성할 때 였다. 나는 그때 그와 내도산 부락에 백산청 년동맹 지부를 내올테 대한 문제 ᅳ 
를 의논하 였다. 이 제우는 농절반 진담절 반으로 자꾸 과업만 주려 하지 말고 한번 와 

서 — :e^" 라고하 였다. ― —ᅳ 

^^송 에서 내도산 파지^ sooEpr^ 했다. 중국 쪽에^ 보면 만주팡 ：의 마지막 부락ᅮ 
이지만 조선 땅에서 보면 백두 산너머 첫 마을 이다. 이 내도 산주변 iooe ᅵ안 팎에는 

에케！ 에혜」 ― - ᅳ = 

우^ 는처넉 y 에 마을에 도 착하여 이 제 우의 안내 로 한의 노룻을 하는 최씨의 집 

최씨의 말이 우^ 가 들 어있는 방에 장 철호가 두 번 와 있었고 이관 린이도 있었다 
고 하 였다. 아 버지가 다 녀가고 아 버지의 친 구들이 개 척하던 고장에 오늘은 우^ 가 
와서 혁명의 보습을 대게 되 었다고 생 각하니 새삼 스럽게 숙연 해지는 생각을 금할 
수 없 었다. 

내도산 부락에 더칠있 어보니 이 제우가 기어이 와 팥라고 하던 심정이 이 해되었 
다. 내도산 마을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발을 붙 이기가 무척 어려운 고장이 었다. 

마 을에는 주로 최가， 김가， 조가 성을 가진 사 람들이 살 았는데 이들은 바 같세상 
과 담을 쌓고 서로 삼각 혼사를 맺 었다. 최씨네 딸은 김씨네 아 들한테 시집을 가고 
김씨네 딸은 조씨네 아들이 13] ᅵ려 갔으더 조씨네 딸은 최씨네 더느^ 로 들어 갔다. 좁 
은 골 안에서 혼사가 이런 식으로 맺어지 다나니 온 마을이 친척 관계로 얽혀져 만나 

는 사 람마다 서로 《형 님》， 《아재 비》， 《사 돈님》 하면서 돌아 갔다. 

이 마을 사 람들은 거의 다 천 불교룰 믿 었다. 천 불교신 자들은 하 늘에서 99 명의 선 
녀가백 두산천 지에서 미 역을감 고올라 갔다는 전설에 기 초하여 그곳에 《펑 퍽궁》 
이라는 99 칸자 5ᅵ 절간을 지 어놓고 일년에 두 번씩 찾아가 기도룰 드 51 었다. 천불교 
신 자들은 마 을에도 《천 불사》 라는 절간을 지 어놓고 열 흘이나 한 주일에 한번정 

도씩 가서 기 도를 I ᅵ m;mjM " ^= 

우^ 가 내 도산에 도착한 다 음날이 마침 천 불교신 자들이 절간에 가서 기도를 도 
el 는 날이 었다. 그날 우 51 일행은 이 제우의 안내룰 받아 절 간근처 에까지 가 보았는 
데 과연 장관이 었다. 신 자들은 남녀를 불 문하고 모두 고구 려사람 들처럼 머 5 ᅵ를우 
로 를어올 5 ᅵ고 울긋 불긋한 옷차 팀으로 한테 모 여 들어 g 과 5 ᅵ와 제금을 치고 북과 
목탁을 두드 렸는테 펑퍽 궁펑퍽 궁하는 소^ 가 아주 장엄하 였다. 그래서 절간 이름마 

저 《^g^>o ᅵ Hrri^j^ ^거 ^ 굴ᅵ 4 ， 푠 - s—i- j 

이 제우가 하는 말이 내도 산일대 에서는 이 천 불교가 골치거 ^라는 것이 었다. 그 
는 종교가 아편 이라는 단순한 관^ 을 가지고 천 불교를 곱지 않게 보고 있 었다. 무송 
에서 이 제우의 말을 들었을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 었다. 하지만 의식을 거 행하는 
천 불교신 자들의 진지한 모습과 옹장한 《펑 퍽궁》 을 보고 나서는 생각을 한번 더 



깊 이하지 않 을수없 었다. 




그날 나는 최씨의 안내를 받으더 이 제우와 함께 천불교 교주 장 두범을 찾아 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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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 두범은 한때 독립 군에서 싸우던 사람이 었는데 독 립군이 맥^ 추게 되자 ^ 

f" 을 내 던지고 내 도산에 들어와 왜놈 들에게 천^^ 내^ 고 p 선민^ ^는 복을 내 

^^^^K 려 달라고 백두산 천기에 빌면서 그것을 신앙으 4# 천 불교를 만^ 다는 것이었 

"t 다" • 

^^^^ - 나는 교주와 담화를 하 면서도 천 정밑에 매달 "이삭 oia 시선을 똁 수 
^^^^ 없 었다. 최씨네 집 에서본 기장 이삭이 교주의 집^ 같은 모 양으로 려있었 

7 기 때문이 었다. 종곡을 하려고 간수 해두는 71 ：^ 제 우에게 터 L d¥ 불공을 

드릴 때 쓰는 기 장이 라고 시 답지 않게 대 답하 혔^. , ᅵ ,m I： , 

ᅵ ：—— ^ 프 ， 논 농사를 하지 못하는 이 고장 사 람들은 제밥을 ^을펙 흰쌀 (9J#) 대신 기장쌀 

^^^J ― ^^§ᅵᅳ 어느 집 에서나 기 등이나 천정 같은！ ᅵ §!ᅵ착 을 매달아 ^고 있 었다. 먹 

^^^^ 을 것이 # ^니를 번지를 때에도 그들은 이 기장에 —손 #^xT% 았다. 다 

—— 만 백 두산^ on sa 러같때 에 만^ ？ f o\ gjj^ga i g 
나무 숟같로 — ax ᅵ^^ L^^^^am 다음 똑같^ ^a^^ 알 g 하 나하나 

모아 참지 에 서 ^^ j^j^M 물 g^i^^gS ^ ^ 」 - ^^^g 
^^^^^^^^E <그 망할놈 의^ ^ ^ ^^ 해 jflj£5^ &#i 그만 「？^^^^. 종호^ f 편 
^^^^J^^P^ ᅵ라고 한 맑스의 말튼— a^-a^ 축 ^&^n±r. ^ # 교 상 ==： 
^^^^^^^^ 으로 개 조하는 것이 과연 필 요하더 가능 a^feaSis J ᅳ 5 ^^ ^ 1 *■ ― 

~7^~ 1 굳ᅳ그 ： ᅵ： ' 이 제우는 이 S 게 푸 a 하면서 내도산 사^ 들의 다 ᅡ서는 《펑 퍽궁》 에 불 

을 지 르고싶 은 생 각이 불 쑥불쑥 치 gg^gg f ii 확 mspf ： 11 = 

^ — 나는이 제우의 관점이 협애하 다:^ 하판― 하혈 p ᅵ - ᅳ 쒜」— - 」 

■ 《 종교를 아편 이라고 한 맑스, 제^^ ^^:w§xr^ 피! 러나 이 뼤 - I 

ᅳ . : ᅳᅳ : — — ᅵ — 를 어떤경 우에나 다적용 할수있 다고생 ^ 다면그 것은^ 이요. 일본에 천벌을 =^^- 

^ 내^ 고 조선 민족에 행복을 내려 달라고 비는 천불 교에다 그래 아편 이라는 감투 ^ ^^트 

함부로 쐬울 수 있 겠소? 나는 천 불교를 애 국적인 종 교라고 생 각하더 이 교의 신지; ― M 

ᅳ P^fi ^ 들을다 애국 자라고 생각 하오. 우^ 가 할 일이 있 Hfr 이 ^하， i 하나의 역 량 으' 

~= £ "~ ^ 나는 0«#와 앉아 진 지하게 의낭 1 나누 었다. 그^^ 에—^ ¥ 교룰 E ᅡ도할 것 

A z TT'» 1 or 야니라 그들의 반일 감정을 적극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 였다. za i— = 

' 「 ~ " 서 그곳에 한 열 흩가량 물러있 으면서 마 을사람 들과의 사업을 하 였다. 종교를 gjg^^^= 
7 - = 것 으로는 조국을 광 복하지 못 한다는 나의 말을 천 불교신 자들은 쉽게 긍정하 였다. 
"^^E 그 해겨울 내 도산사 람들이 우리를 참으로 성 의있게 대해주 었다. 내 ^ 산사 람들 

의 주식은 ^1 "였 콩을 넣은 감 자밥이 제맛이 었다. 계영^ € 방귀 바람에 구들 

:zzx ^^^fm 꺼 지 m^^f 이 소 리까지 하였다 

월 1 ― ^ ^ ᅭ만일 그때^ ^리가 내 도산에 가보지 않고 길팀에 앉아서 이 조 ᅥᅵ^ %im 들었거 
^=^= = 나 지 나가는 풍 문이나 얻 어듣고 사태를 판 단하였 더라면 천 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 

^« 추 ^^가^^^ "였을 것 이다. 내！ s 에 가서 《 덩덕궁 》 도 보 !느^도# ^뮴ᅵ 는 신자 

― 수 들의 진지한 표정도 보고 집집의 —ill 들 보밑에 팥아맨 기장이 삭들도 보았기 때문에 

^ ~ 3^ 교와^ ^자 들에 대한 공정한 판^ 을 ^ 릴 수가 있 었다. 

인민 적풍격 과인민 의이익 에부합 되^! 민적인 사고방 식을지 닌다는 것은결 
― T 코 탁상 앞에서 51 루 어지지 않으더 더욱이 말공부 로써는 해 결되지 않 는다. 그것은 

: ； ^ ^ 오로지 사 람들의 육성은 물론， 숨결， 눈빛， 표정， 말투， 손세， 몸가 g 까지도 자기의 
I ― 눈과귀 로직접 포착할 수있는 인민들 과의직 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만이루 어지는 

—1 법 이다. - r ^^^= 

Ik" : iylg--lBr 우 ^ 는 마을사 ,e ᅳ계 몽시 키 기 위 한 정 치 사업 e 선 행시킨 다음 이 부락에 백 

ᅳ ：1 ^저 ᅳ j 산청 년등횅 지부를 내오고 ：소 년람 험대를 꾸 려주었 f. ： ^ ^^^^^^2 



4. 조직을 확 대하기 위하여 



내가 길 팀으로 돌아온 후에 는우^ 형권 삼촌이 백산 청년등 S 사업을 책 임지고 이 



제 우와 함께 퍽 



독골， 절골， 약 수등， 임 수골， 지 양개를 비룻한 장백 일대와 신파， 



보천， 혜산， 갑산， 삼수 등 국내 여^ 지방 : 



-에 그지 부들을 조직하 였다. 



등 1 S 은 이제 우에게 백산청 년등맹 장 백지구 책 임자의 임무를 맡기 였다. 이 제우는 



_ ？ 흘륭히 감당해 냈다. 형 3#쯔이처]ᄄ 백두산 일대를 혁명화 S 면서 
많은 시련을 겪 었다. 그 퍽으로 우^ 는 후날 이 일 대에서 혁명 투쟁을 할 때 군중의 

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 었다. ᅳ— /ᅵ ' ： ᅳ ᅳ " ᅳ — 



배움을 잠시 중 ^ 하고 쉬 는때가 방학 이지만 나는 그 해 겨울 방학에 책에 서는볼 

없는 많은 것을 ^ m rj- ᅳ ᅩ ' - ^ = 



겨울 방학을 마치고 길 림으로 돌아온 후 우 e ᅵ는 공청과 반제청 년 동맹의 반 년간사 
을 총 화하고 각계 각층의 청 년들과 군 중들을 망 라하는 계층별 대중조 직들을 더 



많이 5씨— 데 대한 3\^m-n}7mm^ - ᅮ : 

^그 과업을 a 행하기 위하여 김혁， 차광수 ，최 s 걸， 쒀 ras^s^¥ 공청핵 ^ 
이 흥 경현， 유 하현， 장 춘현， 이 통현， 회퍽현 일대와 국내로 떠나 갔다. 그들은 거기에 



가서 공청과 반 제청년 동맵을 비룻한 각종 대중조 직들을 빠른 속도로 늘여 나갔다 

길팀에 남아서 신 안툰에 농민 등맹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하 였다. 농민들^ 
조직에 결 속하는 것은 그들을 혁명의 등 력으로 준비 시키기 위한 사업 이다. 특히 

민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 지하고 있은 우^ 나라의 경 우에는 그들을 전 취하는 문 

제가 혁명의 승패를 좌 우하는 관건적 문제 였다. 

우^ 는 강등 마을에 나가서 농민 등맹도 조 직하고 반 제청년 등 s 지부와 부 녀회도 
조직하 였으더 연이어 카륜과 대황 구에도 반제 청년등 s 지부를 무어주 었다. 

교하지 방에도 반제청 년등맹 지부를 조직하 였다. 내가 교하의 청 년들과 인연을 맺 
게 된 것은 여신 청년회 조 직부장 강 명근을 만난 다 음부터 였다. 이 사람이 아마 장철 
호 한테서 나에 대한 이 야기를 많이 들었던 모양이 었다. 교하로 말하면 장 철호의 중 
간정류 소와도 같은 곳이 었다. 그는 길팀과 무송 사이를 왔다 갔다할 때마다 교하에 
있는 강 명근네 집에 들려 길팀의 청 년학생 운동에 대하여 전 해주고 길팀에 돌아와 
서는 교하의 소식을 상 세하게 알려주 었다. 이렇게 되어 강 명근이 우 3 룰 알게 되었 
고 나도 교하 지방의 청년 운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. 바로 그 런때에 강 명근이 나 

를 만 나려고 길 팀으로 ^ol^rJ^^- ― - at... 



내가 동 대탄에 있는 장 철호네 집에서 학교를 다닒 때 였다. 



나보다 나이가 열살이 상이나 더 든 사람이 《선생 님》， 《선 생님》 하면서 자기 
가겪 고있은 사업상 고충을 세부에 이르 기까지 다털 어놓고 안티 "깝게 방조를 호소 



할 때 나는 그에 대한 등정을 금할 수 없었으 
더 길 팀에서 18051 나 떨어져 있는 교 하에서 
보통 중학생 에 지 나지 않는 나한테 까지 찾아 
온 그의 혁명 가다운 열정에 탄 복하지 = 

없 었다. == 



당시 교하현 에서는 납 법산을 경계 로서북 
쪽에서 여신청 년회가 활 동하고 등남 쪽에서 
는 남법청 년회가 활등하 였다. 교하 일대의 
선청 년들은 대체로 이 두 청년 9 체에 망라 

되어있 었다. ―， ^ S 



청 년들은 처음에 큰뜻을 품고 조직에 
었지만 자 근ᅵ 다툼 이나 하고 군자 금이나 거 

어들이 는민족 주의운 동지도 자들의 소행에 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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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와 동시에 《프 룰레티 끙 ᅵ아 혁명》 과 《혜 게모 니》 에 대하 여서만 요란 스럽게 
떠들더 돌 아치는 행 세식맑 스주의 자들의 빈말공 부에도 어 51 등절 해지고 말 았다. 
같길을 찾지 못해 좌왕우 왕하게 된다는 강 명근의 그 심정이 이해 되고도 남 았다. 

나는 길팀일 대에서 벌 어지고 9J 은 청 년학생 운동의 실태와 우 e ᅵ의 활등 경험을 강 

명 근에게 소개하 였다 ; ᅩ^^ 그 : ᅳ ~ 

그 9 고 교하에 돌 아가면 반제청 년등꽹 지부룰 내올 수있게 준비룰 잘해 보라고 

하 였다. 그가 돌아같 때에는 여러 권의 맑스높 ^주의 Ajp 도 주삐 ■ 
z 나 로서는 성의를 다하여 깨 우처주 느라고 하 였지만 강 명근이 돌아간 다음 교하의 

^F^m 놓이 지 않았 다, ' ~^ ^ ― ^ 

나는 벼르 던끝에 노일령 을뇜어 교하 땅으로 찾아 갔다. 그것이 아마 1928 년 봄 
이 7J ^rh - ― 

강 명근은 나룰 보자 그러지 않아도 길팀에 한번 다시 찾아같 생각이 었다고 하면 
서 여간 반가 와하지 않 았다. 그가 하는 말이 길팀 에서는 막 S 것이 없을 것 같았는 
테 정작 돌 아와서 일을 하려 고보니 걸 ^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 니라는 것이 었다. 
3 교하의 농촌청 년들은 우선 조직을 어떻게 내오 겠는가 하는 문제에 서부터 서로 
의견이 맞지 않 았다. 어떤 청 년들은 여신청 년회가 민 족주의 자들의 조 직이기 때문 
에 당장 거기서 나와 뜻이 맞는 몇몇 사람 들끼^ 반제 청년동 S 을 뭇자고 하 였으더 

어떤 청 년들은 여신청 년회를 무작^ ^^5^ 고 ^ 여 
그 조직에 어떤 사 람들을 받 아들이 겠는가 하는 문제 에서도 그들은 올바른 견해를 

세우지 못하고 누구는 <€적 대분자 ^이고 누구는 《동요 분자^ 이기 때문에 조직성 

원이 되기 곤란 하다는 식으로 s 만한 청 년들은 미^ 부터 다 대 상에서 제 껴놓고 있 

내 ᅵ」 M ^ ― ^= 

ᅳ 나는 그날 마실 방에서 목침 을베고 그들과 같이 한자 근 ᅵ에 누워 조직을 내 오려면 
군중을 한 사람 이라도 더 많이 쟁 취해야 하는테 그 러자면 사 람들을 이 편처편 가르 
ᅭ기 전에 꾸 준하게 교 양하고 설 복하는 것이 중요 g ᅡ다고 했다 ^ g # ― 
^^년 들이 민족주 의자^ S^m^Sl 먹지 않게 만들더 여신청 년회와 납 
법청년 회안에 있는 선 진적인 핵심청 년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 다는테 대하 여서도 말 
해주고 그듈이 해야 할 일들을 하 나하나 토론해 주었^ 

이 s 게 한 다음 여신청 년회에 망라되 어있는 5 명의 홱 심청 년들을 선 발하여 교하 
반제 청년동 s 지부를 무어주 었다. ___ 
나는 그 후에도 교하 지방에 자주 나가 반제 청년동 a 성원 들과 사업하 였다. 
나는 등만청 총안에 있는 청 년들도 우 근ᅵ 조직에 묶어 세우기 시작하 였다. 그 당시 
용정에 와서 고학을 하고 있 던조선 청년들 은거의 모두가 동만 청총에 망라 되어있 

W\ ― ᅵ ==• _ ^ — 

그들은 화 요파의 영향을 받고 있 었다. 

그런테 이 단체의 조직부 장으로 사 업하던 등흥 중학교 학생 김준이 우 ^ 가 길팀 
에서 발간한 잡지와 소 책자를 보고 나를 찾아 왔다. 
그때 나는 김준을 통하여 용정 일대의 청 년운등 형편을 구체 적으로 파악할 수 있 

었 1 ^ ᅳ m I T ^= 
김준은 길팀에 왔다간 다 음부터 우 5 ᅵ와 연계룰 가지고 대성중 학교， 등흥중 학교， 
은진중 학교를 비룻한 용 정시내 여^ 학교의 청 년학생 들속에 우 e ᅵ의 사상을 선전하 

게 되 었다. 우 3 는 그들을 통하여 간도 지방과 회령， 종성을 비룻한 6 웁 관내의 청년 

들을 선진사 상으로 교양하 였다. ᅮ ^= „ 



=^=^^= ᅳ 당시 길 팀에는 화력발 전소， 철도기 관구， 성냥 공장， 방직 공장， 정미 공장과 같은 

ᅳ―ᅳ - _^땋 o 공^ ^^rgX ᅵ 만ᅮ 급— 하는 신통한 직은 ■ 다. 다 

쭈 ^^^1Q9^g S^l 조 선인노 #S 의 ^^과 생 ¥ 편^ a 도모할 것을 목 적으로 하는 

i 한성회 가조— 직되었 을뿐이 i 

= ^」^ = 트 우 5ᅵ 는 길림 화력발 전소에 다 니다가 농촌에 나온 한 청년을 교 양하여 반제 청년등 
W ^= s 에 받아 들이고 그가 이 전부터 일해 왔다는 길림 화력발 전소에 다시 들 어가게 하였 

== ᅵ」 ^^^^^^^^^^^^ 
= ^f == ^ 그가 길림 화력발 전소에 발을 붙 이고선 진적인 노등 자들을 모으기 시작하 면서부 

S 터 우리의 발판이 생기 혔 지 y ^ % 111 9 = 
jj ^ 우^ 는 유길학 우회성 원들을 발 등하여 송화강 션창을 중 심으로 노동자 야학을 조 
x \ M 직하고 3.1 인민봉 기기^ 일이나 5.1 절， 국치일 같은 때 그들을 찾아가 연설도 하고 
" ； ^ 연에 공연도 하 였다. 이런 준비 사업에 기 초하여 1928 년 8 월에 반 일노등 조합을 내 
^= ^= 왔다. 그 책 임자는 반제 청년등 S 의 홱심 성원이 었다. ᅳ：： ᅳᅳ ：ᄑ ᅮ 
： 청년학 생들을 주되는 사업대 상으로 삼고그 들의의 식화， 조직화 를다그 ^오던 

^= 우 3 가 활등 판도를 노동 계급속 에까지 넓히고 그들 을 조직 AM^: 기는 려때가 처 

i 음이 었다. ~ 

= 조션 인노등 자들을 중심 = 으토 1 무어 a 이 반일노 s 조합을 통하 ^ 합법적 ^ 체인 한 

S 성회를 움 직이게 하 S| 디^^ 회는 점차 정 치적인 3#2pp^^c|^ 에 한성 

= 회틀 원 산노등 자들의 총파 위해 을 모아 원산 노동연 합회에 보내였 

^^ "1930년 여름 조 JiiJ sfe 수재 패챦 는영^ S^^^^lS 하여 구제회 
S 뭇고 수재 민들을 위 if*^ 얻금 L*S^Htf • 전 1 도부설 공사를 반대하 

ᅳᅳ― 73ᅳ ■ 는 투쟁 에서도 한 ^ B^gt^fekark ᅭ 

= 길 팀과교 하일대 를 으로 민 족 X 자 M 과 ᅳ s 파^！ ¥ 의 영 향¥에 했^ 청년 
s e 체들을 혁 명적인 조 칙으로 개편하 는^^ S # 하^ 우^ 는 매우 유익한 경험들 

—11 ᅳᅳ 을 축적하 였다. =^ 드 / f = 

^ 혁 명가의 생명은 군중속 %g 어가는 것으 g 시^ 더 군중을 떠날 때 1^ᅵ 난다 

i' ^ ^ ᅵ이 | - ^ - ^ - = 

= 《 E • r= 》 룰뭇던 "^^숙 시 절 0j 나활 분§의 A]: 작 0^|} 면^ 청 과 

= 반제청 년등 1 s 을 조 직하고 * 대해나 #던 길팀 육문중 학교시 as 테^ 리룰 

= 벗어나 노 동자， 농 민들을 비룻한 각^^ pi 깊이 침 투되어 도처 cf ^ 명 

= 의 씨앗을 부 려가던 나의 청 년운뿌 전성기 였다고 생 ^BHnr ᅵ" *_2_ir^_ 

= 이 시기 새 세대 산증 들의 활 sj^t^ 혁읗 사 람들은 《길 팀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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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명영호^ 

《조 선의 별》 

ᄑ 직이 꾸려자 H 늘 이：나늘테 따라' 우 gfe 실 §루 쟁에 들어갔 다. ^ ― 
^1 서 막으로 된 것이 1928 년 여름에 있은 길 림 육문중 학교등 g 휴학이 었 다 ^^ 

때 까지 육문 중학교 에서는 식당과 재 g^aei，s^#£@^^:H 기까지 학 
^^^= 5ᅵ 운 영에서 제 기되는 여^ 가지 문 제들을 진 보적인 교 원들과 학 생들의 민주 주의적 

：의 사에 따라 순 조롭게 풀어 나가고 있었 에서덕 ^컴：§ 활동 속을 받 
고 비교적 자 유릅게 진행되 었다. 이것은 FsssSbi wi : 들ᅳ crw 교교^ ？ i# 

흖 와의 협 등밑에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열매였 ᅵ ― ᅵ ― ： 

― \ 그런테 군 벌들의 조종을 받고 있던 반등교 원들은 교 직원， 학 생들의 공등의 노력 
- ：： k 의하여 정착된 이 민주 주의적 질서룰 조금도 © 가와하 • 았다. ^Jg^ ᅵ려 
^^^^ 이질 서를파 괴 하고 학교 s 영에서 제기： 되는 모든 문제를 자 기들의 의 사대로 좌지 

- 」 -- 우지 하려고 하였 다^^ 드드 들 ᅳ - 

- ― 교 육청이 과견한 육문 중학교 교 원들가 운테는 후각이 에민한 군벌의 ^^3^o| 
： & 었다. 교무 주임， 훈육 주임， 체육 주임과 같은 반동교 원들은 모두 적의 특무 기관에 

un^^i 자들이 었다. 그들은 군벌 정권을 추 종하는 지주， 관료 출신의 보 수적인 학생 



세기와 더불어 



5. 단결의 시위 



들과 불량청 년들을 내세워 학 생들의 사상 등향과 혁 명조직 들의움 직임을 무시로 내 

람하 였다. 」 그 1 그ᅳ '~ = 

1928 년 여름에 우 근 ᅵ는 교 내에서 일제의 강 도적인 제 2 차 산동 출병과 제남 에서의 
학살 만행을 규탄 §}ᄐ 대 중적인 항의 운동을 매일과 같이 범이했 다. ^ ： 

산동 출병은 다 나까의 대중국 외교의 시금 석으로 불^ 우고 있은 주요한 사건 이다. 
일본이 산등 지방에 처 음으로 출병한 것은 1927 년 5 월 다나까 기이쩌 내각이 성 
립된 직후 였다. 그때 장 개석의 국민혁 명군은 장 작팀의 봉 천군을 추 격하여 산등반 
도 일대에 진 출하고 있 었다. 다나까 내각은 북 벌군의 S 격으 로부터 자 기들의 손때를 
묻 혀가더 길들인 장작팀 군벌을 옹 호하기 위 하여일 본인의 생명， 재산을 보 호한다 
는 구 실밑에 여순 주둔군 2,000 명을 청도에 파견하 였으더 그 후 다시 본 토에서 2， 
000 명의 증 원군을 뽑아 산동 지방에 파병 하였다 7— ^ ᅳ ^ : ^ᄃ^："^ ᅳ 쑤 
lx\ 출 병으로 북벌이 정 지되고 장 개석이 산 등지방 일 본거류 민들의 생명 재산의 
안전을 담 보했기 때문에 일 본군은 그 해 가을에 산 등에서 철병하 였다. 

그^ 나 1928 년 봄에 북벌 혁명이 재 개되자 파 쑈적인 다나까 내각은 2 차로 출병을 
결 정하고 천진주 둔군과 본토의 구마모 도사단 5,000 명을 등 원하여 산등 반도의 철 
도연 션들을 차 지하고 청도와 제남을 점령하 였다. 때를 같 이하여 장 개석의 국민혁 
명군도 제남에 입성하 였다. 두 나라 군대사 이에는 무력 충돌이 일어 났다. 
일본점 령군은 제 남에서 수많은 중국 인들을 야수 적으로 학살하 였다. 
3 차에 걸치는 일제의 파 럼치한 산동 출병은 조중 인민들 속에서 배일 감정을 폭발 
적으로 야 기시키 였다. 일 본국내 에서도 강력한 반대 운동이 일어 났으더 다나 까외교 
에대한 비난의 목소 가 높아 졌다. = Z 

일본이 산등에 군대를 파견한 최 종적인 목적은 만주와 화북 지방을 중 국에서 떠 1 
내여 저들의 식 민지로 만들 려는테 있 었다. 이 목적을 팥 성하기 위 해서는 지 S 점이 
필요 하였는 13] ᅵ 그것이 바로 장 작팀이 었다. 장 작팀을 잘 길 들이고 후 원하면 만주를 
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사 람들의 티 "산이 었다. 제 남에서 울린 총소 근 ᅵ는 후 
날 중국 땅에서 수천수 만명의 인명을 햇" 아가게 될 야 수적인 대 도살을 에 고하는 위 
험신호 였다. 일제가 출병의 구실을 얻기 위해 자 기들의 거류 민까지 서 슴없이 학살 
할 때 중화 민족은 그들이 장차 자기 들에게 어떤 재난을 강요하 리라는 것을 에감하 



우^ 는 일제의 침릭 = 정 책과국 민당의 반역행 위를폭 로하는 강연회 ，옹변 대회， 성 = - 
토 ^회 « 연이어 ^^^를의 기세룰 돋구 웠다^ r ᅮ f ^ 

ᄑ 등교원 a 은 그것을 공산주 의선전 이라고 하면^ ^^구 실로 삼 았다. 그들은 ■ 
도 서관을 불의에 습 격하여 진 보적인 도 서들을 회수해 가지고 가서는 마치 큰 단서 
라도 잡아 a 것처럼 조선학 생들을 다 퇴학 시키^ 고 야 as 교 장에게 압력을 가하 si— ' 
다. 조선학 생들은 공산주 의주등 분자가 아니면 《일본 간첩: > 들이고 중 국교원 들^^ 

적대 시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 고서는 소란 스러워 ^을 계속할 수 없다는 
이 었다. 우파계 의 학 쟁들은 이에 장 9 을 맞추어 학교에 세워: s 민 주 주의적 질서 ^ 
를제 멋 대로 위반 하면서 진보적 학 생들을 모 욕하고 교장과 선 진적인 교 원들을 비 ᅭ 

상 f 선생도 그 자들의 첫 꿰가는 §격 대상이 되 었다, 1 \ 

반등교 원들과 그 듈의" 조종을 받는 학 섕를의 무례한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 ■ 

는 학문 연구도 청년 운등도 마 음놓고 할 수 없 었다. 우^ 는 조직된 역 량으로 반동교 

원들을 몰 아내고 교내에 세워진 민주 주의적 질서룰 지키기 위하여 공청과 반제청 

^1® 원들을 발 등하여 동 S 휴학을 도> 행하 였다. 뼤접좌―: 에 j ᅵ ^= 
r §3m 내놓은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은 거 ^SrmJT^l. w 베 : ' 』 — M ᅳ , 



= 



제 3 장 길 림시절 




첫패, 학생들 OEM 한 우를 7ta 할 것. 그 
들째， 학생들 이: 하는 학과 목들에 대한 수업을 보장할 것. 
튤^ as 팩 교 원들과 교 장에게 압력을 ^가 하지 말 것. : ==^ 
진 보적인 교 원들도 학 생들의 요구 조건을 해결 해주지 않으면 사회적 힘 



키 겠다고 성 공서에 압력을 가하 였다. 반등교 s 



■ 개입시 

아 내라는 배 ᅵ라와 격 문들이 



시내 도처에 나불 었다. 그런 선전 

\A = 



은 반동교 원들의 숙고와 성공 서에도 날 아들었 



=- j I aj Jig ■ 



■ II I M 



I IP I 




육문 중학교 안에서 등맹 휴학이 고 조되자 시내의 다른 학교들 
에서도 이에 호옹할 태세룰 보이더 성 공서에 압력을 가하 였다. 

성공서 에서는 등맹 휴학이 온 시내에 파급될 기미가 보이자 하 
는 수 없이 훈육 주임을 비룻한 반등교 원들을 파면 시키고 우 ^의 
요구조 건을받 아들이 었다. ^ 



이것은 우 근ᅵ 가 대중투 쟁에서 얻은 첫 승 5ᅵ 였다. 
ᄐ이 과정에 우^ 는 과벽을 똑바로 정하고 군중을 잘 조직 동원하 
면 투 쟁에서 승^ 할 수 있다는 신심을 얻 었다. 

ᅩ 동 s 휴학 에서 첫 승^ 를 얻 고나니 경험도 생기도 e 련도 되었 

다. -==^ ^= 




이 사건을 계기로 청년학 생들이 우^ 를 더욱 @ 고 따르게 되었 



길 회선철 도부설 
반대 투쟁에 대한 
당시 동아 일보의 



우^ 는 등 a 휴학 에서 얻은 성과를 총 화하고 앙양된 청 년학생 
들의 기세를 보다 큰 규모의 적 극적인 반일투 쟁에로 조직 등원할 

준비를 하 였다. 




오래 전부터 만주 침락의 준비를 서 두르던 일제의 책동은 이 시기에 와서 더욱 



보도 



골화되 었다. ： 

^^18 년 5 월 일본관 사령관 ᅳ무라 오까는 중 국관내 에서의 정세 변화에 대처한 
다는 구 실밑에 혼성 제 40 여 Q: 을 봉천 (오 늘의 심양) 에 진출 시키고 자기네 군 사령부 
를 그곳에 옮길 것을 획책하 였다. 연이어 베 이정으 로부터 봉 천으로 돌 아오는 장작 
림 을봉천 입구의 남만 철도와 경봉 철도가 교 차되는 철 교에서 열 차폭파 사건을 조작 
하여 살해하 였다. 이것은 다 만주 침공의 구실을 얻기 위한 고의 적이고 계 획적인 에 



비： 작업이 었다. ^ 식네 ^ ᅳ - 1~ 

일제가 만주룰 먹게 되면 중국 등북 지방을 투쟁 무대로 삼고 있은 우 3 의 활등에 
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수 있 었다. 지금 까지는 만주가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일제가 
조선의 공 산주의 자들과 독 립운등 자들을 마 음대로 어^ 지 못하 였지만 만주가 강점 

되는 날에는 문제가 달 랐다. ― ᅩ ^= ᅳ ᅳ 



세 차례에 걸치는 산동출 병으로 장 개석을 제압 하고 중국 대륙에 촉수룰 깊숙이 
e 친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만주 침락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착착 진척 시키는 한편 
그 준비 작업의 한 고 5ᅵ 로서 오래 전부터 추진 시켜온 길 회션철 도부설 공사룰 완공하 
려고 서들 렀다. 길회 선이란 만주의 성 소재지 길팀과 조선의 북부국 경도시 회령사 

이룰 연 결하는 철도룰 말 한다. ^^^^= - ^= 



g 일본이 길림 -회영 사이에 철도를 강제 로라도 부설 하여야 겠다는 야심을 품은 것 
은 명치시 대부터 였다.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이 철도에 거대한 전락적 의의를 부여 

하고 했 했 ᅵ' ᅡ, ^- - ' ᅳ」 ᅳ 



다나까 내각은 이른바 《등방 회의》 라는 것을 한 다음 천 황에게 낸 《상 주서》 에 

서 길회 선철도 부설을 비룻한 만몽 철도의 의의를 두고 일본의 대륙 정책의 열 쇠라고 
지적하 였다. 」 



5. 단결의 시위 



구라 파에서 처 음으로 세계제 패론을 고창한 히틀^ 의 《나의 투쟁》 과 같이 세계 
제패의 야욕과 망 상으로 일관된 악 명높은 이 《상 주서》 에서 제기된 일 차적인 국 
책이 만뭉을 침릭 = 하는 것 이더이 침릭 1 을 보 장하는 션 결적인 공간이 다 름아닌 길회 
선 철도를 포합한 만몽 5 철도 부설에 있 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은 사실 이다. 

이 《상 주서》 에서 다 나까는 만약 길팀 -회령 철도를 비룻한 만뭉 5 철도가 완성 
된다면 전 만주와 조선을 연 결하는 대우 회선을 얻게 되고 북 만주로 통하는 직통선 
을얻게 되므로 병력과 필요한 전락물 자들을 아 무데나 다 보냁 수 있고 조선의 민족 

해 방운동 까지도 탄압할 수 있다고 시사하 였다. ' ^zrzz : :r 「7= 
일본의 영악한 두 뇌들은 길 회선이 완 공되어 군대와 화물을 쯔루 가-청 진-회 
령-길 팀으로 수 송하게 되면 노정도 줄일 수 있고 군대와 물자의 기동 시간도 휠썬 

딴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.— ^ 그ᅳ^느― ： ᅳ : = 그' ᅳ ᅳᅳ ： ^ 

일제가 길회 선철도 건설을 국 책으로 션 포하고 온갖 우여 곡절을 다 겪으 면서도 무 
려 26 년이 라는 막대한 시간을 들여 그것을 끝끝내 완공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 었 



중국의 광범한 인 민들과 청년학 생들은 일본제 국주의 자들이 부패 무능한 청조말 
기의 부당한 조약을 구실로 삼아 만주 땅에서 철도부 설권^ ᅵ벗 대 ■ 

로 행ᅧ HEpJ 을 중화 민족에 대한 침해로 받 아들이 었으더 외자 차입에 의한 철^^ 
부설 협약을 결사 적으로 반대 하면서 그것을 철회 시키기 위하여 대중 적으로 궐기하 

f f - 

,^나 반동군 벌들은 인 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 일대신 돈도션 건설을 강 

행하 동하는 한편 1928 년 11 월 1 일로 에정된 길돈션 철도개 통식을 성대히 ^ 

ffl 여 ^^ 환심을 사려고 하 였다. —들 ―： ^ 

aSl 철 도부설 공사를 처지 시키기 위 해서는 과감한 실력 투쟁이 필요하 였다. 이 ■ 
런 투쟁은 적들 에게는 조중 인민이 만주 강점을 용 남하지 않 는다는 경 종으로 될 것 
광범 한대중 에게는 일제의 만주침 공을반 대하는 항쟁의 신 호로될 것이 었다. ^ 
우^ 는 길 회선철 도부설 공사를 반 대하는 대 중적인 반일 투쟁을 조 직하기 위하여 

1928 년 10 월상순 북산 공원의 약왕 묘지하 실에서 공청과 반제청 년등횅 조직 책임자 

- 들 이 ^이슨 gl^ ^V - ~ - 」 L 

그 회의 에서는 투쟁 과정에 내 들어야 할 구호와 투쟁 방법， 행등 방향을 토 의하고 . 

)q 튀에 들 고나같 플행 카드와 성 토문， 삐라에 딤^ 내용도 상 세하게 토 론하였 

！우^ 는 , 선철도 부설을 반 대하는 투쟁이 반드사 ^^민 의 공등투 쟁으 ^ F= 
어야 한다는 입장으 로부터 삐라， 성 토문， 플행 카드를 비룻한 모든 션전 물들을 조션 
글로도 쓰고 중국 글로도 쓰기로 하 였다. 거 ^ 에서 하는 선 동연설 s 두 나라 말로 tf = 

기로 하 였다. "- _ = 

회의 에서는 투 쟁기간 시내 각 학 교들에 조직 되어^ 는 학생자 치회와 유길화 우^^ 

소 년회와 같은 : ® 법적 조직: 들을 많이 발등 시키고 공 S 이나: 반제 청년등 멩과 같은^ 

비 합법적 조 직를은 될수록 표면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 하 rniT 7 

북 산에서 회의룰 한후우 리는시 위준비 를위해 밤잠을 잊 고뛰 어다니 었다. z r - 
ᅳ그 행 선 전대에 있은 한 영애가 수고를 많이 하였다 1 

^애는 유^! • 우회 성 원으로 있을때 연 에공연 p 독 4" 발표 모임을 퉁해 우 리^^ 
영향을 받기 시 작하여 공청 원으로 성장한 길 림여자 중학교 학생이 었다. 온순하 
말수 더구가 적어 보통 때에는 어디에 있는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처녀였 1^^^^^ 

하 지만한 영애는 혁명에 도움을 주는일 이라면 천한일 ，어 려운일 을가^ 지 않았 
PK3«g 연 때에는 남들이 담 당하기 싫 어하는 역을 자 진하여 맡아 나섰고 독서회 = 



= 



제 3 장 길 림시절 



에서 교재가 필요할 때에는 수백페 이지나 되 는책을 자발 적으로 등 사하여 동무 : 
에게 나 누어주 었다. 



^한 영애는 시 위투쟁 준비를 위하여 밤잠을 거의 자지 않 았다. 그는 남의 집 혀청간 
에 등 사기를 옮겨 다놓고 몇 명의 소년회 원들과 합께 격문과 U 비라를 수 만매나 쩍어 
냈다. 가두 에서는 수백 명의 청중들 을앞에 놓고 조 선말과 중 국말로 열 화같은 연설 



하여 여성옹 변가로 유명해 졌다. 



내가 조 선공산 주의청 년동횅 책임 자로서 중국의 청년학 생들한 테까지 영 향력을 
행사할 수 있은 것은 우^ 가 길 림에서 일 쩍부터 공 산주의 운등의 기치를 들었기 때 
문이 었다. 우 근ᅵ 가 공 산주의 운등을 시 작하던 그때로 말하면 중국 공산당 만주 성위원 
회조차 생기지 않았을 때 였으더 길팀 시내에 공 청원이 일마 없을 때 였다. ᅳ시 = ― 



나는 조 선공산 주의청 년동 1 S 의 사업을 하면서 중 국계통 으로도 공청 사업을 하였 

다. 공청조 직에서 우^ 가 책 임적인 역할을 하 다나니 많은 중국청 년들이 우^ 를 따 
랐다. 길팀사 범학교 공청소 조책임 자였던 조아 범이나 돈화지 구에서 공청 사업을 맡 

아하던 S 한장도 우^ 와의 연 계밑에 공청 활동을 하던 A|g 들이 었다. 

^ 시위^ tfp 다 그치던 우 3 는 철도 §^X1 "들이 1928 년 11 월 1 일 길 돈션철 도개통 

r 식을 하^" i 하 였다는 정보를 얻게 되 Is. ᄃ , T ^ I 

우 ^ 는 시 위시작 날자를 본래 계 획했던 것보다 더칠 앞당기 었다. 그것은 길회션 
철 도부설 반대의 봉화를 올 근 ᅵ면서 동시에 길돈선 철도개 통식도 파탄시 키자는 것이 

었니 ^ ᄂ ― 

——ᅳ 1928 년 10 월 26 일 새벽 선 전대는 날이 새기 전에 길팀의 거^ 들에 U 비라를 뿌 쯔1 
고 격문을 붙이 었다. 2-3 명으로 무어진 소 년회의 감시 조들도 날이 밝자 지정된 위 

치를 차지하 였다. ― ~ ᅳ 



날 아침 각 학교의 학 생들은 약속된 시간에 일제히 교 정에서 모임을 가지고 길 



회 선철도 부설을 반 대하는 성 토문을 발표한 다음 가두 시위에 들어 갔다. 거 근 ᅵ는삼 
시간에 수천 명의 학 생들로 차 고뇜치 였다. 그들은 《일 제침락 자들을 티" 도하자 ！》， 



《일 제의 길 회선철 도부설 공사를 반 대하여 투쟁하 자!》 는 조선 글로된 플행 카드와 
<CE ᅡ도 일제: >， <C 타도 매 국노: >， <€ 회수길 회선: > 이라고 중 국글로 쓴 플행 카드들 
을 들고거 근ᅵ 를누 비면서 신개 문밖에 있는 성의회 마당으 로모여 들었다 = _ ᅮ 

츠^ issrsaa- 경 찰 OI 대 sseea 을 가토막 o!l} 섰 다 . ' 



군 경들과 맞다든 대열은 구호만 웨 치면서 우 e ᅵ의 지시를 기다^ 고 있 었다. 

S ᅵ 위대열 전진 시켜야 해 빼뻁 - ᅩ l — 



무 



쩌서 



r 그 



Z 우^ 는 시위 군중을 보 위하기 위하여 노동 자들과 시 주변의 농 민들， 학 생들로 조 

■ 대열은 규 찰대를 선두로 어깨를 겯 sS! 들의 총검을 i^SS^ 으 S 

성의 회마당 에서는 군중 대회가 진행되 었다. 나는 광장에 모인 수천 명 군중 들에게 
조중 청년학 생들은 e 결하여 일제의 길회선 철도부 설을반 대하여 견결히 싸 우자고 

： ^하 였다. ^= - 



^모임 을끝낸 군중은 더욱 기세충 천하여 일본영 사관이 ^g:S3^&^|^3»H 

로 행진해 갔다. 평 시에는 영사관 경찰의 행패가 심해서 좀처럼 발길을 돌 e ᅵ지 않던 
곳이 었다. 일본 영사관 앞에서 반일 구호를 힘있게 부르더 기세를 올린 시위 군중은 
대 마로， 북 경로， 중 경로， 상의가 등 길팀의 여^ 거 51 를 뒤 덮으더 시위룰 계 속하였 

다. = ― —ᅭ ： r: ' ：： ᅳ: 



^길 팀의 시위투 쟁에서 타격을 받은 일제의 철도 회사는 길돈선 철도개 통식을 무기 
한 연기하 였다. 일 본장사 꾼들은 상점을 버^ 고 자 기들의 영사 관으로 도망처 들어갔 

다. 남만 철도회 사에서 운 영하는 등양 병원의 유 리창도 . 



세기와 더불어 



5. 단결의 시위 



시위 투쟁은 날이 같수록 더욱 고조되 었다. 



^학 생들은 여^ 개 조로 나뉘여 시내 십여 개소에 연 Q: 을 설 치하고 새 벽부터 밤늦 

게까지 길회 선철도 부설을 반 대하는 가두 연설을 하였다 z 11 ^ : ᅳ : — it ᅳ" r^ 11 
길 팀에서 시작된 반일 투쟁은 만주전 지역에 번져 갔다. 장춘의 청년학 생들과 시민 
들은 우 e ᅵ의 투쟁에 호 응하여 티" 도제국 주의와 6 대철 도반대 구호를 들고 치 열한투 
쟁을 벌이 었다. 그들은 길 장철도 국장의 집도 습격하 였다. ᅮ ^ = " 



하 일빈과 천 S 에서도 수많은 희 생자룰 내면서 결 사적인 연대 투쟁을 벌이 었다. 
길지방 조션등 S 들도 떨^ 나 섰다. 국내의 시 문들^ ； - - = 

^의 투쟁을 연일 보도하 였다. ᅳ § ^ " * j ― ― " " 
^시위 가점점 더 큰 규모로 확대되 었을때 우 e ᅵ는일 본상품 
배척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 갔다. 군중은 일본 인상점 들에서 
일본 상표가 불은 상 품들을 거^ 에 끌어 내다가 모조 5ᅵ 불태 
워버 ^ 었다. 어떤 상 품들은 송 화강에 무 테기로 쓸어넣 었다. 

길회 선철도 부설을 반 대하는 투쟁이 일본상 품배척 투쟁과 
결 합되어 전 면적인 반일투 쟁에로 점점 더 크게 번 X ᅧ 가는테 
당황한 일제는 반동 군벌을 사 촉하여 시위군 중에게 총을 마 
구 쏘 아대는 야수적 만행을 감 행하게 하 였다. 

그 때까지 우^ 는 반등군 벌들을 견 제하는 입장에 서있었 
다. 그러나 군벌 당국이 일제의 편을 들어 우^ 를 탄입" 해나서 
는 만큼 우^ 도 그들을 견 제하는 입 장에만 서있을 수 없었 
다. 우 근ᅵ 는 《일 제와 결탁한 반등 군벌티 "도: >의 구호를 듣고 

희생 자들을 추 모하는 장 례식과 결합된 보다 대규 모적인 시 
위로 념어 갔다. 이 날의 시위는 많은 시민 들까지 합 세하여 
g 대 의 규모를 이 루 었다. ᅩ 
^ 투 려 40 여일등 안이나 m 되 었다. 



1 W um 




ᅵ， 



it 



당시 청년학 생들의 
투쟁을 보도한 
출판 물자료 



일제 는사태 



수 습하기 위하여 봉천에 체류 중이던 장 작상， 



다급히 불^ 



으나 길팀독 군서의 회유무 마책으 로써는 대중의 고조된 투쟁 기세를 꺾 

' "ᅳ ^ 



이었 
없었 



길 회선철 도부설 반대투 쟁으로 하여 일제가 받은 타격은 컸다. 그 가 운데서 
을 놀라게 한 것은 조중 인민이 e 결하여 일제의 만주 강점에 항거 해나선 것이었 



다. 



길 회선철 



민 족주의 자들과 일제의 침 락에겁 을먹고 도망칠 궁 ^ 만하던 사 람들: 

도 부설을 반 il^ ^il^^m^%g^^a^^ 월 |^^^ 를 
. 때까지 민 족주의 자들은 우^ 청년학 생들을 대 수릅지 않게 보아왔 었다. 그런테 



10 대， 20 대의 청년학 생들이 자기 들로^ 는엄 두도냁 수없는 큰일을 해제끼 는것을 
목격하 고서는 우 ^ 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 었다. 그 때부터 그들은 민 족해방 투쟁무 
대에 기성세 대와는 전혀 다튼 새 세대의 참신한 세력이 등장하 였다는 것을 인정하 
고우^ 를 소흘혀 대하지 앓 았다. 



우 g 는 길회선 철도부 설반대 투쟁을 통하여 대중의 힘은 무 궁무진 하다는 것을 다 
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 었으더 대중을 을게 조 직하면 그어떤 총 칼로: 

무서 # 힘을 발휘 한다는 것 을 더욱 확 신하게 디 에^ ᅳᅮ = 



꺾 



없는 



대중의 힘에 대한 나의 신 a 은 더욱 확고해 졌다. 대중에 대한 우 e ᅵ의 영 도방법 
이 투쟁을 통해 더욱 세련되 었다. 실 천투쟁 속에서 나도 단 련되고 조직도 성 장하였 




6. 안창 2 의 시국 대강연 




1927 년 2 월 길팀의 교포 사회는 전 례없는 환영일 색으로 들끓 었다. 상해임 시정부 
의 요직을 차 지하고 있던 독립 운등의 원로 안창호 선생이 베 이정을 거^ 길림에 도 

착하 것 이 다- " 1 f^^^^^^m^^ ' ' ^ 



^길 팀의 교 포들은 안 창호를 국 가수반 못지 않게 성대히 영접하 였다. 우 5ᅵ 도 <€거 
국가》 를 부르더 그를 S 심으로 환영하 였다. 《거 국가》 란 안 창호가 외 국으로 망 
명할때 조국을 하직 하면서 지은 노래 이다. 《간 다간다 나는 간다 너 를두고 나는 
간다》 라는 구절로 시 작되어 《나 간다고 설 워말아 나의 사랑 한반 도야》 라는 구 
절로 끝나는 이 《거 국가》 는 《한일 합병》 후 청년 학생들 속에서 특별히 애 창되었 
다. 망명 가들이 많이 부르는 노 래라고 하여 한때는 《망 명자의 노래》 라고도 하였 



M K 

조션사 람들은 《거 국가》 를 사랑 하듯이 《거 국가》 의 창 작가인 안 창호에 대해 
서도 3 장히 존 경하고 승배하 였다. 안 창호의 인품과 실력에 대 해서는 한 마디로 
《대통 령감》 이라고 표 현하는 사 람들이 많 았는테 이 표현은 크게 과장된 것이 아 
니 었다. 임시 정부를 시답지 않게 보는 독립군 단체의 지 도자들 까지도 안창호 개인 



에 대 해서는 《독립 운동의 선배》 라고 하면서 떠받들 었다. 



1 



^평안 남도의 강 서땅이 지금은 천 ^마의 발원 지로，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 51 정 
신， 청산^ 방법을 낳은 고 장으로 이름을 날 e ᅵ고 있지만 왜정시 대에는 도산 안창호 
와 같은 독 립운등 X ᅡ들을 배출한 고 장으로 유명하 였다. 안 창호가 강 서태생 이었기 
때문에 서선 지방사 람들은 대체로 그를 자기네 동향인 이라고 자랑하 였다. ^= 
안 창호는 우 근ᅵ 나라가 일 본제국 주의자 들에게 먹히 운것은 민족의 자질이 낮은테 
있다고 주장 하면서 공립 협회， 신 민회， 청년학 우회， 대한 인국민 총회， 흥사 3 과 같은 
독 립운등 3 체들도 조 직하고 점진 학교， 대성 학교， 태극 서관과 같은 교육문 화기관 
도 설립하 였으더 ^독 립신문 >을 발 간하여 민족의 계 뭉에도 크게 ^ ' 
4 바지하 였다. ᅳᅳ '―— 

독립 운동의 원로 들속에 남강 이승훈 이라는 이름난 교 육자가 있 
다. 이승훈 이라고 하면 누구나 오산학 교부터 먼저 생 각하게 된다. 
^이 승훈은 후대 교육에 바친 공 적으로 하여 융희 황제의 접 견까지 
받은 인물 이다. 400 년등안 서션 지방의 평민들 중에서 황제를 알 
현한 사람이 Q: 한명도 없 었는데 이 승훈이 그 전례를 깨뜨^ 고 처 
음으로 왕을 만나보 았으니 그의 명망이 어느 정도 였는가 하는 것 
€jjggfo r o] 렵 폄 E^^ ^F^* - , 

이처럼 고 명하고 인 망높은 사 람으로 알 려졌던 이 승훈도 한때는 
돈 벌이를 해볼 야심을 품고 장돌 행이가 되어 유기 장사를 하였는 

j:it 나 중에는 50^^ 이상의 부 등산을 소유한 거부가 디어 



그런데 이런 사람이 평양에 왔다가 교육을 통한 실력 배양이 독 




립 구국의 기초로 된다는 안 창호의 연설을 듣고는 거기에 감 탄하여 상투를 자르고 
고향에 돌아와 교육 운등을 시작하 였다. 애국 애족의 일 ^ 에 ^치는 안 창호의 옹변 

¥o ᅵ 대 무 와」 인 생 관에 새 hu^^ i^^ cimr^ : - === ― 



_ 이것은 민족 운등의 선구자 로서의 안 창호의 영 향력과 감 화력을 증시 해주는 하나 

'U M.HI V \r\U = 



<c 동아일 보»， 《조 션일보 ^를 비룻한 조국의 신 문들은 안 창호의 길림도 착소식 



： 청년학 생들은 그가 머 무르고 있은 삼풍 여관에 찾 아가서 길 림의교 
포학 생들을 위해 강연을 해줄 것을 간청하 였다. 독 립운등 자들도 ᅳ 
의 숙소에 연 줄연줄 나타나 강연에 출연해 g 라고 초청하 였다. ： 

"？안 창호는 그 ^1 o]^^^mofeoi cn^= l i I ^ 



독립운 등자들 은여러 경로를 통하여 아 무날어 디에서 안 창호의 
시국대 강연을 한다는 소문을 돌 근ᅵ 고 상 부가， 차 루가， 통 천가， 하 
남가， 북 대가， 우마 항가를 비룻한 시 내여^ 거^ 들에 광고도 큼직 

m'^m) ^^^p 1 ^ ' ~ -=1= = ― m , 

광고를 본 # 팀의 교포들 ^ 모두 들뜨고 흥 분되어 서 ^} 나 
기만 하면 《도산 션생이 오 셨다지 요?》 하는 말로 인사를 나누 기까지 

하"^ ᅳ ― ― 

강 연전날 밤에는 나도 오등 S 과 합께 안 창호에 대한 이 야기로 시간을 보 냈다. 

이역의 하늘 밑에서 장장 17 년만에 대 성학교 시절의 은사를 만난 송암 오 동진의 
감회는 참으로 유 다르고 절절한 것이 었다. 오 등진은 대 성학교 사 범과에 입학할 때 
안 창호가 인물 심사를 어떻게 하였고 입학 후에는 자기를 어떻게 사랑 해주었 는가에 
대하여 추억하 S 다. 나 중에는 도산 션생이 지은 청 년학도 가까지 부르더 그가 후대 
들의 독립 정신을 계발 시키기 위해 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 는가를 깊은 존경심 
을 가지고 회고하 였다. 그는 특히 안 창호의 옹 변슬을 두고 실 감있는 회억을 많이 하 




였다. 



g 안 창호의 옹 변술에 대 해서는 우^ 아 버지도 생전 에여^ 번 말씀하 였다. 나는 만 
경대에 있을 때 벌써 아 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안 창호의 독립 운동이 옹변으 로부터 



오산^ "교 



시작 되었고 옹변을 떠 나서는 그의 명성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. 

안 창호가 연설 을하면 여 염집아 낙네들 까지도 그 유창한 옹 변술과 이상 향론에 
화되어 가 락지와 비녀를 뽑아 헌금을 한 다는테 그게 과연 사실 일가? 그것이 사실이 
라면 그의 연설이 사 람들의 심금을 울 ^는 비결은 어디에 있 을가? 안 창호와 같은 

큰 인물이 미주나 상해가 아니라 c!7L 삐^ asmftsay^ 을가. ——; 



《나 라가 독립된 다음 나에게 대 통령을 선거할 권 근 ᅵ를 준다면 나는 그 첫 번패로 



안창호 선생을 추대할 것이다 



이것은 그날밤 오등 s 이 나에게 한 말 이다. 



이 말은 안 창호의 시국대 강연에 대한 나의 기대와 호 기심에 부 채질을 해주 었다. 
안 창호는 조양 문밖에 있는 대등공 창에서 의사 나 석주의 추 도회를 열고 경하여 



강연도 하 였다. 



추 도회에 참가 하려고 모여온 3 부의 대 표들과 시 내에서 활 등하는 독립 운등자 : 



유 지들， 청년학 생들은 거의 다 강연 회장에 모이 었다. 바닥자 ^는 다 차고 모자라 대 
부분의 청중은 바람 벽앞에 서서 강연을 듣지 않으면 안되 었다. ᅮ 

_ 날 안창호 《조 #3흑 ^의^ 》 라는 제 목으로 강연을 하 였는테 소문처 



럼 연설을 잘하 였다. 그의 유창한 언변은 처 음부터 군중의 찬탄을 자아 냈다. 안창호 
가 등서 고금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섞 어가더 조선 민족의 출로에 대한 주장 
을 역설할 때 장내 에서는 요란한 박수소 ^ 가 연방 터져올 랐다. 그런테 그 내용이 문 

처 ^ M K ^ 



^안창 호는강 연에서 ^민족 인격완 성론》 과이상 향론을 풀어나 갔다. 그의 <€ 민족 
인격완 성론》 은 《자아 인격혁 신론》 과 《민 족경제 확립운 등론》 의 두 가지 내용 



《자아 인격^ 신론》 이란 우^ 민족이 후진국 으로서 왜 놈들의 식 민지가 된 것은 
인격과 수양이 낮은데 원인이 있는 것만큼 정 직하게 살고 성 실하게 일하고 서로 화 
목해 지도록 각자가 자기 인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다. ： ■ 



안 창호의 주 장에는 어 e 가 《자 아완 성론》 에서 표현된 똘스 또이의 사고 방식이 
나 자기 자신을 개 조하고 e 련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를 얻 을수없 다고본 간디의 

견해와 비슷한 테가 있 었다. ' ~ ^ 



당시로 말하면 세 계적인 대경제 공황의 정조가 생활의 여러 분 야에서 나타나 사 
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던 때 였다. 극도로 파 쑈화된 제국 주의가 대 두하여 인 

" I f 자 주성을 총칼과 a 가미로 참흑 twi 교 살하고 

ᅳ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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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소 부르조 아지식 인들은 철 갑으로 무장한 제국 

의의 위력 앞에서 전율하 였다. 이런 시대적 분위기 
속에서 그들이 찾아낸 정 신적도 피처가 바로 무저항 

ᄌ의 였다. 무처항 주의는 혁명적 의지가 박약한 사 
J 들이 제국 주의의 공세 앞에서 겁을 집어먹 고찾아 
가는 마지막 안식처 였다. 반 혁명에 맞설 힘도 없고 

의지도 없으니 결국은 무처 항을 부 르짖게 되는 것 
"ᅵ |」 « = 

우 끗ᅵ 나라 에서는 무저항 주의가 개량 주의로 표현 

되 었다. 민족 운동의 일부 지도 자들은 3.1 인 민봉기 



후 적 극적인 항쟁의 방 법으로 일본제 국주의 식민지 통치룰 
청산하 려는혁 명적인 입장으 로부터 이 탈하여 교육 진흥운 
등과 민족산 업진흥 운등을 민족 운등의 최대의 기치로 삼 
고 우^ 인민의 정신적 자질과 경제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 
키기 위한 민족실 력양성 운등을 S 럴하게 벌이 었다. 민족 
운동의 중심지 도층을 이루고 있던 근 대지식 인들은 토산 
품 애용과 민족 기업의 육 성으로 민족을 경제적 파 멸로부 

터 구출 하려고 하 였다. 그들은 《내 살팀은 내 것으 로!: > 



라는 구호룰 내 걸고경 제적인 자급 자족의 길을 타 개하기 
위한 범국 민적인 물 산장려 운등을 벌이 었다. 

이 운동의 지 도자인 조 만식은 토산 애용의 상 정으로 한 
평생 무 명으로 지은 조선 바지저 고지와 조선 식두루 마기를 
입고지 냈다. 그는 명 함장도 국산 한지로 만든 것을 사용하 
였으더 신발도 외 국것을 신지 않고 조 선것을 신고 다니었 

ui ― = = 

민족 개량주 의를유 포시키 는데서 이 광수의 《민 족개조 

론》 이 많은 작용을 하 였다. 이 논문을 91 으면 개량 주의의 
알수 있고그 위 험성이 어디에 있 는가를 쉽사^ 판 

이 ᅵ」 — ' ― ᅳ— IZ3 ᅳ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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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《민 족개 조론》 을 & 고제일 불 쾌하게 생각한 것 
은 이 광수가 조션 민족을 열등한 민 족처럼 여기고 있은 점 
이 었다. 나는 우^ 나라가 후진국 이라는 생각은 해 봤지만 
조선 민족을 열등한 민족 이라고 여긴 적은 한번도 없 었다. 
ᄄ조선 민족은 세계 최초의 철 갑선과 금속 활자를 창조한 문 
명하고 슬 기로운 민 족이더 동방 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 바지한 자랑스 31 운 민족이 
다. 우^ 조 상들은 일본 문화의 개 척에도 적지 않은 공힌을 하 였다. 외적의 침해를 
용 납하지 않는 우 근ᅵ 민족의 강건한 자위 정신은 일쩍이 아세아 만방에 a 위룰 떨치 
었고 백지 장처럼 깨끗한 우 ^ 인민의 도퍽은 세계의 찬탄을 자아 냈다. 1 = ᅩ프/ 

§ 우쾨 의 인 혜ᅵ나 풍 § 기률 데^^ ¥족 점도셉 XI 않 러 1기 은 

부분 적이고 부 차적인 것이지 본 질적인 것은 아니 었다. 그 부 차적인 것을 가지고 민 
족성이 #고1 



산장 려운동 



계^^ 렬과 

포스터 



는없 었다. 



이 광수는 《민 족개 조론》 에서 마치 조선사 람들이 《열 악한 민 족성》 때문에 망 
한 것처럼 말하 였는테 조션이 망한 것은 낙후한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통치 배들의 
부 패무능 tffl 문이했 다.^ = 1 



^조선 민족이 < 열등 > 하다고 개 탄하는 이 광수의 논조는 일본제 국주의 자들의 는 
조와 일맥 상통하 였다. 일본사 람들은 입만 벌이면 우^ 민족을 《열 등한 민족》 이 
라고 비방하 였다. 《열 등》 하기 때문에 일본이 《보 호》， 《지 도》， 《통 제》 해야 

한다 in 떠 m^u. ^ ᅳ ᅳᅳ ' 



《민 족개 조론》 을 일본제 국주의 강점자 들에게 보 내는이 광수의 공 개전향 문이나 
다름없 었다. 이 전 향문을 쓴 대가로 그는 지난날 독립 운등에 참가한 사람 으로서 아 

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총독부 S 앞에서 이 올 방자룰 를 고앉아 연애소 설들을 




§ 소설 가로서 ^ 주^ 초기에 독자 들의』 i§p 많이 받 았다. 대중이 그를 사랑 

한 것은 그가 독 자들의 구미에 맞는 진 보적인 작품을 써왔기 때문 이다. 그는 우^ 
나라 현대 소설의 개척 자라고 불 51 울만큼 새로운 양상의 소설을 많이 써 냈다. 



제 3 장 길 림시절 



나 <CS 족개 조론》 으로 하여 이 광수에 대한 대중의 애 정에는 금이 가기 시 
작 했다. 그의 소 설작품 들에서 엇 보이던 개량 주의적 요소가 완전한 자기의 형체를 
가지고 이 논문에 등장한 것 이다. ^ 
ᅮ 민족 운등을 개량 주의의 방 향으로 유도한 근 대지식 인들은 심지어 국채보 상운등 
을 통하여 모은 돈으로 조선 사람이 주 관하는 민립대 학까지 설립 하려고 시 도하였 
다. 그^ 나 총 독부는 독 립인재 양성의 온 상으로 될 수있는 민립 대학의 설립 을혀가 
'n il t 시 ^ 1 / 1 / U , . 




：비폭 력적인 물 산장려 운동도 역시 일제의 
처항에 부딪히 었다. 조션 사람이 일본이 내 
려 먹이는 상품을 쓰지 않고 국 산제만 사용 
하는데 대하여 총 독부가 눈을 감아줄 51 는 

만무한 것 이다. 그들은 처 음부터 이 운등을 
일화 배척의 목적을 가진 반일운 등으로 부고 

— i 품고 하^ 다^ m 



민 립대학 기성회 
창 립사진 



실력 양성의 간 판밑에 진행된 개량 주의운 
동은 이 a 상에 서는 애국 애족을 표방 하였으 
나 방법상 에서는 비 폭력을 전제로 하는 보 
수 적이고 소 극적인 처항 운동이 었다. 총독부 

가 혀 용하는 한 도에서 민족의 경제 력을육 
성하여 일 본제국 주의의 경제적 침락에 대항 

― ,_ __ ^^ 그 들 의 ^gi^;_,f. v i ^i. m ^miu-vj 

없 었다. 일본이 자기를 매장할 민족 산업의 발달을 용 혀하지 않으 ^라는 것은 초보 
의 초보에 속하는 상 식인데 기업을 창 설하고 국 산품을 애 용하면 민족의 살길이 열 

린！ 초11： 생각하 였으니 이^ 을 c^mW m mnoi ^s^t^ \ f . 




가 허 용하는 한 도에서 실력양 성으로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 하려는 개 량주의 운동의 지향은 시실 망 싱이나 다름없 었다. 



사진은 일제의 식민 지아성 《조 선총 4 




188 I 세기오 ^ 더불어 



- 개량주 의길로 돠 락한 민 족운동 자들은 제 국주의 속성을 을게 보지 못하 였거나 외 
면하 였다. 그들이 무력 항쟁으 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평 화적인 문화운 등으로 이행한 
것은 투쟁 방법상 에서의 후퇴를 의미하 였다. 그것은 식민 주의자 들과의 평화적 공존 
이나 타협을 전재로 하는 운등이 었다. 평화적 공 존이나 티" 협속에 서는 어차피 변질 

현상이 생기기 마련 이다. 실지로 개 량주의 자들가 운데서 적지 않은 사 람들이 후날 
민족 운등대 열에서 도피하 든가， 전 향하여 일제의 앞 잡이가 되 었다. ^= 

자 강론의 변형인 안 창호의 실력 양성론 (준 비론이 라고도 합) 은 민족 개량주 의자들 
이 의 거하고 있던 이론적 지 a 점이 
확다. _ ᅳ— 그 = ᅳ 
그는 조선 민족을 세 계에서 정신적 
수양이 가장 낮은 민족 이라고 하면 
서 우^ 민족이 적어도 미 국이나 영 
국 사람 들만큼 때벗이 를해야 자주 
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 
는^ s^sT 등 ᅵ」 
. 강 연장의 분 위기를 보니 대 부분의 
군중이 그의 주장에 공 감하고 있은 
것 같 았다. 어떤 사 람들은 그의 연설 
에 감등되 어 눈물을 흘^ 기 까지 하 
였다. 물론 그의 강연 내용은 일구일 
언이 다 애국의 정 신으로 관 통되어 




안 창호와 흥사단 



그^ 나 나는 그의 발 언에서 민중의 투쟁 의욕을 거세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 
발 견하고 실망하 였다. 총체 적으로 볼 때그의 주 장에는 의문을 불러일 으키는 점 
"I 1 뼤」 



^ 각자가 자기를 수 양하고 인격을 높이더 그에 토 대하여 민족의 실력을 양 성해야 
한다는 안 창호의 주 장에는 나도 등감이 었다. 하지만 우 근ᅵ 민족을 세계 적으로 정신 
적 자질이 가장 낮은 민족 이라고 한 그의 견해와 실력 양성을 위한 개량 주의적 방법 
론에는 도처히 찬성할 수 없 었다. 실력 양성은 어디 까지나 독립 투쟁을 추진 시키는 



하나의 과 정으로 되 어야지 그 자체가 혁명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 었다. 



그런데 안 창호는 독립 투쟁을 실력양 성으로 대신 하려고 하 였다. 실력이 양 성된다 

jl 하여 독립 투쟁이 저 절로 S 척되는 것은 아닌테 그는 민족의 역량을 어떻게 조직 
하고 그것을 종 국적인 승 5ᅵ 의 길로 어떻게 등원 시켜야 하 는가에 대 해서는 일언반 
구도 언 급하지 않 았다. 특히 민 족해방 투쟁의 기본 형태로 되어야 할 폭력 투쟁에 대 

한마디 도입에 담지 mm.^M^^^^^' ― 



피주에 서 독립 의기초 로될수 있는 산업을 진§시 킨다는 것 도역시 문제가 있었 
다. 국권을 잃은 민 족에게 발 전소를 건설 하라고 차관을 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 
가. 온 강토가 일제의 손 아귀에 들어 갔는테 설사 열 강들이 차관을 준다 하여도 이국 
땅에서 어떻게 발 전소룰 세우고 벼 농사를 착 실하게 할 수 있겠 는가. 또 일제가 조선 

사 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만 내버려 두겠는 가^^ T ᅮ" ― ~ ― 




나는 강연을 듣 다못해 더 참지 못하고 안창 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이에 써 



- 산업과 교육을 진 흥시켜 조선 민족의 실력을 배 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 라- 
일제놈 들에게 통채로 빼앗긴 조 건에서 그것이 이 루어질 수 있 는가? ^ 



- 우리 



민족을 정신 수양이 낯은 민족 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그러 한가? 



- 연사가 말하는 열 강이란 미 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 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
ᅮ 본 받아야 하 는가? 또 우리가 그들의 《원 조》 에 의해서 독립을 가져을 수 있 



질문 쪽지는 앞에 앉은 학 생들과 사 회자를 거처 안창 호에게 전팥되 었다. 반발심 
에 못이겨 단 호하게 서면 질문을 들이 대기는 하 였으나 막상 사 회자가 불안한 표정 
으로 학 생들이 앉아 있는 쪽을 주 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사 실그때 의내심 정은복 
잡하 였다. 그 질문 때문에 강연 중에 있는 연사가 불쾌한 자극을 받게 된다면 안창 
호를 승 배하고 있은 독 립운동 자들과 수 백명의 청중 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되지 않 
을가 하는 우려도 생기 였다. 안 창호의 강연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의 강연 
을 위해 남다른 성의를 보인 오동 s 도 서면 질문의 장 본인인 나를 고깝게 생각 a 
있 었다. 



이런 결과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 었다. 내가 안창 호에게 서면질 문- 



-이 



댄것 은그가 우 의 질문을 받고 잠간만 이라도 자기의 주장을 검 토하여 민족의 자 
존심과 자주 정신에 배 치되는 유 해로운 사상을 그 이상더 먹이지 말 았으면 하는 기 
대룰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. 또한 독립 운동의 대 선배로 존 경받는 안창 호에게 
서 그가 청 중에게 채 말하지 않은 독립 운동의 새로운 지 침이나 방략을 듣 고싶은 욕 



망을억 



없었기 때문이 었다. 



그런테 사태는 내가 에상한 것보다 크게 번지 였다. 

안 창호는 쪽지의 글을 한 참동안 내 려다보 고나서 사회 자에게 무엇 인가몇 마디 
- 었다. 후날 손정도 에게서 말을 들으니 그날 안 창호는 사회 자에게 질문 쪽지에 김 



성 주라는 서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아 는가고 물 었다고 한다. 



그처럼 도도한 기상을 가지고 장내를 쥐락펴 락하던 안 창호의 연설이 그만 김이 



빠져버 5ᅵ 었다. 안 창호는 조금 전까지 일사천 5ᅵ 로 펄^ 나가던 강연을 성 급하게 마무 

^짓: itl 탁앞에 « 황히 물^ 섰다. ᅮ -— " 




연사는 매우 심 각하게 질문을 받 아들인 것 같 았다. 좀 자 극이나 받 으라고 그런 질 

^ ~ ^ ― —^을 했는데 안 창호자 Sf ^ 런 반 

■ 도 하지 않고 강연을 중 도에서 스 

i 스로 포기 해버린 것이 었다. 



4J 



] 



I 




j 실망한 청중은 도산 선생이 왜 갑 
자기 처 s 게 주접이 드는지 모 르겠다 
고 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밀려나 갔다. 




4 때 ffi 렬 i 



■i y j^^e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 졌다. 길림 

독군 서에서 수백 명의 힌병과 경찰을 

등원해 가지고 강연 회장에 불시에 팥 

려들어 300 여 명이나 되는 사 람들을 

체 포했던 것 이다. 연사인 안 창호는 물 
， 현 둑관， 김 3 대， 이 관린을 비룻한 

많은 독 립운등 자들이 한 꺼번에 무 



^ 로 붙잡혀 경 찰청에 



그 
1=1 



되 었다. 



도산 안 창호의 강연회 참가자 체포 사건을 소개한 동 아일보 



이 대검거 사건을 조종한 것은 조 
선 총독부 경 무국의 구 니도모 였다. 안 
창호의 길림 도착과 때를 같 이하여 봉 
천에 나타난 구니 도모는 중국 힌병사 



령관 양우 정에게 수 백명의 조션공 산주의 자들이 길팀에 모 였으니 이를 체포 해달라 
고 요청하 였다. 



양 우정의 명령에 따라 길팀독 군서의 경 찰들과 힌 병들은 구니 도모의 조 종밑에 조 
선사 람들의 가택을 수 색하는 한편 대등 공창에 팥 려들어 유 례없는 대 검거작 전을벌 

이었다 .— 느― — — ：ᅮ그^^^^^^ᅮ -"^ ~ ᅳ ^ᅳ 1 %\ 
§우 ^는 안 창호가 비록 강연은 잘하지 못 했지만 적들이 그도 포 함하여 수 백명의 
조선사 람들을 불들 어간테 대 해서는 치솟는 격분을 누를 수 없 었다. 더구나 서면질 

문끝에 강연이 중 Q: 되고 강연이 중 Q: 되는 등시에 안 창호가 체포 
되 어가니 나 로서는 이런 연쇄 반응의 책임이 마치 서 면질문 에라도 

있는 듯한 느 낌까지 들어 괴로운 생각을 털 어버윌 수가 없 었다. 

중국 등북 지방을 통 치하고 있던 장작팀 군벌은 《미 쯔야 협정》 
으로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의 공 산주의 자들과 반일 독립운 동자들 
을 가 흑하게 탄 압하고 있 었다. 이 협정은 만주지 방에서 조 선민족 
해방 투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악 질적인 협정이 었다. ， 

이 협정에 의하여 조선 인애국 자들을 체 포하는 졸개들 에게는 상 
금까지 주 었다. 중국의 일부 반등관 힌들은 상금을 타먹 으려고 혀 

대동공 창에서 벌어진 집 도> 적인 검 거소동 도역시 장작팀 군벌이 

사촉을 받 감행한 반 동적인 폭압 행위 ^ Kt^^ 

^！근 ᅵ는 즉시에 <Ce • ^》성 원들의 회의 를열고 붙잡힌 사람】 




을 석방 시키기 위한 대책을 진 지하게 토의하 였다. 그 걸 음으로 독립운 동자들 
아가 그 들과도 체포된 사 람들을 ^내올 방법을 의논하 였다. 그런테 그들은 넋 

—앉 아있을 뿐 m ^ rJ 1 ―— . —― ^ k ― 



_ 우^ 는 모두 단 결하여 길팀독 군서에 압력을 가하면 안창호 선생은 물론， 체포된 
사 람들을 다 ^내올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. 군중의 힘을 동 원하는 것이 제일 위력하 



거듭 강조하 였다. 



독 립운동 자들은 맨주 먹밖에 없는 자 네네가 무슨 재 간으로 그 무지 막지한 독군서 
들을 굴복 시키겠 는가， 군중이 나서서 떠드는 것 보다는 돈이나 뇌물이 더 맥을추 



지 않겠느 나고 하 였다. 대중의 힘을 잘 믿지 않는 티 "성이 그 때에도 나타 났다. 
= 나는 돈으로 통하지 않 는것도 군중의 e 결된 #s 능^ ^들 i^i 디 플 

_을 꾸 준하게 설 asfe 티^^ 다음 손 정도가 g 하는 ^#iifl 당에서 시내의 독 
립운등 자들과 조 션인유 지들， 청 소년학 생들이 참가한 군중 집회를 가 졌다. 우^ 는 
집회 참가자 들에게 독 군서가 왜 놈들과 한 짝이 되어 조션의 애국 자들과 무고한 등 
포들을 무 e ᅵ로 붙잡아 갔다는 것 을설명 한다음 그들이 이제 몇 푼의 돈을 받 아먹는 
대가로 체 포해간 사 람들을 일본 경찰에 모조 ^ 념겨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 였다. 
조선의 애국 자들이 왜놈들 손에 ^어 가는 날이면 무 자비한 처형을 면할 수 없다는 
것은 자명한 일인데 겨레를 사 랑하고 나라룰 사 랑하는 조선사 람들은 한마음 한뜻으 

로 Q: 결하여 애국 자들을 구 원하기 위한 대중적 석방 운동에 떨처나 서자고 호소 ᅭ 

하였 W \i I p 

우^ 가 안 창호에 대한 석방 운동을 벌이자 적지 않은 사 람들이 이 해할수 없는일 

이라고 하면서 고개룰 기웃거 5ᅵ 었다. ―… c - = 

민 족주의 자들은 물론， 공 산주의 운동을 한다는 사 람들과 지어는 우^ 의 영향을 




받고 있은 청년 학생들 속에도 그런 사 람들이 있 었다. 안 창호의 이론에 대하여 서면 

질 문까지 들이댄 사 람들이 왜 이번에 는그를 구 원하지 못해 그 S 게 애를 쓰느나 는 

SwiS " I .V" ― ᅵ —―— ― ^ ― .... ' ᅳ ^ 



ᅮ그 람 들에게 우^ 는 안 창호의 사상을 문제 시하는 것이지 안 창호란 인 = 
^^를 반대 하는^ 니 다 ， 안 창호도 조선사 람이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 ■ 

Sfe 애 국 x ᅵ 하지 않을 수 있겠 는가고 설복하 였다. 나는 -"^ = 

ti 후난 당한 조^ tfl^asfi^s 두 힘을합 ^ 야 한다는 대의명 분^^ 

ᅳ^ — 

^죄 안 창호의 강연을 반박한 • 그 를^싼 대 적이 표 a 족혀 무주의 적 이 
개량주 의적인 입 장에서 벗어나 조국을 광 복하는 성스^ 운 싸움에 더 적극 적으로 ^ 

：： 투신 하기를 바랐기 때문이 었다. 우^ 가민족 주의자 들과사 상투쟁 ᄐ 
을 한것은 그들을 티 "도 하자는 것 이 아니 라 그들은 깨 우처 한 사람 ■ 
이 라도더 많이 반일의 기 치아래 묶 어세우 려는테 목적이 있었 다.^ 
두 안창호 석방을 위한 군중 집회가 있은 다음 길팀의 담벽과 전¥^ 
： 대 들에는 《중국 경찰이 근 거없이 조선등 포들을 불잡 아다가 감옥^ 
그 2ia^y^imm^g".:>， <c 중국 관힌은 일제의 간계에 속 xca[^ 

ᅳ^ 1^^^ 옥에 ^！^^ 포들을 하루 1쬐 석방 하라! >^4fl^^ 

, ᅳ용의 m 라^^ efitl 탔다. - - „^p, L ᅵ ― ^= 
1 ： 우 3는 중국의 각 신문사 들메도 e 을^ ^ 어 사회 여 론을환 5 
기시 켰다. 길팀 시내의 청소 년들과 독 ii»tga:2La 금된 사람 【g 
fc 들을 석방 하라고 웨 쳤다. 어떤 날에는 독군서 앞에서 시위도 벌이 
― 었다. 우 e ᅵ는 어떻게 하나 중국의 반등 군벌이 체 포해간 조선의 독 
서 대문형 무소에 f ᅭ 립운등 자들을 일제의 손에 ^겨 주지 못하게 하 려고있 는힘을 다 

수감 되었을 때의 켁 i jpA u I 」 n ―,. 푹. —― 

[ 독 군서는 군중의 압력에 못이겨 20 여 일만에 안 창호를 비룻한 구속자 전원을 석 
방하 였다. 긴장된 투 쟁끝에 얻어진 안 창호의 석방은 나룰 몹시 기쁘게 하 였다. 우 51 
는 자 유로운 몸이 되어 등 료들의 곁으로 돌아온 안 창호를 만 나려고 독립운 등자들 
을 찾아 갔다. 나는 그가 질문에 담겨진 우 근 ᅵ의 감정을 조금 이라도 이해 하기를 은근 

£| 기내^ rai h ᅳ 1 

그^ 나 안 창호는 감 옥에서 나오자 바^ ᄑ 총총히 길 팀땅을 떠나 가버렸 
가 어떤심 정으로 상해에 돌아 갔는지 똑똑히 알 수 없지만 나는 그가 정신을 가다듬 
고 새로운 기 분으로 길팀을 떠났을 것 이라고 확신 한다. 애 국자의 이름을 더 럽히지 
않고 최후의 순 간까지 모든 시련을 감 당해낸 그 후의 그의 생활이 그것을 증 명해주 

안 창호가 길림^ ^，후 §는 한번도 만나지 못 |} 였다ᅵ i || _ 
io 여년이 지난 후 우 5 ᅵ가 백두산 쪽에서 무장 투쟁을 할 때 안 창호는 일제 놈들에 ■ 

게 체 포되어 감 옥에서 얻은 ft 으로 최후를 마^ K ■ f \ S 1 ： ■ 

나는 그때 그소식 을듣고 평생을 민족의 계몽과 단합에 바처온 안 창호가 독립의 = 
날을 보지 못하고 일쩍이 떠나간 것을 애 석하게 생각하 였다. 그러나 별 스럽게 맺어 
졌던 안창 호와의 인연이 그 것으로 완전히 끊어처 버린 것은 아니 었다. 안 창호는 갔 
지만 그의 여등생 안 신호가 해방 후 조 선민주 여성동 S 중앙 위원회 부위원 장으로 우 

^^Bl 일 흖내니 ， ^^^ME 

해방 후 조국에 개선한 나는 국 내에서 활 등하던 애국지 사들을 통하여 안 창호의 

누이 등생이 남포 방면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 다.^ 
\ 그 당시 남 포지구 에서는 김경석 등무가 파견 원으로 활 동하고 있 었다. 그래서 그 
에게 안 신호를 찾을 테 대한 과업을 주 었다. 더칠후 남 포에서 안 신호룰 찾 았다는 
통보가 올라 왔다. 김 경석동 무에게 전화로 그 여자의 경향이 어 떤가고 물으니 그는솨 

밤낮 ^ 3 책만 끼고 다니는 여자 인데 독 a 한 신자 같 다고만 rm^QM^ 




김 일성주 석께서 남 북정당 사회단 체연석 회의에 참가 한김구 선생을 만나주 시었다 



= 나는 안 신호가 이름난 애국 열사의 동 생이기 때문에 종교를 @ 어도 애국 심만은 드: 
있을 것이니 당적 영향을 주면서 잘 이끝어 보라고 김 경석등 무에게 말하 였다. ： ― 
ᅮ 김경석 등무는 알 겠다고 대답하 면서도 별로 시답지 않아하 였다. 신자들 이라면 덮 ^ 
어놓고 색 안경을 끼 고보는 때여서 우 51 가 그 S 게 누누이 강조했 음에도 불 구하고 ： 

신 자들을 경원 시하는 폐만 쉽 사5] ^^ffh^tT^falif 1 ᅳ.. ； - T 

^달후 김경석 등무는 나^ 게ᅳ : 안신 호가^ 당 하혔균는3^ᅵ그：^성3^속홀"% 
증을 넣어 가지고 다 니면서 새 조선 건설에 헌신분 투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 ^ 

^^그 소식을 듣고 안 창호의 애국혼 코 ^하 에만 9%청^} 디군 y^^H 
&젊 였 ^ 표 * ― - = = - _ = 
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 실하게 일하는 안 신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^ 는 독립인 ^ 
사 로서의 안 창호의 파 란많은 일생을 생 각했고 생전에 그가 민족을 위해 바친 노고 
1 더듬 어보더 감 개무량 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 었다. ： ：： , ■ 
일생을 반 공으로 살아온 김구는 남북연 석회의 때 북 반부에 들어와 안 신호룰 만 ： 
나보고 놀 랐다. 공 산주의 자들이 상해임 시정부 거물의 누이 동생을 중앙녀 a 부위원 L 

장으 I 등 용시키 근ᅵ 라고는 상상도 못했펀 모양 이다. 안 신호는 그의 젊은 시절의 

인이! ^혼녀 였다. v j = ^=E= ==^=M 

안 신호에 대한 우^ 의 믿음은 곧 안 창호에 대한 믿음 QMi:^^^ 은 또한 이 
나 신앙을 초 월하여 민족 이라는 하나의 울타^ 속에서 애국 애족의 유대에 의해혈 ᅳ- 
연적으 로연결 되어있 는독립 운등의 모든선 배들에 대한우 근ᅵ 의 에 절이더 인 사이기 - 

도 Bmr}Z - , ' ： = 



제 3 장 길 림시절 



7. 3 부통 압 



1920 년대는 총적으 로볼때 반 일애국 역량의 도> 일전션 에로의 통합 촉성기 였다고 
말할 수 있다. 민족의 전도를 진 심으로 생 각하는 션각 자들과 애국지 사들은 독립의 
기초가 반일 역량의 통일 ^ 결에 있음을 확 신하고 그것을 실 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 

을 기울여 왔다. ― ： 

^시아 에서의 사 회주의 10 월 혁명과 3.1 인민 봉기의 영향 밑에서 새 사조의 보급 ᄄ 
과 합 7 게 급속히 태어난 여러 개의 노 등운등 ᄐ> 체들은 1920 년대 중기에 와서 조션노 =^ 
농총등 S 으로 통합되 었다. 반 일애국 세력을 한테 묶어 세우기 위한 작업은 민 족주의 "=: 

진 a 에세 진행^ ― 

1927 년에는 민족 도> 일당 조직의 기운이 무르익 어가는 가운테 공 산주의 진영과 민 ^ 
족주의 진영의 공동 전선기 관으로 신 간회가 창 립되어 그 산하에 수만 명의 회 원들을 M 

반 일애국 역량의 통합을 위한 운동은 독립 운등의 책 원지로 전환된 만주지 방에서 g 
도 활 발하게 전개되 었다. 《한일 합병》 직 후부터 만주지 방에서 우후죽 순처럼 생겨 ^ 

난 군소독 립운동 ^ 체들은 무수한 ^합 집산 과정을 거처 1925 년경 까지는 대 체로정 g 
의부， 신 민부， 참 의부의 3 부로 나 뉘여져 각각 독자 적으로 활등하 였다. 7 — ：|" 

그^ 나 자기 e 체의 관할 구역에 금을 그 어놓고 다른 e 체와의 협 등적연 계도없 M 

이 중세 21 의 소공국 들처럼 서로 등# 흣ᅵ고 할 거하던 3 부는 일본 Xjg^ 의 # 의 거 j 

듭되는 = 공세 앞에서 각개격 파당할 위험에 처 하여있 었다. 훈 춘사건 y^iU^n ■ 

마영 사건을 비룻한 일 본군의 연 속되는 대학살 작전과 《미쯔 야협정 > 으로 만주지 
방의 독립군 ^ 체들은 큰 티" 격을 받 았다. ' 

봉오골 전투와 청산 ^전 투에서 대 참패를 당한 후부터 일 본군은 독 립군의 무장활 
등을 견 제하기 위하여 계속 적으로 병력을 증강 하였고 일본군 한 명이 죽으면 조선 
사람 열명을 죽이는 간악한 심 ^살륙 전으로 성 장기에 있던독 립군을 피등에 몰아 
넣 었다. ^ £ 

이러한 사태 하에서 패권 다툼에 열을올 ^던 각 부의 지도 자들은 군앞에 조성된 
난국을 해 소하기 위한 E ᅡ개 책으로 독 립운동 도> 체들의 통합을 모 색하지 않 을수없 

었 1=^^^^^ =^ ―'' ' > ^ t = 

쇼 _ ——ᅳ I 3 부가 태어난 초시 기부터 독립 운등의 선각 자들은 통 

합의 필 요성을 절 감하고 그것을 실 현하기 위해 백방으 

그 당시 3 부는 관할 구역을 넓히기 위한 경쟁에 쓸테 

i 는 정력을 소모 하면서 서로^ ᅵ하고 반 목하는 상태 ^ 

#i ^었 의 패 3쫓% 표의따 금 가 슴아픈 충 E 
돌 과유혈 도빚어 냈다. ᆻ g 

나는 1925 년 여름에 이미 3 부의 지도 자들이 무송에 E 
모여 아버 지 가 사회 하는 큰 규모의 회의 를열고 통합실 E 

김좌 진의청 산리전 투지역 ― 현의 방도에 대해 진 지하게 토의하 는것을 목격하 였다. = 




민족 e 체 연합촉 진회에 망라된 인 사들은 민족 딴일당 결성을 위한 준비 사업에 박 
차를 가하는 한편 각파 지도자 들과의 끊임 없는연 계밑에 재 만조선 등포의 자 치문제 
와혁명 전션의 통 합을위 한회의 를여^ 차례에 걸처 진행하 였다. 
「시 장소를 바 꿔가더 회의를 거 듭하는 과정에 《왕바 사건》 이라는 소설 같은 사건도 

그 당시 김 등삼， 최 등오， 현 묵관， 심 릉준， 임 병무， 

= 김돈， 이연， 송 상하를 비룻한 3 부의 지도 자들은 신 

안툰에 모여 통합 회의를 하고 있 었다. 신 안툰은 길 

장철 도에서 서남 쪽으로 303 쯤되 는곳에 자 ^잡고 
있은 등네인 131 ᅵ 길팀， 흥경， 화전과 더불어 만 주에서 
몇 개 안되는 정치 운등의 책원지 였다. 
^ 3 부 합작회 의의기 밀을내 람한 일 본영 사관경 찰에 
서는 평 민으로 가장한 다섯 명의 밀 정들을 현지에 

n— — — ： ᅳ표^ } 였다. ᅮ— -=p" 교 7 -- 

밀 정들은 신안툰 근처의 등향 수구부 락까지 와서 
자라 잡이를 하는척 하면서 3 부합 작회의 과정을 람지 

하 였다. 그^ 다가 마 을청년 들에게 정체가 탄 로되어 모조 9 처 e 되 었다. 청 년들은 
밀 정들을 한 끈에 묶어 송 화강에 수장하 였다. 시 —쑤ᅳ S ― 
길 팀주재 일 본영사 관경찰 에서는 중국경 무청에 이 사건의 전 말을알 ^고 조션사 
: 람들이 일본 량민을 살해하 였다는 이 유하에 사건 현장과 신 안툰에 대한 공등 수사를 
강요하 였다. 이 사실이 경 무청에 통 역으로 근 무하고 있던 오인 화라는 사람에 의해 

,： 3 부합 작회의 대표 들에게 통보되 었다. 대 표들은 일 ᄐ> 휴회를 선 언하고 신 안툰을 떠 

났다. 「 \ 

이것을 세 S 《왕바 사건》 이라고 한다. 왕바란 중국의 속어로 자 라라는 뜻 이다. 

" 독 립운동 e 체들의 통합을 위한 3 부의 회의는 무수한 난관과 우여 곡절을 등반하 
였다. 3 부 합작을 두려 워하는 일제의 집요한 미행과 파괴 책등이 첫 번패 난관 이라면 

5 그보다 더 큰 난관은 각 e 체 i 들에 생긴 파 벌들의 대립이 었다. 정 의부는 촉 성회파 
^| 와 협의 회파로 분 열되어 있었고 신 민부는 군 정파와 민 정파로 대립 되어있 었으더 참 
-~ 의부는 촉 성회지 지파와 협 의회지 지파로 같라져 옥신 각신하 였다. 김 등삼， 이 청천， 
을 Ji 룻한^ ^ᅵ서 탈퇴하 였고김 좌진， 황 학수를 우두머 ^로 
^ 한군 도 '신민 부와결 mi^5t> ~" \J 

3^mS 9] 7} 저 is XI 주 ±^ ^ 폐01 쫘ᅳ 

^ 길팀의 상의 가에는 조선 사람이 경 영하는 복흥 태라는 정 미소가 있 었다. 길팀에 

있는 독 립운등 자들은 그 정 미소사 무실을 침실과 사 무실로 이 용하고 있 었다. 남만 

과 북만， 등 만에서 오가는 독립운 등자들 까지도 그곳을 e 골 방으로 자주 이 용하였 
기 때문에 복 흥태는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 었다. 

바로 여기서 3 부통합 회의가 해를 뇜기더 열 5 ᅵ고 있 었다. 
복 흥태정 미소가 육문중 학교로 오가는 길목에 있었 으므로 나는 회의에 참가한 대 
표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 였다. 

그 정 미소의 주인은 공산 주의를 등 경하는 민 족주의 자로서 남의 쌀을 찧 어주고 
도 정료를 받아서 밥 슬이나 먹고 살 아가는 소 기업가 였다. 

어느 날 그 정 미소에 들^ 니 내가 아는 영 감들이 김형직 션생의 아들 이라고 하면 
서 나룰 김 좌진， 김 등삼， 심 룽준을 비룻한 3 부통 합회의 대표 들에게 소 개하는 것이 




었다. 그 S 게 소개해 놓고는 농 담삼아 《이 사람은 우 ^하고 사상이 팥라. > 하고 꼭 
지를팥 아놓 았다. _ 
나는 웃 으면서 《그 S 게 말씀 하시면 곤란합 니다. 선생 님들도 조선 독립을 하자는 

것이고 처 도조선 독립을 하자는 것인 13] ᅵ 사상이 다를 근ᅵ 있습 니까. > 라고 말 했다. 내 
가 그런 말을 하자 그들은 자 네들이 사 회주의 운등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런다고 하였 
다. 

공 산주의 선전을 하 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 였다. 

나는 그 들에게 《지 금청 년들이 공 산주의 운등을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적 추세 
이고 그것을 지 향하는 것이 청년 들인테 남들이 다하는 공산 주의를 왜 조선 청년들 
이라고 안 하겠습 니까. 우 근 ᅵ가 새것을 보지 않고 계속 낢은 것에만 매여팥 린다면 조 
선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 니까? 선생 님들은 선생님 들이고 또 우 3 는 세대가 다른 

n 션생 님들이 청 년들의 심정을 무 시하면 곤란합 니다. >하고 들이대 었다. 내가 이 
런 말을 하자 영 감들은 《자 네가 아무 것을 하든 우린 상 관하지 않겠 네. 설 마하니 

자 네들이 우 e ᅵ야 티_ 도하 겠나. > 라고 하는 것이었 다.— ᅳ ᅵ― . ᅳ^ 7^ 
나는 그 들에게 무엇을 보고 우 g 청년들 이선생 님들을 타도하 근 ᅵ라고 생각 하는가 

고 점잖게 말하 였다. , ᅭ ^ ^ 

이와 비슷한 일은그 후에도 몇번있 었다. —- 

가 더오더 이 따금씩 들 려봐도 3 부가 통합 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 었다. 독립군 

의 지도 자들은 짜증이 날 지 경으로 회의를 질질 끌고 있 었다. ᅳ —— -— 11 
나는 3 부의 지도 자들과 접 촉하는 과정에 그들의 생활 내막을 알게 되 었는테 그 생 

활 이라는 것이 고 루하고 따 분하기 그지없 었다. : .： ᅳ: 
길 팀성밖 조양문 근처에 삼풍잔 이라는 간판을 e 여관이 있 었다는 것은 앞 에서도 

말한 바가 있다. 3 부통합 회의가 휴회로 들어같 때마다 독 립군의 지도간 부들은 이 

여관에 모여 다른 파를 견 제하기 위한 모의를 하 였다. ^^^1 

그여관 가까 이에는 우 5 ᅵ가 대 중교양 장소로 이 용하고 있던 손 정도의 에 배당이 
있 었다. 그^ 다나니 나도 자연히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때면이 삼 풍잔에 모인 
독립군 상층의 생활을 엇불 수가 있 었다. ― ^ 

그들이 정 해놓고 쓰는 방에는 손때가 올라 반질 반질한 장 기판이 늘 놓여있 었다. 
독립 군들이 심심 해한다 고여관 주인이 특별히 만들 어온장 기판이 었다. 

독 립군영 감들은 그 방에서 진종일 입 씨름을 하든가 장 훈이야 명 훈이야 하면서 
세 월을보 냈다. ᄑ _ T _ 

삼 풍여관 주 인들은 독 립군거 두들을 섬기 느라고 뿅이 빠질 지경이 었다. 그들을 
치를 때는 태풍 합정미 소에서 찧 어내는 쌀가 운테서 제일 좋은 쌀을 골라 밥을 해먹 
이군 하 였으더 고기나 두부나 물고기 같은 반찬도 떨구지 않 았다. ᅮ픠 

독립 군지휘 관들은 매일 장기 놀이로 밤을 밝히 면서도 주인들 한테서 밤 참으로 메 

a§ 수를 꼭 꼭대접 받군 하 였다. ᅭ^ 
그 집 딸이 하는 말이 그것도 다 공 짜라는 것이 었다. 그는 밤마다 담배심 부름， 슬 

심 부름을 하 느라고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하 였다. 그가 한번은 자기 어 머니에 
게 《어 머니， 우 g 가 이 모 양으로 저 사 람들을 섬기 다가는 석 달도 못가서 거지가 
되겠 어요. > 라고 하 였더니 그의 어 머니는 오히려 그를 꾸짖 으면서 《나 라를 찾자 
고 싸우는 분 들인데 무엇을 아끼 겠니. 이제 준비가 되면 싸우러 떠날 게다. 다시는 
그런 말을 입밖에 내지 말아 라.》 라고 하 더라는 것이 었다. r 

그^ 나 독 립군의 지휘 관들은 싸우러 떠나기 는커녕 무기를 모아다 창고에 감추고 
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 었다. 그러 다가도 우^ 가 가면 장부책 같은 것을 펴 
놓고 무슨 일을 하는 척하 였다. 젊은이 들한테 건돨 군처럼 보 이기는 싫어서 눈치놀 



하 는것이 었다. 




어떤 날은 그들이 주 먹이나 목 침으로 책상을 꽝꽝 내^ 치더 서로 입에 담지 못할 

상 욕들을 퍼 붓기도 하 였다. 3 부가 통합을 한 다음 어느 파가 실권을 쥐 겠는가 하는 
것이 기 본문제 였다. 그들은 자기 파가 활등 연한도 더오 래고업 적도더 크다 거니， 
자기 파가 관 할하는 구역이 더 넓고 군중도 더 많 다느니 하면서 제가끔 자기 파를 
내 세우고 다른 파를 깎아내 근ᅵ 었다. 그^ 다가도 처넉이 되면 슬을 마시고 밤새껏 주 
정질을 하다가 다음날 한 낮때가 되 어서야 일 어나군 하 였다. — _ 

어느일 요일우 g 는 태 풍합정 미소에 갔다가 거기 ^^^^^ 

서 상해임 시정부 재 정부장 이라는 사람과 논쟁을 하 

였다. yy 

그는 자기네 등료 몇 사람을 테^ 고 길팀에 와서 

몇 팥패 3 부통합 회의에 참 가하고 있 었다. 그가 청 
년들과 어울려 장난도 잘하고 S 보적인 냄새가 풍 

기는 말도 자주 하므로 우 e ᅵ도 그를 만나면 선 생님， 
선생님 하면 서속에 있는 소리를 꺼 el 낌없이 터놓군 

하 였다. 그' ᅵ 

그날 우 e ᅵ는 그와 이런 저런 이 야기를 나 누다가 
상 해임시 정부를 좀 비판하 였다. 당신 네들은 나라도 
민족도 안중에 없이백 성이야 어떻게 돼가든 외국에 쫓겨와 서까지 제가끔 한자^ 

해먹 겠다고 싸 움질만 하더 돌 아가는 131 ᅵ 그 러고도 애국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있는 

가， 여기서 벼슬을 한대야 촌에 나가서 농 사하는 집 몇집을 상대로 군 자금을 거두 
더 이래라 처래라 하는 것인데 그런 권력 다틈은 해서 뭘하겠 는가고 우 ^ 청년들 몇 
이 들^ 앉아 막 공격을 들이 탰다. ― _ : ᅳ 수 

재 정부장 이라는 사람은 우^ 의 정당한 충고에 말문이 막혀 쩔쩔 매다가 자기를 
모욕 한다고 노발대 발해서 우^ 에게 욕지거 e ᅵ를 퍼부 었다. 

《너 희들이 나를 반 대해? 그래， 을다. 너 희들만 잘나고 우 e ᅵ는 못 났다. 그릴 바에 
는 나나 너희 들이나 다같이 실컷 망신을 당해보 자.》 ᅭ쑤 

그는 이 S 게 고함을 지 르면서 그 자^ 에 앉아 옷을 와 락와락 벗 어내치 었다. 벌거 
벗고 거 51 바닥에 나가 뛰어다 니면서 조 선사람 망신을 시키 겠다는 것이 었다. 자기가 
모욕을 당 했으니 그 대신 민족을 망신 시키는 것으로 앙 갚음을 하 겠다는 것 이다. 

내가 많은 사 람들을 만나보 았지만 그런 사람은 난생 처음 보 았다. 간판은 임시정 
부부 장인테 소행을 보면 무뢰 한이고 망나니 였다. 그가 정미 소담장 밖으로 나가는 
날이면 야 e 이었 다. 재정 부장의 망 신이자 우^ 의 망 신이고 조선 사람의 망 신이었 
다. 그래서 그를 겨우 진 정시켜 옷을 주어입 혔다. 

우 g 는 그날 집으로 돌아 가면서 다시는 그런 사 람들과 상 종하지 말자고 하 였다. 
자 기네를 비판하 였다고 알몸 뚱이바 람으로 거^ 바닥에 뛰어나 가려는 사람이 독립 
운등을 하면 일마나 잘하겠 는가. 배꼽을 드^ 내놓고 다니는 아이들 이라면 몰라도 
나 살이나 먹은 사람이 그 꼴이니 그게 무슨 정치인 인가. 

이 사람이 상해임 시정부 망신을 다 시키 었다. 그 당시 만주지 방에는 상해 임시정 
부를 곱지 않게 보는 사 람들이 많 았다. 파쟁을 한다고 곱지 않게 보았고 구걸 외교에 
매팥 린다고 곱지 않게 보 았으더 군 자금을 탕 진하더 무 위도식 한다고 곱지 않게 보 
았다. 임시 정부는 인 두세와 구국 의무금 으로도 모자라 나 중에는 공 채까지 발 행하고 
돈 냥이나 있는 사 람들을 찾아다 니면서 아 무개는 어 느도의 관 찰사， 아 무개는 어느 
군의 군수， 아 무개는 어느 면의 면 장으로 임명 한다는 《사 령장》 이라는 것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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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의가에 있는 
복흥태 정미소 



직 함에 따라 해 당한 



그 

1=3 



받아 들이는 매관매 직까지 하 였다. 



제 3 장 길 림시절 



민 족주의 자들이 통합을 이 룩하지 못하고 파벌 싸움을 계 속하고 있은 사이에 일제 

는 그 들속에 주 구들을 박 아넣어 반일독 립운동 자들을 손쉽게 붙잡아 갔다. 가장 가 
슴아픈 손실은 오동 s 이 체포된 것이 었다. 일제 경찰은 주구 김 종원을 시켜 조선의 
큰 금광주 최 창학이 장춘에 와 있으니 그와 교 섭하면 막대한 독 립운등 자금을 해결 
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면서 오 등진을 유인 해내여 장 춘부근 흥륭산 역에서 체포하 
였다. 

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분하고 원 통하여 일 마등안 밥맛을 잃어버 ^ 다 싶이 
하 였다. ^ 

그런테 설상가 상으로 그 후 오 등진의 아들 오 경천이 길팀영 화관에 구경을 갔다 
가 화재 사고로 죽 었다. 내가 불속에 뛰어들 어가서 업어내 오기는 하 였으나 불행하 
게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 였다. 남편이 감옥에 잡 혀가고 아 들까지 잘못된 후 오등진 
의 부인은 고 민끝에 정신 이상에 걸^ 고 말 았다. 우^ 가 가서 위로 도하고 병 구완도 
하 였으나 소용이 없 었다. 결국 부인은 애 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 았다. ᅮ 

오 등진이 죽음을 각 오하고 법정 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을때 한쪽 에서는 3 부통합 ^ 
을 한다고 매 일같이 모여 앉아 술추 럼이나 하면서 세력다 름으로 시간을 보내 니ᅮ그 "=： 
것을 보는우 근ᅵ 의심 정이 좋을수 가없었 다.^ ᅳ^^ ^ 

오 등진의 체 포에서 맛을 들인 일제 경찰은 더 많은 반 일운등 자들을 불들 어가기 M 
위해눈 에쌍심 지를켜 고돌아 쳤다. - —— ᅳ— — — "― ——― ^ 

그래도 3 부의지 도자들 은정신 을못차 e ᅵ 고말공 부질만 계속하 였다. —— ᅳ = 

하루는 그 사 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 었는지 바지가 행이에 모래를 넣고정 미소울 들 
티 끙 ᅵ안을 왔 다갔다 하면서 팥 5 ᅵ기 훈련을 하는 것이 었다. 그 광경을 보게 된 나는 답 ^ 

답한 생각을 금할 수 없 었다. 일제의 만주 침락이 눈앞에 박 두하고 조국의 운명도 날 ■ 
을 따라 더 암 담해만 가는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 운다고 하는 사 람들이 이게 도대 = 

n 무슨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들 었다. ^구 

나는 참 다못해 우 e ᅵ는 오등진 사령의 체포를 통해 선생 님들이 크게 깨팥은 바가 
있으^ 라고 믿었습 니다. 왜 능들은 방법과 수 e 을 가 e ᅵ지 않고 이 름있는 반 일운등 
자들을 하 나하나 체 포하여 처 형하고 있는데 선생 님들은 아직도 여기에 모여 앉아 
회의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을은 일입 니까， 우^ 청년학 생들은 남만과 북만， 
등만에 있는 모든 독 립운등 자들이 서 로힘을 합치고 조 션사람 모두가 e 결을 이룩 

하도록 하 루속히 3 부 통합을 성사시 켜주기 바립 "니다 하고 절 절하게 호소하 였다. 
그러나 3 부의 지도 자들은 그 후에도 계속 싸 움질과 공^ 공 담으로 세월을 보냈 



그때의 조 바심과 안타까 움이란 실로 형언할 수 없 었다. 공 산주의 운등을 한다는 
사 람들도 파벌싸 움에만 미처돌 아가고 있는테 그나마 일 마간의 무 장력을 쥐 고있은 
민족 주의자 들마저 그런 형 편이니 참으로 답답하 였다. E 

우^ 는 생각다 못해 그 들에게 좀더 큰 자극을 줄 목적 
으로 민 족주의 자들의 권력 싸움을 풍자한 연극을 만들 
었다. 그것이 지 금까지 전 해지고 있은 《3 인 1 당》 이다. 

준비가 다된후 내가 가서 3 부의 지도 자들을 초대하 
였다. 회의 를하느 라고수 고하시 는션생 님들을 위해우 E 
^들이 연극을 하나 만들 었는데 피곤도 푸실 S 한번 와 E 
보라고 하니 그들은 다들 좋아 하면서 손 정도네 에배당 ^ 
으로 찾아^ g^^^ 

노래와 춤을 비룻한 몇 가지 종 목들이 끝난 다음맨 5 

신민부 한족총 연합회 본 부건물 픈:^ 마지 막으로 연극을 무대 에 을 렸다. 




처 음에는 그 영 감들이 연극이 재미 난다고 하면서 대 e 히 좋아하 였다. 그^ 다가 
세 사람이 서로 자 ^ 다틈을 하는 연극의 내용이 자기 네들을 풍자한 것임을 알아채 
고는 일 굴들이 시 뻘개서 《나쁜 놈들， 우^ 룰 감히 모 욕해? 저 성주가 아주 못쓰게 
됐다. >고 하면서 팥아 나버^ 었다. 

나는 다음날 아침 일쩍이 그 들한테 찾 아가서 시 치미를 떼고 물 었다. 



《어 제저 넉에 선생 님들은 왜 공연 도중에 가 시었습 니까? 연 

서야재 미있지 않습니 까?》 '- ■ 



그. 



마지 막까지 보 



러자영 감들은 노 발대발 하면서 너 희들이 어제 저넉 우 ^ 를뭐 라고 욕했 는가고 

나에게 대^ 포— §H|^^H^^^^^^^^^^^^s 
나는 그 들에게 우 e ᅵ의 진심을 이 야기하 였다. 

《선생 님들， 무엇이 그렇게 노업습 니까? 선생 님들이 서로 싸 우기만 하기에 우 a 
도 너무 답 답해서 연극을 만 들었습 니다. 어제 처넉 연극은 청 년들의 의사를 대변한 
것인테 청 년들이 무엇을 지 향하고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선생 님들도 아서 

야 하지 않 겠습니 까.》 jr' ^ ᅩ -, 

j 우 g 의 사 g 정연한 말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이제는 저 사람들 보기가 부끄^ ᄒ 
서라도 무엇 이든지 하나 만 들어야 겠다고 하 였다. — 

그 후 3 부는 형 식상으 로나마 국민 부라는 이 름으로 통합되 었다. 그것은 정 의부의 
잔 류파와 신 민부의 민 정파， 참 의부의 심릉 준파의 연 합으로 이루어 S 절 반짜^ 통 
합이 었다. 지 \ —— 

2 정 의부의 탈퇴 파와참 의부촉 성회지 지파， 신 민부의 군정파 는따로 임시혁 신의회 
라는 단체룰 조 직하여 국 민부와 병립하 였다. ᅳᅭ^ ^ᅮ- 

： ᅵ 각파의 지도 자들은 국 민부의 지 붕밑에 들어 와서도 서로 등을 돌려대 고앉아 딴꿈 

을꾸 었디! ^를 ᅵ ᅵ — ― I ― ■ ■ ― 7 
민 족주의 진영의 보수 세력은 이처럼 새 사조를 배척 하면서 파벌 싸움을 하다가 종 
말을 고 하 였다.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일제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파쟁과 입씨 
름으로 세 월을보 낸것은 조 선민족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 복시킬 확고 부동한 결 

펴/ ᅵ uji^oi'i^ta^^= =： I 
역 사는 바 야흐로 민 족해 방투쟁 에 서 의 세 대교체 를미룰 수없는 과업 으로 제 기 하 
였다. 우 근ᅵ 는 청년공 산주의 자들이 야말로 이 세대 교체를 감당할 주 인공들 이라고 생 
각하 였다. ' 




제 3 장 길 림시절 



8. X ᅡ 광수가 잦은 길 





청 년공산 주의자 
차광수 



길팀 시절을 회상할 때면 9i 을 수 없는 일 굴들이 
-없이 떠 오르군 한다. 그 얼 굴들의 전 럴에는 항상 

차 광수가 서 있다. ——^—：~：1 ：" 

내가 그를 처 음으로 만난 것은 1927 년 봄이었 

다. r ᅳ그그 —^ᅳ —― 

나에 게 차 광수를 처 음으로 소개 해 준 사람은 최 
창걸 이다. 최 창걸은 화성 의숙이 페교된 다음 정의 

부본 거지의 하 나였던 유 하현의 삼원 포에서 독립군 

녜 U: = 

하루는 그의 연 락원이 쪽지를 가지고 갑자기 나 
를 찾아 왔다. 그 쪽 지에는 이제 차 광수란 사람이 길 
팀에 가니 만나 보라는 것과 자기도 인차길 팀에한 
번 오 겠다는 내용이 적혀있 었다. 

더칠후 내가 기독교 청년회 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
나올 때 였다. 목이 한 쪽으로 약간 기 울사한 안경쟁 
이 청년이 불쑥 내앞에 나티 "나 밑도 끝도 없이 최창 
_ " = = 걸이 란사람 을아느 나고물 었다. 내 가안다 고대답 
하자 그는 무작정 손부터 내밀 었다. 그가 바로 차광수 였다. 
ᅳ 그날 차 광수는 될수록 자기는 말을 적게 하면서 나한테 말을 많이 시 켰다. 그^ 다 
보니 그는 묻고 나는 대 답하는 식으로 이 야기가 진행되 었다. ― ― „ 
그는 몹시 무뚝 뚝하고 범 접하기 어려운 사람 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어디로 간다 

I B H B 

_ 일마후 최 창걸이 약 속대로 길팀에 왔다. 길 팀에는 정 의부의 지 도부가 있었고 그 
들을 호 위하는 중앙호 위대가 신개 문밖에 막사를 정하고 있 었다. 최 창걸은 자기네 
중 대에서 중앙호 위대에 연락할 일이 생기자 그것을 핑계로 길림에 찾아온 것 이다. 
^+fe 최창 걸에게 차광 수와의 담화 내용도 이야기 해주고 그 에게서 받은첫 인상도 

실토 하면서 그가 아직 속을 주는 것 같지 않 더라는 말도 하 omgs— . - 
최 창걸은 자기가 처음 그를 만날 때 에도역 시그런 인상을 받 았는테 지 내놓고 보 




면 사람은 진국 이라고 하 였다. 

하루는 최 창걸이 속 해있는 독립 군중대 장한테 
하는 교원이 있다는 사실이 통보되 었다. 

중대장 은그를 당장체 포해오 라고하 였다. ᅳ 



s ^ ᄂ; 

TT ― 



하자 학교에 공산주 의션전 



최 창걸은 공산주 의라면 덮 어놓고 이 도> 시하는 독립 군한테 차 광수가 흑시 행패라 
당하지 않 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기의 영 향하에 있는 대원 들에게 히 과 



s 최 창걸의 과업을 받은 독 립군대 원들은 차 광수가 하 숙하고 있는 집에서 처 벽- 
먹게 되 었는테 그들이 받은 처 넉상이 몹시 초 라했던 모양 이다. 강조밥 한 숟 가락- 



8. 차 광수가 찾은 길 



물에 마니 죽은 좀벌레 와 쌀접 테 기 가 등둥 떠 올 랐다고 한다. = 
돌아다 니면서 대접을 받는테 습관된 독 립군대 원들은 이것도 밥 인가， 독 립군을 ^ 

대하는 본때가 펄돼먹 었다고 을렀다 멨다. 
그때 차 광수가 집 주인을 두 둔해나 섰다. 

《이 집 주 인들은 더칠패 낟알 구경도 못하고 푸 성귀로 끼니를 에우고 있소. 독립 M 
군어 른들이 왔다고 그래도 성의를 다 하느라 지 주집에 가서 쌀을 꾸어다 밥을 지었 
e 말 이요. 잘못을 따지면 나쁜 쌀을 준 지 주한테 있지 정성껏 밥을 지어 대접한 주 ■ 
인 한테야 무슨죄 가있겠 소.》 ―— ^ 

일굴을 붉히더 호통을 치던 독 립군대 원들도 차 광수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 었다. 

이치에 맞는 말 이어서 트집을 잡을 수가 없 었다. J 

처 음에는 독 립군도 몰라 본다고 우들 a 거 ^ 던 그들이 나 중에는 차 광수의 인품에 
끌리더 체포 는커녕 빈 손으로 돌 아가서 중대 장에게 차 광수란 사람은 공 산당은 아니 
고 대 q: 한 애 국 자라고 보고하 였다. ― ᅳᅳ" ― —― ― 

최창걸 자신도 차 광수를 만나보 았는테 과연 사 귈만하 더라는 것이 었다. 원래 최창 
걸은 자기가 일 e 좋다고 본 사람에 대 해서는 끝까지 진 지하고 지극하 였다. ᅮ―:^ 

나는 최 창걸의 눈에 좋게 보 였으면 차 광수가 좋은 사람일 것 이라고 @ 었다. 

최 창걸이 돌아간 다음 한 주일쯤 있다가 불쑥 차 광수가 다시 나티" 났다. 그는 한등 
안 길팀 바람을 좀 쏘ᅵ였 노라고 하면서 아닌 밤중에 흥두 깨라는 식으로 나에게 민족 
주의자 들과의 등횅 문제를 어떻게 하겠 는가고 물 었다. 

장 개석이 중국공 산당을 배신한 것과 관 련하여 당시 공산 주의운 등내부 에서는 민 
족 주의자 들과의 등꽹 문제가 격 렬하게 논 의되고 있 었다.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진 j 
정한 공산주 의자와 기회주 의자를 가르는 하나의 시금 석처럼 되어있 었다. 그래서 
차 광수도 만나자 바 람으로 민족 주의자 들과의 등 a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 를물은 
것 이라고 생각 한다. 사실 장 개석의 변절로 중 국혁명 에서는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 
었다. : 

장 개석이 배신 행위를 하기 전 까지는 중국 혁명이 눈부신 앙 양기에 있 었다. 중국 ᅳ 
공 산당과 국 민당의 합작은 혁명을 추 등하는 강력한 요 인으로 되 었다. = 

1920 년대 후반 기부터 중국 혁명은 혁명 전쟁의 방 법으로 전국의 반동 통치룰 전복 ： 
하 는테로 나아 갔다. 제국 주의티 "도， 군벌 타도， 봉건세 력숙청 이라는 구 호밑에 1926 9 
년 여 름부터 북벌을 개시한 국민혁 명군은 호남， 호북， 강서 ，복건 등여^ 성들을 ^ ： _ = 
악하고 양자강 유역의 주요도 시들을 연이어 점령 하면서 일제의 조 종밑에 ^북 XI i 
까지 차 지하고 있던 장 작팀반 등군벌 들에게 드센 압력을 가하고 있 었다. -= 

상해의 노등 계급은 세 차례에 걸치는 영옹적 봉기로 도시를 장악하 였으더 무한 
과 구강의 인민들 은북벌 혁명의 승^ 에 고 무되어 영 제국주 의자들 로부터 조 계지룰 - 
탈환하 였다. 노등 자들은 총파 업으로 북 벌군의 진공에 호응 하였고 농 민들은 노 등» W. 
들과 합께 죽음을 무 릅쓰고 대중 적으로 북벌 전쟁에 gSSlff : q= ^ - == 

이런 때에 장 개석은 국공 합작을 파 괴하고 혁명을 배 신하는 길에 들어 섰다. 그는 - 
혁명의 지도 권을독 점하기 위하여 음 모적인 방법으 로국민 당지도 부와정 부에서 공 "ᅳ - 
산주의 자들을 제 거하기 시작하 였으더 제국 주의열 강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막후교 

swsmm mm[pt 2 - - - — = 

S 개석이 이#배^1^ 위 히^ 았다면 중국 f 명이 보 cftt^ 앞으로 전진 하 ^^ ^ 
을 것 Qia^aM 면^ Isi 자 들과의 동 a 문제도 훅^ 럼 w^FgnaaaxTaC = 

^^혁 명 근거^ >} 공고 ag 고북벌 혁명이 일 정^^ ^^장 개석은 곧 군 사독재 

^수 당을 반 대하는 파시스 트적인 S1 러 전에로 장ᄈ 였다. 그는 192ffT 』 ■ 



년 3 월에 중산합 사건을 조작한 후 그것을 계기로 황 포군관 학교와 국민 혁명군 1 군 
에서 주 은래룰 비룻한 모든 공산당 원들을 몰 아냈고 1927 년 3 월에는 손 중산의 3 대 
정책을 지 지하는 국민당 남창시 당부와 구강시 당부를 무 력으로 해산하 였으더 3 월 
31 일에는 중 경에서 군중대 회장을 습 격하여 수많은 시 민들을 학살하 였다. 

1927 년 4 월 12 일 상 해에서 혁명 군중에 대한 야 수적인 학살을 감행하 였다. 이 피 
비린 내나는 대도살 은지방 에까지 파급되 었다. 

이 사건을 분기 점으로 하여 중국 혁명은 일 시적인 퇴 조기에 들 어서게 되 었다. 

국 제공산 주의운 등내부 에서는 중국 혁명의 이^ 한 실 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
고 하면서 공 산주의 자들이 민 족주의 자들과 손을 잡 아서는 안 된다는 일부 극 단적인 
주 장까지 나오게 되 었다. ᅳᅳ ™ ^ 

이런 분 위기가 아마 차광 수에게 자극을 준 모양이 었다. 

조선의 공 산주의 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민족 주의자 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 

다는 것은 우 e ᅵ가 • ᄃ>를 무을 때부터 내세운 입장 이었다 rrr ᅳ ——― 

그날 나는 차광 수에게 조선 의일부 티" 락한 민 족주의 자들이 일 제에게 굴 복하여 
《자 치》 와 민 족개량 주의를 설 교하고 있지만 양 심적인 민 족주의 자들과 지 식인들 
은 국내와 해 외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조선 독립을 위해 투 쟁하고 있다， 일제의 야만 
적 식민지 통치를 체 험하고 있은 조선의 민 족주의 자들은 반일 정신이 강 하다， 그러 
므로 그런 민족주 의자， 민족 자본가 들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 였다. 

민족 주의자 들과의 등맹 문제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민족 주의에 대한 우 5ᅵ 식의 
독 자적인 해석에 그 기초를 두고 있 었다. 지금도 그 S 지만 그 당 시에도 우 e ᅵ는 민족 
주의를 민족해 방투쟁 무대에 맨처 음으로 등장한 하나의 애 국적인 사조로 보 았다. 

원래 민족 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옹 호하는 S 보적인 사상 으로서 발생하 였다. 

몰락의 비 탈길을 굴러내 려가고 있던 왕조 정치의 심연 속에서 내우 외환이 거듭되 
고 외세의 강요에 의한 개국의 진 통으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 하였을 때 개화의 
등불을 들고 ^자 주독립 >， ^보 국안민 »， ^척양 척왜: >를 부르 짖으머 역사 무대에 
태어난 것이 바로 민족주 의라고 말할 수 있다. 민족의 자 주권이 외부 세력에 의해 참 
흑하게 짓 밟히고 국토가 e ᅵ권 쟁탈을 위한 열 강들의 각축 장으로 변 하고있 을때민 
족의 이익을 옹 호하는 사조가 등 장하여 대중의 지도사 상으로 된것은 역사 발전법 
칙에 부 합되는 필 연적인 현상 이다. 
- -： 신흥부 르조아 지들이 민 족주의 기치를 들고 민족 운등의 션두에 섰다고 하여 민족 
주의가 처 음부터 자본가 계급의 사상이 었다고 보 는것은 공정한 견 해라고 볼수없 

다. ^ 
봉건 주의를 반 대하는 부르조 아민족 운등시 기에는 인민 대중의 이익과 신 흥부르 

조 아지의 이익이 기본 적으로 일치하 였다. 따라서 민족 주의는 민족 공등의 이익을 

^그후 자본 주의가 발 전하고 부르조 아지가 반동적 지배계 급으로 되면서 민 족주의 
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 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 었다. 그^ 므로 민족의 이익을 

S 정으로 옹 호하는 참다운 민족 주의와 자본가 계급의 이해 관계를 대 변하는 사상적 
도구 로서의 부르조 아민족 주의는 항상 구별해 보아야 한다. 이것을 동 일시하 게되면 

혁 명실천 상에서 엄중한 과오를 범하게 된다. , "7^- 뚜— ： 

우 ^는 부르조 아민족 주의는 반 대하고 경계 하지만 참다운 민족 주의에 대 해서는 
지 지하고 환영 한다. 왜나 하면 참다운 민족 주의의 기초룰 이루는 사상 감정이 애국 
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 이다. 애 국심은 공 산주의 자들과 민 족주의 자들이 다같이 
소 유하고 있은 공 통적인 사상감 정이더 공 산주의 자들과 민 족주의 자들이 민족을 위 
한 하나의 궤 도에서 서로 화 합하고 e 결하고 협력할 수있게 하는 최대 공약수 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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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국 애족은 공산 주의를 참다운 민족 주의와 연결시 켜주는 대등 맥이더 참다운 민족 
주의를 연공의 길로 이끝 어주는 원등력 이다. 

지난날 참다운 민 족주의 자들은 이 애국 애족의 기 치밑에 나라를 근대 화하고 외적 
에게 침 탈당한 국토를 되찾기 위한 투 쟁에서 적지 않은 공적을 쌓 아올^ 었다. 

오늘 북과 남에 서 로 다른 제 도와 사상이 존재 하는 분 도> 상황 하에 서 도 우^ 가 조 
국을 통일할 수 있다는 확고 부등한 신 « 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완 강하게 투쟁하 
는 것은 바로 공 산주의 자들과 참다운 민 족주의 자들이 다같이 소 유하고 있은 애국 
애 족에서 민족 화합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는 절 대적인 원천을 보고 있기 때문 이다. 
― 도> 일민족 국가인 우^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 주의가 곧 애국 주의로 된다는 
것은 움 직일수 없는 하나의 원 근ᅵ 이다. 이런 원 근 ᅵ로 보면 나는 공산주 의자인 동시에 
- 췌 - ,피훑 ..ui 

： 이것은 청 년학생 운등을 하던 그 시 절부터 지 금까지 우^ 가 한평생 견 지해온 견 
해이 고입장 이다. ― ― ― 

나는 차 광수를 만난 그날도 참다운 민족 주의와 부르조 아민족 주의는 구별 해보아 
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. 

차 광수는 말을 다 듣 고나서 나의 손목을 덤석 잡으더 격한 목소^ 로 《성 주》 하 
고 내 이름을 불 렀다. 

내가 이론이 월 등해서 그를 납득시 켰다고 생 각하지 않 는다. 모든 문제를 조선의 

구체적 현실에 기 초하여 판 9 하더 공^ 공담이 아니라 혁명 실천을 중 시하는 나의 
입장과 사고 방식이 차광 수한테 공명을 불러일 으켰던 것 같다. 
그 때부터 차 광수는 자기의 속을 터놓기 시작하 였다. 

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순간에 변하 였다. 지 금까지 내가 주로 말을 하고 그는 
질문을 하더 듣기만 했다면 그때 부터는 내가 묻지 않아도 그가 스스로 이 야기를 하 
였다. 

속을 터놓고 사귀 어보니 차 광수는 대 ^ 한 덧쟁이 였다. 나이는 나보다 일곱 살이 
나 우 였는테 일본에 건너가 대학공 부까지 한 사람이 었다. 그는 글도 잘 쓰고 연설도 
잘 했지만 마 음씨가 무한정 좋아서 청 년들을 많이 끌 었으더 맑스 주의에 대한 문제 

를 가지고 논쟁할 때면 서로 더 잘 안다고 지지 않 으려고 하 였다. 

화 요파의 두령 김찬은 차광 수한테 맞다 들기만 하면 쩔 쩔매군 하 였다. 김찬은 맑 
스주의 에 대 한 논쟁 에 서 차광 수한테 
： 견디지 못하 였다. 김찬을 공 산당거 f 

물 이라고 그 s 게도 신비 스럽게 생각 

하던 차 광수가 그 를몇번 만 나보고 

난 다음 부터는 중학생 다루듯 하 였다. 

차 광수와 서상 파인물 신일용 을논쟁 

시켜본 일이 있는테 그도 차 광수한 | 
； ᅭ테는 어쩌지 못 하였다 * ] J_ -j 
J 차 광수의 특정은 왼 총으 로 약 > 

간 기 울이고 다니는 것이 었다. 어렸 I 

을 때 목에 종처가 나서 고개를 g ᅵ뚜 ^ 

h 름하고 다닌 것이 버룻이 되어 그 s " 
큼^ ^ 다고 한 팍 / 

"차광 수는평 안북도 사람이 었다. 어 
려 서부터 등네 사람들 한테서 총명하 

| w 는 소 g 룰ᅮ들 oi^^^io A ^— 〜 「 」」 ^ ^ —유 r^'g 화 《 조선의 별 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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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명영 호【 

《조 선의 별》 



나이에 일본에 건 너가서 고학을 하 였다. 그가 맑스 -레닌 주의서 적들을 91 고 공산 
의를 등 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 였다. 
차 광수가 새 사조를 섭 취하머 힘겨운 고학 살이를 하고 있을때 일본 에서는 공산 

주의 운등이 하 강기에 들 어서고 있 었다. 창건된 지 일마 안되는 일본공 산당은 1923 
년 6 월에 있은 당 지도핵 심들에 대한 1 차 검거와 간또 대지진 시기의 백색테 ^로 하여 
몹시 약화되 었으더 그 후 지 도부에 잠입한 기회 주의분 자들의 책 등으로 인하여 해 
산되고 말 았다. 공 산주의 운등이 퇴 조기를 걷고 있은 일 본땅에 앉아 무슨 운등을 모 

^^^^^^^^^^^^^^ 색하더 맑스의 책이나 뒤적 거린다 



는 것은싱 거운일 이었다 . ^= 
차 광수는 서울로 돌아 왔다. 서울 
에 돌 아와서 공 산주의 운등을 한다 

는 사 람들을 만 나보았 다. 그런 131 ᅵ 같 
은 맑스 -레닌 주의를 한 다면서 무슨 
파가 그^ 많고 무슨 같래가 그 끗 ᅵ도 
복 잡한지 같피를 잡을 수가 없 었다. 

차 광수는 어 느 파의 주장이 을고 
그 튼지를 가르고 자기가 같길을 찾 
기 위해 우^ 나라 초 기공산 주의운 
등의 역사와 그 계보， 파벌관 계를품 
을 놓고 연 구하기 시작 했다. 그러나 
그것은 미궁을 해매는 것과 다름이 
없 었다. 

3 인 1 당， 5 인 1 파 식으로 파와 같 
래는수 두룩하 였다. 각파는 서로 날 
카릅게 대립되 어있었 지만실 제상사 
상적 입 장이나 정치적 견 해에서 본 




질적인 차 이가없 었다. 

차 광수는 자기가 국내에 있을때 종파분 자들의 책 등가운 131 ᅵ서 제일 너 절하게 생 

각한 것은 낙양관 사건이 었다고 하 였다. 낙 양관사 건이란 화 요계， 북 풍회계 인물들 
이 낙양관 이라는 료^ 점에서 회합을 가지고 있 을때이 두파의 결탁에 반감을 가지 
고있던 서 울파사 람들이 회합 장소를 습 격하고 폭행을 가하여 몇 사 람에게 중상을 
입힌 사건 이다. 중상을 입은 사 람들은 서 울파의 가 해자를 걸어 일제의 재판 기관에 
형사 소송을 제기하 였다. 이런 사건이 있은지 더칠 안되어 북풍 회파사 람들이 서울 
파인물 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 혔다. 그^ 자 이 번에는 서울 파에서 중상을 
입은 사람이 일제의 재판 기관에 찾아가 북풍 회파의 가 해자를 걸어 형사 소송을 하 



만들어 가지 고 다 



이런 파벌 싸움이 발 전하여 마지막 에는저 마끔씩 테러 e 들ᅮ 「. ― 
파와 대 결하는 지경에 이르 렀다. _ ᅳ 

- 공 산주의 운등을 한다는 사 람들이 어^ 면 처렇 게까지 험하게 타락할 수 있을가 
하고 주야장 탄하던 차 광수는 생 각끝에 서울을 떠나 만주로 들어 왔다. 만주는 쏘련 
과 가까운 곳이니 거기에 가면 국제공 산당의 연줄 도잡을 수있고 조 션공산 주의운 
동의 새 찾을 수 했즈 ᅵ：합 겠는가 하는 한 줄기의 희망 때문이 었다는 깃른^ - - 



ᅩ 종 파분자 들은정 우회선 언에서 조션공 산주의 운동을 분파 투쟁으 로부터 구 원하기 
위하여 서로 중상할 것이 아니라 공 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 였으더 이론 투쟁을 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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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하여 대 중에게 진정한 진로를 가^ 켜줘야 한다고 역설하 였다. ^^^^^^^^ 

정우회 선언의 주 장대로 공 개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퍽을 불 것은 조선공 산주의 W. 

운등이 아니라 일제의 고 등계형 사들이 었다. = 

조선공 산당이 창건된 후 화 요파는 서 울파와 대 립되어 파쟁을 하면서 자파 세력이 ^ 
강 하다는 것을 보 여주기 위하여 자 기들이 준 비하고 있던 민중 운등자 대회준 비위원 

72 명의 명 e 을 신문에 공개한 적이 있 었다. 이것은 영도권 쟁탈에 피눈이 된 종파분 ■ 

자들이 공 산당간 부들의 명단을 일 제에게 송두^ 채 뇜겨준 공 개밀고 장이나 다름이 ■ 

없 었다. 이 명 e 을 가지고 일제는 공 산당간 부들을 대대 적으로 검거하 였다. 검거션 M 

풍에 의하여 화 요파의 인 물들은 거의 다 감옥에 잡 혀가고 말았 다. ^ 
이 교훈을 망 각하고 종파분 자들의 주 장대로 이제 다시 공 개적인 논쟁을 하게 되 

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 쾨라는 것은 명백하 였다. ᅳ ᅳ-：ᅵ：-― — : =드 : 드― 돌 

일본의 물정에 밝은 차 광수는 정우회 선언이 일본 공산주 의운등 내부에 나타난 기 
회주 의사상 조류인 ^후꾸 모도주 의>의 재판 이라고 규탄하 였다. —ᅳᅳ 
― 후꾸 모도는 당을 재 건하기 위하 여서는 《이론 투쟁》 을 통해 순수한 혁명 의식을 ■ 

가 S 자와 불순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같라낸 다음 순수한 요 소들만 결합 하여야 한 ᅭ 

다고 역설 했는테 그의 주장은 분 열주의 적이고 분파주 의적인 것 으로서 일본 노등운 

— feflll 써녹^ 

차 광수는 후꾸 모도의 이론을 통채로 삼키다 못해 문 장까지 그대로 본딴 정우회 

종파분 자들의 범죄 행위에 환별을 느낀 그는 유하로 갔다. 시골 훈장이 되어 아이 
들의 머 5 ᅵ에 민족의 정기나 넣 어주더 조용히 살아 가려고 결 심했던 것 이다. 그^ 다 
가 최 창걸을 만났고 그의 소개로 길팀에 나티 "나게 되 었다. 

이국 땅에서 찬비를 맞으머 걸 어같때 차 광수는 자 기에게 힘을주 고희망 을줄수 
있는올 바른투 쟁노션 과지도 자를목 마르게 기다렸 노라고 고백하 였다. ᅭ： ᅭ ᅭ ᅮ 

그는 자기의 경력을 다 소개하 고나서 이 S 게 부르짖 었다. 

《성 주， 우^ 서로 믿음과 사 랑속에 공 산주의 운등을 할 수 없 을가? 분파와 해게 = ^ 

모니 싸움이 없 이 말이 요!》 - = 

차 광수의 그 부르 짖음은 혁 명의길 을찾아 만^ 타향을 해매던 끝에 그가 찾은 91 = 

나도 그의 손을 잡고 우 근ᅵ 새 세 대들은 종 파분자 들처럼 분열 의길을 같것이 아니 
라 한 마음한 뜻으로 굳게 뭉처 혁명의 곧바른 길을 가자고 격해서 말하 였다. ： " 

차 광수는 최 창걸을 통해 나를 소개 받았을 때의 솔직한 심정도 털어놓 았다. 우 n- 
가 길 팀에서 학생 운등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중 학생이 맑스- 레난^ 23!^^^^ 
일마나 알더 공 산주의 운등을 하면 일마나 잘 하라고 생각 했으더 그래서 한번 중떠 ^ 

보려는 마음도 먹 었다고 숨 김없이 고백하 였다. 그러니 푸 접좋고 덜 a 광창인 그를 - 

나는 처음에 뚝 바우로 알 수밖에 ，단^ - ~ " ~ r^ ^ ^ ^ 1 ^ 

차 광수는 그 후 인차 우 e ᅵ의 <Ce • r=》 성원이 되 었다. —―」 ᅳ — ^：— 

그 해 여름에 나는 차 광수를 신 안툰에 보 냈다. 신 안툰은 길 장연도 예서 서 쪽으로 ᅳ, 
일마 안되는 곳에 있는 자 그마한 동 네로서 조선의 애국지 사들이 이상 향으로 개척 
은 마을이 었다. 만주의 조션 인거주 지역들 중 에서도 몇 개 4^ 정 치 ^의 ^= 
'qsxi 9r#r 이 마 을을 혁 aa§ra 농 민대중 속으로 들 어가는 첫 통로룰 개척할 ᅭ수" J 
트있 었다. 나^ ga^n^^g£^ 기고 싶 었 다. ^=^=^ 
^^p^^S 마을에 내려가 사업 하라고 하자 차 광수는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^JT^ 
하 였다. 시골에 있다가 운 등선을 찾아 Hg^ 올라온 사람， 도로 시 골 s ᅮ 보^^ M 
농담 절반， 진씀 ^ 반으로 물: aft. 담들은 서울이 oi^il 이야， 상해야 ^ᅡ고 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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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지에서 돌 아치더 운등을 하는 것도 성차지 않아 국제당 에까지 찾아 다니더 바 
람을 일 구는테 손바 닥만한 시골에 내려 가서야 무 슨일을 치르겠 는가고 하는 것이 
었다. 그는 낢은 운등 방식을 반대하 면서도 기성관 ^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 었다. 
나는 차광 수한테 이런 내용의 이 야기를 해주 었다. 

큰 도시 같은테 를 고앉아 혁명 을할수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은 잘못 이다， 우^ 는 
도시건 시 골이건 인민이 있는 곳이면 가 근 ᅵ지 말고 가야 한다， 우 5ᅵ 나라 인구의 절 

대 다수는 농민 이다， 만주 지방의 조선사 람들도 대부분 농 촌에서 살고 있다， 농민들 
속에 깊이 들 어가지 않 고서는 조 국광복 위업에 인민을 등 원시킬 수 없으더 우 5ᅵ 나 

라에서 공 산주의 운등의 승^ 에 대하 여서도 생각할 수 없다， 나도 학교를 마치면 농 
촌에 가서 사업 하려고 한다， 국제당 같 은테나 들락날 락해야 공산주 의자의 명분이 
서는 것처럼 생 각하는 것도 을지 못한 사 고방식 이다， 공 산주의 자들이 국 제당을 존 
중하는 것은 노등 계급의 위업이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 문이더 노등 계급의 국 
제 적으로 도> 합되어 야국제 적으로 결합된 자본의 철쇄 를부실 수있기 때문 이다， 오 
직 자 기앞에 부과된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투쟁 한다면 
국 제당의 승인 도받을 수있고 우 근 ᅵ가 목 마르게 바라는 조국 광복의 날도 앞당길 ᄉ 
있을것 이다， ••• 

지금 운동을 한다는 사 람들은 모두 우로만 올 라가고 있다， 시 골에서 고 을로， = 
을에서 서 울로， 서 울에서 국제당 으로， ••• 우로 올 라가야 축에도 들고 그 무슨 인정 
도 받을 수 있다고 생 각하고 있다， 무산 대중을 어떻게 하 는가， 우 근 ᅵ는 아래로 내려 
가자， 아래에 내려가 노 등자， 농민들 속으로 들어 가자. 

《우로 올라 같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 가자. > 

차 광수는 이 말을 혼자소 근 ᅵ로 심 각하게 되뇌이 고나서 한 참등안 생각에 잠 겨있더 
니 책상을 주 먹으로 쾅 하고 내^ 치면서 《그것 참 신통한 발견이 요!》 하고 부르짖 
었다. 

ᅳ차 광수의 출 현으로 하여 《ᄐ • ᄃ》 의 핵심 역량은 새릅게 보강되 었다. 우 끗ᅵ 의 
운등 권에는 조선 공산당 상 층부의 거물 들과도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쟁쟁한 이론가 
가 등장 한셈이 었다. 

그 때부터 차 광수는 3 년 유여의 세월 우 5 ᅵ와 합 771 ᅵ 생사 고락을 같이하 였다. 그는 
청 년학생 운동을 개 척하고 대중의 혁 명화를 다 그치더 항 일무장 투쟁의 기초를 축성 
: 2 z~ L ¥ ᅳ — : - - ᅵ ― — ᅳ 하는 테서불 별의공 헌을하 였다. 

' 신 안툰， 강동， 교하， 고 유수， 카 

륜， 오 가자， 유하 지방의 혁명화 
는 그의 이름과 떼 여놓고 생각할 
"、 ^ ^ ^'― 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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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광수는 처음에 길팀 주변조 
선인부 락들을 혁명 적으로 개조 
하는 사업에 참가 하였고 그 후에 
는 길팀을 축으로 하는 남만의 유 
하와 카륜， 고 유수， 오 가자를 비 

룻 한중부 만주의 조 션인거 주지들 
에서 김 원우， 계 영춘， 장 울화， 박 
근원， 이 종락， 박차석 등과 함께 
청 년들을 집결 시키는 사업에 참 
가하 였으더 마지막 무렵에 는안도 
일 대에서 반일 인민유 격대를 창 



8. 차 광수가 찾은 길 



건하는 사업에 참가하 였다. 

그는 어느 고장에 가나 사 람들과 쉽게 친숙해 졌다. 군 중성이 있었기 때문이 었다. 

사 람들은 성 미가덜 a 덜 a 하고 지식이 해 박하더 말 주변이 좋은 그를 무척 따르고 
존경하 였다. 차 광수가 가 르치던 사 회과학 과목의 교수는 삼 광학교 (고 유수) 학생들 
이 제일 큰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기다^ 군하던 인기 시간의 하나 였다. 그는 청년학 
생들과 농 민들을 위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보급하 였다. ᅮ 
백 신한의 추도 식에서 한 그의 추 도사가 아주 유명하 였다. i 

신 안툰이 었다. 그는 한등안 신안툰 
의 길 흥학교 교 원으로 있 으면서 이 
학교 학감네 집에거 처를정 하고 이 

마을 농 민들과 청 년들， 부녀 자들을 
혁 명적으 로교육 교양하 였으더 그들 

을 반제청 년등 1 S， 농민등 S， 부녀 
회， 소년회 조직에 묶 어세워 마을 ᅳ 
을혁 명화하 였다. 

신 안툰은 민 족주의 자들과 종파 
분 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던 곳이었 
다. 종파분 자들이 이 따금씩 가더오 
머들 려서는 《무 산계급 혁명론 >이 
요， 무슨 론이요 하고 혀황한 소^ 





ᅮ ^ ^jHjw^^W^I ᅮ 



만 하기 때문에 봉건 유습이 강한 이 

마을 노 인들과 어 른들은 사 회주의 자라면 덮 어놓고 머 근 ᅵ부터 흔들 었다. 

그런 고장 이어서 차 광수도 처 음에는 발을 붙이기 힘들어 했다. 그는 남의 집 웃방 
을 얻어 도배도 잘 해놓고 마 실방을 꾸 려놓은 다음 유식한 늙 은이를 한 뒤 사람 골 
라 가지고 노인들 속에서 션전 사업을 하게 하 였다. 

노 인들은 밤마다 대통을 등에 꽂고 차 광수가 꾸 려놓은 방에 마을 돌이를 오군 하 

였다. 그^ 면 차 광수가 준비 시?！ 노인이 이 런처런 이 야기를 구 수하게 하다가 《지 
금 세상은 나쁜 세상 이야. 이런 세상을 개변 하려면 지주 놈부터 없애야 해.》 하는 식 
으로 혁명에 대한 이 야기를 몇 마디씩 하고 혜어 졌다. ― 



혁 명영화 

《조 선의 별》 



이 S 게 늙은이 들부터 교양한 다음 야학도 내오고 강연도 하고 사람 들속에 어울 
려 춤도 추고 노래도 부 르면서 마을을 흥성거 51 게 만 들어놓 았다. 마을사 람들은 차 
광수 션생이 하는 것과 같은 사회주 의라면 자 기들도 반 대하지 않 는다고 하면서 혁 

명사 업에발 벗고나 섰다. j ，'，" x : ~ p ^ᅭ」 」- 



나는 차 광수가 신 안툰에 자^ 잡은 다음 토요 일이면 학 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

한테 찾 아가군 했다. ' ᅳ ~ ~ ~* 



.때 우^ 는 적들의 감 시에서 벗 어나기 위하여 길팀 교외의 
속에 들어가 학 생복을 농민 복으로 같 아입군 하 였다. 5 



발 이나강 넁이발 



신 안툰에 가서 차 광수의 사업 경험도 듣고 그의 일손도 도와주 었다. ᅳ 
과정에 나는 차 광수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도 나룰 더욱 깊이 알게 되 



었잖 - g = 



-해 신안툰 마- 



혁명 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가던 어느 



날이 었다. 차 광수가 길팀에 나타나 나룰 북산공 원으로 잡아끝 었다. 공원의 나무그 
늘밑에 자 51 룰 잡았을 때 그는 혀를 이라는 주목 할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 였다. 혀를 
은 용정에 있는 동흥중 학교에 다닐 때부터 혁명 사업에 관계 했는데 법정 대학에 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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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려고 일마 전에 길 팀으로 왔다가 학비곤 란으로 포기 했다고 하 였다. ^ = 

차 광수가 혀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배경 때문이 었다. 그가 하는 
말이 혀률을 길팀에 파견한 사람은 김찬 이라는 것이 었다. 그때 까지만 해도 차광수 
는 김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 었다. 

나는 그 말을 듣고 놀 랐다. Z 
김 찬으로 말하면 우 근ᅵ 나라 초 기공산 주의운 등에서 거 물급이 었다. 그는 1 차공산 
당 때 선전부 책 임자로 일 하였고 2 차공 산당을 결성할 때에도 주도적 역할을 놀았 
다. 그 후 체포의 위험이 닥치자 상해로 가서 조선 공산당 상 해부를 조직하 였다. 김 
찬은 화 요파의 대표적 인 물로서 조선공 산당^ 만주총 국>의 실 질적인 조직자 였다. 

그가 자기의 영 향밑에 있는 청년을 길팀에 파견한 것은 우 근 ᅵ에게 눈독을 들이었 
기 때문이 었다. 길 팀에서 우 근 ᅵ가 공 산주의 기발을 들고 청 년학생 운등을 벌이고 있 
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 X ᅧ가자 그도 우 근ᅵ 에게 주목을 돌 근ᅵ 게 된 것 이다. 우 근ᅵ 의 세력 
이 확 대되니 똑똑한 사 람들을 보내여 자기네 물 을먹여 보려는 것이 었다. ― ~~ ― 
김찬 자신도 길팀에 와서 청년학 생들과 많이 접촉하 였다. 그는 강연도 여^ 번 하 
였다. 나도 김찬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 었다. 《맑 스주의 대가》 가 강연을 한다고 해 
서 차 광수와 합께 그가 숙소로 이 용하고 있던 대 등문밖 이 금천의 집으로 갔는테 혁 ^ 
명 실천에 해를 주는 무식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 ^는 실 망하고 말았 다. ^= 
김찬은 그날 자기네 파가 조선 혁명의 《정 통파》 라고 하면서 다른 파들을 힐뜯 ^| 
었다. 지어 그는 조선 혁명이 무산혁 명이기 때문에 오직 노 등자와 빈 고농만 혁명의 
동 력으로 될수있 고다른 모든 비프 룰레타 아적 요 소들은 혁명의 동 력으로 될 수 ^= 

ain 는 당치 않은 주 장까지 하 였다. ^= 

나는 그때 김찬의 연설을 들 으면서 그의 주장이 인민대 중에게 혼란을 주고 혁명 
ggg^gg 해독을 끼치는 위험한 궤 변이더 그런 궤변과 투 쟁하지 않 고서는 우 

^ 가 올바른 공 산주의 운등의 길로 나아같 수 없다는 것을 심 각하게 깨팥 았다. ^= 

차 광수는 같은 심정 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고 김찬을 승배 해왔다 
고 하 였다. 

그 당시 종파분 자들은 자기 파의 세력을 늘 이려고 도 처에서 청년 들에게 손을 e ^= 
치 었다. 

그때 엔 앨파의 안광천 이라는 사람도 흰 두루 마기를 입고 길팀에 나티 "나 공산주 ^= 
의 운등의 《수 령》 으로 행세 하면서 자기 세력을 @ 치려고 했다. 그는 한때 a 앨계 ^| 
공 산당의 책임 비서를 한 일도 있어 자 존심이 이 만처만 높지 않 았다. 길 팀에는 그를 ^ 

^맑 스주의 대 가: >로 승배 하는 사 람들이 많 91 다, - ^ ― ^ 

안 광천이 이름난 이론 가라고 차 광수가 말 하기에 나도 우 근 ᅵ의 활동에 도움이 될 
수 있는 말을 좀 얻 어들을 수 있을가 하여 두어 번 그를 만나보 m 다. 만나 고보니 그 ^§ 
도 김찬 이처럼 연설을 벗들 어지게 하 였다. ― ^= 

처 음에는 그의 연설을 들 으면서 다들 감탄하 였다. 그런데 그 인상이 일마 가지 못 ^ 
하고 인차 뒤집혀 졌다. 안 광천은 대중 운등을 무 시하는 망발을 했다. 그는 국 제당이 
나 큰 나라의 힘을 빌면 대중 투쟁이 없이도 혁 명에서 승^ 할 수 있다고 하 였다. 조 ^ 
선과 같이 작은 나라는 대중 투쟁을 하 느라고 헛되게 피룰 흘릴 것이 아니라 큰 나라 ᅭ 
의 퍽으로 독립을 이 룩해야 한다고 역설하 였다. 참으로 사상 누각을 지 으려는 것과 ^ 

^^ 서 나는 이 사람도 역시 김찬과 같은 공 e ᅵ공담 쟁이에 지나지 않 는구나 하늘^ g 
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선 생님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 는다고 들이대 였다. 

션 생님은 대중 투쟁을 e 보면서 공 산당은 왜 조 직했고 공 산주의 운등은 왜 하는 ^ 
가， 이 길림에 와서 사람 들에게 혁명에 궐기 하라고 부 르짖는 것은 또 무엇때 문인가 



8. 차 광수가 찾은 길 



^고 반문하 였다. 그 ^고 대중을 각성시 키고묶 어세워 투 쟁에로 부르지 않는 다면몇 
사람 안되는 공 산당지 도부를 가지고 투 쟁에서 승 근 ᅵ할 수 없다는 것과 자기 인민을 

： 믿지 않고 남의 퍽에 독립을 이룩해 보려는 것은 망상 이라고 논박하 였다. - 
안 광천은 우^ 가 너무 수준이 어려서 말할 상대가 안 된다는 듯한 태도로 그런걸 

1 이해 하려면 쓴맛 ^ 맛을 다 보아야 하는 거야 하고는 너털 웃음을 웃 으면서 가버^ 
었다. 

： 그 후부터 우^ 는 그를 상 대하지 않 았다. 

= 종파분 자들은 그때 《조선 혁명은 프룰 레타^ 아혁명 > 이라 느니， 《만 주의 조선 

！인 거주지 역에서 먼처 사회 주의를 건설해 보자. > 느니 하는 따위의 좌 경기회 주의이 
론을 들고나 오는가 하면 《조선 혁명은 부르조 아민주 주의혁 명이더 민족 해방이 당 

i 면한 목적인 것만큼 혁 명에서 영 도권을 민족 부르조 아지가 장 악해야 한 다.》 는 우 

경 기 회 주의 적 이 론도 들고나 왔다. ᅳ — ： ^_ _ _~7： ― 

. 종파분 자들가 운테는 조선과 같이 정치적 조건이 불 ^한 특수한 환경 에서는 사상 
I 운동은 할 수 있을 지언정 정치 운등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 람들도 있었고 ^독립 

7~ 이 선차 이고 혁명은 후차 > 라고 하는 사 람들도 있 었으머 <€ 자본 주의를 반 대하고 
；ᅳ 세 계무산 혁명을 완수 하자. >는 초혁 명적인 구호로 대중을 어^ 등 절하게 만드는 사 

r 람들도 있 었다. 

나와 차 광수는 신일용 같은 사람 들과도 이론 투쟁을 하 였다. 
많은 종파분 자들을 만나보 았는테 그들은 에 외없이 공명 주의와 소 부르조 아영옹 
주의에 물젖은 행 세군들 이었고 고 질적인 사대주 의자， 교 조주의 자들이 었다. 

s 이날 나는 차광 수에게 김찬이 아무 근ᅵ 소문난 인물 이라고 하여도 종파에 이골이 

I 난 사람인 것만큼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우 e ᅵ는 누 구든지 사 람들을 대할때 
그의 명성과 경력， 지위를 보기에 앞서 그의 사상과 혁명에 대한 입장， 인민에 대한 
관 점부터 먼 저 보아야 한다고 하 였다. 
S 차 광수는 공 산주의 운등에 첫발을 들여 놓은테 지나지 않는 우 5 ᅵ가 김찬과 같은 
■ 물과 등을 지기 보다는 손을 잡는 것이 유 e ᅵ할 것 같아 그 랬다고 하면서 혀룰과 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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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 그가 이렇게 태도를 팥^ 하는 바람에 나는 심중 해지지 않을 수 없 었다. 

^ 혀률이 종파에 때묻은 사람 이라면 지체 없이 모든 관계를 끊어 버려야 하 겠지만 

I 잠시 길을 잘못든 사람 이라면 교 양하여 같이 손잡고 나가야 했다. 우^ 는 혀를을 직 

M 어느날 나는 차 광수의 안내를 받아 혀를이 있는 강등 마을로 갔다. 길^ 서 송화 
I 강다 ^룰 건너 돈화 쪽으로 일마쯤 가면 용담 산이란 산이 보 이는테 그 산밑에 있는 

= 마을이 강등이 었다. 우^ 는 거기에 우리^ 반제 청년동 맹조직 § 1!^：^ ^을 교 

E 양하여 장차 신 안툰과 같이 혁 명화된 농 촌으로 꾸^ 결폼 - _. _^m 
I 혀률을 만 나보니 사람이 착 실하고 진지 했다. 어 느모로 보든지 종파의 구 as 이 

| 에 빠 지라고 내 버려두 기에는 아까운 등무였 다 . ; ᅳ - —— _ - -§ 

광수ᄈ 여 ᅳ 그에게 좋은 영향 을 추^ SSi|x}4 & 강등 마을에 지" 피" 

혀룰은 우^ 의 믿음을 처버 근ᅵ 지 않 았다. 종파의 줄을 박 으려고 왔던 그가 나중에 
는 종파를 반 대하여 김찬과 등을 돌 려대게 되 었다. 우 el 는 마침내 강등 마을에 혁명 
조 직들을 내오고 ; 지ᅵ^0| ^마 을을 혁명 화할수 있 었으더 혀를을 
ᄃ»의 핵 심성원 으로， 후에는 반제청 년등 1 S 과 공청의 지도성 원으로 키울 수 있었 



위한 대회를 소집하 였다. 이 대회를 남만 청총대 회라고 하 였다. 

국 민부의 지도 자들은 3 부의 합작이 실현된 객관적 조건에 맞게 청 년운등 에서도 
^ 분 산성을 퇴 치하고 통 일적인 지도를 보 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 청ᅳ년^ 체의 통합 
대회 소집을 발 기하고 대회 기간에 조선청 년동횅 이라는 단일 조직을 내 오려고 시도 

l^^S 하 였다. 그들은 대 화를 통 ᅳ청 H 쪼 홧를^^： 더 들어온 새 사조의 영향을 막고 만 
그 r±I 주 일대에 있는 모든 조 선청년 e 체들을 처들의 손 아귀에 거머 쥐려고 하 였다. I ᅮ! 
^= 우^ 는 등만 청총과 남만 청총과 같은 청년조 직들과 관 계없이 독자 적으로 활동하 
p 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 가하지 않아도 되 었다. 그^ 나 대회를 국민부 사람들 
에게만 맡겨 들수는 없 었다. 남만 청총과 동만청 총에는 종파분 자들의 영 향까지 적지 
않게 미^ 그 내부가 복잡하 였다. 자 51 하 다가는 대회를 계기로 튕^^ ^1 

j^^giTOafgy-", f a」 혈 pf 버. 
나는 도착하 ^람으 로^^ 관을 호^ ^^ᅮ^— 「ᅳ 3 ᅳᅳ = 
^ 현 묵관은 국 민부가 나온 후부터 길팀에 있지 않고 왕 청문에 와있 었다. 그는 나를 

보자 국민부 본부가 성 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니 이번 대 회에서 한 몫 히 해 
팥라고 부탁하 였다. 그 e ᅵ고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다른테 숙소 #ᅳ! 하지 말고 자기 
집에 있 으면서 청년 운등의 장래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고 하 였다. - ― ᅳ 

나는 현 묵관의 성의를 고&게 생각하 면서도 그청을 사 양하고 나와 외가 켠으로 
― ~ 먼 친척이 되는 강흥 락이네 집에 숙소를 정하 였다. 대회 준비성 원들이 들락 날락하 
는 현 둑관의 집은 내가 있을 형편이 못되 었다. ― g= ~ 

_ 강 흥락은 민 족주의 좌파에 속하는 지식 인으로 화 흥중학 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 
^= 다. 화흥중 학교는 등만의 대 성중학 교처럼 독립 군들이 민족주 의사상 교양을 하는 학 
^= 교 였다. 스=ᅳ ； " ᅳ시기 

그런테 그들이 아무 5ᅵ 민 족주의 교양을 해도 나오는 것은 공산 주의자 들뿐이 었다. 
™ 간판 은 민족주 의인테 내용은 공 산주의 였다. —ᅳ쇼 - 

강 흥락의 처는 오신 애라고 부르는 용모가 아 름다운 현 대풍의 여성이 었다. 노래 
를 잘 불^ 남만 지방의 조직들 에서는 이 름대신 《꾀 꼴새》 하는 별 명으로 통하였 

i; 1 t^B^ " 대회에 앞서 각 지 역에서 온 청년 조직대 표들로 에비 회의를 열고 대회 

^ ᅳ^ 1 위 원회성 a 들을 찰 gg": 그 sfi 회에 최봉을 lias 우 근ᅵ 등 무들이 c^pi 
명 들어 갔다. 우^ 는 화 성의숙 of q 닐， ^irrsi 익히 었다. ~ ~= 



있고 일 욕심도 있는 똑똑한 사람이 었다. 그 후그는 우^ 와 가깝게 지 내면서 공산 

의편으 로기울 어졌다 .—— ᅳ ᅮᅳ - 



나도 준비위 원으로 뽑히 었다. 준비위 원회성 원들은 S 지하게 토 의하여 누 구에게 
나 다접 수될수 있는 대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 였다. 그밖의 다른 문 건들도 우^ 의 

의 도대로 춘 ^ 그 ᄃ j ^= 
나는 왕 청문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청 년대표 들과의 사업을 하 였다. 그첫 사업으 
로 화흥 중학교 마 당에서 청 년들의 모임을 조직하 였다. 여^ 청년 조직대 표들이 한 
자^ 에 모인 기회에 낯도 익히고 그 들에게 영향도 주자는 것이 었다. 미^ 말을 해두 
지 않으면 그들이 국민부 지도자 들에게 사상 적으로 농락될 수 있 었다. 나는 이 모임 

에서 조 션청년 운등이 진 정으로 통일을 이룩 하자면 사 상의지 적으로 Q: 결해야 하더 

이 e 결은 새로운 선진 사상에 기 초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. 그런테 그 연설 내용이 
인차 국민부 지도자 들에게 알려진 모양 이다. 나는 김^ 갑을 통하여 그들이 신경을 
도사 ^ 고 나의 행등을 주시 한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. 유하를 떠날 때 차 광수가 걱정 

한것 이공연 한일이 아니었 다. — ᅳᅳ— —ᅳ — ᅳ — — - ― ᅳ —ᅳᅳ 



ᄃ》 의첫 성 원중의 한 사람인 김 e ᅵ갑은 화성 의숙이 폐교된 후 왕 청문에 

서 일마쯤 떨어 X ᅧ있는 전경 숙이란 약 혼녀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그 일대를 혁명화 

하는 사업을 하고 있 었다. 전 개력도 있고 담이 큰 사람 이어서 일을 통이 크게 잘하 
였다. 《반 공》 을 기 발처럼 휘 두르고 있은 민 족주의 자들의 활동지 역에서 사 람들에 

게_ 공산주 ttS^^g 어 넣 는다는 ：것 — 으ᅵᅳ 쉬 운 M 이—— o— M % 다. = 



김 ^ 갑은 대회에 방 청으로 참가 하려고 왕 청문에 와있 었다. 내가 화 흥중학 교에서 
연 설을한 다음날 그는 나를 찾 아와서 전경숙 의집에 처벽을 차려놓 았으니 같이 가 
서 회포나 나 누자고 하 였다. 그가 나룰 초청한 것은 국 민부의 동향을 알 려주기 위해 

서 였다. ᅵ^^ r — j 그ᅳ: zzii 
ᅭ: 김^ 갑은 국 민부사 람들이 대회 준비위 원회성 원들을 다 체포할 흥계를 꾸미고 있 
다고 하 였다. 그는 나더러 국 민부가 손을 쓰기 전에 빨 ^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
고 하면서 자기도 형편을 보고정 곤 란하면 그날밤 중으로 왕 청문을 떠나 겠다고 하 
였다. 그의 말에 의하면 현 묵관이 국 민부간 부들이 다 모인 장 소에서 성주도 우 e ᅵ와 

는 장이 다른 것만큼 결판을 XPf0》#^ ^포 했다는 것이 었다. ： 

그러나 나는 미 ^부터 몸을 피할 생각은 없 었다. 내가 국 민부에 해를 끼친 것도 
없는데 그들이 감히 나를 잡아가 겠는가 하는 배심이 있었던 것 이다. 공산주 의선전 
을 한다고 현 둑관이 나를 문제시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 았다. 내가 공산주 의운동 

을 한다는 것은 길팀에 있는 민 족주의 자들이 다 알고 있 었다. 물론 현 둑관도 일마간 
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 았으니 이것을 a 작하 였다. 그런테 이제 와서 체포 한다는 것 
이 무슨 소 5ᅵ 인가. 우 e ᅵ는 국 민부룰 티 "도하 자는 것도 아니고 새 사상에 기 초해서 모 

든 조선청 년들이 e 결 하자고 호소 했는테 그것이 박해의 이유로 될 수 있 겠는가 
^ 나는 필요 한경우 국 민부의 간 부들과 담판 이라도 할 배짱이 었다. 내가 강 흥락의 
집에 돌 아오니 오 신애가 어테 나갔다 들 어와서 불길한 소식을 또 전해주 었다. 국민 
부군 대들이 최봉을 비룻한 몇 명의 대회 준비위 원회성 원들을 벌써 체포해 갔다는 것 
이 었다. 오 신애는 나도 그들이 찾고 있은 대상들 가운데 한 사 람이니 빨 근ᅵ 몸을 피하 



는것이 좋겠 다고하 였다. 







：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격분을 참을 수 없 었다. 우^ 는 왕 청문에 온 첫 날부터 남만 
청총 대회룰 민족 주의자 들과의 통일 전션을 성사 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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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광수 




만 들려고 여 간애를 쓰지 않았 다. 대회의 결 의안도 그런 방 향에서 만들 었다. ᅩ 
： 그 런데도 불 구하고 국 민부의 상층은 우 ^의 성 의있는 노력에 테^ 로써 대 답하려 

는 것이었 다 ^^ ^ - ： 

나는 국민 부에서 청년 사업을 책임 S 고 이혀를 찾아가 담판을 하려고 마 음먹었 

다. 차 광수도 국 민부의 비행에 대한 소식을 얻 어듣고 몇 명의 반제청 년등맹 원들과 

합께 강 흥락의 집으 £ 팥 려왔다 f = ― ― 



f 은 국 민부의 습격 대상인 대회 준비위 원회성 원들이 우 

선 왕 청문을 tcf ROT 환 다고: 주장하 였다. ― ： " 

그러나 신변이 위태 릅다고 해서 몸을 피 
이번 대회룰 



^^없 었다. ： 
-해 우 ^ 들의 목적이 이 루어질 수 없게 된 지 



그 



= 남은 방법은 국 민부의 테러분 자들과 담판 ait ᅡ여 우 e ᅵ의 정 

당한 입장을 밝히는 것 이라고 나는 생각하 였다. 민족주 의자들 

과의 합작을 이룩 하자면 언 제든지 한번은 속을 터놓고 혀심탄 
회하게 이 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하 였다. 비록 분 위기는 살벌하 

였지만 지금이 야말로 그런 기 회라고 할 수 있 었다. 체포된 동 
무들을 구 원하기 위 해서도 그들을 꼭 만나야 하 였다. 그것도 

내 가 가야 했 나. —ᅳ — ― — —ᅳ ―—— ^그 그그그 ― 

나는 등 무들을 설복한 다음 차광 수에게 뒤일을 부 탁하고 고 

이 혀 를 찾아 갔다. ：ᅵ— ― ^r-~ ― -r^^B^a 



고 이혀는 국 민부의 보수 파가운 테서도 가장 경향이 나쁜 사 
람이 었다. 민족주 의진영 에서는 《이 론가》 로 소문난 인간이 었다. 내가 방에 들어 
서자 그는 당 황해서 어피할 바를 몰라하 였다. 내가 자기를 찾아오 51 라고는 생각하 

지못 했던것 같다. ᅳ ― 1 ᅳ—— ― ― ᅳ_ ——ᅮ 

나는 고이 혀에게 최봉을 비룻한 대회 준비위 원회성 원들을 왜 체 포하였 는가고 직 

방 들이 a 다. 고 이혀는 자 기들도 지금 그들의 행처를 찾는 중 이라고 시 치미를 뗐다. 
M 는 앞뒤가 다른 고 이혀의 태도에 더욱 분격을 금할 수 없 었지만 될수록 마음을 
가라 앉히고 그를 설복 하려고 하 였다 . 

국 민부는 청년 운등을 통일 한다고 회의를 소집 했는테 회 의에서 청 년들의 토론을 
들 어보기 도전에 결의안 초안을 보고 질겁하 여 대 표들을 체포 했으니 이것은 너무 조 
급하고 독 선적인 행동 이다， 대회 문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말해 달라， 초 안인테 마 
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 자， 당 신들이 대회주 최자인 것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 
있으면 청 년들을 불러서 의논을 해야 을지 아무 죄도 없는 사 람들을 붙들 어가면 어 
떻게 마 음놓고 새 사조를 섭 취할수 있으더 그들이 어떻게 견결한 반일 투사로 자라 



m 주― 



체포에 대 



고 이혀는 청 년들이 지 나치게 나가는 것 같아 유감 스럽게 생 각했; 

JI 서^ S 말알지 못 또거짓 말을하 였다. ᅭ:^ 도ᅳ 1 그 J ᅵ = 

나는 고이 혀에게 당신도 서 울에서 학생 운동을 한 일이 있고 일 경들의 체포를 피 
해 쏘 련으로 가려던 사 람이니 공산 주의가 어떤 사 조이고 그것 이어느 정도로 세계 
에 전 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 이다， 지금 혁명을 하 겠다고 나선 사 
람 들치고 공산 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， 나 자신만 해도 그 S 다， 
나로 말하면 독 립운등 자들이 설립한 화성 의숙에 다 니었고 길림에 와서도 독 립군지 

도 자들의 집에서 3 년을 보 냈다， 이런 나도 민 족주의 운동을 하게 된것이 아니라 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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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주의 운등을 하게 되 었다， 우^ 청 년들이 새 사조를 신 봉하는 것은 공산 주의이 a 
을 따르는 길이 조국의 광복을 앞 당기는 길이고 우 el 민족의 장래에 행복을 가져오 
는 길 이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 이다， 당 신들도 조국의 독립을 위한 싸움에 나선 
사람 들인테 나라와 민족의 장래룰 위해 뛰어 다니는 청 년들을 도와 주지는 못 할망정 

ᅵ고는 고이 혀에게 새 사^^ 따르는 청 년들을 박해할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
일제를 반 대하는 공동 투쟁을 전 개해야 한다고 간 곡하게 말 했다. ᅳᅳ \ 
^"실 공산 주의를 신 봉하는 켱 년들을 제꺼 놓으면 남 만청총 자체가 
존재할 수없는 ^g^^jg^:— — ^= 
^고 이혀는 코 웃음을 치면서 국 민부는 남만 청총을 내 던지면 내 

던졌지 공 산당의 손에 넘 겨줄수 없다고 하 였다: ::r7 _::^£^B 
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그는 반석 현에서 S 앨계의 종 파분자 



>ᄂ 



들이 뭉치 e 이라는 테러 e 을 무어 가지고 민 족주의 자들수 

^^^e— €^^# 면 서 ：이 ir 차들관 ^gh^^ 』 
있겠 는가고 빈정거 렸다. ^= 

-우^ 도 1929 년 여름에 a 앨파의 몇몇 인 물들이 삼원 포일대 

에서 민족주 의자들 을타도 하려고 국민당 군벌의 경찰에 조선의 
독 립운동 자들이 반란을 기도 한다는 혀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 




= 있 ^ti-r ᅵ ― -^^^^^^^=^ ^ 

그들은 민족 주의자 들과의 통일 전선을 주장 St 든찌^ 지 못 마땅하 i 

게 여 기면서 뭉치 ^ 을 등 원하여 반 제청년 등맹간 부들을 습 격하는 망 등까지 부^ 었 
다. 유하 일대의 반제 청년등 S 원들이 최 창걸이 지 도하는 무장 소조의 호위를 받아가 
면서 » 등하계 된 것도 이 몽치 ^ 의 폭행 때문이 었다. ― ― ^픈ᅳ ： 

나는 고이혀 opt 우^ 는 그런 SSiS 이 들과는 전혀 다른: 들이 33찌 설 ■ 
복하 였다. 그들은 민 족주의 자들과 싸울 뿐 아니라 우^ 와도 싸우고 자기들 호상간 = 
에도 파벌을 형성해 가지고 끊 임없는 싸움을 하고 추물 들인데 그런 자들과 우 ^ 
^ 를한 처울에 올려놓 으면안 된다고 역설하 였다. ᅩ-ᅳ ― 

^그 러나 5ioig^y5r^ 의 있^ 설복을 끝 아들 이려고 하지 않았 i ^= - 
나는 만일 당 신들이 끝끝내 청 년들의 기세를 꺾으려 든다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
역사에 남기게 될 것 이다， 당 신들이 비록 몇명의 육체는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
공산 주의를 지 향하는 청년 대중의 사상은 억제할 수 없을 것 이다， 좋다， 당 신네가 나 
를 죽이 겠으면 죽 이라，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있 다고 경고하 였다. 

그만큼 말 했으면 좀 자극을 받았으 ^라고 생각 했는데 국 민부의 지도 자들은 점점 
더 완고한 대결 자세룰 취 하면서 그날밤 왕 청문에 주 둔하고 있은 독립군 무력에 비 
상소 집령을 내^ 고 우^ 에 대한 체포 소동을 벌이 었다. ^= ^^^^1 

나는 유혈을 막기 위하여 차 광수를 급히 삼 원포로 돌려보 냈다. 국 민부의 우두머 
^들이 유 하현의 우^ 등 무들한 테까지 손을 e 칠수있 었다. 남 만청총 대회에 참가 

하기 위해 모여온 공청 원들과 반제청 년등 1 S 원들도 그 밤으로 왕청 문에서 떠나게 
하 였다. 나는 등무 들에게 국 민부가 남 만청총 대회를 소집 해놓고 S 보적인 청 년들을 

모 해하고 있으니 대 회에서 탈 퇴하고 그들의 테러 행위에 대 해서는 성 토문을 ^서 

#표# 는ᅳ o 로 g 천하 01ᅵᅳ고#1 "자고 하였다 / — ᅳ ― /： 

^)ᅵ 렇게 되끊흉 만 ^ 대회는 QAP^^l^Om. ^=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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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도 왕청 문에서 떠 나려고 결심하 였다. 



§ 동 무들은 최 창걸이 활 동하고 있은 유하현 삼 원포에 가서 성 토문을 작 성하여 만 
ᄌ 각지에 보내고 우 근 ᅵ끼^ 대회를 해 보자고 제의하 였다. 그런테 독립군 세력이 강 



한 삼 원포에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었다. 

출는 삼 원포에 같가， 능 가라는 곳으로 같가 하 H 황 f 이: ^콜^^ 견에 가서 차후 
의 활등 방향을 결정 짓기로 하 였다. 능 가에서 숨을 좀 돌 ^ 고 길팀에 들 렸다가 거기 
도있을 재미가 없으면 무 송으로 가서 국 민부의 테^ 선풍이 잦아들 때까지 대중조 
직들에 대한 지도를 하려고 마음먹 었다. 



나는 그날처 넉으로 강 흥락의 집에 돌 아와서 《내가 여 기서 자 다가는 잡 S 것 같 



U 니다. 능가에 가 겠으니 노자나 좀 구 해주십 시오. > 라고 하 였다. 

강흥 락은그 말을듣 자한숨 삐정하 였다. ==== 



<€ 자네 길도모 르면서 어떻게 뛰겠는 가?》 
《큰 길로 ^ 다 뛰어서 만 가면 되니 걱 정하지 마십 시오. 





내가 능가에 가면 문광 중학교 출신의 조 직원이 있으니 일마 등안은 견 디여냁 

—ᅳ: £ 있다고 말했더 나: a 흥락 부부는 그 제서야 안 도감을 느끼는 s s 



중 식사와 판 대기엇 몇 개를 보지 ^otu^sec^^^^^ 
- 문광 중학교 출신의 조직 원이란 신 영근을 말 한다. 신 영근은 능 

가의 한흥학 교에서 교장으 S A》 업하고 있었다 ^ ᅳ 



나는 이튿날 점 심때가 다되 어서야 능가에 도착하 였다. 



^"신 영 



= 한흥학 grasKB] 녀학 생들은 나에게 있는 성의룰 다 했다. 강 
등에서 반 제청년 등맹성 원으로 활등 하다가 한흥 학교에 온 신영근 
의애인 안 신영이 등 무들과 함께 녹 두둑과 시원한 행국을 만들어 

푸 a 하게 점 심상을 차려주 었다. 그 점 심밥을 일마나 팥게 먹었던 
지 지금 까지도 인상에 깊이 남아있 다. 
^ 나는 식사를 한다음 피곤을 무 릅쓰고 한흥 학교의 운영 정형을 

^^^^^ 이것 처것 알 아보았 다. 그^ 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 5ᅵ 었다. 밤새 80 
= _ ^ 를 걸어오 느라고 녹초가 되었던 것 이다. 그날 신 영근은 내 잠을 

깨 울가봐 상 학종도 울^ 지 못하고 밖에서 뛰 어노는 학 생들을 한아이 한아이 손짓으 
로 불 러들여 수업을 했다고 한다. 

나는 능가에 머물^ 있을 때 국 민부사 람들이 체포한 대회 준비위 원회성 원들을 끝 
끝내 처형하 였다는 소식을 들 었다. 그 자들은 최봉， 이 태희， 지 운산， 이 뭉렬， 이광 
선， 조 희연등 스 물한두 살밖에 안되는 6 명의 전도 양양한 청 년들을 왕청문 괴모지 

최봉을 비룻한 6 명의 청 년들은 최후의 순간에 《우 5 ᅵ는 노력 X ᅡ 대중의 입 장에서 
자신의 희생을 이미 각오한 바 있다. 그^ 나 너 희들의 손에 죽기는 너무 원통하 
다.》 는 말로 국 민부의 죄행을 절규 하면서 ^혁 명가》 를 부르고 <C 혁명승 5ᅵ 만 

A-ii!>^fei^ a. , h 

의 테^ 분 자들은 그 후 학 살당한 6 명의 가족 들까지 모조리 붙잡 아다가 없 

애치 우려고 책등하 였다. 고 이혀는 나에게 자 기들의 살인 흥계를 알려준 오신 애까지 

끌어내 다가무 참하게 학살하 였다. ： ᅳ^^ ᅳᅳ ― 



우 el 는 능 가에서 피 



T , 



머금고 국 민부지 도부의 죄 행을온 세상에 고 발하는 



성 토문을 썼다. 그 성 토문을 최 창걸이 활 동하고 있은 삼원 포에서 등 사하여 발표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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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내여 성 토대회 를열게 하 였다. 



게 하고 각지의 혁명총 직들에 
^우^ 는청년 대중의 전위투 사들을 공 산청년 이라고 하여 학살한 소위 국 민부란 반 
혁명 분자몇 개인의 영^ 장이더 살 인음모 소이더 중국의 노 동자， 농민을 학살한 장 
개석의 졸도와 다 름없는 역 적들의 집 e 이라고 규탄하 였다: 그 ᅳᅳ ：기 
: ; 이 성 토문을 낸 후부터 새 세대의 공 산주의 자들과 국 민부사 이에는 정면 대립이 
조성되 었다. 국 민부의 테^ 분 자들은 우 el 계열의 청 년들을 만 나기만 하면 덮어놓 
고 《토 벌》 하 였다. 그 자들의 손에 그때 끝끌한 사 람들이 참으로 많이 희생되 었다. 
이 S 게 되어 우^ 의 가슴에 국 민부에 대한 원한이 단단히 맺히 었다. 스:— 쑤ᄐ 
왕청문 사건이 있은 다음 나는 가슴이 아파 더칠밤 잠을 자지 못하 였다. 나라를 찾 
아 보자고 혁명 의길에 뛰어들 었는테 같은 민 족한테 피해룰 당하는 것이 분하고 억 



S 우 5 ᅵ는 《E ᄑ》 를 결성한 첫 날부터 항 상민족 주의자 들과의 공 등투쟁 을모색 
해 왔다. 안 창호의 사상이 개량 주의적 이라는 것을 깨 팥았을 때에 우^ 는 그의 사고 
방식을 비판하 면서도 그가 붙 잡혔을 때에는 주저 없이 그를 감 옥에서 석 방하기 위 

해 투쟁 했다. 3 부통합 회의가 권력다 툼으로 시간을 질질 끝 때에는 애국 역량의 ^ 합 
을 바라는 우^ 의 진정을 담아 에술의 힘으로 민족 주의자 들에게 경종을 울 렸으더 

독 i;¥ ᅳ동단 1ᅵ« 이 ᅵ숙현 부론흥 합되었 을： 때에^ 그것을 계 a 하고 환 영하였 
ᅮ 그^ 나 국 민부의 지도 자들은 우 51 의그 성의를 외 면하고 야 수적인 살 륙으로 우 



나는 그때 능 가에서 《조선 사람은 비록 세 사람이 모여도 단 결하여 일제와 싸워 

야한 ！후》 고 하던 차천 노인의 말을 ^ ᅵ ^1 새삼 스럽게 상 기하였 다 ^^ ^ 

i 독 립운동 자들가 운데도 단결을 부 르짖는 사 람들은 적지 않 았다. 대중은 모든 애 
국 자들이 다 주의나 e 체나 신앙에 관 계없이 서로 손을잡 고힘을 합처 반일 항쟁에 

^]gfcgg 그 ZOTtiTO 그^ ^ -—^ ― ᅳ "^ᅳ 



^ ^나 국 민부의 테^ 분 자들은 민중의 이 기대를 여 지없이 짓 밟아버 ^ 었다. ᅳ 
/ 지금도 왕 청문의 참사를 회고할 때면 당시의 분노가 온몸에 그대로 되살 아나군 
한다. 나는 그 비극을 돌 이켜불 때마다 우 ^ 민족내 부에서 그처럼 참 흑하고 무의미 



한 살륙이 더는 재 연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 각하군 한다. 고 이혀나 현 묵관도 세상에 
살아있 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 이라고 확신 한다. 나와 인정 적으로 그처럼 가 까우면 

서도 이 a 상의 차이로 같은 길을 걷지 못했던 현 묵관은 그 후 장 사에서 테^ 분 xf 들 
에게 살해되 었다. 결국 그 자신도 테^ 의 희 생물이 된 것 이다. 
- 그의 딸 현 숙자가 해방 후 상 해임시 정부인 사들을 따라 조국에 돌아와 서울 반도 
호 텔에서 자기 어머 니에게 쓴 편지가 지금 당 역사연 구소에 보관되 어있을 것 이다. 
^그 가 낳은 자 식들은 분열된 조국의 북 쪽에서 행 복하게 살고 있다. '；— ^ 
^ 선의 민족해 방투쟁 역사는 공 산주의 자들이 가는 길이 야말로 애국 애족의 길이 
머 공 산주의 자들이 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 랑하는 참되고 견 실한애 
국자들 이라는 것을 증 명해주 었다. 

^오늘 국토가 분열되 어있고 외세의 간섭이 심한 조 건에서 민족 단합이 첫 째가는 
생 명이라 할 Ifl 마다 나는 왕 청문의 비 a 을 생 각하군 하 A ― M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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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절창 속에서 




n=i n=i — I 



《길림 바람》 이 만주의 여러 지역을 a 쓸게 되자 일제 
와 중국의 반동 군벌은 점차 우^ 의 존재를 눈 치채게 되었 
다. 길 팀에서 세차게 일어난 청 년학생 운등과 중등 철도사 
건， 남 만청총 대회사 건으로 하여 우 e ᅵ에 대한 소문이 여^ 
곳에 퍼지게 되면 서부터 적들은 길팀의 공기를 소 란스럽 
게 하는 장 본인이 청년 학생들 이라는 것을 간 파하고 우^ 



의 



디 



캐기 시작하 였다. 



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만주룰 침릭 = 하기 위하여 도처에 정 
| 람 군들을 박 아넣고 조선사 람들의 일거 일등을 에 5 ᅵ하게 감 

반일독 립운등 자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하 였다. 길팀의 형세는 매우 삼엄 해졌으 
더 우 e ᅵ의 앞 길에는 어려운 고비가 닥^ 오게 되 었다. ^ 



z 사태가 험악 해지자 길팀 시내에 들어와 박 혀있던 종파분 자들은 용정， 반석， 돈화 
와 같은 곳으로 달 아나고 독 립운동 자들은 국적을 중국국 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관내 

어 가거나 왕 청문과 같은 곳으로 피 신해버 근ᅵ 었다. 1929 년 가을의 길팀은 벌^ 



반 일운동 자들이 와글거 ^던 조선의 해 외정치 운동의 중 심지가 아니 었다. 



： 이런 때 길팀제 5 중 학교학 생들이 독서 회에서 쓸테 없이 떠 들어댄 것이 실마 5 ᅵ가 
되어 우^ 등 무들이 체 포되기 시작하 였다. 방금 왕청 문에서 돌아와 사태룰 수습하 
기 위해 뛰어 다니던 나도 반 등군벌 당국에 걸려들 었다. 5 중 학교의 학 생들이 육문중 



학교의 공청 조직도 다 불었던 것 이다. 

^ 경 찰들은 학생 운등의 지도 자들을 일망 타진하 였다고 하면서 우 근 ᅵ에게 매 일같이 
무지 막지한 고문을 들이 댔다. 그 때까지 우^ 가 벌려온 투쟁 내용과 길팀 시내에 거 
미 줄처럼 늘여 져있던 조 직망을 들 춰내고 그 배후 세력을 알아 내자는 것이 었다. 

우 e ᅵ는 좌익 서적을 91 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은 입밖에 내지 않기로 하 였다. 학 
생이 책을 91 은 것이 무슨 잘못 이나， 우 e ᅵ는 책 방에서 파는 책을 91 었다， 죄를 따지 
려 면책을 출 판하고 팔도록 혀가한 당국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아니나 ， 심 문을들 

이대는 형^ 들에게 이런 항변을 하면서 끝까지 햄대혔 다. ===r~ 

내가 손가락 비트는 고문을 당하고 있던어 느날화 성의숙 숙장을 하던 최 동오선 

생이 심문실 한쪽에 세 워놓은 간막이 뒤에서 나를 피뜩 내다 보다가 사라 졌다. 너무 

도 에상치 않았던 일 이어서 처 음에는 흑시 무슨 착각 이라도 하지 않 았는가 하고 자 

기눈을 의심하 Is I —― 

러나 그 화성 gg ^^^^^^^i^^^^^^^ ^ ^ ^ 

시절의 스 승까지 심 문실에 데려온 것을 보면 나의 뒤를 어 지간히 깊이 캔 모 양이라 

고나는 생각하 였다. ᅳ 



최등오 선생의 출현은 나의 생각을 뎨우 복 잡하게 만들 9 | pEZZ 

그때 최동오 선생은 중 국말도 잘하고 외교사 업에도 능하여 국 민부의 외교 위원장 
의 직책을 맡고 있 었다. 선생은 국민 당반등 군벌당 국과의 관계를 조 정하기 위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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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길팀에 있 으면서 청년 tramaEEas 하게 연계룰 가지 였다. = 
S 일 그가 우^ 의 정체에 대하여 대로 반 등군벌 당국에 노출 시키는 날에는 
사건을 최소 한도로 축소시 키려던 우 근 ᅵ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같 수 있 었다. 더구나 
중등철 도사건 때 우 ^ 가 쏘련을 옹 호하여 투쟁한 전적이 조금 이라도 드 러나게 된 

bi:ui I. .iirf^AW^r^y-', = 
영국， 미국， 프 랑스， 일본을 비룻한 제 국주의 자들의 사촉과 조 종하에 중국 국민당 

정부와 봉계 군벌은 1920 년대 말에 이르러 배 신적인 반쏘 책등에 집 요하게 매달^ 
었다. 장개석 정부는 광 주인민 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후 광 주주재 쏘련 영사를 총살 
하고 쏘련과 국교를 Q: 절하 였다. 반쏘는 제국주 의열강 들에게 아 첨하여 그 보호와 
지 지 를 받 아보려 는 장개 석 의주패 장이 었다. 그그 ^ ： 

군 벌들의 입 에서는 《적 색제국 주의를 반대 한다. >는 구호가 자주 울려나 왔다. 
그들은 중국 인민의 민족 감정을 교 묘하게 악 용하여 제 국주의 자들의 침락 진상을 은 
폐하 였으더 반쓰사 상을집 요하게 고취하 였다. ᅳ 

군 벌들의 선전에 기 만당한 대학 생들과 청년 인헬^ 들 까지도 《우 탈산을 점령하 
고 바이 깔호를 차지 하자! >， 《바 이깔 호에서 말물을 먹 이자! > 는호전 적이고 도발 

적 ^ 폭언 을 마구: 훼 대 면 서 # 땅을 ：넘 겨 다보 았다: E=E^^^^^^H 

이런 분 위기를 티 "고 군벌은 반쏘 도발의 첫 순서로 중등 철도를 공격하 였다. 중쏘 
양국은 협정에 따라 재산과 설비를 절반씩 차 지하고 이사 회라는 관^ 기구를 통하 
여 이 철도를 공 등으로 경 영하고 있 었다. 군벌은 무력을 등 원하여 무선전 신국과 관 
^국을 점 령하고 철도를 완전히 탈취하 였으더 쏘 련측의 주권을 일방 적으로 취소해 
버 e ᅵ었 다. 중등 철도를 장악한 다 음에는 곧 국경을 뇜어 세 개 방 향으로 쏘련을 침공 
하 였다. 이 S 게 되어 쏘련 군대와 중국반 등군벌 군대사 이에는 무장 충돌이 일어 났다. 
^pffl 풍용^ § ^북 대확의 일부 우익계 학 생들은 반 등들의 사촉을 받아 무장 

까 a— 고 쏘 련^ ^ ^ ^^ 나 섰다. ᅳ ― ― "^r- - \ ᅳ 

ᅭ 우 ^ 는 국민당 정부와 반등 군벌의 반쏘 책등을 처지 시키기 위하여 공청 원들과 반 
제청 년등맹 원들을 투쟁에 궐기 시키고 사 회주의 나라인 쏘련을 옹 호하여 나 섰다. 
각 성되지 못한 중국의 일부 청 년들은 우 ^룰 중화 민족의 이익을 《침 해》 하는 

자들 ¥^^^E^¥i 이라고 하할서 iW^®-. s 으로 딱한 일이 었다. ■ 
우 ^ 는 시 내여러 곳에 군벌의 반쏘 책등의 본질을 발 가놓는 배 ᅵ라도 뿌 근 ᅵ고 중국 

사람 들속에 들 어가선 전사업 도벌려 군벌 군대가 중등 철도를 탈 취하고 쏘련 을침공 
한 것은 10 월 혁명후 중국과 체결한 일체 불평등 조약을 폐 기하고 중국에 물 심양면 
의 원조를 준 쏘련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 위이더 제국주 의자들 로부터 차관 

을 얻기 밑천을 얻 으려는 a 그 ^이 있 다는 것을 폭로 하였^ 

국 민당반 동들과 군 벌들의 선전에 속아서 쏘련을 적대 시하던 사 람들도 우 e ᅵ의 선 
전을 듣고 나서는 반쏘련 침공의 위 험성과 본질을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반대 하는테 

h 태도와 p 장을 바꾸 9i 다 ^^ , I ^ 

우 ^ 는 중국의 진보 적인청 년들과 함께 무장을 들고 쏘련을 공격하 겠다고 날치 

는 풍용대 학학생 들에게 도된^ 격을주 었다. , ！ - 

중 동철도 사건을 계기로 우 51 가 진행한 투쟁은 쏘련을 정치 적으로 옹 호하기 위한 
국제 주의적 투쟁이 었다. 우 ^ 는 그때 지 구상에 처 음으로 수립된 사 회주의 제도를 
희망의 등대로 바라 보면서 그것을 옹 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공산 주의자 들앞에 

부과된 성스^ 운 국제 주의적 1 무로 ^하 였다. : S ：」 ^ 
중 동철도 사건을 들 러싸고 우 근 ᅵ가 진행한 투쟁을 통하여 중국 인민은 군벌의 s 면 
모를 똑똑히 파악할 수 있게 되 었으더 군벌의 배 후에서 그들을 반쏘행 동에로 끊임 
없이 부 추기는 제 국주의 자들의 본심이 무엇 인가룰 깨닫게 되 었다. 조중 인민은 중 



당시 국민^ ^은 쏘련을 옹 호하는 사 람들을 용 서하지 않았 다. 

최등오 선생이 왔다간 다 음에도 심문 자들은 나룰 여전히 독서회 사건의 주 모자로 
만 취급하 였다. 군벌 당국은 최등오 선생을 데 려다가 나의 신분을 확인 하기도 하고 
내가 쏘련과 연계가 있는지 ，어떤 운등을 했는지 알아본 것 같 았다. 그^ 나 최등오 
선생이 나한^ P 해될 말은 하지 않은 것 같 았다. = ^ 

우^ 는 일마후 길팀감 옥으로 뇜어 갔다. 길팀 감옥은 간수가 가운테 앉아있 으면서 
사방을 감시할 수 있게 등서남 북으로 복도를 내고그 복도의 량 옆에 감 방들이 붙어 

i, ᅵ너 HAi^unnMu v = 

내가 갇 혀있던 감방은 북쪽 복도의 오 른쪽으 로부터 두 번패 칸이 었다. 북 향이어 
서 일년 내내 해볕이 들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지 독하게 나고 겨 울이면 벽에 성에가 
하얗게 돋아 녹을줄 몰 랐다. 우^ 가 감 옥으로 이 송되었 때는 가을이 었는데 감방안 
, 울처럼 찼다. ^= 
군벌 당국은 죄 수들을 다루 는데서 심한 민족적 차별을 두 었다. 간 수들은 《조선 
놈: > 이니， 《조션 망국노 >니 하는 모 욕적인 말을 하더 무거운 쇠펑어 ^가 매달린 

족쇄를 조선학 생들의 발목에 xn^uh: ：― —― r^~T_ 
군벌 당국은 식사 조건과 감 옥안의 보 잘것없 는의료 시설을 이 용하는 테서도 중국 



인 정치범 들과차 별을두 었다. ᅳᅳᄃ ᅵ ==z 
나는 옥중 에서도 투쟁을 s 추지 않기로 결심하 였다. 




혁명을 하는 사람 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의 투쟁무 대라고 할 수 있다. 감옥을 = 
딴순히 죄 인들을 가두 어두는 곳 이라고 생 각하면 피등에 빠처 아무 것 도할수 없다. ^= 
그^ 나 감옥을 세계의 한부분 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비좁은 공간속 에서도 혁명을 ᄐ 

위해 유익한 일을할 수있는 것 이다. ^^~： ᅳ — : ― = 
나는 마음을 가 다듬고 투쟁 방도를 모 색하기 시작 했다. 무엇 보다도 외 부와의 연 ᅭ 

계를 취하여 파괴된 조 직들을 한 시바삐 수 습하고 움 직이게 하 5ᅵ 라고 마음먹 었다. 

또한 군벌 당국과 싸워 출옥 날자를 앞당기 e ᅵ라고 결심하 였다. 
옥 중에서 투쟁을 벌 이자니 외부와 연계룰 취하는 것이 문제 였다. 그것을 해결하 ^= 

자면 간 수들을 교 양하여 우^ 의 등 정자로 만 들어야 했다. : : Z^lr^^^= 
간수를 쟁취 하려는 나의 의도는 에 상외로 쉽게 이루어 졌다. 그때 감옥당 국에서 
는 감 방들을 수 근ᅵ 하면서 일 마동안 우 e ᅵ들을 잡 범들과 같이 있게 하 였다. 감 옥당국 
의이런 조치는 오히려 우 ^한테 좋은 기회룰 만 들어주 했다. ^^^^ 
어느날 나와 한 감 방에서 생 활하던 중국인 죄수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 자^ 에 드 
러누 웠다. 그는 부 자집을 털다가 잡혀 들어온 사람이 었는테 행동 거지가 매우 조폭 
하 였 다, j ― —ᅳ ᅳ ^ 

내각 잡 범들의 방에 옮겨간 날 《깡 툴》 이라고 불^ 우는 그 죄수는 상좌에 올방 
자를 를고앉 아서 우 ^ 더^ 돈도 좋고먹 을것도 좋으니 한력 내라고 막무 가내로 요 
구하 였다. 자기네 감방에 처 음으로 들 어오는 사 람들은 누구나 그런 법도룰 지키게 

되어 있으니 너 희들도 그 법도를 지켜야 하지 않는 



—msG]:srs^3sxs:ss 훽:^ 으확: 후르확 g:AixHsrrs>ta:2] 만 하였 다.^ 
평소에 이처럼 폭군과 같이 전 힁을부 e ᅵ던 죄 수이기 때문에 그가 고열에 시팥^ 

머밥 도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 였지만 감방사 람들은 모두 강건너 불보 듯하면 
서 그를 따 뜻하게 간호 해주지 않 았다. ：ᅳᅳ 
나는 감옥에 들 어올때 손정도 목사네 집에서 보내준 이불을 그에게 덮어 주고간 

수를 불^ 감옥병 원에서 약을 가처 팥라고 요구하 였다. 

행동이 거칠고 붙 임성이 없는 그 죄수를 평 시부터 아니 § 게 보 아오던 이 가성을 
가진 이 간수는 조선 사람이 중국 사람을 살불 이처럼 돌 봐주는 것 을보고 의 아해하 
였다. 우 e ᅵ의 성 의있는 간호로 &던 죄수는 인차 병 석에서 일어 났다. 그 후부터 나 
를 대하는 그의 태도 에서는 변화가 생기 였다. 간 수들도 마 음대로 다루지 못해 쩔쩔 
매는 괴 벽하고 포악한 잡범이 중 학생인 내 앞에서 갑자기 고분 고분한 사 람으로 변 
하자 이 간수는 자못 신 기하게 생 각하더 나를 어렵게 대하기 시작 했다. 

그는 길팀 감옥의 간 수들가 운테서 비교적 온 순하고 민 족성이 있은 사람이 었다. 
밖에 있는 조직성 원들은 이 간수의 출신이 비천 하다는 것과 그가 밥을 벌 어먹기 위 
해서 간수가 된 사람 이라고 통 보해주 었다. 나는 이모 처모로 이 간수를 요 해하던 끝 
에 그를 쟁취 하기로 결 심하고 그와 말할 기회를 많이 만들 었다. 그 과정에 그가 동 
생의 약 혼식을 앞두고 에 장감을 장 만하지 못해 안티 "까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

다. 나는 우 근ᅵ 등 무들이 감 옥으로 면회를 온 기회에 이 간수가 안타까 와하는 문제를 
상정 시키고 조직을 발 등해서 그의 애로를 풀어 주도록 대책을 세워주 었다. ^EEz 
더칠후 이 간수가 나를 찾아와 예 장감을 장만 해주어 고 &다고 하면서 감 옥당국 
이 당신을 공 산주의 자라고 하는테 그것이 정말 인가고 물 었다. -―- ― — 
내가 공 산주의 자라고 대 답하자 그는 모를 일 이다， 공 산주의 자들은 모두 《비 
적》 이라고 하는테 아 무려면 당 신같이 선량한 사 람들이 남의 것을 빼햇 "겠는 가， 당 
신이 공산주 의자라 는것이 를림 없다면 공산 주의자 들에게 《비 적》 의 딱지 를불이 
는 것측큼 당^: ^한' 일 이라고 열을 -1표 여 말^^ - 

그래서 나는 공 산주의 자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 람들이 다같이 잘 사는 
사회룰 세우기 위해서 투 쟁하는 사람들 이다， 우 근ᅵ 조선의 공 산주의 자들은 조선땅 
에서 일제를 몰 아내고 ^햇 "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 이다， 돈많고 권 
세있는 놈들이 공 산주의 자들을 《비 적》 이라고 하면서 욕하는 것은 공산주 의자들 
이 지주， 자 본가나 토호， 매국 노들이 판을 치는 썩 어빠진 세상을 뒤집 어엎으 려고하 
기 때 문이 라고 차 근차근 말해 주었 p - ^ 
| 이 간수는 머^ 를 끄퍽 이면서 우^ 가 무식하 다나니 지 금까지 당국의 거짓 선전에 

^ 어 갔는 if - 이 제 부터 는 그^^ 곧이듣 지않겠 다고 하 였다. | ■ ^| 
그 후부터 이 간수는 근무 교대를 하고 돌아같 때마다 나를 찾아 왔는테 내가 다른 
감방에 무슨 연락을 해 달라고 부 탁하면 선선히 들어주 었다. 일마 후 부터는 그를 통 
하여 외 부와의 연 계까지 취할 수 있 었다. 이 때부터 나의 감옥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 
와 졌다. ■ ^ ^= ： ^= ^ 

그^ 나 모든 간 수들이 다 이 간수와 같이 선의를 가지고 우 근ᅵ 를대해 준것은 아니 
었다. 간수들 중에는 문구 명으로 감 방안을 엇 보면서 수 인들을 못살게 구는 범같은 

71 T.^ni HI P3 WWTh, g ^= 

길팀 감옥에 있는 감 수장이 모두 세 명이 었는테 그 간 수장에 대 한평이 제일 나빴 

다. 그가 당번을 서는 시 간에는 수 인들이 감 방에서 하 품조차 마 음대로 하지 못하였 

다. ^ ： ：^^^^^^^^^^^^^ j = 쯧 ： 

어느 날 그 간 수장의 버룻을 데여 주기로 결심한 우^ 는 이 일을 누 구에게 시킬 것 
인가 하는 문제룰 가지고 옥 중에서 그 적 임자룰 션 정하기 위한 토의룰 하 였다. 그때 



길팀제 5 중학교 3 학년에 다 니다가 불잡혀 들어온 황수전 이라는 중국 학생이 이일을 
자기가 맡아서 해보 겠다고 자 청해나 섰다. 독 서회사 건으로 감옥에 끌려온 학생들 
중 조선 학생은 모두 2 명뿐 이었고 나 머지는 중국학 생들이 었다. 

우 쿳ᅵ 는 그에게 간 수장을 혼내 워주면 독 감방에 갇히워 적어 도다섯 팥은 더 고생 
하 겠는테 그래도 일없겠 는가고 물 었다. 황 수전은 등 무들을 위해 희생할 셈치고 어 
떻게 하든지 그놈을 혼내 주어야 하 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묘한 방 법으로 간수 
장의 버룻을 뚝 데주 겠는테 너 희들은 옆에서 구 경이나 하라고 하 였다. 그는 참대저 
가 락끝을 뾰 족하게 깎아두 었다가 간 수장이 감 시구로 감 방안을 들 여다불 때 눈을 
찔 렀다. 간 수장의 눈 에서는 피와 합께 먹물이 흘^ 나 왔다. 누구도 에상치 못했던 결 
과 였다. 프 



감 방안에 갇힌 학 생들은 그때 황 수전을 보고 모두 영옹 이라고 추어주 었다. 그러 
나 그 대가로 황수전 자신은 추운 겨울날 불도 때지 않은 독 감방에 갇히워 한등안 죽 



고생을 하 였다. 



학 생들은 간수 들에게 황 수전을 독감 방에서 내놓지 않으면 네 놈들의 
러놓 겠다고 을^ 메면서 그룰 빨51 내놓 으라고 요구하 였다. : ᅳ 
: 감옥당 국은학 생들의 요구에 굼복 하혔다 ^= 



TC， 



다 찔 



후부터 우 5 ᅵ는 감 방에서 하 고싶은 것을 다하 였다. 모임을 하고 싶으면 모임을 
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감방 들에도 마 음대로 다니 었다. 내가 어느 감방에 가 겠다고 

하면 간 수들은 어서 가 보라고 하면서 문까지 열어주 ᅵ 



나는 감옥 생활을 할 때 손정 도목사 한테서 많은 방조를 받았 다. 



Z 손정도 목사는 내가 길 팀에서 혁명 활동을 한 전기간 나룰 친 혈육에 못지 않게 적 
극 적으로 후 원해준 사람이 었다. 그는 국내에 있을 때부터 우 근ᅵ 아 버지와 두터운 친 

분 관계를 맺고 있 었다. 같은 학교 (승 실중 학교) 출신 이라는 관^ 도 작용하 였지만 그 
보다는 사상과 이 « 의 공 통성이 아 버지와 손 정도를 뜨거운 우 정으로 결합시 키었다 

고생각 한다. ^= 



아 버지는 생전에 손 목사에 대한 이 야기를 많이 해주 었다. 
i 손 정도는 3.1 운 등직후 중국에 망 명하여 상해 임시정 부에서 한동안 의정원 의장 
직을 맡아보 았다. 한때는 상 해에서 김구， 조상섭 ，이 유필， 윤기섭 등과 합께 무력항 

i 담당할 군 사인재 양성의 사명을 띤노 병회룰 조 직하고 그 e 체의 노등 부장으 



활약하 였다. ᄐ ― ：ᅳ그 ― ； ^^^^^^^^^ 

^나 노 병회가 해 체되고 임시 정부내 부에서 파벌 투쟁이 심 해지자 그에 환열 



느끼고 길팀으 로자리 를옮기 였다. ᅳ\ ― 

g 길팀에 와 ATB:a^S 하나 꾸려놓 ^^^^^EEsgra^gs^ 
소로 늴^ 이 용하고 있던 에 배당이 바로 그 에 배당이 었다. 원래 손 목사는 신 앙심이 
깊은 독실한 기독 교신자 s 다. 그는 길팀의 기 독교신 자들과 독립운 등자들 속에서 무 

시 할수없 는위치 에있 었다. 큰큰 r3n^:rz ᅮ： 

우 5ᅵ 나라의 기독교 신자들 속에는 손정 도처럼 일생을 독립 운등에 힌신한 흘륭한 
애국 자들이 많았 다. 그들은 기도를 드려도 조선을 위한 기도를 드^ 었고 《하느 
님》 에게 하 소연을 하여도 망국의 불행을 덜어 달라는 하 소연을 하 였다. 그들의 순 
결한 신 앙심은 항상 애 국심과 연결 되어있 었으더 평 화롭고 화 목하고 자 유로운 낙원 
을 건설 하려는 그들의 염원은 시 종일관 나라의 광복을 위한 애국투 쟁에서 자기의 



천 도교와 불교계 신 자들의 Srt 다수도 애국자 들이었 다.^ ^^^^^^^ 
손 정도가 유길 학우회 고 문이었 으므로 나는 그와 자주 상종하 였다. 그는 나를 만 
날 때마다 우 5ᅵ 아 버지가 너무도 젊은 나이에 일쩍 세상을 떠나신 것이 분하고 애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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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다고 하면서 아 버지의 뜻을 이어 독립 운동의 션봉에 서서 민족을 위해 투 신하라 
If 격 려하군 하 였다. 

내가 길팀에 와서 육 문중학 교에서 3 년등 안이나 공부할 수있 은것은 손 정도와 같 
은 아 버지의 친 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었다. 

손정도 목사는 어 머니의 삯 1： 래와 삯바 느질로 겨우 유지되 어가는 우 ^ 집의 구차 
한 살팀 살이를 걱정 하면서 나에게 학비를 여^ 번 보태주 었다. 목사의 부인도 나를 

몹시 사 랑해주 었다. 명 절때면 그 부인이 나를 청 해다가 조선 식으로 맛있는 음식도 
해주 었다. 그 집에 가서 먹던 토끼 고기를 넣은 두부지 지개와 폰드 기떡이 참말로 별 
맛이 었다. 폰드 기라는 풀은 잎에 보 드라운 털이 난 것이 었는테 냄새도 없고 독도 없 
었다. 손 목사의 집 에서는 평양에 있을 때부터 그 풀로 떡을 해먹 었다고 하 였다. 그 
날 내가 목사의 집에서 먹은 떡은 북산 공원에 가서 뜯어온 쫀 드기로 만든 것이 었다. 

손정도 에게는 아들 들에 딸 셋이 있 었다. 길 팀에서 우^ 의 운등에 관여한 것은 들 
째 아들 손 원태와 막내딸 손 인실이 었다. 

손 인실은 그때 황 귀헌， 윤 선호， 김 병숙， 윤옥채 등과 합께 조선 인길팀 소년회 회 
원으로 활등하 였다. 그는 내가 청 년학생 운등을 할 때와 감 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을 

때 : 나의 름을 많이 들어주 었다. ^= ：： ᅳ 

하루는 간수가 새 수인 한 사람을 우 ^ 감방에 던처 넣고 갔다. 어피나 심한 고문 

，았 던지 형체도 알 아보기 어려웠 다. ^ ： ― — ： r— ^ 즈드 ᅳ드 

그는 여신 청년회 조 직부장 강 명근이 었다. 1929 년 봄에 군벌 당국에 갑자기 체포 
되어 생사를 알길 없던 그를 감 옥에서 만나게 되니 놀 랍기도 하고 기 쁘기도 하 였다. 
그가 체포된 것은 종파분 자들의 혀 위밀고 때문이 었다. 강 명근은 주중청 총사건 때 

^^파 분자^ 보 복 을— • 것 이다. ᅳ^ f : ^ 

종파분 자들은 여신청 년회대 표들이 지창 자에서 열린 주중 청총모 임에서 탈퇴하 
여 자 기들의 무모한 행등을 폭 로하는 성 토문을 낸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모 해하던 
끝에 교 하에서 한 청년이 병으로 죽게 되자 강명 근네가 그 청년을 독살한 것처럼 군 

E 나는 애 매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 었다고 눈물을 흘^ 는 강명 근에게 혁명을 하겠 
다고 큰뜻을 품 고나선 청년이 그쯤한 일에 의기를 꺾이 워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사 
람이 죽기를 각 오하면 못할 일이 없으니 군벌 당국과 끝까지 싸워서 죄가 없다는 것 

강 명근은 그 후 재판 정에서 우 51 가 말해 준대로 죽기룰 각 오하고 견 결하게 싸웠 



그는 일제가 조션을 강점한 전기간 깨 끗하게 살다가 해방된 다음 조국에 돌아와 
우^ 당^ "업을 받고 우 당과의 사업 • 성 실하게 하 였다. ᅳ 

많은 세월이 흐튼 뒤에야 나는 강 명근이 살아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소 식을듣 
게 되 었다.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 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^ ] 

이 기별이 강명 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다. 
그는 나와의 상봉을 앞두고 안타 깝게도 뇌 출혈을 
하 였다. 」 ᅴ ： ^ 

그때 그가 죽지 않았 더라면 우^ 는길림 시절을 
두고 뜨^ 회포룰 나 누었을 것이 다^^ 

나는 감 방에서 우^ 나라의 민 족해방 투쟁과 공 
산주의 운등이 남긴 경험과 교훈도 분석 해보고 다른 
나라의 혁 명운등 경험도 더듬 어보았 다. I ᅳ — 

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반 대하여 A ki J|b^^ 찧 옥복도 




위 투쟁도 해보고 파업 투쟁도 해보고 의병 투쟁도 해보 았으더 독립군 운동도 해보았 

다. = ^^^^ 

그^ 나 그 모든 투쟁은 실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 였다. ᅳ 
운등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 렸는데 왜 투쟁은 승 ^ 하지 못하고 매번 주처 앉기 

만 하였는 가? ^ - 1 ^^^^E- ᅵ ^= 
우^ 나라 반일투 쟁대열 안에는 파벌이 형 성되어 민 족해방 투쟁에 커다란 해독을 

끼 쳤다. ᅮ! ^ 

반일 항쟁의 첫 봉화를 들고 8 도 강산을 주 름잡던 의병의 대오는 상하 일치를 이룩 

하지 못하고 분열 되어있 었다. 왕조 정치의 회복을 바라는 유생 출신의 의병 장들과 
기성 질서의 개혁을 부 르짖는 평민 출신의 병들사 이에는 심각한 이 a 상의 대립과 모 
순이 존 재하고 있 었는테 이것은 의병의 전투 m 을높^ 수 없게 하 였다. ^ᅳ 
구 제도의 복구를 절대이 a 으로 삼고 있던 일부 의병 장들은 정부 로부터 관직을 

받기 위해 전공을 다투는 싸 움까지 하여 대오를 분 열시켰 풍ᅮ 

평민 출신의 의병 장들은 유생 출신의 의병 장들과 연합을 하려고 하지 않 았다. 이 

것은 의병의 힘을 약화 시키는 결과 - — 
독 립군의 실태도 이와 별로 다른 것이 없 었다. 독 립군은 조직 자체에 서부터 분산 

성: CS^g ᄃ 폐 I 

만주지 방에서 활 동하고 있던 여^ 개의 독 립운동 ^ 체들이 3 부로 통합된 다음에 

도 파쟁^ ^속^ g l」 = 

3 부의 통 합으로 국 민부가 나 오기는 하 였으나 그 상층은 국민 부파와 반국 민부파 
로 같라^ 권력 싸움을 그치지 예! ■ ― ^= 

민 족주의 자들은 이 S 게여^ 파로 같라처 큰 나 라들을 처다 보면서 쓸 테없는 말 

싸¥ 만 . 에」 

독립 운등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인물들 가 운테는 중국을 등에 업고 조선의 독립 
을 이룩해 보려는 사 람들도 있었고 쏘련의 힘을 빌어 일본을 티 "승해 보려고 생각하 
는 사 람들도 있 었으더 미국이 조션 독립을 《선 사》 해줄 것을 기 대하는 사 람들도 

있었 다. ― ― ᅵ " - 7：：： ''' 프 ^^그 

민 족주의 자들이 사대 주의를 하게 된 것은 인민 대중의 힘을 믿지 않은테 있 었다. 
민 족주의 운등은 인 민대중 을떠나 상층 운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튼튼한 지반을 
가질 수 없 었으더 인 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었 다 ■ ^ 

인 민들과 이 탈되어 상층의 몇몇 사 람들끼 근ᅵ 만 모여 앉아 말 공부와 권력다 통으로 
세 월을보 내면서 대중 을혁명 투쟁에 로불^ 일 으키지 않은 본질적 약 점은공 산주의 
운등을 한다는 사람들 속에서 도나타 났다. - ^：드그^^ ᅳ크 =H」 

초기공 산주의 자들은 인민대 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 양하고 결 속하더 투쟁에 동 
원할 대신 인 민들과 동 떨어져 말 공부나 하고 《영 도권》 쟁탈을 위한 권력 싸움만 
하 였다. 드 ： ᅳ―ᅳ _ZH^zJ— „ 플예 ᅳ 

초기공 산주의 운등은 « 동내에 한 종파를 극 복하지 못하였 — ᅳ. ：ᅳ ― ᅵ: 
우^ 나라 종 파분자 들이란 민 족주의 계열의 부르조 아지나 소부 르조아 인헬^ 들 

과 몰락한 봉건 귀족， 양 반출신 인텔^ 들로서 사 회주의 10 월혁명 이후 노동 운등이 

급속히 앙양되 고맑스 -레닌 주의가 대중의 열 렬한지 지를받 고있은 시대적 추세에 
편 승하여 맑스주 의간판 을들고 혁명의 조 류속에 s 쓸려 들어 온사람 들이었 다., 

그들은 처 음부터 파벌을 형 성하고 《영 도권》 쟁탈을 위한 권력 싸움을 벌 였다. 

종파분 자들의 분파책 등으로 하여 결국 조선공 산당은 자기 대열의 통일을 보장할 
수 없었으 더일제 의탄압 을이겨 냁수없 었다. ^틀 1 

초기공 산주의 자들은 사대 주의에 사 로잡혀 자체로 당을 꾸 5ᅵ 고혁 명을할 생각은 



10. 철창 속에서 



하지 않고 처마다 자기 파가 《정 통파》 라고 하면서 감자도 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

국 제당의 승인을 받으^ 돌 아다니 었다. 

나는 우^ 나라 민 족주의 운동과 초기공 산주의 운등의 이^ 한 실태를 분 석하여 보 
고혁명 을그런 식 으로해 서는안 되겠다 는것을 심각히 느끼게 되 었다. 

이 로부터 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 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 거하여 수 

행 하여야 승 ^할 수 있으더 혁 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 으로， 창조 적으로 
풀어 나가야 한다는 신^ 을 가지게 되 었다. 이것이 지금 말하는 주체 사상의 출발점 

으로되 었다. ^프 ^ 

나는 감 방에서 앞으로 조선 혁명을 어떻게 이끝 고나같 것인가 하는테 대하 여서도 

여^ 모로 생 각해보 았다. ： ᅳ ᅳ - 

일제 침릭: 자들을 때려 부시고 조국을 광복 하자면 어떤 형식과 방 법으로 싸워야 하 

더 반일 역량을 어떻게 하나로 결속 하여야 하겠 는가， 혁명의 영도 기관으 로서의 당 

은 어떻게 창건 하여야 하 겠는가 하는 문제룰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 였다. 그 ^고 감 

옥에서 나가면 무슨 사 업부터 착 수해야 하 겠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 하였다 

그때 나는 우^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사회 계급적 제관계 로부터 출 발하여 조선 

혁명의 성격을 반 제반봉 건민주 주의혁 명으로 규 정하고 무장한 일제를 때려 부시고 
조국을 광복 하자면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하더 노 등자， 농민， 민족자 본가， 종 교인을 

비룻한 모든 반 일애국 역량을 반일의 기 치하에 묶 어세워 투쟁에 불^ 일 으키고 파쟁 
이 없는 새로운 혁명적 당을 창건 하여야 한다는 투쟁 방침을 확정하 였다. =— - 
조선 혁명을 수행 해나가 는테서 우^ 가 견지 하여야 할 입장과 관점이 명백 해지고 
노션과 방침도 뚜 렷하게 머 51 속에 그 려불수 있게 되니 하루빨 el 감 옥에서 나가야 
겠다는 충동을 억 제하기 어려 웠다. 나는 출옥 날자를 앞 당기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 

n— r" ᅵ', 'ᅵ」 

우^ 는 《학생 사건》 으로 감옥에 들어온 등 무들과 합께 출옥 투쟁을 위한 준비를 

muni ᅵᅵ」 v^C lL ^ y - ― 

그때 우^ 가 생각한 투쟁 방법은 e 식이 었다. 우^ 는 우^ 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 
되지 않으면 자 e ᅵ에서 일 어나지 않을 비장한 결심을 하고 투쟁에 들어 섰다. 

1 e 식 투쟁을 시작하 7fg} 지만^ 범 들까지 망 5^ 이번 투 쟁에서 행 

등의 통일을 보 장하기 어려우 5ᅵ 라고 생각하 였다. 그런테 Q 식이 시 작되자 매 감방 
에서 음식이 그대로 되 돌아나 왔다. 일마 전 까지만 해도 한 그룻의 음식을 놓고 싸우 
던 잡범 들까지 음식에 손을 대지 않 았다. 《학생 사건》 으로 들어온 우 5ᅵ 등 무들이 

^소^ 없 cgi 양 사업을 해온 보람이 컸다. ᅵ. ― ᅳᅳ— 

g 감옥 는 등 무들도 우리의 출옥 투쟁을 적극 적으로 방 조해주 었다. 우 근ᅵ 등 

무들은 옥중 투쟁에 호 응하여 길팀 감옥의 비인 간적인 처사를 폭로 하면서 사회적 여 

군벌당 ^은 굳게 도> 결된 우^ 의 투 쟁앞에 굴복 하고야 말 았다. 
나는 1930 년 5 월초에 길팀 감옥을 나 섰다. 궁륭 식으로 된 감 옥문을 나서는 나의 
가 슴은신 과열 정으 로차고 ^ 치 었다. i ^ - 

나는 감 옥에서 초기공 산주의 운등과 민 족주의 운등을 총화 하였고 그 교훈에 기초 
하여 조선 혁명의 앞길을 설계하 였다. — ― W S 

돌이 켜보면 나의 아 버지는 평양감 옥에서 민 족주의 운등으 로부터 공산주 의운등 
에로 방향을 전 환하기 위한 모색을 하였고 나는 이 S 게 길팀감 옥에서 우^ 가 걸어 
야 할 조선 혁명의 앞길을 구 상하였 다.^ ^ I ； ^ W 

불행한 망 국노의 아들들 이어서 아 버지도 나도 감옥 안에서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

생 각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. 1 "W^^^^^^M 



